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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통일

Foreword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徐正根*1

山梨県立大学

역사에 기록 될 만한 해였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성사되었다. 이어서 2019년 6월에는 남북미 정상들

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가지게 되면서 제14차 학술토론회의 심포지엄 ‘조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모색과 전망’은 아주 시기적절한 주제가 된 셈이

다. 남북과 미중의 코리안 석학 네 명이 각각 발표를 하여 참가자들을 포함

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분단 된지 7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간 남북은 여러 형태의 

접촉을 계속해 왔다. 그로 인해 1972년에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2000년

에는 남북정상이 처음 만나 6·15공동선언이, 2007년에는 10·4남북정상선

언이 발표 되어 2018년의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

문점 선언’(4·27선언)으로 이어졌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다. 70년 사이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

 * Seo Jeong Gun (Professor, Faculty of Glocal Policy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Yamanashi Prefectural University)

E-mail: tarson@yamanashi-ken.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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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아직도 

정전상태에 놓여져 있고 북미, 북일관계도 국교를 정상화 못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고 미국도 북한의 체제보장을 언급하게 되었으

나 아직까지 서로 의심을 불식시키는 단계로 도달하지는 않았다.

외교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국 이익을 최대한 얻을 것을 목

표로 하되 당사국들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야 합의를 본다. 남북, 

그리고 북미간에서 극적으로 진행될　듯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실감했다.

고유환 교수는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교착국면에 빠진 것은 합의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오독’(또는 ‘의도적 무시’)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표

했다. 과거에 상상조차 못했을 정도로 북미 최고지도자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간의 신뢰관계 조성은 여전

히 갈 길이 멀다. 

심승건 교수는 ‘북조선이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을 위하여’ 여태까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정책으로 정하고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합리적

인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일관되게 대

응했을지 언정 분단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김경일 교수는 우선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는 늘 동북

아 지각변동의 진원지였다’는 역사적 고찰을 표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에

서의 평화체제구축은 결국 동북아가 근대사 이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핵정국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축

소판이고 중미 양국의 협력이 조선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외적 요소로서 

변화의 조건을 쥐게 되며 남북은 조선반도 문제의 내적 요소로서 변화의 근

거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의 상호 작용이 결과적으로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

로 동아시아는 다자안보체제, 다자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질서

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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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위해 그려야 할 그림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중 양대국의 대립이 첨예화 하면 할수록 남북평화통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게 되어간다. 하지만 남북은 분단의 당사자로서 이 상황에 이르게 

된 스스로의 책임을 지고 현 국면을 지양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에서는 통일코리아 지향이 자명한 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연설했을 때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

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남에서도 북

에서도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란 언설을 흔히 듣

는다. 이는 정치적 신화 혹은 credenda로 볼 수 있으며 역사적, 객관적 사실

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남북통일을 당연지사로 여긴다는 것은 사

람들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다고 한들 마땅하다고 하기 어렵다. 

남과 북은 한겨레라고 하면서 3년 넘는 전쟁까지 치렀고 남한은 식민지지

배를 한 일본과 수교를 한 뒤 미국, 일본과 함께 북측에 적대적인 대립 각을 

세워왔다. 동서냉전이란 큰 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한미일‘동맹관계’를 맺어 

안보의 축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반세기 동안 남북화해를 주도적으로 추진 

못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사이에 남한 사회는 경제발전을 달성하여 국민소득이 크게 늘면서 이

른바 선진국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반면 정전 후에 태어난 국민들이 다수

를 차지하고 남북왕래와 소통을 제한 받으면서 말로는 공감하더라도 실감 

나지 않는 것이 남북통일이었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 일어난 동유럽의 사

회주의체제 와해 과정에서 동서독일이 통일 되어 서독측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큰 혼란을 겪었다는 것도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세기 말에 금강산관광이 시작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서 개성공

단을 정비, 가동함으로서 남북간의 인적, 경제적 교류도 활발해졌다. 동시에 

정권교체로 인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통일교육 등의 확충으로 남북통일

에 관한 의식도 높아졌고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단체들의 설립, 각종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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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진행 등으로 통일을 준비 할 기운 또한 솟아오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필수 조건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직결 되는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철거 등 눈에 보이는 성과

도 이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간의 합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

결이 안된다는 점이다. 아직은 북미관계의 변화가 바로 남북합의 이행을 좌

지우지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연설에서 “김정

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

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조국의 새로운 미래가 어떤 것인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최고지도자의 말을 받들어 열심히 추구하여 연구를 하면 되는데 적어

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골자와 구도를 가시화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

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으며 끊이지 

않는 중층적인 의문이기도 하다. 

19세기 이후 제국주의 열강들이 판을 친 상황 속에서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조선. 원래 

하나였던 해방 전의 그 모습을 되찾는 것이 나라를 통일할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70년간 헤어져 살았으니 다시 합치자는 말은 너무 

천단하고 정서적이다. 이상적인 국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상국가 건

설을 위해 어떤 체제를 선택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 로드맵도 작성해야 한다. 

20세기부터 정치학계에서는 ‘국민국가의 한계’ 또는 ‘포스트 국민국가’가 

논의 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21세기에 들어서 인권의식 고양과 더불어 

다양화, 다문화공생이 보편화됨으로서 요즘은 개개인의 권리를 얼마나 존중

할 수 있겠느냐가 과제이다.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해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해방 후에는 분단되어 심지어 독재와 독재의 대

립을 겪은 우리나라가 포스트 국민국가를 지향하게 된다면 늦게나마라도 국

민국가의 형성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의 모순이기는 하

지만 경험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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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욕구의 다양화가 진전되면서 시대는 중앙집권부터 지방분권으로 

이행하는 중이며 여러 나라에서 자주 독립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런 추

세 하에 우리는 남북통일을 이룩하고자 한다.

백태운 교수는“남북 협력이 단편적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의 수준을 넘어

서서 장기적 남북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가려면 교류와 협력 관련 법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통일을 전망하는 법률시스템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 국내적으로 자국의 헌법과 국내법률의 정

비가 필요하다. 특히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촉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및 향후 통일의 초석을 

놓는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북한도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헌법과 조선노동당규약 및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교류 및 합작 

사업의 확대에 기반이 되는 법령을 마련하고 보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연히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면서부터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이르기

까지 법치국가를 전제로 하는 이상 이 같은 법률 정비는 필수이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물론 이외도 통일을 지향하려면 준비, 대응해야할 사

항들이 끝없이 나타날 것이다. 1980년대 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지만 그야말로 ‘통일은 복잡하고 할 일은 많다.’

지난 세기 냉전체제하에서 남북베트남과 동서독일이 통일을 이룩했다. 그 

사례와 오늘날의 한반도 통일과는 시대도 정세도 의의도 다르다. 이 두 나라

는 혼란 속에서 통일해야만 했고 우리는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학습효과를 발휘 할 수도 있다. 어려운 외세와의 교섭이 큰 걸림돌이 

되긴 하나 한반도의 체제와 앞길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결정해야한다. 그

리하여 통일 이후의 국가상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란 틀이 형성 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적

으로는 심각한 남남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21세기 신삼국시대를 

내다보는 소설같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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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The Denuclearization-Peace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Crossroads

고유환*1

동국대학교

1. 머리말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

언’을 채택한데 이어,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판문점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

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대결시대에서 평화시대로 한반

도 질서를 바꾸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판문점선언은 냉전적 적대질서

를 공존적 평화질서로 바꾸는 ‘판문점체제’(정전협정에 기초한 냉전적 분단

체제) 해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은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원년이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

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1996년 4자회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등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

환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

 * Koh Yu-Hwan (Professor,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E-mail: yhkoh@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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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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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을 맞는 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

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

였다. 하지만 북·미 사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교환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

면서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못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본격 가동하지 못하고 교착

국면에 빠졌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될 

때만해도 급진전할 것 같았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인 가동을 

멈춤으로써 재가동 동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절대병기를 다 가졌다’고 말할 정도로 북미 핵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북

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 됐다. 미중의 무역갈등과 

패권경쟁의 본격화, 한일갈등 심화,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 등 각자도생의 세

계정세와 각국의 국내정세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고, 한

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의 움직임을 ‘한반도 비핵평

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1

2. 평화우선주의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태동

문재인 정부는 ‘오직 평화(only peace)’란 말로 함축할 수 있는 평화우선

의 한반도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

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병행 추진해왔다.2 문재인 정부는 “평화는 우

 1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태동과 관점에 관해서는 고유환,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

와 비핵평화 프로세스,” 북한학연구, 제14권 제2호(동국대 북한학연구소, 2018), 5-39를 참

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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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추구해야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이며, 번영을 위한 토대”라며 “평화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 구상의 핵심은 2017년 7월 6일 베를린에서 밝

힌 ‘신 한반도 평화비전’(‘베를린 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베를린 구상은 ① 북한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 오직 평화 추구, ② 북한 체제의 안전

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③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④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⑤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

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서 “올

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었지만 문재인 대

통령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한반도 비전을 베를린 구상에 담아 발표하고 

남북 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안보리 대북제재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등과 관련한 남북경협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베를린 구상은 대부

분 현실화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구상’이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이어졌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한반도 비

핵화와 평화체제 구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

세스로 진화하고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재확인됐다. 판문점선언에서 한반

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북미공동성명을 통해서 4개

의 기둥을 세웠으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지붕을 씌우고 기초 작업

을 본격화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과 초기이행 조치를 만드는 합의에 도달하

지 못했다.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교착국면에 빠진 것은 합

 2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일상이 되는 새로운 안보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

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문재

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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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내용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오독’ 또는 ‘의도적 무시’에 기인한 것일 수 있

다. 북한은 북미공동성명의 2항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3항 완전한 비핵화문

제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일괄타결 할 포괄의제로 생각

한 것 같고, 미국은 합의내용을 연계된 포괄적 의제로 보지 않고 ‘4개의 기둥

(four pillars)’이라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우선론과 제재유지론을 펴면서 

북미 핵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염두에 둔 ‘안보-안보 교환

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미국은 선 신고·

검증 등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거나, 비핵화 범주에 생화학무기까

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전반을 폐기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는 일괄타결식 ‘빅딜’안을 내놓음으로써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본격화

하지 못하고 있다.3

북미공동성명 채택 이후 선 행동 선순환에서 동시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

고 교착국면에 빠지자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추진할 비핵화 

초기조치 방안(영변핵시설 영구폐기)을 제시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종전선

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완화)를 교환하는 남북합의안을 내놓았다. 9월 평

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안을 북미 실

무협상에서 구체화하여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미국이 ‘잠정합의’를 깨고 빅딜을 제안하고,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

세스의 가동은 멈췄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선비핵화론을 펴면서 비핵화 

추가조치를 요구하거나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

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선 비핵화론을 거부하고 

 3 고유환,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제14회 코리아학국제

학술토론회 자료집(국제고려학회, 체코 카렐대학교 프라하한국학연구소, 2019년 8월 1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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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비핵화 교환을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신뢰조성과 관련이 있다. 북·미 사이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동시행동을 추진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다. 북한은 신뢰를 쌓기 위

한 선 행동조치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풍계리 핵실험

장을 폐기했다.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선 행동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WMD) 전반을 비핵화 범주에 넣어 빅딜 할 것을 요구했다. 미

국은 모든 북한위협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실현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평화담판’의 범주에 넣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차원

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를 다뤄야 하고, 한미군사연습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

개 중단 등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평화협

정)과 상호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4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안보-안보 교환’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일부해제를 교환하는 ‘안보-경제 교환’ 카드를 들고 나왔다.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이 동결 대 보상의 안보-경제 교환이었

다면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은 안보-안보 교환의 ‘평화비핵 프로세스’다. 북

한이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다시 안보-경제 교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여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본격

화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최종목

표(end state)를 밝히지 않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뒤로 미루고 제재를 

푸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전반

을 폐기해야 제재를 풀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포괄적 합

 4 북한은 하노이회담 이전까지 북미 적대관계 해소 차원에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심을 보였지만, 하노이회담에서는 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제재 해제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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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괄적 이행의 빅딜을 요구하면서 하노이회담을 결렬시켰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군사분야조치를 취하는 데 부담

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의 대가로 유엔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

다”고 주장했다.5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가 

아프다’는 속내를 들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비핵화를 추동할 유일한 

수단이라는 확신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체제안전은 그 누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보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핵개발에 주력했지만,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경제

발전에 주력하기 위해 조건부 비핵화론을 펴왔다.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

었던 것은 3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면담에서 “군사적 위협이 해소

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조건부 비

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 특사에게 비핵평화협상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라크, 리비아 사례에서 미국으로부터 항구적인 체제안전을 보장

받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장 군사적 위협 해

소는 어렵다고 보고 체제보장보다는 제재완화에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하노이 결렬 직후 리영호 외무상은 “미국이 군사분야 조치 취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라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고, 최선희 부상은 미국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하노이 결렬 직후인 2019년 3월 

1일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이런 기회가 다시 미국에 차려질지에 대해 장담하

기 힘들다”고 주장한 데 이어,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했는데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다시 밝혔다. 조선신보는 “하노이수뇌회담에서 조선측

은 트럼프행정부가 아직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줄이고 없애나가기 위한 군사분야조치를 취

하는것이 부담스러울것이라고 보고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를 해제하면 이를 상응조치로서 

받아들이고 녕변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페기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조선

이 내놓은 ≪선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 핵포기≫를 요구해나섰다. 그때 미국은 

말그대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 2019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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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

장으로 변할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련락사무소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

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주장했다.6

3. 판문점 회동과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불씨 살리기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분

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3국 정상들이 상봉한데 이어 북미정상회동이 이뤄

졌다. 하루 만에 ‘번개’처럼 전격적으로 북미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양 정상들 사이의 신뢰가 있고 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일 것

이다. 또한 두 정상의 궁합(케미스트리)이 맞고 심리적 간극이 좁혀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트위트)를 통한 만남 제의를 선뜻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미 정상은 멀리 3국에서 어렵게 만날 

필요 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6·30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이 이뤄진 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

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협상에 진전이 없자 시진

핑 주석이 ‘구원등판’하여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불씨 살리기 위해 노력

했다. 2019년 6월 중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

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평화협상 재개를 설득했을 것이다. 이후 오

사카 G20회의 참석 계기에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의 만남을 희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함으로써 6·30 남·북·미 정상

의 판문점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조선중앙통신, 201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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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초기조치와 상응조치가 합의될 때까지 중국이 한반도 비핵평화 프

로세스에 관여할 공간은 많지 않았지만 제재와 체제안전보장부문에서는 절

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북핵불용’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도 준수하지만 비핵화 진전에 따른 

제재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도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체제안전

보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증 받고 경제발

전을 위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 19일에 열린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관계를 ‘한집안식구’, ‘혁명의 한 참모부’

라고 주장했다.7 최근 북한은 체제안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패권국가’로 떠오

르는 중국과 1961년 맺은 북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있는 자동개입조

항을 환기시키고 있다.8

6·30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이 이뤄진 배경에는 2019년 하반기에는 교착

국면을 풀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

기 때문이다. 양 정상은 당시가 비핵평화협상을 재개할 적기로 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작한 미국 대선레이스를 감안한다면 여름 협상을 

시작해서 가을 무렵에 성과를 내야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7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환영 연회 연설에서 “오늘 조중(북중)이 한집안 식구처럼 고

락을 같이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두당·두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

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0일.

 8 북한은 이 조약에는 “체약국쌍방의 어느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에 다

른 체약국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까지 포함한 온갖 형태의 원조를 줄데 

대하여서와 두 나라 공동의 리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협의, 조선의 통

일에 대한 립장 등이 규정되여 있습니다”라고 밝혀 그동안 자동개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조약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심승건, “조선반도평화보장체계수립에 대하

여,” 제14회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자료집(국제고려학회, 체코 카렐대학교 프라하한국학

연구소, 2019년 8월 18-2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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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을 것이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상봉과 회

담을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의 효과를 과시하는 듯 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합의도출 실패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서 찾

지 않고 그 참모들에게서 찾고자 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

했다가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제를 부과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넣어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고자 했지만 참모들이 반대해서 하노이 합의도출

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톱다운방식의 비핵평화협상의 모멘텀을 유

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9년 6월 27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권정근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제대로 된 협상자세

를 가지고 말이 통하며 온건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내놓았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 2019년 7월 1일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

서를 통한 ‘진심외교’가 판문점 상봉을 성사시킨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신보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새로운 전략국가 조선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지역의 역학구도변화에 의해 오늘의 격동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판문점과 

싱가포르의 수뇌합의로 시작된 평화의 흐름은 우여곡절이 있어도 불가역적

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후 “포괄적인 좋은 합의에 이르는 게 목표”

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이 수주일(2~3주) 내 실무팀을 꾸려 협상을 재개하기

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렸다. 하노이 

2차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밝힌 협상목표는 ① 비핵화 개념 정의, 

②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추진, ③ 이행로드맵 작성이다. 이 목표는 앞

으로도 북미 실무팀이 집중적으로 협의해야할 과제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019년 7월 2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6월 30일 한국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미국은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완

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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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결과 함께 

비핵화 최종상태(end state)에 대한 개념, 그 개념 안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조치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나 인적 대화의 확대, 양측 수도에서의 주재와 같은 관계

개선 조치 등의 양보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

는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

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북한과 일부 타협(give and take)할 여지

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상대 수도에 주재하는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을 

내비췄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이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합

의했다고 주장하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영변핵시

설 영구폐기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를 교환하

는 협상을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동시병행(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요구하면서 포괄적 합의와 포괄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가 신뢰의 문제로 비핵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접근방법에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무협상의 진전 여부는 비핵화 개념을 어떻게 설

정하고, 북한의 단계별 동시행동과 미국의 동시병행 사이의 접근방식의 차

이를 어떻게 좁혀나가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북미합의의 동시병행적 

이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단계적 이행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문재

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며 동

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기되면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된다”고 답변해 

미국과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영변 핵단지가 폐기되

면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거란 판단이었다”며 “그런 조치가 실행되면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를 고민할 수 있을 거란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영변 폐쇄)은 하나의 단계다. 아마 올바른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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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폐기를 비핵화 ‘입구’로 보는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판문점 회동 이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했다.

4.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과 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0월 4∽5일에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또다시 결렬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평

화 프로세스가 중대 기로에 봉착했다.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회담 결렬 이후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서 “조미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고 하면서 2019년 연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꿔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방법’과 ‘창발적인 해결책’에 기초한 대화에 준

비되었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와 “미국이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

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정치일정에 조미대화를 도용해보려는 정치

적 목적을 추구하려 하였다”고 비난했다.9 북한은 미국이 국가의 안전을 위

협하고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

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10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9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미국측이 말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비핵화정의에 

대한 합의≫, ≪녕변핵시설 페기+α≫ 등 조선의 비핵화조치에 따라 련락사무소 개설, 섬유

와 석탄의 수출제재유예 등 상응조치를 취하는것이라고 관측을 내돌리고있다. 이는 조선이 

핵을 먼저 포기해야 밝은 미래를 얻을수 있다는 ≪선 핵포기, 후 보상≫ 주장의 변종일 뿐

이다. 조선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선신보, 2019년 10월 8일.

10 조선중앙통신, 2019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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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비핵화를 위한 선행동 조치를 취했던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

을 요구하며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태세다. 김정은 위원

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

색”하겠다고 했고,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미국이 2019년 연말까

지 새로운 셈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11

북한이 핵실험과 ICBM 관련 실험은 중단했지만, 하노이 결렬 이후 2019년 

한 해 동안 단거리미사일과 방사포 등 단거리발사체 실험 11차례,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SLMB) 실험 1차례, ICBM 관련 실험 2차례 등 북한의 핵과 미

사일 능력은 질량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준마행군길’을 과시하며 “가질 수 있는 절대병기를 다 가진 강대한 김정은 

조선”을 선포하고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2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조선은 가질 수 있는 절대

병기를 다 가졌고 제재압박 속에서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식과 잠재

력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13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중단 등 선 행동조치

를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북미 신뢰조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재를 지속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미국식 셈법’을 바꿔 행동을 보일 때까지 기다릴 태세다. 

백두산준마행군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적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발악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잘살아갈 수 있고 우리 식으로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히며, 이것이 “더 높이 비약한 2019년의 총화”라

고 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했다.14

11 조선신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4월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그 뜻은 미국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손으로 올해말까지 치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 2019년 

10월 8일.

12 동태관, “‘정론’ 절세의 영웅 우리의 장군,” 로동신문, 2019년 10월 18일.

13 조선신보, 2019년 10월 24일.

14 동태관, “‘정론’ 절세의 영웅 우리의 장군,” 로동신문,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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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기관과 당국자들의 담화, 연설 등을 통해서 2019년 연말까지 미국

이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 외무성은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도를 미국 측에 명백히 제시한 것만큼 앞으로 조미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이다”15라고 밝혔다. 그

밖에 북한 인사들은 “미국이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 싶다.”16, 

“미국이 자기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

워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

리석은 망상이다.”17“미국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

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

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야 미국과 비핵화론의도 할 수 있다.”18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 데로 떠밀 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19라는 입장을 연이어 밝히며 2019년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가동 여부는 미

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셈법을 

바꿔 그들이 취한 행동(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 중단)에 상응하는 

행동(한미군사연습 중단 약속 이행 등 북미 적대관계 철회)을 보여야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까지 하면서 어렵게 핵무력 완성을 선

언했는데 완성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내부를 설득하기란 쉽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일 수 있는 군사적 위협 해

15 조선외무성 대변인담화, 2019년 10월 6일.

16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 2019년 10월 24일.

17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 2019년 10월 27일.

18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제18차 비동맹운동장상회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년 

10월 29일.

19 조선외무성 권정근 순회대사 담화, 2019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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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체제안전 보장이란 전제조건을 걸어두고 조건부 비핵화론을 펴면서 제

재완화에 주력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경제제

재에 집중하는 것을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

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미대치의 ‘장기성’을 언급하며 제재 지속에 

맞설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5. 정면돌파전으로 나타난 북한의 ‘새로운 길’

북한은 2019년 12월 28부터 31일까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20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의 실체가 정면돌파전으로 들어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길’이 아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희망했던 새로운 길’은 미국과 적대관계 해소를 통한 핵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야할 새로운 길’은 정면돌파전으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이루겠다는 것

으로, 정면돌파전은 ‘자력부흥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볼 수 있다. 

전원회의에서 구체화한 김정은 시대 정면돌파전은 김정일 시대 1990년대 

후반부의 ‘수세적인 제2의 고난의 행군’에서 핵억제력 강화에 근거한 ‘공세적 

자력갱생대진군’으로 진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했던 ‘인민

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공약을 접고, “허리띠를 졸라매

더라도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며 북한주민들에게 ‘제

3의 고난의 행군’을 주문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력갱생으로 난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노선과 행동

20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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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을 공식화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미소 대결구도가 북미 대

결구도로 전환됐다고 하면서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았다. 

연장선에서 북한은 오늘의 북미대결을 ‘자력갱생과 제재의 대결’로 압축하고 

‘장기적 대립’에 맞설 정면돌파노선을 제시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

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21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 시키자는 것이라고 락인

하였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이 북미협상을 국내정치

적으로 이용하고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평화적 이행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고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

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하였다”고 밝힘으

로써 비핵평화협상의 문턱을 높였다.

그동안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문제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풀어나갈 것을 요구해왔다. 북한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아 평화-비

핵을 연계한 ‘평화비핵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주장에 맞서 ‘선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및 

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로 입장을 바꿨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2019년 연말까지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태도변화

를 보이지 않아, 그동안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미소 대결구도가 북미 대결구도로 전환됐다

고 하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에 주력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북한

은 북미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

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 위협은 끝

이 나지 않을 것”라고 하면서, “과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 보고 미래의 안전

21 할 듯 말 듯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쓸데없이 시간만 끄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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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핵

전쟁억제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신뢰조성 차원에서 취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발사 중단 조

치부터 해제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길의 서막을 알렸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평화체제 구축 여부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하여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공을 미국에 넘겼다. 이번 전

원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충격적인 실제행동”과 “새로운 전략

무기 목격”을 공언했다. 북한이 핵억제력 강화와 관련한 대미 압박카드들을 

나열하면서 ‘외교전선’ 강화와 “공세적인 조치들”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협

상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6. 맺음말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원, 인위

적 통일 불추구(3-No) 입장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22 문재

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3대 원칙을 밝혔다.23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대북정책 기조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정하고 체제전환, 정권붕괴, 흡수통일, 무력침공 등을 추진하지 않겠

다고 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한붕괴론’으로부터 벗어나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기다리는 정책’과 ‘전략적 

인내’를 끝내고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이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경제발전우선론과 평화공존론을 펴면서 

22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2017), 6-7.

23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원칙을 밝혔다. 연합뉴스, 
2019년 9월 25일. 



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31

2018년부터 한반도에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정세전환이 이뤄지게 된 배경

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책전환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면조성은 한국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 북한의 경제건설총진군노선 사이에 이익의 

조화점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렵게 마련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조성

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북한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염두에 둔 안보-안보 교환의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이 추가적인 선

비핵화 행동인 신고·검증을 요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추가 조치에 상응하

는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등 북미 사이에 신뢰부족을 들어냄에 따라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는 본격화하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밝

은 미래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상호 불신 때문일 것이다. 

비핵화 검증단계에 들어가면 신뢰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부각할 수밖에 없

다. 이미 북핵문제는 과학적 신고·검증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선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핵·미사일 프

로그램 가동을 먼저 중단시키는 동결조치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 비핵화 

개념과 포괄적 합의 부분에서도 단번에 무장해제에 가까운 선비핵화 달성을 

위한 일괄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포괄적 합의와 단계별 이행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남·북·미가 상호이익의 공통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하노이 노딜’로 인해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전략무기체계’, ‘첨단무기체계’가 질량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한국

의 ‘촉진자역할’과 중국의 ‘구원역할’로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를 움직이기 어려운 국면에 도달했다.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고 트럼프 대통

령의 용단에 따라 진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연이은 핵

과 미사일 시험 강행에 따라 북미갈등이 심화될 때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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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견인할 수 있었지만, 북미 직접대화가 성사된 이후 한국의 중재자, 촉진

자 역할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의제가 모두 

나왔다. 앞으로는 북미협상을 통해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별 이행방안을 위

한 이행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쟁점이 드러나고 우려수준과 요구수

준이 높아져 작은 타협으로 만족하기 어렵게 됐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괄

타결과 단계별 이행을 모색해야 한다. 톱다운 방식의 양자협상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남·북·미, 남·북·미·중 등 다자협상도 추진해야 할 것이

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는 제재완화방안을 안보리 차원에서 찾는 노력도 본격화해

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인사회에서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고 밝혔다. 북미관계 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한국이 ‘운신의 

폭을 넓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의제로 한 

‘평화의 문’을 행동으로 열어나가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19년 남

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돼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20년 남한이 남북관계

의 주도성, 독자성, 자율성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남북합의 이행

을 위한 접촉과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적대관계의 산물로 규정한다. 북한은 핵문제를 한국

전쟁으로 생성된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쟁 발발 70

주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남·북·미 3자 또는 중

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한국전

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위기 발생의 근원을 없애고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북미 

적대관계 철회의 근본적 조치로 북미수교를 먼저 추진하고 평화체제와 비핵

화를 교환하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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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과 동아시아질서

Establishing Peace Mechanism on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Order

金景一*24

北京大学

1. 들어가는 말

조선반도는 동북아의 림랜드(Rimland)로 불린다. 그것은 조선반도에 평화

체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동북아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불가예

측 속에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반도가 자리 잡고 있는 

동북아는 지경학적으로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지역, 북조선지역

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한 축을 장식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동북아의 중일한 삼국은 그 경제 총량이 아시아의 70%, 세계의 20%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동북아는 아직도 유럽이나 북미자유무역구, 아세안과 

같은 경제협력체,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삼국의 

역사문제, 중일간 지역주도권 쟁탈, 역내 안전문제, 민족주의정서와 심리적

거리감, 패권대국 미국의 영향 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조선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못한데 있다. 

조선반도는 사실 지난 한 세기가 넘게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19

세기 말의 청일전쟁으로부터 20세기 초의 러일전쟁, 일본의 조선반도식민지

 * Jin Jing Yi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chool of foreign 

languages, Peking University)

E-mail: jjypku@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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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그 후의 중일전쟁, 조선전쟁, 냉전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는 늘 동북아 

지각변동의 진원지로 되어왔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은 결국 동북

아가 근대사 이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2. 고대-근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과 동아시아질서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국제전쟁은 거의 

모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세력다툼으로 일어났다. 중국이 말하는 5차

례의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조선전쟁이 바로 그랬다. 전쟁은 예외 없이 대륙

과 해양의 교차점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일어났거나 조선반도를 배경으로 일

어났다. 한스 모겐소(Hans Joachim Morgenthau)의 말을 빌린다면 “기원전 

1세기이래 조선의 국제적지위는 대체적으로 중국의 패권지위에 의해 결정되

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간의 경쟁에 의해 결정되어왔다.” 모겐소가 여기에서 

말하는 중일간의 경쟁이란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하던 기존질서

에 대한 일본의 도전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

기까지 동아시아질서는 대체로 대륙국가 중국이 주도하는 “화이질서” 또는 

“조공질서”였으며 여기에 대한 도전은 주로 해양국가인 “일본”에 의해 이루

어졌다. 조선반도가 전쟁발발의 중심이 된 것은 바로 조선반도가 바로 이 해

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른바 “1차 중일전쟁”은 백제가 멸망한 뒤 일본이 백제부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기원 663년에 4만 명의 병력과 1000여척의 전함을 이끌고 조선반

도 백강구에 와서 당나라군과 신라 연군과 교전을 벌린 “백강구전투”이다. 

이 전쟁은 중일한 삼국이 동아시아에서 처음 치른 국제전쟁이다. 당시 일본

은 당나라와 비교될 수도 없는 작은 세력인데도 국제적인 위치상정을 당나

라와 대항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전쟁을 ‘일당전쟁(日唐戰爭)’이라고 

불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당나라주도의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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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전쟁은 일본의 실패로 끝났고 동아시아

에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고 중국과 일본은 그후 600년이 넘는 평화를 이

루어왔다. 당나라 중엽 중일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들어섰다.

“2차 중일전쟁”은 1274년과 1281년 원나라가 두 차례에 걸쳐 일으킨 대일

전쟁이다. 원나라가 일본을 자기주도의 질서에 편입시키기 위해 벌린 전쟁

이다. 그 출발점은 조선반도였고 원나라의 핍박에 고려는 무려 180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무려 60,000여명이 전쟁에 참가하였다. 대륙세력과 해양세

력의 전쟁에서 교두보역할을 한 것이다.
 
원나라가 패한 이 전쟁은 일본이 

동아시아 대륙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역사적계기가 되였다. 

“3차 중일전쟁”은 바로 “임진왜란”이다. 1593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이 전쟁은 명나라의 “중화질서”에 대한 일본의 도전이었

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에 중국 중심의 “천조예치질서”(天朝礼治秩序)가 확

립된 시기였는데 이 질서가 바로 일본에 의해 “전례없는 도전”을 당한 것이

다. 명나라는 두 차례 출병하여 일본과 전쟁을 치렀다. 그것은 중국중심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전쟁은 중국과 일본의 정

국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전쟁이기도 하다. 전쟁후의 일본은 도쿠가와 막

부로 정권교체가 되고 중국은 명과 청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조선에도 광해

군의 정권을 뒤엎는 “인조반정”이 이루어진다.

고대로부터 일본은 동아시아 체계 밖에서 동아시아질서에 도전을 하여왔

다.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이 중국이라는 “대륙세력”

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일어난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그 교차점에 있은 조선

반도가 충돌과 전쟁의 무대가 되였던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동아시아질서에 대한 도전이 실패하게 되면 동아시아는 

새롭게 정립된 질서 속에 수 백 년씩 평화를 누려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도전이 성공하고 기존 동아시아질서가 무너지면 동아시아는 그 지각

변동의 여파로 전쟁의 참화를 겪어왔다. 1894년의 “청일전쟁”으로 중국 중심

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동아시아는 “러일전쟁”, “중일전쟁”으로 수난을 겪어왔

던 것이다. 동방의 화약고로 불리는 조선반도는 늘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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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震源地)가 되어왔다. 중국은 바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이 수나라, 명나

라, 청나라가 몰락과 멸망의 길을 걸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3. 남북분단, 조선전쟁과 동아시아 체스판의 변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투항하면서 일본이 지향하던 “대동아공영

권” 질서는 막을 내린다. 새로운 질서구축기에 앞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신흥대국이 조선반도를 분할 점령한다. 명목은 일본군투항을 접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 다툼이었다. 해외에서 형성

된 남북 두 진영이라는 내적요소는 미소라는 외적요소와 상호 작용하면서 

분단체제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여파로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가 결렬된 후 미국은 조선반도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으며 남북은 제로섬관

계로 돌입하게 된다. 남북이 각각 정권을 수립한 후 미국과 소련은 조선반도

에서 군대를 철수하면서 방대한 군사고문단과 “방어용”무기를 남겨 놓고 남

북이 통일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평화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에 미소 철

군 후 미소의 대치상태는 즉각 남북의 대치로 전변되었다. 결과적으로 남북

은 1949년 1월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8선”에서 무려 874차례, 하루 

평균 두 차례의 무력충돌을 겪었다. 그렇지만 조선반도분단에 책임이 있는 

미국과 소련 어느 일방도 이 무력충돌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중

재도 없었다. 남북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가 전무하였다.

이 시기 중국대륙의 공산당에 패한 장개석은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은 성격의 태평양조약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

안하였다. 뒤이어 한국의 이승만대통령도 태평양조약기구의 설립을 호소하

였다. 미국이 솔선수범하여 동아시아에 국제적반공동맹을 구축하기를 바랐

다. 그렇지만 애치슨은 태평양반공조약의 이념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

면서도 동아시아는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혼돈상태이기에 태평양동맹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장개석과 이승만이 제기했던 태평양 반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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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은 논의만 무성한 채 일 년여 만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후 이것을 성사시

킨 것은 바로 조선전쟁이었다. 미국기자 스톤은 “이전에 맥아더의 지지를 받

고 있었던 이승만과 장개석, 퀴리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

지 못했던 태평양 반공동맹 문제를 6월 27일 트루먼의 성명은 일거에 해결

해주었다”고 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기간인 1951년에 일본과 “샌프란시스

코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를 끝

내고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었다. 뒤이어 1953년에는 한국과, 1954년에는 대

만과 “공동방어조약”을 맺었다. 동아시아에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상호 반공

동맹이 구축된 것이다. 조선전쟁은 조중소 “북방삼각”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조중동맹관계도 “피로써 맺은 관계”로 자리 잡으며 

확실하게 강화되었다. 일본은 조선전쟁특수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다시 국

제무대에 올라서게 되었다.

조선전쟁은 바로 애치슨이 말한 “혼돈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동아시아체

스판을 변화시켰다. 조선반도에는 분단체제, 정전체제, 냉전체제 3위1체의 

연동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동아시아에는 한미일 “남방삼각”과 조중소 “북방

삼각”이 균세의 대결을 이룬 냉전의 장이 구축되었다. 조선전쟁은 결과적으

로 동아시아의 냉전질서 나아가서 동서냉전질서를 고착화시켰다. 조선반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3·8선”은 정전의 상징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소냉

전의 분계선으로도 되었다. 결국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동아시아체스판의 변

화는 모두 조선전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선전쟁으로 하여 중국

은 미국과 전면적대결관계로 들어섰고 대만을 해방하는 기회도 잃게 되었다. 

3·8선에서 시작하여 3·8선에서 끝난 조선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

쟁이었지만 전쟁 당사국들은 모두 승자로 자처하며 자신들이 치른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규명하고 있다. 그 조선전쟁이 맺은 “정전협정”은 오늘에까

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전쟁은 시공간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쟁인 것이다. 

다른 한 면으로 조선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사회는 지역전쟁을 세계대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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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냉

전구도에서 장기간 안정된 태세를 유지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4. 미소냉전과 남북의 평화프로세스

1950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석 달 내에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에

서의 외국군 철수 문제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하였다.

“정전협정”의 이 건의는 조선반도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목표로 설정하였지

만 그로부터 60여년이 흐른 오늘에까지 조선반도에서 평화정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그것은 조선전쟁으로 고착화된 분단체제와 정전체제가 동서

냉전이라는 질서 속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조선반도는 분단체제, 정전체

제, 냉전체제 3위가 1체로 연동하면서 동서냉전의 전초선역할을 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프로세스는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차원이라는 두 트랙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면서 전개되어왔던 것이

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4년에 열린 제네바회의는 조선반도문제를 평

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린 첫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조선대표 남일

은 조선의 “평화적조건방안”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 남북의 군축,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 조선반도의 평화 발전을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이 보장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 등이었다. 

한국이 내놓은 제안은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따른 

자유선거, 선거 실시일 1개월 전 중국군 철수, 선거실시 전 유엔군 점진적 

철수 시작, 유엔에 의한 통일독립민주한국의 권위와 독립보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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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남북이 국제무대에서 각자의 평화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적요소

로서의 남북은 모두 자기가 주도하는 통일을 추구하였으며 미소냉전이라는 

외적 요소는 남북 각자가 추구하는 자기주도의 통일을 억제하였을 뿐만 아

니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도 억제하였다. 결국 남북의 제로섬대결은 미소 두 

진영 대결의 하위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선반도에서의 적극적평화란 불

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조선전쟁이 막을 내린 1950년대에 남과 북이 모두 무력통일을 지향했다고 

하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은 평화통일로 선회하면서 평화적공세를 

벌렸다. 1972년 3월 조선 부총리 겸 외상인 허담은 미국과 조선이 정전협정

의 사실상 당사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배경은 닉슨 미대통령의 역사적인 방중이었다. 

그해 남북은 획기적인 “7·4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거기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 긴장상태완화, 상호신뢰구축, 다방면적인 제반 교

류 실시,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

의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7·4공동선언”은 1954년도 쌍방이 제안했던 자기주도의 통일안과 달리 

통일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한 원칙을 정하고 남북의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남북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이익이 대결상태에 있은 동서냉전의 전초선에 있었기에 남북이 자체

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미소냉전이라는 틀 속

에서 남과 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문제를 논의할 위치에 있

지 않았다. 실제 남과 북은 이 “7·4공동선언”의 파급효과를 각자 국내정치

에 시의적절하게 이용한 면이 없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

헌법”을 관철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통과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의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결 속에서 “냉평화”를 

유지하여왔다. 

조선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끝난 후 남북이 대결 속에서도 대규모무력충

돌과 마찰을 억제하면서 “냉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틀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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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전체제” 때문이었고 큰 틀에서 보면 동서냉전속의 냉전체제 때문이였

다. 동서냉전의 전초선이었던 남북이 다시 전쟁의 불을 지폈다면 그것은 미

소의 전쟁대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의 화해와 협

력 역시 이 냉전구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소냉전의 전 초선에서 

미국과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상징하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역으로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였다면 조선반도에는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조건에 가까운 필요조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

었다. 

냉전시기 조선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한 것

은 조선의 김일성주석이었다. 1984년 9월 18일 김일성 주석은 일본사회당대

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3자 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에 앞서 조선은 같은 해 1월 미국에 “우리와 미국 사이

의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참가시키는 3자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

고 하였다. 

조선이 주장한 3자회담의 형식은 조선반도문제의 내적요소인 남북과 외적

요소인 미국을 함께 엮어 조선반도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이다. 조선반도 분

단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남북분단은 조선반도에 개입된 외적요소와 내적요

소가 상호 작용하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미소대결의 요소와 남북 두 진영의 요소가 있었기에 분단체제가 잉태되

었던 것이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듯이 조선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역

시 이 분단의 원인이 되었던 내적요소와 외적요소가 상호 작용하먼서 맺힌 

응어리를 풀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주석이 제안한 3자회담

은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심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은 빛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냉전이 끝나갈 무렵 남북은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와 협력이라

는 평화상태의 조성부터 시작하였다. 남과 북이 도출한 ≪남북기본합의서≫
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그것은 냉전종식이라는 큰 흐름 속에 남북한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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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이기도 하였다. 조선은 계

속 조선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

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전세계

적인 동서냉전이 종식되면서 변화의 흐름을 보였던 남북관계는 다시 또 “남

방삼각” 대 조선이라는 냉전프레임에 갇히게 되여 동서냉전시기보다 훨씬 

국제화된 조선반도문제를 생성하게 되었다.

5. 조선핵문제와 동아시아 신질서구축의 힘겨루기

냉전이 종식되면서 동아시아는 새로운 질서구축기에 들어섰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단행하면서 “북방삼각”이 해체되고 조선반도냉전구도

의 한 축이 기울어지게 되였다. 객관적으로 그것은 “남방삼각”인 한미일동맹

관계의 전략적기초가 약화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 시

기 조선 김일성주석이 원했던 미일의 대조선 “교차승인”이 이루어졌다면 동

아시아의 냉전구도가 해체될 수도 있은 것이다.

실제 냉전이 종식되면서 동아시아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남북의 “남북기본합의서”와 “조선반도 비핵화선언”, 남북의 유엔동시가입, 조

일간의 “수교정상화담판”이 이루어졌다. 1997년 동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위

기 때에 중일한 3국은 아세안무대를 빌려 “아세안+3”기제를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하나의 동아시아경제권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발

점으로 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서는 남북의 두 차례 정상회담, 조일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뒤를 이어 중일한 협력사무국설치, 중일한 

자유무역구담판, 중일한 정상회담기제구축 등 양국, 삼국간의 협력이 이어졌

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총량이 아시아의 70%를 차지

하는 동북아에는 동북아범위의 다자안보체제와 경제협력공동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 원인으로는 동북아 여러 나라들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의 차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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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차이, 역사인식의 차이, 영토와 영해의 갈등과 분쟁 등등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동북아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세계 유일의 

냉전구도와 그로 야기된 조선반도문제의 미해결에 있는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글로벌시대가 도래하였지만 냉전의 승자가 된 미국은 

국제권력체계에서의 유일한 초대국의 실력과 지위로 미국주도하의 헤게모니

체계를 가일층 강화하여 이른바 미국주도하의 평화를 실현하려 하였다. 거

기에 동아시아가 유럽과 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이 와해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선반도에 세계유일의 냉전구도가 잔존할 수 있는 국제적배경이기

도 한 것이다. 유럽의 동서독과 달리 동아시아의 분단국가인 남북은 여전히 

제로섬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조선반도를 둘러싼 대국들의 전략이익은 

조선반도에서의 냉전구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은 이것을 “미국이 

항시적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방패로 미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러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우리를 희생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질서구축기에도 여러 강대국들의 이익관계, 갈등관계, 협력관계는 

예외 없이 조선반도에 굴절되었다. 그 축소판이 조선핵이며 조선핵에는 동

아시아국제정치가 응집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이라는 이 동아시아 초유의 장은 새로운 질서구축을 위한 힘겨루기의 장인 

것이다. 그 장에서 조선핵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지난 시기와 달리 전쟁이 아닌 평화로 

구축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사실상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한 첫 시

도였다. 동북아 관련국들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새로운 질서에서 지분을 

나누기 위한 줄다리기를 했다. 그 결과로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도출됐다. 조선반도 비핵화, 조-미, 조-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를 위한 실무그룹과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

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사실상 6자가 함께 그린 새로운 동북아 질서

의 밑그림이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6자회담은 조선핵문제만 다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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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점차 지역안전보장문제를 다루는 장으로 되어왔다.

그렇지만 조선핵프로세스는 2008년 6자회담이 막을 내리면서 다시 험난

한 노정을 걸어왔다.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으로 냉각기에 들어선 남북관계

는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연동하여 악화일로로 치닫기 시작하였다. 그 시점

은 중국이 일본을 초월하여 세계 제2의 경제체로 떠오른 시점이기도 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른 역학관계의 변화는 동북아 질서 구축에 큰 변수

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중미관계는 “G2”로 불리면서 세계에서의 주요 모순으로 비화하였다. 그 

갈등은 자연히 세계의 이슈로 떠오른 조선핵문제에 투영되었다. 조선이 2차,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부터 조선핵을 둘러싼 중미 갈등은 점입가경에 이

르렀다. 조선의 핵실험 때마다 중국은 계속 타깃이 되어왔다. 중국이 유엔안

보리의 대조선제재를 찬성하고 이행하면서 조선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

았지만 한미일은 여전히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이 조선에 대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바랐다. 

조선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튿날 미국무장관 커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의 통화에서 “중국의 대조선정책은 실패를 했으며 지금은 조선에 대해 더는 

과거의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은 이 “중국 책임론”에 맞대응하

여 “미국 책임론”을 펼쳤다. 중국외교부는 “조선반도핵문제의 유래와 매듭은 

중국에 있지 않으며 문제해결의 관건도 중국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조선핵

이라는 방울을 단 것은 미국과 조선이며 방울을 단 자가 방울을 떼라고 하였

다. 조선이 요구하는 “조미관계개선”, “평화협정체결”, “안보우려해소”를 모두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 

조선핵문제정국은 결국 “사드”정국을 파생하였고 중한 관계는 급랭하여 

수교 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중국은 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대조선제재안에 

찬성하고 동참하면서 조선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중국과 한

국, 조선은 모두 조선핵, 사드, 미국이라는 요소에 의해 큰 진통을 겪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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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미 3차례 정상회담과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

조선의 김정은 체제 출범에 뒤이어 미국에 트럼프행정부가 등장한 2017년

에 조선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다. 트럼프는 역대 정부의 대조선 비핵

화정책이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취했던 “전략적인내”라는 대

조선정책을 뒤엎고 비핵화를 목표로 조선을 최대한 압박하여 개변한 후 접

촉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조선은 트럼프가 집권한 해에 “대륙간탄도로켓

(ICBM)장착용 수소탄 시험” 즉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뒤이어 신형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고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

였다. 조선반도위기가 최대한 고조되었다. 그 위기는 2018년에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남북정

상회담, 중조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리면서 조선반도에는 경

천동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동남아의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판

문점에서 열린 세 차례 조미정상회담은 조선반도문제와 동아시아국제질서의 

연동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슈퍼 매파”로 

불리며 유엔 주재 대사 시절 조선,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강경책을 펼쳤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면에 내세웠다. 존 볼

턴은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고 핵

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했다. 생화학

무기를 포한한 조선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폐기를 비핵화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이 분명한 안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조야에서는 일치하게 하노이 정상회담

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증명한 회담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2차 조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후 미국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북한 강경 모드로 대동단결하는 분위기”에 들어섰다. 트럼프가 내

놓은 빅딜안을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핵화논의는 물 건너갔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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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였다고 한다. 

하노이정상회담의 맥락을 보면 조미가 여전히 6자회담 때 주장하였던 선

후 절차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자회담 때 미국은 “선 핵페기 

후 평화협정”, 조선은 “선 평화협정 후 핵페기”를, 1차 북미정상회담후에는 

미국은 “선 핵페기 후 종전선언”, 조선은 “선 종전선언 후 핵페기”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선 핵페기 후 제재완화”, 조선은 “핵페기와 제재완화 

동시 진행”을 주장하였다. 종합해 보면 미국은 시종일관 “선 핵페기”로 조선

의 완전한 핵페기를 압박하고 있다. 조선은 여전히 “단계별 동시원칙”을 주

장하고 있다.

결국 1차 조미정상회담때 조선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종전선언”의 무산에 

이어 2차 정상회담의 “대조선제재완화”도 무산된 것이다. 

1차 조미정상회담 때 조선이 요구한 “종전선언”은 사실상 “평화협정”체결

의 입구로 상징적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왔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를 완

강히 거부한데는 전략적고려가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나 “평화협정”체결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연동시켜 고려하는 것이다.

브레진스키는 일찍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의 조선반도에서의 철군은 

“일본에서의 미국의 군사적존재가 종식하는 상징으로 될 수도 있다”고 하면

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일본인들이 일본영토에 배치돼 있는 미군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략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 현상

유지는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도 하였다. 키신져 역시 “조선반도긴장정세가 

크게 완화되면 미군의 존재는 한국 여야의 격렬한 쟁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

다”고 하면서 미군이 조선반도에서 철수하면 일본에서의 미군군사기지가 문

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전략에서 미일동맹

은 핵심축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안전보장과 핵우산을 제공

하는 이 핵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6·12 싱가포르 미·조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주한미군’이었다는 보도도 있다. 트럼프 대통

령이 동맹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손익계산을 해보고 주한미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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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또는 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동맹 전문가들

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

는 것이었다고 한다.

브레진스키나 키신져와 같은 전략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을 철수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동아시아전략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이다.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 유엔군사

령부 해체 문제, 군사적 옵션의 명분 소실, 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전개 중단,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 사드 철수 문제와 같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에 있어서 조선핵문제란 미국의 동

아시아전략과 연동된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조선핵에 동아시아국제정치가 

집약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결국 하노이에서 존 볼턴을 전면에 내세워 냉전전략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존 볼턴을 움직인 것은 트럼프가 아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결정이 단기적으로 코언의 청문회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중기적으로는 조선핵타결을 내년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대동아시아전략을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 의미에서 초대강국으로서 동아시아지역

의 전략적 주도역할을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작금의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각변동은 당대 동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주

요 모순으로 비화하고 있는 중미관계와 같은 시공간에서 연동되고 있다. 역

시 조선반도문제가 동아시아문제의 핵심인 중미관계와 연동되어 상호 작용

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동아시아전략이 조선반도문제에 

투영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인 것이다. 그러기에 키신져는 “아시아의 미래는 

많은 경우 조선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거취에 달렸다”고까지 하였다.

조선핵문제와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연동이라는 시각에서 제3차 판문점 

조미정상회담을 보았을 때 우리는 판문점에서의 “깜짝만남”이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른 “수도거성”(水到渠成)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비록 트럼프가 온화

파라고 할 수 있는 비건을 내세우고 비건 역시 조선핵문제에 있어서 유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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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을 강조하지만 큰 틀에서 미국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흔히 “악

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면서 조미 실무협상에서 악마를 만날 가능성을 이

야기하지만 조미 핵게임에서 악마는 디테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

서부터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조선핵문제의 발단이 동서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조선 생존전략의 충돌이었다면 오늘의 핵정국은 여

전히 그 전략적충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조선핵문제의 뿌리는 정전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냉전구도에 있다

고 인식하며 “냉전구도”가 존재하는 한 그로서 파생되는 군사적긴장이 멈출 

수 없다고 인식한다. 한반도에 잔존하는 냉전구도는 바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산물인 것이다. 중국은 조선핵문제해결에서 표면적인 것과 근원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자는 표본겸치((标本兼治)의 안을 내놓았다. 눈앞의 불을 

끄자는 단기적 목표로 “쌍중단”을 내놓았고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로 “쌍궤병진”을 내놓았던 것이다. “쌍궤병진”은 바로 조선반

도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을 병진하여 추진하자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은 궁극적으로 미국

의 동아시아전략과 저촉되는 것이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아시

아에 지역안보동맹구조를 구축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화하여 왔다. 미국

이 아시아에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동맹국에 있으

며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리더역할도 동맹체계에 힘입는 것이다. 그 버팀 

몫 역할을 바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인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은 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조선핵문제해결 프로세스는 반드시 

평화체제구축이 선행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종전선언”이

나 “평화협정”체결 프로세스가 조선의 비핵화조치와 함께 동시적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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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오는 말

지난 한 세기 넘는 동안 조선반도에는 적극적인 평화가 정착되지 못했으

며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했다. 조선전쟁 후 조선반도의 분단체제와 “정전

체제”는 동서냉전과 연동하면서 여러 강대국들의 이익관계, 갈등관계, 협력

관계, 전략관계를 조선반도에 집약시켰다. 작금의 조선핵정국은 바로 이러

한 동아시아국제정치의 축소판인 것이다. 동북아국제관계가 조선반도에 굴

절되었기에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은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당대 주요모순관계를 이룬 중미양국

의 협력은 조선반도문제의 가장 중요한 외적요소로서 변화의 조건을 지어주

게 될 것이다. 남북은 조선반도문제의 내적요소로서 변화의 근거가 될 것이

다. 바로 이 외적요소와 내적요소의 상호 작용이 결과적으로 조선반도평화

체제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동아시아는 다자안보

체제, 다자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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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법적 기반에 관하여

Legal Framework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백태웅*25

하와이대학교

1. 글머리에

현재 한반도와 그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

고 있다.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한 정부가 각각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아시아

와 세계정세가 영향을 받게 되는 중요한 국면이다. 1880년 중국 청나라의 

주일본 공사관 참사관이었던 황준헌이 집필한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동아

시아로의 진출을 시대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하

여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해야 한다는 매우 잘못된 국가전략을 제안

하였다.1 이는 중국의 외교적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 일본의 국

가이익 및 외교 정책에 대해 그릇된 평가를 내리고, 일본과 미국이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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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병기 편역, 개방과 예속, 대미수교관련 수신사 기록 (1880)초, 47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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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계 분할의 추세 속에서 식민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후에서 추진하

던 전략을 무시한 채 조선에게 최악의 강대국 의존주의적 선택을 하도록 유

도한 것이었다. 김홍집 등 수신사 일행이 이를 고종에게 전달하여 상당한 논

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일부는 조선의 외교 정책에 반영되었다. 조선은 결국 

잘못된 외교 전략과 노선 속에서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에 합병되어 식민지

화 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 오늘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시대를 격하고 

있지만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 지난 30여 년에 걸쳐 유지되어 온 과도적 

관리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급격히 변

화하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세력관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국제적, 지역적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개방개혁에 성공하며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추진하고, 일대일로를 

내세워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경우도 크리미아 

점령을 계기로 본격화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존립을 지속하며 

아시아에 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

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 속에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에 대

항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질서에 한 몫을 담당하여 지역 내의 영향력을 지

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개발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북한

을 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관리를 위한 대리 적(敵)으로 활용하여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 지역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회복과 중국의 부

상,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을 포함한 미사일

의 개발로 인하여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의 성

공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이 개발됨에 따라, 북한핵과 미사일

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국면에 왔다. 북한은 현재 핵비확산협

약(NPT) 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가진 핵무장국가 되었다. 또 미사일이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도 공

지의 사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문제를 더 이상 지역 전략차

원의 하위 변수로 둘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북한과의 근본적 관계 설정

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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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9·11 이후 반테러 전선에 입각하여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IS) 

등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전략을 견지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반테러 전선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 적을 최대의 위협으

로 삼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여 그 주춧돌을 다시 놓았고, 그 내용이 의

회가 채택한 국방수권법에 그대로 담겨 있다. 2019 국방수권법에는 처음으

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되어 있다. 의회는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미국의 패권, 영향력과 이해관계에 도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유럽과 

중동의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체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전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또한 핵무기,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위험한 국가이며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이루어 내는 것은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 속의 고난도의 함수를 푸는 문제와 

같다. 과연 새로이 떠오르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 등 대국간의 냉전적 대결의 

기류 속에서 남북한과 미국 간에 완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이 가

능할 것인가? 

2. 정전협정에 근거한 남북한 분단체제와 
남-북-미의 군사분계선 월경의 법적 함의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한 문

재인 대통령의 안내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손을 잡고 북쪽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쪽 평화의 집으로 분계선을 넘어서 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

로 넘도록 허가 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가는 매우 흥미 있는 질문이다. 

판문점은 현재 유엔군사령부가 관리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실제 남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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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의 정상들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각국이 취하는 태도는 정

전협정과 현재의 비무장지대(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관할권과 관련하

여 매우 미묘한 차이를 보여준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상의 주권을 가진 

정부이지만, 미국은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한 당사

자로 개입하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

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서울-신의주간 경의선 철도와 개성-문산간 도로연결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관리, 관할권 문제를 둘러싸고 남한과 

미국, 북한 간에 그러한 이견의 일단을 보여주는 논쟁이 벌어졌다. 미군이 

대표하고 있는 유엔사는 한국 국방부가 9·19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엔사를 대리해서 비무장지대내의 지뢰를 제거하고 철도와 도로공사에 필

요한 안전보장대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남한에 그에 해당하는 권한을 위임

한다는 서한을 북한측에 전달했지만, 그것이 비무장지대 관할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권에만 국한될 뿐이라고 하였다. 북한측은 미군이 아닌 남측

이 비무장지대 관리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정전협정상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군

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판문점 선언 실천 협의는 여전히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포함하는 비무장화는 완료되

었지만, 남북이 합의한 JSA 자유 왕래와 공동근무는 아직 실현이 되지 못하

고 있다.2

한국전쟁기간에 시작된 유엔사의 존재와 정전협정의 조항은, 남한의 주권

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문제를 던져 준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결의 제82호에 따라 북한군의 적대행위 중단과 철수를 촉구했고, 

이어 제83호 결의에서 유엔회원국에 한국 지원을 촉구했으며,3 7월 7일 제 

 2 2019년 5월 1일부터 비무장화가 완료된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먼저 민간

인 자유왕래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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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결의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 구성, 미국에 연합군 사령관 지명 

요청, 유엔기 사용 등을 승인하였으며, 7월 24일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

으로 하는 유엔사가 일본에서 출범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 지휘권을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에 위임하였

고, 맥아더는 7월 16일에 이를 받아들여 한국전쟁부터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

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게 되었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

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17개국 93만여 명의 병력을 자랑하던 유엔사가 10명

으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5명의 연합군측 장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

였고, 정전 협정 발효 뒤 3개월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

급 정치 협상을 시작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아

직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유엔사는 1957년 한국으로 이전하여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군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

관을 겸하고 있고, 1979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는 평시 및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OPCON)

을 모두 행사해 오다가,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이전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에서 손에 쥐여져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채택하여 한국전쟁을 공식적으

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요

한 과제이지만, 유엔사령부가 그 일을 주도할 수는 없다. 유엔사령부는 안보

리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엔에 보고하지

도 않는 등, 유엔과의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 또 정전협정은 유엔사 사령관

이 북한 및 중국 사령관과 서명하였고, 한국과 미국은 모두 서명 당사자로부

터 빠져 있다. 정전협정 자체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불완전한 임시적인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를 궁극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북미 관계 정상

 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83, Complai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 

S/RES/82/83, (June 25 & 27, 1950), available from http://www.un.org/en/ga/search/view_ 

doc.asp?symbol=S/RES/82(1950) (accessed January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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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일은 한반도 주변의 안전 보장과 관련해 본

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분단 법제와 정전협정 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

남북한은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오랜 냉전 속에서의 대결의 역사 속에

서 서로 상이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 왔다.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한

반도의 분단은 2차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에서 비롯되었으나, 남한과 북한은 공히 독자적

인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별도의 헌법과 법률체계를 갖춘 두 

개의 체제로 존립하게 되었다. 특히 1950-1953년 기간 동안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북을 가르는 법제는 더욱 공고화되었고, 그러한 법제는 이후 끊

임없이 확대 재생산 되면서 별도의 체계로서 오늘에 이른다. 북쪽에서는 김

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지도부의 교체를 경험하였고, 남쪽에서는 이

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에 이

르는 대통령제 하의 여러 변화를 겪었다. 한국에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군부 

권위주의정부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이 이어졌고, 촛불혁명으

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의 문제점과 폐습

을 청산하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혁신과 남북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

고 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최초의 남북정상

회담에 이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 그

리고 여러 차원의 실제적 교류의 경험이 쌓여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018년 4월 27일과 5월 26일, 9월 18일 등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

졌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세 차례의 정상회담, 그

리고 그 과정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등이 진행되어 이제 남북한 

관계는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분단체제로서의 남북한 정부는 각각 스스로를 유일한 정통성있는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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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고 있지만, 또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남북한의 

관계를 다루는 법제는 매우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북

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고무찬

양 등 여러 조항을 통하여 남한 주민이 북한체제와 관련한 활동에 대해 엄격

한 기준을 제기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본질적인 측면을 규제하고 

있다.4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안을 다루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

한 주민의 북한 방문 또는 주민 접촉 승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고 있다.5 또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승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6

한편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

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2005년 “남북관계 발

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평화·민

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

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7조 (찬양·

고무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

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

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제9조(남북한 방문)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

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

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6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

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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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7 또한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법률에 준

하는 공포의 절차를 고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의 비준동의

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하나도 없다.8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

서를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

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9 

북한의 경우에도 형법은 남한과 관련이 된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법률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가령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의 경우 반국가적 

목적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고, 제63조는 조국을 배반하고 다

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행위를 조국반역

죄로 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10 또 사회안전단속법 제9조는 “국가의 정

 7 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

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남북

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됨. 2004년 8월 3일 임채정 의원 등 125

인 공동으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3일 정문헌 의원 등 18인 

공동으로 남북관계기본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이 두 법안을 모두 폐기되고 

2005년 12월 7일 남북관계발전법안이 대안으로 발의되어12월 8일에 이 법안이 의결되었으

며 2005년 12월 29일에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다.

 8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2조, 제 23조 참조.

 9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7.23. 98두14525 참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0.7.20. 98 헌바 63 참조.

10 북한 형법(2009)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

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

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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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단속”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검찰감시

법과 행정처벌법 등에서 다양한 처벌과 통제의 조항들이 개방적 남북 관계

와 자유로운 교류를 규제하고 있다. 

남북한 양 정상과 당국자 간의 다양한 교류는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사회

는 아직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제재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유엔의 경우 북한핵과 관련한 여러 제재 조치를 취하여 교류와 

협력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유엔의 제재는 1993년 유엔안보리 결의 825호

를 필두로 하여,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

화되어 왔고, 현재 남북 경제협력은 유엔의 제재조치로 진행이 어려운 상태

이다.11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멸공통일 또는 전국적 혁명의 완성이라는 이름으

로 사실상 대화 부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 

통일 논의의 새로운 계기를 열었다. 남한과 북한의 헌법은 각각의 독자적인 

법체계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일을 위

한 공동 모색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도 있다. 남한 헌법은 그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

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

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

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

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11 c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825 (1993)1695 (2006)1718 (2006)1874 (2009)1928 

(2010)1985 (2011)2087 (2013)2094 (2013)2270 (2016)2321 (2016)2371 (2017)2375 (2017)2397 

(2017). Measures include: Ban on trade of arms and military equipment, dual-use 

technology, transport vehicles, and industrial machinery and metals; Asset freezes for 

individuals involved in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Ban on import of certain luxury 

goods; Ban on export of electrical equipment, coal, minerals, seafood,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wood, textile, and earth and stones; Cap on North Korean labor 

exports; Cap on oil and all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ban on natural gas imports; 

Restrictions on fish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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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하여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본다. 또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규정하고 있다. 북

한의 헌법 제9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

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

여 투쟁한다”라고 규정하여 남북한 모두 분단을 임시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지난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존재는 군사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었고, 북한의 경우도 미국 및 남한과의 지속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희생되는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수십 

년에 걸친 분단과 대결의 구조로 인한 고통이 깊어짐에 따라 남북간의 대화

와 화해의 필요성은 수시로 제기되고 공감을 이루어 왔다. 화해와 통일을 위

한 논의는 그동안 조금씩 진전을 보여왔다. 또 남북간에 대화의 진전에 따른 

교류와 협력의 확대 속에 상호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다양한 협정이 체결되

었다.

1972년 남북은 7·4 공동성명에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

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는 통일원칙에 합

의하였다.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

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

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12 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12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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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 방

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는 것 등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의 과

정에서 2005년 채택된 6자회담 합의문에도 이어졌다. 6자회담 당사자들은 

6자회담의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

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

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

고, 또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동북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지며,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

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비록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합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구체적 이행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북한

과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연관된 여러 청사진들이 대부분 포함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10·4 선언은 남과 북이 6·15 남북 공

동선언을 고수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며,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

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

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

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

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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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로 하였으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

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

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추진된 위의 공동선언의 

내용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채택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고 있다. 판문

점선언은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

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지향을 밝히며,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

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친척 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

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

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전환, 평화수역화, 군사적 보장대책, 군사당국자

회담 및 장성급 군사회담 등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또한 남북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 군축, 종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항구적

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

는 것에 합의 하였다. 

그에 이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

양공동선언에서는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

식에 이어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교류와 협력

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

책들을 강구,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추진,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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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의 변화와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의 필요성

오늘날의 남북, 북미 대화에 대한 요구는 북한에서의 핵무기 개발과 대륙

간탄도탄을 포함한 미사일의 개발을 통한 안보상의 지형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평화를 위한 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2011년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북한의 선군노선은 병진노선을 거쳐 경제발전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 동

시에 남한의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종식되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발하여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응하여 남-북, 북-중, 북-미 정상회담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 한편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 실패 이후 새로운 진전은 좀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2013년 3월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병진 노선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노선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

도탄을 포함한 미사일 개발 등을 급속하게 이루어, 2017년 11월에는 핵무력

의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2001년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장기 전략은, 지역 헤게모니의 부상 방지, 지역 안정성의 유

지, 아시아의 변화와 분쟁에 대한 관리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대북한 기본 전략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미국 및 우방국에 대한 

공격 예방 등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핵개발 완성 선언과 

미국에 도달 가능한 핵무기의 개발로 인하여 근본적 사정 변경이 일어난 상

태이다. 한국 내의 정치환경 변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의 점증하는 긴장

관계,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하기를 원하는 중국과 그에 대항하여 평

화헌법을 개정하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추구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일로 매진하는 일본 등 아시아의 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 왔다.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외면할 수 없지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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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핵폐기 후 대화라는 방식으로 핵폐기를 모든 대화와 협력의 출발점으로 

상정한 접근방식 또한 작동이 되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핵문제는 단계적, 

점진적, 쌍무적 행동 과정으로 접근 할 수밖에 없고, 일차적으로 핵 및 미사

일 개발 중지와 핵 동결을 출발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핵감축과 핵의 근본

적 제거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진행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미국 등 개별국

가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된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을 포함한 평화를 위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정부

는 핵과 미사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유엔 제재의 부

분적 해제를 모색하고 있다.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사적 긴장의 완화, 외교적 노력의 확대 및 지속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전쟁 이후의 정전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에 종전선

언 및 평화협정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문제와 연동이 되

어 있다. 중국은 비핵화 대화의 교착상태에서 쌍중단, 쌍궤 병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지하며 남북한, 북미의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해왔고, 이

제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최근 북한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의 제정을 필두로 하여 1992년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환관리법, 국제사법과 대외경제중재법 등 여러 비

즈니스 법을 제정하여 외국 기업의 북한 내 투자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왔다.

게다가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새로운 대외적 환경” 속에서 “자

본주의시장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대외교류를 전환”시킬 필요성에 부응하

는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여 “단순한 무역교류나 합영, 합작이 아니라 대외

경제교류를 폭넓게 전개하면서도 다른 나라 기업이나 기술을 끌어들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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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용하여 대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추진해 왔고, 그러한 목적으로 라

선경제무역지대,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

대와 각 도 경제개발구를 포함하여 25개의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하여 운영하

고 있다.13 북한은 이를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다른 나라

들과의 경제교류와 협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 합영, 합작사업을 보

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4 지난 시기 남북

간의 합작 사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금강산의 경우 2008년 7월

까지 192만 6,665명의 남한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2008년 7월 중단

되었고,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유엔의 제재와 북한과 미국간의 교착상태가 

해소되고, 남-북-미간의 종전선언 및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전될 환경이 형성되면, 남북한 관계는 오랜 동면상태를 끝내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포함한 남북협력을 통한 번영과 평화의 프로젝트를 추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협력과 개입 속에서 남북한 모두 

경제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만약 비핵화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경제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상당한 긴장 상

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국지적 무력충돌의 가능성마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더욱 진행되고 중국과 북한의 밀착 속에서 아시아는 

13 김철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과 개발실태, 국제고려학 제 16호 

629-30 (2016). See KEDO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1995-2005; 라선 지역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1991; 황금평 및 위화도 지역 

Hwanggumpyong and Wihwa Islands Economic Zone, 2011; 금강산 관광 지역 Moun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district, 2011.

개성 공단Kaesong Industrial Region; 도 경제 개발 지역 Provincial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 2013 (Industrial development district, Agricultural development district, Tourism 

development district, Export manufacturing district, Hi-tech technology development 

district, Economic and Science technology development district). 

14 Id.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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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의 대결로 떠밀려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핵개발 및 미사일 개

발의 동결,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감축, 비핵화의 추진 등이 상호 교류 

협력의 확대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푸는 현실적 해법이

고, 또 이것이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의 장기적인 지역 내의 이익에도 부합

한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5. 결론

남북한 간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정전협정

으로 형성된 현 체제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일조 일석에 해결되

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교

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미루어 둘 수는 없다.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대화를 진행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서방 여러 

국가가 북한의 특수경제지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협력을 진행하여 북한 

사회와 국제사회간의 개방적 경제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나아가 

핵문제 등의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실제적 생활과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도 진행하고 학술적 사회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그를 위해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교류와 협력의 법적 프레임을 새로이 만

들어 가야 한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6·15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항구적인 평화체

제를 구축하기 위한 진로를 선언해 왔다. 그러한 합의가 이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 남한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 존립하

고 있는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역할,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

환과 연관하여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떠한 협력 메커니즘을 형성할지를 재

정립하고 그와 관련한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이후 

유엔사를 대체할 새로운 통합 지휘체계의 구축문제, 또 정전협정체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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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존립하고 있는 유엔사 및 중립국감시위 등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또 유엔사의 형성에 관여한 여러 참

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 국내적으로 자국의 헌법과 국내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

히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교류촉진법 등을 정비할 필

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및 향후 통일의 초석을 놓는 남북관계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북한도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헌법

과 조선노동당의 규약 및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교류 및 합작 사업의 확대에 

기반이 되는 법령을 마련하고 보완해가야 한다. 또 남북간의 관계에 있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남북한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나아가 

남북한과 중국 및 미국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체제의 틀을 세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마련해 가야 한다. 기존에 남북

간에 채택한 6·15공동선언이나 불가침선언, 판문점 선언 등 여러 협정, 선

언 등이 공고한 법적 성격을 갖는 문서로 만들고 그 이행 메커니즘을 뒷받침

하는 법률적 문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남북한 사회의 별도 법률체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해결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형사문제와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범죄인 인도, 민사상의 법률문제, 행정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장치들

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의 폐기를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의 동결, 북한의 NPT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력충돌이나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정립해

야 한다. 또 핵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을 정확히 통제하고, 핵감축을 

실현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영속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

한 대화를 시작하고, 평화협정과 지역 안전보장 체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재개를 포함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핵문제에 

대한 협의 및 비핵화의 추진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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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지난 한국전쟁 이후 불안전하게 지속되

어 온 지역 내의 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남북한은 물론 지역 내

의 여러 당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관계 정상화, 지역 협력의 계기를 마련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도 더욱 개방되고 변화하

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인권 대화와 학술적 교

류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맹목적 증오와 불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

고 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서 교류와 확대를 확대하여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지역의 안정과 협력 속에서 궁극적으로 

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길을 찾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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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에 대하여

Establishing Peace Mechanism on Korean Peninsula

심승건*15

조선사회과학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우리

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

여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떠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

할수 없다. 

우리 민족과 인류가 바라는것은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

이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보장되지 않으며 그 누가 지켜주지도 않는다. 조

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으

로써 세계평화위업에 적극 기여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러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에 대하여 2가지 체계로 이야기하겠다.

첫째로,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둘째로,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에 대

하여 

 * Sim Sung Gon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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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의 중요성에 대하여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것은 우선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접 잇닿아있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있는 조선반도는 

제２차 세계대전후부터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고 복잡한 열점지대로 인

정되여왔다. 지금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사

이에 두고 쌍방이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있고 우리 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 되고 쉽게 우리 민

족은 핵참화를 입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

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관철하

기 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 특히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건설에 힘

을 집중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소중한것으로 되고있다. 이런 조건에

서 정세가 안정되고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여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모든 힘을 집중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열점지대인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

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

고 나중에는 신성한 조국강토에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들씌우게 될것이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는것은 또한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련결

되여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는 세계의 초점으로 되고있으며 날이 갈

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다.

동북아시아지역은 많은 사회력사적 및 정치군사적문제점들을 안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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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예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평화보장체제가 구

축되여있지 않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바로 조선반도가 자리잡고있

다. 때문에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의 증대와 긴장격화는 곧 동북아시아지

역의 평화를 파괴하며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이 지속되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동북아시아지역을 포함한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가 핵전쟁

의 불도가니에 빠져들게 된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전인류의 리익의 견지에서 볼 때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이처럼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과 인류를 전

쟁의 참화에서 구원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

적조건이다.

2.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

종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민족앞에 걸머진 중대한 책임감과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할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긴

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은 크게 북과 

남사이와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평화보장체제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갈

라볼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정책으로 정하고 북남사이의 첨

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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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

하여주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을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정책적립

장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정책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를 보장하기 위해 제기한 방안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985년 4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회의

에서 북남국회회담을 열고 민족적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

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로서 쌍방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제안을 제기하였으며 1988년 7월 2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채택을 위한 국회련석회

의의 소집문제를 제기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

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조선국회와 

미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남조선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채택을 위한 국

회련석회의를 소집하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채택할것을 제의하

였으며 미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우리와 미국회사이에 회담할것을 제의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서 쌍방국회들이 협력할수 있는 대책적문제들을 

협의할것을 제의하였다. 

1986년 6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며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데 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한미련합군사령관≫
과 남조선≪국방장관≫에게 발송하였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호상 병력

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를 협의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북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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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정치군사회담을 열고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회담에서는 정치분야에서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며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 문제, 군사분야에서 무력축소, 군비

경쟁중지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문제, 중립국감

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위원들로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무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은 1987년초에 

남조선≪국무총리≫와 ≪국방장관≫에게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열것

을 제의하는 편지를 수차 발송하였고 우리 정무원과 인민무력부 대변인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87년 7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

와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대책으로서 북과 

남사이에 대규모적인 단계별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0년 5월 31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발표하였다. 

제안에서는 북남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일체 군사연습과 훈련을 제한

하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며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

를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문제, 북남무력축감과 외국무력의 철수문제,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문제들이 언급되였다.

이외에도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보장을 위

한 수많은 제안들과 발기들을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을 대상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항구적이고 공

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은 국제법적수단들을 통

하여 진행되여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있는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

단과 방법들로서는 대체로 교전국가들사이의 평화조약체결, 주변국가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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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맹조약체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의한 평화유지활동, 영구중

립선언발표 등을 들수 있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정부는 우선 조선정

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해 나서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평화협정은 적대적군사행동의 림시중지를 목적으로 하

는 정전협정과는 달리 전쟁상태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종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국제조약이다.

1953년의 조선정전협정은 전후 평화관계수립의 법률적기초를 마련하려는 

공화국의 주동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일시적인 교전중지가 아니라 

조선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조선반도

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확립할것을 예견한 국제법적문건으로 채택되였

다. 

정전협정에서 핵심조항은 제60항입니다. 그것은 이 조항에 의하여 조선에

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근

원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가 규정되였고 그것이 차후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명백한 법률적근거로 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선과 미국사이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상태가 계

속되고이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전 쏘련, 중

국과의 조약체결을 통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투쟁

해왔다. 

1961년 7월 6일과 11일에 체결된 조쏘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는 체약국쌍방의 어느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무

력침공을 받는 경우에 다른 한 체약국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까지 포함한 온갖 형태의 원조를 줄데 대하여서와 두 나라 공동의 리익

과 관련되는 중요한 국제적문제들에 대한 협의, 조선의 통일에 관한 립장 등

이 규정되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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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체결된 이 조약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대립이 첨예화

되던 당시 동북아시아,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데서 긍정적역할을 하

였다. 그러나 랭전이 종식된 후 사정은 달라졌다.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로 와르샤와조약기구가 해체된 후 이전 쏘련과 군

사동맹조약을 맺었거나 그의 영향하에 있던 나라들은 자기 나라, 자기 인민

의 안전과 운명을 지키는데서 이전 쏘련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

였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정부는 또한 유엔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도 진행하여왔다. 

유엔헌장 제1조 1항에는 유엔이 국제적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이러한 목

적으로부터 평화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의 진압을 위하여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를 취하며 평화의 파괴

를 초래할수 있는 국제적분쟁 또는 사태의 조절 혹은 해결을 평화적방법으

로 정의와 국제법적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있다. 

유엔헌장에 규제된 유엔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

의 평화보장문제에 유엔이 적극적으로 관심할것을 기대하였다.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데 

대하여≫라는 공화국의 제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이밖에도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을 위해 할수 있

는 노력을 다하였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되여 주변지역나라들사이에 정치, 경제, 문

화의 모든 분야들에서 친선협조관계가 적극화되여나갈 때 동북아시아의 평

화와 안전은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고 동북아시아지역경제는 보다 새로운 활

기를 띠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쟁을 방지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

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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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에 보인 한국 ‘국민’의 재정의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중심으로−

Redefinition of the South Korean ‘Nation’ during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Incident’−

高旻成*1

神戸大学

1. 서론

본고에서는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한국 

군경 등에 의해 한국 ‘국민’이 학살된 이유를 ‘국민’에 관한 한국 정부 당국자

의 사고와 연관해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남북간이동자를　‘타
인’이나　‘적’ 등으로 인식하게 된 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게 됐는지를 보고

자 한다.

오늘날까지의 한국에서는 남북 상호를 ‘타인’이라 인식하게 된 계기로　
‘6·25전쟁’, 특히　‘남침’에 의한 공포가 거론되고 있다. 적개심을 높이는 계

기였을 뿐 아니라 피난민 및 이산가족 등 인적 이동을 촉발시킴으로써 이동

자의 관리 및 통제가 긴요한 과제로 대두된 계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쟁의 특징으로는 민간인 학살이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전쟁에 편승한 국

가권력의 ‘자국민’에 대한 폭력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남북에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북간의 인적 이동은 감

소하고 있던 추세였다는 사실에 더하여 학살 발생 후에 인적 이동이 본격화 

 * Koh Min sung(Cooperative Researcher, Research Centre for Promoting Intercultural Studies, 

Kob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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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폭력에 관한 구조적 규명에 더해 ‘국가’ 건설 과정

에서 발생했다는 시점으로 전환할 필요성 나아가 남북 서로가 ‘타인’이라 보

게 된 근원으로의 접근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 정부 수립 직후 조직

된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의 박멸을 위해, 관련됐다고 간주한 주민을 ‘국민’

으로 ‘전향’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이 가맹자에 대한 학살은 한국 정부 

스스로가 해당 연맹의 모순을 노출시켰다는 의미를 갖게 만든 동시에 한국

의 민중과 사회에게 대정부 불신과 공포심을 심었다고 생각된다. 환언하면 

이러한 모순을 노출하면서까지 학살이 선택된 이유에 더해, 이전부터의 정

부 당국자의 ‘국가’나 ‘국민’ 등에 대한 의식, 그리고 당시 이승만 정권이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정당성 등이 복합된 결과로 학살이 선택됐을 가능

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본고는 ‘6·25전쟁’의 발

발을 학살의 ‘요인’에서 ‘계기’로 시점을 전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간이

동자에 대한 한국 내부의 시선 변화 나아가 ‘국민’의식의 변화와도 관련됐었

다는 점을 보고자 한다.

2.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발생

2.1. ‘6·25전쟁’과 민간인학살의 발생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 체결까지 대량의 사상자 및 경

제적 기반 파괴 등 물리적 손해와 남북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고조시켰다. 

통일이 미완성인 상태에서의 정전협정은 남북간 교류의 차단으로 이어졌고, 

종래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쟁을 ‘이북’의 과오에 초점을 맞춰서 분단 고착화

의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金東椿 2008: 252). 또한, 해방 직후 조선인 총인

구가 약 2,700만1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한국군 62만과 조선인민군 93만, 유

엔군 16만, 중국인민지원군 100만 등 군관계자 사상자 이외에 민간인 사상자

 1 Historical demographical data(http://www.populstat.info/Asia/koreaco.htm,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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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0만, 이재민 370만, 전쟁고아 10만, 이산가족 1,000만 명(李重根 2014: 

407) 등과 같이 민족 구성원 대부분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6·25전쟁’의 피해자는 대부분 ‘이북’과의 전투나 그

로 인한 전쟁의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戰爭編纂委員會編 1977: 

39), 한국 정부에 의한 학살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해방후 양민

학살사(김상웅 1996: 6)에서는 남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될 즈음부터 다양

한 형태의 학살이 있었다고 제기됐는데, 한국군이나 경찰 등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를 100만 이상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냉전체제 붕괴 이후부터는 전쟁 

중의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

살에 대한 증언을 주저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국 정부의 

학살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된 피해자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6·25전쟁’ 피해자인 한국 ‘국가’가 주민을 살상할 리가 없으며 혹 있어

도 남침이 발생시켰다는 논리, 일종의 ‘북한 책임론’의 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2. ‘국민보도연맹사건’ 발생에서 보인 한국 정부의 목적

이러한 학살연구에서 대표적 사건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선반도(한반도)의 

불안요소 제거를 명분으로 내부의 ‘적’을 ‘처리’한 ‘국민보도연맹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한국의 일반주민이 처

형됐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데 전쟁 직전까지 약 30만, 비공식적으로 50만 

명이 가맹했다고 한다(金東椿 2008: 443). 다만, 표면상 한국 정부는 대부분 

‘좌익’이나 ‘적’과 거리가 있었던 주민들을 ‘적’으로 규정해 ‘국민’으로 포섭하

기 위해 출범시켰음에도 전황에 의해 재차 ‘적’이 됐다.

해당 사건의 특징으로는 가맹자에 대한 ‘예비검속’을 들 수 있는데, 비상시 

한국 정부가 잠재적 ‘범죄자’를 미리 구속해 국가와 사회의 불안요소를 제거

한다는 초법규적 조치였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15). 

이는 식민지 시절의 ‘치안유지법’에 있던 사상범에 대한 ‘예방구금’의 잔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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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이 진행된 이유는 ‘반공’이 강력했던 

상황에 편승했던 ‘친일’이 당시 정부 행정에 다수 관여했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14-15). 그리고 무엇보다

도 해당 연맹 자체가 식민지의 잔재였던 것이 이유였는데(진실·화해를 위

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36). 그러한 상황에서 가맹자는 ‘좌익’과 관련될 

가능성이 농후하든 ‘좌익’에 관여된 자로 간주되기만 해도 예비검속 및 처형

이 된 것이다.

다만, 가맹자가 희생된 경위에서도 엿볼 수 있듯 한국 정부에게 있어서 

가맹자가 우려할 만한 존재였는지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당시 경찰은 교

육 등을 명분으로 가맹자를 자주 소집해 감시했었는데 대부분은 이에 순응

했기 때문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106). 또한 서울

시의 보도연맹본부는 전쟁 발발 직후 ‘이북’에 대항할 전투태세의 정비를 호

소했었고,2 해당 연맹 창립관계자인 선우종원은 ‘좌익’과 무관한 일반주민의 

다수가 가맹했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鮮于宗源 1992: 169). 그리고 정부 수

립 이전부터 각 개인이 보유한 사상이나 ‘범죄 경력’을 정부 수립 후의 정권

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좌익’ 경력에 대한 기준도 대단히 모호했었던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설사 범죄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3 그리고 ‘이북’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연맹으로의 가맹은 ‘배신’을 의미했기 때문에 ‘남침’은 가맹자가 무엇보

다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다. 남로당연구(김남식 1984: 5)의 경

우에는 “노동당의 결정인 “의용군 소모 사업에 대하여”에서 전 남로당원이며 

변절자(즉 ‘국민보도연맹’ 가맹자)도 의무적으로 참가시키는 사항이 결정됐

 2 ｢保聯戰鬭態勢完備｣ 東亞日報 (1950.06.27).

 3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은 제85호를 거치면서 1950년 4월 21일에 제128호로 개정됐다. 제85

호 부칙2에는 “제1장의 규정은 본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가 기술됐으며, 제85

호 제8조에는 “본장의 규정은 누구던지 본법 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는 항목이 마련됐다. 제128호에서 부칙2는 삭제됐으나, 제85호부터 “보도구금”과 같은 용어가 

기재된 사실로부터 보도연맹 가맹자와 같은 “좌익”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둔 법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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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 점령지에서는 가맹자가 “변절에 대한 속죄”라는 차원에서 의용

군의 강제징집의 최우선 징집 대상자가 되는 등 “보복”이 실시됐었다고 한

다. 즉 한국군의 “적”이 됐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우려가 실현됐다고도 말할 

수는 있어도, 과연 어느 정도가 “자원”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남식 1984: 451). 

지역
신청건수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총계

건수 0 4 1 61 534 418 45 578 929 2,570

백분율 0 0.16 0.04 2.37 20.78 16.26 1.75 22.49 36.15 100

<표 1> 지역별 신청현황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2009)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 정리 위원회, 2.

그런데 위의 표에서는 지역에 따라 학살 인원수 및 상황에 차이가 보이는

데, 2000년대 들어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진상규명 신청자는 거의 없다

시피 했다. 표면상 이는 이 지역에서의 사건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물론 서울 가맹자만 하더라도 약 20,000명, 즉 단순히 계산해도 모든 가

맹자의 약 1할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진상규명 신청

자나 사건 희생자도 나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지역에 

사건이 없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2009: 112). 그럼에도 기타 지역에 비해 거의 없었다고 생각되는 이

유는 이들이 38선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즉, 전쟁 발발로부터 단 3일 

만에 조선인민군(이하, 인민군)이 이들 지역을 함락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한강 이북 지역 가맹자를 학살하지 않았다기보다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서울시에서는 약 7,000명의 가맹자를 ‘탈맹’시키는 등 모체의 감소도 요

인으로 들 수 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42). 다만 

“탈맹”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감시하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비록 다른 지역

에서 “탈맹” 이 됐다고 해도 아마도 “탈맹자”가 감시대상 나아가서 처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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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됐을 가능성은 높았을 거라 보인다. 원래라면 해당 연맹은 조직의 해산을 

목적으로 출범한 단체인 관계로 학살로 이어질 리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쟁의 발생으로 인해 학살은 1950년 9월까지 집중적으로 자행된 것이다.

2.3. 김창룡에 대한 이승만의 ‘특별명령’으로 개시된 학살

주지하듯이 ‘국민보도연맹사건’은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

비의 건｣이라는 통달을 통해 전 경찰에 단속이 지시된 것이 시발점이었다.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이 전 지역 가맹자 등의 ‘불순분자’에 대해 구속 및 

단속의 발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가맹자의 신속한 구속이 가능했던 것은 

해당 연맹 성립 직후부터 경찰이 가맹자를 요시찰대상으로 관리했다는 사실

에 더해, 이승만 정권이 당초 충돌을 본격적인 전쟁이라 인식 못했기 때문이

었다. 특히 미군정 시절부터 ‘이남’의 경찰은 대소련 방어 구축을 목적으로 

‘민족세력’ 및 ‘좌익’에 대한 배제를 도모한 미군정에 관여했었는데(안진 

1988: 227), 치안유지보다 ‘우익’이 중심인 한국 정부 수립 및 그를 위한 ‘좌

익’ 억제에 편중돼 있었다(姜惠卿 2002: 1). 물론, 이전부터 ‘좌익’ 억제에 의

한 사회 안정을 도모했던 경찰은 ‘좌익’을 소탕했었으나, 정부의 성립 이후부

터는 해당 연맹을 관할하는 등 한국에서 ‘좌익’이 ‘처리’될 가능성은 이미 농

후했었다. 다만 전쟁 발발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선전 도구를 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다고 볼 수 있

고, 이 시점의 정권이 본격적 전쟁이라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보면 초기 경

찰의 주된 역할은 가맹자에 대한 단속 및 검속에 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맹자 등 ‘좌익’에 대한 예비검속이 학살로 방향을 틀게 된 보다 근본적 

이유를 고찰해야 한다.

결국 정부 최고책임자였던 이승만이 ‘좌익’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발령

한 ‘특별명령’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이 된다.4 이러한 ‘처리’는 대통령 긴급

 4 ｢보도연맹학살은 이승만 특명에 의한 것｣ 오마이뉴스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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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 정부의 판단 하에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선고를 가능하게 만

들었고 재판과정도 “기소 후 20일 이내에 공판”을 개최해 “40일 이내에 언도”

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단독재판”에 의해 “한 번의 판결”로 선고가 결정되어, 

“증거설명도 생략”이 가능하게 됐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87).

또한, 이에 대해 미군 측의CIC도 한국 최상부에 의한 살해명령을 보고한 

사실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이 보인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200). 이승만 정권이 남북간 충돌을 본격적 전쟁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까지의 가맹자가 정치적 

가치로 인해 처형한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기적으

로도 본격적인 전쟁이라 인식이 전환된 시점의 서울은 이미 ‘좌익’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반면, 7월부터는 대전형무소 등 충청도의 형무소 수감자가 대량

으로 처형된 차이가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특별명령이 어떻게 하달됐는지도 봐야 하는데, 명령하달체계는 

1948년 11월에 제정된 ‘국군조직법’을 보면 통상적으로 ‘대통령(제1장 제3조)

에서 국방장관(제2장 제5조)그리고 합참의장(제2장 제9조)을 경유해 각군으

로 전달되기 때문이다.5 즉, 중령인 김창룡에게 직접 하달된 특별명령은 통

상명령체계에서 벗어난 조치이며, 이승만의 김창룡에 대한 일종의 특혜조치

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김창룡은 식민지시절의 일본군 헌병 등을 경험해 

경남지구CIC방첩대를 거친 이후 특무대장으로 취임하는 등 정보기관에 소속

됐었고 ‘용공분자’ 단속에 있어서 제1인자였다(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편 

2009: 6-7). 심지어 그는 조선경비사관학교 수료 이후 1947년에 조선경비대 

소위로 임관이 됐고 1948년 1월에는 중위가 됐으며, 한국 정부 수립 직후에

는 대위, 1949년에는 소령 그리고 전쟁 발생 이후인 1953년에는 준장으로 

 5 법제처 국가법령센터(1948년 11월 30일에 제정된 “국군조직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224&ancYd=19481130&ancNo=00009&efYd=1948

11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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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급이 됐으며, 암살을 당하기 전년인 1955년에는 겨우 30대라는 나이에 소

장까지 승진하는 등 단기간에 장성급으로의 매우 빠른 출세를 보였었다. 김

종필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 북한반장은 전쟁 중의 학살에 김창

룡이 대부분 관여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이도영 2000: 176), 이전부터 ‘반

공’적인 김창룡의 모습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내부의 ‘적’ 제거의 적임자로 보

게 만들었다는 것이다.6

그런데 ‘특별명령’은 경찰이 군의 보조적 역할로 위치가 바뀌어 한국 정부

가 이 충돌을 전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더해 ‘좌익’ 단속 및 검

속이 점차 살육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대두됐음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전황은 어떻게 전개가 됐고, 그러한 전황은 어떻게 주민의 목숨을 경시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다.

3.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전개 과정

3.1. 일시적 구속으로 개시된 예비검속(6월 25일-7월 초)

전쟁 발발 당일 오후에 이승만은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했으나, 결론을 내

지 못하고 산회했다. 경무대 비서였던 민복기는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채병

덕은 적의 전면적인 ‘남침’이 아니라 이주하, 김삼룡 등의 인도가 목적인 움

직임이라 보고했다고 증언했다(황규면 1983: 18-19). 또한 당시 국방부 정훈

국장 이선근 대령도 ‘불법남침’이라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에 그쳤었다(황규

면 1983: 21). 어디까지나 ‘전쟁’이 아닌 ‘국지전’임을 강조했었다. 당연히 당

시 신문들도 인민군의 ‘불법월경’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었다.7 그러나 

전쟁 대비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관계로 본격적인 전쟁으로 인식을 못하게 

됐었다(노정팔 1995: 161). 이에 따라 이를 전쟁의 시작이라 본 사람들도 한

 6 ｢그의 죽엄헛되지않게 李大統領 哀悼의 談話發表｣ 東亞日報 (1956.02.01).

 7 ｢傀儡軍全面南侵企圖 昨日午前五時부터 全線서 不法越境｣ 京郷新聞 (195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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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회에는 없었다(황규면 1983: 21). 한편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송

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서울 교외에서는 포탄 소리와 함께 군용차가 외부 병

사의 복귀를 촉구하는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종래의 국

지전과는 다른 충돌이었음을 감지했음을 의미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 시내

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 파악으로 시작된 전쟁이었기 때문인지 

약 3개월 동안은 한국에게 있어서 불리한 전황이 전개됐었고, 1950년 8월 

낙동강에서 10월의 압록강에 이르는 급격한 전선이 전개됐었다. 낙동강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전황은 전 지역에 걸쳐서 격렬하게 전개됐었는데, 

1951년부터 38선 부근으로 고착화됐다. 동시에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은 전

쟁 종료를 염두에 두기 시작했는데, 전 소련 대사였던 케넌이 당시 마리크 

주유엔 소련대사와 교섭 개시를 제안했다. 이에 동년 6월 23일부터 교섭이 

공식적으로 제안이 되었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박

태균 2005: 248-253). 한편 이 기간은 한국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천도’한 

시기와 겹치는데(강준만 2004: 51), 이는 시기상으로도 학살과도 깊은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 전쟁 발발부터 7월 초의 예비검속 

개시, 2) 7월 중순부터 9월 사이의 예비검속 그리고 학살로의 전환, 3) 9월 

말의 서울 ‘수복’ 이후에 실시된 ‘보복’이라는 시기로 구분해, 어떻게 검속이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예비검속은 ‘불순분자 구속의 건’(6월 29일) 및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6월 

30일) 등의 내무부 치안국장의 전보가 각 도의 경찰국에 전달이 됨으로써 

본격화됐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86-87). 한국의 모

든 지역에 발신된 명령에는 ‘요시찰인물’인 가맹자도 ‘불순분자’로 포함됐었

는데, 낙동강 전선에 이른 9월까지도 구속이 지속됐었다. 한국군과 경찰은 

불순분자의 구속 과정에서 각 지역의 구속 방법이나 규모 등에 있어서 일률

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구속해야 할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가맹

자의 가족을 연행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할당량’ 달성의 행동마저 보였었

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105). 이에 더해 대부분의 

가맹자는 경찰의 지시에 순응했었기 때문에 검속을 회피할 수 있던 자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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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91 및 99). 각 경찰

서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 검속자를 ‘A, B, C’나 ‘갑, 을, 병’으로 구분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군은 ‘사정관회의’를 통해 재차 ‘A, B, C, D’로 분류하고 

계엄사령관으로 그 내용을 이관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116-117). 그런데, ‘불순분자구속처리의 건’은 ‘보도연맹 및 기타불순분

자를 구속하고 본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지한다’고 한 바와 같이 

원래 일시적 구속에 그쳤어야 했는데, 경찰서의 유치장 및 마을 창고에 수감

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구속은 장기화됐고, 각 형무소의 수용능력도 한계

를 맞이하게 됐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101).

한편, 가맹자 등의 요시찰 인물의 구속 장기화는 처형의 전 단계로 점차 

변질됐는데, 그 전조는 한강다리 폭파사건에서 나타났다. 1950년 6월 28일 

오전 2시 30분에 최창식 대령은 군 상부의 명령에 따라 한강다리를 폭파했

으나 직전까지 다수의 주민이 이 다리를 통해 남하했었던 사실(김동춘 2000: 

91), 또 인민군의 서울 도달은 폭파 후 몇 시간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폭파는 너무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사건은 ‘피아’ 여하에 

관계없이 전쟁 초기부터 한국 ‘국민’의 목숨은 위험해 질 것이라는 예고편이

었다. 결국 서울시민 및 일반주민 등의 ‘양민’(이희승 1983: 2404)8은 다수 

폭살됐으며, 수십 대의 차량에도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한강 

이북에 한국군 4만 명과 군사장비도 방치하게 만들었기에 약 10만 명의 군

인으로 구성됐던 한국군으로서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9 곧 이 폭파

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난여론이 대두하게 됐는데, 이를 한국 정부는1950년 

9월에 최창식 대령의 총살을 통해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본래 책임자는 그

 8 사전적으로 “양민”은 ①선량한 백성, 선민, 양인, ②천역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백성이라 정의

되어 있다. 한편 “한국전쟁유족회”(http://www.coreawar.or.kr/?ckattempt=1, 2019.01.07)에 

기재되어 있는 “민간인 학살개요”에는 “비무장 민간인이라는 뜻과 함께 “착하다” 사상적으로 

건전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되어 있다. “사상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좌익은 적법한 절

차 없이도 죽일 수 있다. “빨갱이는 무조건 죽여도 좋다’는 암묵적인 동조가 깔려 있는 셈이

다”라고 돼있다.

 9 ｢6·25때 한강다리 폭파한 대령, 왜 무죄선고 받았나｣ 오마이뉴스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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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속상관이었던 채병덕 등 군 상층부였으며 나아가 대통령인 이승만이었

다. 그럼에도 꼬리 짜르기에 불과했던 이러한 수습은 폭파에 대한 이승만 정

권의 책임전가의 모습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주민의 목숨은 얼

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

이다(金東椿 2008: 358). 결과론적으로 가맹자를 비롯한 ‘적’이 위험해 질 것

이라는 예고편에 해당했던 한강다리 폭파는 인민군의 남하를 잠시 지체하게 

만들었으나, 7월 초부터 이동이 재개됨에 따라 가맹자에 대한 처형도 실행하

게 됐다. 서울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송 및 인민군의 서울 점령 그리고 

예비검속은 이승만 정권의 상황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이러한 처형은 이승만 정권의 오판 은닉을 위해 ‘좌익’에 대한 

불신이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3.2. 일시적 구속에서 장기적 구속, 그리고 학살의 개시(남하 개시-9월)

이승만은 서울을 벗어나 대전으로 피난하게 됐는데(황규면 1983: 53), 미

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을 요청하게 됐으며 이에 미 육군 제24사단 21연

대는 7월 1일에 부산에 입항하게 됐는데, 이후의 유엔군은 공군의 99.2％, 

해군 83.81％, 육군 88％가 미군에 의해 편성된 사실상의 미군이었다(アメ

リカ民主的極東政策期成委員会, 中川信夫訳 1952: 82-83). 당시 서울에 도달

한 인민군은 잠시 움직임을 멈췄으나, 전선사령부가 인민군 제4사단에 대한 

전진 명령을 하달하고 나서부터(和田春樹 1995: 55-56)는 7월 1일에 이동을 

재개했으며 동년 7월 20일에는 대전을 점령하게 됐다. 

1950년 6월 27일에 서울을 벗어난 한국 정부는 7월 16일까지 대전에 머물

렀는데(李重根 2014: 33), 이 시기부터 충청도의 형무소에서는 최소 3,000명

에서 최대 7,000명의 인원의 대량으로 처형되는 등의 이변이 발생하기 시작

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보도자료 ｢대전형무소사건 유해

발굴개토제 거행｣, 2007.06.30). 대전형무소의 수감자 및 가맹자는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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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7월 17일까지 약 1,800명이 처형됐으며, 공주형무소에서는 7월 9일경

에 400여 명이 처형이 됐고, 청주형무소에서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1,200여 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

원회 보도자료 ｢대전·충청지역형무소재소자집단희생｣, 2010.07.02). 이러한 

‘처리’에 대해서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무쵸는 대전에서 발생한 ‘Massacre

(학살)’는 오판이라는 전보를 본국으로 치기도 했다.10

그런데 학살이 처음 시행된 지역은 지리적으로 봐도 한강 이남의 경기도

였음에도 불구하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116) 대전

과 충청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량의 수감자의 처형, 그리고 그 처형이 ‘계

획적’이었기 때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대전은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인민군 남하 재개는 예비검속이 처형되는 이전 단계로 

성격이 변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가맹자의 ‘처리’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개성시 ‘국민보도연맹’의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

사업회 1986: 517). 즉 수감됐던 ‘좌익’이 인민군으로 ‘돌아서게’ 됨으로써 

‘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잠정적인 ‘적’으로 

간주됐다는 증언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났는데, “보도연맹원들이 반란을 일으

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모아두도록”하라는 채병덕의 언급을 당시 청주경

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했던 자가 증언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

원회 2009: 98). 또 현재까지 판명된 희생자 신원은 남성이 95%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20대가 44.9%, 30대가 27.9%, 10대 이하가 3% 등과 같이 주

로 20-30대 남성이 대상자였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239). 표면상 불리한 전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살이 ‘실행될 수 밖에 없었’

던 것은 한국 정부에게 있어서 ‘적’의 전력이 될 수 있는 자를 우선 ‘처리’했

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었다. 다만, 가맹자 등 ‘적’의 전력화 이외에도 ‘우익’에

게 손을 댔다고 하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내부의 불안요소 제거에 

10 FRUS,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September 22, 1950),’ 

1950, KOREA, Vol.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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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정권 당국자의 안전보장도 이러한 ‘처리’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이다. 

1950년 8월부터 부산은 서울이 탈환된 시기를 제외하고 정전이 될 때까지 

임시적 수도로 기능하게 됐다. 그러한 천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승만 정권

의 관심은 이동 시와 이동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내

부의 ‘적’을 캐내게 됐던 것인데, 한국군과 경찰 등은 ‘좌익’ 구속에 있어서 

성과주의의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성과주의에 빠졌을 거라 생각되는 것은 

7월까지 전선 지역에서 보인 학살자와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상도에서의 

구속자와 학살자의 총합을 비교하면 추정이 가능하다. 즉, 인민군에게 점령

되지 않은 경상도 등의 후방지역에서는 반격이 개시된 1950년 9월은 물론이

며 10월에도 수감이나 구속이 지속됐었던 것이다.

종합하자면, ‘적’ 세력으로의 가담과 내부 교란 등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

해 ‘처리’가 자행된 것이었으나, 결국 한국 정부가 남하할 때마다 ‘처리’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내부 교란 방지에 중점이 찍혔었다는 것을 의미했

다. 그리고 내부의 ‘적’이 그 교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서 ‘남침’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3. 학살 연장선상으로서의 ‘보복’ 논리로의 전환(서울 탈환 이후)

1950년 9월 중순에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시작으로 9월 28일의 서울 

탈환 등은 ‘좌익’의 ‘처리’를 정당화시켰던 불리한 전황을 멈추게 했고, 38선

을 중심으로 대치했던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하게 됐다. 한국군은 이에 그치

지 않고 10월 1일부터 38선을 돌파해 1950년 말에는 압록강에 도달하는 등 

‘이북’ 대부분을 점령했고, 일시적이기는 했으나 ‘1·4후퇴’시기까지 부산으

로 천도됐던 수도는 1950년 10월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서울로 잠시 복귀

하기도 했다.11 이 시점의 환도는 전쟁 초기의 불리한 전황이 일단락됐다는 

11 ｢國會無事還都 今七日부터 本會議再開｣ 東亞日報 (195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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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이후부터는 초기와 반대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 환언하자면 

한국 내부의 혼란 예방이 목적이었던 예비검속과 학살도 점차 중단됐어야 

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학살의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서울의 

‘수복’ 이후에는 일반주민까지도 ‘도강파’와 ‘잔류파’로 구분된 이후에 ‘보복’ 

대상자가 됐다(역사비평 편집위원회 2009: 222-223). 가맹자 등에 더해 잔

류했던 주민마저 ‘부역자’12로 취급된 것이다. 특히, ‘부역자’ 수색에 집중했

던 서울시 경찰국은 1950년 11월 8일 및 9일에만 698명(690건)을 검거했고, 

그 중 365명을 ‘구속문초’, 330명은 석방시켰다.13 이외에도 ‘부역혐의자’ 중 

석방된 인원수만 해도 ‘부역자’ 검거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인원수
지역

검거 송치 석방

서울 13,948 5,466 5,153

경기 11,129 2,373 3,136

강원 2,169 804 -

충남 11,993 - 2,313

충북 955 - -

경북 2,886 74 1,737

경남 2,786 1,932 -

전남 2,780 132 1,041

전북 5,596 943 1,874

철도 1,667 653 637

총합 55,909 12,377(22.1%) 15,891(28.6%)

<표 2> 9·28수복지구의 부역혐의자 검거상황(1950년 11월 13일 현재)

출처: 김윤경(2018)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과 재심｣ 공익과 인권 제18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151.

그러면 왜 한국에 유리한 전황이 됐음에도 일반주민까지 ‘부역자’로 취급

12 ｢부역행위특별처리법(법률제157호)｣(1950년 12월 1일 공포)제1조에 정의된 “부역자”는 “역도가 

침점한 지역에서 그 침점 기간 중에 역도에게 협력한 자를 처발함에 있어서 특별히 처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인민군의 남침 및 점령 기간 중 협력자를 말한다. 

13 ｢附逆者와 不良輩等 市警六百餘名檢擧｣ 東亞日報 (195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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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인지에 대한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이었던 신성모

의 기자회견을 보면 엿볼 수 있을 것이다.14 간단히 말하자면 이승만 정권이 

‘잔류파’에게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부역자’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 ‘배신’이 거론된 것은 한 번 ‘배신자’는 재차 ‘적’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공포심이 작용한 결과였다. 즉, ‘부역자’가 잔류한 이유였던 ‘이북’에 

대한 지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잔류했다는 ‘사실’이 근거

가 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가맹자들조차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희박했다는 사실을 생

각하면 얼마나 많은 대중이 과연 ‘좌익’이며 ‘이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

는지 의문이 든다. 결과론적으로 한강다리 폭파에 의한 대중의 피난과 이동

의 선택권을 박탈한 이승만 정권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봐야 할 것인데, ‘지지’ 이외에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

류한 주민을 ‘진짜 협력자’로 간주한 것은 이승만 정권 스스로의 ‘원죄’에 대

해서는 눈을 감으면서도 잔류한 ‘죄’만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신성모가 언급한 ‘정의’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국 정부가 책임 전

가에 급급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시민을 버리고’ 피난했던 이승만 정권의 ‘부

정’이라는 ‘죄’의식이 작용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이승만 비서였던 황규면

은 전쟁 초기 단계의 대처에 대해 ‘일생 최초의 오판’이라고 이승만 스스로 

언급하는 등의 후회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 정부 관료 간에는 정부 이

전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었는데(黄圭冕 1986: 216-218), 곧 다수의 당국

자는 대전으로 피난하게 됐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승만은 서울로의 복귀

14 ｢附逆者嚴重處斷 쌀搬入에 腐心中｣ 東亞日報 (1950.10.11.).

△ 附逆者 處斷에 對하여=내가 보기에는 군경락오자들 중에는 세가지로 나놓아 볼 수 있는

데 첫째 지하에서 적과 투쟁하여 온 사람과 둘째 자기생명만 보전하고자 도피에 늠늠하였던 

자와 셋째 적에 끌려서 합작을 한 자가 있는데 그 중 지하투쟁자와 피신자는 될 수 있는대

로 포섭기용할 방침이나 적과 같이 행동을 취한 자는 추호의 용허도 할 수 없이 처단할 방

침이다. 또한 일반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문화인 기타에 있어도 선기에 준할 것이며, 특히 악

질행위자는 추호의 용허도 할 수 없다. 더구나 괴뢰군 침습 당시 강제로 의용군에 끌려나간 

사람은 선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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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집했었으나, 인민군이 점령하기 직전이었던 시점에서 귀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를 말렸으며 대전에 머무르게 됐다. 

다만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은 서울시민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정의감’

이나 책무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북진통일’ 등을 강조한 자신의 정

권에서 나타난 준비부족과 역량부족에 대한 ‘분노’였다. 인민군에 굴복을 당

했다는 ‘굴욕감’ 때문에 이승만 본인 스스로의 ‘죄’에 대한 분이 분출된 것이

다. 이는 표면상 ‘남침’을 방어하지 못하고 피난한 것에 대한 일종을 ‘부채의

식’이 이승만에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정권 스스로에 대한 질책이 아닌 

‘부역자’에 대한 ‘울분 토하기’로 발현된 것이다. 차츰 구속 및 학살의 판단기

준이 인민군이라는 ‘외부의 적’에서 주민의 이동 여하라는 ‘내부의 적’으로 옮

겨져 갔다. 한국 정부의 안도시키는 방송에 따랐던 주민은 ‘보복’을 당했으

며, 이를 무시하고 남쪽으로 이동한 자는 ‘보복’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등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잔류파’에 대해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학살의 

범주 확대나 ‘책임’의 전가에 그치지 않고 남북간 이동에 대한 ‘특별’한 시선

을 대두시켰다는 사실이다. 즉 ‘이동’=‘정권지지’라는 공식의 대두인데, ‘국가’

의 위기를 ‘국민’의 위기로 전제하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 ‘국가’가 이동한 경

우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도 당연히 이에 따라서 이동해야 한다는 논리였

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동하지 않은 주민은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적’이라고 간주했으며,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해야 한

다는 생각이 됐다는 것이다. 단 ‘좌익’뿐만이 아니라 일반주민까지도 포함된 

‘부역자’의 대다수는 이데올로기와의 관계가 옅었기 때문에 당국자가 보유하

던 ‘국민’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당시 처했던 정치적 상황이 ‘국가’ 구성원의 

범주를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국민’의 범주가 ‘국가’에 들어

맞는다는 사고에 따라 ‘잔류자’는 ‘국민’이 될 마음이 없었다고 보고 정권의 

피난이 정당화됐는데, 그 정당화의 수단이 학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학살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이승만 정권이 생각했던 한국 

‘국민’의 범주, 나아가 ‘국민’ 그 자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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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정체

4.1. 시기 및 지역별 희생자수

<표 2>에서 볼 수 있듯 실행 주체는 경찰을 비롯한 헌병,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 1950년 10월부터 육군특무부대로 변경) 및 우익단체, 미

군의 일부(G-2) 등 대부분은 한국 정부였다. 이를 표1과 같이 보면 전쟁 중

에 일어난 인적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마지막까지 함락되지 않았

던 사실에서 낙동강 지역 이외의 경상도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지 않

았다는 것과 이것이 예비검속 그리고 학살과 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항목
지역

예비검속기간(처음-마지막) 학살시기(처음-마지막) 가해주체

서울 1950년 6월 25일 - -

경기 1950년 6월 말-7월 초 1950년 7월 초 경찰, 군대

강원 1950년 6월 말-7월 초 1950년 6월 말-7월 초 경찰, 헌병

충북 1950년 6월 말-7월 중순 1950년 6월 말-7월 중순 경찰, 헌병, CIC, 16연대, G-2

충남 1950년 6월 25일-7월 중순 1950년 7월 상순-7월 중순 경찰, 헌병, 대한청년단

전북 1950년 6월 말-7월 중순 1950년 6월 말-7월 20일 경찰, 헌병, 15·20연대, CIC

전남 1950년 6월 말-8월 상순 1950년 7월 7일-8월 10일 경찰, 해군, 헌병, CIC, 15·20연대

제주 1950년 6월 말-8월 말 1950년 6월 말-8월 말 경찰, CIC

경북 1950년 6월 말-9월 중순 1950년 7월 8일-9월 중순 경찰, 헌병, CIC, 17·23연대, 8사단

대구 1950년 7월 중순-8월 초 1950년 7월 중순-8월 헌병, 경찰, CIC

부산 1950년 7월-8월 중순 1950년 7월-9월 헌병, 경찰, CIC

경남 1950년 6월 25일-9월 상순 1950년 6월 말-9월 18일 경찰, 헌병, 해·공군, 해병, CIC 등

<표 3> 지역별 사건발생시기와 가해주체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2009)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141-143, 표의 내용을 필

자가 재구성.

무력충돌 발발과 동시에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예비검속이 개시된 반

면, 서울시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는 차이점도 있으나 예비검속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시 ‘국민보도연맹’ 사무소에 가맹자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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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이후에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민군의 남하에 

따라 서울시 가맹자 일부는 한국군경과 함께 남쪽으로 동행했었는데(김상웅 

1996: 163), 이는 이 시점의 가맹자 등은 여전히 쓸모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

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통제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결과적

으로 서울에서도 사실상의 예비검속은 실시됐던 것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2009: 96). 단, 가맹자를 소집하고 형무소로 이송한 형태

를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타 지역의 가맹자의 경우 어느 정도 

숙청된 상황이 파악된 반면 서울시의 경우 이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차이

가 있다.

한편 학살 기간 및 희생된 인원수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도서

지역인 제주 이외에 전황이 긴박했던 38선 근접 지역(경기, 강원, 충청)은 

1950년 7월까지 학살이 ‘종료’됐던 반면에 후방지역(경상도)은 8, 9월까지 지속

되는 등 학살 수행의 기간이 조금씩 달랐다. 결과적으로 인민군이 후방지역

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시간의 차이가 후방지역의 처형자의 총인원을 좌우

했고, 이러한 배경은 전선지역에 비해 후방지역의 처형 형태와 규모 등 다양

한 부분에서 차이를 발생시켰다. 다만, 전쟁 초기의 미국과 같이 이승만 정

권도 이것이 본격적 전쟁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었다(The Department 

of State 1950: 11).15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발발 직후부터 가맹자에 대한 처형

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으며, 당일 오후에 이승만이 종래의 충돌과 양상이 다

15 무쵸(Muccio)주한 미 대사는 “According to Korean Army reports which are partly confirmed 

by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filed adviser reports, North Korean forces invaded 

Republic of Korea territory at several points this morning"라고 한 이후에 “It would 

appear from the nature of the attack and the manner in which it was launched that it 

constitutes an all-out offensiv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전문을 본국에 쳤었다. 

즉, 이러한 공격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전쟁이라 판단했다기보다는 종래의 국지전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정도의 인식에 입각한 문장이라 보인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invade” 및 “assault”

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었으며, “war”와 같은 단어는 거의 없었다. 다만, 발발 당일에 유엔조

선위원회는 유엔총장에 대해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o the 

Secretary-General｣(UN doc. S/1496)”을 발신했었는데, 장래적으로 이 공격이 전면적 규모

(full scale)의 전쟁(war)이 될 가능성을 지적했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본격적 전쟁이 되

어 갈 것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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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고 봤음에도 그 차이를 감지하는데 그쳤을 뿐이었다.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총합

도전체의 희생자수(명) 54 16 128 197 208 7 643 807 2,060

<표 4> 기초사실조사에 의해 확인된 희생자수(2008,2009년)

출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2009)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 규명 결정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311-312의 내용을 필자가 재구성.

그러나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부터 한국 정부는 ‘좌익’ 등에 대한 통제 

및 관리도 차츰 힘들어지게 됐다. 이 시점부터 가맹자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전환됐는데, 38선 부근에서 처형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서 구속할 시간조차 부족했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한 결과

로 38선 지역의 처형자수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강 이북의 38선 

부근 지역을 제외한 전선지역은 7월 중순까지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

도 후방지역에 비해서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한국군경은 가맹자 

혹은 ‘좌익’ 경력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수색 및 학살을 자행하게 됐

다. 이들을 종합하면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학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

지전에서 본격적 전쟁으로 한국 정부의 인식이 전환함에 따라 개시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반증으로 지역마다 진상규명의 신청건수에 차이가 있다

는 것과 조사를 통해 밝혀진 건수가 이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 단, ‘처리’된 인원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좌익’을 포함한 ‘국

민’을 구축할 목적으로 해당 연맹이 발족된 사실을 상기하면, 한국 정부가 

학살을 자행한 배경에 대해서 재차 의문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4.2. 남북 사이의 군사력 격차와 최전선의 경비태세

우선 표면상 이유였던 불리한 전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인

데, 한국육군의 정보기관은 1949년 12월에 1950년 3월 혹은 늦어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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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지적한 ‘연말종합적정판단서’를 작성하는 등의 군사

적 정비 제언을 했었다(김종필 2016: 119). 이전부터 전쟁 가능성은 현실성

이 있다고 간주가 됐었고, 이에 한국 정부는 ‘방위참획’과 같은 사실상의 미

국의 군사적 원조 등의 병력증강 및 정비를 추진하려고 했었다.16 그러나 ‘이

북’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지원에 비해 미군의 원조는 미미했었으며(李昊宰 
1972: 343-344),17 한국군 내부에서 물자 횡령 등의 문제도 만연했었다(한홍

구 2003: 182-186).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간 군사력 차이가 확대되

어 인민군이 용이하게 남하할 수 있게 된 요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다.

다만,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된 사실은 남북간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밀렸

던 원인이 군사력 차이에만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의미했다. 최전선의 병영상

황도 요인이었는데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는 6월 24일에 대규모 인민군 

병력이 38선 부근에 집결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수뇌부는 1950년 6월 

11일 16시부터 실시한 ‘비상경계명령(육본 작전명령 제78호)’를 1950년 6월 

24일 0시에 해제했다. 결과적으로 38선 부근 최전선은 전쟁 발발 직후에 병

사의 부대 복귀를 촉구하는 방송에서도 볼 수 있듯(노정팔 1995: 159-160), 

주말이었던 상황에서 병력의 절반이 외출과 외박한 상태였고 농촌 출신 병

사에게는 휴가가 부여되는 등(강준만 2004: 46-47), 전쟁 가능성이 제기됐던 

상황과는 다른 대응을 보였었다(채명신 1994: 97-98). 특히 이러한 병영이 

전쟁의 행방을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38선 부근 춘천의 제6사단

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1950년 6월 22일부터 병력을 통제해 경계태

세에 임했기에 제6사단 관할 지역을 인민군이 함락하기까지 비교적 시간이 

16 ｢韓國의 防衛參劃 李大統領 델러스氏에 要請｣ 京郷新聞 (1950.06.24).

17 대한 원조의 주된 내용은 소형화기(소총, 피스톨, 기관총: 10만 정)를 시작으로, 총탄 약 5,000만 발, 

2.36mm바주카포2,000개, 바주카포탄 ４만 발, 다양한 종류의 차량 4,900대, 37mm 57mm대

전자포 및 60mm포, 80mm포, 120mm포 70만 발의 포탄 등이었다. 단, 미국 정부가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군사적 원조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이전부터 “이북”에 대한 허세 등 정권의 태

도가 더욱 강화되어 궁극적으로는 “북진”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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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됐고, 함락에 의한 인민군의 피해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춘천 함

락 이유는 육군본부가 충주로 철수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이는 숫자상으

로 “이북”에 열세였다고 해도 당시 한국군이 남침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었

음을 시사하는 사례다. 실제로 이 지역 함락에 인민군은 약 24,000명 가운데 

40％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金鍾五 1989: 249 및 김영호 2000: 103). 이는 

당시 한국군의 병력이 ‘이북’에 비해 열악했을지라도 초반부터 일방적인 전

쟁이 되지 않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 정부 상층부와 실전부대 

사이의 괴리가 한국군이 처음부터 확고한 태세로 전투에 임하기 어렵게 만

든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한국에서는 ‘평화’가 파괴된 계기로 ‘남침’을 

초점에 맞추게 됐고, 민족 구성원을 희생시킨 사실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게 

됐다. 다만 본래라면 공격에 밀리게 된 사실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자의 책

임도 추궁됐어야 했는데 당국 책임에 대해서는 마치 침묵을 강요하듯 ‘남침’

만이 부각됐었다. 그리고 당국에 대한 의심을 회피시키기 위해 학살이 자행

됐다고 조차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력 차이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남침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을 임의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구실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한국 민중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고와 정부가 처해진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가 숙청으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 정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승만의 ‘좌익’ 및 ‘국민’에 대한 생각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좌익’에 대한 공포와 한국 민중에 대한 불신

이승만 정권의 주민에 대한 학살은 한국사회에 대한 의심의 소산이었는데, 

1946년 미군정이 총 8,476명(‘우파’ 2,497명 ‘좌파’ 1,402명 ‘중도파’ 4,577명) 

의 다양한 직업군의 ‘이남’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향후 국가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자본주의(13%)’, ‘공산주의(10%)’, ‘사회주의(70%)’의 결과(申
福龍 1993: 7-10)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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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좌익’ 및 게릴라의 진압 등으로 물리적 충돌은 차츰 완화되어가는 대신

에38선 부근의 국지전으로 양상이 변해갔다. ‘좌익’이 한국사회에서 재차 활

동할 가능성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이후에도 ‘좌

익’과 그 잔존세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승만 정권이 한국사

회에 대해 불신한 이유는 당초 민중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인기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만연했던 정경유착과 같은 부패문제, ‘좌익’의 소탕을 구

실로 자행된 민중 탄압 그리고 민족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단독정부의 우

선 성립 등이 저조한 이유였는데, 이러한 낮은 인기는 1950년 5월의 ‘5·30

총선거’에서 대한국민당이 24명18의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그치는 등의 사실

상의 이승만의 패배로 발현됐다. 이승만은 이전부터 ‘5·30총선거’의 연기에 

반대했던 미국 정부19와 총선 실행에 대한 미국 여론의 긍정적 평가가 맞물

리면서20 선거에 대해 불만을 직접 토로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정황상 이

러한 이승만의 ‘불만’의 축적은 사실상 학살의 기반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21

한편, 이승만은 총선 이후에 대한국민당과 거리를 두게 됐는데, 이는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이승만이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다는 것과 다름없었

다. 여기서 대한국민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 수립과 거의 비슷

한 시기인 1948년 10월에 ‘일민주의’를 내걸고 성립한 정당이었기 때문이었

다. 환언하자면 이승만 정치의 근본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22 일민주의개

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민주의는 이승만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이면서 ‘신

조’이기도 했다. 일민주의는 1949년에 이범석 및 이기붕, 윤치영 등 이승만 

18 ｢第二次國會議員當選者一覧表｣ 東亞日報 (1950.06.02).

19 ｢美對韓重大警告 所謂 애치슨 公翰의 内容｣ 東亞日報 (1950.04.09.).

해당 기사 부제목인 “인풀레와 選擧 改革 않으면 援助削減 美當局發表”에서 알 수 있듯, 이

승만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작용했었다.

20 ｢民衆은 强壓에抗拒NY紙韓國總選擧評｣ 東亞日報 (1950.06.04).

21 ｢人物本位!AP.記者選擧評｣ 京郷新聞 (1950.06.02).

22 ｢大韓國民党發起總會開催｣ 東亞日報 (194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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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일민주의보급회’가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함으로

써 정당이 강화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정치적 궁지를 회피하

기 위해 대한국민당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이며, 그의 신조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다만, 일민주의는 민족 구성원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향하는 바를 봐야 할 것이다. 

일민주의는 ‘민족’=‘국민’이라고 정의한 이후에 ‘하나의 민(民)’을 키워드로 

전개됐던 논리였는데(李承晩 1949: 1), 모든 주민을 ‘하나의 민’ 즉 ‘국민’으로 

평등하게 여기는 것을 핵심으로 제창됐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공산주의’

를 접한(혹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민족 구성원은 잠정적인 ‘적’으로 일민

과 대립한다는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특징도 있다. 즉, 이데올로기에 

따라서는 모두가 ‘국민’이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자신의 정권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한국 대중은 신뢰를 할 수 

있는 ‘국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승만 정권이 공산

주의와 관련한 반감을 품은 표현으로는 ‘콜레라균’ 등 ‘전염병의 병원균’으로 

간주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23 주로 ‘좌익’에서 조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

된 ‘세포’(極東問題研究所編 1983: 374)가 쓰이면서 그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세포) 이 ‘감염’됐다는 ‘전염병’이 쓰였던 것이다.24 이유 여하를 떠나서 공산

주의에 한 번이라도 감염된 가능성이 있는 주민은 ‘국민’이 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음을 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좌익’이 활성화됐던 

한국사회에는 방역체제 및 이를 격리할 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논리가 대두

되기 시작했고25, ‘이북’ 지배하의 남북간이동자가 공산주의에 감염됐을 가능

성은 말할 것도 없었다. 정전 체결 이후에도 ‘국민보도연맹’ 가맹자 및 그 유

족이 실질적인 ‘국민’으로 취급되지 않았었던 사실은 이러한 ‘병원균’이라는 

이론이 작용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韓國革命裁判史編纂委員會編 1962: 

23 ｢亞洲의 反共時急 蔣氏와의 同盟再提議｣ 京郷新聞 (1949.07.09).

24 ｢左翼分子斷乎肅清 首都廳長警告｣ 東亞日報 (1948.11.24).

25 ｢集團安全保障進展希求 큰政黨組織할때는 왔다｣ 東亞日報 (195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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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그런데 이승만이 주창했던 ‘반공’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순수한’ 

의미에 한정되지 않았었다. 이는 일민주의보급회 임원이었던 안상호가 기술

한 ｢일민주의의 본바탕｣에서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는 물론이며 자본주의 

심지어 민주주의마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26

‘민족’을 기반으로 구축된 일민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해 ‘독재’ 및 ‘제국주의’

와 함께 적대해야 할, 나아가 독재와 제국주의적인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것으

로 정의했었다. 공산주의가 ‘민족’을 넘어 노동자 연대를 호소했던 점 때문에 

‘민족’을 제일로 하는 일민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공산주

의를 접한 민족구성원은 자연스레 경계 대상자로 취급된 것이다. 다만, 여기

서는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가 부정적으로 취급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앞서 ‘자본주의’가 ‘민족’ 및 국경을 넘는 공산주의와 더불어 ‘경제’의 범주

로 묶였었음을 확인했는데, ‘경제라는 일면적인 부분에 집중’한 것이 그 이유

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1946년 여론조사에서 ‘사회주의’는 압도적 지지를 받

았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는 큰 차이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식민지 지배의 영향이기도 했다(임경석 2003: 37-42). 즉, 한국 정부 

수립 초기에 ‘자본주의’가 적극 채용된 사실은 조선의 민중으로부터 지지 획

득이 곤란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한 가능성을 우려했던 증거로는 이승

만 정권하에서 이전부터 ‘농지개혁’ 법안 등 ‘사회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26 安浩相(1950), 일민주의의 본바탕(一民主義의 本質), 서울: 一民主義研究院, 20-21.

“世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싸움은 民主主義 대 共産主義 싸움이며 또 民主主義로써 共
産主義를 박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 民主主義로써 共産主義를 쳐부실 수도 있다. 다른 나라

의 現實은 말할 必要가 없으나, 우리 나라 現實을 본다면, 이 漠然한 民主主義로써만은 共産
主義의 强力的으로 싸우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파쑈主義者, 獨裁主義者, 君主
主義者, 帝國主義者, 資本主義者, 共産主義者, 이 여러 種類의 主義者들이 제마다 民主主義를 

떠매고 나오는 까닭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거짓이요 謀略인 것은 共産主義者들이다. 그 

들은 칼 맑스의 共産主義가 民主主義를 滅亡시키기 위해 된것인줄을 잘 알면서도 말마다 民
主主義를 부르짖으며 또 團體마다 民主主義란 글자를 붙여 民衆의 精神을 混亂케 한다. 둘

째로 資本主義와 共産主義는 經濟的 槪念으로서 經濟에만 集中하고 또 君主主義와 民主主義
는 政治的 槪念으로서 政治에만 集中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部分的이요 一面的인 

主義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指導原理가 될 수 없으며, 또 人類의 平和를 좀먹는 共産主義를 

싸워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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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입안을 들 수 있다.27 ‘공산주의’ 및 ‘자본주의’ 양측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소위 기득권층과 민중 모두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일민주의의 ‘민족’과 ‘자본주의’는 원리적으

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승만 정권이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

던 것은 이러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민주주의’를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삼

기는 했으나, ‘5·30총선거’의 연기 및 무소속 입후보자를 ‘공산주의자’로 규

정하면서 투표를 방해한 사실이라든지28, 선거 이후 한국의 정당정치의 실시

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는 등의 의견도 나타냈었다(로버트T.올리버, 박일영 

譯 1990: 393-394). 이는 당시 여론에서 보였던 ‘Rule by one(평균합계 3％)’, 

‘Rule by a few(평균합계 4％)’, ‘Rule by one class(평균합계 5％)’에 비해 

‘Rule by all the people through a representative government(평균합계 85％: 

‘우파’ 80％, ‘좌파’ 87％, ‘중도파’ 86％)’(申福龍 1993: 9)라고 되어 있는 내

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던 상황에 반하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민주의개술에서의 전체주의적 요소나(徐仲
錫 1997: 183) ‘민주주의’ 유보론이 대두된 사실은 상황에 따라 이승만이 긍

정 혹은 부정적으로 봤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배척 혹은 채용될 수 있음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는 이승만이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할 가치라 했었어도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명분으로 ‘반공’

을 대대적으로 내걸기 위해서였다. 일민주의의 다양한 부분에서 원리적으로 

모순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부정적으로 간주한 것은 한국 ‘국가’의 형성

에 있어서 ‘민족’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안티테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선’으로 간주한 것이

고, 당시 사회에서 인기가 없었던 ‘자본주의’마저 ‘경제’의 범주에 집어넣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한 것이었다. 

27 ｢地主轉業問題講究治安만確保면自治法實施 李大統領記者團과問答｣ 東亞日報 (1949.05.14).

28 ｢人物本位!AP.記者選擧評｣ 京郷新聞 (195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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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시기의 가맹자는 표면적으로 ‘병원균’

에 감염됐다고 해도 발병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개

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던 것이고,29 정치적 수단으로도 활용이 됐

던 것이다. 다만, 가맹자들의 최후를 보면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감염

자’에 대한 격리조치의 다른 말이었을 뿐 아니라, 일민주의의 보급과 동시에 

‘국민보도연맹’이 설립된 것도 이승만 정권에게 있어서 탐탁지 않은 자를 배

척할 의도가 이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이전부터 ‘전염병’에 걸렸던 

‘좌익’을 ‘국민’으로부터 구별하고, ‘합법적’으로 ‘살처분(Extermination)’30을 

할 수 있는 논리를 필요로 했던 이승만 정권에게 있어서 ‘6·25전쟁’은 좋은 

구실이었으며, ‘국민보도연맹사건’은 그 구실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국민보도연맹사건’에 초점을 두고 남북간 이동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된 배경에 대해 고찰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이라는 명칭을 넣으

면서 성립시켰음에도 전쟁 발발로 ‘국민보도연맹’의 가맹자를 처리한 사실은 

‘국민’ 구축의 실패를 뜻했다. 해당 사건은 이승만 정권에서 ‘국민’ 이외에 살

아남을 방법을 없앴고, ‘반공’을 도그마로 한 ‘국민’을 등장시켰다. 그 중에서 

민족주의를 구성원리로 했던 ‘일민주의’는 이승만 정권 스스로가 ‘민족’=‘국

민’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모순도 부각시켰다. 동시에 ‘좌익’이 ‘병원균’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이남’의 ‘좌익’과 그 ‘좌익’의 총본산(‘이북’)의 지배하에 

29 ｢集團安全保障進展希求 큰政黨組織할때는 왔다｣ 東亞日報(1951.08.16).

30 김태우(2015) ｢제노사이드의 단계적 메커니즘과 국민보도연맹사건: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의 

절멸 과정에 관한 일고찰｣ 동북아연구 제30권1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197-198.; 

Wolf Kinda M.&Micheal R. Hulsizer. ‘Psychosocial roots of genocide: risk, prevention, 

and intervention’ Journal of Genocide, 7(1), 2005, 114-119. ①외부집단(out-group)의 설정

과 우원주의 발흥→ ②특권의 박탈과 낙인→ ③시민권 상실과 비인간화→ ④고립화→ ⑤인

권의 박탈→ ⑥존재의 상실→ ⑦부정, 이라는 7개 과정에 따라 집단폭력 및 제노사이드의 

위험도를 나타낼 준거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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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주민까지도 ‘병원균(공산주의)’에 감염된 자로 간주됐다. ‘병원균’의 확

대는 실질적으로 ‘이남’으로 한정되는 새로운 ‘국민’을 정의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사실상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좌익’이 적출된 민중이었다. 

‘일민’=‘국민’이라는 민족의 원리를 내걸면서도 여기서 ‘국민’은 이데올로기적 

국민으로 재정의가 된 것이었다. 

같은 ‘국민’이라 보기 힘들게 만든 전쟁과 학살은 정권에 대한 저조한 인기

의 회복 그리고 ‘반공’적 ‘국민’의 재설정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승만 정권

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였던 셈이다. ‘좌익’ 학살에 의한 공포심은 결국 남

북간 이동의 본격화 이후 남북 어느 쪽에 대한 ‘국가’ 지지의 의미로 남북간

의 이동자에 대한 시선에도 변화를 초래한 근원이 된 것이다. 다만 본고는 

남북간의 이동에 대해서 특별한 시선이 개입하게 된 배경을 향후에 상세하

게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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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을 위한 요청 이메일의 분석
−추천서를 부탁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quest Emails in Korean
−Focusing on Academic Recommendations−

小島大輝*31

近畿大学

1. 머리말

커뮤니케이션 매체 중 하나로 사용되는 이메일은 적절한 공손 표현과 구

성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대면 상황보다 의사소통에 있어 마찰이나 오해가 

생기기 쉽다(李佳盈 2004, 宮﨑 2007). 예를 들어 메일로 요청할 경우, 표현

의 선택과 메일의 전개가 요청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면 

상황보다 높으며, 게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요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大友 2009). 상대방의 표정이 보이지 않아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데다 적절한 공손함과 구성으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일을 쓰는 것

은 모어화자라도 신경이 쓰이는 법이다. 한편, 東会娟(2016)은 메일 쓰기 능

력은 대학교나 연구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도 중요시

되는 능력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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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한국어교육을 염두에 둔 기초적 자료 구축을 

위해 한국어 모어화자가 작성한 메일을 수집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전개 및 

문장 안에서의 기능적 요소와 표현의 특징과 아울러 사용되는 어휘에 대해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요청 메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운데 외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

는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 많은 논고가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논고는 일

본어 모어화자와 일본어 학습자가 작성한 메일을 비교하는 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요청 메일의 전개에 대한 연구에는 李佳盈(2004), 宮﨑(2007)이 

있다. 李佳盈(2004)에서는 요청 메일의 전개를 ‘예고(제목)’, ‘요청하기 전의 

행동’, ‘예고(본문)’, ‘선행 요청’, ‘요청’, ‘요청 후의 행동’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었으며, 일본과 대만의 요청 메일의 전개와 전략에 대해 분석한 바 있

다. 또한 宮﨑(2007)은 일본어 모어화자와 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메일을 

분석하였으며, 그 담화 전개를 ‘件名’, ‘開始部’, ‘主要部’, ‘終了部’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각 단계를 하위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메일의 구조를 각 전개

틀로 분류하는 것은 이후의 관련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접근법이 

되었고, 일본과 중국의 요청 메일을 분석한 大友(2009), 한국과 일본의 요청 

메일을 다룬 李善姫·金周衍(2016) 등이 이에 따랐다. 한편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논한 연구에는 秦秀美(2016)을 들 수 있다. 秦秀美(2016)은 ‘유학을 

위한 추천서’, ‘보고서 제출 마감 연장’, ‘연구실에 있는 책 대여’와 같이 세 

가지 상황을 설정하여 학생으로부터 대학 교수에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일본

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메일 작성 태스크를 부여하였다.1 한국어 모어화자에

 1 秦秀美(2016: 3)은 학습자의 메일은 태스크에 따라 각 12통, 총 36통이며 한국어 모어화자의 

메일은 18통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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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같은 메일 작성 태스크를 부여해서 요청 표현의 형식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메일의 전개, 요청 표현의 형식 등을 조

사한 것이 많으나, 요청 메일에 사용된 어휘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관

해서는 미흡하다. 한국어 모어화자가 사용한 어휘를 밝힘으로써 다음 단계

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메일과 비교하였을 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

다.

3. 연구 방법과 데이터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화자가 실제로 보내는 것을 상정해서 작성한 

메일을 자료로 분석한다. 메일은 미리 설정한 태스크를 한국어 모어화자에

게 주어진 것으로써 이 태스크는 한국의 대학 생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장래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동일한 태스크

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어 모어화자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분석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에서 메일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기능적 요

소(의미공식)에 주목하여 해당 메일의 구성을 개관한다. 그리고 계량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인 KH Coder2를 사용해서 메일의 문장 안에서 빈도 높게 

나타나는 단어3, 공기하기 쉬운 단어를 밝힐 것이다. 이로써 사용되기 쉬운 

단어, 바꿘 말한다면 학습자가 배울 만한 단어나 표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2 KH Coder는 일본 立命館大學校의 히구치 고이치(桶口耕一) 교수가 개발한 계량 텍스트 분

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며,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아래 URL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https://khcoder.net/dl3.html)

 3 KH Coder는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고 그것을 ‘語’라 부른다. 여기에는 접사나 어미도 포함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단어가 아니지만 편의상 이 글에서는 단어라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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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3.2. 데이터의 개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에 걸쳐 일본의 두 군데 대학교에서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제공자인 한국어 모어화자(이하 협조자)는 총 30명

(남성 11명, 여성 19명), 평균 연령은 25.8세(SD=5.2세)이며 모두 유학생이

다4. 데이터 수집은 노트북을 사용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메일 형식에 직접 

입력하는 식으로 행하였다. 협조자에게는 구두로 작업 내용을 설명한 후에 

한국어로 태스크를 제시하였고 실제로 보낼 메일을 상정해서 입력하도록 지

시하였다. 시간 제한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휴식도 자유로 하였다. 다만, 입

력할 때 사전과 인터넷의 사용은 불가로 하였다.5 협조자에게 낸 태스크와 

협조자가 작성한 메일(보정중)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6

(1) 당신은 미국 대학교(UCLA)로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영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지도교수님인 고현배 선생님

(남성, 부교수)께 메일을 보내 추천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오늘은 6월 

1일이며 추천서의 제출 마감은 6월 30일입니다.

 4 30명 중 10명이 대학원생이었다는 점과 제대하고 일본에 온 유학생이 있었다는 점으로 평균 

연령이 높아 연령 폭에 차이가 있다. 앞으로 조사할 때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나누어서 살

펴볼 필요가 있겠다.

 5 협조자가 데이터 입력을 마친 후에 사례금을 지불하여 협조자가 특정되지 않게끔 데이터를 

보정·가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데이터의 사용허락서에 서명을 받았다.

 6 이번 태스크는 추천서 집필 요청인데 이러한 태스크를 다룬 연구에는 秦秀美(2016) 이외에 

李善姫·金周衍(2016)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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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협조자가 작성한 메일(보정중)

3.3. 데이터 보정과 사전 처리

KH Coder로 단어를 추출할 때 텍스트에서 띄어쓰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

거나 문장 중간에 줄 바꿈이 있으면 해석에 잘못이 생길 수가 있다. 또 협조

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 개인 정보가 쓰여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익명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집한 데이터를 미리 보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보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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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의 통일: 찾아 뵙다 ⇒ 찾아뵙다, 주실수 ⇒ 주실 수...등

개인 정보의 익명화: 협조자 이름 ⇒ 송신자, 모든 메일 주소 ⇒ 메일주소

대학 명칭 ⇒ 소속, 모든 전화 번호 ⇒ 전화번호

문장의 줄바꿈과 기타 가공: 하는데요 ⇒ 하는데요.(마침표의 추가)...등

기타 협조자가 의도적으로 글자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伏字) ○○학년 ⇒ x학

년…등

다음으로 해석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추출할 단어와 해석할 때 제외할 단

어를 선택하는 ‘사전 처리’의 실행을 한다. 여기서는 해석할 때 제외한 단어

는 없었지만, 표기의 통일 및 익명으로 처리한 정보인 송신자, 메일주소, 전

화번호, 소속 그리고 글자를 표시하지 않고 x로 표시한 부분, 태스크에 나오

는 가공인물(예: 고현배＝지도 교수) 등을 강제적으로 추출할 대상으로 하였

다. 또, 명사인 ‘참고’는 동사 ‘참다’와 연결어미 ‘-고’로 잘못 해석되기 때문에 

이 역시 강제적으로 추출할 대상으로 하였다.

4. 메일의 전개별로 본 기능적 요소

宮﨑(2007)은 메일의 구성을 네 가지의 전개틀로 나누었다. 이 글에서도 

宮﨑(2007)을 참고로 하여 메일을 크게 ‘제목’, ‘도입부’, ‘주요부’, ‘종료부’와 

같이 나누었다. 다음으로 각 전개틀에서 부르기, 설명 등, 상대방에 대한 발

화 기능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인 기능적 요소(熊谷·篠崎 2006)의 빈도를 살

펴봤다. 西尾(2012: 75)는 기능적 요소가 언어 행동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

해 유용한 분석 대상임을 논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연구에는 熊谷·篠
崎(2006), 西尾(2012), 東会娟(2016)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메일의 전

개틀마다 나타난 기능적 요소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7

 7 동일한 기능적 요소가 2회 이상 사용된 경우도 1회로 세었다. 따라서 이 표에서 사용 횟수

는 동시에 사용자수이기도 하다. 또 수집한 메일 중에는 ‘주요부’와 ‘종료부’의 경계가 애매한 

것이 있으며, 이들 전개틀을 완벽하게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각 전개틀에 

있는 기능적 요소를 기술하는 데는 앞으로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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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메일의 각 전개틀에 나타난 기능적 요소

이하에서는 메일의 전개별로 기능적 요소의 사용 양상을 개관하겠다.

4.1. 제목에서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

‘제목’ 부분에서는 송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이름과 학년, 학번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나 보낸 메일이 어떤 요청에 관한 것임을 시사하

는 제목이 많았으며 <이름 밝히기>, <요청 예고>의 사용이 확인된다.8

(2) 고현배 선생님께 (소속 x학년 송신자) –추천서 건에 대하여

이들 외에는 “교수님 안녕하세요.”와 같이 수신자를 부르거나 인사로 시작

하는 예가 산견된다.9

4.2. 도입부에서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

‘도입부’는 메일을 쓰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반 정도의 송신자가 직위를 포

함한 수신자의 이름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이상으로 자신의 이름

 8 기능적 요소는 ‘< >’로 표시하기로 한다.

 9 ‘제목’ 부분부터 벌써 요청하는 예도 몇 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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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번 등의 정보를 밝히거나 인사하면서 수신자를 부르는 형식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3) 고현배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속 학번 송신자입니다. (<부르기><인사><이름 

밝히기>)

(3)에서는 세 가지 기능적 요소가 사용되고 있다. 李善姫·金周衍(2016)은 

추천서 집필요청 메일에서 한국어 모어화자의 대부분이 <부르기>를 사용하

는 데에 비해 일본어 모어화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본 태스크의 경우도 <부르기>의 사용이 현저히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 

모어화자의 메일을 특징짓는 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3. 주요부에서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

‘주요부’는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하는 추천서 집필의 요청이 뚜렷하게 나

타나는 핵심 부분이다. 여기서는 주요한 요소인 <요청>을 사용하기 전에 메

일을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송신자가 <상황 설명>을 사용

하고 있다. 또 어떠한 추천서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명시하는 <정보 제공>

의 사용도 많다.

(4) 제가 UCLA라는 미국 대학교로 유학을 가려고 생각 중인데, 가기 위해서는 지

도 교수님의 영어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부탁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천서의 제출 마감이 이번 달까지라 시간은 그렇게 많

지 않지만, 교수님께서 꼭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황 설명><요청>)

(4)에서 같은 요청에 더하여 추천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 수신

자의 여유 있는 시간을 물어보거나 추천서의 초안을 송신자가 스스로 작성

해서 그것을 수신자의 연구실로 지참한다는 예처럼 <제안·조정>도 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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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조자가 사용하고 있다.

4.4. 종료부에서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

‘종료부’는 요청을 마치고 메일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에 서명으로 송신자 이름을 기입하는 것이 많지만, 이 외에는 “감사합니

다.”나 “잘 부탁 드립니다.” 등 <감사>, <마무리>의 사용도 확인된다.

(5)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부탁 드립니다.(<감사><마무리>)

이러한 <감사>는 한국어 모어화자가 자주 사용한다는 지적이 몇 가지 선

행 연구에서도 있으며 본 태스크에서도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4.5.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의 흐름

제목을 제외한 각 전개 틀에서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는 대개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인다.

<그림 2> 각 전개틀에 나타나는 기능적 요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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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수신자에게 그 메일을 볼 것인지 결정하는 정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며, 간략하게 <인사>, <이름 밝히기>, <요청 

예고>, <부르기> 등이 사용된다. 메일을 쓰기 시작하는 도입부에서도 <인

사>, <이름 밝히기>, <부르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도입하

는 것이 일종의 형식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요부에서 요청하

게 되는데 <요청 예고>, <상황 설명>을 함으로써 해당 요청의 중요성을 설

명하여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제안·조정>에 의해 수신자를 

배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료부에서 메일을 마무리 짓는데 “잘 부탁 드립

다.”와 같은 <마무리>와 <감사> 등이 사용된다.

5. 문장 안에서 공기하기 쉬운 단어

위에서는 메일의 전개틀마다 사용되는 기능적 요소에 대해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실제로 사용된 어휘가 문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공기하기 쉬운가

를 기능적 요소와 아울러 제시할 것이다. 다음 도표는 KH Coder의 기능을 

이용해서 문장 안에서 공기하기 쉬운 단어로 네트워크도를10 그린 것이다.

10 둥근 마디의 크기는 출현 빈도에 비례한다. KH Coder에서는 그룹을 색으로 나누는데 이 글

에서는 색별로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선 테두리를 사용하여 그룹을 나누었다. 또한 

네모 안의 숫자는 필자가 임의로 부여한 그룹 번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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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기 네트워크도(빈도 8 이상, 자카드 지수 0.3 이상)

이 도표에서는 빈도가 8 이상이며 자카드 지수가 0.3 이상인 단어들의 공

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두 13개 그룹(G)으로 나뉜다.

아래에 다시 본 태스크의 지시문을 제시해 두겠다.

(6) 당신은 미국 대학교(UCLA)로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영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지도교수님인 고현배 선생

님(남성, 부교수)께 메일을 보내 추천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오늘은 6

월 1일이며 추천서의 제출 마감은 6월 30일입니다. (＝전게 (1))

태스크의 지시문에 있는 단어들은 빈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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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의 단어들은 실제로 협조자가 작성한 메일에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공기 네트워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지시문에 

있는 단어와 달리 따로 빈도가 높은 단어가 나타난다면 해당 태스크를 처리

하기 위해 알아 두는 것이 좋은 단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그룹의 대부분은 문장 안의 기능적 요소의 사용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아래에서는 가능한 한 메일의 전개틀을 따라 기능적 

요소도 함께 기술하겠다.

5.1. G1(학번, 소속, 송신자, 이다), G9(다르다, 아니다, 외)

G1, G9은 <이름 밝히기>, <상황 설명>과 관련이 있다. 우선 메일 작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송신자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부터 시작된다. 

(7) a. 소속(x대학교) 4학년 송신자(개인명)입니다.

b. 소속(x대학교) 15학번 송신자(개인명)입니다.

(7)에서와 같이 이 부분에서는 주로 송신자의 이름과 함께 학번이나 소속

이 밝혀진다. 그리고 요청하기 전의 단계로서 어떠한 사정으로 메일을 보냈

는지 설명한다. 지시문에 있듯이 ‘추천서’, ‘필요’, ‘미국’, ‘대학교’, ‘유학’과 같

은 단어가 문장 안에서 공기하는데, 아울러 ‘다르다’, ‘아니다’와 같은 단어도 

자주 사용된다.

(8) a.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미국의 UCLA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 대학교(UCLA)로 유학을 갈 때 교수님 영어 추천

서가 필요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c.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미국 UCLA 대학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중인데 

교수님의 영문 추천서가 필요해서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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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서와 같이 ‘다름이 아니라’의 형식으로 <상황 설명>을 꺼낼 때에 쓰

인다. ‘다름이 아니라’는 30명 가운데 17명이 사용하였다는 것으로도 <상황 

설명>에 있어서 유용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5.2. G10(이렇다, -게, 되다)

G10은 ‘이렇다’, ‘-게’, ‘되다’가 공기한 그룹이다.

(9) a. 그래서 제출할 서류 중에 추천서가 필요하여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b. 유학을 하기 위해선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하여 이렇게 연락 드립니다.

문장 안에서는 ‘이렇다’와 ‘-게’가 ‘이렇게’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체로 8번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뒤에는 ‘메일’과 ‘드리다’, ‘연락’과 ‘드리다’의 둘 중 하

나가 이어져, 주로 메일을 보낸 이유를 쓸 때 사용된다.

다음으로 ‘-게’와 ‘되다’에 주목하면 ‘-게’ 뒤에 ‘되다’가 이어져서 ‘용언＋-게 

되다’의 형식이 17개가 나타났다. 

(10) a. 다름이 아니라 현재 UCLA로 유학신청 서류를 작성중인데 지도 교수 추

천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b.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입학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던 와중, 지도 교수님의 

추천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은 송신자가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필요하게 되다’, ‘알게 되다’는 

어떤 상황이 변화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 상황의 변화라 할 수 없는 

예도 있다.

(11) a.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국 대학교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출해야 하

는 서류 중 지도 교수의 영어 추천서가 필요해서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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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죄송하지만 추천서를 부탁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연락 드

리게 되었습니다.

(11)은 메일을 보내거나 연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그런데 

메일의 송신이나 연락 등은 원래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와 같이 ‘용언＋-게 되다’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작성

한 메일을 분석한 植松(2014)에 의하면 일본어의 ‘ことになる’(-게 되다)의 

오류가 나타나는 환경 중의 하나로 ‘상대방이 윗사람인 경우’에 그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 ‘ようになる’(-게 되다)에서도 동일한 오류를 볼 수 

있으며, 위에서 든 예처럼 지도 교수와 같은 윗사람에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

에 송신자의 의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게 의지성을 완화시키는 표현은 한

국어의 메일에 있어서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5.3. G2(-도, 괜찮다), G8(수, 있다), G11(혹시, -다면)

G2, G8, G11에서 공기한 단어들은 요청 메일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공

기하기 쉬운 단어들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추천서 

집필의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여, G2와 G8의 경우

에 관해 만하면 ‘-아/어도 괜찮다’, ‘-(으)ㄹ 수 있다’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우선, G11부터 보자.

(12) a. 물론 바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부탁 드립니다.

    b. 추천서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혹시 바쁘시다면 거절하셔도 괜찮

습니다.

‘혹시’는 ‘-다면’과 공기하기 쉽다. 한국어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기 쉬워 유

사한 의미를 가진 ‘아마’와 ‘혹시’에 대해 김지혜(2010)은 한국어교육의 입장

에서 어휘 정보를 분석해서 ‘혹시’의 의미를 크게 ‘가능성이나 의심’,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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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낮은 추측’으로 분류한 바 있다. 메일에 나타나는 ‘혹시’는 ‘가정’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을 나타내는 다른 부사인 ‘만약’, ‘만일’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13) a. 이때 필요한 것이 교수님의 추천서인데 추천서를 써 주실 수 있으시겠습

니까?

    b.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UCLA에 보내는 영어 추천서를 써 주실 수 있으십

니까?

    c. 그래서 교수님의 영어 추천서가 필요한데 혹시 추천서를 써 주실 수 있으

신지요?

(13)은 추천서 집필을 가능 표현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물어봄으로써 요청을 하고 있는 문장이다. ‘-(으)ㄹ 수 있다’ 뒤에 ‘-겠-’, ‘-(으)

시-’, ‘-ㄴ지’ 등과 같은 어미가 이어지면서 공손성이 더해진다. 그리고 (13c)

와 같이 ‘혹시’는 완화 표현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이러한 요청의 핵심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14) a. 지원서 중 지도 교수님의 영어 추천서가 필요한데 혹시 추천서를 부탁 드

려도 괜찮으신가요..?

    b.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6월 23일까지 부탁 드

려도 괜찮을까요?

(14)는 ‘-아/어도 괜찮다’를 사용해서 요청하고 있는 예이다. 본 태스크에

서는 이러한 허가요구 표현은 항상 ‘부탁’, ‘드리다’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또 이 문장에서도 ‘혹시’가 확인된다.

다음은 ‘-고 싶다’가 사용된 예이다.

(15) a. 죄송하지만 추천서를 부탁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연락 드

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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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저를 학부 때부터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작성을 꼭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c. 일 학년 때부터 교수님 수업도 꾸준히 듣고 있어서 교수님께 추천서를 받

고 싶습니다.

공기 네트워크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고 

싶다’도 사용된다. ‘부탁 드리고 싶다’나 ‘추천서를 받고 싶다’로 요청의 핵심 

부분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말에 ‘-고 싶다’가 사용되면 약간 직접적

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용례수는 많지 않다. 

5.4. G3(제출, 마감, 월, 일)

G3은 <정보 제공>이 사용되는 문장에서 공기한다.

(16) a. 영어 추천서입니다만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b. 추천서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제출 마감은 6월 30일이며 양식은 자유입

니다.

본 태스크에서는 지도 교수인 수신자에게 추천서를 집필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추천서가 영어로 집필된 것이어야 하고 제출 마감이 6월 

30일이라는 것 등의 정보를 지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다. 22명이 이러한 정보

를 요청 메일로 쓰고 있으며, 그것들은 G3으로 나타났다. 또 이 태스크에서

는 <정보 제공>은 <요청> 앞뒤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5.5. G12(-면, 찾아뵙다)

송신자가 수신자인 지도 교수에게 <제안·조정>을 사용하는 문장이 산견

되어 G12의 단어 ‘-면’과 ‘찾아뵙다’의 공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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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b. 교수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내일이나 모레쯤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17)은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 메일로만 전하는 것

이 아니라 직접 지도 교수를 만나서 설명하는 것을 제안하는 문장이다. 시간

이 있는지를 지도 교수에게 물어보면서 송신자가 지도 교수를 만나거나 연

구실을 방문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미 ‘-면’과 동사 ‘찾아뵙

다’가 공기하기 쉽다. ‘찾아뵙다’ 외에 ‘찾아가다’의 예도 볼 수 있지만 상대방

이 지도 교수이므로 보다 공손한 ‘찾아뵙다’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11.

5.6. G5(죄송, 지만, 바쁘다, 와중)

(18) a. 바쁘신 와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추천서 부탁 드려도 될까요? 

    b. 바쁘신 와중에 정말로 죄송하지만 3번 서류(영문 추천서) 작성을 부탁 드

려도 될까요?

(19) 바쁘신 와중에 이런 부탁 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합니다.

G5에서 추출된 단어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의 형식으로 나타난

다. 상대방에 대한 부담에 배려한 사죄표현과 함께 사용되거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서두표현으로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

다. <요청>을 사용할 때 허가 요구 표현과 함께 사용되거나 메일의 종료부

에서 사죄표현으로 사용된다. 

11 문장 안에서 ‘찾아가다’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사용되었다.

“만약에 저에 대한 프로필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아니면 교수

님이 되시는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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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G13(부탁, 드리다)

‘부탁’과 ‘드리다’의 두 단어는 메일 중에서도 공기하는 정도가 꽤 높은 단

어이다(자카드 지수는 0.57). 또 메일의 전개로 보면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

고 있다.

(20)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신자입니다. 지난번에 상담한 유학 건에 관련하여 부

탁 드릴 말씀이 있어서 메일 드려요.

(21) 저를 학부 때부터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작성을 꼭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22) 갑작스레 연락 드려 죄송하지만 잘 부탁 드립니다. 송신자 드림

(20)은 <요청 예고>, (21)은 <요청>, (22)는 <마무리>가 나타난 문장에서 

사용된 예이다. 이 가운데 (21)의 <요청>은 ‘-고 싶다’의 형식으로 송신자의 

희망을 전하는 요청 표현이다. (22)의 <마무리>은 실질적인 요청이라 하기

보다는 메일을 끝맺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인사와 같은 관습적인 표현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또 ‘부탁’의 바로 뒤에 ‘하다’가 나타난 예는 4개뿐이며 보

다 더 공손한 ‘드리다’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6. 사용 어휘의 빈도와 등급

위에서는 어떠한 단어가 공기하기 쉬운지를 보았는데, 여기서는 협조자가 

메일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어휘의 출현 빈도와 한국어 학습자에게 그 어휘

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품사별로12 그 출현 빈도와 한

국어 교육과 관련된 등급을 가리킨 것이 아래의 표이다.

12 편의상 어미와 접사 등도 품사에 포함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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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등급별 어휘 목록(빈도 5 이상)

이 표는 추출된 각 단어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

단계) 어휘 등급 목록’(이하, 어휘 등급 목록)에 비추어 본 것이다. 이 가운데 

고급(5~6급)의 단어 및 목록에 없는 단어를 뽑으면 ‘마감’, ‘영문(英文)’, ‘와중

(渦中)’, ‘학번(學番)’, ‘건(件)’, ‘양식(樣式)’, ‘관하다(關하다)’이며, 거의 초급

(1~2급) 또는 중급(3~4급)의 어휘임을 알 수 있다.13

13 목록에 없는 단어는 표 안에서 ‘―’로 표시하였다. 보조 용언의 ‘하나’나 ‘계시다’ 등은 두 가

지 이상의 등급에 걸쳐져 있으므로 이 역시 ‘―’로 표시하였는데,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는 단

어임에는 다름없다. 또 ‘관하다’(關하다)는 ‘-에 관해’, ‘-에 관한’의 형식으로 사용되지만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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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에서 확인한 공기 네트워크에서 파악되는 일종의 관용표현과 어미를 

일본의 ‘한글 능력 검정시험’(ハングル能力檢定試驗)14의 등급별 어휘 목록 

및 ‘어휘 등급 목록’에 있는 ‘문법별 등급’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관용표현·어미와 등급(난이도)15

표에 있듯이 공기하기 쉬운 단어에 의한 관용표현과 어미에 대해서도 그 

대부분이 초급과 중급의 어휘 목록에 있으며, 그 중의 몇 가지는 한국의 ‘어

휘 등급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다. 여러 단어로 된 관용표현이긴 하지만 이

들도 초급에서 중급 단계에서 학습하므로 본 태스크와 같은 메일을 작성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알아 둘만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어휘, 관용표현은 중급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특히 고빈도 

다’로 통일하였다.

14 ‘한글 능력 검정시험’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에 특화한 검정 시험이며, 등급은 각각 

5급(초급 전반), 4급(초급 후반), 3급(중급 전반), 준2급(중급 후반), 2급(고급), 1급(초고급)

으로 되어 있다.

15 일부 항목에 등급이 다른 단어에 의한 구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난이도가 높은 것을 표

시하였다. 예를 들어 ‘바쁘신 와중에’의 ‘와중에’는 1·2급의 어휘이다. 마찬가지로 ‘죄송하지

만’의 ‘죄송하다’는 5급이지만 ‘지만’은 4급, ‘혹시-면/다면’의 ‘혹시’와 ‘-면’은 4급이지만 ‘다면’

은 3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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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특정한 단어끼리의 공기(구성)의 파악, 그리고 이들을 적절하게 운용

하는 것과 상황에 맞는 기능적 요소의 사용 등은 모어화자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의 메일 쓰기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된다.

7.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초적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특정한 요

청 상황을 설정한 태스크에 의해 한국어 모어화자가 작성한 메일을 수집하였

다. 그리고 메일에서 볼 수 있는 각 전개틀에서의 기능적 요소의 사용 양상 

및 문장 안에서의 어휘에 대해 기술하였다. 사용된 어휘를 등급별로 보면 그 

대부분이 초급에서 중급에서 학습하는 어휘였다. 친소 관계를 포함하지 않은 

상하 관계로 말한다면, 지도 교수에게 추천서 집필의 요청을 하는 행위 자체

는 신경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메일의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는 평

이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운

영에는 상황에 맞는 기능적 요소가 수반하여 특정한 공기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의 협조자는 30명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크지 않지만 본 

연구로 대학생(대학원생)이 쓰는 메일에 관한 실제의 일부를 묘사했다고 생각

된다. 앞으로 모어화자의 데이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데이터와 비교

함으로써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어휘나 표현이 더 확실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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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라오서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駱舵祥子는 10여 종의 외국어로 번역될 

만큼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작품이다. 소설 駱舵祥子는 1920년대 말 

베이징 하층 시민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인력거를 끄는 샹즈(祥子)의 비참한 

생활을 그림으로써 그때 당시 중국 사회의 잔혹한 수탈과 참상을 절실히 보

여 주고 있다. 따라서 소설 속에는 중국 특유의 사회 상을 보여주는 어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중국 본토의 사회, 역

사, 문화, 언어 등을 보여주는 특유의 요소로 외국어 번역에 있어 가장 어려

 * Gao Hongji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handong University)

 ** Yang Qiqi (Second author, Postgradu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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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번역에 있어 문화적 

요소의 번역은 번역본의 질 향상과 번역본 독자의 원천 텍스트의 문화적 요

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1은 프랑스 학자Dan Sperber와 영국 학자 

Deirdre Wilson이 1986년에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

서 화자는 청자에게 최소 처리 노력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청자가 속한 인지적 환경의 측면에서 가장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제

공한다고 주장하였다(Sperber & Wilson 1986). 1991년에 Gutt가 처음으로 

관련성 이론을 번역 영역에 도입하게 되면서 인지적 모형 번역 연구가 시작

되었다. Gutt(1992)에서는 번역의 목적을 저자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여겼으며,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는 ‘관련성’에 근거하여 원천 텍스트의 내용

과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성 원리에 따라 원천 텍스트를 외

국어로 옮김으로써 독자들이 불필요한 처리 노력이 없이 적은 노력으로 원

천 텍스트 저자의 의도를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언

어문화집단에 소속된 언어 사용자들은 동일한 공유인지환경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인 메시지 이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문화집단에 속한 메시지 생산자와 수신자는 공유인지환경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한 문화 특수성 때문에 이해 용이성에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문화 특수성을 띈 메시지는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되

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문화 특수성을 띈 문화적 요소 번역에 있어 

원천 언어의 인지 맥락과 번역 언어의 인지 맥락의 최대한의 관련성을 모색

하여 수신자가 원 메시지 생산자가 의도한 의미를 최소의 노력으로 추론해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천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의 기능적 등가를 실현시

켜야 한다.

소설 駱舵祥子의 번역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내 연구는 주로 駱
舵祥子의 영어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王貴齡(2010), 王海
 1 ‘Relevance Theory’는 ‘적합성 이론’, ‘적절성 이론’, ‘연관성 이론’, ‘관계성 이론’ 등으로 번역

되어 쓰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성 이론’이라 칭하고자 한다.



駱舵祥子 한역(韩译)본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 번역 연구  129

燕(2011), 謝菲(2016)은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駱舵祥子에 나오는 문화

적 요소의 영어 번역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王貴齡(2010)은 번역자가 원천 

텍스트의 의미를 번역 텍스트 독자에게 더욱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높은 

관련성을 실현하고자 의역의 번역 방법을 많이 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

한 원인으로 원천 텍스트 문화적 요소의 중국 문화 특색이 소실되었다고 지

적했다. 이에 반해 王海燕(2011)과 謝菲(2016)에서는 번역자의 번역 처리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화적 요소를 번역할 때 독자들의 인지적 배

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 방법을 택했

다고 주장했다. 駱舵祥子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연구로 滿秀娥(2018)이 

있는데 정필과 류성준의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문화 유실을 초래한 오역

에 대해 지적하면서 오역의 원인을 밝혔다. 한국에서의 연구로는 劉靜(2014)

와 김혜림(2017)이 있다. 劉靜(2014)는 駱舵祥子의 한국어 번역본에 나오

는 범위부사를 중심으로 중한 범위부사의 통사 구조와 의미 측면에서의 차

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했다. 김혜림(2017)에서는 한국어 번역본 2종을 비교

하여 인물 변화에 따른 서술어 번역 변환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駱舵祥
子에 중국 특유의 문화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요소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저서 십여 권의 번역 경험이 있고, 중국 소설 여러 권을 

공동으로 번역·출판한 심규호, 유소영2의 한국어 번역본 낙타샹즈에 나

오는 문화적 요소의 한국어 번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성 이론 관점에

서 중국어 원문과 번역문의 관련성 및 인지적 효과를 대조함으로써 번역 양

상을 살펴보고 문화적 요소의 효과적인 번역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번역자 심규호는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언어통상학과 교수로, 역서로는 덩샤오핑 평전(공역), 

한무제 평전, 개구리, 마교사전 등 십 여 권이 있고, 번역자 유소영은 제주대학교 통

역대학원에서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역서로는 이중톈, 정치를 말하다, 마교사

전, 개구리 등 십여 권이 있으며, 공동으로 수준 높은 중국 문학 작품 번역서를 여러 권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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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요소의 번역 양상

번역본 駱舵祥子에는 언어문화와 관련한 문화적 요소 표현들이 특히 많

다. 본고에서는 언어문화와 관련한 어휘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인명·호

칭과 지명, 관용구, 성어, 헐후어, 방언, 비속어 등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2.1. 인명·호칭과 지명

번역본 낙타샹즈의 번역자는 일러두기 부분에서 ‘인명은 중국어 발음을, 

지명은 한문의 독음을 따랐다’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인명과 지

명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
祥子 - 샹즈祥子 虎妞 – 후니우虎妞
小文 – 샤우원小文 王六 - 왕류王六

(2)
刘四爷 – 류쓰예劉四爺 张妈 - 장마張媽(장씨 아줌마)

高妈 – 까오마高媽 秦妈 – 친마秦媽

(1)은 인명의 경우이고 (2)는 성씨에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붙은 호칭의 

경우이다. 번역본에서는 이 두 가지 부류를 모두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는 

이국화 전략을 따랐고 처음 나타날 경우, 뒤에 작은 글자로 한자를 같이 제

시하였다. (1)에 제시된 인명의 예는 고유명사이므로 중국어 발음으로 제시

하는 번역 방법이 적절하다. (2)의 예들은 성씨에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성씨는 한국어 독자의 인지 세계에도 똑같이 저장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이고, 신분을 나타내는 어휘도 한국어에 똑같이 쓰이거나 또는 

비슷하게 쓰이는 명사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번역자는 관련성을 고려하

지 않고 중국어 발음대로 번역하여 제시하였다. ‘张妈’의 경우, 처음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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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만 ‘장마張媽(장씨 아줌마)’와 같이 뒤에 ‘장씨 아줌마’라고 의미 해석을 

덧붙이고, 그 이후에 나타날 경우에는 ‘장마’라고만 제시하였고, ‘高妈’, ‘秦妈’

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경우에도 ‘아줌마’라는 해석을 붙이지 않고 

발음대로 제시함으로써 번역에 있어 일관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妈’는 구시

대 중국에서 ‘중년, 노년의 여종’을 가리키는 말로 한국어의 ‘행랑어멈’과 의

미가 비슷하여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번역본에서는 그 관련성을 전

혀 고려하지 않고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번역은 중국어 발음

에 익숙하지 않고 중국어를 모르는 TT 독자들의 이해에 장애가 되는 번역이

므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刘四爷 – 류씨 어른 张妈 – 장씨 어멈 高妈 – 고씨 어멈 秦妈 – 진씨 어멈

중국과 한국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고 오래 전부터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문화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성씨는 중국어, 한국어 화자들에게 모두 익숙한 

부분이고, 신분을 나타내는 어휘도 관련성을 갖는 것이 많다. (3)에서처럼 

관련성 원리에 따라 번역문을 제시하면 최적의 관련성을 실현할 수 있으므

로 최대한의 인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TT 독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장마’, ‘까오마’, ‘친마’ 등 발음으로 인해 이를 인명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그 

신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앞부분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가리키는 대상을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지명 번역의 경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4) 玉泉山 - 옥천산玉泉山 万寿山 - 만수산萬壽山 颐和园 - 이화원頤和園
(5) 东交民巷 - 동교민항東交民巷(당시 중국 주재 대사관이 밀집한 지역)

银号 - 은호銀號(당시 개인이 운영하던 금용업 점포)

八大胡同 - ‘팔대골목’八大胡同(정양문正陽門 밖 서주시구西珠市口 서북 일대

의 홍등가 골목을 말한다)3

 3 ‘八大胡同’의 경우‘八大’는 한문 독음을 따라 ‘팔대’로 번역하였고 ‘胡同’은 의미에 따라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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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孔庙 – 공자 사당

(7) 瑞蚨祥 - 루이푸샹瑞蚨祥(당시 북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단 포목점 이름) 

鸿记 - 홍지鴻記(당시 북평에서 가장 큰 차를 파는 가게 이름)

(4)에 제시한 지명은 정원, 왕족의 저택, 산(山)의 명칭으로, 한문의 독음

을 따라 번역한 예이다. 한국어에도 이와 같은 한문 지명이 많으므로 한문 

지명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러한 지명 번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

해 (5)에 제시한 지명은 중국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한문 독음만으로는 관련

성이 부족하여 TT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이다. 역자는 이와 같이 TT 

독자들이 이해 불가능한 경우, 이해 용이성을 고려하여 한문 독음 뒤에 장소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충함으로써 관련성을 실현하여 성공적인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6)은 한국어에도 존재하는 대응 어휘로 의미역

을 함으로 최적의 관련성을 실현한 예이다. 이로부터 지명 번역에서는 자국

화 번역 전략을 택했으며, 한자 제시, 보충 설명, 의미역 등 방식으로 최적의 

관련성을 모색함으로 기능적 등가를 실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의 

예들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고 뒤에 설명을 보충한 경우이다. 중국어 발

음 뒤에 보충 설명을 함으로 관련성을 모색하였지만 몇 개 지명에만 한해서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한 것은 기타 지명 번역과의 일관성이 떨어짐과 동시

에 TT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발음 제시는 오히려 이해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굳이 이국화 전략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 (7)의 경우도 (5)에 제

시한 예들처럼 한문 독음 뒤에 설명을 추가하는 번역이 바람직하다. 

2.2. 관용구

관용구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통용되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관용구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

도록 한다.

한국어 어휘 ‘골목’으로 의미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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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可是事情是事情, 我不图点什么, 难道我一家子喝西北风?

하지만 일은 일, 내가 그냥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손가락만 빨 것 아냐? 

   나. 你是了味啦, 叫我一个人背黑锅。

당신만 재미보고 나는 혼자서 남의 죄를 뒤집어쓰란 말이야? 

(9) 那么, 清官难断家务事, 有机会便溜了吧。

제아무리 명관이라고 해도 집안일은 판가름하기 힘들다고 했으니, 기회 있을

때 얼른 사라져버리자.

(8가)의 ‘喝西北风’의 축자적 의미는 ‘북서풍을 마시다’이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번역본에서는 ‘굶음’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대

응 관용구 ‘손가락만 빨다’로 번역함으로써 ST와 TT 독자 사이의 인지 맥락

의 관련성을 실현하여 ST 독자들과 동일한 기능적 등가를 실현하였다. (8나)

의 ‘背黑锅’의 축자적 의미는 ‘검은 솥을 등에 지다’이지만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다’의 내포의를 갖는다. 번역본에서는 ‘背黑锅’의 내포의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풀이함으로써 ST와 TT 독자 사이의 인지 맥락의 관련성을 실현하

였다.

(9)의 ‘清官难断家务事’의 축자적 의미는 ‘명관도 집안일은 판가름하기 어

렵다’이지만 ‘집안일은 남이 상관하기 어렵다’는 내포의를 갖는다. 번역본에

서는 축자적 의미로 풀이하였는데 앞뒤 맥락으로 볼 때, 대판 싸우고 있는 

후니우와 후니우 아버지 옆에 있던 인력거꾼들과 마작을 하던 사람들이 말

참견하기 곤란한 상황을 서술할 때 쓰인 말이다. 그러므로 ‘남의 집안일은 

상관하기 힘들다 했으니’라고 내포의로 풀이하여 최적의 관련성을 확보하는 

것이 TT 독자들이 ST 문맥적 의미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

다. 

위의 분석을 통해 관용구의 번역은 자국화 전략을 중심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고, 대응하는 한국어 관용구 또는 중국어 관용구의 내포의를 풀이하

는 방식으로 관련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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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어(成語)

駱舵祥子에 나오는 성어는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로 나눌 수 있다. 사자

성어는 한자 네 자로 이루어지고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는 말이고, 고사성

어는 옛 이야기에서 유래되어 생긴 말로 유구한 중화 문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성어는 중국의 역사와 고전, 시가 등에서 나온 말이 대부분이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역사적, 문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구체적

인 예를 들어 성어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0) 가. 他没话可说, 只能立在那里, 等个水落石出。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결말이 날 때까지 기다릴 뿐.

    나. 他不肯将计就计的为自己造成虚假的名誉。

상대의 전략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명예를 날조하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다. 既不能和她一刀两断, 吵架是没意思的。

그녀와 칼같이 담판을 지을 수 없으니 싸움도 의미가 없었다.

(10)의 예문에 나오는 ‘수락석출’, ‘장계취계’, ‘일도양단’은 한국 문헌에서

도 쓰이는 사자성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성어가 아니므로 번역

본에서는 사자성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자성어의 의미를 풀이하는 방

법으로 의미역을 함으로써 그 관련성을 모색하여 TT 독자들이 문맥적 정보

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을 찾거나 하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다)는 비록 의미역을 하였으나 ‘일도양단’은 중국어에서 

‘사람 사이에 단호하게 관계를 끊다’의 의미이므로 ‘담판을 짓다’로 번역하게 

되면 ST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

녀와의 관계를 단칼에 자를 수 없으니’로 번역하여 TT 독자들이 문맥적 정보

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가. 关于战争的, 正是因为根本没有正确消息, 谣言反倒能立竿见影。

전쟁에 관한 것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대나무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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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 그 즉시 그림자가 지듯 효과가 나타났다. 

    나. 老头子没有主意, 咱们再慢慢的吹风儿, 顶好吧我给了你, 本来是干儿子, 

再做女婿, 反正差不很多; 顺水推舟, 省得大家出丑。

노인네가 어쩔 수 없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천천히 귀띔을 해주면 

돼. 나를 당신에게 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구. 본래 양아들인 걸 사위로 

삼는 셈이니, 별 차이도 없지 뭘. 물결 따라 배를 저어가듯 한다면 체면 

잃는 것도 덜하겠지. 

    다. “好, 你豪横! 都得随着你了! 我这一宝押错了地方。嫁鸡随鸡, 什么也甭说
了。给你一百块钱, 你买车拉吧! ”

“그래, 좋아. 당신은 의지가 강하니까!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해! 이번 내

기는 완전히 잘못 걸었어!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 시집을 갔으면 남편을 

따라야지 뭐. 딴 말할 필요도 없어. 당신한테 100원을 줄 테니, 인력거

를 사다가 끌라구!”

(12) 可是我们不能就这么“空城计”, 全走了哇。

그런데 집을 다 비우고 모조리 떠나버릴 수가 없었어.

(11)에 제시한 성어는 중국어에서만 쓰이는 사자성어이다. (11가)의 ‘立竿
见影’은 중국어에서 햇빛 아래 대나무를 세우면 그림자가 바로 생기듯이 어

떠한 일이 바로 효과를 보거나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11가)는 문맥상으로 

볼 때, 전쟁에 관하여서는 정확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소문은 몰라도 

전쟁에 관한 뜬소문만은 즉시 현실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번역본에서 

‘谣言反倒能立竿见影’을 ‘대나무를 세우면 그 즉시 그림자가 지듯 효과가 나

타났다’로 번역하였는데 ‘소문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표현도 어색할 뿐더러 

뜬소문이 현실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는 문맥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나무를 세우면 그 즉시 그림자가 지듯’이란 표현은 한국어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축자적 의미를 생략하고 사자성어의 

의미를 풀이하여 번역함으로 TT 독자들이 불필요한 노력이 없이 ST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러므로 (11가)는 ‘전쟁에 관하여 정확한 소식은 없었고 뜬소문이 오히려 현

실로 나타났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나)에 나오는 ‘顺水推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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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자적 의미는 ‘물결 따라 배를 밀다’의 의미로 ‘어떤 추세나 방식을 따라 말

을 하거나 일을 처리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번역문에서 제시한 축자

적 의미 번역 방식은 TT 독자들이 스스로 축자적 의미를 보고 내포의를 유

추하도록 만드는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축자적 의미를 통해 내포적 의

미를 어느 정도 유추해 낼 수 있겠으나, TT 독자들이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정확한 의무 유추가 

가능하므로 관련성 원리에 부합하는 번역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을 벌인 김

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도 덜 창피하지.’라고 

직접 내포의를 번역하는 것이 TT 독자들이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인 번역이 되겠다. (11다)에 나오는 ‘嫁鸡随鸡’의 축자적 의미는 ‘닭에

게 시집가면 닭을 따라야 한다’로, 그 내포의는 ‘여자가 어떠한 남편을 만나

든 시집을 갔으면 끝까지 남편을 따라야 함’을 나타낸다. 번역본에서는 TT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성 원리에 따른 내포의 번역을 시도하

였다. 그러나 중국어 ‘嫁鸡随鸡’에 담겨진 ‘남편의 형편이 나빠도 시집을 갔으

면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결여되어 있어 원문의 문맥적 효과를 제대

로 전달하지 못했다. ‘시집을 갔으면 좋든 나쁘든 끝까지 남편을 따라야 하

는 법이니.’로 번역하는 것이 TT 독자들이 문맥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더욱 적합한 번역이 되겠다. (12)는 고씨 어멈이 형사가 잡으로 올까 봐 

두려워 사모님과 도련님을 보내고 나서 집을 비울 수 없으니까 자신이 남아

서 책임지겠다고 말한 내용이다. 번역문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 

‘空城计’의 출처와 배경을 제시하지 않고 고사성어가 나타내는 비유적 의미

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은 TT 독자들이 불필요한 정보 처리 

과정이 없이 문맥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련성을 실현한 

것이다.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는 한 민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TT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련성을 도모하려면 축자적 의

미를 제시하기보다는 성어가 나타내는 비유적 의미를 직접 제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번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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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헐후어(歇後語)

헐후어는 중국 대중들이 예전부터 사용해온 중국 특유의 언어 형식으로 

해학적이고 형상적인 특징을 갖는다. 헐후어는 앞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수수께끼 문제처럼 뒷부분의 내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뒷부

분은 수수께끼의 답안처럼 앞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대화 속에 

나타나는 헐후어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13) 가. 有急等用錢的, 有願意借出去的, 周瑜打黄盖, 愿打愿挨! 

급히 돈을 쓰려는 사람에게 자원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거야말로 

주유周瑜가 황개黃蓋를 때리는 것처럼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 모두 

서로 원하는 일 아니겠는가!

    나. “你可倒好, 肉包子打狗, 一去不回头啊.”

좋으신가봐! 고기만두로 개를 때리면 줄행랑을 놓고 돌아오지 않는다더

니 한 번 나가서는 아예 소식을 끊으셨구만!

(13가)는 ‘쌍방이 모두 원하여 함’을 나타내는 헐후어의 내포적 의미를 정

확하게 파악하여 앞부분은 직역을 하고, 뒷부분 ‘愿打愿挨’는 나타내고자 하

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번역함으로써 중국어 헐후어의 특징을 살리

는 한편 헐후어의 비유적 의미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최적의 관련성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번역은 헐후어의 내포의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최적의 

관련성을 유지하였으며 기능적 등가를 실현하였다. (13나)도 마찬가지로 앞

부분은 직역, 뒷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역을 한 예4이다.

(14) “你真行! 小胡同赶猪——直来直去”, 也好!

정말 가상하구려! 골목길에서 돼지 몰듯 똑바로 왔다가 똑바로 가니, 참, 그

것도 좋긴 좋네!

 4 ‘강아지에게 고기만두를 던지면 강아지가 고기만두를 물고 줄행랑을 놓고……’로 번역하면 

중국어 헐후어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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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는 ‘말이나 일을 빙빙 돌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함’을 나타내는 헐후어

를 앞부분은 직역을 하고 뒷부분도 직역을 한 예로, 뒷부분 ‘直来直去’가 나

타내는 문맥적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였다. 문맥상으로 보면 고씨 

어멈이 샹즈에게 이자놀이를 권했는데 샹즈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인력거를 

장만하고 싶으면 사람을 모아 계를 만들라고 제안한다. 샹즈가 또 아무런 반

응을 보이지 않자 고씨 어멈은 샹즈의 솔직하고 고지식함에 이 말을 하게 

된다. ‘똑바로 왔다가 똑바로 가니’로 직역을 하게 되면 앞뒤 문맥의 의미와 

맞지 않으므로 TT 독자들이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

로 헐후어의 뒷부분을 직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만 하니’라고 의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방언

駱舵祥子의 작가 라오서는 북경 소설의 기반을 닦은 대표 작가이다. 소

설 駱舵祥子는 북경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작품 속에 북경 방언이 많이 

나온다. 북경 방언은 강한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말하는 이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배경을 보여준다. 방언 번역은 소설 번역의 하나의 난점이기

도 하다. 방언을 관련성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방언에 대한 번역

자의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방언의 번역 양

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5) 가. 有的时候他看别人喝酒吃烟跑土窑子, 几乎感到一点羡慕。

때로 다른 인력거꾼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후진 창녀촌을 드

나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 像他那个岁数的小伙子们, 即使有人管着, 哪个不偷偷地跑“白房子”? 

(白房子: 最下等妓院。)- 원문 각주

그 또래 나이의 젊은이들 치고 잔소리를 들어가며 몰래 ‘바이팡즈白房子

(싸구려 매음굴)’를 드나들지 않는 이가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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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土窑子’와 ‘白房子’는 모두 ‘최하등 창녀촌’을 가리키는 방언 어휘이

다. (15가)는 방언 어휘의 의미를 한국어로 풀이하여 번역한 예로 TT 독자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다. 그러나 (15나)는 중국어 발음을 제시하고 

뒤에 방언 어휘의 의미를 괄호로 보충 제시하였다. 같은 의미를 갖는 두 어

휘에 대한 번역 양상을 달리하여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15나)의 번

역은 중국어를 모르는 한국어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 받는 데 오

히려 장애가 되므로, (15가)에서처럼 ‘후진 창녀촌’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16) 가. 在巡警眼中, 祥子是头等的“刺儿头”……

순경의 눈에 샹즈는 가장 다루기 힘든 골칫덩어리였다.

    나. 好, 我跟太太横打了鼻梁, 我说太太走吧, 我看着。

그래서 사모님께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지킬 테니 어서 가시라고 했어.

(16가)의 ‘刺儿头’는 ‘선인장과 비슷한 가시 돋힌 존재’를 말하는데 북경 방

언에서는 ‘남을 자주 괴롭히거나 또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가리킨다. 번

역본에서는 한국어 어휘에서 ‘刺儿头’의 의미에 가장 접근하는 어휘 ‘골칫덩

어리’에 ‘다루기 힘든’이란 관형어를 보충하여 번역함으로써 ST 저자가 전달

하고자 하는 문맥적 의미를 TT 독자들이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16나)의 ‘横打了鼻梁’의 축자적 의미는 ‘콧대를 가로 때리다’로 ‘보증하다’

의 의미를 나타낸다. 번역본에서는 방언의 의미를 TT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로 번역함으로써 관련성 원리에 맞게 번역하였다.

기타 방언 어휘도 마찬가지로 방언이 나타내는 의미를 TT 독자들의 인지 

맥락에 알맞은 의미로 번역함으로써 문화적 간극을 없애고 관련성 원리를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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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속어

비속어는 상대를 경멸하거나 얕잡아 말하는, 상스럽고 거친 말을 가리킨

다. 소설 駱舵祥子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하층민의 삶을 묘사한 작품으로 

비속어가 자주 나온다. 비속어는 암시적인 의미가 풍부하므로 번역에 특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비속어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

도록 한다.

(17) 等把本钱都吃进去, 再去拉车, 还不是脱了裤子放屁, 白白赔上五块钱?

본전 다 까먹고 다시 인력거를 끌면 그야말로 쓸데없이 바지 벗고 방귀뀐 

꼴이 아닌가. 멀쩡하게 그냥 5원을 버리는 일이다. 

(17)의 비속어 ‘脱了裤子放屁’는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짓을 했

을 때 풍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번역자는 축자적 의미 앞에 ‘쓸데없이’라

는 부사어를 추가함으로써 비속어의 풍자적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TT 독자들은 이러한 번역을 통해 비속어의 의미를 쉽게 유추해낼 수 있으므

로 최적의 관련성을 유지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비속어의 번역은 대체로 

의미역 또는 직역에 의미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18)에

서처럼 비속어의 암시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관련성 원리에 부합

하지 않는 번역도 존재한다.

(18) “当王八的吃俩炒肉! ” 他不能忍受, 可到了时候还许非此不可。

철면피 개자식이어야 볶은 고기를 먹는다! 그는 이런 욕을 먹으리라는 사실

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18)의 ‘当王八的吃俩炒肉’은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

리고 여자에게 의지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철면피하고 탐욕스러운 남성을 

가리킨다. 한국어 번역에서 ‘王八蛋’을 TT 독자의 인지 세계에 저장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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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철면피 개자식’으로 번역함으로써 최적의 관련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비속어 전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철면피 개자식이어야 볶은 고

기를 먹는다!’라고 뒷부분을 직역한 것은 TT 독자들의 문맥적 이해에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직역 대신 비속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TT 독자들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관련성을 도모한 번역이어야 한다. ‘여자 등 쳐먹고 사는 철

면피한 개자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샹즈의 처지와 모순된 내면세계를 더

욱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번역이 되겠다.

3. 맺음말

본고는 駱舵祥子의 번역본 낙타샹즈에 나오는 언어 문화적 요소인 인

명·호칭과 지명, 관용구, 성어, 헐후어, 방언, 비속어 등을 대상으로 관련성 

이론을 바탕으로 번역 양상을 살피고 소설에 나타나는 문화 요소 번역에 관

련성 이론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고유명사인 인명은 이국화 전략에 따라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는 번역이 

적합하나, 성씨에 신분을 나타내는 어휘가 결합된 호칭의 경우는 자국화 전

략에 따라 성씨는 한자음, 신분을 나타내는 어휘는 한국어에서 관련성을 찾

아 대응하는 어휘로 제시해야 한다. 지명의 경우, 100년 전 중국 북경의 사

회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기보다는 자국화 전략

에 따라 한문 독음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한문 독음만으로 TT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뒤에 해석을 추가해야 한다. 중한 문화의 유사성

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응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대응 어휘를 제시해야 한다. 

관용구 번역은 우선 중국어 관용구의 의미와 최대한의 등가를 이룰 수 있

는 한국어 관용구가 존재할 경우, 자국적 전략에 따라 한국어 관용구로 제시

함으로써 관련성을 도모하여 ST 독자가 얻을 수 있는 동일한 문맥적 효과를 

TT 독자들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번역이어야 한다. 한국어에 대응하는 관

용구가 없을 시, 관용구의 비유적 의미를 한국어로 의미역을 해야 한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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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의 축자적 의미 제시는 TT 독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어 번역에 있어 만일 한국어에서도 동형동의로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인 

경우에는 한문 독음에 따른 번역이 최적의 관련성을 도모한 효율적인 번역

이 되겠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도 동형동의로 쓰이는 사자성어일지라도 만일 

평상시에 자주 쓰이는 성어가 아닌 경우에는 TT 독자들이 불필요한 노력이 

없이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자성어의 의미를 풀이하여 제시해

야 한다. 한국어에 쓰이지 않는 사자성어와 고사성어는 이들이 나타내는 내

포적 의미를 한국어로 의미역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축자적 의

미를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축자적 의미를 제시하게 되면 이국적 느낌

은 있으나 문화 특수성 때문에 TT 독자들의 이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헐후어 번역은 앞뒤 두 부분으로 나뉘는 헐후어의 특징을 살려 앞부분은 

직역을 하고 뒷부분은 TT 독자가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에 따른 의미를 한국어로 의미역을 하는 것이 좋다. 

방언 번역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방언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

는 것이다. 그 다음 방언 어휘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의미역을 해야 한다. 

물론, 방언 표현의 의미에 대응하는 한국어 방언, 관용 표현이 있으면 의미

를 해석하는 방법보다 한국어 방언 또는 관용 표현으로 번역하여 방언이 갖

는 언어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좋다. 

비속어 번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방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속어가 갖

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속어의 축자적 의미가 한국

어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으면 축자적 의미에 맥락적 의미를 보충하는 방

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축자적 의미가 한국어에서 관련성을 찾기 힘

든 경우에는 비속어가 나타내는 맥락적 의미를 한국어로 풀이하여 의미역을 

하는 것이 좋다.

문화적 요소 번역에 있어 번역자는 TT 독자의 인지 세계를 파악하고 번역

함으로써 TT 독자가 번역문과 자신의 인지 세계 사이에서 최적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번역할 때 어떠한 번역 방법을 채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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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우선 TT 독자의 인지 세계와의 관련성을 우선 고려

하고 나서 번역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駱舵祥子에는 본고에서 다룬 언어

와 관련한 문화적 요소 외에도 역사, 사회 등과 관련한 문화적 요소 표현들

이 많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적 요소 번역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여 이루어지

기를 바라며 본고의 논의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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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민의 식생활발전에서 
민족발효음식이 논 역할에 대하여

Role Played by Fermented National Foods 
in Developing Our People’s Dietary Life

공명성*5

조선사회과학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고유한 민족적인 식생활풍습을 

이루어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식생활풍습 가운데는 좋은것들이 많습니다.≫
(김정일 전집 제3권: 70)

민족발효음식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고유한 식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

시켜오던 오랜 력사적행정에서 이룩한 특색있는 음식문화적재부의 하나이

다. 민족발효음식은 그 가공방법이 독특하고 영양가가 많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식생활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켜준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식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것으로 되고있다.

발효음식은 한마디로 말하여 음식재료를 발효시켜 만든 음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발효음식은 미생물 또는 그것이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하

여 낟알이나 과일, 남새, 물고기 등 여러가지 음식재료를 띄우거나 삭혀서 

일정한 기간 저장하여 맛을 들인 음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인간은 오랜 식생활과정에 발효원리를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음식

 * Kong Myong So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146  국제고려학 18호

물가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가지 발효음식을 만들어먹게 되였다.

발효음식은 자체의 독특한 가공원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것으로 하여 

다른 음식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발효음식의 특징은 우선 미생물을 리용한 발효가공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또한 다른 음식에 비해 제조기일이 상당히 오래고 위생학적요구가 

높으며 본래의 음식재료맛과는 전혀 다른 맛을 낸다는것이며 이와 함께 본

래의 음식재료에 없던 여러가지 새로운 영양물질이 생겨난다는것이다.

발효음식은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주

요한 자리를 차지하여왔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적조건에 맞게 매우 이른 시기부터 

농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오는 과정에 낟알과 남새, 물고기와 같이 우리 나

라에 흔한 음식재료를 가지고 자기의 구미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발효음

식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여왔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민족발효음식들은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을 보다 다

양하고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장, 김치, 젓

갈 등은 우리 나라 부식물에서 주되는 부식물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에 의하여 마련된 발효음식은 오랜 력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고유한 민족음식으로 고착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우리 

나라 식생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 인민의 식생활 발전에서 발효음식은 우선 부식물에서 가장 기본적이

면서도 기초적인 역할을 하였다.

발효음식은 우리 나라 민족부식물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다.

부식물은 주식물의 맛과 음식물의 소화흡수, 주식물에 없는 필요한 영양

소들을 보충하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정상적인 활동과 건강을 보장해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조건과 해당 지역의 자연

지리적조건의 차이로 하여 부식물을 섭취하는데서 일정한 제한을 받았으므

로 여러가지 부식물을 다 보장할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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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한두가지 부식물을 가지고도 다른 여러가지 부식

물의 영양분을 대신할수 있는, 일상적으로 먹으면서도 주되는 부식물로 될

수 있는 음식을 탐구하게 되였다.

한두가지 음식이 부식물에서 기본을 이루자면 그러한 음식을 만들수 있는 

재료가 풍부해야 하고 이와 함께 거기에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충분히 함유

되여있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장, 김치, 젓갈, 식초와 같은 발효음식은 그 기본재

료인 콩, 남새, 물고기, 낟알 등이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쉽게 얻을수 있

는 음식감일뿐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들이 풍

부하게 들어있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장, 김치, 젓갈, 식초

가 부식물가운데서도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였으며 이러한 식생활관습

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되고 관습화되는 과정에 이러한 발효음식은 우리 

나라 민족음식구성에서 기본부식물로 되게 되였다. 

장, 김치, 젓갈, 식초가 기본부식물이라는것은 우리 나라 민족음식상차림

풍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 민족음식상(반상)차림에는 3첩, 5첩, 7첩, 9첩 등 일정한 격식에 

따라 상을 차리는 풍습이 있었다. 첩이란 뚜껑을 덮은 반찬그릇을 가리키는

데 그릇에 담은 부식물의 가지수에 따라 달리 불렀다. 세가지 음식이 올랐을 

때에는 3첩반상, 다섯가지 음식이면 5첩반상, 일곱가지면 7첩반상, 아홉가지

면 9첩반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부식물가운데서 장, 김치는 첩수에 포함되

지 않았고 젓갈과 식혜(5첩이상)류는 여러개가 놓여도 음식상에서 반드시 

곁들여 내는 음식이였으므로 한첩으로 여겼다. 

이러한 상차림풍습은 일상음식상차림에서는 물론 제상, 주안상(교배상) 

등의 의례상차림, 수라상과 같은 궁중상차림에서도 같았다. 이러한 사실은 

발효음식들인 장, 김치, 젓갈, 식혜가 민족음식상차림에서 빠져서는 안될 부

식물로 되여있었다는것과 그것들이 부식물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식물

들이였다는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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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음식은 우리 나라 민족부식물가공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음식재료는 일반적으로 자체의 고유한 맛과 색, 모양새를 가지며 일정한 

영양성분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것은 음식물조리과정에 변형되거나 파괴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류는 음식조리가공기술을 부단히 개선하는것

과 함께 여러가지 조미료와 향신료를 개발하여 음식물가공에 리용하여왔다. 

우리 인민의 부식물가공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것은 간장, 된장, 소

금, 기름, 식초 등을 들수 있는데 이가운데서도 우리 인민은 장을 제일가는 

기초식품의 하나로 삼아왔다.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장이 기초식료품으로 될수 있은것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장이 주요한 조미료의 하나로, 조선음식맛의 기본으로 되여온데 

있다. 

장은 만들 때에 소금을 두어 숙성시켰기때문에 소금대용으로도 손색이 없

는 조미료의 하나이다. 장은 또한 소금으로서는 해결할수 없는 음식의 색과 

맛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한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만을 내지만 장은 숙성과

정에 검붉은 색과 구수한 감칠맛을 내게 된다. 이러한 장을 음식을 가공할 

때 두게 되면 음식의 간은 물론이고 색도 더 좋아지고 구수한 냄새와 단맛이 

나므로 사람들의 시각과 후각을 자극하여 식욕을 한층더 돋구어준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들은 음식을 만들거나 가공할 때 소금보다도 간장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거나 된장을 두고 부글부글 끓여먹기를 좋아하였고 음식을 

하나 먹어도 초장이나 고추장, 된장에 찍어먹거나 발라먹기를 좋아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마늘, 쑥갓, 풋고추, 오이 등 여러가지 남새를 된장이나 고

추장에 찍어먹거나 절여 각종 장절임을 만들어먹기를 좋아하였다. 여름철에 

생신한 부루에 된장이나 매운 고추장을 살짝 묻히고 밥을 한술 얹은 부루쌈

을 먹는것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다. 특히 고추장

은 된장이나 간장에서는 맛볼수 없는 독특한 매운맛으로 하여 사람들의 입

맛을 돋구는 부식물로 많이 쓰인다. 따끈한 쌀밥에 고추장을 비벼먹는 맛은 

그야말로 비길데없는 고유한 맛이다. 

장이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얼마나 기초적인 자리를 차지하여왔는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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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은 우리 인민이 일상식생활에서는 물론 전쟁이나 흉년으로 다른 부식물

이 다 떨어져도 장만은 떨구지 않고 담그어먹은데서 잘 알수 있다.

1554년에 출판된 ≪구황촬요≫에는 ≪굶은 사람이 갑자기 밥을 먹거나 

더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 먼저 장을 찬물에 풀어먹이고 다음에 식은 

죽을 먹이게 하라.≫고 하여 흉년때 만들수 있는 8가지 구황장만드는 법을 

소개하고있다. 이것은 그만큼 장이 없으면 안되는것으로 되여있는 우리 인

민의 식생활을 반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기에 장에는 다른 부식물에는 

없는 ≪전국장(戰國醬)≫이라는 이름도 붙게 되였다. 전국장이라는것은 속

성장의 한 종류로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 군사를 출동시킬 때에 하루밤사

이에 쉽게 만들어 먹을수 있으므로 ≪싸움 전(戰)≫자에 ≪나라 국(國)≫자

를 써서 붙인 이름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흉년때는 물론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식료품이 장이였던것이다. 

식초 또한 장과 함께 기초적인 식품의 하나로 되여왔다.

이러한 사실은 식초가 우리 나라 특유의 양념장을 만드는데 주요하게 쓰

인데서 잘 알수 있다. 양념장은 여러가지 조미료들을 한데 섞어서 맛과 향기

를 조화시킨 장을 말한다. 

양념장은 주로 조리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을 돋구는데 많이 쓰이

였다. 음식은 모든 사람들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간을 맞출수는 없다. 그리

고 음식에 양념감을 다 넣어 조리하면 음식의 색과 질에서도 변화가 있게 

된다.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자기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그리고 음식의 

특성에 맞게 양념감을 리용하여야 한다. 식초를 리용한 양념장을 보면 초간

장, 초고추장 등을 들수 있다. 초간장은 간장과 식초를 기본재료로 하여 만

든 양념장인데 주로 튀기, 전, 산적, 순대, 구이, 쌈, 찜 등에 곁들인다. 초고

추장은 고추장과 식초를 기본재료로 만든 양념장인데 주로 물고기를 가지고 

만든 음식 특히는 물고기회에 많이 썼다. 초간장은 전, 구이, 튀기 등에 쓴

다.

이로부터 식초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장 다음가는 주요한 

조미료로 쓰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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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18세기말에 편찬된 ≪증보산림경제≫의 기록에는 ≪초는 장 다음

이다. 맛을 돕는데 심히 많아 집집마다 가장 빠질수 없다. 한번 만들면 오래

가니 소비를 더는데 적지 않다.≫라고 하여 수십가지의 식초제조법을 소개

하면서 매 가정마다 맛있고 질좋은 식초를 만들어 구비할것을 강조하였던것

이다.

이렇듯 우리 인민은 식초가 비록 식생활에서 적은 량으로 쓰이지만 장 못

지 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으로 하여 식초를 만들 때에 언제나 좋은 

날을 택하고 부정을 멀리하였으며 가정성원들의 구미에 맞게 질좋은 식초를 

만들기에 힘썼다. 이러한 풍습은 비록 속신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음식

을 하나 만들어도 온갖 지혜와 정성을 기울여온 우리 녀성들의 슬기와 재능

이 깃들어있다.

이와 같이 발효음식은 언제나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

장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인민의 식생활발전에서 발효음식은 다음으로 그 맛이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구미와 기호를 형성하는데서 주요한 역할을 한것이다.

발효음식은 다른 음식들과는 달리 독특한 발효가공법으로 만든것으로 하

여 특이한 맛을 가진다.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발효음식의 맛은 감칠

맛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곧 아미노산맛으로써 다른 음식은 물론 다른 

나라 음식과도 구별되는 특성이라고도 할수 있다. 

민족적구미와 기호의 형성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해당 민족음식의 

맛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감칠맛은 우리 민족음식의 산뜻하고 향기로

운 맛, 생큼하고 달큰한 맛, 시원하고 상쾌한 맛, 구수하고 고소한 맛과 함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이룬다. 바로 이 감칠맛은 발효음식에서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발효음식이 감칠맛을 띠게 되는것은 발효음식재료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미생물에 작용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때문이다. 발효음식들인 장, 

김치, 젓갈, 식혜를 볼 때 콩이나 물고기 등 단백질원료를 주재료로 한 간장

이나 된장, 젓갈, 식혜는 말할것도 없고 김치 또한 물고기나 젓갈품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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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것으로 하여 감칠맛을 띠게 된다. 이러한 발효음식이 수천년동안 내려

오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부식물의 맛을 돋구어주는 기본양념감인 동시

에 직접 부식물로 되여 온것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음식은 감칠맛을 내게 

되였다. 

여러 발효음식가운데서도 장은 조선음식의 기초적인 맛을 이루는데서 가

장 큰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맛에는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의 5가지 맛이 있는데 

음식맛은 이 5가지 맛이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따라 산뜻하고 향기로운 맛, 

생큼하고 달콤한 맛, 구수한 맛, 감칠맛 등 여러가지 맛을 나타내게 된다. 

이가운데서도 장의 맛은 감칠맛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은 5가지 맛(5미)을 

벗어나는 제6의 맛이라고 할수 있다. 원래 사람의 혀에는 5가지 맛과 함께 

감칠맛을 알아내는 제6의 미역(혀의 맛을 느끼는 구역)을 가지고있다. 그러

나 유럽사람들이나 중근동사람들은 아직도 이 미역이 발달되여있지 못한데 

그것은 그들이 장을 먹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매개 민족의 음식은 재료와 가공방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조미료에 의해

서도 달라진다. 같은 음식재료라고 하여도 그 맛이 민족마다 다른것은 음식

가공에 쓰이는 조미료가 다른데 있다. 

우리 선조들은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간장, 된장, 고추장을 가지고 조리하

고 가공함으로써 장의 맛이 우리 음식의 기본맛으로 되게 되였다. 뿐만아니

라 장을 가지고 여러가지 조미료를 배합하여 양념장을 만들어 음식의 맛을 

특색있게 내도록 하였다. 튀기 같은 기름기있는 음식이나 소고기편육에는 

초간장이나 젓갈장을, 물고기회에는 초고추장이나 겨자장을, 소고기회에는 

참기름소금장을 곁들이는 등 양념장을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였다. 그

리하여 조선음식은 자체의 고유한 맛과 함께 얼근하고 구수한 맛, 고소하고 

향긋한 맛, 달작지근하면서도 먹을수록 더 맛있는 감칠맛을 내는것으로 하

여 입맛을 돋구고 소화와 흡수를 촉진시켜 사람들의 영양섭취와 건강에 훌

륭히 이바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장은 5가지 맛과 감칠맛의 종합체일뿐

아니라 음식물의 잡맛을 없애고 구수한 향기를 더해줌으로써 음식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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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여준다. 

장의 기본맛인 감칠맛은 곧 아미노산맛으로서 다른 음식은 물론 다른 나

라 음식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맛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장은 부식물의 맛을 

돋구어주는 기본양념감인것으로 하여 장을 가지고 조리하는 모든 음식은 다 

감칠맛과 구수한 맛을 띠게 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옷이나 살림집 등에서는 별로 다른 

불편을 못 느끼지만 음식에서만은 반드시 조선음식을 찾게 된다. 그것은 조

선음식과 다른 나라 음식맛이 다르기때문이다. 즉 사람들이 태여나서부터 

몸에 배인 맛감각이 민족에 따라 다른데 있다.

장은 같은 단백질인 고기로 만든 음식보다 느끼하지도 않고 구수하면서도 

감칠맛을 내게 된다. 우리 사람들이 순 고기국을 먹으면 몇끼 먹지 못하고 

물리게 되는것은 거기에 아미노산맛이 적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아미노산이 풍부한 장을 기초식료품으로 하는 전통

적인 식생활풍습을 이룩하고 여러가지 장을 먹어온데로부터 구수한 감칠맛

을 즐겨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장의 맛인 감칠맛은 우리 민족음식의 고유한 

맛을 이루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맛으로 굳어지게 되

였다.

이렇게 우리 인민이 오래전부터 만들어먹은 여러가지 종류의 장은 달고 

짜면서도 구수한 감칠맛을 내는 맛좋고 질좋은 양념감인 동시에 영양가높은 

부식물로서 실로 우리 민족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백가지 맛의 으뜸이라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장맛의 이러한 특성을 장의 ≪5덕≫이

라고 일러왔는데 우리 인민이 일러온 장의 ≪5덕≫을 보면 우선 어떤 음식

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화심(和心)과 다른 맛과 섞어도 제맛을 잃지 않는다는 

단심(丹心) 그리고 오래동안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는 항심(恒心), 비리고 기

름진 냄새를 제거한다는 불심(拂心),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선심(善
心) 등이다.

이로부터 장은 조선고유의 민족음식과 식생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것으

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장을 평생 먹어도 물리지 않는것은 그만큼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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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맛이 조선사람의 식성에 맞기때문이다.

장이 조선음식의 기초적인 맛을 이룬다면 김치는 음식의 뒤맛을 좋게 하

는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김치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 어느 밥상에나 또 어느때나 

빠지지 않고 오르는 부식물로 되여왔다.

김치가 그 어느 음식상에도 빠지지 않고 오르게 된 주요한 유인의 하나가 

바로 음식의 뒤맛을 좋게 하는 특성과 관련된다.

김치는 남새를 발효시켜서 만든것으로 하여 다른 발효음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쾌하고 시원하면서도 찡한 맛을 내는데 이것은 김치의 고유하면

서도 독특한 맛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김치는 음식의 뒤맛을 좋게 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김치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성분들에 의한것이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주식인 밥과 고기, 물고기, 알 등은 산성식

료품으로서 이러한 음식을 오래동안 먹게 되면 사람의 몸이 쉽게 산성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성음식에 대항되는 알카리성음식을 섭취하여 몸을 중

화시켜야 한다. 김치는 여러가지 무기원소들이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알카리

성(염기성)식료품으로 된다. 알카리성식료품인 김치를 먹게 되면 사람의 몸

이 산성화되는것을 중화시키므로 건강에 좋을뿐아니라 산성식료품인 주식에 

대한 식욕을 더욱 높여주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주식에 없는 영양가도 보충

하여준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은 일상식사때에는 말할것도 없고 기름진 고

기를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김치로 입가심을 하여 느끼한 맛을 없애군 하였

으며 맛좋은 떡이나 지짐을 먹을 때에도 김치국물을 마시는것을 좋아하였

다. 또한 시원한 김치국물에 국수를 말아먹기도 하였다. 

이렇듯 맛좋고 영양가높은 김치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봄, 여름, 가

을, 겨울 어느때를 막론하고 음식상에 반드시 올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식

물로, 일등료리로 되여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김치는 맛좋은 부식물로서만이 아니라 건강식료품으로 

인정되여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급속히 전파되고있다. 다

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 김치에 맛을 들이면 자기 나라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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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김치를 찾으며 우리 나라에 와서 배운 말가운데서 다른것은 잊어버려도 

김치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식초도 우리 음식의 맛과 우리 민족의 기호와 구미를 이루는데서 중요한 

바탕을 이루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일상식생활에서 여러가지 산나물과 남새, 물고기를 많이 먹

는 조건에서 식초를 음식조리원리에 맞게 다양하게 리용하여왔다.

우선 식초는 음식물에 신맛을 주며 음식감을 부드럽게 하는데 리용되였

다.

식초는 초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미료이므로 무엇보다도 음식에 신맛을 

내는데 주로 쓰이여왔다.

일반적으로 맛은 PH(수소이온농도의 역수의 로그값)의 변화에 따라 변하

는데 사람의 미각은 산성인것을 맛있게, 알카리성인것은 맛없게 느끼는 성

질이 있다. 특히 맛있게 느껴지는 PH값은 4～5범위이고 6이상으로 되면 점

점 맛이 나빠진다. 또 PH값이 7이상으로 되면 맛이 떨어져 먹을수 없게 된

다. 음식을 만들 때 식초를 조금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PH를 낮추어 

음식에 신맛을 주어 맛을 돋구는 작용을 리용하는데 있다(새로운 조리사 

1990: 260). 신맛은 단맛이나 짠맛에 비해 약간 낮은 농도에서도 느낄수 있

다. 그러나 지나치게 농도가 높으면 오히려 불쾌한 느낌을 준다.

우리 인민은 식초를 랭면, 랭채와 같이 주로 찬음식의 조미료로 리용하였

는데 김밥, 물고기회, 보쌈, 돼지고기찜, 불고기 같은데도 식초를 넣은 겨자

장을 썼다. 그러나 더운 료리에 쓰는 겨자장에는 식초를 넣지 않았다. 

식초는 음식에 신맛을 주는데 리용될뿐아니라 강한 산성을 띠는것으로 하

여 음식감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로부터 남새나 산나물에 식초를 

치면 그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만문해지면서 먹기 좋게 된다. 또한 식초는 

물고기뼈의 기본성분인 칼시움을 분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시가 많은 물

고기를 손질할 때 식초를 조금 두면 물고기의 잔가시가 식초와 작용하여 쉽

게 녹아 만문하게 되여 먹기 좋다. 물고기를 끓일 때 식초를 약간 넣어도 

가시가 한결 만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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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생채나 회를 만들 때 식초를 넣어 음식감이 한결 

부드러워지게 하였을뿐아니라 튀기, 전, 산적, 순대, 구이, 쌈, 찜 등 여러가

지 음식을 낼 때에도 식초를 넣어 만든 양념장을 곁들여냄으로써 음식을 씹

을 때 산뜻한 맛과 함께 부드러운 맛이 나도록 하였다. 

또한 식초는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하여 맛을 돋구는데 쓰이였다.

식초를 적당하게 치면 음식의 감칠맛을 우수하게 하고 식욕을 돋구며 음

식의 맛을 좋게 해준다. 그러나 식초가 단독으로 조미료로서 리용되는것은 

거의 없고 소금이나 간장 등 다른 조미료들과 함께 리용되는것이 많다. 그것

은 신맛도 짠맛, 단맛, 감칠맛과 조합되여야 음식의 맛의 특징을 나타낼수 

있기때문이다. 

식초의 신맛은 다른 성분들의 맛을 더 세게 또는 약하게 한다. 실례로 식

초에 적은 량의 소금을 첨가하면 신맛이 감소되고 소금에 적은 량의 산을 

첨가하면 짠맛이 더 세게 느껴진다. 당분도 식초의 맛을 강하게 한다(식료품

조미론 2001).

우리 인민은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식초의 이러한 기능을 리용하여 음식

을 만들 때 식초와 소금의 배합비률을 잘 맞추었는데 음식이 싱거울 때에는 

소금을 두기도 하였지만 좋기는 식초를 넣어 짠맛이 보다 세게 느껴지도록 

하고 음식맛을 부드럽게 하였다. 이렇게 우리 인민은 음식을 만들 때 한가지 

양념이 아니라 여러가지 양념을 같이 쓰는 조건에서 음식과 조미료, 조미료

호상간의 서로의 특성과 작용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썼다. 

우리 나라 음식의 맛의 하나가 산뜻하면서도 새콤하고 시원하면서도 상쾌

한 맛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요인의 하나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생채, 회 등 날음식을 좋아한데로부터 식초를 음식조리에 다양하게 리용하

여온데 있다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발효음식을 조미료이자 기본부식물로 하

는 전통적인 식생활풍습을 이룩하고 어려서부터 이러한 발효음식을 먹어온

데로부터 그 맛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민족적구미와 기호를 이루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식생활발전에서 발효음식은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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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영양학적균형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한것이다.

사람은 음식물을 통하여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자기

의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해나간다.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가운데서도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미량원소 등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생명체의 생명을 이룬다

면 탄수화물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에네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타민

과 미량원소는 생물체의 정상적인 생명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생물학

적활성물질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자연계에는 사람에게 극히 필요한 이러한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함

유되여있는 음식재료가 없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영양섭취는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고 로동능력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광물질, 비타민 등 영양물질들은 건강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므로 이러한 성분들이 어떤 음식에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잘 알

고 그것들을 골고루 그리고 필요한 량만큼씩 정상적으로 섭취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이 오래전부터 만들어 먹은 장, 김치, 젓갈, 식초 등 발효음식들

에는 사람의 건강과 장수, 육체적활동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 광물질, 비타

민과 같은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을뿐아니라 발효과정에 음식

재료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영양섭취에서 실제적

으로 필요한 영양물질로 분해되는것으로 하여 다른 음식에 비하여 영양가치

가 매우 높다.

우리 인민들은 일찍부터 밥에서 탄수화물 즉 열량을 얻는 한편 이 주식물

에서 얻을수 없는 아미노산 등 단백질을 장이나 젓갈에서 얻었고 김치에서 

비타민류와 철분 등 미량원소를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보장하였던것이다.

우선 장은 우리 인민의 일상식생활에서 주요한 단백질원천으로 되여왔다.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이 목축업에는 불리하므로 지난 시기 일상식

생활에까지 고기를 다량 보장한다는것은 곤난하였다. 그러나 콩은 우리 인

민이 원시시대부터 재배하여온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재료로서 어디서나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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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얻을수 있었다. 또한 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것으로 하여 쉽게 소화되며 

특히는 장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모두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여있으므로 고

기보다도 더 질좋은 단백질원천으로 되여왔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은 1년동

안 먹을 장을 한번에 만들어 장만해두고 사계절 떨구지 않고 먹었으며 이런

데로부터 장만들기를 한해의 중요하고도 큰일로 여기였다. 

이와 같이 장은 맛이 독특하고 단백질원천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더없이 귀중하고 훌륭한 조미료이면서도 부식물로 

리용되여왔다. 

김치도 영양가가 많은 다양한 재료를 자연발효시켜서 만든것으로 하여 우

리 인민의 식생활에서의 영양상균형을 보장하여왔다.

김치는 비타민이 풍부한 배추, 무우, 고추 등에 단백질이 많은 여러가지 

젓갈품, 부패세균에 대한 센 항균력을 가진 마늘, 파와 같은 양념감을 넣어

서 만들었기때문에 영양가가 매우 높다. 특히 이런 복잡한 성분들은 미생물

의 작용에 의하여 가치있는 여러가지 영양성분들로 변한다. 그러므로 김치

에는 많은 종류의 식물성 및 동물성영양성분들이 들어있다.

김치에는 무엇보다도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로부터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김치는 겨울부터 이른봄에 이르는 기간에 비타민의 중요

한 보장원천으로 되여왔다. 대부분의 김치에는 10～25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김치를 잘 가공하였을 때에는 이보다 훨씬 초과할수 있다. 김치

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비타민 B1소요량의 70～80％, 비타민 B2소요량의 

100％, 비타민 A소요량의 80~90%, 비타민 C소요량의 70～80％를 먹는것으

로 된다. 또한 김치를 담글 때 미생물에 의하여 남새에 없던 새로운 비타민

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발효과정에 김치속에는 비타민합성균들에 의하여 비

타민 B1, B2, B12, PP 등이 새로 생겨나게 되며 이것들은 김치가 알맞게 익

으면 초기의 2배정도 불어난다. 

또한 김치가 익는 과정에 생긴 젖산을 비롯한 유기산들과 탄산 등은 밸의 

꿈틀운동과 위의 소화작용을 돕는다. 젖산은 위산이 적게 분비되게 하여 위

의 부담을 덜어주며 먹은 음식이 빨리 소화되게 한다. 이와 함께 젖산과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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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균들은 밸안에 있는 부패균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장안의 정상적인 미생물

의 발육과 활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 사람의 장속에는 알카리성환경속에서

만 살수 있는 부패세균들이 많다. 이 부패세균들이 내보내는 물질들은 사람

의 몸을 중독시키므로 건강에 아주 해롭다. 그런데 김치를 계속 먹으면 사람

의 위나 밸이 김치의 젖산에 의하여 산성화됨으로써 이러한 부패세균이 자

라나는것을 억제하게 된다. 

물고기를 가지고 만든 독특한 김치인 식혜도 장과 같이 주요한 단백질원

천의 하나로 되여왔다.

식혜는 우리 인민이 물고기로 담근 특색있는 동물성가공음식으로서 물고

기를 젖산발효시켜 만든것이다.

우리 인민은 세면이 바다도 둘러싸인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매우 이른 시기부터 여러가지 물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여오

던 과정에 물고기를 젖산발효시켜 만든 물고기김치 즉 식혜를 창조하였다.

식혜의 주재료로서는 가재미, 도루메기, 명태, 대구, 칼치, 오징어, 조기, 

낙지, 문어 등 기름기가 적은 물고기들이 많이 쓰이였다. 이가운데서도 가재

미, 도루메기를 제일로 쳤으며 다음으로 명태, 오징어, 칼치 등을 일러주었

다. 이밖에 물고기의 아가미, 알 등의 부산물과 특이하게는 황해도 연안식혜

와 같이 조개로 만든것도 있었다.

같은 수산물로 만드는 젓갈이 밑반찬으로서만이 아니라 김장김치의 주요

부재료로 많이 쓰이는데 비해 식혜는 밑반찬으로서만 쓰이였으며 간혹 김장

김치에 쓰인다 하여도 완성된 식혜로서가 아니라 생선그대로 넣어 식혜형식

을 띠였다.

이와 같이 김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소들이 풍부할뿐아니라 

그 영양가치가 매우 높아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장과 

함께 주요한 영양원천으로 되여왔다.

젓갈은 장과 함께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단백질의 중요한 원천으로 되

여왔다. 물고기나 그의 부산물로 젓갈을 담그면 발효과정에 의하여 원재료

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당질이 여러가지 아미노산과 젖산을 비롯한 영양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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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해된다. 또한 광물질, 비타민 등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이로부터 젓갈은 직접 부식물로도 쓰이고 김치를 담그는데는 물론 부식물을 

만들 때에 조금씩 넣어 맛을 돋구는데도 쓰이였다.

김치용젓갈로서는 주로 새우젓, 조기젓, 황새기젓, 멸치젓, 건뎅이젓 등이, 

밥반찬용으로서는 명란젓, 창난젓, 조개젓, 굴젓, 게젓, 호드기젓 등이 쓰이

였다. 또한 멸치젓국으로 만든 멸치젓간장, 섭조개를 삶고난 국물로 만드는 

합자장 등 음식의 간을 맞추는데 쓰이는 동물성단백질의 특이한 젓간장도 

있었다.

김치용젓갈은 재료가 푹 삭고 젓국이 달고 맛이 있게 담그며 밥반찬용젓

갈은 오래 두고 먹을것은 비교적 짜게 만들고 림시로 끼니때마다 먹을것은 

삼삼하게 담그었다.

식초는 장, 김치, 젓갈과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는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민

의 식생활에서 영양상균형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식초는 우선 음식물에 독특한 향기를 주며 음식물의 색이 변하는것을 막

고 영양소를 보존하는데 쓰이였다. 

식초는 자극성있는 냄새와 신맛을 가지는데 이것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고

유한 맛과 향기와 결합되여 독특한 향기를 내게 한다. 그러나 식초는 공기중

에서 향기가 잘 날아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통 음식물을 가공할 때에는 소

금이나 당분을 둔 다음 식초를 넣는데 그것은 식초가 가지고있는 향기를 유

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인민들은 식초를 나물에 칠 때에는 먹기 직전에 침으로써 식초의 향

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때에도 식초를 두고 무친 나물의 색이 인

차 변하므로 오래 두지 않고 만든 음식을 인차 소비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

다. 또한 회나 불고기를 먹을 때에는 음식감을 식초에 무쳐서 식초의 향기가 

배여들게 하거나 식초를 둔 양념장을 따로 곁들여 식초의 고유한 향기가 살

아나도록 하였다.

식초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음식감의 영양소의 파괴를 막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작용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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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새로 생채를 만들 때 식초를 두게 되면 비타민C의 손실을 쉽게 막을수 

있는데 그 비결의 열쇠는 PH의 값에 있다. PH는 0～14자리의 수자로 표시

되는데 7은 중성이다. 식초의 PH는 3이므로 산성이다. 푸른 남새속에는 비

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것은 알카리화된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작용한다. 그러나 생채를 만들 때 식초를 넣으면 산성

으로 기울어져 아스코르비나제가 활동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 음식에서 남새료리를 만들 때 식초를 치는 경우가 많은것은 바

로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식초는 또한 강한 산성을 띠므로 음식물의 살균 및 부패를 방지하는데도 

많이 쓰이였다. 식초의 기본성분인 초산은 여러가지 부패균들의 발육을 억

제하는 기능이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섭취할수 있는 신맛은 초산, 젖산, 호박산, 사자산, 주

석산, 레몬산 등 유기산의 맛이다. 이러한 산류는 음식에 신맛을 주는외에 

식료품의 PH를 낮추며 부패변질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미생물자체도 단백질이다. 거의 모든 균은 식초에 5분이상 담그면 죽거나 

번식하지 못한다. 특히 바다물고기에서 효과가 크다. 또한 식초는 단백질이 

굳어지게 하는 성질도 있는데 이것은 산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식초에 절이면 살의 기본성분인 단백질은 변성되여 굳

어진다. 또한 간장달일 때 식초를 약간 넣으면 맛이 좋아지고 곰팽이가 끼지 

않는다. 

이것은 음식에 식초를 치면 산성상태가 되므로 부패세균이 번식하는 생태

조건이 맞지 않아 번식할수 없기때문이다. 여러가지 생채를 만들거나 초절

임을 하는것은 이 원리에 기초한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은 여러가지 나

물이나 회처럼 음식감을 끓이지 않고 만들 때에는 반드시 식초를 쳐서 음식

감자체의 독을 없애는것과 함께 부패세균들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유명한 고려의학자였던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식초

는 ≪성질이 온순하고 맛이 시고 독이 없어 옹종을 없애고 혈운을 부스며 



우리 인민의 식생활발전에서 민족발효음식이 논 역할에 대하여  161

모든 실혈의 과다와 심통과 인통을 다스린다. 또한 모든 고기와 물고기, 남

새의 독을 없앤다.≫고 하면서 식초를 고려약재로서만이 아니라 음식의 소

독제로서도 널리 쓸것을 권고하였다. 이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

속에서 식초의 성질에 대한 지식을 깊이 소유하고 그것을 음식물가공에 널

리 리용하여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식초는 또한 사람들의 식욕을 돋구고 영양소의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사람이 지나친 로동이나 운동을 하고나면 피로감이 생기는데 이것은 몸안

에 젖산의 축적으로 오는것이다. 또한 농마나 고기를 먹어도 대사과정에 젖

산이 생긴다. 이 젖산이 해소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피로가 더해지므로 젖

산이 빨리 분해될수록 좋다. 

사람은 음식물을 통하여 식초를 비롯한 여러가지 유기산을 섭취하는 방식

으로 젖산을 분해하게 된다(식초와 건강 2009: 2-9).몸에 축적된 젖산은 음

식을 통하여 흡수되는 초산에 의하여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되는데 그것은 

식초의 기본성분인 초산이 알카리염의 형태로 흡수되여 피의 PH를 알카리

화하며 소화흡수된 영양물을 에네르기로 전환시키는 조종활성인자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식초는 매우 좋은 피로회복제라고 말할수 있다. 입맛

이 없을 때 식초를 친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살아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며 

임신부가 새큼한것을 먹고싶어하는것은 두사람분의 영양섭취를 하기 위해서

이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무더운 여름철과 힘든 농사일을 하거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집체로동을 한 다음 생기는 피로를 랭국이나 랭면과 같은 식초를 

친 찬음식이나 새큼한 음식을 먹어 피로를 풀었다. 또한 일상식생활에서도 

초장이나 초고추장과 같이 식초를 친 양념장을 곁들여냄으로써 일상생활과

정에 생기는 피로를 없애군 하였다. 

이와 같이 식초는 그의 독특한 성질과 그로부터 산생되는 여러가지 좋은 

역할로 하여 일상적으로 산나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섭취하며 

물고기를 많이 먹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주요한 양념감으로 쓰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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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발효음식은 우리 인민이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으로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의 특성에 맞게 개발한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일상

식생활에서의 영양학적균형을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그것은 나아

가서 우리 민족고유의 식생활풍습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구황촬요 기곤장사인구활법.

동의보감 탕액편 권1 곡부 초.

식료품조미론(번역판) 주체90(2001)년,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47-109.

식초와 건강(번역판) 주체98(2009)년, 외국문도서출판사, 2-9.

새로운 조리사(번역판) 주체79(1990)년, 외국문도서출판사, 260.

증보산림경제 조초법 총론.



지눌의 수심결(修心訣)에 나타난 ‘마음 닦음’과 그 현대적 의의  163

지눌의 수심결(修心訣)에 나타난 
‘마음 닦음’과 그 현대적 의의

−남과 북의 수심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The Mind Training and Its Mordern Mearning on Jinul’s <Susimgyeol> 
−Centering around the Understanding about <Susimgyeol> in South and North Korea−

김방룡*1

충남대학교

1. 머리말

70여년의 분단 장벽을 넘어 남과 북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길

은 험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공

동체를 복원하여 미래 한민족(조선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을 

같이 하였던 민족 전통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

가 불교사상과 문화라 할 수 있는데, 불교는 유교와 더불어 분단 이전 한국

인(조선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 1158-1210)은 현재 남측 불교의 대표적 종

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중흥조이며 남측 불교학계에 있어서는 화쟁국사 원

효(和諍國師 元曉, 617-686)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추앙되고 있다. 원효가 불교의 여러 종파를 회통하는 화쟁사상을 내놓았다

 * Kim Bang-Ryong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College of Humanit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brkim1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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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눌은 선과 교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돈오점수(頓悟漸修), 선교일

치(禪敎一致) 등의 이론을 내놓았다. 특히 지눌 사후 고려와 조선의 불교계

에서는 지눌의 선사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불교

사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지눌의 사상을 대상으로 하여 남과 북의 불교

사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철학적 담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

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남과 북의 불교계 간의 교류는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

하고 불교학계의 학자들 사이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정

치적으로 남북 교류가 한동안 단절된 것이 그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북측의 불교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이유

라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불교학자들이 서로 만나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인데, 본고가 그러한 계기로 작용하기를 고대할 

뿐이다.

남측 불교학계에 있어서 그동안 지눌에 대한 연구는 인물 연구 가운데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1987년에 ‘보조사상연구원’이 만들어지

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불교의 깨달음과 닦음의 문

제에 관한 ‘돈오점수 돈오돈수 논쟁’이 일어나 불교학계는 물론 한국사회 일

반에까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눌

의 수심결은 ‘돈오점수’에 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저술로서 ‘돈오

점수 돈오돈수 논쟁’에 있어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저술의 하나였다. 또한 

수심결은 조선시대 이후 우리 민족불교계의 수행자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 수행의 지침서였으며, 그동안 지눌의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

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많이 다루어진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눌의 불교사상 특히 수심결에 나타난 돈오점수사상이 우리 민족 

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남측의 불교학계에서는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공통의 대

화를 해 나가는 학회지의 성격상,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를 가지

고 서로 달리 인식하는 지점을 발견하여 상호 이해의 지평을 확장해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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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북측에서 지눌의 사상과 수심결에 나타난 돈오점수에 대하여 어

떠한 이해와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불행하게도 이와 관련된 북

측의 연구물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지눌의 사상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1986년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한 최봉익

의 조선철학사개요라고 할 수 있다. 최봉익의 저술 이후 지눌에 관한 북측

의 연구가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타의 자료가 추후 확인되면 또 

다른 연구를 통하여 발표해야 할 것 같다. 여기에서는 최봉익의 지눌 사상에 

대한 이해를 남측 학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본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이다.

첫째, 지눌은 수심결에서 ‘마음’과 ‘마음 닦음’에 대하여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修心訣(마음 닦는 비결)’이란 제목에서 알 수 있

듯이 이 책의 핵심은 ‘마음 닦음’에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

을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최봉익이 조선철학사개요에서 밝히고 있는 지눌의 사상과 수심

결에 대한 해석은 어떠하며, 남측 학자의 입장에서는 최봉익의 해석이 어떻

게 이해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과 북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눌 선사상에 대한 남과 북의 인식에 있어서 동이점은 무엇이고, 

그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동이점과 아울러 남측 

불교학자의 입장에서 최봉익의 지눌 이해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부

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넷째, 남과 북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향해가는 현 시점에서 지눌의 ‘마음 

닦음’이 주는 현대적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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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심결에 나타난 ‘마음’과 ‘마음 닦음’

수심결1은 지눌의 대표적 저술 가운데 하나로 ‘목우자수심결’ 혹은 ‘보조

선사수심결’이라고도 불리며, 이 책의 핵심적 내용은 ‘정혜쌍수(定慧雙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전에 저술하였던 권수정혜결

사문(勸修定慧結社文)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혜결사(수선사)에 참여

하였던 대중들에게 선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체계를 밝힌 글이라 할 수 있

다.

‘정혜쌍수’란 선정[定]과 지혜[慧]를 함께 닦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당시 지눌

이 주도하였던 정혜결사(수선사)의 이념으로 제시된 것이며, 여기에서 ‘정혜’

란 마음의 본체와 작용을 말한다. 즉 ‘정’이란 마음의 본체이며, ‘혜’란 마음의 

작용이다. 이는 육조 혜능의 자성정혜(自性定慧)사상을 계승한 것으로서, ‘마

음이 곧 부처다[心卽佛]’라는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눌은 수심

결에서 ‘심즉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슬프다! 요즘 사람들이 미혹한 지는 오래되었다. 자기 마음[自心]이 참된 부처임

을 모르고, 자기 성품[自性]이 참된 법임을 알지 못한다. 법을 구하려 하면서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부처를 찾으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보지[觀] 않는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이외 다른 데에 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견해[情]에 굳

게 집착하여 부처의 길을 찾으려 한다면, 비록 오래도록 몸을 불사르고 팔을 태우

며, 뼈를 두드려 골수를 내며, 피로서 경전을 쓰며, 눕지 않고 좌선하며, 아침 한 끼

만 먹으며, 대장경을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닦더라도, 이는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단지 수고로울 뿐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2

 1 이 책은 지눌이 1198년(41세) 이후 1210년(53세) 사이에 저술된 것이며, 개인적 생각으로는 

1205년(48세)년 경에 저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찍이 중국에 전해져서 명나라와 청나라 대

장경에 수록되었으며, 국내에 남아 있는 판본은 세조 13년(1499) 고성 벽운사 개판본 이래 

여러 본이 있다. (보조사상연구원 1989: 433). 

 2 知訥, 修心訣. “嗟夫 今之人迷來久矣. 不識自心是眞佛 不識自性是眞法 欲求法而遠推諸聖 
欲求佛而不觀己心. 若言心外有佛 性外有法 堅執此情 欲求佛道者 縱經塵劫 燒身煉臂 敲骨出
髓 刺血寫經 長坐不臥 一食卯齊 乃至轉讀 一大藏敎 修種種苦行 如蒸沙作飯 只益自勞爾.”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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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마음이 부처이고 자성의 성품이 참된 법이기 때문에 지눌에게 있

어 수행의 목표는 이러한 마음을 깨닫고 부처가 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정혜쌍수란 결국 ‘마음을 닦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지눌은 마음의 

체(體)와 용(用)을 정과 혜에 배대하여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을 ‘공적영지심(空寂靈知心)’이라 표현한다. 텅 비

고 고요한 마음의 바탕이 적적(寂寂)한 것을 ‘공적’이라 하고, 신령스럽게 아

는 마음의 작용이 성성(惺惺)한 것을 ‘영지’라 한 것이다. 따라서 선정과 지혜

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를 통하여 우리는 본래 마음에 되돌아 갈 수 있는 것

이다. 지눌은 공적영지와 체용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만약 법과 의[法義]를 시설해서 말한다면, 이치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선정과 

지혜 아님이 없다. 그 근본적 요점을 들면 곧 자기 성품[自性上]의 본체와 작용[體用] 

두 가지 뜻이니, 앞에서 말한 텅 비고 고요함[空寂]과 신령스런 앎[靈知]이 그것이다. 

선정은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다. 그런데 본체에 즉(卽)한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

을 떠나지 않고, 작용에 즉한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선

정은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지혜는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3

수심결의 또 다른 핵심 사상은 돈오점수(頓悟漸修)이다. 이는 선(禪)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깨침과 닦음에 관한 이론이다. 역사적으로 돈오점수를 

주장한 인물은 중국 화엄종의 5조이자 하택종의 계승자인 규봉 종밀(圭峰宗
密, 780-841)로서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은 종밀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중국 선종사에 있어서 큰 분기점을 이룬 것은 5조 홍인의 제자인 대통 신

수(大通神秀, 606-706)와 조계 혜능(曹溪慧能, 638-713)이다. 이들은 깨달음

에 이르는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였는데 신수는 점차적인 닦

조사상연구원 1989: 31). 

 3 知訥, 修心訣. “若設法義 入理千門 莫非定慧요 取其綱要 則自性上體用二義 前所謂空寂靈知
是也. 定是體 慧是用也 卽體之用故 慧不離定 卽用之體故 定不離慧 定則慧故 寂而常知 慧則定
故 知而常寂.” (보조사상연구원 198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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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른다는 점수(漸修)를 주장하였으며, 혜능은 불성은 

누구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박에 깨달음에 이른다는 돈오(頓悟)를 주장

하였다. 그리고 신수가 당시 수도였던 장안과 낙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

였기 때문에 북종선이라 하였고, 혜능은 남쪽의 조계산을 중심으로 활동하

였기 때문에 남종선이라 칭했다.

‘돈오점수’란 돈오한 바탕에 의지하여 점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출

발점은 혜능의 돈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비록 돈오를 하였지만 이에 바탕

하여 점차적인 닦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돈오점수이다. 지눌이 돈오점수설

을 주장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혜결사(수선사)에 참여했던 수행자들에게 ‘닦

음(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주안점은 

돈오에 바탕한 ‘닦음’에 있었다. 그런데 정혜결사(수선사)에 참여한 대중들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혜능과는 달리 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

였던 것이다.

‘돈오’란 한 순간에 이루는 깨달음으로서 내 안에 온전한 불성이 존재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즉 깨달음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수행을 통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닌 단박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수심결
에서는 ‘돈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돈오란 범부가 미혹했을 때 사대(四大)를 몸이라 하고 망상을 마음이라 하여 자

기의 성품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기의 신령스런 지혜가 참 부처인 줄 몰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 따라 여기저기 헤매다가, 홀연히 선지식(스승)의 지시로 

바른 길에 들어가 한 생각에 빛을 돌이켜[一念廻光]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이 성

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안다. 그러므로 돈오라 한다.4

돈오하면 완전히 부처의 삶이 되는 것일까? 지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4 知訥, 修心訣. “頓悟者 凡夫迷時 四大爲身 妄想爲心 不知自性是眞法身 不知自己靈知是眞佛 
心外覓佛 波波浪走 忽被善知識 指示入路 一念廻光 見自本性 而此性地 元無煩惱 無漏智性 本
自具足 卽與諸佛 分毫不殊 故云頓悟也.” (보조사상연구원, 198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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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이치로는 깨친 대로 삶이 일치해야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理卽頓悟 事非頓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

친 뒤에 점차적으로 닦는 점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수
심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점수란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으나 오랫동안 익혀온 

공이 이루어지고 오래 오래 소질을 길러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점수라고 한다. 비유

하면,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모든 기관이 갖추어 있음은 어른과 다르지 않

지만, 그 힘이 충실하지 못하므로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5

지눌이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자성문정혜(自性門
定慧)와 수상문정혜(隨相門定慧)이다. 뛰어난 근기의 사람들은 혜능이 제시

한 자성문정혜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준이 낮은 근기의 사람들은 수상문정

혜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자성문정혜란 본래의 불성에 입각한 닦

음으로 이는 사실 닦음이 없는 닦음을 말한다. 그리고 수상문정혜란 바깥의 

인연에 마음이 잠시 끌리게 되면 이를 얼른 알아차려서 본래의 마음으로 되

돌리는 닦음을 말한다. 물론 수상문정혜는 북종의 신수가 주장한 것이지만,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해 지눌은 이를 과감히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

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본래 마음이 부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북

종의 입장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북종 신수의 수상문정혜

는 오염된 마음에 바탕하고 있다면 지눌의 수상문정혜는 본래 마음에 바탕

하고 있다. 지눌은 점수의 방법으로 이타행과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점이 지눌 사상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눌에게 있어 돈오가 미혹으로부터 깨침으로의 전환[轉迷開悟]이라면 점

수는 범부가 성인이 되는 과정[轉凡成聖]이다. 그래서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

 5 知訥, 修心訣. “漸修者 雖悟本性 與佛無殊 無始習氣 難卒頓除故 依悟而修 漸熏功成 長養聖
胎 久久成聖 故云漸修也 比如孩子 初生之日 諸根具足 與他無異 然其力未充 頗經歲月 方始成
人.” (보조사상연구원 198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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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점차로 익히어 공이 이루어지고 오래오래 성인의 태를 길러서 성인이 되

기 때문에 점수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돈오에 의하여 점차로 닦되, 

덜고 또 덜어 더 이상 덜 것이 없는 데에 이르면 그것을 성불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점수는 돈오 이후 성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리킨다. 

이처럼 지눌은 수심결을 통하여 ‘심즉불’이란 전재 아래 마음을 ‘공적영

지심’이라 정의하였고 공적은 마음의 체에 영지는 마음의 용에 배대하였다. 

그리고 자성문정혜의 입장에서 ‘정혜쌍수’를 주장하였으며, 깨침과 닦음에 

대한 종합적 이론체계로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지눌이 돈오점수를 그

토록 강조한 까닭은 당시 고려불교의 문제를 풀어가고 정법을 바로 세우는

데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깨침과 닦음이라는 선의 가

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이처럼 명확한 이론을 내놓았기 때문에 지눌 사후 

오늘날까지 그의 사상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최봉익의 지눌 이해

앞서 언급한 지눌의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는 남측 불교학계에서는 잘 알

려진 내용이며, 발표자 또한 여러 글들을 통하여 언급하였던 내용이다.6 그

렇다면 북측의 학자는 지눌의 사상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에 

대하여 최봉익의 조선철학사개요 제2편 가운데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자.

최봉익은 지눌의 정혜결사(수선사)의 활동을 ‘조계종불교’라 규정하여 소

개하고 있는데, 당시 일어난 농민폭동의 영향아래 기존의 반동적 지배계급

의 사상적 도구로 복무해오던 교종 세력을 대체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 

“조계종불교는 이전의 교종불교와는 달리 잡다한 불교의식이나 대량적인 불

공이나 제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만 주관적인 신앙심만 가지고 마음을 

잘 수양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극락세계에도 갈 수 있다고 설교하였다.”(최

 6 실재 위의 2장의 글에 나타난 내용은 상당 부분 이미 발표자의 여러 글에서 언급한 내용임

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결의 핵심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하기에 중복을 피

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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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익 1986: 121)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지눌은 무관귀족층

과 인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말한다.

최봉익은 “지눌의 철학은 ‘진심’을 세계의 사물현상들의 발생의 근원으로 

보는 주관적 관념론 철학이다.”(최봉익 1986: 122)라고 규정한다. 최봉익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진심직설과 수심결의 내용을 주로 인

용하여 논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눌이 세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고 있

는 ‘진심’이란 사람의 주관적 의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눌의 

철학은 사람의 주관의식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주관적관념론이라고 할 수 

있다.”(최봉익 1986: 122)라고 말한다. 

최봉익은 지눌의 철학은 인식론을 매우 중시하였다고 말하면서 심의 본질

을 체와 용의 통일체라고 주장하는데 “심의 체는 허공처럼 텅 비어서 고요하고 

불변적이며, 심의 용은 맑고 밝아 영특하게 알며 수시로 변한다고 하였다.”

(최봉익 1986: 125)라고 하여, 지눌이 말한 ‘공적영지심’의 체용적 측면을 밝

히고 있다. 그러면서 지눌의 체와 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➀ 지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의 ‘체’란 인간의식의 리성적측면을 말하는 것이

며, 심의 ‘용’이란 감성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지눌은 사람의 의식을 이 두 측면의 

통일적과정으로 보면서 여기서 주도적 역할을 노는 것이 심의 리성적측면이라고 하

였다. 그는 사람의 인식활동에서 감성적측면은 수시로 외부환경과 대상에 따라 변

하지만 리성적측면은 변하지 않을뿐아니라 모든 감성적인식활동의 원천으로 된다고 

리해하였다. (최봉익 1986: 125) 

위에서 보듯이 최봉익이 말하고 있는 ‘지눌의 철학이 인식론을 중시하였

다’라든가 또 ‘지눌이 말한 심의 체는 이성적 측면이고 심의 용은 감성적 측

면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지눌을 포함하여 선사(禪師)들의 

선사상에 있어서 ‘심’이란 이성적이고 감성적 측면을 뛰어 넘어 있는 ‘그 어

떤 것’을 말한다. 더군다나 체와 용은 자심의 공적하고 영지한 두 측면을 말

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체를 이성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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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용을 감성적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남측 학자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최봉익은 지눌의 정혜쌍수에 대해서 심을 인식하는 방법론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체용과 정혜 사이에 상관성이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➁ ‘정’이란 ‘선정’을 의미하고 있는것으로서 이 ‘선정’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 ‘체’

를 인식하고, ‘혜’란 ‘지혜’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이 지혜를 통하여 심의 ‘용’을 인식해

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말없이 생각에 잠기는 방법으로 깨끗하고 맑고 고요한 

심의 본체의 경지에 도달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통하여 령활하고 지혜로운 ‘용’

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봉익 1986: 126) 

정이 선정을 말하고, 혜가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은 남측 학자들도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자심의 체와 용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이성적 사

유체계를 넘어선 것으로 체험에 의하여 체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정을 통하여 체를 인식하고 지혜를 통하여 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선수행을 통해 마음을 깨달으면 자심의 체와 용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남측의 이해와는 다른 점이 드러난다.

최봉익은 지눌의 사상이 가지는 사상사적 의의에 대하여, 지눌 이전의 교

종에 속한 불교철학자들에 비해 상당히 진보한 철학으로 평가한다. 우선 이

전의 교종 철학자들은 왕권과 귀족에 결탁하여 반동적인 주장을 일삼았지

만, 지눌은 평범한 백성의 입장에서 누구나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

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➂ 지눌의 이러한 견해는 종래의 교종불교철학자들이 사람을 상근인과 하근인, 

평범한 사람과 성인 등으로 나누어놓고 상근인과 성인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밖의 평범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 없다고 하던 반동적인 인식론에 타격을 주었

다. (최봉익 198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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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익은 지눌 사상의 특징이 ‘불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전의 교종 철학자

들은 불성을 신비화하여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불성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지만, 지눌은 “불성이란 그 어떤 ‘신’처럼 하늘 우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극락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바로 매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품

(즉 인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최봉익 1986: 127)라고 말한다. 지눌

의 사상에 대한 최봉익의 이러한 평가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종의 철학자들이 불성을 신비화하였다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지눌 당시 교종의 철학자들이 왕족과 귀족과 결탁되어 있었고 지눌의 

정혜결사가 이후 무신집권세력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지만, 

교종의 철학과 선사상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최봉익이 지눌 사상에 주목하는 부분은 불성을 인성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지위를 드높인 점이다. 그는 지눌의 ‘심즉불’ 사상은 비록 관념론에 기초한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종전의 불교류파들의 부처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과는 

달리 사람의 리성과 지혜를 통하여 불교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보려는 측

면들이 나타나 있다고 말한다(최봉익 1986: 129). 그리고 불성을 인성으로 

보는 지눌의 견해도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➃ 지눌은 불성이 곧 인성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또한 부처가 곧 사람이라는 론

리를 도출하였다. 즉 지눌에 의하면 부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같다고 하면서 부

처와 사람은 아무런 차이도 없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중생상이 곧 여래

상이며 중생어가 곧 여래어이며 중생심이 곧 여래심이다. 사람이 생산을 하고 공업 

기예를 하는 것이나 여래의 넓고 광명한 지혜의 작용이나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원돈성불론) 중생과 여래, 다시말하여 사람과 부처는 어느 면으로 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눌은 인정하였다. (최봉익 1986: 129-130)

최봉익은 위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눌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보면 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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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위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돈성불론의 내용

은 지눌이 화엄에서도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자심 안에 있는 ‘근본보광명지’로 

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인성과 불성이 하나라는 점

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부처의 보광명지로써 널리 일체 중생을 비추어보면, 

중생의 모양이 곧 여래의 모양이며, 중생의 말이 곧 여래의 말이며, 중생의 마음이 

곧 여래의 마음이다. 나아가 생계를 위한 일상적인 일이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따위

[工藝技術天文算數等]의 기예가 다 여래의 두루 비추는 밝은 지혜가 운영하는 모양

과 작용으로 전혀 특별한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중생이 스스로 짓고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평범함과 성스러움, 자기와 타인, 원인과 결과, 더러움과 깨끗함, 본성과 모

양 등을 보아서 스스로 분별을 내고 스스로 물러남을 내는 것이지, 결코 보광명지가 

이와 같은 것을 지은 것이 아니다. 만일 용맹한 마음을 내어 자기의 무명이 본래 신

령스럽고 본래 참되며, 공이 없는 큰 작용이 한결같은 법을 깨달으면, 곧 문득 이것

이 모든 부처의 부동지이다.7

최봉익은 위와 같은 논증을 통하여 “결국 부처신을 인간의 지위에까지 끌

어내리고 인간의 지위에까지 높인 것이다. 이것은 12세기 고려에서 자주성

을 위한 인민의 투쟁이 양양되어가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계급과 그들의 사

상적 지배도구인 불교의 권위가 날로 약화되어가던 사회현상의 반영이다.”

(최봉익 1986: 130)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최봉익은 유물사관과 주체사상적 

관점에서 지눌의 불교사상이 당시 사회의 진보적인 측면에 일정 정도 기여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남측의 학자들도 당시 불교계가 권력

과 결탁되어 타락하고 또 이권과 말법신앙에 빠져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지눌이 결사운동을 통하여 혁신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7 知訥, 圓頓成佛論. “又以自心內諸佛普光明智 普照一切衆生 則衆生相 卽如來相 衆生語 卽如
來語 衆生心 卽如來心 乃至治生産業 工巧技藝 皆是如來普光明智 運爲之相用 都無別異也. 但
是衆生 自業自誑 自見是凡是聖 是自是他 是因是果 是染是淨 是性是相等 自生分別 自生退屈 
非由普光明智 故作如是 若能發勇猛心 悟自無明 本神本眞 無功大用恒然之法 則便是諸佛不動
智.” (보조사상연구원 198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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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눌의 선사상에 대한 남과 북의 인식 차이 

해방과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즉 남

과 북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속에서, 인간을 위한 

사회를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인간

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

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더 강하게 나타

내고 있다. 즉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남측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

는 맑스의 견해를 수용하여 종교에 부정적인 북측의 입장이 그것이라 생각

한다. 

그러나 불교는 종교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 민족문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남측은 물론 북측에 있어서도 중시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측에서 불교에 대하여 접근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최봉익의 조선철학사개

요 서문 가운데 나타난 다음의 구절에서 확인된다.

조선인민의 철학적사유의 발전력사와 그 풍부한 유산들은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에 대한 현명한 방침에 의

하여 과학적으로 정리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허무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새세대들

에게 그것을 계급적립장에서 똑바로 알려주어야 하며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

이며 인민적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27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철학사를 과학적으로 연구체계화할수 있는 옳은 방법론을 제시하여주시였을뿐아

니라 조선철학사의 목적과 사명, 그 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최봉익 1986: 7)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사상에 대한 최봉익의 기본 관점은 민

족문화유산의 하나로 바라본다는 점이며, 그 평가의 기준은 ‘진보적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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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인민적인 것인가?’하는 점에 있음을 알 수 있다.8 즉 북측에서도 불교사

상에 대해서는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남과 북이 모두 불교사상을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중시한다면 ‘불교사

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지를 상호 이해하고, 

또 구체적인 사상 가운데서 서로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여 상호 이해의 지평

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북측에서 불교사상에 접근하는 목적과 이유는 위의 최봉익의 글에서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측이 북측과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지점은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의 주체들이 실재로 불교를 믿고 신앙하는 종교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불교인들이 아닌 전문 학

자에 의하여 연구되기도 하지만, 학자들 대부분이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

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불교사상을 불교계 내부의 사상사

적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며, 사회 계급적 당파성에 의하

여 해석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남과 북의 불교 연

구의 주체와 관심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불교사상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봉익이 조선철학사개요에서 다루고 있는 불교 사상사는 삼국시대의 

원측과 후기 신라시대의 원효, 의상, 순경, 대현 등이며 고려시대의 균여, 제

관, 의천, 지눌, 혜심 등이다. 이 책의 저술 시기가 1986년임을 감안하면 당

시 남측의 불교학계에서 중시하던 인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 위의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인물의 원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서 당시 불교학에 대한 북측의 연구가 상당

히 진척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눌의 선사상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남측과 북측의 동이점은 

무엇인가?

 8 물론 ‘20여년 전의 최봉익의 관점이 현재 북측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가?’하는 점에 대한 논

증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자의 능력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기본적인 관

점은 동일하다고 논자는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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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같은 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눌이 고려후기 불교계를 개혁하여 

새롭게 불교계를 이끌었다는 점이며, ‘심즉불’이라는 지눌의 사상이 인성과 

불성이 하나라는 것을 밝혀 인간의 지위를 크게 고양시켰다는 관점이다. 그

리고 지눌이 제시한 마음을 ‘공적영지심’과 ‘진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의 

두 측면을 ‘체용’과 ‘정혜’의 구조로서 파악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측과 북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남측은 주로 불교계 내부의 사상

적 흐름에서 지눌의 사상을 접근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측은 주로 당시 사회

의 정치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당파적 계급적 입장에서 지눌의 사상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의 3장의 인용문 ①에서 최봉익이 주장한 

‘지눌이 말한 심의 체는 이성적 측면이고 심의 용은 감성적 측면이다’이라는 

지적 등에서 보이듯이 ‘심’에 대한 이해를 합리적인 이성의 차원에서 접근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사상적으로 유물론과 변증법의 관점에서 철학

의 도구로서 ‘이성’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즉 남측의 불교학계에

서 이성을 넘어선 반야지 혹은 직관지의 체험을 인정하고 이러한 초이성의 

영역이 보다 더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북측에서

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인식의 차이라 생각한다. 추후 이

러한 서로의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논의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5. 지눌의 ‘마음 닦음’의 현대적 의의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

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9라고 말한다. ‘현대’ 혹은 ‘현재’에 대한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리 인식할 수밖에 없다. 현시대를 

 9 鳩摩羅什譯, 金剛般若波羅蜜經. “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大正藏 권8, 

75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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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우리에게 현재는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깨고 하나의 공동체를 복원

해 나가는 한 과정으로서의 ‘현재’라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현재는 과거 민

족이 하나였던 시기와 미래 민족이 하나될 시기와의 연속선 상에 놓여져 있

다. ‘불연속’ 속에 존재하면서 ‘연속’을 인식하는 것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 하는 인간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중중무진(重重無盡)한 연기적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 ‘개인-

사회-국가-민족-세계-자연-우주’로 이어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존적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영겁의 세월 속에 미세한 한 지

점을 시간적으로 점유하다가 사라져 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이러한 

시공간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인간의 실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의 한 일종일 수도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불교에 있어서는 이

러한 ‘마음’에 주목하여 큰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최봉익은 이러한 

사상을 ‘주관적유심론’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눌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생

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그 길은 바로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닦아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눌은 수심결의 벽두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삼계(三界)의 뜨거운 번뇌가 불타는 집과 같다. 이 속에서 어찌 차마 그대로 머물

러 오랜 고통을 달게 받겠는가?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부처를 찾는 길

밖에 없다. 만약 부처를 찾으려면 부처란 바로 마음인데,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마음은 몸 가운데 있다. 이 물질적인 몸[色身]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생겨나고 사라

진다. (하지만) 참된 마음[眞心]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

로 몸[百骸]이 죽으면 불과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一物]은 길이 신령스러워 

하늘과 땅을 덮어버린다”라고 하였다.10 

위의 대목은 최봉익도 인용하고 있는 구절로서(최봉익 1986: 123) ‘수심’의 

10 知訥, 修心訣. “三界熱惱 猶如火宅 其忍淹留 甘受長苦. 欲免輪廻 莫若求佛 若欲求佛 佛卽
是心. 心何遠覓 不離身中. 色身是假 有生有滅 眞心如空 不斷不變. 故云百骸潰散 歸火歸風 一
物長靈 蓋天蓋地.” (보조사상연구원 198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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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하여 지눌이 간절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고려 시

기 지눌의 주장한 ‘마음 닦음’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소외’에 대한 병폐를 지적한 

바와 같이 후기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남측의 사회는 물신화와 더불어 인간

소외의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물신화와 인간소외를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마음 닦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오랜 동안 지

눌 특히 수심결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강건기는 이러한 주장을 지속해오

고 있다. 그는 수심결 강의－마음 닦는 길의 서문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늘날 수심결의 의미는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

들처럼 마음 닦는 일이 절실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과학과 산업의 고도한 발달로 

우리는 많은 새로운 물건과 기계를 가지게 되었고 생활의 편의와 물질적인 풍요도 

얼마만큼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상실의 근원적인 병에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잃어버린 자기를 되찾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가장 절실한 문

제이다. 지눌의 마음 닦는 길은 바로 우리들 자신을 회복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수

심의 모든 것이 결국 본래의 나, 참나에 눈뜨고 그에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눌이 드러내 보인 마음 닦는 길이 오늘 여기, 우리들을 비춰보는 삶의 메시지로 

되살려져야 될 까닭이 여기에 있다.(강건기 2008: 9)

‘인간소외’의 현상의 원인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맑스는 사회의 경제적 요인과 구조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견해에 따라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소외를 주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불교에 있

어서는 인간이 자신의 지은 행위(업)에 의해 만들어 놓은 허구적 자아에 의

하여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래의 자기로부터 소외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은 비록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둘 다 모두 보다 낳은 

인간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눌이 말하는 ‘마음 닦음’의 문제가 고려 시기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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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넘어 남과 북이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

닐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마음’과 ‘마음 닦음’의 문제가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효가 ‘일심(一心)’에 근거하여 불교의 모든 사상적 

대립을 회통시키려는 노력을 꾀한 것처럼 현재 남과 북은 대립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적어도 이 지점

에 있어서 지눌이 제시하고 있는 ‘진심’과 ‘공적영지심’의 회복을 위한 ‘마음 

닦음’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적영지심’의 

세계는 일체의 대립과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심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미 모양이 없는데 어찌 크고 작음이 있겠는가? 또 이미 크고 작음이 없는데 어

떻게 한계(邊際)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으니 안과 밖이 없다. 안과 밖이 없으니 멀

고 가까움이 없다. 멀고 가까움이 없으니 저것과 이것이 없다. 저것과 이것이 없으

니 가고 옴이 없다. 가고 옴이 없으니 나고 죽음이 없다. 나고 죽음이 없으니 옛과 

지금이 없다. 옛과 지금이 없으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없으

니 범인과 성인이 없다. 범인과 성인이 없으니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으니 옳고 그름이 없다. 옳고 그름이 없으니 일체의 이름과 말이 모두 

없는 것이다.1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눌이 제시하는 우리의 참 마음의 세계는 일체의 

상대와 시비와 갈등이 없는 세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

로 회복한다면 남과 북의 이념적 갈등 또한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知訥, 修心訣. “旣無相貌 還有大小 旣無大小 還有邊際. 無邊際故 無內外 無內外故 無遠近. 

無遠近故 無彼此. 無彼此則無往來. 無往來則無生死. 無生死則無古今. 無古今則無迷悟. 無迷
悟則無凡聖. 無凡聖則無染淨. 無染淨則無是非. 無是非則一切名言.” (보조사상연구원 1989: 36).



지눌의 수심결(修心訣)에 나타난 ‘마음 닦음’과 그 현대적 의의  181

6. 맺음말

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술교류에 있어

서도 언어와 역사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분야에 있어서는 학술 교류가 활발하지 않

고 더군다나 불교학 분야에 있어서는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남측에

서 불교는 기독교 천주교와 더불어 대표적인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민

족문화를 감안하면 대표적인 종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사상에 관한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세계의 종교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이스람교와 힌두교 그리

고 불교라 할 수 있다.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는 남과 북이 합력하여 동아시

아의 문화벨트를 통한 미래 경제 사회적 번영을 위해서도 절실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급히 불교학 분야에 있어서 남과 북의 학술교류가 이루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된다. 남과 북의 불교학 교류를 위한 물코를 

트기 위한 것이 본고의 또 다른 목적이다.

우리 민족의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원효와 지눌을 꼽을 수 있다. 본고에

서는 그 중 지눌의 수심결을 통하여 남과 북의 불교사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 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를 살

피고자 하였다. 다행인 것은 이 분야에 대하여 북측에서 이미 연구한 업적이 

있었다는 점이며, 최봉익 이외의 다른 연구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

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는 불교학 분야에 있어서 남과 북 서로 

간의 이해의 격차는 줄이고 상호이해의 지평은 확장해 나가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불교학자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가 추후 불교학분

야의 남북 학술교류에 일조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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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and Archaeological Excavation Achievement 
of Ingaksa Temple in Gunwi

김선*12

불교문화재연구소

1. 머리말

군위 인각사(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1, 2004;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2011, 

2018)는 경상북도 군위군 화북리에 위치한다. 인각사 주변의 지세는 남쪽에

는 절뒷산이라 불리는 화산의 지맥이 뻗어 있고, 북쪽은 인각의 전설을 가지

고 있는 학소대와 옥녀봉이 병풍처럼 높은 단애로 가로막고 있다. 인각사의 

유래는 邑誌,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기린이 인각사 북쪽에 있는 높은 

절벽에 뿔이 걸렸다”라고 해서 인각이라는 이름이 불러졌다고 한다. 이 기린

의 뿔이 인각사의 동-서로 흘러내린 산자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추정

된다.

1963년 제작된 인각사 중수기 현판에 의하면 선덕여왕 11년(642) 의상대

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각국사 탑비(1295년 제작)에는 고

려 충렬왕 10년(1284) 일연스님의 하안소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선종계 스님

들이 모이는 구산문도회를 2번이나 개최할 정도로 성세를 누렸다고 되었다.

인각사는 고려시대 일연스님의 하안소로 지정되면서 사세를 확장한 것으

로 추정되었으나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부터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

 * Kim Sun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E-mail: noinne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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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밝혀졌고, 또한 출토된 유물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보다는 통일신라시

대 사찰의 규모가 크고 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군위 인각사의 본격적인 학술조사는 1991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사적

지정을 위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2년~2009년, 2018년까지, 7차례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결과 군위 인각사의 가람배치는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초기, 고

려시대 초기~고려시대 후기, 고려시대 후기~조선시대 중기, 조선시대 중기~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후기~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 말기~현대까지 6문

화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은 시기에 따른 인각사의 건축고고학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2008년~2009년 5차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공양구

가 일괄 출토되었다.

金銅柄香爐, 靑銅淨甁 2점, 靑銅塔型香盒, 靑銅二段盒, 靑銅金鼓, 靑銅鉢, 

越州窯 계통의 玉璧底·玉環底 靑瓷, 靑銅盒, 가릉빈가상 등 출토 위치가 명

확한 유구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병향로, 정병, 향합 등의 供養具는 中國 
河南城 洛陽 神會禪師(683~758) 塔에서 출토된 정병, 발우, 향로, 향합 등의 

공양구와 매우 유사하다. 神會禪師塔 유물은 僧塔에 매납된 승려의 지물이자 

공양구이지만 인각사 출토 유물은 청동 금고 안에 일부 유물을 인위적으로 

넣은 후 매납하였다. 또한 인각사 출토 유물은 神會禪師塔에서 출토된 숟가

락이나 젓가락 등의 생활용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사찰에서 

사용했던 매우 중요한 공양구와 의식구 등을 매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금동 병향로와 청동 정병은 출토 위치가 명확한 발굴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는 점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자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서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문화교류와 통일신라시대 인각사의 위상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연

구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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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사료를 통해 본 인각사의 역사

군위 인각사에 대한 문헌사료는 많지 않으며, 특히 통일신라시대와 관련

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군위 인각사와 관련된 자료는 고

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1. 高麗時代

2.1.1. 普覺國師碑銘(1295년) (李智冠 1997: 190-282)

高麗國 華山 曹溪宗 麟角寺 迦智山下 普覺國尊碑와 아울러 서서…스님은 

평소에 京輦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또 노모를 곁에서 모시기 위해 舊山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비는 그 사의가 심히 간절하여 임금께서 거듭 그 뜻을 

어기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마침내 允許하시고 近侍佐郞 黃守命에게 명해서 

歸山을 護行하여 寧親토록 하였으니, 朝野가 모두 출가자로써 希有한 효심이

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 다음해에 노모께서 96세로 別世하였다. 그 해에 

바로 朝廷에서는 麟角寺로써 스님의 下安之地로 삼고, 近侍 金龍釰에게 명하

여 절을 修葺케하고 또 토지 百餘頃을 헌납하여 常住를 갖추도록 하였다. 스

님께서 이 절에서 九山門의 都會를 개설하니 叢林의 성황이 近古에 비길데 

없었다…
이와 같이 問答이 끝난 다음 스님께서 모든 禪德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공부하는 境地를 보고 가라. 가려운 痛痒之(有念)와 가렵지 않은 不痛痒之(無
念)가 모호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고는 拄杖子를 들어 한번 내리치고 

이르되, “이것이 痛痒이라.” 하고 또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이것은 不痛底
라.”하며 세 번째 내리치고는 “이것은 痛之냐? 不痛之냐? 시험삼아 자세히 살

펴보라.” 하고는 법상에서 내려와 方丈室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禪床에 談笑
함이 평소와 같았다. 잠시 후 손으로 金剛印을 맺고 조용히 入寂하시니, 五
色 光明이 方丈室 뒤쪽에서 일어났는데, 곧기가 幢竿과 같고, 그 단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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煜煜함은 불꽃과 같으며 火炎上에는 白雲이 日傘과 같이 덮인 속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떠나갔다. 때는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丁亥日에 闍維하고 靈骨을 수습하여 禪室中에 안치하고, 門人이 遺狀과 印

寶를 가지고 역마를 타고 화급히 임금께 秦聞하였다. 부음을 접한 임금은 크

게 震悼하시고, 判觀候署事를 보내어 倜然하게 飾終의 예식을 거행토록하고, 

또 按廉使에 命하여 장례를 監護케 하고는 이어 制詔를 내려 시호를 普覺, 

탑호를 靜照라 하였다. 10월 辛酉日에 탑을 인각사의 동쪽 산등성이에 세웠

는데, 세수는 84세이고, 법랍은 71세였다…
<음기>寶鏡寺 住持 通奧眞靜大禪師 山立이 짓고 新天子가 卽位한 元年 乙

未 초여름 4월초에 麟角長老가 나를 찾아와 부탁하기를, 先師께서 열반하신

지 홀연히 이미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國朝의 恩禮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重臣에게 명하여 一然禪師의 비문을 지어 琬琰에 새겨 本院에 세우

고, 또한 勅詔여 문도들이 替代로 師資相承하여 香祀를 받들게 하는 것으로 

飾終의 禮가 모두 끝났습니다…
국존의 行狀을 살펴보니 그가 臨終할 때, 대중을 모아 놓고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氣도 다 끊어지고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 禪源 頂스님이 어찌

할 바를 몰라 失聲하여 울부짖으면서 황망 중에 立塔할 장소를 물어볼 겨를

도 없이 이미 입적하시었으니, 후회막급이라면서 大衆과 함께 탄식하였다. 

이때 스님께서 寂定三昧로부터 조용히 깨어나, 대중을 돌아보고 이르되, 여

기서 東南쪽으로 약 4·5리(2km)쯤 지나서 林麓이 있는데, 지형의 起伏이 

靑龍과 白虎등이 제대로 짜이고 安穩한 곳이 있는데 마치 古塚과 같다. 이곳

은 吉祥地인 明堂이니, 塔을 세우기에 적합한 곳이다 라고 하고는, 다시 처음

과 같이 눈을 감았다. 제자들이 곁에 가서 흔들어 보니, 이미 逝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後世 사람들이 怪異하게 여길까 생각되어 碑文에는 모

두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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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麟角寺 無無堂記｣(牧隱集)1362년 (國譯 東文選 第72卷 부분 발췌)

…내가 洛西의 여러 절에서 놀다가 우연히 南長에 이르니, 窓公이 한번보

고 혼연히 그가 주지하는 麟角寺 無無堂의 記를 지어 주기를 청하며 그 내력

을 말하였는데, 대개 이 절은 佛殿이 높은 자리에 있고 뜰 중간에는 塔이 있

으며, 왼편에는 廡, 오른편에는 膳堂으로 되었는데 왼편은 가깝고 오른편은 

멀어서 배치가 맞지 아니하다. 이 때문에 無無堂을 膳堂의 왼편에 세우니, 

이에 좌우의 상거가 고르게 되었다. 그 집의 됨됨이를 기둥(楹)으로써 계산

하면 다섯으로 된 것이 하나요, 間수로써 계산하면 다섯으로써 된 것이 하나

이니, 이는 공의 창작이 새롭고 교묘함이다. 辛丑年 8월에 시작하여 올 7월

에 일을 마치었는데 8월 甲子日에 叢林法會를 열어 落成을 하였다. 이미 이 

집이 있으므로 膳堂이 왼편으로 치우치고 또 협소하여 오른편으로 옮기면 

배치와 제도도 논할 것이 없겠으나 혹 힘이 계속할 수 없으면 뒷사람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공의 뜻이었다…

2.2. 朝鮮時代

2.2.1.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태종 7년 12월 2일조

議政府에서 名刹로써 여러 고을의 資福寺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

랐다. 啓聞은 이러하였다. “지난 해에 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三韓 이래

의 大伽藍이 도리어 汰去하는 예에 들고, 망하여 폐지된 寺社에 住持를 差下
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僧徒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山水 좋은 곳의 大伽藍을 택하여 망하여 폐지된 寺院을 대신한다면, 거의 승

도들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

사를 모두 名刹로 대신하였는데, 曹溪宗에 梁州의 通度寺·松生의 雙巖寺·

昌寧의 蓮花寺·砥坪의 菩提岬寺·義城의 氷山寺·永州의 鼎覺寺·彦陽의 

石南寺·義興의 麟角寺·長興의 迦智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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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㵢谿集
俞㵢谿集은 㵢谿 俞好仁(1445~1494)의 文集으로 그의 子 瑍이 동료의 도

움으로 1530년경에 함양에서 木板으로 刊行한 初刊本을 追刻·補板하 後刷
本이다. 㵢谿集에는 麟角寺의 麟자가 麟과 獜의 두 가지로 되어있으나 동명

의 스님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麟角寺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

다.(1445-1494)

권2 인각사를 노래하고 겸하여 극경선사께 보임(卷2題麟角寺 兼示克冏禪師)

맑게 노닐 날 손꼽은지 가을 또 봄(屈指淸遊秋復春)

푸른 산은 만겹이나 세속과 막혀있지만(靑山萬疊隔紅塵)

한줄기 동풍에 꽃은 가득피어나니(東風一路花無數)

하늘은 우리 무리를 보내어 주인이 되게 하였네(天遣吾儕作主人)

인각사의 일연노스님은(麟角寺中然老禪)

푸른 눈 금빛 얼굴로 참된 말씀을 설하시던 분(紺瞳黃面演眞詮)

지금은 다만 차를 드시던 그릇만 남아 가신 곳을 찾을 수 없고(至今甁雀無
尋處留得)

깨진 비석만 저녁 어스름속에 홀로 서 있네(殘碑落照邊)

푸른 들녘 봄기운과 서쪽 계곡 건너편은 의연하여(蒼茫花氣然溪西)

성근 하늘 적시는 빗줄기에 저녁 빛만 아득하네(暮雨空濛暝色迷)

지난날 시를 읊던 곳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니(最愛去年吟斷處)

저기 바라보이는 바위 틈의 수금루라네(望中巖罅水禽樓)

2.2.3. 臨皐書院誌 乙卯條(1555) (李鐘文 2001: 25)

乙卯(1955년)에 書院이 竣工되었다. 이 사실이 明宗大王에게 보고되자 明
宗은 臨皐書院이라 賜額하고 봄가을로 향사를 받들게 하는 한편 五經, 四
書, 通鑑 등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또 位田을 하사하였는데 이에는 金山
(현 金泉) 直指寺, 義興 麟角寺, 河陽 還城寺, 永川 雲浮寺의 位田을 臨皐書院
에 移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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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龍蛇日記(1595)(都世純 巖谷逸稿 제1권) 

1월 4일…인각사는 화산(華山) 기슭 백천(白川)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돌로 

된 벼랑이 병풍처럼 깎은 듯이 서 있는데, 몇 길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전

각(殿閣)들은 크고도 높았으며, 단청이 시냇물 위에 비쳤다. 극락전(極樂殿) 

앞에 보각국사의 비가 서 있었는데, 고려시대 사람인 민지(閔漬)가 지은 것

으로 왕희지의 글씨를 모아서 새겼다. 그 세운 시기를 살펴보니 원정(元貞) 

을미년(1295년)이었다. 보각은 이 절의 스님으로서 고려시대 불교를 숭상할 

때 이 스님을 높여서 국사로 삼았다. 왕이 여러 번에 걸쳐서 정헌대부(正憲
大夫) 라유(羅裕)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어 만나기를 청했으나 스님은 병이 

들었다며 사양하고 끝까지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당시의 문서들이 아

직도 남아 있는데, 그러한 문서들이 작성된 시기는 지원(至元: 1264-1294년) 

시대이다. 승려들이 몽고글로 된 문서 한통을 보여주었는데 그 글자의 모습

이 전서(篆書)도 아니고 예서(隸書)도 아니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말

｢斗｣처럼 생긴 주홍색의 인장이 3개 찍혀 있기에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승려가 ‘옥새’라고 대답하였다. 가운데 금당(金堂)이 있었는데, 흰 글씨로 ‘지

정(至正: 1341-1367년) 시대에 중수했다’고 방(榜)을 걸어 놓았다. 서쪽에는 

높은 누각이 있었으며, 놀러온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또 이

산악(李山岳), 송진사(宋進士) 등 아홉 사람의 성명이 있었는데, 사연을 물었

더니 ‘병자년에 여기서 방을 붙이고 모임을 가졌다’고 스님이 답했다. 그밖에

도 기이한 구경거리가 모두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여서 종일토록 두루 구

경하느라고 나그네의 마음의 괴로움을 알지 못할 지경이었다.

2.2.5. 東溪集 권3 許亨道(1567~1637) (秦弘燮 역 1999: 198-199)

절은 본래 普覺國師가 創立하였고 碑는 元貞 元年8월에 세운 것인데 王右
軍의 글씨라고 일컬어 오지만 그러한지는 정확하지 않다. 壬亂 후 명나라 장

수가 보고서야 王公의 글씨인 줄 알게 되어 다투어 찍어냄으로써 널리 퍼져 

매우 보배스러워했다. 이때부터 사신이 올 때마다 번번이 이를 구하므로 巡
使가 임금의 뜻에 따라 고을의 원으로 찍게 하였다. 丁酉年에 적병이 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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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절이 탔는데 비는 법당 마당에 있어서 불길이 돌아 표면의 손상이 가장 

심했고 처음과 끝은 字劃이 남아 있으나 중간은 남지 않았다. 한 노인의 말

로는 “얼마 남지 않은 글씨를 따로 써서 오래도록 전하여 방문하는 사람이 

매우 즐겼는데 불행히 비와 함께 모두 없어졌다. 매우 한스럽다. 普覺은 당

시 중이었으므로 먼 데서 碑石을 떠왔을 것이고 王羲之의 글씨를 구했을 것

이다.”라고 하였다.

2.2.6. ｢麟角寺碑榻本序文｣ 尹光周(1701) (李鐘文 역 2001: 258, 262)

麟角寺碑는 王羲之의 眞蹟으로 세상에서 일컫고 있는데, 麟角寺는 신라시

대 절이다. 王羲之의 글씨로는 ｢三藏帖｣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나 麟角寺碑가 

유독 그의 진수를 전했으니, 대개 신라시대와 王羲之가 살던 시대의 시간적

인 거리가 가까워서 王羲之의 眞品을 얻어 비석에다 옮겼으므로 세상에 유

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 壬辰倭亂 때 섬나라의 오랑캐가 이 비석을 발견하고 “王右軍의 眞蹟을 

여기서 다시 볼 줄은 몰랐다”며 다투어 탁본을 했다. 그때는 바야흐로 겨울

이었으므로 불을 피워놓고 탁본을 하면서 비석을 땅에 넘어뜨렸다. 그런 일

이 있은 후 비석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글자의 조각이 대략 남아 있는 것

들조차도 떨어지고 이지러져서 그 진면목을 잃게 되었으니 오호라! 왜놈에

게 화를 당한 것이 어찌 이토록 혹독했단 말인가!....

2.2.7. 華山麟角寺講說樓重修記(1721)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纂輯 1906: 416)

本寺는 신라시대는 크고 깨끗하였으나 시운이 따르지 아니하여 절의 모양

은 쇠퇴하고 지금은 없는 듯하다. 가장 근심스러운 것은 大雄殿, 極樂殿 양 

전각이 기울어 기둥이 똑바르지 못해 바람에 깎이고 빗물에 씻겨 지고 丈六
은 물이 스며 보기에 흉측하여 보존하기 어려움이라. 조석으로 거 하는 자가 

지나쳐버린 과실이라. 근 천년의 이름난 거찰이 토끼와 제비의 집이 되어버

림이 한스럽다. 그런데 대중이 의논하여 기와를 고치는 데에 뜻을 두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현에 부임한 후에 하해같은 은혜를 베풀어 월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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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 공용을 돕고 마을사람 朴就祐, 朴良殷, 裵興逸, 裵閏烈 등이 선심을 내

어 檀越을 베풀어서 法宇의 기울고 무너진 것을 고쳐 僧房으로 하였으며, 鐘
樓의 기운 것을 보수하고 이에 이르러서 佛像을 폐하고 다시 모셨다. 이 사

람들의 공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나 斷然이 행하였으니 오래도록 기억될 

일이다. 이제 불전에 축원하고 전후 일을 기록하여 길이 남기를 바란다. 聖
上卽位 元年 辛丑年 여름에 大施主 裵興逸. 化主僧 性和, 朴良殷, 前僧統 快
日, 朴就祐, 都監僧 慧彦, 裵閏烈, 別座僧 奉嬅, 裵殷業

2.2.8. 耳溪集 卷16 洪良浩(1760년) 

題麟角寺碑
나는 젊었을 때 麟角寺 碑의 탁본을 본적이 있었는데 고려시대에 王羲之

의 글씨를 集子한 것이었다…그러므로 나는 의흥현감에게 편지를 보내어 한 

벌 탁본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랬더니 현감은 “의흥 땅에 인각사라는 절 자체

가 없으므로 탁본할 방법이 없다.”고 답해 왔다. 나는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절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비석마저도 없어지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일 것이다. 어찌 끝내 인각사 비를 없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다소간의 지식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아전을 뽑아 열흘 분의 

양식을 주어 의흥으로 출발시키면서 “고을을 샅샅이 뒤지도록 해라. 찾지 못

하고 돌아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하고 다짐을 주었다. 아전이 떠난 지 

열흘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深山 古刹을 모조리 뒤졌지만 끝내 인

각사를 찾을 수 없었는데 우연히 어느 산에 갔더니 신라 때 창건된 낡은 절

이 하나 있었습니다. 승려에게 혹시 오래된 비석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 

절에 있는 佛殿樓 밑에 열 몇 덩이의 깨진 돌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그것인

가요?’ 하기에 꺼내어 살펴보았더니 과연 오래된 비석이었습니다. 물로 씻어

내고 새겨진 글자를 읽어보았더니 희미하게 ‘麟角’이라는 두 글자가 보였습

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드디어 탁본을 잘 하는 이를 모아 종이와 먹을 

주어 아전과 함께 3본을 탁본해 왔다…
輿地勝覽에 이르기를 麟角寺는 華山 동네어구에 있는데 石壁이 깎아 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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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속담에 轉하기를 “옛날 麒麟이 이 石壁에 뿔을 걸쳤다 해서 이렇게 이

름 지었다.”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二十七) 閔漬가 撰한 僧 普覺의 碑
銘이 있다. 내가 보건대 그 字劃의 道妙함과 刻法의 精工함은 진실로 후세사

람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당나라의 승려였던 懷仁이 

｢三藏序｣를 모을 때처럼 조정의 명령을 받아서 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2.2.9. 南野集 卷6 朴孫慶(1713~1782)

내가 전에 듣기로는 麟角寺碑의 筆法이 精妙하여 萬曆年間에 朝鮮에 왔던 

明나라 사람들이 보고 모두 “右軍의 筆跡이 여기 있구나”하였다. 이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다투어 얻고자 원근 사람들이 모여들어 고을 선비들이 괴로

워하였다. 그 후 절이 불에 타고 비도 상했으나 부분 부분으로 탁인할 수 

있었다. 나는 이를 구하려 하다가 늦게야 한 벌 구했으나 애석하게도 비는 

이미 이지러졌고 찍어낸 솜씨도 정교하지 못하여 완전한 글자가 열에 둘도 

되지 않았고 완전한 글자도 옳은 것이 없었다…

2.2.10. 極樂法殿重修記(1790) (2000년 극락전 해체수리시 발견된 상량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극락법전(極樂法殿)은 지은 지가 오래 되었다. 여러 

해 동안 세월이 바뀌면서 비바람이 스며들고 닳아서 덮은 기와는 무너져 내

리고 건물의 단청과 장식은 낡고 지워졌다. 길가는 사람마다 인각사를 가리

키며 어느 누가 탄식하고 애석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승려 

수십인이 감히 졸렬한 계획을 세우고 바야흐로 경영하고 중수하였다. 이로

서 건륭 55년(1790) 1월 15일 인시(오전 3~5시)에 집을 해체하니 창시 기록

의 상량문이 있다. “강희 16년(1677) 정사 1월에 조성하고 같은 해 2월 초3

일 갑인 미시(오후 1~3시)에 상량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힘이 미약하여 

전과 같지 못하다.” 무릇 이 절의 시작은 고려 어느 국사의 공으로 오랜 동안 

인각으로 불려온 진정 이 땅의 명승이다. 행처의 아름다운 유적을 찾으면 법

계에 작은 비가 하나 있는데 민지의 글이 새겨져 있다. 고려의 명신이 왕공

의 손으로 쓴 힘차고 고졸한 명필이다. 삼사(三寺)의 도량(道場)에 열두 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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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房舍)가 있었는데 학소대(鶴巢臺)는 텅 비었고 성상암(聖祥菴)은 폐허

가 되어버렸다. 오직 방(房) 하나만 남아 네 전각을 지키고 있는데 장인들이 

스스로 와서 극락전을 중수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2.3. 近·現代

2.3.1. 倒壞된 一然禪師의 舍利塔 -麟角寺를 찾아서(李弘稙 1960: 94-99)

지난 三月日日에서 五日間 文敎部委囑으로 慶北의 漆谷·軍威·義城 三郡
의 古蹟調査를 할 기회를 얻었다. 원래의 목적은 義城郡內의 塔里洞과 金城
面氷溪의 兩模塼石塔을 조사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종래 이곳은 궁벽진 山中이라 그런지 學者들도 그리 찾아본 사람

이 없어 보였다. 管見에 의하면 韓·日合邦直後 일찍이 우리나라의 각지를 

調査行脚을 한 日人學者 關野貞博士가 一九一○年 一二月一○日에 잠간 들

려간 기록이 있는데, 당시의 記錄을 보면 同寺境內의 遺構로서 三重石塔, 大
雄殿, 極樂殿, 冥府殿, 講說樓가 列記하여 있을 뿐이지 一然禪師의 塔碑에 대

하여서는 一言도 없다. 그리고 三國遺事를 많이 연구한 故六堂先生의 解題에

도 이 절에 一然禪師의 塔과 殘碑가 있다고 있을 뿐이라 여기에 實査하셨는

지 未審하다…
말하자면 平地路傍의 小刹이다. 山門도 없고 大門같은 조그만 門에 華山 

麟角寺라는 懸板이 걸려서 그것을 들어가면 이 門에 잇달아서 살림僧房이 

있고 東편으로 三間二面의 極樂殿과 冥府殿이 西面하고 極樂殿에 마주쳐서 

講說樓가 있으며 極樂殿 앞에 新羅下代의 三層石塔과 火舍가 없는 石燈의 竿
石만이 남아 있다. 남쪽에는 大雄殿터만이 남아 있고, 碑閣은 東南隅에 서 

있다. 현재 碑身은 最高部가 四尺되는 두 봉우리가 져서 남아 있고 幅은 三
尺二寸정도이며 葛城末治가 이 碑를 高六尺, 幅 三尺五寸이라고 기록한 것은 

完碑였을 때의 이야기 같은데 언제 조사한 것이며 그것이 언제 이렇게 高四
尺餘의 殘碑로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極樂殿이나 冥府殿 내부에는 佛像하나 떳떳한 것도 없이 頽廢는 극도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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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廢屋이 다되었다. 지금 온 住持도 살림집이나 얻어 온 셈으로 入住한 

모양인데 境內에서 머슴 같이 일하는 老人은 그의 아버지라고 한다. 境內에

는 그가 해온 솔가지 동이 나무단이 쌓여 있는데 장에 팔 것인지도 모르겠

다. 住持의 모습이나 마당 꼴이나 절 같지는 않고 私私 살림집 같이 보이기

만 하였다…
절에서 浮屠골이라는 데까지는 東쪽으로 一쯤은 떨어져 있는 洞里인데 

地名는 華北洞三區이며 平地는 논밭이 되고 洞里는 西南쪽으로 가로 놓인 丘
陵기슭에 斜面을 타고 三○餘戶 자리잡고 있다. 이 洞里집을 거쳐서 솔밭 丘
陵위로 올라가니 과연 數個의 石物이 矮松과 잔디풀 사이에 흩어져 있다. 땅

에 묻힌 臺石 위에 八角臺石이 있는데 그밖에 또 이보다 약간 큰 八角中臺石
과 八角柱石 두 個 그리고 屋蓋石이 굴러 있었다…

屋蓋石의 모서리는 反華가 새겨 있어서 高麗時代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절에 있는 金剛杖頭 같은 봉우리진 꼭지돌을 그 위에 앉혀 놓는다면 浮屠는 

완전히 구성되는 셈이다. 여기서 이 舍利塔을 復原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① 下臺坐石·八角에 伏蓮花를 十六單瓣 陰刻하여 돌려 있다. 底徑 二五糎, 上徑 
七○糎, 高 三○糎, 一邊 二六糎.

② 中間石柱·一邊二五, 高三一. 各面에 十二支動物을 陽刻.

③ 上臺坐石·八角·各面에 伏蓮花複瓣 陰刻하고 各瓣 사이에 小瓣을 또 곁들여 

새겨 있다. 底徑九七, 上徑一○二糎로 上部가 넓게 벌어졌다. 高 四○糎, 一
邊 四○糎.

④ 塔身·高 五一糎, 一邊 二六糎. 一面에 塔名을 陰刻, 反對面에 자물쇠 챈 窓
戶, 六面에는 菩薩立像과 神將立像을 彫刻.

⑤ 八角屋蓋石·徑一三五糎. 各面은 傾斜지어 外邊 四八糎, 內邊 三○糎, 高 四
五糎.

舍利塔의 각 부분이 다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 현장은 협소하고 어

딘지 어색한 감이 들었는데 우리를 안내하여 온 洞里의 老人(當年 70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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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의하면 원래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東쪽으로 다시 六○米 
가량 간 丘陵에 있었는데 韓末에 大邱의 某徐氏가 明堂자리라 해서 塔을 이

리로 옮기고 그 자리에 墓를 썼다는 것이다. 그곳을 가 보니 과연 臺地가 

넓고 眺望이 좋았다.

정성이 없는 日人學者들이 찾아가지 않았던 것은 탓할 것도 없거니와 우

리 民族으로서 一然禪師의 舍利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오늘까

지 있었다는 것은 참 미안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이 浮屠를 단지 냉정한 美
術品으로만 볼 수 없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보살피며 舍利가 놓였던 구멍을 

응시하였다. 民族으로서 미안한 일이다. 이 슬픈 사실을 나는 全國民에 알리

고 싶었다. 今年의 古蹟修理事業中 꼭 이 舍利塔은 세워야겠다고 당국에 보

고하였고 또 반드시 실현하도록 우리도 감독할 것이다. 華川洞口를 다시 되

돌아오는 車中에서 나는 沈痛한 感傷에 묵묵하였다.

2.3.2. 一然禪師 浮屠의 調査(黃壽永 1963: 455-456)

慶北 軍威郡 古老面 華水洞 麟角寺는 一然禪師의 住刹로서 그의 塔碑가 있

어 有名하다. 이 古碑는 現在 下端部만이 남아 있는 바 王羲之의 集字로서 

人口에 膾炙된지 오래다.

벌써 約 五年前의 일이다. 李弘稙 先生과 같이 처음으로 麟角寺를 찾았을 

때에 이 碑石에 對應하는 浮屠를 確認하기 위하여 寺域으로부터 溪流를 따라 

約 1km 올라가서 部落 뒷산 속칭 ｢부도골｣에 이르러 散亂된 塔材를 찾았고 

그中 塔身石에서 空虛한 舍利孔과 ｢普覺國師｣ ｢靜照之塔｣이라는 二行의 記
銘을 발견하고 感慨無量한 바 있었다. 이같이 倒壞된 原因인 즉 舍利奪取를 

위한 韓末 日人의 所行이라고 古老들은 말하여 주었다 

昨年 九月二十二一 새벽 新寧을 떠나 멀지않은 山中의 羅代寺址 한곳을 調
査하고 北上하던 중 이 浮屠再建의 소식을 듣고 잠간 麟角寺를 찾게 되었다. 

그런데 意外에도 이 부도는 ｢부도골｣을 떠나 寺門外 道路傍에 移建되어 있

음을 보았다. 지난 봄에 面事務所와 軍人某氏의 손으로 옮겨 왔다는 것인데 

이왕 寺刹로 搬移할 바에야 塔碑와 나란히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고 寺僧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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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따졌더니 浮屠는 境內에 아니세우는 法이라는 對答이었다. 그리하여 復原
된 그 모습이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 서운한 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浮屠는 石質도 치밀하지는 못하고 彫鏤가 鈍厚하며 結構의 솜씨도 아담

스럽지 못한 것이 高麗下代의 作品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新羅以來의 傳
統的樣式을 지니고 記銘에 의하여 一然의 墓塔임이 의심할 바 없으니 한층 

所重한 遺構라고 하여야겠다…

2.3.3. ｢重修記｣ 李道源 癸卯年(華山 麟角寺誌)
新羅 善德女王 十一年에 高僧 義湘祖師가 麟角寺를 義興의 華山에 創建하

니 巨金 一千三百이요 또 남은 해라. 高麗 忠烈王 때에 普覺國師가 이곳에 

禪座하여 三國遺事를 著述하였으니 즉 우리나라 最古 史書로서 三國史記와 

더불어 雙璧이 되었는지라. 지난 更子年에 내가 育英하는 일로 義興에 머물

렀더니 어떤날 蔣君 濟明이 나를 찾아와 가로되 麟寺가 國寶에 參列하지 않

으며 國師의 기친 業蹟이 將次 泯寂하는데 돌아갈 것이니, 願컨대 吾子는 圖
謀하라. 내가 가로되 이미 감당하지 못할 바이나 古蹟을 守護하는 것은 우리

의 責任이라 하고 因해 蔣君으로 더불어 날을 約束하여 踏査하니, 法堂은 顚
壤하여 鞠草가 되었고, 佛像은 極樂殿에 權道로 奉安하였고, 講說하는 樓이

나 樓도 또한 風雨를 터지 못하고, 彌勒堂은 기둥이 썩고 기와가 새고, 國師
의 碑는 閔漬의 글과 右軍의 글씨가 剝落하여 견디어 읽지 못하겠고, 餘存하

는 者는 蝌蚪와 鳥跡같고 浮屠는 佛像과 蓮花 動物 上中下의 刻法이 可히 造
化를 빼앗겼는지라. 이에 當局에 書類를 갖추어 陳情할세. 마침 金魯淑甫가 

아울러 功을 들리었으되 아직 回報를 보지 못한지라. 蔣君이 기회를 먼저 보

아 運算하는 主僧 九鉉 및 同志 數人으로 더불어 倡議하여 醵金하니 應하는 

者가 울림소리와 같은지라. 이에 工人을 募集하고 始役하여 크게 修葺을 더

하여 極樂殿과 講說樓로부터 碑閣과 彌勒堂에 미처서 輪焉 奐焉하여 一新되

었는지라. 於乎라! 蔣君은 沙門을 배운 者가 아니요, 또한 冥福에 留心하는 

者가 아니로다. 特히 옛을 좋아하는 정성이 깊어서 이한 일을 판단하였으되, 

스스로 功이라고 하지 않고 期必코 國寶에 參列한 뒤 말하고자하니,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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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마땅이 갚음을 볼 것을 알겠도다. 옛적에 陶靖節이 일찍이 白蓮社에 

놀았고, 蘇長公이 四菩薩閣을 세웠으니, 淸淨한 道場에 마음을 두고 無量한 

福田에 德을 세우는 것은 어찌 儒와 釋이 다름이 있으리오. 或 齷齪한 塵劫에 

저 骨火에 役役하여 四大를 잊고 六根을 빠뜨린 者는 蔣君의 마음쓰는 것에 

봄에 雲泥가 懸絶한 것과 같을 뿐 아니로다. 또 國師로 하여금 알음이 있으면 

반드시 欣欣然하게 西方淨土의 極樂에서 턱을 풀고 머리를 꺼떡이지 아니치 

않으리라. 癸卯年 鶉尾月에 京山 李道源은 壽春寓舍에서 撰하고 아울러 씀. 

2.4. 文獻資料의 檢討

인각사는 보각국사 일연선사의 下安所이자 三國遺事를 집필한 곳이며 

普覺國師碑와 普覺國師靜照之塔 등이 남아 있다. 인각사 창건에 대한 기록은 

해방이후 기록된 李道源의 麟角寺重修記와 權相老의 韓國寺刹全書에 각

각 신라 선덕왕 11년 義相大師創建, 신라 선덕왕 12년 元曉大師創建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전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전으로 내려

오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이 해당사찰의 

寺格을 높이기 위하여 의상·원효 두 큰스님을 창건주로 내세우는 경향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인각사도 같은 경우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발굴조사 결과 인각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북대학교 박물관과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시·발굴조사에서 8세기 중엽경의 鬼面瓦와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암·수막새가 현 경내와 다소 떨어진 미륵당 주변과 서편 진

입로구역에서 출토된 바 있다. 또한 극락전 해체 시 발견된 심초석과 치석된 

부재 및 계단지대석등의 치석수법 등이 8세기 중엽경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

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8세기 무렵에는 사찰이 창건되어 사격을 갖추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기록을 통해 보면 인각사는 창건 이후 아무런 기록 없이 명맥만 유지

되어 오다 고려시대 후기(1284년) 일연선사의 하안소로 지정되면서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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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되고 九山門都會를 개최하는 등 당시 높은 사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

로 보이며, 그의 사후에도 꾸준히 사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普覺國師碑와 고려 말 李穡의 麟角寺 無無堂記에 당시 인각사의 상황

이 기술되었다. 특히 麟角寺 無無堂記는 인각사의 가람배치 상황을 기록

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麟角寺 無無堂記 참조).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연화문 막새편부터 귀목문 막새까지 다양

한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유물들 출토되었고, 현재 경내에 나말여초의 

석등 및 석탑을 통해서도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세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려후기 기와편 및 막새편 도자기편 등이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지

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일연스님 하안소 지정 이후인 고려시대 

후기에 사역의 중심이 미륵당 부근에서 극락전 부근으로 이동하는 대규모적

인 중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불교는 조선시대에 유교이념으로 인하여 쇠퇴하게 되며, 인각

사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쇠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각사는 

명찰들을 資福寺로 대신할 때 조계종 소속의 사원으로 포함된 것에서 조선

초기에는 명찰로서 어느 정도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30년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인각사의 사명에 대한 유래와 함

께 閔漬가 찬한 ‘普覺國師碑銘’의 존재만 간략히 언급하고, 新增으로 俞好仁
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俞好仁의 또 다른 시에는 당시 인각사를 방문했을 

때에는 이미 황량해져 있고, ‘普覺國師碑’ 역시 많은 손상이 가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55년에 臨皐書院이 준공되면서 明宗으로부터 臨皐書院이라는 賜額을 하

사 받고 또 인각사와 인근의 큰 사찰들의 位田을 하사받게 된다. 이로 인해 

인각사는 임란이전부터 경제적 기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다. 조선 초기 이후 빈약한 사세를 지속해 왔던 인각사는 임진왜란을 거치면

서 廢寺의 위기에 직면한다. 許亨道의 東溪集에는 정유재란시 절이 불에 

탔는데 법당 마당에 있던 보각국사비도 크게 파손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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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사찰이 완전히 전소되었으니 폐사의 상태나 다름이 없

었을 것이다. 

폐사에 가깝던 인각사는 仁祖 4년(1630년) 愼熙 스님에 의해 복원되고, 肅宗 

25년(1699)에 義興縣監 朴聖漢에 의하여 增築되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重修
는 景宗 元年(1721)에야 이루어지며, ｢華山麟角寺講說樓 重修記｣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수가 되는데, 당시 

사찰은 거의 없는 듯이 되어 겨우 大雄殿·極樂殿·講說樓·僧房·鐘樓 정도

가 존재하고 있었다. 고려말 李穡의 無無堂記에 기록된 건물은 임란 이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普覺國師碑’와 3층 석탑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후에 기록된 洪良浩의 耳溪集에는 인각사비와 더불어 인각사의 상황

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볼 때 절에 살고 있던 스님조차 사명을 모르

고 있을 정도로 인각사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각사의 건축고고학적 가람배치

3.1.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초기 가람배치

<그림 1> 군위 인각사 2-7차 발굴조사 유구 현황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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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 건물지는 5차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11동(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1차, 15호, 16호, 17호, 18호 건물지)과 기타 하부 부석 유구, 

탑지, 담장지 3기, 화계 시설, 보도석렬 2기, 배수로 4기, 경계석렬 3기 등이다.

문지(6호 건물지) 및 담장지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중심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동쪽 미륵당지 구역 건물지는 6동 이며, 발굴조사 시 설정된 

남북 그리드와 시계방향으로 55°정도 틀어져 있다. 7호–1차 건물지에서 확인

된 건물지와 담장지 서쪽 건물지는 남북 그리드 와 일치하는 건물지 배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1호 건물지와 탑지유구 하부에는 집석유구와 연화문 

수막새, 인화문토기편이 출토되었고, 1호 건물지 동측면 기단부는 이중으로 

5호 건물지 동쪽 기단부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되었다. 1호 건물지는 중심부

에 정면 3칸, 측면 3칸, 좌우에 정면2칸 측면 1칸의 건물지가 각각 설치된 

객사형 건물지로 탑지가 위치한 동쪽을 정면으로 하고 후면으로 추정되는 

서쪽에 담장지가 설치되어 있다. 

탑지는 남, 북, 동면에 외측으로 연장되는 경계석열이 설치되어 있으며 탑

지 서쪽 돌출부 모서리에서 당초문 암막새와 선문 기와편으로 설치된 구역

에서 청동유물이 일괄 확인되었다. 1호 건물지와 탑지는 1호 건물지 축조 

이후 신축된 건물지로 중심시설인 탑지를 담장과 2호 건물을 이용하여 영역 

구분하였다. 2호 건물지는 현재 정면 10칸 이상, 측면 2칸 이상이 확인되었

으며, 대상지 북쪽 도로와 동쪽 경작지쪽으로 확장되고 있다. 건물지 기단 

하부에서는 연화문 수막새편, 폐기층에서는 당초문 수막새편이 출토되었다. 

건물지 서쪽으로 연속해서 벽체 하부 고맥이 시설이 확인되었고, 내부에 덮

개석이 설치된 배수로가 2개소에서 확인되었다. 동쪽에서 3번째 칸에 탑지

로 연결되는 경계석열이 확인되고, 개거식 배수로가 1기 확인되었다. 건물지

는 통일신라기 중심구역으로 추정되는 대상지 북쪽을 둘러싸는 회랑지로 추

정되며 하부 유구의 경우 대상구역에서 확인된 건물지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건물지로 추정된다. 3호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기단이 2호 건물

지의 2차 기단과 동일한 대형 천석을 이용하여 기단을 조성하였다. 사행천

과 연접하여 특수한 용도의 건물지로 판단된다. 4호 건물지는 정면 3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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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칸으로 남쪽 첫 번째 칸은 사이기둥을 위한 초석이 설치되어 2칸으로 

구분하고, 중간칸은 3/4정도에 천석을 이용하여 기단내부를 지정하였다. 정

면과 후면은 1호 건물지와 같은 이중기단으로 축조되었다. 5호 건물지는 4호 

건물지와 마당을 동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남쪽 돌출부가 4호 건물지와 연

결되고 있다.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통일기 주변 1호 건물지, 주변 2호건

물지의 기단과 동일한 판형 석재를 세워서 축조한 형태와 같은 형식으로 성

토층에 인화문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6호 건물지는 적심 3기와 함께 남쪽

에 문지도리석이 확인었되고, 주변에 6호 건물지로 연결되는 담장지가 있어 

문지로 추정되며, 발굴조사를 위해 설정된 남북중심축과 시계방향으로 55°

정도 틀어진 영역과 남북 중심축과 일체되는 영역과 구분되고 있다. 문지 서

쪽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건물지로는 5동(7호–1차 건물지, 15호, 

16호, 17호, 18호)이 확인되었다. 7호–1차 건물지는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남

북방향 담장지가 건물지 동쪽 기단에 연결되고 건물지 내부에서 진단구 등

이 확인되었다. 7호–1차 건물지와 연결된 담장열에는 방형 이중주좌 문지도

리석이 설치되어 있다. 16호, 17호 건물지는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통일

신라시대 주변 3호 건물지 및 고려기 주변 2호 건물지와 연결된 건물지로 

내부에 통일신라시대 대형 옹 2점이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내부는 부엌시설

로 추정되는 아궁이와 외줄고래 형태의 재가 채워진 고래시설 등이 확인되

었다. 15호, 18호 건물지는 기단시설과 함께 내부 적심열이 1열만 확인되어 

건물지 성격은 확인할 수 없으나 통일신라시대 후기 연화문 막새편과 함께 

사선문, 사선문+횡선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통일신라시대 가람층은 초축시기는 늦어도 8세기를 전후하여 9세기 후반

까지로 추정되며, 유구에 따라 9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상하로 분류된다. 탑

지 서북편에서 금동병 향로를 비롯한 청동일괄 유물이 출토되고 각 건물별 

막새가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인각사 전체 가람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

혀내기는 어려움이 있다. 극락전 초석으로 활용된 심초석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탑지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인 차이는 있으나 2개소에 탑이 설치되고 

탑의 규모와 성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행천과 배수시설 및 



202  국제고려학 18호

보도시설, 담장 등이 설치되어 통일기 인각사 가람배치상 주변건물에 해당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사행천이 확인되어 물과 관련된 통일신라시대 

인각사의 후원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건물지 내에 대형 옹과, 시루 등이 출

토되고, 난방시설과 아궁이 시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인각사에는 승방이나 공방시설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시대 인각사 가람의 전체적인 성격과 특성 등은 대상지 북쪽 도

로와 현재 장대석 및 치미편이 확인된 과수원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

어지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2. 고려시대 초기~고려시대 중기 가람배치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고려 초기 인각사 가람은 통일신라시대 후기 조성

된 가람에서 점차적으로 서쪽지역으로 사세가 확장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

다. 고려시대 초축된 건물지는 대상지 서쪽에 집중되어 확인되며, 건물지 총 

7동(1–1호, 3호–2차, 7호–2차, 8호–1차, 11호–1차, 13호–1차, 16호–2차 건물

지)과 기타유구(배수로, 담장지, 우물지 등)가 확인되었다. 1–1호 건물지는 

통일신라시대 초축된 1호 건물지 폐기 이후 축조된 건물지로 기단부를 조정

하고 중심건물만을 중창하였고, 건물지 서쪽편 담장지는 서쪽으로 이동되어 

축조되었으며, 건물지 동북쪽에 우물 1개소를 축조하였다. 7호 건물지는 하

부 담장지 및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폐기 이후 고려시대 2회 중복된 상태로 

건물지 내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고려시대 후기에 7호 건물이 분동된 형태

를 나타내고 있다. 건물지 내부 시설로는 아궁이 시설이 2개소에서 확인되

고, 내부 난방관련 고래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기단안쪽에 진단구 등이 출

토되었다. 건물지는 고려시대 인각사전체 가람배치 상 중요 건물이던 극락

전(금당)동쪽 내부 난방시설이 확인되어 전체 가람 배치상 방장실에 해당하

는 건물지로 추정된다. 8호, 11호 건물지는 2회 정도 중복된 상태로 통일신

라시대 6호, 18호 건물지가 폐기된 이후 축조된 건물지로 건물지의 중심축

은 설정된 남북방향 그리드와 대체로 일치 한다. 건물지 내부에서 아궁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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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함께 외줄 고래시설 등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중기 이후 승방시설로 사

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가람층은 나말여초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소토층으로 분

류되는 폐기층 상부에 위치하는 유구로 10세기 초에서 13세기 후기까지 포

함한다. 각 유구에서는 선문, 어골문, 복합문 와편과 청자편이 주로 수습되

었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유구보다 면적은 좁으나 극락전 영역을 

중심으로 밀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수습 유물을 통해서 고려시대 가람

층 역시 10~12세기, 12~13세기 무렵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3.3. 고려시대 중기~조선시대 중기 가람배치

고려시대 후기 가람층은 인각사가 1284년 일연스님의 하안소로 지정되던 

시기부터 조선시대 정유재란 소실 이전까지 존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유구는 건물지 총 7동(7–1호, 7–2호, 8호, 9호, 10호, 11호, 13호 건물

지)과 기타유구(배수로 7기, 우물지 1기, 보도석렬 2기, 담장지 1기)이다. 특

히 하안소로 지정되면서 7호 건물지 서쪽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창이 이루어

졌으며, 인각사 고려후기 사역의 동쪽 경계로 추정되는 담장시설 등이 확인

되어,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중기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되던, 인각사가 고려

후기 사찰의 중심시설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동쪽지역에 있던 탑지를 중심

으로 한 지역이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3.4. 조선시대 중기 이후 가람배치

조선시대 중기 이후 가람층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4동(미륵당지(1–1호 상

부 건물지), 12호, 7호–4차, 15호 건물지)동서방향 담장지 및 2호 우물지로 

조선시대 정유재란 이후 소실된 인각사가 중창되면서 축조되었다. 가람배치

는 서쪽구역을 중심으로 극락전이 중건되고 대웅전이 신축되었으며, 가람배

치의 중심축이 동서방향에서 남북방향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이면서 주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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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지가 조선시대 중기이전 영역보다는 동쪽으로 확장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

다. 신축된 건물지는 12호 건물지와 동쪽의 우물지 및 담장지 등으로 1–1호 

상부 건물지인 미륵당지와 7호–4차 건물지는 중호문 기와편과 상평통보 등

이 건물지 기단토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건립된 미륵당 기단석 사이

에서 상평통보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후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

이 출토되었다. 금동불상은 건물 축조과정 중 진단구 형태로 매납된 것으로 

보이며, 기단석과 기단석 사이에서 상평통보를 아래에 놓고 그 위에 금동불

상을 둔 형태로 출토되었다.

<그림 2> 군위 인각사의 건물지 변화상

4. 출토 유물로 본 군위 인각사의 위상

2008년 5차 조사 당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10동과 방형집석유구, 담장지 

보도석렬, 배수로, 회랑시설, 담장시설 등이 발굴되었다.

탑지 추정 방형 집석유구는 통일신라시대 인각사 3층석탑의 원터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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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방형 집석유구의 규모는 4m×4m이며, 3면에 2열의 석렬이 방형 집석

유구와 연결되어 있다.

방형 집석유구의 조성은 자연층인 연황색 점질토를 사방 4m 규모로 굴광

한 후 40~90cm 규모의 할석을 이용하여 지정하였으며, 상부 유구는 확인되

지 않았다. 최하부는 완만한 ‘U’자형에 가깝다. 유구 북쪽에는 바로 연결되어 

별도로 조성된 폭 1m 정도의 시설이 확인되었다. 평면적으로 2×1m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어 방형 집석유구를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방형 집석유구는 통일신라시대 탑으로 알려진 팔공산 부인사 

동서 삼층 석탑지, 경주지역 傳 인용사지 동서 탑지, 남리사지 동서 탑지 등

에서 확인되는 규모 4m내외의 탑지 하부 지정방식과 유사하며, 선행된 인각

사 발굴조사 결과 인각사 삼층 석탑의 원지가 확인되지 않고, 고려후기 인각

사 정비과정 중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형 집석유구는 인각사 

삼층석탑의 원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서쪽면에는 2m×1m 규모의 

석렬이 방형 집석유구와 연접해 

있다. 북서쪽을 정면으로 하고 

있으며, 우측에 청동금고와 병향

로 및 정병 등이 일괄 매납되어 

출토되었다. 그 중 2008년 10월 

26일 승탑지로 추정되는 유구조

사 중 지표에서 약 5㎝ 아래에 

청동금고가 발견되었다. 금고 안

에 청동향합, 청동접시, 소형 가

릉빈가상 등이 매납되었고, 청동

금고 옆에 청동정병, 청동이중합, 

청동발이 확인되었다. 수습과정 

중 추가로 금동병향로, 해무리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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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玉璧底) 7점이 출토되었으며 바닥과 외곽에는 통일신라시대의 선문타

날 기와편, 흑색연질 기와편, 당초문 암막새편이 수습되었다. 

일괄유물은 원형으로 굴토 후 바닥에 기와를 깔고 벽체에도 기와를 세워 

쌓았으며, 내부에 일괄유물을 매납 후 상부에 다시 기와를 흙으로 마감한 것

으로 추정된다. 

발굴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승탑지에서 불교의식구로 추정되며, 이는 특히 

매납 시기가 분명한 중국 唐代 神會和尙身塔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사하여 통일

신라 불교 청동유물의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므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4.1. 군위 인각사 출토 청동유물의 특징(최응천 2010: 82-97; 김선 2010)

4.1.1. 金銅柄香爐

인각사 출토 병향로는 손잡이 부분이 부러진 것 외에는 거의 완전한 형태

로 남아있다. 향로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컵모양을 한 爐身은 아

래로부터 잘록해지다가 구연이 나팔형으로 몸체 아래로 다시 한단의 연판형

받침을 두었다. 연판 받침으로부터 S자형의 줄기 장식이 솟아 몸체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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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부착된 손잡이와 연결되었다.

끝으로 가면서 ‘ㄱ’자로 꺾인 손잡이는 몸체와 연결되는 윗부분에 섬세하

게 표현된 여의두 형태의 장식을 첨가하였으며 손잡이는 양단을 접어 올렸

다. 손잡이 끝단에는 원형의 좌대를 두고 위에 蓮花座를 마련하여 그 위에 

앞 다리를 세우고 앉아 정면을 직시한 사자를 별도로 조각하여 부착하였다. 

특히 이 사자는 보존처리 결과 금동으로 도금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부분은 리벳으로 연결해 조립하게 되어 있으며 如意頭形의 장식이 향로

와 손잡이가 연결되도록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화형받침과 노

신을 연결하는 리벳의 아래 부분은 꽃모양으로 조각하여 붙인 듯 세밀하게 

처리하였다. 神會禪師塔에서 출토된 병향로와 매우 유사하다.

神會禪師塔은 765년에 세워졌으므로 상한연도는 올라갈 것이다. 손잡이가 

달린 향로인 병향로는 승려들이 각종 의식에서 직접 들고 사용한 향로로 손

잡이 끝에 부착되는 鎭子라고 불리는 장식물의 형태에 따라 鵲尾形, 獅子鎭形, 

甁鎭形, 蓮花形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작미형이 가장 먼저 출현해서, 사자

형, 병형의 시기순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용진 2010: 54-57; 

이난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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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의 병향로는 聖德大王神鐘(771년)에 조각된 供養者像의 지물이나 

石窟庵의 부조상 가운데 十代弟子의 지물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리

움미술관 병향로는 컵 모습을 한 몸체 뒤로 긴 손잡이가 뻗어 있고 끝부분에 

한 마리의 사자가 장식된 獅子鎭形병향로이다. 斗처럼 기다란 손잡이의 시작

부분은 타원의 화형장식을 투각하고 끝단으로 가면서 직각으로 꺾이다가 끝

단에는 한 마리의 사자가 앞다리를 세워 앉아 있는 모습을 조각하여 부착하

였다. 중국의 경우 炳靈寺석굴벽화에서 그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구

려 雙楹塚벽화, 신라 斷石山神仙寺의 磨崖彫刻에서 확인된다.

경남 昌寧의 말흘리유적(경남고고학연구소 2005)에서도 병향로가 출토되

었으며, 전체 길이 42cm, 몸체의 중단이 잘록하게 좁혀지다 밑으로 가면서 

벌어진 모습으로 몸체 아래에는 짧은 간주를 두어 연화형으로 이루어진 향

로 받침과 구연 한쪽에 연결된 여의두형 장식 뒤로 길게 뻗은 손잡이가 ‘ㄱ’

자형으로 굴곡을 이룬다. 리움 소장품과 유사하지만 손잡이 끝부분에 사자

가 아닌 연봉형으로 장식한 것이 다르다. 향로 손잡이 끝에 부착되는 사자와 

리벳에 도금을 한 사례는 다른 중국과 일본에서도 거의 보기드문 것으로서 

인각사 출토 병향로에서 확인된다. 

4.1.2. 靑銅淨甁

인각사 출토 청동정병은 2점이 확인되었으며, 발굴당시 정병 한 점은 목 

부분이 부러지고 몸체 일부에 파손이 있지만 비교적 완전한 형태이다.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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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깨 부분에 뚜껑을 부착하여 여닫을 수 있는 주구와 긴 목과 둥근 테를 

두른 뒤 다시 가늘고 긴 첨대가 길게 솟은 형태이다. 통일신라 정병의 예로

는 石窟庵조각 가운데 梵天像의 지물로 주두와 첨대가 있는 정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석굴암 범천상(774년 완공)과 奈良國立博物館소장의 정병 

사례가 많지 않다.

중국 會禪師塔출토 정병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신회선사의 정병은 첨대

가 원형으로 인각사 출토 유물과 차이가 나타난다. 청동정병은 최근 삼척 흥

전리사지에서도 출토되었다. 2점이 세트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지 구들 하부

에서 출토되었다.(불교문화재연구소 2016) 

4.1.3. 靑銅香盒

神會禪師塔출토의 청동합과 마찬가지로 타원형의 둥근 몸체 아래로 나팔처

럼 벌어진 높은 굽을 두고 반원형의 뚜껑 상부에 7층으로 이루어진 傘蓋장식

을 둔 塔蓋香盒이다. 외형은 신회선사 묘탑 향합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향

합은 중국 西晉代에 개착된 炳靈寺169窟의 벽화에 등장되는데, 병향로와 향합

을 같이 들고 있는 승려가 그려져 있어 세트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柄香爐와 塔蓋香盒이 같이 출토된 점에서 중국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뚜껑의 구연 위쪽에 가는 동심원을 몇 줄 돌린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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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塔의 가장 하단의 원형기 단부에도 여러 줄의 중첩 동심원을 둘러

져 있다. 塔의 끝 부분은 神會禪師塔출토품이 2단으로 굴곡을 이루며 처리한 

것과 달리 높게 솟은 寶珠形으로 마무리한 점이 다르다. 

4.1.4. 靑銅金鼓

통일신라의 청동 금고는 국

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咸通6年
銘(865) 金鼓가 유일하다. 인각

사 출토 금고는 발견 당시 鼓面
인 앞면이 지면을 향하도록 놓

여 있고 뒷면이 위로 노출되어 

내부에는 앞서 언급한 청동유

물들이 들어 있었다. 금고의 앞

면에는 세 줄의 隆起同心圓이 

둘러져 있어 전면을 4구획으로 

구분하고, 중앙의 撞座에는 아무런 시문이 없지만 당좌 주위에 36엽의 연화

문을 도드라지게 새긴 것이 특징이다. 이 연판 주위를 몇 줄의 隆起同心圓으

로 두르고 다시 융기선을 시문하였는데, 보존처리 결과 중앙 구획에 옅은 선

으로 당초문을 시문되었다. 금고의 옆면은 비교적 두텁게 처리되어 측면의 

위쪽에 원래 3개의 고리를 달았지만 중앙의 고리는 없어졌고 현재는 양쪽 

두 개의 고리만이 남아있다. 고리는 옆으로 뚫려 관처럼 생긴 모습으로 3개

의 고리를 서로 연결하여 걸도록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側面에서 뒤로 

접힌 구연부는 뒷면에서 넓게 전부를 형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共鳴口가 좁

아지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 넓은 뒷면의 전부에도 앞면과 같은 두 줄의 융

기 동심원이 둘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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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靑銅圓筒形二重盒

인각사에서 출토된 청동의 원통형 합은 2개로 나누

어진 몸체가 연결되어 이단으로 구성되었고, 상부에는 

납작한 뚜껑이 덮이는 합 형식을 갖추었다. 몸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이 세선의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원

통 합을 제작할 때 틀을 반복해서 돌림으로써 외형 틀 

안쪽 면에 생긴 주조의 흔적임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예를 통해 이러한 형식의 圓筒形二重盒은 사리를 담는 

내사리기의 外舍利盒역할을 하였으며 그 제작시기도 

10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었다. 

그러나 인각사에서 발견된 동일한 모습의 청동 圓筒形二重盒은 9세기에 

이미 이러한 형식의 이중합이 제작되었고, 사리용기보다는 香盒과 같이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4.1.6. 靑銅鉢

금고 주변에서는 2점의 청동그릇이 발견되다. 이중에서 1점은 구연 일부

에 파손이 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나머지 한 점 역시 몸체 여러 곳에 파손

이 있으나 거의 동일하다. 청동 발은 구연이 밖으로 벌어져 외반되었고 몸체

는 아래로 가면서 점차 좁혀지다가 둥근 저부 밑에 약간 벌어진 굽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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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몸체의 측면에 음각선이 둘러져 있다. 몸체 중앙에 돌대 같은 한 줄의 

양각선이 둘러져 있다. 특히 함께 발견된 접시형 그릇 두 점 가운데 한 점은 

발의 뚜껑과 조합되는 한 셋트로 추정된다. 

4.1.7. 금동가릉빈가상

인각사 출토 금동 가릉빈가상은 한쪽 날개

는 파손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잘 남아 있다. 피

리를 불고 있는 가릉빈가상이며, 오른쪽으로 

뻗은 피리를 두 손으로 잡고 부는 형태를 취하

고 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표현되었으나 마

모가 심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머리는 보관을 

쓰고, 발은 축약되어 표현되었다. 날개는 따로 

주조하여 부착하였으며, 배에는 지름 0.35㎝
의 돌기가 확인되며, 하단부는 꽂아서 사용했

던 것으로 추정되는 촉이 남아 있다. 얼굴 일

부에 도금의 흔적이 있고, 대부분 박락되었다.

가릉빈가는 불교에서 극락정토의 설산(雪山)에 산다는 상상의 동물로 머

리는 사람모양이고 날개·발·꼬리는 새모양을 하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

대의 피리를 부는 주악상으로는 범종의 부조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주악

상 등이 남아 있으나 이처럼 단독의 금동 조각상으로 가릉빈가상이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4.1.8. 해무리굽 청자완(玉璧底靑磁)

麟角寺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해무리굽 청자는 전형적인 중국 越州窯系
靑磁로 接地面이 넓은 玉璧底形 5점, 接地面이 좁은 玉環底形 2점 등의 청자 

7점이 포개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청자 가운데 옥벽저형 청자는 중

국 浙江省박물관 소장의 唐貞元十年(794)에 제작된 청자와 皇龍寺址 및 彌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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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址유적에서 출토된 월주요 청자(大中12年, 858년의 토기 동반)와 비교된

다. 현재까지 알려진 越州窯청자는 편으로 발견되었으나 인각사 출토 청자

는 포개어진 상태로 출토되었고, 묵서명이 함께 되어 있어 중요하다. 현재 

묵서명을 X-RAY로 촬영하였으나 알 수가 없다. 이 청자들은 중국에서 8세

기말~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동반 유물의 연대 설정에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고 있다.

4.2. 중국 하남성 낙양시 신회선사탑 출토 청동유물의 특징

인각사 출토 유물과 매우 

유사한 성격과 조합을 보이

는 유물이 바로 중국 河南
省洛陽市의 神會禪師廟塔에서 

일괄로 발견된 唐代의 불교 

청동유물이다. 荷澤神會(683~ 

758)는 선종의 6조 慧能의 

제자이자 혜능을 6조의 지위

에 올려놓은 중국 선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왔다. 1983년 2월 

낙양시 량식국(粮食局) 용문 양곡의 장지를 평정할 때 건축유적지 하나를 발

견했다. 출토된 탑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건축물 유적은 당대 명승 선종 

7조 신회신탑기 아래에 있는 石室(속칭 신회묘)이다. 

신회신탑탑기는 용문의 서산 북록에 있다. 원래는 당나라 宝應寺 옛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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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옛터는 서쪽으로 이하(伊河)로 흐르고, 북쪽으로는 수당식의 동도

(東都)인 낙양성(洛陽城)하고 멀지 않다. 현재까지 발굴되어 정리된 정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석실은 단실, 평면은 정방형이다. 전실은 13조각으로 

가공된 석판, 석조 이것을 중첩해서 쌓아 올렸다. 실 아래에는 3개의 석판을 

남북으로 평보로 깔았다. 동벽에는 벽돌 2장으로 석판과 1장의 석조를 상하 

횡으로 쌓고, 상하는 석판으로 덮었고, 중간은 석조가 들어간다. 남벽에는 

1장의 완전한 벽을 세워 만들었다. 서벽에는 1장의 석조와 1장의 석판을 횡

으로 쌓고, 위에는 석조, 아래는 석판이 있다. 북쪽에는 2개의 크기가 비슷한 

석판이 횡으로 쌓였다. 머리꼭대기에는 두 조각의 석판이 남북으로 착종되

어 틈새가 붙여져서 깔려있고, 그 중간 동쪽변의 석판은 서쪽의 석판보다 길

고, 서쪽의 석판은 䀆頂形이고, 전체 석실은 마치 하나의 완전한 석곽과 같

았다.(洛陽市文物工作隊 1992)

이곳에서 발견된 다량의 불교 청동유물은 765년 매납되어 중국 唐代 불교 

청동유물의 중요한 편년자료가 된다. 또한 淨甁, 鉢盂, 柄香爐, 香盒 등이 일

괄로 출토됨으로써 당시 불교공양의 의궤와 불교청동유물의 용도 등을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일괄유물은 신회의 僧舍利
와 함께 매납된 것으로 추정하여 舍利莊嚴具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

만, 출토된 유물 중 사리기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당시에 

사용되거나 제작된 불교공예품을 供養具의 성격으로 함께 매납한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4.2.1. 柄香爐

神會禪師塔출토 병향로는 연꽃형의 몸체와 길게 뒤로 뻗은 손잡이 뒤로 

사자형 장식이 달린 전형적인 병향로의 형식을 갖추었다. 향을 피우는 몸체

는 받침과 몸통으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뚜껑이 있고 손잡이 앞쪽에는 如
意頭形장식과 끝 쪽으로 伏蓮위에 앉은 사자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

의 사자장식 병향로는 일본의 白鶴美術館소장의 唐代병향로와 法隆寺獻納寶
物, 正倉院에 유물이 있다. 백학미술관 소장 사자형 병향로는 향로의 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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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마리의 사자가 조각되어 있으며, 東京國立博物館소장 法隆寺獻納寶物
의 柄香爐[사진24]는 사자의 입 안에 聯珠文고리를 물고 있다. 군위 인각사에

서 발견된 병향로를 神會禪師塔출토품과 비교해 보면 두 점 다 몸체에 덮개

가 없고 기본 형식은 같지만 손잡이 끝의 사자가 앙련 위에 앉아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4.2.2. 淨甁

神會禪師塔淨甁은 바닥에 낮은 굽이 있고 볼록한 몸통과 어깨에 물을 담

는 注口가 달려 있으며, 병의 목 위쪽으로 솟은 尖臺가 달린 전형적인 형식

을 갖추었다. 神會禪師塔출토처럼 주구와 첨대가 달린 정병은 우리나라와 일

본에도 확인된다. 일본의 정병은 法隆寺獻納寶物, 正倉院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몸통이 구형이고 첨대에도 원형의 선각이 둘러져 있다.

淨甁이란 원래 인도에서 승려가 여행을 할 때 밥그릇이나 의복과 함께 메

고 다니던 물병에서 유래하였다. 이처럼 승려의 필수품의 하나로 쓰이던 물

병이 차츰 부처님 앞에 깨끗한 물을 바치는 供養具로서 그 용도의 폭을 넓혀

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병은 부처님의 공양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살이 지니는 물병은 구제 자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자비심을 

표현하는 持物구실을 하기도 하였다. 병에 들어있는 감로수를 통해 모든 중

생들의 목마름과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는 觀世音菩薩의 정병은 바로 이러한 

자비의 상징물이기도 했다

4.2.3. 香盒

神會禪師塔출토 향합은 몸체와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체 아래쪽에

는 밑으로 가면서 나팔처럼 벌어진 높은 굽을 두었다. 뚜껑 상부에 7층 중첩

을 이룬 傘蓋모양의 탑 상륜부장식이 부착되어 있어 塔蓋盒이라고도 부른다. 

神會禪師塔출토의 塔蓋盒은 일본 法隆寺소장의 玉蟲廚子의 사리공양도 에서 

고승이 병향로와 함께 신회선사 탑 출토 합과 같은 塔 蓋香盒을 들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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盒안에서는 실재로 香의 잔재가 확인됨으로 처음부터 香盒의 용도로 사용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사리합으로 쓰여진 경우는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소장 합

처럼 외부의 형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내부에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여 사

리를 안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형 합은 일본의 경우 正倉院유물과 

우리나라에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탑뉴개 합, 호림박물관의 소장품 등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인각사 출토 유물과 神會禪師塔출토유물은 7층의 산개형 

장식은 유사하지만 상륜의 정상부에 꼭지 부분이 2단의 굴곡을 이루면서 복

잡한 형태로 처리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맺음말

군위 인각사의 가람배치는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 초기, 고려시대 초기~

고려시대 후기, 고려시대 후기~조선시대 중기, 조선시대 중기~조선시대 후

기, 조선시대 후기~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 말기~현대까지 6문화층이며, 통

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역이 이동하며, 축소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軍威麟角寺에서 출토된 청동 柄香爐와 청동 香盒, 청동 淨甁, 청동 

圓筒形二重盒, 청동 金鼓등과 같이 불교공예품은 우리나라 최초로 승탑지에

서 발견된 일괄 유물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神會禪師塔에서 출토된 유물은 정병, 발우, 향로, 향합 등의 공양구와 함

께 숟가락, 젓가락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회선사가 생전에 수행과 일반 

생활시 사용하던 기물들을 매납한 것을 알 수 있다. 승려의 묘탑 지하에서 

출토된 특수한 상황으로 사리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塔蓋香
盒안에 들어있던 香의 殘片 등을 살펴보면 당시 선사가 직접 사용하던 공양

물로 추정된다. 神會禪師塔 출토유물은 출토당시 상태가 완벽하고 매납 시기

가 분명하여 唐代불교공예 연구의 귀중한 편년자료이다. 

군위 인각사에서는 神會禪師塔 출토유물과 유사한 불교 청동유물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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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당시 동아시아 불교에서 통일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神會禪師塔출토품과 인각사 출토 일괄유물을 비교해 보면 정병, 병향로, 

향합 등 종류와 기형, 형식면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성격과 의미는 차이

가 있다.

神會禪師塔유물이 승탑에 매납한 승려의 지물이자 공양구의 성격이라면 

인각사 출토유물은 당시 사용한 靑銅金鼓안에 일부의 유물을 매납하였다. 

또한 인각사 출토 유물은 神會禪師塔과 달리 출토 지점에 별도의 하부 시설이 

없었으며 숟가락, 젓가락 등의 생활용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찰

에서 사용된 공양구와 의식구의 규범에 맞추어 매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일신라시대에 1점에 불과했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咸通6年銘
(865) 金鼓 외에 통일신라시대 금고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해무리

굽 청자완은 9세기 월주요에서 만든 대표적인 유물이며, 완전한 상태로 발굴

되어 당시 인각사가 지닌 위치와 통일신라시대 동아시아 국제 문화교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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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인각사의 유구와 유물을 통해 불교문화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단서

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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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 미추홀 역사

The History of Michuhol State Revisited

김영덕*1

서강대학교

1. 서론

미추홀은 지금의 인천에 있던 백제의 형 나라인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오오미와 신사에서는 이 미추홀의 신령으로 보이는 오오나무찌 신령과 

오오모노 신령과 스꾸나히꼬나 신령을 신사 뒤에 있는 미모로 산에 모시고 

있다. 그런데 앞 두 신령을 소노가미라 부르고 뒤 신령을 가라가미라고도 부

른단다. 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소노가미 신궁에서는 미추홀의 개국왕 

비류를 ‘후루’라고 부르며 조상신으로 후다가미二上라는 산을 바라보며 모시

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김영덕 2017)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의 형 나라 미추홀은 생기자마자 없어진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러나 위서 한전을 다시 읽어보니 미추홀은 한전에 목지目支로 나

오며 서기 345년까지 존재했음을 알게된 것이다. 이것을 밝히는 실마리는 

위서 한전의 진왕 글이다. 이 글에 나오는 나라나 사람 이름의 한자 표기를 

중고음으로 이두 풀이하는 것이다. 특히 혹가或加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중고음으로 확가로 이두 풀이되며 이미 이나리야마 칼글에 보이는 확

가獲加와 중고음이 같고 ‘최고’내지 ‘최상’을 뜻하는 존칭인 것이다. 이런 이 

두 풀이로 미치 나라의 임금 우호는 중고음으로 유고가 되며 이는 3c에 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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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한을 거느리는 진왕이었고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고이왕으로 적힌 것이

다. 이 진왕이 낙랑과 대방 연합군과 가진 전투에서 전사한다. 그리고 아들 

책계가 왕위를 이으면서 왕도를 미치 곧 미추홀에서 백제 위례성/우리 구루

로 옮긴 것이 246년 일이던 것이다. 그리고는 근초고왕이 정변으로 백제를 

되살린 345년까지 미치 나라는 존속했던 것이다. 한편 바닷가 제물포에 살

던 미치 사람들 일부는 서해안, 남해안 이윽고 규슈 그리고 혼슈 야마도로 

4c 초에는 이주했던 것이다. 이들 미치 이주민은 일본에서 모노노베 씨족으

로 통하며 이곳에서 임금이던 모노노베 씨족의 선조 니기하야히는 396년에 

백제에서 망명해온 호무다 와께 곧 오오진 천황에게 나라를 선양한 것이다. 

이 미치 이주민 곧 모노노베 씨족은 일본 야마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와 신궁에서 미치의 소마리聖山 믿음을 지키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다. 이 역사 사실을 삼국사기, 위서, 일본서기에 적힌 문헌 자료와 그 동안에 

이뤄진 고고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밝히고자 한다.

우선 둘 째 글장에서는 위서 한전의 글 가운데 나타나는 나라와 사람 이름

을 중고음으로 알아본다. 셋째 글장에서는 3C중반에 마한과 변한을 이끌던 

미치나라가 백제를 아우르는 과정을 살핀다. 넷째 글장에서는 미치 사람들

이 한반도 서해안 따라 바닷길로 남하하면서 왜나라까지 진출하여 남긴 여

러 정황을 살피면서 미치 나라가 4C 중간까지 존속했다는 증거를 찾아본다. 

아울러 미치와 백제의 신앙, 민속이 야마도로 전래된 사실을 살피고 다섯 째 

글장에서는 미치 나라의 존속을 뒷받침하는 고고학 증거를 살핀다. 끝으로 

미치 나라가 4C 중반까지 존속하면서 마한과 변한을 이끌던 역사의 뜻을 되

짚고 나아가 왜 땅으로 이주해간 미치 사람들의 문화유산을 되돌아본다.

2. 위서 한전의 미치(目支)나라

우선 위서 한전에 나오는 다음 글에서 중고음으로 이름과 낱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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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중고음 따온소리 적힌 말

目 miuk mi 미

支 tsie tsi 치

彌 mie mi 미

鄒 tsio tsi 치

優 i∂u iu 유

獲 γuak huak 확

加 ka ka 가

呼 γuo ko / ku 고 / 구

廉 liem lim 님

臣 zien zin / zen 신 / 센

雲 iu∂n un 운

遣 khien khen 겐

報 pAu pau 호

安 an an 아

邪 zia ia 야

踧 dek dek 데

濆 phuen phun 훈

離 lei li 리

兒 zie zi 지

不 Piu∂t Pu 후

例 liei le 레

狗 kiuo ku 구

秦 dzien dzin 진

辰王治月(目)支國臣智或加優呼, 臣雲遣支報安邪踧支 濆臣離兒不例狗邪秦支廉之號

<중고음표> 참고: 여숙상, 한자고금음표, 중화서국, 1993

이 중고음 표를 써서 위서 한전의 진왕 대목을 풀이해 본다. “진왕이 다스

리는 바 미치나라의 센치는 확가 유고이고, 신운 나라의 센치는 겐치호이고 

아야 나라의 센치는 데치이고 훈신리지 나라의 센치는 후리이고 구야 나라

의 센치는 진치이다. 센치는 님을 가리킨다.”

여기서 “센치(臣智)”는 힘센 이, 곧 나라님을 뜻한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목치目支나라의 이름과 비류沸流가 세

운 나라인 미추홀彌鄒忽는 중고음이 같다는 것이다. 한전에 나오는 마한의 

쉰 네 나라 가운데 미치나라와 백제가 가지런히 나오며, 이것은 이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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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나라임을 뜻하며, 삼국사기와 달리 비류가 세운 나라 미치는 뒤에 

밝힌 대로 4C중반까지 존재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미치 나라의 센치 이름 우호 앞에는 확가或加라는 존칭이 붙어있

어서 으뜸 센치가 미치 나라님인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확가라는 

말은 이나리야마 칼 글에서 개로 대왕의 이름 앞에 붙어 있고 일본서기에도 

여러 천황 이름 앞에 확가의 사투리 와까가 붙어 있는 것이다(김영덕 2017).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센치 이름에서 우호 말고는 성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신운 나라와 훈신리지 나라는 마한에 소속하고 아야와 구야는 변한

에 소속하므로 마한과 변한의 대표로 두 나라씩 열거한 듯 하며, 진왕이 마

한과 아울러 변한을 다스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3C에 백제 임금 이름이 고이古尓인데 그 성씨는 우優씨 이므로 “우고이”가 

온 이름이며, 진왕의 이름인 것이다. 이름 “고이/구이”를 줄여 “고”만 왕명으

로적은 것이다. 중국 문헌을 보면, 두 글자 이름을 외자로 줄이는 경우가 많

은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삼국사기에 미치 나라의 임금 이름이 백제 임금

으로 나오는 것일까? 천관우는 당시에 나라 중심이 백제에서 미치로 옮겨가 

있었던 것으로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천관우 1979). 한 나라에 

두 국호가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미치나라는 전1세기에 세워져 적어도 4세

기 중반까지 존속했던 것이다. 한전 가운데 변진한 대목에서 변한 열 두 나

라도 미치가 거느리고 있다고 적고 있고, 진왕은 대대로 마한 사람만이 된다

고 적고 혼자 왕이 되지는 못했다고 적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고이왕부터 비

류比流 말고 근초고왕이 즉위한 346년까지 우씨 왕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

러고 보면 미치 나라는 4C중간까지 우리구루 위례성慰禮城 백제와는 다른 

나라이었으며, 두 왕실은 형제 나라 사이이나, 그 왕통이 4C가옷까지는 달라

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백제 왕통 속에 미치 나라의 우씨 

왕실이어야 하는 고이, 책계, 계 왕 등이 여 씨이던 백제 왕통에 끼어 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찌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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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치가 백제를 아우르다

위서 한전을 보면 3세기에 미치 나라와 백제는 엄연히 다른 나라이다. 하

지만 미치 나라의 진왕이 센치 우호優呼(중고음 유고)인데 그 중고음 이름에

서 ‘고’는 ‘고이’를 줄인 것으로 보면 삼국사기의 백제 8대 임금 고이와 통하

며,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눈 여겨 볼 백제 본기 기사는 책계왕 원년(286) 기사이다.

“… 고이왕의 아들로 고이 임금이 돌아가자 임금이 되었다. 그리고 위례성을 손

보았다. 고구려가 대방을 치자 대방이 구원을 요청해왔기에 선왕이 대방 왕녀와 혼

인한 사돈 사이라 원군을 보낸바, 고구려가 원한을 품었을 것이 두려워 그 침공에 

대비하여 아차성과 사성을 수리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이는 선왕 고이왕 때 있다던 고구려의 대방 침공 

기사가 고구려 본기 기사 286년 대목에는 없는 것이다. 고구려와 미치 사이

에는 낙랑과 대방이 있어서, 고구려의 미치 침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7세기에 지은 수서隋書를 보면 고이/구이와 소리가 통하는 구이

仇台가 요동 태수 공손탁의 왕녀를 아내로 삼았다고 적고 있다. 어찌된 일인

가?

사실은 진왕인 우호(고이)왕이 공손 왕실의 사위였기에 그 요청으로 원군

으로 그가 거느리는 백제군을 요동으로 파견했던 것일 것이다. 이들이 그 곳

에 남아 있었다면 한 세기 뒤 진서 함강 8년(서기 342년)대목에서 “구려, 백

제, 및 우문, 단 사람들은 다 관군이 몰고 온 사람들이다” 라는 기사에 적힌 

백제 사람들이 당시 어떻게 요서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미치 왕실이 공손 왕실의 사돈이 된 것은 서기 234년과 서기 238년 사이

의 일일 것이다. 서기 234년은 고이왕이 즉위한 해이고 서기 238년은 공손 

완권이 위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한 해이기 때문이다.

서기 245년이 되면 위나라는 귀속한 낙랑군과 대방군을 앞세워 예나 옥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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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쳐들어가 복속시켰다.

그 다음 해 246년에는 위군의 참모 장교인 오림이 마한 여덟 나라를 떼어 

낙랑에 귀속시키려 하자 진왕인 센치 우호는 격분하며 군대를 이끌고 대방

으로 쳐들어 간 것을 위서 한전은 전한다. 이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합세하여 

반격을 했고 이 전투에서 대방 태수가 죽게 되고 ‘한’을 멸망시켰다고 위서한

전은 전한다. 여기서 멸했다는 ‘한’에는 한군을 이끌었던 진왕 우호도 시사하

며, 그는 이때 전사한 것이다(손영건 2018: 352).

이 소식을 들은 고이왕의 아들 책계왕은 즉위하자마자 미치 나라를 데무

로(인천)에서 우리구루(위례성)으로 옮긴 것이다. 246년에 일어난 일이다. 

삼국사기는 이 천도 사실을 286년 일로 적고 있다.

우리구루에 있던 낡은 궁실을 손보고, 아차성阿且城이나 사성蛇城 등을 

수리하며 예상되는 낙랑, 대방의 침공에 대비했던 것이다. 아마도 당시에 백

제는 몽촌토성을 왕성으로 쓰고 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해서 미치나라는 서기 246년에서 서기 345년까지 우리구루慰禮城
에서 마한과 변한을 거느리며 영화를 누렸던 것이다. 당시 백제는 마한 쉰 

네 나라 가운데 작은 한 나라에 지나지 않았는데, 100년 동안은 미치에 아울

려 살고 있던 셈이다.

그 뒤 345년까지 미치/미추홀은 위례성에서 왕권을 지켰으나 345년에 백

제 여씨 왕실의 근초고왕이 미치/미추홀의 우씨 왕실은 멸족시켰는지 삼국

사기에서 그 뒤에는 자취를 감춘 것이다. 비록 미치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

으나 왜 땅으로 건너간 미치 이주민은 모노노베 씨로 다시 태어나 일본 역사

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의 왕위 계승을 보더라도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삼국사기

를 보면 고이왕은 개루왕의 둘째 아들이나 구수 왕이 재위 21년에 돌아가니 

장자 사반이 있었으나 어려서 초고왕의 모제 고이가 즉위하였다고 적고 있

다. 곧 개루(39년)→초고(49년)→구수(21년)→사반→고이(개루의 둘째 아

들, 초고의 모제)로 왕위가 이어졌다. 이 고이의 출자를 계루의 둘째 아들이

자 초고의 모제로 적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이 기사가 맞다면, 고이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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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살 내지 140살까지 살았어야 한다. 여 씨인 사반이 어려서 우 씨인 고이

가 임금이 되었다는 내용은 정변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분서왕을 거

쳐 12대 임금에 오른 계왕은 우 씨 왕실인데 재위한 지 삼 년 만에 여 씨 

왕실인 근초고왕이 임금이 된 이후 우 씨 왕족은 멸족된 듯 삼국사기에서 

사라진 것이다. 미치 나라는 345년에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비류왕이 개국한 미치 나라는 서기 246년까지는 데무로(인천)에서 

그 뒤 345년까지는 우리구루에서 존속하다가 서기 346년에 일어난 정변으로 

근초고왕의 백제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짐작하건데, 미치 나

라의 역사는 누군가 말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치 나라가 345년

까지 존속했다는 증거는 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 다음에는 이 증거

를 기록과 그 동안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이주한 미치 사람들의 자취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4. 미치 나라의 위치와 그 이주민 

(1) 미치 나라와 미추홀은 같은 나라이며 옛 지명이 제물포 곧 데무로 이

던 인천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 근거를 문헌과 고고학에서 찾아본다. 삼

국사기 지리지에는 “고구려 매소홀買召忽은 경덕왕 때 경원 매소, 또는 미추

라고 하기도 하는 인주이다.”라고 적혀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인천 도호부

가 본시 고구려 매소홀현 또는 미추홀이며, 태종 3년에 이 이름으로 고쳤다

고 적혀있다.

중고음을 보면 매소買召는 mai-zieu → mi-zi/zu 로서 미치目支(miuk-tsie 

→ mi-tsi), 미추 彌鄒(mie-tsio → mi-tsi)와 통한다. 한편 김정호의 대동지지

에는 제물진이 인천부의 서쪽 18리, 문학산이 인천부의 남쪽 3리에 있다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해 인천시 문학동에 있는 문학산 북쪽 기슭 일대에 인천 

부 치소가 있었다고 짐작된다는 것이고, 미치나라가 이곳에 있었을 것이라

는 것이다. 문학산에는 삼국시대 미추 산성 유적이 남아있고, 제사터였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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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도 남아 있으니 이곳이 미치사람들 성산이기도 했었다고 생각된다. 또 

한 산성이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미추성일 것으로 짐작한다. 제물진에서 

제물濟物은 이두로 데무로를 적은 것이라 보면, 제물포인 인천의 옛 이름이 

데무로였고, 이곳에 미치 곧 미추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그러면 어째서 데무로/인천에 있던 미치나라가 마한과 변한을 거느리

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군사로 마한과 변한을 미치가 평정하고 다스렸다

는 문헌도 정황도 없다. 또한 위서 한전은 진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이 한전을 보면 미치의 센치臣智만이 오로지 중국식 성을 가진 

데에 주목한다. 인천에 자리 잡고 있어 중국과 뭍으로나 바다로나 다른 마한 

여러 나라 보다 가장 가까운데 있으며, 중국 문화를 쉽게 또 오랫동안 받아

들였음으로써 중국과 소통이 잘 되는 자리에 있어서 미치나라가 중국과의 

교섭에서 가장 유리했을 것이다. 사실 인천은 바닷가에 있으며, 바닷길로 이

주해간 미치 사람들은 서해안 따라 삼한과 왜나 중국과 교역을 일삼았던 것

이다. 그리고는 사귄 지방 센치들을 구슬려 미치 센치를 진왕으로 추대한 것

으로 보인다.

진왕이 거느리던 마한이 3c말에 진晉나라에 조공한 기록인 다음 기사는 

당시 마한의 진왕이 존재했음을 밝혀준다. 진서 사이四夷열전에는 마한이 

여덟 번에 걸쳐(277, 278, 280, 281, 286, 287, 289, 290년) 조공했다고 적고 

있다. 진한 또한 280, 281, 286년에 조공했다고 적었다. 여덟 왕자의 난리로 

그 이후 조공 기록은 없어졌단다. 이 기록은 미치 센치가 진왕이던 마한이 

290년까지 존속했음을 밝히는 소중한 문헌 증거인 것이다. 진한은 진왕의 

통제 밖에 있음을 위 기사는 알려주기도 한다. 미치 나라는 조공 교역을 이

어가면서 강성해 갔던 것이다. 당시에 백제는 마한 쉰 네 나라 가운데 한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것이다. 서기 246년에 책계왕은 우리구루/위례성에 

천도하면서 백제를 아우른 것도 이 조공기록에서 다짐되는 것이다. 미치 사

람들은 이주한 곳 마다 다무로나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고장에서 살면서 

한반도의 서해안, 남해안 그리고 왜 땅 각처에 퍼져나갔고 그들 자취를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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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김성호 1982).

(3) 위서 왜인전에는 구야 한국(부산)이 왜의 북안이라고 적고 있다. 곧 

왜인전에 왜인으로 적힌 미치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살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산에는 임나가라라는 땅 이름이 있었는데 백제 사람들이 

그들의 임금을 기리며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신라 본기를 보면 서기 209년

에서 211년에 걸친 3년 동안에 八포상국 난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 여덟 

포상 국이란 미치 이주민이 살던 포구 나라인 바 골포, 칠포, 고사포 등 여덟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라 본기에는 왜 관련 기사가 많이 

있다. 이들 왜인은 다 미치 이주민이었던 것이다. 또 위서 변진전에는 독로

(현 동래)와 왜가 접경하고 있다고도 적고 있다. 사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일대는 옛 초량이며, 이 지명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사와라草良성과 소리가 

통하며 광개토왕 비문에 나오는 仝바라從拔诚 임나가라와 통하는 것이다(김

영덕 2017). 이곳 승학 산에 석성이 남아있기도 하다. 곧 이곳은 임나가라가 

있던 곳이며 이곳에 있던 미치 이주민/모노노베의 우두머리 왜왕 지旨는 백

제가 가야 일곱 나라를 369년에 평정할 때 협조한 공로로 그 유명한 칠지도

를 백제 대왕으로부터 하사 받았던 것이다. 데라사와에 따르면 다마라 섬 곧 

대마도에는 구리솥이 발굴되고 있다. 이 섬 유적에서는 1c 이래의 숱한 낙랑 

유물과 삼한 유물이 있으며, 왜나라 유물도 많이 발굴 됐다(데라사와 2008). 

이 구리솥은 미치 이주민이 갖고 온 것으로 보인다. 교역품으로 갖고 온 것 

같다. 덴리대학 참고관에는 시루가 달린 똑같은 낙랑 구리솥(동복)이 있다. 

김해 대성동 1호 고분에서 나온 구리솥은 길림성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다며 

이 또한 미치 이주민이 갖고 온 것일 것이다. 대마도에서는 122자루나 되는 

큰 날 구리창이 나왔는데 이 수는 북규슈에서 나온 구리창 수와 맞먹는단다. 

이 투겁창을 제기로 모시던 씨족이 바로 미치 이주민이었던 것이다(오오바 

1975).1 미치 사람을 삼국사기 가 적은대로 부여에서 온 사람들이며, 원래 

 1 편집, ｢對馬구비루 遺蹟의 再檢討｣, 考古論集, 松岐壽和先生退官記念事業會,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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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목 민족이며 이들은 구리솥을 흔히 지니고 다녔던 것이다. 구리솥은 삼

한 시대에 김해 지방에서도 발굴되고 있다. 또한 위서 한전은 덩이쇠가 한, 

예, 왜, 낙랑까지 교역되며 돈 구실을 했다고 적고 있다.

이런 교역을 다마라對馬섬이나 이끼섬이나 김해나 부산 지역에서 살던 미

치 사람들이 맡아 했던 것이다. 이들은 서해안 바닷길따라 규슈의 왜땅과 한

반도를 오가면서 교역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정보 전달도 하면서 마한과 

변한의 센치들이 진왕을 추대하도록 협상을 주도했던 것이다. 1c이래로 규

슈로 이주해 살던 미치 이주민은 북규슈 여러 곳에 퍼져 살았던 것 이다. 

3c초에 야마도 나라의 여왕이 된 히미꼬 여왕은 미치 이주민이 마한 히미卑
弥에서 모셔 온 큰 무당 임금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가 있다. 

첫째로 이름 히미꼬를 보면 ‘고’는 자손을 뜻하며 히미 자손이라는 이름에서 

마한 히미에서 온 큰 무당임을 알 수 있다. 교역을 주도한 미치 이주민이 

규슈의 센치들을 구슬려 히미꼬를 여왕으로 추대하도록 협상을 주도했던 것

이다. 미치 이주민은 세 나라 교역을 주도하면서 오랫동안 왜왕들과 친교를 

쌓고 신임을 얻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들 미치 교역인 

덕에 요동이나 삼한 정세를 알게 된 히미꼬 여왕은 서기 233년(삼국사기에

는 173년)에 신라 임금에게도 239년에는 위나라에도 사신을 보냈던 것이다. 

진왕에게도 히미꼬는 사신을 보냈을 것이나 그 기록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

다. 둘째로 고대 일본에 유일한 여왕 히미꼬를 본 딴 진구神功황후를 보면 

“신神”자가 들어있다. 진무, 수진, 오오진 이름에는 진/신자 돌림인데 이들은 

모두 백제에서 온 천손이며, 진구도 마찬가지로 마한의 히미에서 온 천손임

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로 히미꼬 여왕의 거소는 나奴 나라의 고조산高祖
山이라는데, 이두로 풀어보면 높은 소마리이다(손영건 2018: 221). 소마리란 

미치 사람의 신앙에서 신령을 모신 거룩한 산을 뜻한다.

또한 히미꼬의 나라인 이 나奴 나라에는 구리창을 제기로 모시던 미치 사

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도 한 것이다. 나 나라는 규슈 가스까시 오까모도 

일대에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서기57년에 중국 한나라에 사신을 보낸 이 

나라 임금의 무덤으로 보이는 독무덤이 발견된 것은 1899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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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무덤에서는 30개나 되는 한 나라 구리 거울을 비롯해, 10개 남짓한 

청동 무기, 유리 벽옥, 유리 곱은옥, 유리 대롱등이 나왔다고 한다. 이 나라

와 중국 한 나라 사이에 사람과 문물을 나른 배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도 

미치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미루어 본다. 이들 이주민 일부는 이곳에 눌러 살

게 됐고, 이윽고 히미꼬시대에는 여왕과 그 일족을 이곳까지 모셔오고는 나

라의 기둥 노릇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히미꼬 무덤에는 100명이 

순장됐다고 위서 왜인전은 적고 있는데, 이 순장풍습은 미치 사람들의 풍속

인 것이다. 다섯째로 히미꼬의 야마도 나라의 벼슬에는 일대솔 一大率과 미

마확기 등이 있다. 대솔이란 무巫 왕국의 성문을 지키는 장수를 가리키는 벼

슬 이름인 바 이 벼슬 이름을 빌려오면서 미치, 백제의 관습에 따라서 “이”를 

덧붙여서 ‘이대솔’이라는 벼슬을 두었을 것으로 본다. 또 야마도의 또 다른 

벼슬이름 미마확기에서 확기란 위서 왜인전에도, 이나리야마 칼글에도 일본 

서기 왕호에도 나오며 백제의 다무로檐魯를 거느리는 고을님 곧 후왕을 뜻

하기도 하는 것 이다.이런 벼슬 이름은 미치나 백제사람이 지은 것이 틀림없

는 것이다. 손영건에 따르면, 히미꼬 여왕의 남동생의 이름이 나스메難升米
이며, 이도伊都 나라의 임금이자 이다솔이였다고 하며 히미꼬가 나라를 다스

리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손영건 2018: 250). 그러고 보면 나 나라, 이도 나

라, 구나 나라 세 곳에만 국왕의 존재를 왜인전은 적고 있는데 이 세 나라는 

모두 미치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던 나라이며 이들 나라의 지배층 사람들이

였던 것이다. 구나 나라의 미치 이주민 후손이 다마나시 일대에 고마 다무로

를 5c 중반에 이루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들 미치 이주민들은 

위서 왜인전에 적힌 남북 교역을 3c 말까지 했고, 4c가 되면 일본 긴끼 지방

까지 진출하여 오끼노시마나 부안 죽막동에서 해상 안전을 비는 제사를 지

내면서 동서 교역으로 세력을 뻗어간 것을 고고학은 밝히고 있는 것이다(데

라사와 2008: 327).

(4) 이 동서 교역로 동쪽 끝에 있는 혼슈 야마도 지방의 히바라 신사, 사이 

신사, 이소노가미 신궁 부근에서는 4c 초부터 새로운 양식의 저승 토기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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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되는데, 이 같은 저승 토기는 새로 들어온 이주민의 등장을 뜻하며, 이 이

주민의 세력을 이은 왜 왕권과 더불어 이 같은 저승 토기가 5,6세기에는 온 

왜 땅에 널리 퍼져갔다고 한다.(데라사와 2008: 329)

한편 일본 서기 수진 6,7년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바, 이 야마도의 임금이

던 수진을 가리켜 “나라를 처음 다스렸다”고 하는데, 4c 하반기에 이 땅을 

다스리던 임금은 실제로 미치 이주민/모노노베씨족의 선조인 니기하야히였

던 것이다.(우지타니 2013: 130). 따라서 수진은 니가하야히를 본 삼아 꾸민 

임금인 것이다.이 땅을 다스리던 니기하야히는 4c 말이 되면, 백제 고마(곧 

공주)에서 후왕이던 확기 곧 호무다 와께(오오진 천황)가 고구려 남침 때 이

곳 야마도로 망명 와서 쳐들어오자, 나기하야히는 같은 천손이라며, 제 나라

를 선양했던 것이다(김영덕 2018). 이것을 밝혀주는 기사가 일본 서기 진무 

술오년 기사인 것이다. 이 새 임금 진무 (곧 오오진이 동진할 때를 본딴 가

공 천황)을 가리켜 일본서기는 “비로소 천하를 다스린 임금”이라고 적고 있

다(우지타니 2013: 108). 모노노베 씨의 족보격인 “선대 구사 본기”는 이 니

기하야히를 그들의 선조라고 적고 있다. 이곳 나라현 사꾸라이 시에 있는 일

본에서 가장 오래된 오오미와 신사와 덴리시에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소노가미 신궁에서 지켜온 종교 전통은 이들 모노노베 씨족이 미치 이주

민임을 여실히 밝혀준다. 오오미와 신사에서는 미모로御諸 산이라는 뒷동산

에 있는 세 바위 무더기에 각각 오오나무찌大己貴 신령, 오오모노大物 신령, 

그리고 스꾸나히꼬나少彦名 신령을 모시고 있다(편집 2011).

또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이소노가미 신궁은 덴리시 후루산 옆에 있는 

데 경배는 미치 나라가 있던 북쪽을 바라보고 한다. 1874년에 다끼니와高庭 
라고 부르는 금역을 파보니 땅 속에 모난 돌제단이 나오고 그 밑에서 철검劍 
이 나왔는데 전래대로 이 철검에 후루 신령을 모시고 신궁 배전이 북쪽 고향 

나라 미치를 바라보도록 꾸몄다고 한다.

무찌는 미치와 통하며 오오모노大物는 이두로 풀어보면 다무로이다. 미치 

나라의 나라 이름 미치가신령 이름 오오나무찌가 됐고, 미치 이주민이 즐겨 

쓰던 땅이름 다무로가 터줏대감의 이름이 된 것이다. 한편 스꾸나히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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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가라 신령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가라 선주민의 신령을 뜻한다고 본다. 

미모로御諸 산의 “모로”諸는 중고음으로 “소”와 통하며 산은 옛말로 마리이

므로 “미모로산”은 “소마리”가 와전된 말이며 신성 산이었던 것이다. 소는 신

령을 뜻하는 우리 옛말이다(우에다 1979).

그런가하면 이소노가미 신궁에서는 그 중고음이 “이소”와 통하고 이상(二
上)이라는 가산을 바라보며 후루 신령을 모시고 있는데 후루는 미치/미추홀

의 개국왕 비류沸流의 중고음 히루와 통하는 것이다(와타나베 1995).

한편 백제의 둘째 왕도(371~475) 한성 곧 가나구루이던 하남시에는 숭산, 

이 성산이 있고 그 중고음으로 본 이름이 각각 소마리와 이소마리인 것이고, 

이 성산을 바라보며 검단 곧 돌제단을 차리고 조상신, 천지신을 모셨다고 삼

국사기는 전하고 있다. 이소마리는 우두牛頭라고 이두로 적히면서, 백제 옛 

땅의 여러 산 이름에 아직도 남아 있다. 한편 미치 나라가 있던 인천의 강화

에는 소마리에서 소가 빠진 마리산/마니산이 있으며 아직도 단군 제사를 지

내고 있다. 또 미추산성이 있는 인천 문학산에는 그 중턱에 돌 제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산이 “이소마리”였다고 짐작한다. 이 산 기슭에 미치

나라가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성산에서 미치 나라의 개국왕 비류 곧 후

루를 조상신으로 모시며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본다.

그러고 보니 미치 나라의 소마리 신앙이 백제로 전해졌고, 또 미치 이주민

을 따라 야마도까지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이 신앙이 이곳 오오미와 신사와 

이소노가미 신궁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 소마리 신앙의 전파 상황을 

보도라도 미치나라는 서기 345년까지 백제뿐 아니라 마한과 변한을 다스렸

고 그 미치 사람들은 활발한 해상무역을 하면서 왜땅 야마도까지 그 세력 

을 뻗어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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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분묘 중요 출토유물 비고

1 는들 분구묘(?) 1기 낙랑토기, 철경동촉

2 인천 운서동유적 분구묘 2
환두대도, 단경호, 궐

수문장식

3 인천 중산동유적 분구묘 2 환두대도, 단경호

4 인천 구월동유적 분구묘 13, 목곽묘 1, 목관묘 3 등 17기 환두도, 직구소호

5 인천 연희동유적 분구묘 58기 환두대도, 철모, 철정

6 인천 동양동유적 분구묘 1, 목관묘 4, 옹관묘 1 등 6기 단경호 심발형토기

7 김포 학운리유적 주구토광묘 1, 목관묘 6 등 7기 환두대도, 철모, 단경호

8 김포 양곡유적 분구묘 4, 주구토광묘 4, 목관묘 1 등 9기
이조돌대주조철부, 
대옹

김포 구래동유적 대옹편9 분구묘 1, 추정분구묘 1 등 2기

김포 양촌유적 한두대도, 낙랑계토기10 분구묘 33, 목관묘 10 등 43기

11 김포 운양동유적 분구묘 32, 목관묘 33 등 35기
금제이식, 한국식동검, 

철제무기, 낙랑계토기

합 계
분구묘 146, 주구토광묘 5, 목관묘 27,
목곽묘 1, 옹관묘 1, 추정분구묘 2

<표 1> 인천 김포지역 원삼국시대~삼국시대 분묘 유적 현황 (참조: 문헌 13)

5. 고고학 고찰

5.1. 인천, 김포 지역

최근 인천과 김포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 성과를 보면 미치/미추홀에 

있던 왕권이 4C 중반까지도 인천과 김포 지역에서 활약을 했고, 그 이후에는 

백제에 지배됐음을 알 수 있다.

고고학 발굴 조사로 밝혀진바 현재까지 원삼국-삼국 시대의 인천, 김포 분

묘 유적의 수는 11군데, 유구는 19- 여기에 이른다고 한다(김기옥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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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 <표 1>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숱한 무기이다. 군사 활동이 왕

성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낙랑 유품과 부여식 금 귀걸이, 많은 구슬 등 교역

품도 출토 유품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뜻은 이 지역에 큰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치/미추홀은 바로 인천에 왕도가 있었고 백제를 포함한 마한 쉰 

네 나라와 변한 열 두 나라를 거느리며 영화를 누렸던 것이다.

미치 사람들은 1c 이래로 서해안 따라 남해안 일대, 대마도, 이끼 섬 거쳐 

규슈에도 진출했고, 급기야 4c에는 긴끼 지방의 야마도까지 진출했던 것은 

그 곳 이주지마다 남긴 유물과 무덤으로 알 수 있다.대마도에서 나온 122개

나 되는 구리 투겁창에서 보면 원래 위 <표 1>에서 보듯이 미치/미추홀 일

대의 무기 유물에서 보이는 쇠창 무기를 즐겨 쓰던 미치 이주민은 왜 당에 

진출하면서 날이 큰 구리창을 제기로 삼으면서 이 민속은 왜 땅 각지의 미치 

이주민 사이에서 퍼져갔던 것 이다(오오바 1975: 58). 이들은 4c가 되면 일

본 야마도 지방까지 지출하면서 신사를 차렸는데, 이곳 이소노가미 신궁에

서는 칼에 후루 곧 비류 신령이 깃들었다고 믿고 신주처럼 모셔 받들고 이소

마리인 후다가미 가산 사이로 북쪽을 바라보며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것이

다.

5.2. 풍납토성(위례성) 유적

백제의 첫 왕도는 위례성인바 풍납토성 유적이 그 자리라는 학설이 유력

하다. 우리가 밝힌 바 246년에 미치 나라는 우리구루(위례성)으로 천도했고, 

이후 100년 동안 이곳에서 마한과 변한을 거느렸다고 본다. 최근 몇 해 동안

에 풍납토성 유적에서 발굴된 고고학 조사 결과로 많은 토기, 중국도기, 건

물지 및 갖가지 유물이 출토 됐으며 이들 가운데 100년(246~345)은 백제 아

닌 미치의 문화유산으로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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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 글

위서 한전은 놀라운 역사 사실 곧 미추홀/미치 나라의 센치가 진왕임을 

밝혀준다. 곧 미치 나라의 우호 優呼는 삼국사기에는 백제 고이왕으로 적혀

있으나 사실은 미치 나라의 센치로서 3c에 마한 쉰 네 나라와 변한 열 두 

나라를 다스리는 진왕이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이 사실은 진서에 보이

는 마한과 진한의 조공 기사에서도 다짐된다. 또한 삼국사기 책계왕 대목은 

미치나라가 246년에 백제를 아울었던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는 346년 근초

고왕 대 이후 우씨 왕실은 삼국사기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 이 345년에 미치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다. 미치나라는 서기 345년까지 존속하면서 미

치 이주민은 건국 이래로 바닷길로 남하하면서 부산, 김해지방이나 대마도

에 정착한 뒤 이곳을 거점삼아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서 교역을 도맡았

고, 진왕이나 히미꼬 여왕을 공립하는데 크게 이바지 했던 것이다. 왜땅으로 

건너간 미치 이주민은 모노노베 씨족이란 이름으로 일본서기에 등장하고, 

이들 미치 이주민의 선조인 니기하야히는 칠지도의왜왕 지旨로서 4c후반에 

왜땅 야마도에서 임금이 되었고, 396년에는 이 야마도로 망명해 온 백제 후

왕이던 오오진 천왕에게 이 야마도땅을 선양하였던 것 이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오오미와 신사에서 아직까지도 미치 나라의 신령 오오나무찌와 터줏

대감 다무로를 제신으로 미모로라는 성산에 모시고 있고 이소노가미 신궁에

서 이소마리인 후다마다 라는 가산을 꾸미고 북쪽을 바라보며 후루신령이 

깃든 신검神劍을 모시는 것을 보면, 모노노베씨 족 곧 미치 이주민의 조상 

나라가 미치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치나라가 있던 인천·김포 지역과 위

례성(풍납토성 유적)에서 근래 이뤄진 고고학 성과는 미치/미추홀이 삼한 시

기에 영화를 누리며 번영했음을 여실히 밝혀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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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에 대한 대조언어학적연구

Study of Contrastive Linguistics on Negations of Korean and English

김영윤*2

김일성종합대학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휘가 풍부하고 문법이 째여있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는 어떤 사상적

내용이나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습니다.≫ 
(김정일 전집 제3권: 130)

우리 조선어의 우수성은 어휘의 풍부성과 문법구조의 치밀성에 의하여 담

보된다. 우리 조선어의 우수성을 잘 알고 언어생활에서 그것을 적극 살려쓰

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들과의 대조연구를 통하여 우리 말의 우수성을 과학

적으로 밝혀야 한다.

여기에서는 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에 대하여 대조언어학적관점에서 분석

하려고 한다.

부정은 언어학적 및 인식적, 지적현상이다. 인간의 언어행위에서 흔히 찾

아볼수 있고 그 표현이 매우 풍부한것으로 하여 부정은 인간의 모든 사고와 

언어를 통한 교제에서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롤러 2007: 1).

부정이 사람들의 사고와 언어행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하여 지금까

지 언어학자들과 론리학자들, 심리학자들속에서 부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 Kim Yong Yun (KIM IL SUNG University,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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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여왔다.

부정을 취급한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베르니니와 라마트(1992), 하스펠 마

스(1993)가 있다. 그런데 부정에 대한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유럽언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것들이다. 카렐(1996)처럼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언

어들을 대상으로 부정을 연구한 론문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조선어가 아닌 

다른 개별적언어들에서 나타나는 부정현상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카렐 

1996: 114).

모든 언어들에 부정을 표현하는 자기의 고유한 방식이 있는것처럼 조선어

에도 부정을 표현하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거기에는 유럽언어들과 비슷

한 표현방식도 있고 차이나는 방식도 있다. 부정표현에서의 차이는 조선어

를 배우는 외국인들이나 외국어를 배우는 조선사람들에게 일정한 어려움을 

가져다주고있다. 따라서 언어에 따르는 부정표현에서의 차이를 연구하여 그 

연구결과를 조선어교육이나 외국어교육에 리용한다면 학습자들이 외국어학

습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을것이다.

또한 콤퓨터에 의한 언어처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 언어에 따르는 

부정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여 거기에서 거둔 성과들을 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기계번역체계의 개발에서 입구언

어와 출구언어의 부정표현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것은 체계를 높은 질적수

준에서 개발할수 있게 하여준다.

론문에서는 첫째로, 조선어와 영어에서 부정의 표현에 대하여 대조언어학

적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둘째로, 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의 갈래에 대하

여 대조분석하려고 한다. 셋째로, 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의 작용범위를 결정

하는 요인에 대하여 대조분석하려고 한다. 넷째로, 조선어와 영어에서 부정

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 물음문에 대한 대답을 대조분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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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조선어와 영어에서 부정의 표현에 대한 대조

대부분의 언어학적 및 론리적틀거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부정문들이 

긍정문에 부정을 나타내는 요소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조성된다고 본다(카렐 

1996: 2).

2.1.1. 조선어에서 부정의 표현

조선어에서 부정은 부정부사 ≪안(아니)≫, ≪못≫과 부정을 나타내는 용

언 ≪아니다≫, ≪않다≫, ≪못하다≫, ≪말다≫에 의하여 표현된다.

례1: 영희는 학교에 안 갔다.

영희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

학교는 그리 넓지 않다.

우의 첫 문장에서는 부정부사 ≪안≫에 의하여, 둘째 문장에서는 동사 ≪않

다≫, 셋째 문장에서는 형용사 ≪않다≫에 의하여 부정의 의미가 표현되였

다. 조선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않다≫를 보면 이 단어가 동사의 

뒤에 붙어 그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을 부정할 때에는 동사로 되며 형용사의 

뒤에 붙어 그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형용사로 

된다. 조선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그것들의 

형태론적특성이다. 즉 동사뒤에는 맺음토 ≪는다(ㄴ다)≫가 올수 있지만 형

용사의 뒤에는 맺음토 ≪다≫가 오는것이다.

례2: 나는 책을 읽는다.(동사)

이 꽃은 대단히 아름답다.(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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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리유로 하여 례1의 둘째 문장에서 ≪가≫는 행동을 부정하는 

≪않는다≫는 동사로, 셋째 문장에서 ≪넓≫은 상태를 부정하는 ≪않다≫
는 형용사로 되는것이다.

2.1.2. 영어에서 부정의 표현

영어에서 부정은 일반적으로 ≪not≫에 의하여 표현된다. 아래에 있는 롱

맨현대영어백과사전에서 발취한 부정알림문을 만드는 두가지 방법이 증거로 

된다.

부정알림문은 두가지 방식으로 만든다.

①　알림문에 ≪is≫나 ≪have≫, 조동사가 들어있으면 흔히 ≪not≫나 

그의 줄임형인≪n’t≫를 덧붙인다.

She is not leaving. OR She isn’t leaving.

≪am≫과 ≪may≫에는 ≪n’t≫을 붙일수 없다. ≪Will≫, ≪shall≫, ≪can≫
은 특수한 줄임형을 가진다: ≪won’t≫, ≪shan’t≫, ≪can’t≫.

부정물음문을 만들 때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Are they in the garden? Aren’t they in the garden?

WiII he get the job? Won’t he get the job?

②　알림문에 조동사가 들어있지 않으면 흔히≪do + not/n’t≫형식을 리용

하여 부정문을 만든다. 이때 기본동사는 원형이여야 한다.

She likes swimming. She doesn’t like swimming. (O)

She doesn’t likes swimming. (*)

I saw a ship. I didn’t see a ship. (O)

I didn’t saw a ship. (*)

영어에서 ≪not≫에 의하여 부정이 표현된다는데 대하여 한 학자는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언어들에는 일계론리련사에 대응되는 부정을 표현하는 방식

들이 있다. 영어에서는 이것이 ≪not≫일것이다(헨리떼 데 스와르트 2006: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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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서 부정의 표현에는 ≪not≫밖에도 ≪no≫와 ≪never≫와 같은 

단어들과 여러가지 덧붙이들이 있다.

긍정문과 달리 부정문에서 부정은 일정한 단어들 실례로 ≪not, no, 

never≫ 혹은 일정한 덧붙이들 실례로 ≪im-, un-≫로 표시된다(블란코와 

몰도반 2011: 228).

영어에서는 부정이 ≪no≫나 ≪none of the≫, ≪nobody≫, ≪nothing≫과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미정형들에 의하여 표현될수도 있다(카렐 1996: 1).

≪not≫외에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다. ≪no≫, ≪none≫, 

≪no one, nobody≫, ≪nothing≫, ≪nowhere≫, ≪few, little≫, ≪never≫, 

≪seldom, rarely≫, ≪no longer≫, ≪hardly, scarcely≫, ≪neither, nor≫
(이스트우드 2002: 18).

영어에서 우와 같은 단어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부정의 의미는 조선어에서 

물음을 나타내는 단어나 정도부사와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결합에 의하

여 표현된다.

례3: I am afraid of nothing.

I can find him nowhere.

He hardly smiles.

우의 영어문장들을 조선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례3`: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그를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다.

그는 좀처럼 웃지 않는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어에서 ≪nothing≫, ≪nowhere≫, ≪hardly≫
에 의하여 표현되는 부정이 조선어에서는 ≪아무것도… 않다≫, ≪어디에서

도 … ㄹ수 없다≫, ≪좀처럼 …않는다≫로 표현되였다.



244  국제고려학 18호

우에서 본것처럼 조선어의 부정은 부정부사 ≪안≫이나 ≪못≫,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 ≪아니다≫, ≪않다≫, ≪못하다≫, ≪말다≫에 의

하여 표현되지만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not≫에 의하여 표현되며 그

밖에 덧붙이나 다른 단어들에 의하여 표현될수 있다.

영어에서 ≪im-≫이나 ≪un-≫과 같은 앞붙이들에 의하여 부정이 표현된

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어에도 있다. 조선어에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앞붙이 ≪무≫, ≪부≫, ≪불≫, ≪비≫와 같은것들에 의하여 단

어의 부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장의 의미를 부정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영어에서 일부 단어들 실례로 ≪nothing≫나 ≪nowhere≫와 같은 단어

들에 의하여 부정의 의미가 표현될 때 술어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

는데 조선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반드시 술어의 앞이나 뒤에 부정

을 나타내는 단어가 와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

결국 조선어에서 부정의 표현이 영어에 비하여 명백하고 볼수 있다.

2.2. 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의 갈래에 대한 대조

조선어에서 부정은 그것을 표현하는 부정부사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에 따라 단순부정과 능력부정, 행위부정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단순부정은 동사술어의 경우에는 행동의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행위

가 일어나지 않는것을 나타내고 형용사나 체언술어의 경우에는 그 주체의 

속성으로 하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것을 나타내는 부정을 말한다.

단순부정은 부정부사 ≪안≫이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 ≪않다≫
를 리용하여 표현한다.

례4: 옥이는 어제 고향으로 갔다.

옥이는 어제 고향으로 안 갔다.

옥이는 어제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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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 례문들중에서 둘째와 셋째 문장들은 단순부정으로서 긍정문인 첫째 

문장의 내용을 부정한것들이다.

두 부정문의 차이를 보면 전자는 부정부사 ≪안≫을 리용하고 후자는 동

사 ≪않다≫를 리용한것이다.

조선어에서 동사 ≪않다≫를 리용하는 부정은 모든 경우에 가능하지만 

부정부사 ≪안≫을 리용하는것은 일부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술어나 체언술어, 체언말뿌리에 동사 ≪하다≫가 붙어

서 이루어진 동사술어의 경우, 술어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부정부사 ≪안≫
을 리용하는것이 아니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언 ≪않다≫나 형용사 

≪아니다≫를 리용한다.

례5: 우리는 그를 안 본받겠다.(*)

순희는 대학에 안 입학했다.(*)

서해바다는 동해바다처럼 안 새파랗다.(*)

옥이는 안 최우등생이다.(*)

우의 문장들은 부정부사 ≪안≫을 리용한것으로 하여 성립될수 없는 문

장들이다. 이러한 문장들은 ≪않다≫나 ≪아니다≫를 리용하여야 부정문으

로서 성립될수 있다.

례6: 우리는 그를 본받지 않겠다.

순희는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

서해바다는 동해바다처럼 새파랗지 않다.

옥이는 최우등생이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의 실례에서 넷째 문장과 같은 부정의 류형을 대상부정

이라고 하였다. 즉 체언술어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이 문장에서는 ≪옥이는 

최우등생이다.≫의 뒤에 형용사≪아니다≫를 붙여 ≪옥이가 최우등생≫인 

사실을 부정하고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도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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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부정에 소속시키기로 한다.

능력부정은 어떤 행동이 그 행동의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나 

그밖의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것을 나타내는 부정을 말한다.

능력부정은 부정부사 ≪못≫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못하다≫를 리

용하여 표현한다.

례7: 철수는 고향에 갔다.

철수는 고향에 못 갔다.

철수는 고향에 가지 못했다.

우의 례문들에서 긍정문인 능력부정문들인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들을 보

면 단순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둘째 문장은 부정부사를 리용하였으며 셋째 문

장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리용하였다.

이때에도 단순부정의 경우와 같이 ≪못하다≫를 리용하는것이 부정부사 

≪못≫을 리용하는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

례8: 옥이는 못 공부했다. (*)

순이는 철이를 못 본받았다. (*)

이 길은 못 평탄하다. (*)

우와 같은 문장들은 부정부사를 리용한것으로 하여 성립될수 없는 문장들

이다. 이러한 문장들은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못하다≫를 리용하여 표현

하는것이 더 편리하다.

례9: 옥이는 공부하지 못했다.

순이는 철이를 본받지 못했다.

이 길은 평탄하지 못하다.

우의 례문들중에서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의 ≪못하다≫는 동사이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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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문장의 ≪못하다≫는 형용사로 된다. 이것은 앞에서 동사의 뒤에서 그 

행동을 부정하는 ≪않다≫가 동사로 되고 형용사의 뒤에서 그 성질이나 상

태를 부정하는 ≪않다≫가 형용사가 되는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의 구성상차이에서 기본

은 부정부사 ≪안≫과 ≪못≫의 차이이다. 부정부사 ≪안≫은 행동의 주체

의 의지에 의해서 행위가 진행뒤지 않는것을 나타내고 ≪못≫은 주체의 능

력이나 그밖의 원인으로 하여 행위가 수행되지 않는것을 나타낸다.

례10: 못하는것이 아니라 안한다.

안하는것이 아니라 못한다.

우의 문장들을 보면 첫째 문장의 의미는 ≪못하는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

서 안한다.≫이고 둘째 문장의 의미는 ≪안하는것이 아니라 할수 없어서 못

한다.≫이다.

조선어에서 부정부사 ≪안≫과 ≪못≫이 가지고있는 의미적차이가 영어

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례11: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나는 숙제를 하지 못했다.

우의 문장들을 영어로 번역하면 일반적으로 ≪I didn’t do my homework.≫
로 된다. 이 영어문장을 보면 조선어의 부정부사 ≪안≫과 ≪못≫에 의한 

의미적차이 즉 숙제를 할 의지가 없어서 안했는지 혹은 그 어떤 주객관적조

건에 의하여 숙제를 할수 없었는지가 명백히 표현되지 못했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부정부사 ≪안≫과 ≪못≫의 의미적차이를 

정확히 나타내자면 일부 보충적인 표현들을 리용하여야 한다. 즉 례11의 둘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어로 ≪I couldn’t do my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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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 wasn’t able to do my homework.≫로 번역하여야 한다.

행위부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지 말데 

대하여 요구하거나 듣는 사람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자고 추기는것을 

나타내는 부정을 말한다.

행위부정은 동사 ≪말다≫를 리용하여 표현한다.

단순부정이나 능력부정은 알림문이나 물음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시킴

문이나 추김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부정은 이와는 반

대로 시킴문이나 추김문에 해당되는 부정이다.

례12: 너는 영화관에 가지 말아라.

우리 래일 해수욕장에 가지 말자.

우에서 행위부정을 나타내는 추김문이나 시킴문은 영어에서 부정시킴문

으로 표현된다. 즉 시킴을 나타내는 ≪말라≫는 ≪Don’t≫로, ≪말자≫는 

≪Let’s≫로 표현된다.

례12`: Don’t go to the cinema.

Let’s not go to the beach tomorrow.

영어에서 부정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각이한 류형으로 나눌

수 있다. 디크와 리온스는 영어부정의 4가지 의미론적류형을 제기하였다(다

렐 1996: 18). 그들에 의하면 영어의 부정은 의미론적으로 술사부정, 술어부

정, 명제부정, 발화부정으로 나눌수 있다. 

술사부정에서는 부정이 술사에 국한된다. 아래의 실례에서 볼수 있는것처

럼 영어에서 이러한 부정은 흔히 형태론적으로 표현된다.

a. unintelligent

b. meaningless

c. non-con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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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렐에 의하면 술어부정은 어떤 일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객관

적으로 진술하는것이다. 그리고 명제부정은 어떤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주

관적인 부정을 나타낸다. 그는영어에서 이 두가지 류형의 부정은 음운론적

수단에 의하여 구별되므로 글말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발화부정은 다음과 같이 언어행위만을 부정하는것이다. 

a. I do not order you to leave.

b. I do not promise to come to the party.

이처럼 영어의 부정은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나눈것

이다.

조선어의 부정은 그것을 나타내는 수단에 따라 단순부정과 능력부정, 행

위부정으로 나누었지만 영어에서는 부정이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나누었다.

차이를 보면 우선 조선어에서는 행동이 주체의 의지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는것과 능력이나 그밖의 객관적원인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는것을 명백히 

다른 수단으로 표현하였지만 영어에서는 이러한것을 정확히 가를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의 례11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영어에서 이러한 의미적

차이를 나타내려면 다른 언어적수단들을 리용하여야 한다.

차이는 또한 조선어의 행위부정이 시킴문이나 추김문에 해당되는것이라

면 영어에서는 이것이 부정시킴문에 의하여 표현된다는것이다. 즉 조선어에

서는 기능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문장의 4가지 류형에 대한 부정도 역시 4가

지 류형의 문장으로 나타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정의 갈래가 비록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의 사실

들을 통하여 조선어의 부정이 의미문법적으로 명백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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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의 작용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대조

2.3.1. 문맥이나 정황에 따르는 부정의 작용범위

조선어와 영어에서 문맥이나 정황에 따르는 부정의 작용범위를 다음과 같

은 실례를 통하여 보기로 한다.

례13: 자연보호를 위해서 이 산에 들어가지 마시오.

우의 문장은 행위부정문으로서 동사 ≪말다≫가 표현하는 부정의 의미가 

어디에 미치는가 하는것이 모호한것으로 하여 말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맥

이나 정황을 떠나서는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게 한다.

이 문장의 첫째 의미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산에 들어가≫는 행

동을 하지 말라는것이며 둘째 의미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산에 들어가라는것이다. 즉 첫째 의미에서는 ≪이 산에 

들어가≫는 행동을 부정하였으며 둘째 의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하≫는 

행동을 부정하였다.

례13을 영어로 번역하면 ≪Don’t climb this mountain for nature 

conservation.≫으로 되는데 이것도 문맥이나 정황에 의하여 부정의 작용범

위가 달라지는 문장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조선어와 영어의 차이가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2.3.2. 억양에 따르는 부정의 작용범위

조선어와 영어에서 억양에 따르는 부정의 작용범위를 다음의 실례를 통하

여 보기로 한다.

례14: 영옥이는 뻐스로 평양에 가지 않았다.

이 문장도 역시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있는 다의적인 문장이다. 즉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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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않다≫가 ≪뻐스로 가≫는 행동을 부정하는지 

≪평양에 가≫는 행동을 부정하는지 정확하지 못하다.

이 문장은 억양에 의하여 즉 짧은끊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부정의 의

미가 결정된다.

즉 ≪영옥이는/ 뻐스로 평양에 가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짧은끊기를 

≪영옥이는≫의 뒤에 두었다면 ≪뻐스로 가≫는 행동을 부정한것으로 된

다. 이때에는 문장의 의미가 ≪영옥이는 뻐스가 아니라 기차나 다른 운수수

단을 리용하여 평양에 갔다.≫로 된다. 그러나 ≪영옥이는 뻐스로/ 평양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짧은끊기를 ≪뻐스로≫의 뒤에 두었다면 

≪평양에 가≫는 행동을 부정한것으로 된다. 이때 문장의 의미는 ≪영옥이

는 뻐스로 평양이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갔다.≫로 된다.

영어에도 억양에 따라 부정의 작용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부정문에서 부정문의 력점이나 억양을 알지 못하고서는 부정의 범위를 확

인하기가 어렵다(블란꼬와 몰도반 2011: 230).

그들은 영어문장에서 력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부정의 작용범위가 달

라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실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 Your children don’t hate school; some children hate school, but not yours.

• Your children don’t hate school; some of your relatives hate school, but not 

your children.

• Your children don’t hate school; your children do not hate school, but they 

harbor a negative attitude towards school.

• Your children don’t hate school; your children hate something, but they do 

not hate school (블란꼬와 몰도반 2011: 230).

우의 실례들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조선어와 영어에서 부정의 작용범

위는 억양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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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주어에 첨가되는 토에 따르는 부정의 작용범위

조선어에서 주어에 어떤 토가 첨가되는가에 따라 부정의 대상이 달라질수 

있는것이 문제로 된다.

례15: 순희는 뻐스로 가지 않았다.

순희가 뻐스로 가지 않았다.

우의 례문들중에서 첫째 문장의 주어는 도움토 ≪는≫에 의하여, 둘째 문

장의 주어는 주격토 ≪가≫에 의하여 표현되였다.

정보론적견지에서 보면 첫째 문장에서 ≪순희는≫은 구정보이고 ≪뻐스로 

가지 않았다.≫는 신정보이며 둘째 문장에서 ≪순희가≫는 신정보로, ≪뻐

스로 가지 않았다.≫는 구정보로 된다.

첫째 문장에서 부정의 대상은 ≪순희≫가 아니라 ≪뻐스≫이다. 즉 이 

문장의 의미는 ≪순희는 뻐스가 아니라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갔다.≫
이다. 둘째 문장에서 부정의 대상은 ≪뻐스≫가 아니라 ≪순희≫이다. 즉 

문장의 의미는 ≪뻐스로 간 대상은 순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로 된

다.

그러나 영어에는 형태체계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부정의 작용범위가 

부정사 ≪not≫에 의하여 결정된다. 례15를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례15`: Sun Hui went there not by bus.

Sun Hui didn’t go there by bus.

이처럼 조선어에서는 부정의 작용범위에서의 차이가 도움토와 주격토에 

의하여 표현된다면 영어에서는 ≪not≫의 위치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것은 형태체계가 매우 발달되여있는 우리 조선어의 우수성이라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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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 물음문에 대한 대답의 대조

물음문에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답이 조선어와 

영어에서 차이난다.

조선어의 물음문에는 설명물음문과 판정물음문이 있다.

설명물음문은 물음문에 물음을 나타내는 단어 즉 물음대명사가 있는 물음

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물음을 나타내는 단어에 대한 대답으

로 된다.

례16: 영남이는 언제 대학에 입학했습니까?

그는 지난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누가 이 책을 빌려왔습니까?

영남이가 빌려왔습니다.

순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도서관에 있습니다.

설명물음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영어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판정물음문인 

경우에는 문장에 물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으므로 대답은 일반적으로 문장

전체의 내용에 대한 판정으로 되면서 ≪예≫나 ≪아니≫로 시작된다. 이러

한 판정물음문에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있는 경우 조선어와 영어에서 대답

하는 방식이 다른것이다.

례17: 너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댔니?

우와 같은 물음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조선어에서는 만약 말을 듣는 사람

이 학교에 갔으면 ≪아니, 갔댔어.≫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다면 ≪응, 가

지 않았댔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와 다르다.

례18: Didn’t you go to the school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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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할 때 만약 학교에 갔댔다면 ≪Yes, I did.≫
라고 하며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No, I didn’t.≫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조선어의 경우와 반대로 된다.

영어에서 부정일반물음문에 대한 대답에서 ≪no≫는 물음문에 제시된 행

위를 부정하는 주장이 진리라는것을 나타내며 ≪yes≫는 긍정하는 주장이 

진리라는것을 의미한다.

Haven’t they repaired it yet? ~No, it’s an awful nuisance.

~Yes, they did it yesterday. (이스트우드 2002: 36)

그러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물음문에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

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는 좀 다르다.

다음의 문장을 실례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례19: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와 같은 물음문은 경우에 따라 여러가지 내용을 표현할수 있다. 즉 물음

을 제기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학교에 함께 가자고 추기는 내용을 

표현할수도 있고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학교에 가라고 시키는 내용을 

표현할수도 있으며 정말로 학교에 가지않겠는가고 물어보는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다.

례19의 물음문이 추김이나 시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영어에서는 부정

물음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긍정물음문으로 표현된다.

례19`: Shall we go to the school?

Go to the school, won’t you?

례19`의 첫째 문장은 례19가 추김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되고 둘째 문장

은 례19가 시킴을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에 대한 대조언어학적연구  255

그러나 례19와 같은 물음문에서 ≪않다≫를 리용하지 않고 ≪못하다≫를 

리용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례20: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겠습니까?

우의 례문들중에서 첫째 문장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것처럼 학교에 가자

고 추기는것과 학교에 가라고 시키는것, 정말 학교에 가지 않겠는가고 묻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문장의 의미는 학교에 가라고 시키는것과 정말 학교에 

갈수 없는가 하는것이다.

여기에서 둘째 문장은 첫째 문장에서처럼 추김의 의미는 나타내지 못하며 

시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첫째 문장보다 더 강한 시킴의 의미를 나

타낸다.

례20의 둘째 문장에서와 같이 ≪못하다≫를 리용하여 시킴의 의미를 나

타내는 문장은 대체로 자기와 동등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리용

하므로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학교에 가지 못하겠습니까?≫라는 높임

의 말차림을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라 ≪학교에가지 못하겠니?≫라는 같음

이나 낮춤의 말차림을 나타내는 문장을 많이 리용하게 된다.

조선어에서는 ≪않다≫에 의하여 나타나는 시킴의 의미와 ≪못하다≫에 

의하여 나타나는 시킴의 의미가 정도상 차이나지만 영어에서는 이러한 내용

을 례19`의 둘째 문장에서와 같이 동일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조선어에서는 시킴의 정도에 따르는 미세한 의미적차이를 명백히 표현

할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표현할수 없는것으로서 조선어의 우수성의 한 측면

으로 된다.

3. 결론

이 론문에서는 우선 조선어와 영어에서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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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대조분석하였다. 조선어에서는 부정부사 ≪안≫과 ≪못≫, 부정을 

나타내는 용언 ≪않다≫와 ≪못하다≫, ≪아니다≫, ≪말다≫에 의하여 부

정의 의미가 표현되지만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not≫에 의하여 표현되

며 기타 여러가지 어휘적수단들에 의하여 표현될수도 있다.

또한 조선어와 영어의 부정의 갈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조선어에서는 

부정을 단순부정, 능력부정, 행위부정으로 나누었다. 단순부정은 어떤 행위

가 주체의 의지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는것을 나타내고 능력부정은 주체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능력이나 그밖의 요인에 의하여 진행될수 없는것을 나

타내며 행위부정은 이야기의 상대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지 말자고 추기

거나 하지 말라고 시키는것을 나타낸다. 영어에서는 부정을 그 의미와 부정

하는 단위에 따라 술사부정, 술어부정, 명제부정, 발화부정으로 나누었다.

또한 조선어와 영어에서 부정의 작용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문맥이나 정황에 의하여 부정의 작용범위가 결정되

는 경우와 토와 억양에 의하여 작용범위가 결정되는 경우에 조선어와 영어

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어와 영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 물음문에 대

하여 대답할 때 조선어와 영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대조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부정에 대한 대조분석에서는 해결되여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조선어에서 단어앞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앞붙이들이 덧붙어 쓰이는 

경우와 ≪없다≫, ≪모르다≫와 같은 단어들의 어휘적의미에 의하여 부정

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를 부정의 범위에 소속시키겠는가 하는것이다. 또

한 조선어에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이중부정에 대한 문제도 다른 언어들

과의 대비속에 분석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더 심화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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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조선의 문학이론

서들은 갈등 문제를 ‘사회모순론’, 즉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에 입각

하여 적대적 갈등과 비적대적 갈등, 그리고 무갈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231) 그중 적대적 갈등은 대체로 계급 

간의 갈등과 체제 간의 갈등을 말하는데 착취사회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그린 문학작품들은 흔히 적대적 

갈등을 기본 갈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갈등관계에서의 부정

인물들은 사회주의 혁명세력을 대표하는 긍정인물과 첨예하면서도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다가 결국 타도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결렬하는 방식으로 

그 갈등이 해소된다.

본고는 조선문학에서의 이러한 갈등이론에 입각하여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1에 나타난 적대적 갈등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천세

봉과 그의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데 초석을 마련함과 아울러 전후 복구와 사

회주의적 개조를 동시에 실행했던 당시 조선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현실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농업협동화라는 정치적 사변을 다

룬 소설작품들을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도 일

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은 조선과 중국 및 한국에서 그 찬사와 비평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조선문학계에서는 석개울의 새봄을 1950년대 조선

 1 석개울의 새봄 제1부는 조선문학(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55년 7월~9월, 1956년 6월 

~8월, 1957년 8월~10월호에 연재되었고, 제2부는 조선문학 1959년 8월~1960년 12월호에 

연재되었으며, 제3부는 조선문학 1962년 3월~1963년 6월호에 연재되었다. 제1부는 1958년

에 가필 수정되어 단행본으로 제1판이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가 1979년에 제2판

이 문학예술종합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1994년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제1부 (1979년 판본)과 

제2부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3부는 아직까지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는 1955년 7월~1963년 6월까지 원전 조선문학에 연재된 것을 기본 텍스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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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적인 농촌소설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 작품을 “농촌에서의 사

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을 폭넓게 형상한 이 시기 소설문학의 대표작의 

하나”이고(박종원·류만 1986: 212), “농촌에서의 우리 인민의 투쟁을 폭넓

게 형상화”하였으며(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8: 309), “농업협동조합의 결

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직된 후의 협동조합 내부의 경제적, 조직적 공고화

를 위한 복잡한 투쟁, 이에서 벌어지는 새것과 낡은것과의 간고하고 치렬한 

계급투쟁에 대한 서사시적 화폭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고(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1959.11: 293), “극적인 정황과 첨예한 갈등, 풍

부한 생활화폭, 각이한 계층과 계급을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의 전형적 형상

을 통하여 협동농장 건설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일반화”한(사회과학원 력사

연구소 1981: 308)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즉 석개울의 새봄은 전후 조선 

농촌사회의 재건을 형상화한 대표적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밖에 1978년의 조선문학사(1945년-1958년), 1983년의 조선문학사
(4), 1986년의 조선문학개관(2) 등에서는 언어와 묘사를 비롯한 표현 양식

의 측면에서, 즉 형식적인 특성에 주목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아래 일부 학자들의 평가를 통하여 석개울의 새봄에 대한 조선문단의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장열(1962: 109-114), 박용학(2000: 42-51) 등은 이 작품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통하여 “사회주의적개조의 전변과정을 잘 반영하고”, “부동한 계

층과 계급의 복잡한 모순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농촌에서 새롭게 

성장되어가는 긍정인물의 전형을 창조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김

헌순(1959: 128)은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적개조에 바쳐진 웅대

한 화폭”이라고 평가한 동시에 작품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높이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석개울의 새봄은 조선의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 시기 

농촌사회의 전형을 잘 형상화하고 갈등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에 또한 한설야, 조중곤, 김영석 등에 의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테

면 한설야(1956: 8)는 “에피소드와 디테일이 사상성의 본질을 빈약하게 했

다.”고 평가하였고, 조중곤(1956: 2)은 “도식주의의 단적인 실례를 석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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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에서 찾을 수 있는바 석개울의 새봄에서 어떤 인물의 전형성을 일반

화해야 하며 어떤 사건이 주인공성격 발전을 위하여 준비되었는가를 명확히 

알길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김영석(1957: 139)은 “사회주의 사실주

의는 현실의 이모저모를 차별없이 사진찍기를 요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

가 천세봉의 이 소설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사진사의 역할을 놀고 있다. 일

단 그의 ‘렌즈’에 반영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현실의 진실이건 아니건, 또

는 아름다운 사물이건 오물이건 말끔히 찍어 내려고 노력했다.”고 비판하였

는데 이러한 평가들을 통하여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가의 모습

을 읽을 수 있다.

중국에서 천세봉과 석개울의 새봄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

만 조선-한국당대문학사(김병민 외 2000),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김
관웅, 김호웅 외 2006), 한국–조선현대문학사(1945-1989)(김춘선 2001) 등

에서 천세봉의 생애와 작품에 대하여 문학사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우상

렬(2002)의 논문 ｢광복 후 조선현대문학에서의 토지개혁, 농업협동화의 문

학적 대응 양상｣에서 농업협동화를 반영한 소설들을 내용 면에 국한시켜 논

의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천세봉과 그의 문학작품을 연구한 학위논문

으로는 김영희(2010)의 박사논문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을 통해 본 조선 

농업협동화운동과 그 서사적 대응｣과 김혜자(2006)의 석사논문 ｢전사회주의

권에서의 농업집단화 제재 소설 비교 연구｣가 있는데 김영희는 주로 석개

울의 새봄이 갖고 있는 정치적 공리성과 문학의 사회성 연구에 주안점을 

두면서 소련과 중국의 대표적인 농업집단화 제재 소설들인 숄로호브의 장편

소설 개간된 처녀지와 주립파의 장편소설 산촌의 변혁을 주요한 배경과 

참조계로 하여 농업협동화를 반영한 작품들의 인물과 갈등의 유형을 나누고 

그 의미를 밝혔으며 동시에 농업협동화를 반영한 작품들의 주제에 대한 비

교 고찰을 통하여 농업협동화운동, 그리고 이를 반영한 작품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김혜자는 주로 농업협동화 제재 소설이 산생

하게 된 정치적 콘텍스트를 바탕으로 농업협동화 제재 소설들의 인물형상과 

작가의 창작의식을 비교한 후 농업협동화를 반영한 작품들의 미학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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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1988년 한국에서 조선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가 해금되면서 천세봉과 그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천세봉과 그의 작

품에 대하여 언급한 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형기(1996)의 북한

소설의 이해, 임영태(1999)의 북한 50년사, 신형기, 오성호(2000)의 북한

문학사, 이형기, 이상화(1990)의 북한의 현대문학, 박태상(1999)의 북한

문학의 현상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의 저서들은 주로 천세봉의 생애나 작

품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다만 신형기, 오성호의 북한문학사에서 당시 

내부적 갈등과 과도기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잘 그려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석개울의 새봄을 연구한 논문은 오창은(1998)

의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론｣이다. 오창은(1998: 292)에서는 “텍스트 사

이에 드러난 모순과 인간형상화에서 나타난 ‘이념’과 ‘실제’의 방황에 중점을 

두면서 ‘갈등하는 중농’들의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훌륭히 묘사했다.”고 평

가하였다. 그리고 이주미(2000: 105-106)는 박사논문 ｢북한의 농민소설 연구｣
에서 “당적 인간의 형상과 다층적 서사구조를 통해 삶의 현장성과 역사적 진

실성을 획득하였다.”고 평가하였고, 김은정(2005)은 박사논문 ｢천세봉 장편

소설 연구｣에서 시기별로 천세봉의 장편소설을 선정하여 작가의 생애와 조

선문단의 변화에 따른 인물유형과 그 변화 과정을 고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세봉 장편소설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중 석개울의 

새봄에서는 공산주의적 인간형과 구분되는 대중적 영웅을 통한 공산주의적 

전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은정(2003)의 다른 한 논문 ｢농촌의 사회주의

적 개조와 석개울의 새봄｣에서는 농업협동화를 실행하게 된 시대적 상황

을 살펴보면서 당시 조선 농촌의 일면을 검토한 동시에 작품의 인물형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후 시기 조선문학의 특징을 도출해 내고 있다. 그리고 

이대철(2003)의 석사논문 ｢천세봉 소설 연구- 석개울의 새봄을 중심으로｣
에서는 갈등구조와 인물유형, 전후 시기 조선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하여 분

석하였으며, 장미성(2007)의 석사논문 ｢농업협동화 시기 농민의 일상과 내

면｣에서는 농업협동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농민들의 심리적 변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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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세밀하게 논하고 있다. 그 외 홍혜미(2002)는 ｢석개울의 새봄의 문

학사적 규명｣에서 문학사적 각도에서 작품 논의를 시도하였으며, 조경덕

(2005)은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　연구--판본 차이를 중심으로｣에서 주

로 연재본과 단행본의 판본 차이점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사회정치적 환경

의 변화에 따르는 조선문단의 움직임을 비교적 세밀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보다시피 천세봉과 그의 문학작품에 대한 논의는 천세봉이 작품활동을 시

작한 195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석개울의 

새봄은 조선 농업협동화운동의 전반 과정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대표적인 

소설로서 주로 농업협동화 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여러 측면으로부터 연구되

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주로 천세봉의 생애나 작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작품이 가지는 사상성, 예술성에 대한 평가가 많다. 소설에서 

줄거리를 이끌어가고 인물형상을 부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갈등 양상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의 갈등이론에 

따라 석개울의 새봄의 적대적 갈등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작자의 

창작의식과 태도, 그리고 전후 복구시기 조선사회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선문학에서의 적대적 갈등과 그 특징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편찬한 철학사전(1985: 231)에서는 “적대적

모순은 리해관계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계급들 사이의 모순”이며 

“적대적모순은 적대적계급사회에 고유한 모순으로서 계급적충돌에까지 첨예

화되며 사회혁명을 통하여서만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착취사회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

의 투쟁을 그린 문학작품들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

급 사이의 모순과 대립, 투쟁을 반영한 적대적 갈등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

고 있으며 이는 적대적 갈등의 형상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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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8·15해방 이후 사회주의정권을 창건한 조선사회에 착취계급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조선의 이론서들은 사회주의

사회는 “착취계급을 계급으로 완전히 청산한 사회”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정전은 실현되었으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계속되는 침략책

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다.”(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1: 10-11)고 하면서 반혁명분자들의 방화, 독살, 루머 유포 등과 같은 이

른바 ‘파괴암해’ 활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적대적 갈등이 

존재한다(김정웅 1992: 235)고 인정한다.

조유철(1998: 140-146)에서는 적대적 갈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로 귀납하여 적대적 갈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문학작품에서 적대적인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적대적 갈등은 첨예하

고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문학작품에서 적대적 갈등이 첨예하고 극단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갈등이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이 첨예하고 극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대적 갈등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

배계급 사이의 모순과 대립에 기초”하여 “계급투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결코 화해나 친선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문학작품에서 적대

적 갈등관계를 첨예하고 극단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의 “계급적 바탕”을 명확히 밝히고 그들의 성격을 사실주의적으

로 전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학작품에서 적대적 갈등은 마지막에 결렬되는 것으로 갈등이 해

결된다. 적대적 갈등에서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첨예하게 격렬한 대립과 투쟁을 동반하기 때문에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

물 사이에서는 결코 화해가 있을 수 없고, 종국적으로 서로 결렬되는 모습으

로 끝난다. 여기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결렬된다는 것은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가운데서 어느 한 인물이 승리하고 다른 인물이 멸망하

는 것으로 끝난다는 의미이다.

셋째, 문학작품에서 적대적 갈등을 설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들과

의 인생관의 대결, 생활철학의 대결 과정”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한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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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敌我) 간의 적대적 갈등을 취급한 작품에서는 적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한다. 여기에서 ‘원수’의 형상을 희극화할 수는 있으나 

적을 과소평가하거나 하나의 유형으로 도식화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문학작품에서 적대적 갈등은 긍정적 주인공이 희생하는 것으로 해

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 주인공의 죽음이 곧 긍정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에서 긍정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때문에 긍정적 주인공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여 희생될 수 있으며, 긍정적 주인공이 죽었다고 해서 

부정적인 인물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죽었지만 그의 

“투쟁은 승리하며 그의 사상과 의지” 지향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점에서이다.

본고에서는 조선문학에서의 이러한 갈등이론에 따라 조선의 농업협동화

를 형상화한 석개울의 새봄에는 적대적 갈등과 모순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그 적대적 갈등 양상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석개울의 새봄에 나타난 적대적 갈등 양상

1950년대 중반 조선은 소농경제형태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일환으로 

농촌에서 농업협동화2를 실행하였다. 농업협동화로의 변혁을 요구하는 시

대, 더구나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적 과도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당시 시대

적 배경 하에서 천세봉은 농업협동화라는 주류담론과 조선노동당의 계급원

칙에 따라 석개울의 새봄을 창작하였다. 따라서 오창은(1998: 269)에서 지

적하다시피 소설은 주로 협동조합에 대한 반혁명세력의 도전과 이를 극복하

는 투쟁의 형상화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소설은 전작에 걸쳐 조

선의 전후 복구와 농업협동화에 대한 반동세력들의 반대와 파괴를 그려냄으

로써 농업협동화의 결성과 공고화 과정에서의 극적인 상황과 갈등 및 모순

 2 조선은 1953~1954년 말까지의 시험단계를 거쳐 1955년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시행하였으며 

1958년에 농업협동화를 완수하였다.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적대적 갈등 양상 연구  265

을 펼쳐내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에서 문학적 과제3로 제기했던 당파성원칙

은 물론 문단에서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제기했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원칙4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석개울의 새봄 제1부에서는 주로 강덕기의 앞잡이 서기표가 박병천을 

충동하여 협동조합을 파괴하는 것을 통하여 적대적 갈등을 펼쳐내고 있다. 

우선 주인공 김창혁5과 대립하는 강덕기는 낡은 제도를 복구하려고 하는 

반동분자의 전형이다. 이주미(2002: 132)에서는 인물의 출신성분이 성격 발

전의 논리를 좌우했던 만큼 부정인물이 지닌 잔혹성의 강도 또한 부정인물

의 내력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테면 전반 소설의 악의 축

인 강덕기는 일제 시기 고등계 형사까지 지내다가 해방이 되자 간신히 남반

부로 빠져나갔다. 그 후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그의 아버지 강기훈은 해방 

전에 포악한 고리대금업자였는데 해방이 되자 인민들의 몽둥이에 맞아 죽

음) 다시 조선에 들어와 경찰대장으로 있다가 미군이 후퇴할 때 남반부로 

 3 조선은 1953년 9월 전국 작가예술가대회에서 새로운 창작 임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전체 예술가들은 우리 조국의 국토 완정, 통일 독립의 강력한 담보로 되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자기의 창조적 재능과 정력을 다 바

칠 것이다. 그리하여 로동 계급의 가장 선진적 인물의 전형을 창조할 것이며, 경제건설 투쟁

에 궐기한 전체 인민들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강고케 할 것이며, 전쟁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들이 발휘한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를 건설 투쟁의 승리에로 계속 앙양시키

도록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작가 예술가들은 현실의 거대한 전변 속에 대담하게 들어가 로

동 계급의 실지 생활을 체득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배움과 동시에 그들을 교양하며 로력 혁

신자들의 위훈을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청소년들로 하여

금 로동을 사랑하며 로동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 교양할 것이다.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1959: 272), 조선문학통사, 과
학원출판사.

 4 1956년 작가대회에서는 전후 조선문학의 형태를 정리하면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거론하게 된다. 조선문학에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필수적으로 지니게 된다.

 5 김창혁은 지난 세기50년대 사회주의적 개조 시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신형”의 인간형으로서 

농업협동화운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농업협동화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선두자”의 전형이다. 그는 농업협동화 과정에서의 당의 영도를 체현하고 있는바 그의 언행

은 물론 당의 권리와 의지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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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갔다. 그러다가 정전이 임박하게 되자 조선의 정세를 정탐하고 전후 농

촌의 복구 건설을 파괴하라는 미국 군사고문의 지령을 받고 비행기로 조선

에 잠입하여 서기표와 박병천을 비롯한 심복들을 선동하여 농업협동화를 이

끌어가는 관리위원장 김창혁을 비방, 중상하거나 조합에 요언을 날조하여 

조합을 흔들리게 하며 심지어 협동조합의 공동재산을 파괴하고 김창혁과의 

대립을 위하여 모사를 꾸미는 등 암해활동들을 책동한다. 그야말로 조선사

회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모든 것의 응집체이다.

서기표는 부정인물의 선두자로서 마을 사람들 몰래 강덕기를 자기 집에 

숨겨두고 그의 지시에 따라 당정책을 비난하거나 요언을 날조하면서 협동조

합의 결성을 극구 방해한다. 이를테면 자신이 가진 과수원을 내놓겠다는 빌

미로 토지와 소를 가진 사람들을 따로 모아 조합을 결성하자는 등 방식으로 

협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는가 하면 후에는 하수인 박병천을 조종하여 조합

의 공동재산을 훼손하고 농업생산을 파괴하는 등의 파괴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박병천은 마을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는 협잡꾼이다. 그는 원래 성

격이 교활한 데다가 처세술에 능하여 젊었을 때부터 장사판에서 투기와 협

잡으로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데 능란하여 ‘새삼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

는 해방 후에도 자기 노력보다는 투기와 협잡, 그리고 사기를 일삼아 왔는바 

그의 사기는 조합뿐만 아니라 미국의 간첩인 강덕기에게까지 미쳤다. 그는 

전쟁 시기에는 치안대에 가담하였고 전쟁이 끝나 미군이 후퇴할 때에는 그 

배를 타고 남반부로 내뺄 생각을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돌아와 거짓 자수를 하고 살아간다. 그는 언제든지 미군이 다시 들어

와 조선을 밀어낼 수 있다고 믿는 이중첩자로서 조합이나 사회주의적 개조

에 매진하고 있는 이 사회에 미련이 없다. 서기표의 앞잡이가 된 그는 서기

표의 지시대로 조합 안팎에서 요언을 날조하여 당 정책을 비난하거나 조합

간부들과 조합원, 개인농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면서 모순과 갈등을 

조성하는가 하면 부농 이인수를 앞세워 부농들끼리 따로 조합을 조직하려다

가 그 계략이 실패하자 돼지우리에 아비산을 쳐서 돼지를 독살시키는 등 파

괴활동을 감행하면서 조직·경제적으로 협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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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표는 주위를 흘끔 보면서 얼른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누런 종이 봉지를 꺼내 

병천에게 준다.

“이게 뭔가?”

“약이야요.”

“약이라니?”

“뚜더지 잡는 아비산이란 말이요.”

“아비산? 이건 해서 뭘하나?”

병천이는 당장 목이 쉰 소리로 물으며 눈이 둥그래서 서기표를 본다. 

“여보, 돼지물이나 소물 같은 데 슬쩍 하란 말이요.”

“허허…”

병천이는 당장 허파가 빈 소리로 웃는다. 그는 이 순간 우물에 독약을 치라던 죽

은 칠성이 생각이 났다. 

“그건 잘 안되네.”

“여보 안될게 있소? 아주 간단하구 쉽지요.”

서기표의 얼굴빛은 녹녹치 않았다. 병천이는 독약봉지를 땅바닥에 놓고 잠깐 

생각하였다(천세봉 1956.7: 44-45).

하지만 위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박병천은 강덕기나 서기표처럼 착취계급

의 지반과 뚜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악질적인 반동분자는 아니다. 김헌순

(1959: 136)도 평론 ｢공산주의 교양과 석개울의 새봄｣에서 “박병천의 성

격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회주의적인 양면성과 교활성, 오직 자신의 향락만

을 추구하려는 철저한 개인, 리기주의적인 근성이다.”라고 지적한바 있다. 

때문에 리당위원장 김형태와 김창혁은 박병천을 관대하게 대하면서 교양의 

방법으로 그를 개조하여 조합의 일원으로 만들려고 꾸준히 노력하였지만 그

가 끝까지 개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물로 편입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공작비 몇 푼 받으려고 서기표를 협박하다가 결국 강덕기에 의해 

살해당한다.

2부에서는 주로 조합에 대한 조맹원의 파괴활동을 통하여 적대적 갈등을 

그려내고 있는데 조맹원 역시 조선의 일시적 후퇴 시기 군 치안대에 소속되

어 마을 사람들을 살해하였고 인민군대가 재진공할 때에는 미군과 함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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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로 도망친 후 서울에서 간첩훈련을 받고 다시 입북한 인물이다. 조맹원

도 강덕기의 유력한 심복으로서 여론을 조성하여 조합 내부에 갈등을 조작

하는가 하면 박중근을 충동질해 조합에서 탈퇴하게 하며 지어 조합의 소를 

죽이고 양사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냉상모판을 찢어 냉상모를 얼게 함으로

써 협동조합을 파괴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조맹원의 파괴활동은 박병천에 

비해 보다 치밀하고 용의주도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그는 남반부에 가족

들을 두고 있는 인물로 당 간부 조경수와는 숙질간이다. 그는 조합에 가입하

여 그 누구보다도 조합일에 열성을 다 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의심

을 받지 않는다. 특히 조합원들을 흔들어 조합에서 탈퇴하게 하기 위해 조합

에서 추진하는 냉상모를 파괴한 후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여자 신발로 발

자국까지 만들어 놓는 용의주도함까지 보인다. 하지만 결국 모든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잡혀간다. 따라서 2부에서의 주요한 적대적 갈등도 해소되는데 

적대분자로서의 조맹원의 파괴활동과 성격은 다음의 강덕기 말에서 더욱 뚜

렷하게 드러난다.

“여봐, 태섭이, 그래두 조맹원이가 얼마나 잘 했는가 보란 말야.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한 일두 적잖거니와 잡혀 가서두 얼마나 지조를 튼튼히 지켜? 만약 조맹원이

가 지조를 지키지 않구 불었다면 그래 양태섭이나 저 저 박중근이, 정관일이가 여기 

앉아 숨이 편하게 살 것 같애? 왜 조 맹원이 모범을 못 따라? 조맹원이 뿐 아니야. 

지금 우리 대렬 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싸운단 말야. 내 입에서 지시만 떨

어지면 즉석에서 실천이 되거든. 당신들이 이렇게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이

리로 이동해 온 거야. 뭐가 무서운가? 지금 우리 대렬이 기수가 없이 뿔었는데…내 

지시란 게 누구의 지신가? 내 일개인의 지신가? 어데 정 관일이 말 좀 해 봐. 내 지

시가 누구의 지신가?”

“그 그야 미국의 지시지요(천세봉 1962.5: 16).”

위의 예문에서도 보다시피 적대적 갈등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소설 전작에 걸쳐 등장한 간첩들이 모두 미군이 조선에 파견한 간첩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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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이들과 결탁한 반체제분자들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오창은(1998: 

269)에서는 모든 적대적 모순의 대상을 미국으로 수렴시키려는 조선사회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아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덕기가 부하들에게 “당신들처럼 일을 이렇게 해가지구야 어떻게 워싱통

의 충복이라구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코 큰 상전들이 들

어오면 나두 일 했소 하구 나설테야?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알아? 미국에서는 로케트를 가지고 인공지구위성을 띄웠소. 쏘련만 띄운게 

아니라 미국두 띄웠단 말이오(천세봉 1962.5: 16).”라고 강변하는 대목은 절

대화된 미국의 한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인식하는 당시 조선사회의 태도는 소설의 제2부에

서 박중근과 조형모가 적대분자인 조맹원의 소개로 미제국주의의 또 다른 

대리인인 김산해를 방문하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김산해의 말투는 어째 외국 사람이 조선 말 하는것 같다. 그는 권연갑을 꺼내 놓

았다. 박중근은 선뜻 김산해의 담배갑에서 한 대 뽑아다가 붙여 물었다. 그러나 조

형모는 제 주머니에서 담배 쌈지를 꺼내서 부시럭 부시럭 곰방대에 담았다.…… 김

산해는 해빛 한 번 보지 않은 얼굴에 테가 굵은 안경을 썼고 옷도 줄이 얼룩얼룩 

간 두터운 천으로 양복도 아니고 조선옷도 아닌 잠옷 비슷한 걸 입었다……테블 우

엔 사기로 만든 서양 녀자의 라체 립상이 서 있다.… 그리고 무슨 책인지 횡서로 

쓴 두꺼운 책이 몇 권 놓여 있다. 바람벽엔 그림을 넣은 액면이 둘 붙어 있는데 하

나는 락엽이 지는 풍경화이고 하나는 불가벗은 여자들이 강물에서 목욕을 감는 그

림이다. 조형모는 흘끔 쳐다보다가 외면을 했다.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없다(천세

봉 1959.12: 16).

김산해는 아편을 이용해 불순세력을 규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주를 

받아 ‘대한 반공단’을 조직하고 숭미사상을 고취시키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산해에 대한 섬세한 묘사 장면이다. 햇빛 한번 보지 

않은 얼굴과 굵은 안경, 그리고 두꺼운 책은 봉건시대 양반계급의 모습이고 

부르주아의 모습이다. 서양 여자의 나체 입상과 발가벗은 여자 그림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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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퇴폐문화를 상징한다. 김산해가 양복도 아니고 조선옷도 아닌 복장

으로 외국 사람의 말투를 쓰는 것은 제국주의의 침투에 의해 오염된 ‘반봉건

식민지’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괴한 모

습은 비록 조합 가입을 두고 갈등하기는 하지만 농민인 조형모에게 있어서

는 그야말로 “구역질이 나는 존재”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 오창은(1998: 

278-280)은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론｣에서 김산해의 형상은 일종 조선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적’이라는 추상물을 구체화시킨 모습으로서 1950년대 

조선문학에서 미국을 ‘승냥이, 짐승, 벌레’로 형상화하던 문단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부에서는 주로 양태섭과 정관일이 강덕기를 박중근의 집에 숨겨두고 그

의 지시대로 협동조합을 파괴하는 것으로 적대적 갈등과 모순을 펼쳐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1, 2부에서의 부정인물들과 달리 그들은 지

식인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정관일이는 진료소 소장이고 양태섭은 부기사

무에 능한 부기장이다.

정관일은 김산해의 심복인데 석개울에 진료소 소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군

인민병원에 있었다. 그는 석개울에 오기 전부터 조합 간부나 가축을 살해하

라고 박병천에게 독약을 주는 등 석개울의 협동조합을 파괴하는 활동에 참

여한 적대분자이다. 특히 임경소 지배인 윤병국한테 김창혁이 룡이를 농락

하다가 차버리고 다른 곳에 약혼했던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고 비방 중상

하면서 윤병국을 이용하여 김창혁이 추진하는 기계화를 반대한다. 뿐만 아

니라 강덕기의 지시대로 박중근을 죽이려고 양태섭한테 독약을 주는가 하면 

양태섭과 같이 박중근을 살해할 모략까지 꾸미는 인물이다.

양태섭은 포목상인의 아들인데 해방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남반부로 도망

쳤다. 그는 김산해와 같이 원산에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강덕기의 지시를 받

고 농업협동화에 부정적인 부농 박중근을 찾아서 석개울로 왔는데 부기사무

에 능하여 김창혁의 환심을 사게 되며, 결국 조합의 부기장으로 남게 된다. 

조합에 남은 후 그는 온갖 방법을 다 하여 김창혁이 주도하는 기계화를 반대

하는데, 이를테면 일제 시대 상업학교 동창생이자 해방 후 한동안 같이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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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으로 일했던 임경소 지배인 윤병국을 이용하여 조합에 기계화를 도입하

려는 김창혁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뜨락또르를 훼손하

여 농업생산을 파괴하는가 하면 또한 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낡은 조합에 남

아있던 돼지먹이를 새 조합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합과 조합 간

에 분쟁을 일으키는 등 농업협동화를 반대하는 파괴활동을 감행한다.

이렇게 소설은 김창혁을 대표로 하는 진보적 역량과 강덕기를 대표로 하

는 반동세력 간의 적아모순투쟁을 펼쳐내고 있는데 이러한 적대적 갈등은 

부정인물들의 멸망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를테면 조맹원은 강덕기

에 의해 살해당하고, 서기표, 강덕기, 조맹원, 정관일, 양태섭은 체포되며, 김

산해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다. 이러한 적대분자들의 결말은 조선문학에서

의 “적대적 갈등에서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첨예

하게 격렬한 대립과 투쟁을 동반하기 때문에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사

이에서는 결코 화해가 있을 수 없고, 종국적으로 서로 결렬되는 모습으로 끝

난다.”는 갈등이론에도 부합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개

인주의나 관료주의, 소소유자적 관념 등 낡은 사상에 빠진 부정인물들에 대

한 결말과 확연하게 구별되는바 이는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실시했던 계급정

책6에 대한 좋은 주석으로도 된다. 

5. 석개울의 새봄의 적대적 갈등 양상의 의미

주지하다시피 갈등은 소설의 키포인트이다. 복잡한 갈등 설정은 작품의 

폭과 깊이를 확보해 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석개울의 새봄은 농업협동화 

과정에서의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계급정책에 따라 농업협동화운동을 이끌어

가는 김창혁을 둘러싼 인민대중 대 농업협동화를 반대하고 파괴하는 강덕기

 6 조선은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고 중농과 단합하며 부농은 고립시키다

가 점차 개조시키”는 계급정책을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계급정책은 “반혁명분자들의 파괴암

해책동을 분쇄하고 농업협동화운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라

고 인정한다. 손전후 외(1988.11: 198), 해방후 혁명과 건설 경험(1), 조선로동당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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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둘러싼 적대계급 사이의 모순이나 갈등을 생동하게 그려냄으로써 작품의 

서사성을 보다 다채롭게 하면서 동시에 풍부한 작품세계를 펼쳐보이고 있

다. 하지만 그것이 인위적이고 하나의 소설적 장치라고 할 때 문제점도 드러

나게 되는 것이다.

당시 농업협동화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 차원에서 진행된 조선의 

시대적 주류담론이었다. 따라서 천세봉은 당시 조선의 시대적 상황과 문예

정책에 부응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원칙에 따라 석개울의 새봄을 

창작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단지 창작방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원칙성을 띤 당파성문제이다. 박용학(2000: 42)

에서도 “작가 천세봉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재능있는 소설가로서 그

는 자기의 소설창작으로써 당을 받든 충실한 작가였다.”라고 언급했지만 실

제로 천세봉은 무산계급문학의 당파성을 지키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작가였

던만큼 당시 조선의 정치이데올로기적인 주류담론에 부응하여 농업협동화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적 원칙과 방법으로 문학적 대응을 했다. 따라서 석개

울의 새봄의 적대적 갈등 양상의 허허실실도 여기에서 드러날 줄로 안다.

석개울의 새봄에서 보면 농업협동화의 가장 주요한 저애세력은 계급의 

적들이다. 즉 석개울의 새봄은 농업협동화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갈

등으로 농업협동화와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내세우

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조선의 사회현실에서 농업협동화를 반대하고 

파괴할 만한 반대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해방 후 조

선에서 토지개혁을 실행할 때 착취계급은 이미 대부분 남반부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전후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반대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개울의 새봄에서는 이런 착취계급을 굳이 하나의 반동실체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역사의 진실과 맞지 않다. 따라서 이는 농업협동

화라는 주류담론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원칙에 따른 하나의 소설적 장

치로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1981: 23)의 “계급적 원쑤들은 당정

책을 비방하며 농업협동화운동을 반대하는 반동적 요언들을 퍼뜨리며 공동

재산을 해치고 생산을 파탄시키기 위한 해독행위를 하는 등 우리의 농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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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들을 내부와 외부로부터 마사버리려고 날뛰였습니다. 특히 농업협동

화가 완성되어가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확고하여짐에 따라 

반혁명분자들의 준동과 파괴암해행위는 더욱 악랄하게 되였습니다.”라는 말

처럼 농업협동화 과정에 반혁명분자들의 방화, 독살, 루머 유포 등과 같은 

이른바 ‘파괴암해’ 활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침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계

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선노동당의 계급투쟁론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

아가 전체 인민들을 교양하여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에 궐기시

키려는 작자의 창작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석개울의 새봄에서 가장 주요한 갈등선으로 내세운 적대적 갈등과 모순

이 이렇게 당시 주류적 담론과 계급정책에 의해 인위적이고 재단된 것이라 

할 때 소설의 문제점도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작품에서 보면 

적대계급은 협동조합을 곤경에 빠뜨리고 좌절에 빠지게도 하지만 결국 그것

을 계기로 조합원들은 더욱 단합되고 협동조합도 더욱 공고화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은정(2003: 220)에서는 적대세력들의 방해와 파괴는 되려 협동

조합을 공고화하고 단합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당

의 계급정책을 도해하면서 광범한 농민들을 교양하여 협동화에 참여시키려

는 천세봉의 창작의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작품

에서 펼쳐지는 적대적 갈등이나 모순은 적어도 사실주의의 진실성과는 거리

가 멀다. 

그리고 석개울의 새봄은 많은 편폭을 들여 협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적

대세력들의 반대와 파괴활동을 그려냄으로써 사회주의적 개조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작품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문학작

품에서 적대적인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적대적 갈등은 첨예하고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갈등이론에 따라 작품에 독약, 방화, 칼, 총 등 잔인한 방법과 

수단을 도입하면서 적대적 갈등과 모순을 첨예하게 다룬듯 하지만 실제로 

독약, 칼, 총 등은 강덕기가 자기 심복들을 위협하거나 혹은 자기 신분이 탄

로날까봐 심복들을 처리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적대적 

갈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작품의 극적 효과도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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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모순의 해결에 있어서도 강화판이 되지 못하고 너무 안일하게 처리함

으로써 사실주의원칙에서 벗어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부정인물을 

적발해 내는 과정이나 그들의 최후가 우연적인 계기로 안일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강덕기를 핵심으로 하는 적대세력들은 농업협동조합을 와해시

킬 틈만 노리지만 실제로 그들이 벌인 것은 기껏해서 돼지우리에 아비산을 

넣고 축사에 불을 지르며 냉상모를 훼손하고 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낡은 조

합의 돼지먹이를 새 조합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등 ‘시시껄렁한' 일뿐이었

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도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해결된다. 뿐

만 아니라 김창혁과 룡이가 범인을 추적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도 설득

력이 없다. 단서나 근거가 없는 그들의 추측이나 의심은 점쟁이처럼 모두 맞

아 들어간다. 이는 룡이가 부정인물 정관일과 양태섭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대목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정관일이 김창혁과 연인관계이면서 동시

에 김창혁을 도와 농업협동화운동을 적극 주도해 가는 룡이의 성격을 충분

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룡이를 취하고 싶다는 욕망에 빠져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노출할 뿐만 아니라 동료까지 팔아버리는 대목이나 

강덕기가 자기들을 위해 가장 열성적으로 일한 박병천이 몇 푼의 공작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를 극단적으로 살해하여 제거하는 것도 너무 안일한 처

리 방법이다. 특히 아버지의 독살에까지 가담했던 서기표는 강덕기를 따라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살소동을 벌이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목을 매려다가 체포되는 장면이나 김산

해가 ‘대한방공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신변이 위험해지자 아편을 

먹고 자살한다는 설정도 역시 극적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다.

적대세력들의 이러한 허술한 계략과 책략은 긍정인물의 일방적인 성공을 

초래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성이나 문학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다시 말

하면 농업협동화를 반대하고 파괴하는 적대세력과의 갈등이나 모순을 반대

세력들과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세력의 일방

적인 후퇴나 소멸, 그리고 너무 안일한 방법으로 쉽게 해결함으로써 작품의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적대적 갈등 양상 연구  275

긴장감과 극적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작품의 사상성을 저하시켰다는 

말이 되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선의 이론서들은 적대적 갈등의 설정과 해결에 있

어서 “적들과의 인생관의 대결, 생활철학의 대결 과정을 깊이 있게 파고들 

뿐만 아니라 적들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깊이 있게 파헤쳐야 하며, 특히 

‘원수’의 형상을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석개

울의 새봄에서 주요한 갈등선으로 설정한 적대적 갈등과 모순은 너무 안일

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이는 인물의 성격 발전 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주의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조중곤(1956: 2)이 “도식주의의 단적인 

실례를 석개울의 새봄에서 찾을 수 있는바 석개울의 새봄에서 어떤 인

물의 전형성을 일반화해야 하며 어떤 사건이 주인공 성격 발전을 위하여 준

비되었는가를 명확히 알길이 없다.”고 한 것이나 김헌순(1957: 136)이 “인민

의 더러운 원수들은 그들이 간악하면 할수록 자기 멸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까지 발버둥치고 발악하는 것이 생활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적대적 인물의 

추악한 운명을 좀 더 집요하게 추구할 것”을 요구한 것도 정곡을 찌른 지적

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나오면서

본고에서는 주로 조선의 문학이론서에서 제기한 갈등이론에 따라 천세봉

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적대적 갈등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석개울의 새봄은 농업협동화라는 당시 주류담론과 문학적 과제로 

제기했던 당파성원칙, 그리고 문단에서 유일한 창작방법으로 제기했던 사회

주의적 사실주의 창작원칙에 따라 농업협동화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한 갈

등으로 농업협동화를 이끌어가는 관리위원장 김창혁을 둘러싼 인민대중 대 

미군이 파견한 간첩 강덕기로 대변되는 착취계급 사이의 적대적 모순과 갈

등을 그려냈다. 그리고 그 적대적 갈등과 모순은 “적대적 갈등은 착취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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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착취계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모순과 대립에 기초하여 계급투

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결코 화해나 친선은 있을 수 없

다.”는 원칙에 따라 적대세력들이 전부 파멸되고 농업협동화가 승리하는 것

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적대적 갈등의 설정이나 해결

에 있어서 인물의 성격 발전 논리에 따랐다기보다는 작자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 처리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당시 

조선사회에 농업협동화를 반대하고 파괴할 만한 적대세력이 존재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전반에 걸쳐 미군이 조선에 파견한 간첩이나 혹은 그

들과 결탁한 반체제분자들이 농업협동화를 반대하고 파괴한다는 설정으로 

인민대중들과의 적대적 갈등을 이루게 한 것은 적어도 역사의 진실과 맞지 

않다. 이는 사실주의의 진실성, 즉 전형적 환경에서의 전형적 인물형상 창조

라는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가장 주요한 갈등선으로 내세운 적대적 모순이

나 갈등이 이렇게 당시 주류적 담론과 계급정책에 따른 하나의 소설적 장치

라고 할 때 소설의 문제점도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적대계급을 확대 묘사한 것은 당의 계급정책을 도해하면서 농민들을 교양하

여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운동에 궐기시키려 한 작자의 창작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한 작가가 시대적 주류의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

가 농업협동화라는 이 전례없는 사회변혁에 대하여 별로 시간적인 거리를 

두지 않고 현장르포처럼 창작하였기 때문에 사색의 미숙성도 하나의 요인으

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은 당시 주류적 담론과 문예정책에 편

승하다 보니 역사적 진실과 발전 추세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려내지 못한 아

쉬움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지난 세기 50-60년대 농업협동화라는 조선 농촌

의 대변혁을 서사화한 작품으로서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회현실을 보다 생

생하게 이해하는 역사문헌자료가 되기에는 손색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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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조손가족 조부모의 정체감 재구성

Reformation of Grandparents’ Identity 
in Low-income Grandchildren-grandparents Families

김혜경*7

백석대학교

1. 서론

여성가족부(2015)에 의하면 조손가족은 ‘부모의 유기 등으로 인해 65세 이

상의 (외)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손가족은 IMF 금융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구조

적 가족해체를 촉진하면서 급증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제도 내

로 편입하는 정부의 가족정책에 따라 대안적 가족형태로 부상하면서 가속화

되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손가구는 109,241가구(전체 가구의 약 

0.6%)로 1995년 35,194가구에 비하여 지난 2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으

며, 이들 중 약 7%에 해당하는 7,621가구가 저소득 수급 가구로 높은 빈곤율

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정부는 저소득 조손가족을 가족구조의 비

정형성, 가족의 내외적 자원결핍으로 인한 높은 빈곤율과 돌봄 및 보호기능

이 취약한 위기가족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가족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으

며, 이러한 취약 조손가족은 가족가치관과 자녀양육관의 변화, 가족 불안정

성 및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향후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 Kim Hyei Kyung (Professor, Division of Elderly Welfare i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 Seok University)

E-mail: khyei@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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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고 있다.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Backhouse & Graham 2012; 김

미영·윤혜미 2015; 이영애·방은령 2018; 장영은 2017)에 의하면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빈곤과 개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고통 가

운데 있으며, 불행한 가족사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핍과 박탈감, 자원부족, 

손자녀 양육이라는 ‘시간에 어긋난 비규범적 역할수행’에 따르는 심리사회적 

혼란과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 중심적 시각의 

연구들은 조손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점과 구성원들의 취약성을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조손가족과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고착시

키는 기제가 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원경·전제아 2010). 

반면에, 조부모의 양육행위를 조부모의 생애과정 상의 유의미한 경험과 

사건으로 보고 이를 관찰자가 아닌 행위자관점으로 조명하려는 연구들이 시

도되고 있다(장혜경·손현미·임정현 2009). 특히 상당수의 연구들이 생애

이론, 근거이론 및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해 조손가족의 가족

해체 과정과 가족해체와 관련된 조부모의 인식, 조부모 됨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정체감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김혜선 2009; 오경석 2010; 유

길준 2016; 이영애·방은령 2018; 최혜지 2009; 한경혜·주지현·이정화 2009). 

조부모들은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책임감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돌봄 양육을 통하여 기쁨과 의미, 감사를 경험하며 가족보전에 대한 자부심, 

가족 내 소속감과 역할획득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보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Carolan 2003; Goodfellow & Laverty 2003; 김오남 2007; 

김다율 2006; 김영희·정여주 2008; 장혜경·손현미·임정현 2009). 조손가

족의 손자녀들도 사춘기의 표면적 반항이나 갈등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와 강

한 결속력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

손가족이 가족해체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구성된 대체 가족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조부모들의 양육의지가 작동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우

리나라의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손녀 양육으로 인해 직면하게 될 각종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사랑, 책임감, 가족의무 등의 가치를 좇아 나름대로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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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가족기능성을 회복하려는 ‘적극적 선택’을 하였으

며, 그 기저에는 혈연중심의 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Geen 

2004; 김원경·전제아 2010; 여성가족부 2010; 양영자 2007; 장승옥·권은

정 2010). 이는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조손가족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

점관점에서 조부모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긍정적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조손가족에 대한 강점 관점의 접근이 강조되면서 강점 기반의 집단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박해준 2008; 송화영 2008; 서홍란·김

양호 2010; 이미영 2007; 전보양·조희선 2011), 이들 대부분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종의 도구적 성격의 부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손가족이 지속가능하

고 성숙한 자생력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조손가족원의 심리정서적, 

인지적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행위자 중심의 참여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위자 중심의 자기성찰적 집단활동 프로그램이 저소득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조손가족의 조부모 됨’에 대한 역할 인식과 정체감의 

재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척박한 환경과 내외적 자원결핍에도 불구하고 자기성찰적 프로

그램의 집단 역동성을 통한 자기성찰, 상호지지와 연대감의 경험이 개인의 

인식변화와 정체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취약집단의 자기성찰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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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고찰

2.1. 조손가족의 개념과 조손가족에 대한 관점

서구에서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손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욕구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의 가

족’(U.S. Census Bureau 2000)으로 규정하고 조부모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손가족은 ‘아동의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18세 

이하의 손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혹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에 대하여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부모역할을 대

신하면서 손자녀에게 지속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형태의 가족’으로 정의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처음 조손가족을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분리하

여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부터 가정위탁보호제도에 의

하여 공식적 아동복지시스템의 일부분이 되어, 조부모가 가정위탁부모로 등

록될 경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박충선 2011). 

일반적으로 우리사회는 조손가족을 가족해체의 결과 야기된 기형적인 가

족형태로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많은 피해가정으로 여기는 병

리적, 박탈적 관점의 부정적 시각을 견지해왔다(박경애 2007). 조손가족에 

대한 부정적 패러다임은 성인자녀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부재를 전제로 하

여 조부모를 자신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비정시적 역할전이로 고통받는 

희생자로 여기고, 조모와 손자녀들이 경험하는 부적절한 가족자원과 심리정

서적,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장혜경 외 2009). 조손가족

에 대한 이런 관점은 조손가족 정책과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손가

족 정책은 ‘정상가정’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역기능적 조손가족의 결여된 양

육기능을 보충하는데 초점을 둔 개입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은 조손가족이 나름대로의 가족 내적 강점과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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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문화적 특성을 순기능적으로 발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체가족 유

형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이

러한 관점 하에서 연구자들은 조부모의 생애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고 조손가

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주는 의미, 발달과정에 어긋난 비규범적 역할-양육자

로서 겪는 경험, 그리고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시선에 맞서서 조손가족으로

서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

함을 강조한다(김유미 외 2008). 또한 조손가족 구성원의 내적 역량과 잠재

력, 사회문화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는 조부모의 주관적 안

녕감과 삶의 의미, 개인과 가족의 가치와 의지, 손자녀 부양 및 양육동기 등

에 대하여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행위자로서의 관점을 갖고 조손가족을 연구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유미 외 2008; 김혜선 2009; 오경석 2010; 이

현주 2007; 장혜경 외 2009; 전보영·조희선 2011; 최혜지 2009; 한경혜 외 

2009). 

조손가족을 보는 긍정적 패러다임은 조손가족은 가족해체의 과정에서 가

족의 잔존 기능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형태 변화를 선택한 순기능적 산물이

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조손가족의 형성에는 조부모

들의 능동적 양육의지와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조손가족

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무

엇보다 조부모들의 심리정서적 강점과 조손가족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

하고 조부모들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춘 정서적,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제

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손가족은 나름대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고 가족의 위기

에 대한 전략적 대처의 결과이며, 조손가족의 문제나 결함을 찾아내어 보충

하려는 접근보다 조손가족의 문화적 가족적 관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실질적 

대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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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손가족 조부모의 특성

한편 우리나라의 조손가족 중 80% 이상이 성인자녀(아들) 가족의 해체(가

출, 실종, 질병, 사망, 실직, 파산 등)과정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조손가족 조

부모의 93%가 손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부모가 찾으러 올 때가지 양육하겠다

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강한 가족유대감과 양육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손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는 경제적 어려움(76.5%)>손자녀

의 학업과 장래(53.7%)>조부모 자신의 건강문제(44.8%) 순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가족해체라는 불행한 가족사에 대한 적응문제, 노

화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 곤란과 같은 개인적 문제들과 더불어 ‘시간에 

어긋난’ 생애단계에 일치하지 않는 역할을 통해 구조적으로 상실된 부모역할

을 대행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김오남 2007; 이화영 

2007; 박현식 2010; 박충선 2010; 이정화·한경혜 2008). 이들은 조손가족에

게 주어진 낙인감에서 벗어나 손자녀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다하여 세대를 

가로지르며 이어진 사회적 배제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하고(한경혜·주지

현·정다겸 2009) 가족해체의 아픔을 겪게 된 손자녀를 가족의 울타리에 머

물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조부모들이 분개, 죄책감, 좌절감, 피로감, 우

울과 외로움, 덫에 걸린 느낌 등 개인적으로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

다고 밝히고 있다(Chen F. and Liu G. 2012; 김혜선 2005). 특히 성인자녀 

세대의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수감, 도박 등 비규범적이고 역기능적인 일탈

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족해체과정을 경험한 조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심리정서적 박탈감과 상처,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손자

녀 부양을 더 부담스럽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Goodman C. C. 

2003). 한편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역할제한성과 역할불안, 정보부족과 사

회적 고립, 재정적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세대차이 등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실제적인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다(정일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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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양육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양육에 따

르는 높은 보상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dwards and Taub 2009; 

한경혜 2007).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을 통하여 손자녀 세대에게 이전세대

의 문화와 전통 및 가족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가

족 내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가족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립하여 가족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Cheng S. T. 2009; Sands 

F. G. & Goldberg-Glen R. T. 2005). 

사회적 지지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과 행복감,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김다율 2006; 김문해 2005; 김미혜·

김혜선 2004; 배진희 2006; 송유미·이선자 2011; 한성숙 2008). 사회적 지

지가 클수록 심리적 복지감을 비롯한 행복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

며 우울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

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주로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부조급여나 민간사회복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용 등의 공적 지지망 의존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조부모들은 자신들을 위한 공적지지망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하였다. 한편 

의논상대가 있는 조모의 경우 개인적 성장과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개인적, 정서적 지지 또한 조부모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요

인이다(이지영·이혜원 2011). 그러나 조부모의 40%가 의논상대 없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손자녀의 욕구충족에 우선 순위를 두

고 자신들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이나 스트레스 등을 간과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Minkler & Roe 1993; 김혜선 2004; 송유미·이윤형 2009; 최해경 

2006) 개별상담의 활성화, 자조모임구축, 사회적 연대감 구축 등을 통한 정

서적 지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3. 조손가족 조부모 대상 집단프로그램 연구 

2000년대 중반 이후 조손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성

을 검증하려는 실천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박혜준 2008; 송화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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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2007; 전보영·조희선·2011; 정란 2003). 대부분의 프로그램(박해

준 2008; 서혜석 2005; 정란 2003) 은 대체로 자존감과 의사소통 향상에 초

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련의 교육프로그램 후 

양육 효능감과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고, 사회적 지지감이 향상되고 가족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서홍란과 김양호(2010)는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강점기반의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조부모들의 문제보다는 

욕구에 기반을 두고 조부모들의 잠재적인 자조능력을 계발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집단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도록 지원

하고 자신의 강점을 기록하게 유도하였다. 결과 조부모들은 유사한 개인사

와 경험으로 자신의 모습을 타 구성원을 통하여 반영함 자신이 인식하지 못

했던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하여 긍지를 갖게 되었으며, 회기가 진행될 수

록 상대방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커지고 긍정적 효과와 치료적 효과도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최근 조손가족 조부모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경험들을 풀어내도

록 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내적인 힘과 강점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혜선 2009; 양영자 2007; 오경석 2010; 장혜경 외 2009) 

이와 같은 연구들은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인생이야기와 양육경험 

등을 회고하도록 유도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조손가족의 조부모의 삶을 이

해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조손가족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가족 내적 강점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가족문제에 함몰되고 고립되어 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연대의식을 회복하고 지지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저소득 조손가족 조부모의 정체감 재구성  287

3. 연구방법

3.1. 집단 활동 프로그램 개요

본 프로그램은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이 자신의 삶과 가족사를 통한 자기 

성찰적 이해를 통하여 참여자 자신들의 내적 힘과 강점을 발견하며, 집단 역

동성을 통한 연대감과 상호지지 경험을 통해 자기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은 총 10회로 각 회 마다 180분(100분 집단활동, 20분 

휴식, 60분 식사 및 교제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강의, 토론, 동화, 시사 동영

상, 영화자료 관람, 다양한 작업활동 등으로 구조화된 활동에 참여하도록 설

계하고 전문가 1인이 첫 회기부터 끝까지 집단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각 회기마다 도입-전개-종결과정으로 집단활동이 구조화되었으며, 전체 회기 

프로그램도 1~4회기 도입, 5~8회기 전개, 9~10회기를 종결과 마무리가 되도

록 기획하였다. 

본 집단활동 프로그램은 ○○시 ○○대학 소속 기관에서 2017년 10월 10일

부터 11월 12일까지 총 9주 10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집단 지도자 1인과 

보조강사 3인이 한 팀이 되어 매회 구조화된 활동과 토론을 지도하였다. 매 

회기 전체 수업내용을 녹음하고 연구보조자가 집단과정노트를 기록하되 참

여자들의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분위기, 대화들을 모두 기록하였다. 

3.2. 프로그램 평가

본 연구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였다. 양적 평가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질적 평가를 위해 집단과정노트와 회기 별 

추후 면접 녹취 자료를 활용하였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Wilcoxson

의 종속표본 기호등위검증을 사용,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아통제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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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얼린과 동료들(1981)의 한국말 번안척도를 활용하였다(신뢰도는 Cronbach’s 

ἁ=.747). 우울감은 Sheikh와 Yesavage(1985)의 단축형 우울척도를 활용하

였다(신뢰도는 Cronbach’s ἁ = .621).

질적 평가를 위하여 집단 과정노트와 회기 별 추후 면접 녹취 주제분석을 

이용, 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엄격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장기간의 관여와 지

속적인 관찰, 심층기술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참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 성명 성별 연령 수입(원) 건강 조손 사유 동거 손자녀 양육기간

1 이** 남 76 54만 보통
이혼/부 사망 

모 재혼
손녀(13) 손자(12) 손자(7) 3년

2 백** 여 77 50만 허약(다리)
부 가출 
모 사망

손자(19) 손자(14) 7.2년

3 황** 여 73 40만 보통(불면증) 이혼 손녀(18) 손자(16) 12.3년

4 이** 여 60 100만 양호 이혼 손자(17,15,) 손녀(16,11,8) 5.8년

5 김** 여 81 50만 보통 이혼 손자(18) 손녀(16) 14.2년

6 박** 여 65 100만 양호
부 사망 
모 가출

손자(14) 8년

7 이** 남 80 30만 보통
부 가출 
모 가출

손자(13) 12.1년

8 박** 여 79 30만
관절염, 

청각장애4급

이혼/부 사망 

모 재혼
손녀(17, 13) 9.5년

9 유** 여 72 27만 양호 이혼 손녀(10) 손자(4) 7(2.5)년

10 임** 여 76 100만 보통(다리)
부 가출 
모 사망

손녀(25) 손자(16, 15) 11년

<표 1>

참여대상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73.9세, 평균수입은 58.1만원, 평균양육기

간은 약 9년이었다. 조모는 모두 사별 후 혼자이며, 조부 2명은 모두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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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주제 내 용 집단 정서

초기단계
(1-4회)

◦ 박복한 인생

◦ 빈곤/ 교육기회 박탈
 - 꿈 꿀 수 있는 형편이 못 됨 
◦ 사랑/인정 받지 못함
 - 가족의 사랑 받지 못함
 - 부모에게 효 하지 못함
◦ 평탄치 못한 삶의 여정
 - 조실부모, 불행한 결혼생활

◦ 탐색 
◦ 과장과 은폐
◦ 반신반의

◦ 최선을 다한 삶

◦ 그래도 열심히 살았음
 -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
 - 좋을 때도 가끔은 있었음
◦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음
◦ 그 땐 다 그렇게 힘들었음
 - 그래도 살아 견뎠음 

중기단계
(5-8회)

◦ 반복되는 박복한 인생에 
대한 분노, 좌절

◦ 청천벽력 같은 사건

◦ 무기력함과 망막함
(손자녀 양육부담)

◦ 박복한 팔자가 반복되는 느낌
 - 어쩔 수 없다는 낙심
 -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 도대체 왜 너희들까지
 - 아들, 며느리가 원망됨 
◦ 자신의 능력 없음이 한탄됨 
 - 늙고 병들고 무식한 할머니

◦ 동병상련 
◦ 상호지지와
관심
◦ 편안함

◦ 자녀의 불행에 대한
깊은 공감과 수용

◦ 손자녀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

◦ 마지막 임무로서의 손자 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수용

◦ 자녀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 저도 얼마나 힘들까
 -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 내가 있어서 다행임
 - 잘 키워서 후회 없어야지
◦ 어떻게 해야 잘 키울지 고민
 - 남들은 어떻게 하나 살펴봄 
 - 이런저런 방법을 구해봄

<표 2> 조부모의 대화, 토론 및 면접내용 분석 요약 및 집단역동을 통한 주요정서

있었다. 자택이 5사례, 임대주택 3사례, 전세주택이 2사례였으며, 학력은 고

졸 1사례, 초등학교 중퇴 2사례, 초등학교 졸업 1사례, 그 외는 무학이었다. 

친손자와 외손자 모두를 양육하고 있는 대상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친조부

모 이었다. 조손가족이 된 사유는 가정 해체(이혼이나 가출)가 대부분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3명, 불교가 4명, 무교가 3명이었다. 

4.2. 프로그램 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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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단계
(9-10회)

◦ 어려움을 이기고 조부모 역
할을 잘 하고 있다는 긍지

감과 손자녀 들과의 유대감
◦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연

대감/ 이해와 보살핌 받는 

긍정적 느낌 
◦ 낙인감과 부정적 인식에 서 

탈피함 

◦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임
 - 내가 아직은 힘이 있어
◦ 그래도 손자들이 나를 생각함
 - ‘그 아이들이 없으면 외롭지’
◦ 우리 같은 가족도 꽤 많음
 - 다들 살기 힘들어져서 그래
◦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 고마움
 - 사회복지사 들이 도와주어
 - 교회에서 고맙게 해줌
 -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 내 평생에 이런 대접 처음

◦ 감사
◦ 즐거움 
◦ 정서적 고양
◦ 자신감

조부모의 자아통제감과 우울감은 모두 프로그램 전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부모의 자아통제감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경감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각 회기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참여대상자들 생각의 변화와 정서적 순

화과정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삶 가운데 만났던 사람과 사건

들에 대하여 회상하였다. 중기 단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 성

인자녀와 손자녀 양육과정에 이르는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고 평가

하였으며, 종결 단계에서는 손자녀와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집단과정 전

개에 따라 나타난 집단역동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1. 초기단계(1~4회기): 박복한 인생과 최선을 다한 삶

(1) 박복한 인생

초기단계에서 대상자들은 자신의 출생부터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는 어떻

게 태어나고 자랐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나, 무엇을 할 수 있었나, 잘하

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것과 사람, 고마운 사람, 누가 나

에게 괴로움을 주었나, 어떤 일들을 겪었나 등 지금까지의 경험한 좋은 기억

과 슬프고 나쁜 기억들을 회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공통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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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처음부터 따듯하고 유복하지 못했으며, 빈곤, 홀대

나 학대로 인한 고통과 분노, 조실부모하여 경험한 춥고 외로운 어린 시절 

등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불편한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한 결

혼의 실패, 전쟁 등 개인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삶의 전복 등 부정적인 

경험을 고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었다

사례 3: “어려서부터 삶이 노곤노곤 하지 않았어... 가난했지, 부모님은 배운 것 

없었지..그래도 오라버니 들은 어쨌든지 공부라도 시키려고 공민학교도 보내고 그랬

는데..우리들이야.. 죽도록 일만하고 딸이라고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옛다 모르겠

다 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라고 몸은 약해빠지고 무능력하고..”

사례 5: “요즘처럼 아이들에게 너 뭐하고 싶으냐, 꿈이 뭐냐고 물어봤나요? 또 뭐 

알면 해 줄 수는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지요...”

사례 8: “우리는 참 힘들게 살았지요,, 다들 힘들어서 누가 누구를 돕고 말고 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 일찍 돌아가셨

고 아버지 재혼하시고 전실자식인 우리들 서럽게 살았어요... 그러다 전쟁이 터지

고.. 아이구 생각하기도 싫네요...” 

(2) 최선을 다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대상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에

서도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행복하

고 좋은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해 내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

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되었으나, 차츰 고마웠던 사람들, 보고 싶은 사

람들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다

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힘들었던 시절은 다른 사람들도 다들 

힘들었다고 자위하면서 과거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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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 고물고물 크는 재미

에 힘 드는 줄도 몰랐어요.. 젊어서 그랬나..... 지금은 그 때보다 잘 먹고 사는 편이

지요 오히려 그래도 그 때는 더 재미있었던 것도 같네요... 가족이 다 함께 있었

고...”

사례 1: “군에 있을 때 알게 된 **가 있는데 그 때 내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나를 잘 봐서 제대 후에 기술도 가르쳐주고,, 결국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해 주신 분이지요.. 돌아가셨는데 늘 생각하죠.. 그런데 중간

에 사업에 실패하고 하면서 결국은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평생에 후회할 일이죠....” 

사례 2: “저 영화에서 나온 어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정말 생각나네

요..... 그 때는 저랬었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병수발 하시고, 오라버니까지 병

들어 죽고.. 나래도 잘되었어야 했는데... 저를 많이 의지하셨었어요...”

(3) 집단 정서

초기 단계에서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 탐색과 반신반의한 태도를 갖고 자

신의 이야기를 할 때 축소 혹은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자기노출을 두려워하

는 태도가 많이 보였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불필요한 과장이나 엄살이 줄어들고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는 태

도가 생성되었다. 4회기 시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방적인 

이야기보다는 상호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상당히 활

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례 3: “이런 이야기들 참 오랜만에 해 보네요.. 애들 때문에도 그렇고 뭐 내 처

지가 이래서 경로당이든 어디든 사람들 만나는데 잘 안 가는데.. 여기서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니.. 속이 좀 후련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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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중기단계(5~8회기): 반복되는 불행에 대한 분노와 좌절 그리고 수용

(1) 반복되는 인생에 대한 분노와 좌절, 청천벽력 같은 사건과 무기력감, 망막함

성인자녀 세대의 불행한 삶과 가족해체 과정을 통하여 참여대상 조부모들

은 “내 팔자가 사나워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도대체 왜..”라고 표

현하며 자신의 불행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과 생각으로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탓하였다. 어찌하든지 성인자녀 가족해체를 막아

보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으며, 아들의 무능함을 비난하거나 며느리를 원

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은 늙고 병들었으며 힘도 없는데 손자녀를 키우

게 된 부담과 그 과정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사례 7: “... 아들이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 에미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하는데 이건 또 뭔가 싶고 하늘이 노랗더라구요... 열불이 나고.. 이 못난 

놈아 어째 네 안사람도 간수를 못하냐..하고 아들을 두들겨주었는데.. 도대체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런지... 하고 ..”

사례 2: “내 남편도 내가 50에 죽었는데 원래 시아버님도 첩이 4명이나 있었던 

지라 죽은 남편도 행실이 좋지 못해 엄청 속 썩였어요.. 오히려 남편 죽고 살림이 

좀 펴려는데 큰 아들이 병으로 가고, 둘째는 며느리가 암으로 죽고, 그 후 맨날 사업

한다고 돈 뜯어내서 탕진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나 속 썩은 거 말도 말아요... 그러

더니 결국 어디로 가고 없어져서,.. 어쩌겠어요 애들만 덩그마니 나 앉게 되었는

데...”

사례 5: “IMF 때 아들이 해고당하자 며느리가 견디지 못하고 가출했지요... 그 때 

핏덩이 낳은 지 얼마 안되어 내가 일해서 생활비 줄 테니 아이 돌보고 집에 있으라

고 아무리 해도 자기가 벌 테니 어머니가 아이 좀 봐달라고 하데요.. 그래도 아니다 

내가 벌어 올 테니 넌 집에 있어 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일한다더니 그냥 몇 달 안되

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것들 백일 때부터 키웠죠.. 말도 못하죠 힘든 거.. 몸

은 아프지, 글도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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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불행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 손자녀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 긍정적 

수용 

그러나 “오죽하면 그랬겠나...”, “내가 더 잘 뒷바라지 못해서..”, “죽은 놈

만 억울하지...”라고 하면서 죽은 자녀에 대한 연민이나, 사업실패, 부부간의 

갈등으로 불행해하는 아들에 대하여 깊이 동정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

게 힘이 되어 주지 못한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

어..”, “애비 에미 잘 못 만나서..” “.....하고 싶은 것은 많지.. 할 수는 없지.. 

그것들도 힘들어..”하면서 손자녀 들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나타내었다. 손자녀 양육에 따르는 부족함

을 보충하기 위하여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알아보기도 하

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손자녀 양육역할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도 하였다.

사례 5: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고.. 내가 더 잘 가르치고 

남들처럼 뒷바라지도 못해 주어 저런가 싶어서 속이 짠하죠... 좀 행복하게 가족들 

거느리고 살면 좀 좋아....저도 얼마나 힘들겠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은 안해도 

어쩌다 불쑥 찾아와서 고개 떨구고 내 앞에서 앉아있어요.......옛날처럼 혈기도 안 

부리고... 오히려 더 가엽지.....”

사례 3: “애들이 불쌍해요.. 매일 기도하죠.. 큰 거는 노래만 좋아하고 공부를 안 

해요.. 작은 애는 맨날 컴퓨터만 하는데 밤낮이 바뀌어 내가 죽겠어요.. 그래도 어쩌

겠어요. 어느 날 가출했다가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갈까 봐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또 나갔지.. 어디서 뭘 하는

지.. 개들이 나보다 더 힘들죠...”

사례 4: “아들 둘하고 딸이 모두 이혼하는 바람에 졸지에 애들을 5명이나 데리고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나는 농장에서 일하는데 솔직히 애들 5명은 너무 힘들어

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서로 잘 위하면서 예쁘게 커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애

들을 잘 돌봐주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에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거 같더

라구요.. 그래서 나는 원래 절에 다녔는데 교회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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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찬양도 하고 캠프도 가고.. 잘 한 것 같아요...”

사례 8: “내가 저거 장가가는 거는 봐야 될 텐데요.. 힘 자라는 대로 잘 키워야지

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3) 집단 정서 

중기 단계로 넘어오면서 참여대상자들은 상호친밀감이 상당히 향상되었

으며,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으며, 경험한 사

건들이 유사함으로 인하여 편안한 느낌과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고 있어서 

방어적 태도가 거의 없어졌다. 다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노출하는 과정

에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수위조절이 잘 안되거나 절제가 안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야기 중에 감정이입현상이 심해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화를 내

거나 중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구성원들이 돌출하여 갈등

과 긴장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한 

조부모들은 현재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훈계와 지시적 끼어들

기를 하여 집단적으로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지지적 태

도와 신뢰가 유지되면서 집단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사회적 지지망이 견고

해졌다.

사례 5: “... **할머니, 애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되요.. 내가 애들이 되어야 되.. 

밖으로 내돌면 안되요...” 

사례 9: “** 할머니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사람이 다 다르고 애들이 다 다

른데.. 섭섭하게 그러시면 안되죠...”

4.2.3. 종결단계(9~10회기): 긍지감, 유대감과 연대의식, 낙인감 극복하고 감사함

(1) 조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긍지감과 손자와의 유대감

참여 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현재 건강하게 손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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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였다. “내가 그나마 살아있어서 이것들 돌볼 수 있으니 다행이

지..”, “그래도 할머니를 끔직하게 생각해요...”라고 생각하고, 손자녀 들과 

강한 연대간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 

사례 6: “.. 우리 **이가 반듯하게 커 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1등 한다

우.. 이제는 고모들도 우리 **이를 예뻐하고 가끔씩 식구들끼리 모이기도 해요.. 나

를 끔직하게 위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내가 끙 소리만 내도 할머니 괜찮냐고 물

어보고 그래요... 저게 나까지 어떻게 되면 어쩌나 하고 내심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사니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

하기도 하고...뭐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죠...” 

사례 10: “우리 같은 가족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져서 그러

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지요.. 내 죄가 아니라 세상 죄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고 애

들에게도 좀 덜 미안하고.........”

(2) 정서적,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감사, 희망 갖게 됨

참여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이 이해받는다는 수용감, 상호지지

로 인한 자신감 회복, 주변의 도움에 대한 적극적 감사, 앞으로의 생활에 대

한 소망과 의지 등을 표현하였다. 모임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손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짐을 볼 수 있었다.

사례 5: “내가 별명이 오뚝이에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늘 밝게 살려고 하죠.. 일

도 억척같이 해요..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도 교회학교에서 많이 배워오

고 사랑 받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오시는 선생님도 고맙고.... 또 애들이 다섯

이나 있으니 자기들끼리 오히려 잘 뭉쳐서 외로워하지 않아서 좋아요.. 찾아보면 우

리들을 도와주는 곳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나도 일 때문에 여기도 못 올 뻔 했는

데 오니까 정말 좋아요..... 잘 한 것 같아요 정말...”

사례 8: “이 프로그램 와서 이렇게 토해내고 가면 속이 시원하고... 가뿐하게 느껴

져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오늘 이렇게 케잌도 만들고 올 때마다 태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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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내 평생에 이렇게 행복하고 대

접받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사례 1: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국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

움을 주는 복지제도도 많아지고요.. 첨에는 이런 도움 받는 거 자존심도 좀 상하고, 

또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내 처지만 한탄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닌 것 같아

요.............. 우리야 애들 밥해주고 닦아주고는 하지만, 공부 가르치는 거 행실 비

뚜루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거든.. 그런데 도우미들이 와 주니까 

고맙죠...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요.......... 이제는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그래요 어떻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야지.. 허허허” 

사례 4: “내가 모임 같은 데 거의 안 나가는데... 여기에 오니 말도 통하고 이야기

도 하고, 좋은 말도 들으니 참 좋은 것 같아요... 경로당 가봐야 다들 잘난 척만하

고.... 뭐 할말이 있어야지.... 그래도 지난 시간 동안 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들 이해해주는 친구들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그러나 보여..” 

(3) 집단 정서 

종결단계에서 참여대상자들은 초기에 비하여 보다 자유롭게 자기노출을 

하고 상호친밀감과 이해가 증진되면서 서로를 감싸주고 걱정하는 태도를 보

였다. 회기 중간에 사례 3의 손자녀가 가출하였는데 함께 걱정하고 위로하

였으며 9회기에 손자녀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

고 감사하고 환호하면서 한마음으로 응집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구

조화된 프로그램 가운데 어린애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순수함을 보여주었

으며, 정서적, 사회적인 지지 분위기가 생성되었다.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장점들을 이야기하거나 손자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표현

하기도 하면서 집단 정서가 전체적으로 고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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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이 자신의 삶과 가족사를 통한 자기 성찰

적 이해를 통하여 참여자 자신들의 내적 힘과 강점을 발견하며 자기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체감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손가족 

조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조부모 자

신의 삶의 경험들에 집중하고 자기노출적 대화와 토론, 집단 내에서 발생하

는 역동적 교류를 통한 연대감과 상호지지가 생성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

구결과 프로그램 참여대상 조부모의 자아통합 정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

며, 우울감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결과 요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대상 조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박복한 인생이었

다고 단정하였다. 이들은 조실부모하였거나, 부모가 있었어도 빈곤, 평탄치 

못한 결혼생활이나 일 등으로 어린 시절이 유복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결

혼생활도 빈곤, 학대, 질병, 남편의 바람기 등으로 불행했다고 회고하였다. 

또한 사랑을 받아보지도 또한 사랑을 맘껏 주지도 못했으며 교육도 받지 못

하여 지적, 정서적, 물질적으로 빈곤한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불우한 환경과 불평등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부지런하

고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치를 부여

하였다. 그 때는 다들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고통스런 과거를 미화

시키거나 일반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삶의 위기 시에 자신들에게 덕을 베풀

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해 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으

며, 자신들의 삶이 언제나 고통스럽고 외롭지만은 않았다고 인식하기도 하

였다.

둘째, 성인자녀 세대의 가족해체 및 조손가족의 조부모가 되기까지 과정

에 대한 회고에서 반복되는 인생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 비관적 정서를 표현

하였으며, 자신을 정죄 혹은 비난하고 늘그막에 짊어지게 된 손자녀 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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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려움과 무기력감 등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반면에 자녀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해, 연민을 갖고 깊은 공감과 수용적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감에 대한 투지를 보이는 등의 양가감정을 나타냈다. 이들은 적

극적으로 손자녀의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와 적극적 행동결단을 하기도 

하나, 그런 중에 경험하는 좌절과 혼란을 표현하였다.

셋째, 회기가 진행되면서 참여대상 조부모들은 자신들의 삶을 수용하고, 

새로운 역할과 사명에 대한 긍지감과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손자녀들에 대

한 긍정적 관점과 수용적 태도를 표현하거나, 현재 자신들의 불행이 자신들

의 책임이나 죄값이 아닌 사회적 관점으로 인식하려는 변화를 보이며 안도

감을 표현하였다. 주변의 도움과 가족 내의 자원을 찾고 감사하였으며, 자신

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넷째,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동일한 환경과 문제

를 갖고 있는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러한 집단 과정을 통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거절감, 방

어 등의 부정적 감정과 이로 인한 부정적 행동이 완화되고 자신과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으며, 집단의식을 통하여 외로움, 낙

인감 등을 극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집단 내 활동참여를 통하여 초기단계에서 

종결단계에 이르기까지 집단정서의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초기 탐

색과 반신반의의 불신, 이에 따라 자신을 표현할 때, 슬픔이나 고통을 과장

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하여 현실을 

부정하고 은폐하려는 정서와 태도들은 차츰 자기노출과 공감, 지지로 전환

되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감사와 즐거운 감정, 자

신감과 같은 정신적 고양감으로 발전 표현되면서 긍정적 자기정체감을 재구

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성찰적 집단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심리 정서 사회

적 역동성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상황의 노출과 공유, 탐색과 이해, 수용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체감을 재구성하는데 유용한 기재가 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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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취약집단의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심리 정서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 상호성과 공동체의식을 갖고 자신의 개인적 정체감을 사회적 정체감

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손가족의 조부모 교육은 노인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시

각과 다양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잘 조합하

여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조손가족에 대해 어떤 

관점을 견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즉, 조손가족을 역기능적 문제집단으

로 규정하거나, 지적 정서적 잔존기능을 과소평가하여 획일화되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채우고 일방적인 진행을 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공할 수 없

다.

둘째,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거동상의 문제점, 

거주지가 산재되어 있어 이동성과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집단을 구성

할 때, 조손가족 노인들은 개인적 역량과 경험의 스펙트럼이 매우 커서 프로

그램 진행 전문가의 개인적 역량이 프로그램 성패의 주요관건이 된다는 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취약집단을 위한 집단 교육프로그램은 일방

적, 정보제공 중심적, 교육자 중심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시각 

-인간중심적인 접근의 개입과 상호성을 촉진하는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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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Phagspa script with the Mongun-ŭm of Sasŏng-t'onghae

Rainer Dormels*1

University of Vienna

1. 서문

古今韻會擧要(1297)는 조선 초기 가장 애용되던 중국 운서 중 하나이다. 

중국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한 四聲通解(1517)를 보면 다수의 한자에 韻會音
과 蒙韻音이 기입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韻會”는 古今韻會擧要를 가르

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은 四聲通解의 편찬자인 崔世珍이 “韻會譯訓”을 편찬했다면 어떤 모습

을 가졌을지 四聲通解를 토대로 연구를 하였다(Dormels 2017). Dormels 

(2017)가 연구한 韻會譯訓의 音은 四聲通解에 기입된 蒙韻音과 비교하면 차

이는 많이 없으므로 본 논문은 蒙韻音에 대한 논문이지만 여기서는 Dormels 

(2017)의 韻會音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四聲通解의 韻
會音과 四聲通解의 蒙韻音과의 차이점을 고려해 본다. 본 대조는 중성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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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만 제한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대조를 위해서는 파스파문자로 기록된 蒙韻音을 기반으로 

한 근원자료와 四聲通解 내에 한글로 기록된 蒙韻音을 비교하여야 한다. 四
聲通解의 권두 범례에는 蒙古韻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蒙古韻略이 근

원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蒙古韻略이라는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파스파문자로 쓰여진 

현존하는 운서로서는 蒙古字韻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운서를 가지고 

대조하기로 한다. 

“현재 전하는 이 蒙古字韻 필사본은 원조[元朝]의 멸망과 함께 파스파문자

가 死字가 된 지 수 백년이 지난 淸代에 필사된 것이기 때문에 파스파자의 

글자체나 필획상의 오류가 상당히 많다”(崔玲愛 2003: 91)는 언급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2. 蒙古字韻 파스파문자의 逐字轉寫(transliteration)시 문제점

2.1. 중성자 “a”의 逐字轉寫

蒙古字韻에서 파스파문자의 逐字轉寫(transliteration)는 확실하지 않은 경

우가 있다. 왜냐하면 “a”는 파스파문자체계의 어떤 문자로도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a”가 부가적으로 읽혀질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경

우가 있다.

예:  
중성자ŭ ? /

중성자 ŭa ?

여기서 중성자는 “ŭ”로 읽을 수 있지만 “ŭa”로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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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四聲通解의 音은 蒙古字韻의 音과 비교되어 四聲通解의 蒙韻
音이 “ㅏ” 또는 “ㅑ”, “ㅘ”, “ㅒ”등과 같은 표음이 있는 경우에는 “a”가 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蒙古字韻 韻/

字母韻

蒙古字韻 
(편의상 파스파문자 대신 

로마자 표기를 사용)

四聲通解의 蒙韻音
(중성자)

三陽 岡 a ㅏ
薑 ea ㅑ
光 ŭa ㅘ
莊 ha ㅏ
黃 oa ㅘ
况 ŭea ㅛㅑ

六佳 該 ay ㅐ
乖 ŭay ㅙ
佳 ŭay ㅒ

十五麻 瓜 ŭa ㅘ
打 [a] ㅏ

八寒 干 a ㅏ
關 ŭa ㅘ
閒 ea ㅑ

十蕭 高 a ㅏ
郭 ŭa ㅘ
交 ĭa ㅑ

2.2. 四聲通解의 蒙韻音이 蒙古字韻의 파스파문자를 따라가지 않는 경우

蒙古字韻의 파스파문자와 四聲通解의 蒙韻音를 비교하려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는 四聲通解의 蒙韻音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 蒙古字韻의 파스파문

자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

蒙古字韻은 15개의 운을 가지고 있다. 15韻 중 첫 3韻의 파스파문자를 로

마자로 전사(轉寫)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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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 파스파의 終聲 四聲通解의 韻會音과 蒙韻音(중성자)

一東 uŋ, euŋ ㅜ, ㅠ
二庚 iŋ, hiŋ, euŋ, eiŋ, ŭuŋ, eiŋ ㅣ, ㅡ, 韻ㅠ 蒙ㅛ, ㅖ, ㅠㅖ, ㅖ
三陽 aŋ, eaŋ, ŭaŋ, haŋ, oaŋ, ŭeaŋ ㅏ, ㅑ, ㅘ, ㅏ, ㅘ, 韻ㅑ 蒙ㅛㅑ

一東韻과 마찬가지로 二庚韻에도 파스파의 終聲 “euŋ”韻이 기입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1 같은 終聲이 다른 韻에 기입되어 있는 것은 운서체계

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로서 四聲通解의 蒙韻音이 파스파문자의 표기를 따르

지 않고 一東韻 내 파스파 終聲 “euŋ”의 경우는 蒙韻音 중성자 “ㅠ”를 기입

하고, 二庚韻 내 파스파 終聲 “euŋ”의 경우는 蒙韻音 중성자 “ㅛ”를 기입하

였다.

그러나 四聲通解의 韻會音은 蒙古字韻의 15韻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一東
韻에 속한 弓과 마찬가지로 二庚韻에 속한 局과 傾의 경우에도 四聲通解의 

韻會音에 중성자 “ㅠ”를 기입하였다. 四聲通解의 蒙韻音이 운체계와 상관없

이 파스파문자를 따랐다면 局과 傾의 경우도 중성자 “ㅠ”를 기입하였을 것이

다. 

蒙古字韻의 편찬자는 같은 終聲이 두 개 이상의 韻에 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四聲通解의 편찬자는 이 점이 蒙韻音의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성자 “ㅛ”의 사용은 발음과는 전혀 관

련이 없는 인위적인 표기로 설명할 수 있다.

2.3. “o”  표기에 대한 고찰

蒙古字韻의 九先韻의 卷 字母韻과 八寒韻의 岏/官 字母韻이 비슷한 경우이

다. “n”으로 끝나는 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一東韻와 마찬가지로 二庚韻에도 파스파의 終聲 “euŋ”韻이 있는 것은 오기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服部四郞(1946)에서는 二庚韻의 경우에는 이 한자음의 韻 “euŋ”을 “ĭuŋ”으

로 수정하면서 “euŋ”운과 “ĭuŋ”운은 蒙古字韻에서는 同形이 되었다고 하였다(정광 200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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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 파스파의 終聲 四聲通解의 韻會音과 蒙韻音(중성자)

七眞 in, un, eun, hin, ein, ŭin ㅣ, ㅜ, ㅠ, ㅡ, ㅖ, ㅠㅖ
八寒 an, on, ŭan, ean ㅏ, 韻ㅝ 蒙ㅗㅓ, ㅘ, ㅑ
九先 ŭn, en, ŭen, eon, eŭn ㅕ, ㅕ, ㆊ, ㅝ, ㅕ

四聲通解의 韻會音을 보면 蒙古字韻의 八寒韻과 九先韻에 중성자 “ㅝ”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四聲通解의 蒙韻音에서 八寒韻은 중성자 

“ㅗㅓ”로 표기되어 있다. 만일 여기서 四聲通解의 蒙韻音이 四聲通解의 韻會音
처럼 “ㅝ”로 표기되어 있었다면 蒙古字韻의 다른 韻에 속하는 字들이 四聲通
解의 蒙韻音의 경우에는 같은 종성자를 가졌을텐데 이는 운서체계를 어기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에 “o” 를 가진 모든 

音을 조사해야 한다. 四聲通解의 十五歌韻에는 두 개의 중성자 “ㅓ”와 “ㅝ”가 

있다. 蒙古字韻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성자 “o”와 “ŭo”가 있다. 

四聲通解 十五歌韻의 특징은 “類”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四聲通解에서는 

蒙韻音을 세 가지 類, 즉 “ㅓ類”, “ㅝ類” 그리고 “ㅗㅓ類”로 구분한다. 蒙古字韻
에서 중성자 “o”를 가진 글자들은 四聲通解 蒙韻音 “ㅓ類”로 분류되고, 蒙古
字韻에서 중성자 “ŭo”를 가진 글자들은 四聲通解 蒙韻音 “ㅝ類” 혹은 “ㅗㅓ類”

로 분류된다. 四聲通解 韻會音의 경우에는 단 두 가지의 類가 있다: “ㅓ類”와 

“ㅝ類”. 四聲通解 十五歌韻에는 “類” 없이 蒙韻音만 기입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의 글자들은 중성자 “ㅝ”를 그리고 蒙古字韻에서 중성자 “ŭo”를 가

진다.

蒙古字韻 o ŭo

四聲通解의 蒙韻音(類) ㅓ類 ㅝ類
ㅗㅓ 類

四聲通解의 韻會音(類) ㅓ類 ㅝ類

四聲通解의 蒙韻音 - ㅗㅓ
諸字中聲蒙韻皆讀如ㅗ 諸字中聲蒙韻皆讀如ㅗ

四聲通解의 十五歌韻 중 四聲通解의 蒙韻音과 四聲通解의 韻會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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蒙古字韻 oa o ŭo eo

四聲通解의 
蒙韻音

ㅘ(三陽) ᅺ(八寒 & 十一尤) ᅺ(十四歌) (九先) ㅝ
四聲通解의 

韻會音
ㅘ(三陽) ㅓ(十四歌)

ㅝ(八寒 & 十一尤)
ㅝ(十四歌) (九先) ㅝ

 四聲通解의 蒙韻音과 韻會音 (괄호 안은 蒙古字韻의 韻)

音 “ㅘ”는 “ㅗ”와 “ㅏ”의 조합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ㅓ”, “ㅝ”, “ㅗㅓ ”음표기

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四聲通解 十五歌韻 앞부분에 기입된 주해 “諸字中聲蒙
韻皆讀如ㅗ”의 기록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즉, “ㅓ”, “ㅝ”, “ㅗㅓ ”와 같은 여

러 가지 표기가 있지만 모두 “ㅗ”처럼 발음된다.2

3. 蒙古字韻의 字母韻과 四聲通解의 蒙韻音 대조

3.1. 종성 “ng (ŋ)”을 가진 字母韻

3.1.부터 3.5.에 나오는 도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崔玲愛(2003: 

102-103)3의 예를 따라 처음 두 세로줄에는 蒙古字韻의 15개 韻 및 字母韻을 

기입하였다. 그 다음 세로줄에는 古今韻會擧要(韻會로 줄여 사용)의 字母韻, 

단 平聲과 入聲의 字母韻만 기입된다. 그 다음 두 세로줄에는 崔玲愛(2003: 

102-103)와 曺喜武(1996: 53)의 방식에 따라 蒙古字韻 字母韻의 재현된 音들

이 기입된다4. 그 다음 세로줄에는 아래 제시된 표에 따라 파스파문자의 독

음 표기(로마자 표기)로 蒙古字韻 字母韻의 중성자를 기입했다.

u e ŭ o y h i ĭ a

 2 蒙古字韻 모음 “o”의 표기와 발음에 대한 논의 정광(2009: 47-48) 참고.

 3 崔玲愛(2003: 102-103)는 寧忌浮(1997: 160)를 따르고 있다.

 4 曺喜武(1996)과 崔玲愛(2003)의 연구는 照那斯圖·楊耐思(1987)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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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로줄에는 Dormels(2017)가 구성한 古今韻會擧要의 한글 표기음

이다. 蒙韻音과의 차이점이 있을 경우 韻會音(韻)과 蒙韻音(蒙)이 둘 다 기록

되어 있다.

蒙古字韻 韻/

字母韻
韻會 字母韻 蒙古字韻

(‘崔玲愛 2003: 

102-103’을
참조하여 구성)

蒙古字韻 
(‘曺喜武 1996: 

53’을 참조하여 
구성)

蒙古字韻
(편의상 파스파문자 
대신 로마자 표기를 

사용)

四聲通解의 
韻會音과 
蒙韻音

一東 公 公 -uŋ uŋ u ㅜ
弓 弓 –ėuŋ euŋ eu ㅠ

二庚 驚 京 –iŋ iəŋ i ㅣ
揯 揯 –hiŋ əŋ hi ㅡ
扃 雄 -ėuŋ euŋ eu 韻ㅠ蒙ㅛ
庚 經 -ėiŋ eiəŋ ei ㅖ
- 兄 [-ėiŋ] uiəŋ ei ᆒ

泓 泓 -ṷuŋ uuŋ ŭu ᆒ
行 行 -ħėiŋ(-ħiiŋ) eiəŋ ei ㅖ

三陽 岡 岡 -aŋ aŋ a ㅏ
薑 江 -ėŋ(-iaŋ) iəŋ ea ㅑ
光 光 -ṷaŋ uaŋ ŭa ㅘ
莊 莊 -haŋ haŋ ha ㅏ
黃 黃 -oŋ oŋ oa ㅘ
况 况 (禮部) -ṷėŋ oŋ ŭea 韻ㅑ蒙ㅛㅑ

1) (兄) ei(>ŭu) ㅠㅖ

兄(二庚韻)은 古今韻會擧要에서는 字母韻이나 蒙古字韻에서는 字母韻이 

아니다. 蒙古字韻에서는 兄이 중성표기 “ei”를 가진 庚 字母韻의 마지막 小韻
으로 나온다. 古今韻會擧要의 兄 字母韻은 四聲通解를 기반으로 하여 한글 

표기 “ㅠㅖ”로 구성될 수 있었다. 曺喜武(1996: 53)은 庚의 중성 표기로 “eiə”

를 기입했고 兄의 중성 표기로 “uiə”를 기입했다. 兄이 蒙古字韻에 중성 표기 

“ei”를 가진 庚 字母韻의 마지막 小韻으로 나오는 것은 현존 蒙古字韻의 실수

로 볼 수 있다. 蒙古字韻에서 兄 뒤에 泓 字母韻(중성 표기 “ŭu”)이 나온다. 

“兄”과 “泓” 모두 四聲通解의 蒙韻音 중성표기 “ㅠㅖ”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兄”의 파스파문자 중성표기를 “ŭu”로 고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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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支 羈 羈 / 訖 -i i i ㅣ
菑 貲 / 櫛 -hi ï hi ㅡ
鷄 鷄 / 吉 -ėi ei ei ㅖ
嬀 嬀 / 國 -ue uɛ uŭ ㅟ
規 規 / 橘 -ėue(-iue) euɛ euŭ ㆉ
- 麾 / 洫 [-ėue(-iue)] euɛ [euŭ] ㆌ

恚 惟 /聿 -ṷi ui ŭi ᆒ
五魚 孤 孤 /穀 -u u u ㅜ

居 居 /匊 -ėu eu eu ㅠ
六佳 該 該 / 額 -aj ai ay ㅐ

乖 乖 /虢 -ṷaj uai ŭay ㅙ

2) 行 ei(>ĭi?) ㅖ

蒙古字韻에서는 庚과 行은 같은 韻에 속하고 같은 중성자를 갖는다. 이는 

오기로 추측할 수 있으나 四聲通解 蒙韻音의 중성자도 동일하다. 그러나 정

광(2009: 49)에 따르면 “服部四郞(1946) 에서는 [ɦiīŋ]로 교정하였는데 中村
牙之(2003)에서는 이 파스파자 표음이 … 파스파 비문(碑文)이나 백기성(百
家姓) 등에서 거의 모두 [ɦiīŋ]로 쓰였으므로 服部四郞(1946)의 교정이 옳다

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蒙古字韻의 중성표기를 “ĭi”로 교정할 수 있겠다.

„ĭi“

3) 况 ŭea 蒙ㅛㅑ

况은 蒙古字韻과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攷에서 동일한 字母韻이나 古今
韻會擧要의 본문에서는 字母韻이 아니다. 古今韻會擧要 본문에서는 絳 字母
韻에 속하며 중성자 “ㅑ”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四聲通解 蒙韻音의 중성자

는 “ㅛㅑ”이다. 파스파문자로 된 蒙古字韻의 字母韻과 한글로 된 古今韻會擧要
의 字母韻을 비교하면 대부분 일치하고 “况”의 표기는 예외에 속한다.

3.2. 중성이 없는 字母韻(平聲, 上聲, 去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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佳 佳 / 格 -iaj iai ŭay ㅒ
刻 - / 克 -hij əi hiy ㅢ
黑 - / 黑 -ij əi iy ㅢ

十四歌 歌 歌 /葛 -o o o ㅓ
戈 戈 /括 -ṷo uo ŭo 韻ㅝ 蒙ㅗㅓ

十五麻 結 嗟 / 結 -ė e e ㅕ
瓜 瓜 / 刮 -ṷa ua ŭa ㅘ
嘉 嘉 / 戛 -ė(-ia) ia ea ㅑ
缺 玦 -ṷė ue ŭe ᆑ
厥 瘸 / 厥 -ṷe uɛ ŭŭ ᆑ
打 牙 / 怛 –a a [a] ㅏ
迦 迦 / 訐 –e ɛ [ŭ] ㅕ

1)

規 euŭ (>eoŭ) 蒙韻音 ㆉ
(麾) euŭ 蒙韻音 ㆌ

古今韻會擧要의 規 字母韻과 麾 字母韻이 蒙古字韻에서 四支韻의 規 字母
韻으로 통합되었다. 四聲通解에서는 이 두 字母韻이 古今韻會擧要에서처럼 

분리되어 다뤄졌고 각각 다른 蒙韻音을 가지고 있다. 蒙古字韻의 “euŭ”는 어

떻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까? 蒙古字韻에서 弓, 扃, 居, 君 字母韻은 중성자 

“eu”를 가지고 四聲通解 韻會音은 중성자 “ㅠ”를 가진다. 蒙古字韻에서 嬀 字
母韻은 중성자 “uŭ”를 가지고 四聲通解 韻會音은 중성자 “ㅟ“를 가진다. 이를 

통해 “euŭ”(eu+ŭ 또는 e+uŭ) 를 “ㆌ”(ㅠ+ㅣ 또는 j+ㅟ)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規(四聲通解 중성자 “ㆉ”)의 경우에는 蒙古字韻에서 중성표기 “eoŭ”로 교

정할 수 있다.

„eo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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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眞 巾 巾 -in iən i ㅣ
昆 昆, 分 -un uən u ㅜ
君 鈞 -ėun euən eu ㅠ
根 根 -hin ən hi ㅡ
緊 欣 -ėin eiən ei ㅖ
贇 筠,雲 -ṷin iuən ŭi ᆒ

八寒 干 干 -an an a ㅏ
岏 官 -on on o 韻ㅝ 蒙ㅗㅓ
關 關 -ṷan uan ŭa ㅘ
閒 間 -ėn(-ian) ian ea ㅑ

九先 扌梟 鞬 -en ɛn ŭ ㅕ
堅 堅 -ėn en e ㅕ
涓 涓 -ṷėn uen ŭe ㆊ

2)

乖 ŭay ㅙ
佳 ŭay (> eay) ㅒ

중성표기 “ŭay”는 六佳韻에서 나란히 자리한 두 字母韻 乖과 佳에 해당한

다. 이는 아마도 오기인 것 같다. 曺喜武(1996: 53)이 이를 고쳐 교정하기를 

乖 字母韻의 중성 표기는 “ṷaj”로 그리고 佳 字母韻 의 중성 표기는 “iaj”로 

교정한 것이다. 이로써 蒙古字韻의 “ŭay”는 四聲通解의 “ㅙ”와 상응한다.

佳(四聲通解 중성자 “ㅒ”)의 경우에는 蒙古字韻에서는 중성표기 “eay” 또

는 “ĭay”로 교정할 수 있다.

“eay” „ĭay”

3.3. 종성 “n”을 가진 字母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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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卷 -ėon eon eo ㅝ
賢 賢 -ėen eɛn eŭ ㅕ

十蕭 高 高 /各 -aw au a ㅏ
驕 驕 /脚 -ew ɛu ŭ ㅕ
驍 驍 / 爵 -ėw eu e ㅕ
郭 -/ 郭 -ṷaw uau ŭa ㅘ
交 交 / 覺 -ėw(-iaw) iau ea ㅑ
玃 - /矍 -ṷėw ueu ŭe ᆑ

十一尤 鳩 鳩 -iw iu i ㅣ
剖 裒 -uw uu u ㅜ
鉤 鉤 -hiw əu hi ㅡ
樛 樛 -ėiw eiu ei ㅖ
浮 浮 -ṷow ou o 韻ㅝ 蒙ㅗㅓ

3.4. 종성 “mh”(w)을 가진 字母韻

3.5. 종성 “m”을 가진 字母韻

十二覃 甘 甘 -am am a ㅏ
檢 箝 -em ɛm ŭ ㅕ
兼 兼 -ėm em e ㅕ
緘 緘 -iam iam ĭa ㅑ
杴 杴 -ėem eɛm eŭ ㅕ
- 嫌 [-ėem] eɛm [eŭ] ㅕ

十三侵 金 金 -im iəm i ㅣ
簪 簪 -him əm hi ㅡ
歆 歆 -ėim eiəm ei ㅖ

3.6.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와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대조

母音 혹은 介音을 사용한 글자 9개 중 6개는 蒙古字韻에서 중성자로서 단

독으로 사용되어 있다.

a i u e ŭ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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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岡,干,高,甘 a ㅏ 上 14앞 5행
下 5뒤 7행
下 12뒤 1행
下 20뒤 9행

驚,羈,巾,鳩,金 i ㅣ 上 10뒤 6행
上 17뒤 6행
下 1뒤 6행

下 17뒤 10행
下 24앞 1행

公,孤,昆,剖 u ㅜ 上 8앞 3행
上 26뒤 3행
下 3앞 2행

下 19앞 10행

結,堅,驍,兼 e ㅕ 下 27앞 9행
下 10앞 8행
下 15뒤 9행
下 23앞 10행

扌梟,驕,檢 ŭ ㅕ 下 9앞 5행
下 14뒤 5행
下 22앞 7행

歌,岏,浮 o 歌 ㅓ
岏,浮 

韻ㅝ蒙ㅗㅓ
下 25앞 8행
下 7앞 10행
下 20뒤 6행

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嬀 uŭ ㅟ 上 23뒤 4행

6 글자 중 2개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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薑,嘉,閒,交 ea ㅑ 上 16앞 1행
下 29앞 3행
下 8뒤 10행
下 17앞 7행

庚,行,鷄,緊,樛,

歆
ei ㅖ 上 13뒤 6행

上 14앞 2행
上 23앞 6행
下 5앞 9행
下 20뒤 3행

卷 eo ㅝ 下 12앞 6행

弓,(扃),居,君 eu ㅠ 上 9앞 6행
上 13뒤 1행
上 29앞 2행
下 5앞 6행

賢,杴 eŭ ㅕ 下 12앞 9행
下 23뒤 8행

光,瓜,關,郭 ŭa ㅘ 上 16뒤 7행
下 28뒤 3행
下 8뒤 2행
下 16뒤 6행

恚,贇 ŭi ᆒ 上 26앞 9행
下 5뒤 2행

戈 ŭo 韻ㅝ蒙ㅗㅓ 下 26앞 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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泓 ŭu ᆒ 上 14앞 1행

玦,涓,玃 ŭe ᆑ 下 29앞 10행
下 11앞 3행
下 17뒤 4행

厥 ŭŭ ᆑ 下 30앞 7행

黃 oa ㅘ 下 17뒤 2행

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緘 ĭa ㅑ 下 23뒤 4행

莊 ha ㅏ 上 17앞 8행

나머지 세 글자를 포함한 이중조합

ĭ h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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揯,菑,根,鉤,簪 hi ㅡ 上 12뒤 5행
上 22뒤 1행
下 4앞 2행
下 19뒤 5행
下 25앞 2행

該 ay ㅐ 上 31뒤 2행

黑 iy ㅢ 下 1뒤 3행

세 글자의 조합

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刻 hiy ㅢ 下 1앞 1행

况 ŭea 韻ㅑ蒙ㅛㅑ 上 17뒤 4행

四聲通解를 보면 두 경우에 蒙古字韻의 파스파 중성표기가 같아도 다른 

音으로 표기되어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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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規, 麾 euŭ 規ㆉ
麾ㆌ

上 25뒤 10행
上 26앞 7행

본 연구에서 “麾(euŭ)”는 “ㆌ”로 분류한다.

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麾 (euŭ) ㆌ

본 연구에서 “規(ㆉ)”의 경우에 [eoŭ]로 구성한다(3.2).

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구성)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規 [eoŭ] 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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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佳 [eay, 

ĭay]
ㅒ

2) 

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乖, 佳 ŭay 乖ㅙ
佳ㅒ

上 33앞 5행
上 33뒤 4행

이 경우 “乖(ŭay)”는 “ㅙ”로 분류한다(3.2).

字母韻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로마자 
표기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乖 (ŭay) ㅙ

본 연구에서 “佳(ㅒ)”의 경우에[eay, ĭay]로 구성한다(3.2).

3) 나머지 구성

본 연구에서 “行(ㅖ)”의 경우에 [ĭi]로 구성한다(3.1).

行 [ĭi] 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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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아래 도표는 蒙古字韻의 파스파문자와 그에 대응하는 한글 표기이다.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독음 표기
(편의상 파스파문자 대신 로마자 표기를 사용)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蒙韻音)

a, ha ㅏ
ay ㅐ

ea, ĭa ㅑ
ŭea ᅹ

e, ŭ, eŭ ㅕ
ei ㅖ

o, ŭo ᅺ
ŭa, oa ㅘ

u ㅜ
eo ㅝ
uŭ ㅟ
eu ㅠ

ŭe, ŭŭ ᆑ
ŭi, ŭu ᆒ

hi ㅡ
iy, hiy ㅢ

i ㅣ

분류된 음과 구성된 음은 아래 도표에서 요약한다. 분류된 음은 소괄호(반

달괄호)에, 구성된 음은 대괄호(꺽쇠부호)에 들어 있다.

蒙古字韻의 파스파 문자 독음 표기
(편의상 파스파문자 대신 로마자 표기를 사용)

四聲通解의 한글 표기
(蒙韻音)

[ĭi] ㅖ
ŭay (ㅙ)

euŭ (ㆌ)

[eay, ĭay] ㅒ
[eoŭ] 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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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聲通解의 蒙韻音과 四聲通解의 韻會音은 대부분의 경우 규칙적으로 古
今韻會擧要의 字母韻과 蒙古字韻의 파스파문자와 상응한다.

예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어떤 한자는 자료에 따라 다른 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현재 전하는 蒙古字韻 필사본의 오류가 있는 경우

- 四聲通解의 편찬자들이 蒙韻音 중성자 선택시 모든 경우 파스파문자의 音을 그

대로 한글로 옮긴 것이 아니다. 예를들면 두 한자는 蒙古字韻의 韻이 틀린 경우

에는 파스파표기가 같아도 四聲通解의 蒙韻音을 기록했을때 같은 음을 선택하

지 않았던 경우

- 모음 “o”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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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은 조선민족고유의 진보적사상유산

Tonghak, Progressive Ideological Heritage Peculiar to Korean Nation

로학희*5

김일성종합대학

1. 서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얼이 맥맥히 살아숨쉬는 동학리념, 천도교의 리념을 가지고있다

는것은 민족의 자랑이다. 애국과 애족, 애민에 바쳐진 천도교선렬들의 애국

충정은 민족사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다.≫(김일성 전집 제99권: 396) 

동학은 조선이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오던 력사적시기에 조선민족의 철

학적사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으로 형성발전되고 널리 전파된 조선민족의 진

보적인 사상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동학은 개화사상과 함께 조선근대철학사상의 서막을 열어놓은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하여 19세기 후반기 봉건통치배들과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조선의 근

대력사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동학은 조선민족의 얼이 맥맥히 살아 숨쉬는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으로

서 주체철학이전시기 조선근대의 진보적철학사상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진다. 동학은 주체철학이전시기 조선근대철학사상조류인 신인철학과 련결되

고 그 전제로 되는 중요한 철학사상이다. 그러므로 신인철학을 리해하기 위

 * Ro Hak Hui (KIM IL SUNG University,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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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동학을 잘 연구해야 한다.

동학이 조선민족고유의 진보적사상유산이라는것을 정확히 연구하고 체계

화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짓부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함께 민족성을 더욱 철저히 고수하기 위하여서도 중요하게 제기된

다.

부르죠아어용사가들은 조선인민의 진보적인 사상유산을 거세하고 말살하

려고 책동하면서 동학을 ≪배외사상이 강한 비도≫들의 사상, 외국인학살을 

교리로 하는 ≪광신적인 신도들의 집단≫이라고 외곡하고있다. 

천도교사회에서 동학제1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갑오농민전쟁(세칭 동학란)

은 19세기 후반기 조선인민의 반봉건반침략투쟁에서 그 규모에 있어서나 격

렬성에 있어서 절정을 이룬 농민전쟁으로서 조선의 근대력사와동양 그리고 

세계정치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론문은 동학사상이 조선봉건왕조가 위기에 직면하고 조선에 대한 외래침

략이 강화되고있던 19세기 중엽에 제기된 사상으로서 철두철미 조선에서 발

생발전하여온 조선민족고유의 진보적인 사상이라는것을 해명하려 하였다.

지난 시기 조선철학사학계에서는 동학사상형성발전의 사회력사적배경과 

동학의 사상리론적원천, 동학의 기본내용, 동학의 의식규범, 계률과 조직에 

대하여 연구사업이 적지 않게 진행되였다. 그러나 동학이 조선사람에 의하

여 조선에서 형성발전한 조선민족고유의 진보적사상유산이라는데 대하여 독

자적인 제목을 설정하고 연구해설한 글은 없었다.

때문에 론문에서는 동학이 조선민족고유의 진보적사상유산이라는것을 다

음과 같이 해설론증하려고 하였다.

첫째로 동학은 력사적으로 형성발전한 조선민족의 전통철학과 신앙을 기

본원천으로, 근본바탕으로 하여 형성발전되였다는것이다.

둘째로 동학이 당시(19세기중엽) 조선민족의 절박한 민족적요구와 리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여 형성발전되였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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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동학은 19세기 60년대를 전후한 시기 조선봉건통치의 부패성과 대내외적

위기가 극도에 이르고 사상분야에서 지배적사회사상이였던 유교성리학이 쇠

퇴몰락함에 따라 새로운 사상에 대한 요구가 절박한 사회적문제로 나서고있

던 력사적시기에 당대의 사회형편을 반영하여 형성발전되였다.

동학은 조선봉건통치의 부패성과 대내외적위기가 극도에 이른 력사적시

기에 봉건통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의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발생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제우가 활동하던 시기는 세도정치와 당쟁으로 그 피페가 말세에 이르

고 국력이 극도로 쇠진해지던 때였다. 봉건적학정을 반대하는 농민폭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데다가 기근과 홍수까지 겹쳐 사회정치적혼란은 

문자그대로 절정에 이르렀다. 량반과 상민사이의 신분적, 계급적대립도 극

한점에 도달하였다.≫(김일성 전집 제99권: 374)

19세기 조선의 국내형편에서 특징적인것은 봉건통치의 부패성과 사회적

모순이 극도에 이르고 봉건적인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대중의 지

향이 전례없이 높아져 오래동안 내려오던 봉건사회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것은 봉건지주계급과 농노들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

본으로 되고있던 봉건사회제도자체의 본질과 함께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

전하면서 봉건적인 관계가 점차 분해되여간것과 관련되였다.

조선봉건통치배들은 17세기이후 내리막길에 들어선 봉건사회를 수습하고 

기어이 유지해보려고 신포법과 균역법, 탕평책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봉건제도자체가 내포한 모순과 페단을 없애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오

히려 봉건통치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더욱 격화되여갔다. 조선봉건국가의 

모순과 부패성은 당쟁과 세도정치,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으로 인한 인민들

의 생활고와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반봉건투쟁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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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봉건통치배들은 권력쟁탈과 치부에 눈이 어두워 한편으로는 당쟁과 

세도정치를 일삼으면서 다른편으로는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봉건통치배들의 지배와 압제밑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 인민

들은 자기의 운명개척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19세기초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각지 인민들의 투쟁은 개성, 춘천, 황

주 등 여러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드디여 1811~1812년 평안도

농민전쟁으로 번져갔다. 평안도농민전쟁은 세도정치로 인한 봉건통치의 부

패성의 강화, 3정(전정, 군정, 환정)에 의한 착취제도의 문란과 고리대착취에 

의하여 생활이 극도로 령락된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자본주

의적관계의 성장발전으로 더욱 첨예화된 봉건사회의 사회적모순의 발현이였

다. 대도원수(총사령) 홍경래의 지휘밑에 진행된 평안도농민전쟁은 농민, 품

팔이군, 수공업자, 광산로동자를 비롯하여 상인들과 자본가들까지 망라한 각

계각층 인민들이 들고일어나 관군을 격파하고 봉건정부를 전복할것을 계획

한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전쟁이였다.

평안도농민전쟁은 4~5년간의 전쟁준비와 면밀한 조직밑에 목적지향성있

게 진행되였으며 평안도와 황해도, 경기도 등 광범한 지역을 망라하고 정부

군과 직접 대치하여 근 4개월동안이나 치렬한 공방전을 벌린 대규모적인 반

봉건투쟁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평안도농민전쟁이후에도 1833년 

서울인민들의 쌀폭동과 1840년 증산농민들의 폭동, 1841년 경주지방 인민들

의 폭동을 비롯하여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1862년에는 대중적인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1862년 경상도 우도병마사 백락신의 파렴치한 수탈에 항거하여 나선 농민

들의 봉기는 경상, 전라, 충청도의 삼남지방인민들의 대중적봉기로 확대되였

으며 이것은 또다시 북부지방으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파급되여 전국

적인 성격을 띤 농민전쟁으로 발전하였다. 1862년의 전국적인 농민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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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군중의 참가규모와 포괄지역의 범위에서 보기드문 대규모적인 농민폭동

으로서 한해동안에 전국각지에서 35차례이상이나 폭동이 일어나 봉건통치

배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후에도 농민폭동은 매해 끊임없이 진행되였다. 이리하여 19세기 조선봉

건국가는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세찬 투쟁으로 하여 벌둥지와 같이 웅성거렸으며 

봉건통치는 밑뿌리채 뒤흔들리였다.

동학은 이와 같이 국내적으로 봉건통치의 부패성과 사회적모순이 극도에 

이르고 봉건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들의 지향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

아져 통치위기가 조성된 력사적시기에 당대사회의 현실을 부정하고 사회와 

인민들을 도탄속에서 구제하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사상으로 발생하

였다.

19세기 초중엽은 봉건통치의 부패성과 사회적모순이 극도에 이르러 조선

봉건왕조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대외적으로는 유미자본주의렬강이 아시

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 반식민지화 하면

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한 때이다.

조선에 대한 카톨릭교의 침입과 19세기 초중엽 더욱 강화된 유미자본주의

렬강의 침략은 조선봉건국가의 대내형편과 함께 동학의 발생발전과 그 내용

을 규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초중엽 조선의 대외적환경에서 특징적인것은 세계적범위에서 자

본주의적체계를 완성한 유미자본주의렬강이 아시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 반식민지화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한

것이였다.

일찌기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유미렬강은 상품판매와 원료원천, 자본투

하를 위한 시장을 얻기 위하여 해외팽창을 강화하였으며 북아메리카와 남아

메리카, 오세안주와 아프리카의 일부를 비롯한 세계 여러 대륙을 식민지, 반

식민지로 만들었다. 유미자본주의세력은 고대로부터 문화가 발전하고 유럽

과 다른 력사발전과정을 걸어온 아시아에 대하여서도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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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6~17세기경에 인디아, 인도네시아, 윁남, 라오스, 캄보쟈 등 광대한 

지역을 강점하였으며 19세기에는 조선과 중국 등 동방나라들에 침략의 화살

을 돌리고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19세기 동방나라들에 대한 

유미자본주의침략은 아직 봉건적인 잠에서 채 깨여나지 못하고 봉건관계가 

지배하던 아시아나라들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동방나라들에 대한 유미자본주의침략은 종교적침투로부터 시작되였다. 

유미자본주의나라들은 동방나라들을 침략하기에 앞서 카톨릭교를 먼저 척후

병, 길잡이로 들여보냈다. 카톨릭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유미자본주의침략

의 길잡이로 리용되였으며 조선사람들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

종교신앙으로서 조선에 침투되고 파급된 카톨릭교는 자유, 평등, 박애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사람들속에 환상을 조성하고 유럽사대주의와 무저항주

의, 노예적굴종사상을 설교하는 한편 주구세력을 부식하고 간첩 활동을 진

행하며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등 유미자본주의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

다.

19세기 중엽 빈번히 있었던 유미자본주의렬강의 침략책동은 대부분 이 카

톨릭교를 길잡이로 하여 감행되였다. 특히 1866년에 있었던 미국침략선 ≪셔

먼≫호와 프랑스함대의 조선침략은 이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었다.

침략의 길잡이로서 카톨릭교를 들여보내기 위하여 책동하여온 유미자본

주의렬강은 그리스도교세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19세기 초중엽부터는 로

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는데까지이르렀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유미자본주의렬강의 침략책동은 그때마

다 우리 인민의 완강한 반침략투쟁에 의하여 격퇴당하고 실패를 면치 못하

였다. 그러나 19세기 초중엽 유미자본주의침략으로 말미암아 조선에는 엄중

한 정세가 조성되고 조선봉건국가는 외래침략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동학은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고 사회와 

인민들을 도탄속에서 구제하며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는 사상으로 최제우

(초명은 제선, 호는 수운 또는 수운제, 자는 성묵, 초기 자는 도언, 경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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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사, 1824~1864)에 의해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봉건을 반대하고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

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동학이 쌓은 공로는 충분히 인

정하고있었다. 동학의 민족성과 애국애민성도 인정하였다.≫(김일성 전집 

제99권: 380-381)

동학의 계급성과 민족성은 서로 배리되는것이 아니라 합치하는 관계에 있

다. 당시 조선에서 농민은 민족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외래 침략으

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고 자주권을 수호하는것은 농민들의 안전을 도

모하고 리익을 옹호하는것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당시 피압박농민들은 그 

계급적본질, 성격으로 보아 어느 계급, 계층보다 민족적인것을 사랑하고 옹

호하였으며 반침략적기운이 높고 외래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할수 있었다.

동학이 민족적성격을 띤것은 주로 그 계급적기초를 이루고있는 농민의 이

러한 요구, 계급적본질과 관련되여있었다.

동학이 조선민족고유의 사상유산으로 되는것은 우선 력사적으로 형성발

전한 조선민족의철학과 신앙을 기본원천으로, 근본바탕으로 하여 형성된것

과 관련된다.

동학이라는 개념자체가 조선의 학문이라는 의미로서 조선의것을 내세우

고 옹호하는것이였다.

≪동학≫이란 말은 ≪조선의 학문≫이란 뜻인데 이것은 그 이전시기 우

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굳어진 하나의 전통에 기초하여 이름지

은것으로서 일정한 력사적연원을 가지고있으며 민족적성격을 표현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제우가 천도교를 동학이라고 명명하여 <서학>(천주교)과의 차이를 

명백히 한것만 보아도 이 종교가 가지고있는 민족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
(김일성 전집 제99권: 344)

오랜 옛날부터 조선을 동국, 해동, 해동성국으로 불리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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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시조 최제우가 지역적으로 ≪서학≫에 대처하여 ≪동방의 학문≫
이라고 한것은 조선에 서학(서방에서 들어온 카톨릭교)이 전파된것과 관련

되여있으나 조선의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한것은 력사적으

로 내려오면서 조선을 ≪동국≫이라고 불러온 오랜 전통에 연원을 둔것이였

다. 조선은 오랜 옛날부터 정식국호와 함께 보통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에

서 조선사람은 물론 세상사람들로부터 ≪동(동녘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해동≫ 혹은 ≪동국≫, ≪대동≫이라고 불리워왔다.

옛 기록에 의하면 이미 4세기에 고구려를 ≪해동≫이라고 불렀으며(≪삼

국사기≫ 제18권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7~8세기에는 이웃나라 사람들까지

도 조선을 ≪해동≫이라고 불렀다.

≪통전≫에 의하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하였으며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말갈 발해) 백제나 신라도 역시 ≪해동≫이라고 칭한 기록이 

있다(우와 같은 책, 권 제1 기이 태종 춘추공, 권제4 의해 의상의 불교전도, 

≪삼국사기≫ 권제28 백제본기 의자왕). 7세기의 불학자인 원효(617‐686)가 

내놓은 불교종파도 조선에서 만들어낸 종파라는 의미에서 ≪해동종≫이라

고 불렀으며 당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10~12세기 고려에서 만들어내여 널리 통용한 철전의 이름도 ≪해동중보≫ 

혹은 ≪해동통보≫, ≪동국중보≫라고 하였으며 13세기의 중 각훈은 왕의 

명을 받고 고구려와 신라의 중 수십명의 전기를 적은 책을 만들어 그 이름을 

≪해동고승전≫이라고 달았다. 같은 시기 리규보가 지은 글들을 묶은 문집

이름도 ≪동국리상국집≫이라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는 초기부터 ≪해동≫, ≪동국≫, ≪대동≫
이라는 말이 더 널리 통용되였으며 특히 학계에서 력사, 지리, 문학, 의학, 

군사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것을 취급한 책들이나 조선사람들이 써서 내

놓은 책들의 이름을 ≪해동≫ 혹은 ≪동국≫, ≪대동≫이라는 말이나 ≪동≫
자를 붙이여 지은것들이 많았다.

15세기에 신숙주가 지었고 17세기에 발간된 ≪해동제국기≫와 15세기전

반기에 나온 ≪동국사략≫, ≪동국략운≫, ≪동국정운≫, ≪동국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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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병감≫을 비롯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출판된 ≪해동가요≫, ≪해

동명장전≫, ≪해동력사≫, ≪해동잡록≫, ≪동국통감≫, ≪동국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동사강록≫, ≪동문선≫, ≪대동수경≫, ≪대동여지

도≫ 등의 실례만 보아도 당시 사람들이 조선을 보통 ≪해동≫, ≪동국≫, 

≪대동≫이라고 불렀거나 혹은 ≪동≫자와 련결시켜 불렀으며 특히 이것은 

학문상의 저술과 관련하여 널리 씌여졌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동학≫이라는 말의 내용이나 표현자체도 력사적연원을 따져보면 ≪동

국≫, ≪해동≫, ≪대동≫ 등의 개념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오래전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기되여온것을 볼수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미 세나

라시기에 조선을 동쪽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조선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의 

학문을 서학(≪삼국유사≫ 권제4 의해 원광서학)이라고 한것을 볼수 있다. 

(여기에는 ≪동학≫이라는 말을 직접 쓴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에 대응하여 서학이라는 말을 썼다고 볼수 있다.)

≪동학≫이란 표현은 16~17세기에도 썼다. 16~17세기 철학자 장유는 자

기의 글에서 ≪다만 정주의 학을 귀중히 여기고 숭상하니 이에 우리 동학계

가 구속되고 유학이 부진함을 볼수 있다.≫(≪계곡집≫ 만필)라고 하였다. 

17~18세기 실학의 대표자 리익도 ≪동학≫이라는 표현을 쓴바 있다.

이것은 물론 세나라시기부터 근대적의미에서 동서를 가르고 ≪조선의 학

문≫이라는 뜻에서 ≪동학≫이라는 말을 썼다고 한것이 아니다. 세나라시

기 ≪서학≫이라고 쓴 말은 지역적으로 조선의 서쪽을 의미한것이였지만 중

국, 인디아를 념두에 두고(당시는 발해만을 경계로, 기준으로 하여 동과 서

를 갈랐다.) 거기에 가서 배운다는 뜻으로 사용한것이며 16~17세기에 ≪동

학계≫라고 한것은 조선의 학계란 의미로 사용되였고 조선의 학문이나 사상

이란 의미로 쓴것은 아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나라시기 ≪서학≫이라

고 한 말은 당시 발해만동쪽에 있는 조선을 전제로 하고 조선에 대응된 개념

으로 쓴것이 분명하며 16~17세기에 제기된 ≪동학계≫의 ≪동≫도 현대적

개념으로서 동양이란 의미로 쓰거나 고대중국의 력사책에서 일부 사가들이 

당시 동방의 여러 종족을 얕보면서 ≪동이(동쪽의 오랑캐)≫라고 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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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같은 ≪동≫자이지만 조선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방이란 의미로 

사용되였고 따라서 ≪동이≫라고 한것도 사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본, 

말갈, 녀진을 비롯한 9개 종족을 념두에 둠)로 쓴것이 아니라 조선을 의미하

는것이였다.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조선을 ≪해동≫, ≪동국≫, ≪대동≫이라고 불

러온것은 조선에 대한 비칭(천대하여 부른것)이 아니라 ≪동방례의지국≫이

라고 한데서 잘 나타난바와 같이 존칭(존대하여 부른것)이였다.

최제우가 자기의 학문, 사상을 조선의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동학≫이라

고 부른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카톨릭교에 대처하여 동방의 학문이라는 의미

와 함께 조선에서 력사적으로 굳어진 이러한 전통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러

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동학≫이 조선민족고유의 사상이라고 하는 리해를 

쉽게 줄수 있었고 외래적이며 침략적인 서학에 대립한 민족적인 인식을 강

하게 주었으리라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동학의 시조 최제우가 천도교를 동학이라고 한것은 서학인 카톨릭교에 대

치시켜 동방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신앙철학이라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

다.

뿐만아니라 동학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철학적견해와 사회정치적견해, 미

신신비적요소도 주로 조선의 선행한 사상유산과 민족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그에 뿌리를 두고있다.

동학은 조선에서 력사적으로 계승되여온 철학사상과 민속신앙, 유교, 불

교, 도교 등 여러가지 사상요소들의 영향하에 형성발전되고 이러한 내용들

이 착잡하게 엉켜있는 복잡한 사상이다. 그러므로 외견상으로는 여러가지 

조류의 사상요소들을 한데 묶어놓은 사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유교, 불교, 도

교의 삼교합일사상처럼 생각할수도 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지기일원론과 

≪인내천≫사상, ≪광제창생≫과 ≪지상천국≫, ≪보국안민≫, ≪포덕천하≫
를 기본취지로 하고있는 동학사상은 조선의 선행한 철학사상과 민족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화된 조선민족고유의 사상이다. 동학의 철학적기초인 지

기일원론과 ≪인내천≫사상은 조선의 중세유물론철학과 사람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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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하여 체계화되였다. 

동학은 세계의 일반적특징을 설명함에 있어서 조선중세 주되는 철학 조류

의 하나인 기일원론과 세계의 시원과 관련되는 범주인 ≪기≫에 관한 사상

을 중요한 원천으로 하였으며 동학사상전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

간에 대한 문제도 조선중세의 사상을 계승하여 사람을 가장 신령스러운 존

재로 보고 종전에 만물의 최고주재자로 간주하던 ≪하늘≫과 같은 지위에 

끌어올려 ≪인내천≫(사람은 곧 하늘)사상을 제기하였다.

동학의 사회정치적견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반봉건적성격을 띤 

≪광제창생≫, ≪지상천국≫사상은 가혹한 봉건통치를 반대하고 봉건적인 

지배와 예속에서 압박받고 천대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이 

누구나 다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새 사회를 세울데 대한 사상으로서 동

학의 종국적목적이고 근본리념이다. 

이러한 동학의 ≪광제창생≫, ≪지상천국≫, ≪보국안민≫사상도 조선에

서 고대로부터 전해진 ≪선≫에 관한 사상을 비롯한 진보적인 사회사상과 

반침략애국사상을 원천으로 하여 형성되였다.

동학의 민족적특징은 미신신앙적요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학의 

신앙대상과 신앙내용, 신앙의식과 계률들은 모두 조선의 하늘숭배사상과 무속

신앙, 선인사상과 참위설, 조상숭배사상에 기초한 제사의식과 같은 조선민족

고유의 민족신앙들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거나 개작하여 체계화한것이였다.

최제우가 각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뜻밖에도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

이 떨리며 ≪신선≫의 말과 같은것이 들려오므로 깜짝 놀라 물어본즉 하늘

에서 대답하기를 ≪두려워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세상사람들이 나를 상

제라고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동경대전≫)라고 하였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속신앙에서 무당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것과 류사하

다.

동학의 신앙내용도 조선에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숭배사상과 사람

을 천지만물가운데 제일 귀중한 존재로 보면서 ≪천심이 곧 인심이다.≫라

고 한 견해들을 이어받은것이라고 한데 대하여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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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신앙내용인 ≪령부≫와 ≪주문≫도 기일원론사상과 태극에 대한 

견해를 비롯한 철학사상과 민간신앙으로서의 무속신앙, 하늘숭배사상그리고 

선인사상을 종합체계화한것이다. 그리고 ≪령부≫와 ≪주문≫도 조선민족

의 고유한 민족신앙내용에 기초하고있다.

조선민족의 무속신앙에서는 수십가지 각종 부적들이 쓰이였는데 여기에

는 질병을 물리치는 부적, 재난을 물리치는 부적, 장수를 위한 부적, 사람들

과 집안일의 화목을 위한 부적, 동서남북에서 오는 ≪악귀≫와 재앙을 물리

치는 부적 등이 있었다.

또한 ≪주문≫에는 칠성례문(북두칠성에게 비는 글), 산신례문(산신에게 

비는 글), 룡왕경(강신이나 바다신에게 비는 글), 지장례문(땅신에게 비는 

글), 청룡경(하늘신에게 비는 글)을 비롯하여 수십가지가 있었다.

이것은 동학의 ≪령부≫와 ≪주문≫이 조선무속신앙의 기본내용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동학은 무속신앙의 ≪부적≫과 ≪주문≫
을 계승하여 그 형식에 선인사상, ≪태극≫과 ≪정감록≫, 기일원론, 하늘

숭배사상들을 결합한 내용들을 담고 다신교적인것을 범신교적인 새로운 신

앙형식으로 체계화하였다.

신앙내용으로서 ≪장생불사≫와 ≪지상신선≫ 역시 선인사상을 계승한

것이다. 동학에서 제기된 ≪지상신선≫, ≪장생불사≫사상에는 봉건적인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현실세계에서 착취와 압박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담겨져있다. 여기에는 도교적인 요소도 있다. 그

러나 이 사상은 천상에서 ≪신선세계≫를 그리는 도교와는 달리 인간이 사

는 현실세계에서 장생불사, 지상신선을 그리는 조선민족고유의 사상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언급되여야 할 문제가 있다.

선인사상은 조선고대에 발생하여 발전하여온 조선민족고유의 진보적인 

사상유산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선인사상을 외래사상이라고 외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조선의 선인사상을 중국도교(신선사상)가 건너와 퍼진것이 라고 한다.

≪고구려고분벽화연구≫(김룡정 1958년)를 비롯한 일부 글들에서는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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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분벽화에 그려진 선인들을 도교의 신선사상으로 외곡하면서 조선에는 

선인사상이라는것이 따로 없고 중국에서 도교사상이 들어와서 퍼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선인사상은 중국의 도교가 들어오면서 전파된 사상으로 

외곡되여왔다.

그러면 조선의 선인사상을 도교사상이 들어와 퍼진것으로 외곡하는 견해

의 부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는 조선에서 선인사상의 발생년대와 중국도교의 발생년대, 고구려

고분벽화가 그려진 년대와 도교가 조선에 들어온 년대 그리고 선인사상의 

내용과 도교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명백히 알수 있다.

조선의 선인사상은 기원전 30세기초에 발생하였다. 그것은 단군이 선인이

라고 하는것, 헌훤황제가 조선에 와서 선인사상을 배워갔다고 한것 등 ≪산

해경≫의 기록을 보면 알수 있다.

도교의 발생은(도교는 불교, 유교와 함께 동방의 3대종교의 하나로서 중

국에서 발생) 그 원류를 보면 기원후 2세기 장도릉에 의하여 제창되고 그 

손자 장로가 체계화한 오두미도(천사도)이다. 자기 체모를 갖춘것은 후한의 

위백양과 진의 갈홍(286~363)이다. 그리고 신선술과 불로장생 사상을 내용

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북위의 구겸지 (365~448)이며 국교로 된것은 7세기

(당나라시기)이다.

결국 선인사상의 발생년대와 도교의 발생년대는 근 37세기나 차이 난다.

조선에서 고구려고분벽화가 그려진 년대와 도교가 고구려에 전래한 년도

를 보면 안악3호무덤은 4세기중엽이고 덕흥리고분은 5세기이며 즙안 4,5호 

고분도 6세기이다. 그밖에 무덤도 거의 4세기이고 7세기의 것은 강서중무덤

과 강서큰무덤밖에 없다. 그리고 도교가 조선에 들어온 년대는 7세기초중엽

이다. 도교는 624년(영류왕7년)에 당나라에서 도사 숙달 외 8명과 도덕경을 

고구려에 보냈으며 634년(보장 왕2년)에 고구려의 막리지 연개소문의 제의

에 의하여 도교를 받아들이였다. 신라에서는 효성왕2년(738)에 당나라에서 

≪도덕경≫을 들여왔다.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369)에 장군 막고해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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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말을 알고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의 사료들은 고구려고분이 중국에서 도교가 체계화되기 이전에 건축

되고 고구려에 도교가 들어온것도 고분이 건축된 후라는것을 보여 준다.

내용적으로 보아도 중국도교는 조선의 선인사상과 다르다.

중국도교는 종교로서 숭배대상이 명백하나 조선의 선인사상은 하나의 사

상조류로서 숭배대상이 없다. 도교의 숭배대상은 원시천존(옥황 상제, 옥황

대제), 태상로군(로자), 북극성, 북두칠성 등이다(주로 하늘에 있는것을 숭배

대상으로 하고있다).

도교는 또한 순수 사회사상이 아니라 철학적세계관을 내용으로 하고 있

다. 도교는 사회사상으로서 신선생활의 내용이 다를뿐아니라 신선생활을 실

현하는 방도도 다르다. 조선의 선인사상은 지상의 인간생활에서 신선생활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도교의 신선사상은 천상(하늘우에 그것도 맨 높은 하늘

이라고 하는 대라천)의 옥경선대에 올라가서만 신선생 활을 누릴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은 조선의 선인사상이 도교가 들어와서 퍼진 외래사상이 아니

라는것을 확증하여 준다.

선인사상은 조선고대에 발생하여 끊임없이 전해지면서 동학의 ≪지상천

국≫, ≪지상신선≫사상으로 집성되였다. 

동학의 신앙의식 역시 그 이전 시기 조선민족고유의 전통적인 민속신앙의

식에 기초한것이다. ≪청수봉전≫(동학, 천도교에서 모든 의식을 진행할 때 

놋그릇에 맑은 물을 떠놓는 식)은 물론 입도식(동학, 천도교를 믿기 위하여 

동학에 처음 들어올 때 진행하는 의식)과 제수식(제사의식)을 보아도 이것은 

지난날 조선의 민간에서 하나의 전통적인 풍습으로 전화된 조상숭배에서 제

사를 하는데 ≪위≫를 설하고 음식을 차리여 ≪축문≫을 읽는 의례를 ≪축

문≫의 내용과 제수음식의 종류, 위를 설하는 방향만 다르게 하고 형식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볼수 있다(상제류초; 동경대전; 축문; 천도교창건사).

이상의 여러가지 사실들은 동학의 내용과 미신신앙요소들이 조선의 전통

적인 사상유산과 민속신앙을 원천으로 하여 형성된 통속적인것이라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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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해준다.

동학의 근본바탕으로 되는 조선민족고유의 사상은 물론 철학적으로 중세

유물론철학을 신비적인 방향에서 개작한 내용과 미신신비설을 기본으로 한

것이였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의 머리속에 종교신앙의식이 적지 않게 박혀

있었고 외래종교가 침습한 당대의 조건에서 중요한것은 그 사상이 미신적인

가 아닌가 하는것보다 조선인민들속에서 제기되여 널리 보급되고 굳어진 민

족적인 사상내용과 유산을 새로운 사상형성에서 배제하고 말살하여버리는

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살리고 외래적인 사상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이것은 특히 카톨릭교와 유미자본주의침략이 강화되고 아직 

과학적인 사상이 제기될수 없었던 당대의 조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되

였다.

동학을 그 이전시기 조선에서 제기된 민족적인 사상유산과 토속적인 미신

신앙을 기본원천으로, 근본바탕으로 하여 체계화한것은 당대의 력사적조건

에서 민족적이라고 인정된것을 살리고 외래사상의 침습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아가서는 외래침략 특히 유미자본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

려는 지향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이것은 최제우가 ≪내 동방에서 나서 

동방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인즉 동학이라.≫(≪동경대전≫ 
론학문)고 하면서 카톨릭교를 반대한데서 명백히 표현되였다.

동학은 조선민족고유의 사상유산과 민속신앙을 근본바탕으로 하면서 유

교, 불교, 도교적인 요소들을 자체안에 포섭하였다. 그러나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나 최시형은 민족적인 립장에 섰던것만큼 될수 있는 한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신앙을 원천으로 하여 동학을 체계화하고 유교, 불교, 도교의 영

향에서 벗어나보려고 하였다.

최제우는 은적암에서 피신할 때 송월당이라는 늙은 중이 제기한 유와 불

과 선(도교) 세가지가운데 어느것이 리치가 높고 광대한가 하는 물음에 대하

여 ≪이 시대는 불법이나 유법이나 기타 모든 묵은것으로는 도저히 새 인생

을 거느려 나갈수 없는 시대이지요.≫(천도교 창건사: 33-34)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후 최시형에게 ≪우리 도는 원래 유도 아니며 불도 아니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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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니라.…천도는 유, 불, 선이 아니로되 유, 불, 선은 천도의 합일이니라.…
우리 도는 용사용심에 있어 금불문, 고불문(오늘 들을수 없고 옛날에도 들어

보지 못한)의 법이요. 금불비, 고불비(오늘 비할데 없고 옛날에 비할데 없는)

의 사이니라.≫(천도교 창건사: 40)라고 하였다.

최시형 역시 ≪우리 도는 유와 같고 불과 같고 선과 같으나 실은 유도 아

니고 불도 아니고 선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고 없는 무극 대도> 라고 하

니 앞서 성인들은 다만 지엽적인것만 말하고 근본을 말하지 못하였으나 우

리 수운대신사님은 천지, 음양, 일월, 귀신, 기운, 조화의 근본을 처음으로 

밝히였다.≫(천도유불선)라고 하였다.

이것은 최제우나 최시형이 유, 불, 도를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면적인 사상

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였다는것과 동학이 ≪자연세계와 인간사회의 근

본리치를 밝힌것이며≫ 이것으로 하여 유, 불, 선(도) 교의 원리를 다 포섭하

면서도 그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사상으로 체계화되였다는것을 말

해준다. 이에 대하여서는 ≪유교는 명분과 절조에 구애되여 현묘의 역을 모

르고 불교는 적멸하여 인륜을 끊고 도교는 자연에 유적하여 치평의 술이 결

한다. 그런데 동학은 원래 유, 불, 선에서 유래한것이 아니고 유, 불, 선이 

천도의 일부분이 되는것이다.≫(조선제종교 1922 : 322)라고 한 사료를 통해

서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동학은 외래종교였던 유, 불, 도에 기초하고 그것을 합하여 만

들어진것이 아니라 지난날 조선민족의 사상유산에 기초하여 형성체계화되고 

유, 불, 도의 원리를 자체내에 다 담고있는 조선민족고유의 사상이다.

동학이 조선민족고유의 사상유산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시 조선민

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한것과도 관련된다.

동학은 조선의 여러가지의 민속신앙과 사상들을 단순히 개별적이며 부분

적인 사물현상에 대한 미신신앙의 수준에서 표현한것이 아니라 우주자연에 

대한 전일적인 견해로 종합체계화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와 관련되는 사

회적요구를 담은 하나의 독자적인 사상으로 개작발전시켰다.

조선봉건왕조의 대내외적모순이 첨예화된 사회력사적요구를 반영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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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동학은 종교신앙적인 면보다 대중의 의식을 새로운 방향에로 깨우쳐 당

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사상적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검무와 ≪령부≫, ≪주문≫을 비롯한 잡다한 의식을 내용으로 하는 

민속신앙에 의거한것은 당시 민간에 이러한 민속신앙이 널리 퍼지고 사람들

이 그것을 믿고 따랐기때문에 대중의 주의를 끌고 민족적관심을 불러일으키

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동학은 민속신앙의 외피속에 당시 조선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절박

한 문제를 사상적내용으로 담고있었다. 19세기초중엽 조선민족의 운명개척

에서 절박한 요구로 나선것은 봉건적인 지배와 예속을 청산하는 문제와 함

께 서양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는것이였다.

이것은

≪매관매직 세도자도

일심은 궁궁이요

전곡 쌓인 부첨지도

일심은 궁궁이요

류리걸식 패가자도

일심은 궁궁이요

풍편에 뜨인 자도

혹은 궁궁촌 찾아 가고

혹은 만첩산중 들어가고≫(몽중로소문답가)

라고 한 최제우의 글에서도 명백히 나타났다.

≪궁궁≫이란 ≪정감록≫에서 제기된 사상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변천이 

일어나는 동란기나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 올때 생명을 보존하고 운명을 개

척해나갈수 있는 방도, 피난처와 관련된 비결이였다.

그런데 당시 지배계급이나 피착취인민대중이나 다같이 ≪궁궁촌≫을 찾

아가고 있었다는것으로 보아 사회적위기와 침략의 위험이 조성되고 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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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벗어나는것이 모든 사회성원들의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는것을 말해준다. 

19세기중엽이후 조선봉건왕조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서방의 빈번한 침략책동, 서방 침략자들에 의한 중국의 홍콩, 상해를 

비롯한 항구도시들과 베이징 등의 강점은 조선민족앞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

하였다.

이러한 시기 동학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

영하고 민족의 리익과 자주권을 옹호할데 대한 사상을 제기하였다.

동학의 이러한 사상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들의 안정을 지킬

데 대한 ≪보국안민≫사상에서 나타났다. ≪보국안민≫사상은 결국 외래침

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할데 대한사상으로

서 동학사상에서 기본내용의 하나를 이루었다.

동학의 ≪보국안민≫은 일반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외래침략으로부터 보

위하고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할데 대한 사상 다시말하여 나라와 민족,백성

들의 안보에 관한 사상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있다.

최제우가 동학사상을 창시한 중요한 동기의 하나도 가혹한 봉건통치 밑에

서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구제하는것과 함께 외래침략, 서방자본주의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있었다.

최제우는 안으로 조선봉건사회의 멸망의 필연성과 그 위기가 다가오고있

음을 느끼고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광제창생≫, ≪지상천국≫사상으

로 제기하였으며 밖으로는 외래침략, 서방자본주의침략의 위험을 느끼고 그

것을 주로 ≪보국안민≫사상으로 표현하였다.

동학의 반침략적인 ≪보국안민≫사상에서 중요한것은 서방자본주의와 일

본의 침략을 반대할데 대한 사상이다.

최제우는 당시 서방자본주의침략선이 조선의 근해에 빈번히 출몰하는것

을 보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음을 깊이 깨닫게 되였

다.

이에 대하여 당시 봉건정부의 기록에는 ≪최한(최제우-필자)이 말하기를 

…양구(서양침략자)가 나타나면 주문과 칼춤으로써 적을 막으려≫(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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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갑자 3월 2일) 하였다고 씌여있다.

최제우는 우리 나라와 린접하고있는 중국에 대한 서방침략세력의 침략책

동에서 커다란 위험을 느끼였다. 특히 1860년 영, 프침략세력에 의한 베이징

강점을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커다란 위험으로 느끼였다.

그는 베이징을 강점한 서방침략세력이 멀지 않아 우리 나라를 침공할것이

라고 생각하였다. 최제우는 이러한 조건에서 서방침략세력을 반대하여 싸우

지 않으면 나라를 보위할수 없고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할수 없다고 인정하

였으며 서방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반침략사상을 동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제

기하였다.

동학은 서양의 침략과 함께 지난날 조선민족의 력사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한 일본침략자들을 증오하고 반대하였다(룡담유사 안

심가). 

동학은 일본침략자들을 한 한울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 원쑤라고 락인

하였다.

최제우는≪룡담유사≫에서≪개같은 외적놈들 한울님께 조화받아 일야 

간에 수밀하고 전지무궁하여놓고 대보단에 맹세하고 한의 원쑤 갚아 보세≫
(≪안심가≫)라고 하였다. 

최제우가 일본침략자들을 원쑤로 락인하고 반대한것은 무엇때문인가.

당시는 아직 일본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로골적으로 하지 

않았다. 일본은 국내적으로 명치유신시기였고 따라서 내부가 불안한 시기였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의 주변나라의 하나로서 조선에 대한 주되는 침략세력

으로 되여있었다. 특히 조선봉건왕조시기 조선인민에게 가장 큰 참화를 들

씌운 침략세력이였다(임진조국전쟁은 조선봉건왕조전기간 제일 큰 전쟁이였

다).

임진조국전쟁때에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사무친 피맺힌 원한이 지워버릴

수 없는것으로 남아있는것과 관련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일본침략자들은 명치유신의 복잡한 속에서도 변함 없이 

정한론을 제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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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최제우는 ≪룡담유사≫ 안심가에서 

≪가련하다 가련하다

이국 운수 가련하다

개같은 왜적놈아 전세임진 왔다가서

술싼일 못했다고 쇠줄로 안먹는줄

세상사람 누가 알가 그 역시 원쑤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침략자들에 대한 분노와 외래침략자들을 철저히 반대 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동학의 ≪보국안민≫사상은 1890년대에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동학 

의 2세교조 최시형에 의하여 더욱 강하게 제기되였다. 

이 시기 ≪보국안민≫사상이 강하게 제기되게 된것은 서학이 봉건정부의 

비호밑에 공공연히 전파된것과 관련되였다. 그리하여 카톨릭교뿐아니라 감

리교, 장로교가 봉건정부의 비호밑에 공공연히 전파되였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강화되였다.

1876년 ≪한일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침략세력이 대대적으로 

침투되는것과 함께 이에 맞서 청나라침략자들이 세력을 뻗치였으며 북으로

는 짜리로씨야가 남진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외래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것이 절박

한 시대적요구로 나섰다.

이러한 시대적요구와 기분을 반영하여 개화사상, 애국문화계몽사상가들도 

반침략사상을 제기하였다.

특히 최시형은 일본침략자들과 서양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척왜양≫, ≪척

양척왜≫(일본과 서양의 침략을 물리치다), ≪소파왜양≫(일본과 서양놈들

을 소멸하다)구호를 제기하였으며 일본침략자들에 대하여서는 ≪임진의 원

쑤≫, ≪해와 달을 같이 할수 없는 임진의 원쑤≫로 락인하였다. 그리고 일

본침략자들과 화해를 주장하는것은 매국이라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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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의 이러한 사상은 갑오농민전쟁시기(1894년)에 더욱 강화되였으며 실

천적인 반침략투쟁으로 표현되였다.

동학의 영향밑에 일어난 갑오농민전쟁은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 인디

아의 시파이폭동과 더불어 아시아의 3대항전으로 특기할만 한것으로서 19세

기 아시아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의 갑오농민전쟁(세칭 동학란)은 동양과 세계정치정세발

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동학의 의의를 세계적판도에서 평가한 한 력사

가는 20세기의 모든 세계사적사변의 시발이 바로 조선땅에서 일어났던 동학

혁명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조선동학당의 혁명(갑오농민전쟁을 말함)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청

일량군의 전쟁은 없었을것이며 청일전쟁에서 만일 청나라가 승리하였더라면 

로씨야가 만주침입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것이며 로씨야의 만주침입이 없

었더라면 로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로일전쟁에

서의 로씨야의 패배가 없었더라면 오마제국이 발칸반도에로 날개를 펼수 없

었을것이며 오마제국의 보스니아와 헤르쩨고비나 병합이 없었더라면 오스트

리아와 쓰르비아사이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것이며 오스트리아와 쓰르비

아사이의 전쟁이 없었더라면 제1차 세계대전이 없었을것이라고 하였다. 또

한 세계대전의 기회가 없었더라면 로씨야의 로마노브황제의 전복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것이고 적색로씨야의 출산을 보지 못하였을것이라고 하였

다. 그는 동학이 로농로씨야의 산모라고 하였다. 

동학의 민족적성격은 조선의 근대적발전을 지향하면서 나라의 문호를 개

방하여 서방문물을 받아들일것을 주장한 개화사상의 내용과 구별되였으며 

자기들의 지배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봉건중국을 사대하면서 서방사조와 

침략세력을 배격하고 탄압한 봉건지배계급내에서 제기된 반침략적요구와도 

근본적으로 구별되였다.

동학은 그 민족신앙적 및 민족주의적요소로 하여 민족적인 사조로 되였

다. 동학의 민족적성격은 당시 사람들에게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자각하게 

하고 그들을 공통된 민족적리념에로 지향시켰으며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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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침해하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도록 하는데 긍정적영

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동학은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민속신앙과 철학사상, 사회사상을 

원천으로 하고 당시 조선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나온 조선민족고유

의 사상이다.

이것은 동학을 유교, 불교, 선교(도교)의 기계적합일이라고 보는 3교기계

적합일론이나 란도들의 사상, 외래사상이라는 주장이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

는 비과학적견해라는것을 보여준다..

3. 결론

동학은 당시 조선민족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고 외래사상, 외래침략으로

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동학을 포함한 

근대 모든 사상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옳바른 방도를 밝히지 못하였으

며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게 되였다.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 위

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해방의 혈전만리를 개척해오심

으로써 조선인민은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고 력사무대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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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 서체의 원형과 원류(1909-2019)

−청봉체, 천리마체, 명조체, 맺힘체의 기본 서체를 중심으로−

Origin Form and Source of North Korean Typeface(1909-2019)
−Focusing on Basic Fonts of 

Cheongbong-style, Cheollima-style, Ming-style and Maejhim-style−

劉賢国*1

筑波技術大学

1. 들어가는 말

우리 현대사에는 1945년 미국과 소련의 군정기부터 남과 북으로 분단된 

후, 1953년 6·25전쟁 휴전 성립기에 이르는 격변과 비극의 역사가 자리 잡

고 있다. 그 후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 이라 한다)은 각자 다른 언어와 문자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대립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지만, 우리의 현대 활자 인쇄사는 면면

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조선의 현대 활자 인쇄사를 복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다뤄진 바 없어 우리 현대사에서 공백으로 남겨져 왔었다. 

조선 정부는 인민들의 글자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고 다양한 붓글씨체 글

자 형태의 표준화를 겸비할 수 있는 서예의 글자 형태의 체계화와 필획 형태

의 통일을 거쳐서 서체 제작에서도 뚜렷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즉 서체 

 * Ryu Hyun guk (Professor, Department of Synthetic Design, National Tsukub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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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인 조형 원리, 서법, 배열법을 도구의 종류에 따라 글자의 쓰는 방법에

서 비롯된 서법의 원칙을 체계화했다. 이 사실은 조선어 서예를 통해서 조선

어 서체의 실기 이론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

럼 중요한 정보는 우리 글에 관심이 있는 우리 모두와 서예가, 국어학자, 교

육자, 서체 디자이너와 편집디자인의 실무자와 서체사 연구가들도 눈여겨보

아 두어야 할 내용이다. 

조선에서 개발된 기본 서체란 조선어 본문 문장을 구성할 때 기본이 되는 

서체이다. 또한, 범용성이 높은 서체를 말하는 것으로, 기발한 디자인이 아

니라, 과거에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既視感)과 서체를 사

용해오면서 익숙해진 친밀감(親密感)을 갖춘 서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새로

운 기본 서체를 디자인하려면 당시의 생활 문화와 기술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본문 서체는 일반 대중의 업무와 학습, 

교류에 사용하는 기본 서체이므로 사용하면서 점차 문자 구조에 대해 익숙

해지고 그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데는 습관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스타일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긴 역사가 지나야만 차이를 가

늠할 수가 있다. 조선어 기본 서체가 지니는 의미와 시각 문화적 특성을 역

사적 맥락에서 읽고, 서체 디자인을 통해 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변

화를 읽어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의 지상보도에서 조선의 산업미술을 소개할 때 자주 표현되는 

조선어 서체의 평가를 복고풍 스타일로 의미를 내리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

다. 특히 기본 서체 스타일은 단시간에 미시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절

대적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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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의 조사와 분석

2.1. 선행 연구의 조사

조선 연구가 공통으로 지니는 문제점은 조선어 서체와 관련된 연구의 자

료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고 자료 조사의 물리적인 제약이 크다. 이와 관

련하여 학술적인 선행연구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조선어 서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연구 대상에 따라 크게 ‘서예와 서체’, ‘디지털 전자 서체’, 

‘조선어 서체 담론’의 연구로 나눌 수가 있다. 

조선의 ‘서예와 서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박병천(2001) ｢북한 서 예술

의 동향 분석과 전망: 8, 90년대 서예 이론 자료를 중심으로｣, 오명남(2001) 

｢북한의 한글 서체 형성과정과 서체 특성: 청봉체를 중심으로｣, 서영근 ｢중

국 조선민족 서풍 형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서예와 서체’와 ‘디지털 전자 

서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류현국(2019) ｢북한 정치선전포스터 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으로 형성된 북한 스타일(1945-2019): 시대 구분으로 본 조선 선

전화의 창작과 그 특징｣, 류현국(2019) ｢북한 국어인민학교 교과서에 나

타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우리 글유치원용과 국어인민학교 제1학년부

터 제4학년 교과서의 분석｣, 박병천(2004) ｢한글 글꼴의 생성 변천과 현대적 

전개 고찰 –한국, 조선, 중국 우리 민족의 문자를 대상으로｣이 있다. ‘디지털 

전자 서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박병천(2005) ｢남북한 폰트의 글꼴 용어와 

조형성에 대한 비교 고찰｣, 이기성(2005) ｢인쇄출판용 한글 코드와 한글 폰

트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있다(김미혜 2018: 25-26). ‘조선어 서체 담론’의 

연구는 김미혜(2018) ｢북한 캘리그래피 서체의 형성 과정과 시각 문화적 특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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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행 연구의 분석

이 선행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서 ‘조선어 서예와 서체’, ‘디지털 전자 서체’, 

‘조선어 서체 담론’과 관련된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박병천: 한글 판본 서체와 출판 서체의 조형성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의 연구는 8, 90년대 조선 서예 이론 자료의 분석으로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2) 서영근: 북한의 서체가 중국 연변의 한글 서풍 형성에 미친 영향 관계를 서예

학의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또한, 조선민족 서풍 형성에 미친 특징과 북한 서

예 서체가 매체에 적용된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3) 오명남: 청봉체 연구는 북한 내부 서체 관계자들 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서체사

를 추적하고 있으며 서예학의 측면에서 북한의 서체를 충실히 분석하고 있다. 

(4) 이기성: 한국의 인쇄출판용 한글 코드와 함께 조선어 코드를 설명하고, 1995년

과 1996년에 이루어진 남북한 코드의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5) 김미혜: 북한의 서체 담론과 디자인을 분석하여 붓글씨 서체가 지니는 의미와 

시각문화적 특성을 서체 디자인의 역사적 맥락에서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조

망하였다. 

(6) 류현국: 한국에서 처음으로 북한 국어교육의 변천과 유치원과 인민학교 국
어교과서에 사용된 타이포그래피의 현 상황을 정리하였다. 특히 교과서 본

문에 사용된 ‘청봉체’와 ‘천리마체(고직체)’, ‘광명체(명조체)’의 크기와 자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6단계 시대 구분을 통한 조선 정치 선전화의 역사

적 변천 속에서 ‘청봉체’와 ‘천리마체’의 스타일 형성 과정과 정치 선전화의 조

선 스타일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정리하면 (1) 박병천, (2) 서영근, (3) 오명남의 연구는 조선의 서풍 형성

과정, (4) 이기성은 한글코드의 통합의 중요성을 연구하였으며, (5) 김미혜의 

연구는 조선 문헌 내용의 고찰로 서체 담론을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하였으

며, (6) 류현국은 조선 기본 서체의 역사적 변천과 디지털 전자 서체의 자형

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 본격적인 활자사와 서체사 연구로 조선의 현대 활자 



조선어 서체의 원형과 원류(1909-2019)  351

인쇄사를 충실히 정리하여 조선의 서예와 서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

다.

3. 연구의 방법과 목적

3.1. 연구의 방법

조선어 서체의 역사와 문화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자가 수집 자료를 

｢조선문헌자료｣로 한다. 특히 조선어 서체에 관한 이론과 관점을 논리적으

로 제시한 문헌자료로 발행지는 조선으로 한다. 또한, 조선의 서예학, 문자

학, 출판학, 인쇄학, 산업미술학,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쓰

인 문헌으로 한정한다. 

이 연구는 우선 조선 서체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서체가 

영향을 미친 사회·역사·문화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정치·생활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조선의 ‘붓글 서체’, ‘활자 서체’, ‘디지털 서체’를 명확히 이해

하기 위해서 조선만의 서체 이론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하는 1980년대를 기점

으로 집필된 문헌 자료의 실증적 검증과 비교 분석에 주안점을 둔다. 서체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문헌 자료는 지도자와 당의 교시를 바탕으로 작성

되는 조선 문헌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

서 조선어 서체 연구 방법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대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다. 

3.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조선어　서체 서법의 원칙과 숙련단계, 인쇄 서체 분류와 서체 

개명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어서 1988년 이후 조선어 전자 서체 

개명의 변천사와 전자 서체 개발 동향, 붉은별1.0, 붉은별2.0, 붉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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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붉은별4.0의 OS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다국어 워드

프로세서’와 ‘종합 오피스’의 개발동향을 통해서, 조선 전자 서체 분류 기준

을 정해서 대표 서체 자료을 선정한다.

해방 전후부터 본문 서체로 사용되어 왔던 ‘청봉체’, 천리마체, 그리고 명

조체는 ‘본문 명조체’, ‘제목 명조체’, ‘장명조체와 ‘맺힘체’의 디지털 전자 서

체의 자양(字樣)의 원형과 원류에 관해서 연 활자본의 실증적 증거물을 통해

서 살펴보고 영향관계의 여부도 알아본다. 그리고 서예 붓글씨의 서풍에 근

거를 둔 대표적인 청봉체의 연 활자와 전자 서체의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여 

개량 과정에서 나타난 자형의 변화와 그 특징을 밝힌다. 

마지막 장에서는 도안체의 천리마체(고직체), 명조체(3.1월간체·광명체), 

맺힘체(매듭체)의 연 활자체 자형에서 디지털 전자 서체로 개량 후의 서체 

명칭과 자형의 변화에 관한 특성을 재해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어 대표 

전자 서체 자형의 영향관계를 밝혀, 현대 인쇄활자 문화사의 동질성을 회복

하고, 그동안 우리 현대사에서 과제로 남겨져 왔던 우리 글 활자사와 서체사

에 있어 공백의 한 부분을 메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 조선어 서체 서법의 정립과 원칙 그리고 숙련 

4.1. 조선어 서체 서법의 분류 기준과 이론의 정립 

광복 이후 조선에서는 서예를 사회주의 건설과 결부하여 실용적인 면에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붓글씨는 기념비나 대형 간판에 사용되었으며 영화

의 포스터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조선의 서예(書藝)는“글씨에 관한 기술이

나 예술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고 있으며 붓글, 펜글, 도안체를 포괄한다(조

선말대사전 2007: 690). 

1946년에 ‘조선미술연맹’이 결성되어 그 산하 7개 단체 중에 ‘조선미술가

동맹’이 있었다. 이 단체는 모든 미술가를 조직에 결속시켜 조선의 문예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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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에 기초한 미술창작 작업을 선도하였으나, 1970년대까지 서예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평양 미술대학에 서예 분과가 생

겨나면서부터 서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유일사상체

계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주체 미술’이 ‘주체 서예’에 반영된 결과 

새로운 조선민족문화예술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예 

이론가와 서체 전문가들을 통해 서체 이론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서예 이

론서를 중심으로 정립되었다. 조선 서예의 부흥은 각 대학의 서예 전공 개

설, 인쇄 출판 관련 기관의 서예실 개설, 전국 서예 축전 등으로 이어졌다. 

필자는 1980년 말 조선에서 서예가 갑자기 주목받은 사유를 추이 할 수 

있는 실증적 문헌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양 미술대학 50년 녁사(1997)

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평양 미술대학 지도 주요 일지｣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서예를 이끄는 시원적 내용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1982년 1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 전문부 1학년 김하

경학생이 쓰는 붓글씨를 친히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재교육을 할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평양미술대학 지도 주요일지｣에는 아래

와 같이 김일성의 필체를 연구하라는 교시 기록이 있다.

“1985년 10월 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미술대학에서 위대한 수령

님의 필체를 연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위의 시기를 기점으로 조선미술가동맹내에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 회원들

의 노력으로 많은 서체 이론서가 창작되었다. 대표 저작을 소개하면, 김석철 

우리붓글의 기초(1981)을 시작으로, 최원삼 서예(1984), 리각경 궁체

붓글씨(1985), 리광섭·최원삼 조선어자 쓰기(1987), 최원삼 미술(1987), 

권종성 문자학개요(1987), 강신태 서예기초리론(1987), 최원삼 붓글씨



354  국제고려학 18호

(1989), 오광섭 주체서예(1997), 김인호 조선인민의글자생활사(2005), 

리정용 언어생활론(2005), 박영도 조선서예 발전사(2008), 오광섭 조
선어서예(2014)를 중심으로 조선어 서예와 서체의 기본 이론이 정립되었

다. 참고로 장만희, 장연, 장석 도안글씨(1984)은 도안가 3부자가 쓴 도안

글씨의 기초원리와 조선어 등을 도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조선미

술년감 1985: 515).

한편 1988년부터는 출판 인쇄 분야와 문자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

로 사용되고 있던 서체의 명칭을 정리하고 서체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 시급

했다. 이에 공훈예술가이자 평양 미술대학의 서예 강좌장을 역임한 최원삼

은 서예(1984)에서 서체를 ‘붓글씨’ 와 ‘그린 글씨체’, 그 후 오광섭은 조
선어서예(2014)에서 조선 서체의 유형을 ‘서사체’와 ‘도안체’로 구분하고, 서

체의 서식을 조형원리, 서법, 배열법으로 이론화 시켰다. 

이후 조선은 서체 이론을 통해서 체제의 정통성과 사상 및 이념을 강조했

으며, 당의 혁명 전통성과 민족 전통성을 강화하였다(김미혜 2018: 66). 당

시 권종성의 문자학개요(1987)는 2010년 ‘조선사회과학 학술집 언어학편’

으로 재 간행 된 것으로 조선에서 언어학과 문자학의 기본적인 개론서로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다. 필자는 아래와 같이 권종

성이 제시하는 서체의 특성을 곧 조선 서체의 정립과 분류의 주요 특성으로 

재해석한다.

“문자가 쓰이는 대상의 성격과 내용을 더욱 잘 전달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형성된다. 청봉체를 비롯한 조선의 붓글씨 서체는 직관 선동의 성격과 선동의 내용

을 전달하려는 당의 요구에 맞게 다듬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용의 목적에 맞도

록 문자의 형태가 형상화되었으며 그 내용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성이 

형성되었다(권종성 198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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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선서체의 유형

 오광섭(2014) 조선어서예, 116.

<그림 2> 제1차 1960년대 인쇄 활자체의 분류

 출전: 김성보 외 2명(2010) 북조선현대사(北朝鮮現代史), 
131.

<그림 3> 2001년부터 제3차 서체 개명

  김미혜(201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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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선어 서체 서법의 원칙과 숙련단계

조선어　서체의 유형에 있어 청봉체, 붉은 기체, 평양체, 물결체, 궁체, 굽

은체의 6가지가 대표적인 붓글씨체(서사체) 서법이다<그림 1>. 이 서법 중

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청봉체 바른 글씨체는 서예교육의 기간 서체로써 

필체가 조형적인 고유 면모를 갖추고 서체의 형상적 요소와 서체 서식법이 

공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어 서체 서법의 숙련 단계를 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로의 숙련, 

②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단계별 숙련과정을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숙련 단계 과정을 정리하면, 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

에로의 숙련 단계는 ‘본 따서 쓰기’를 하면서 서법과 필법의 특징을 체득한

다. 다음의 숙련의 높은 단계에서 ‘특징 살려 쓰기’는 ‘본 따서 쓰기’ 체득한 

필법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발전시켰다. ②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의 숙련은 바른 글씨 서법을 기본으로 획-자모음자-개별 글씨-단어와 문장

순의 단계로 숙련하고 있다. 

5. 조선어 인쇄 서체의 분류와 
서체의 개명 및 포인트 체계의 변화

5.1. 조선어 인쇄 서체 분류와 서체 개명의 변천 

조선어 서체 이름의 개명작업은 제1차 1960년대 <그림 2>, 제2차 1988년

까지는 인쇄 활자체를 모두 천리마체로 1호부터 14호까지 분류, 2001년부터

는 제3차 디지털 인쇄 서체 분류와 서체 이름 개명 <그림 3>, 2009년부터 

제4차 인쇄 서체 분류와 보편적인 전자 서체 명칭으로 개명해왔다. 이러한 

양상은 납 활자, 사진 식자기에서 디지털 전자 서체로의 인쇄 서체 환경과 

제작 기술로 다양한 인쇄 서체의 등장과 패밀리화, 유니코드의 영역 확장과 

등록을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에서 엿볼 수가 있다. 한국도 2000년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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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자 서체 분류에 있어 본문 서체와 제목 서체, 장식 서체의 분류 

기준이 서체 사 별로 기준을 정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도 한국처럼 비슷한 정황에서 인쇄 서체 분류와 서체 개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조선은 2001년 제3차 인쇄 서체 분류와 서체 개명을 통해서 14가지로 분

류하여 천리마체(1~14호),　청봉체(1~4호) 서체 이름을 새롭게 정했다. 즉 천

리마 1호체(천리마체), 천리마 2호체(천리마가는체), 천리마 3호체(천리마굵

은체), 천리마 4호체(천리마긴체), 천리마 5호체(천리마긴가는체), 천리마 6

호체(천리마굵은체), 천리마 7호체(천리마 둥근체), 천리마 8호체(천리마 굵

은 둥근체)이다. 이어서 천리마 9호체(광명체),　천리마 10호체(광명굵은체), 

천리마 11호체(광명 긴 체), 천리마 12호체(광명 넓은체), 천리마 13호체(광

명 긴가는체), 천리마 14호체(광명 긴굵은체)로 바꿨다. 이와 함께 청봉 1호

체(청봉체),　청봉 2호체(붓글활체), 청봉 3호체(붓글체), 청봉 4호체(새날체)

로 각각 서체의 명칭을 고쳤다(통일뉴스 2002.3.27).

제4차 인쇄 서체 분류와 서체 개명은 2009년 붉은별 2.0부터 평양정보

센터(PIC)에서 새롭게 개발한 전자 서체 221종을 ｢서체집｣에 탑재하고 있

다. 이때부터 괄목할 만한 본문　서체 개명은 ‘천리마체’가 다음과 같이 종류

와 굵기가 추가된 고직체, 장고직체, 본문고직체, 장환고직체의 4종으로 분

류되면서 서체 명칭이 바뀐다<그림 10>. 고직체의 굵기는 가는본문고직체, 

본문고직체, 굵은본문고직체, 흑본문고직체의 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5.2. 조선 인쇄 서체 포인트 체계의 변화 

조선은 제2차 서체 이름을 개명한 1988년부터 인쇄 서체의 포인트 체계를 

기존의 1포인트 ‘0.35mm(0.013inch)’ 미국식 포인트 체계의 서체 크기에서 

1포인트 ‘0.46㎜(0.018inch)’로 바꾸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경된 

포인트 치수로 기존의 미국식 포인트 체계의 치수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

다. 4포인트(1.84=5pt.), 6포인트(2.76=8pt.), 8포인트(3.75=10.5pt.), 10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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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4.6=13pt.), 11포인트(5=14pt.), 12포인트, 14포인트, 16포인트, 18포인트, 

20포인트, 22포인트, 24포인트, 36포인트, 40포인트(18.4=53pt.)까지 1포인

트(0.46㎜)로 1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보통 도서

용 본문 서체는 8포인트(3.68㎜=10.5pt.) 청봉체, 제목 서체는 8포인트 천리

마체, 광명체를 사용하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본문 서체는 6포인트

(2.76=8pt.) 청봉체, 제목 서체로는 6포인트(2.76=8pt.) 광명체를 사용하고 

있다(통일뉴스 2002.3.27).

5.3. 조선 조선어 전자 서체 분류 기준

2018년 2월 11일자 로동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서체는 

오늘날 우리 인민의 문명한 생활과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타

이포그래피의 중요성’을 역설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조선에서 사용되는 천리마체, 청봉체, 광명체의 3개 표준 서체로 정했다. 

본문용에는 평양체, 붉은기체, 평양체, 옛글씨체의 4개의 붓글씨체와 도안체(그린 

글씨체)의 인쇄체 그리고 산업미술 등에 사용되는 ‘미술적인 서체’ 로 규정하고 있

다. 붓글씨체나 인쇄체들이 주로 서예 분야나 출판물들의 본문에 이용되는 특성이 

있다면 ‘미술적인 서체’는 주로 상표 도안과 간판 도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미술 

도안들에 쓰이는 특성이 있다. 특히 미술적인 서체는 다양한 그림 적인 형상으로 글 

자획의 모양새와 장식을 특색 있게 나타낸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로동신문 2018.2.11).”

위의 기사들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서체

의 분류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조선대백과사전(2002)에는 “인쇄체는 도서 의욕과 능률을 높이고 보다 안

정감을 주는 모양을 가지도록 계속 다듬어지고 있다며 최근에 컴퓨터를 이

용하는 관계로 인쇄체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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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 서체 개발과 ‘붉은별’OS 개발의 동향 

6.1. 평양정보센터 설립과 전자 서체 개발 

‘평양정보센터(PIC: Pyongyang Information Centre)’는 1986년에 창립 일

본 오사카의 조총련계 회사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산하 오사카 컴퓨터 전

문학 교내 ‘오사카 인포메이션 센터’(OIC)를 모방해 재일 조총련 상공인 최

영반과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1991년 7월부터 현재

와 같은 ‘평양정보센터’로 운영되었으며 전문 개발인원만 200여 명에 달한

다. 연구분야는 크게 데이터베이스, 탁상(DTP)출판 및 응용소프트웨어로 나

누어진다(민족대백과사전: 평양프로그램센터). 조선의 컴퓨터 전자 서체 및 

기호 개발은 2001년 컴퓨터 교육, 기술보급 등의 정책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조선은 이를 통해 문서 편집과 한국어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였다(조선

중앙 TV 2001.4.29). 최근에는 평양정보센터는 자체 개발한 다양한 서체들

을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그림 4> 이중에 200종의 서체 디자인

은 평양 인쇄 공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사득 박사가 담당했다고 한다(조

선신보 2019.4.29). 

6.2. 문서 편집기 및 전자출판 프로그램의 개발 동향

조선의 대표적인 문서 편집 및 전자출판 프로그램 평양정보센터 ‘출판그

룹’은 PC를 위한 워드프로세서인 ｢창덕｣의 개발부터 매킨토시용 탁상출판시

스템(DTP)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를 다국어 편집이 가능하다. 이후 ｢창덕 

2.0｣(1992), ｢창덕 3.0｣(1995) 도스용에서 ｢창덕 4.0｣(1996)부터 윈도즈용으

로 개발되어 ｢창덕 6.0｣(2001), ｢창덕 7.0｣(2002) <그림 5>순으로 업그레이

드되어 출시되었다. ｢창덕｣의 명칭은 원래 만주에 살던 김일성이 배움의 천

리 길’ 끝에 입학한 평양 소재 민족학교의 이름이다(조선중앙 TV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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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４> 평양정보센터는 자체 

개발한 다양한 서체

<그림 5> 평양정보센터에서 96년부터 

윈도용으로 개발한 ｢창덕 7.0｣

<그림 6> 평양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단군4.9E｣

  출전: 아리랑메아리

<그림 7> 평양인쇄대학에서 개발한 

서광서체

 출전: 조선중앙 TV(2001.2.8.)

또한 평양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단군 4.9E｣(2002) <그림 6>의 경우 마이

크로 소프트(MS) 사의 운영체제인 윈도즈와 애플사의 매킨토시 컴퓨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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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일본어·중국어 입력이 가능하고 2백여 종의 조선어 전자 서체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여러 개의 문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고 표 

만들기, 그림 삽입 등 ｢아래한글｣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자 

변환과 일본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등 외국어도 지원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 단군). 

그 외 조선의 주요 소프트웨어로서는 한글 처리 프로그램 출판물 편집 프

로그램 ｢청류｣와 한글, 영어, 러시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편집이 가능한 다국

어 문서편집기 ｢평필｣은 1992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The HPC-SHOW’에 출

품되기도 했다(디지털조선백과사전: www.kplibrary.com). 이후에는 ｢노을｣, 

｢담보｣, ｢평양과 평양인쇄공업대학에서 개발한 ｢서광서체｣ <그림 7> 등의 

워드프로세서는 300여 종의 조선어 서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폰트는 오직 평

양정보통신에서 관리해왔다(유석진·고정현 외 6명 2004: 147-169).

6.3. 컴퓨터용 붉은별운영 체재의 개발과 동향

‘조선컴퓨터센터(KCC: Korea Computer Center)’는 1990년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1955년 설립)의 지원으로 1990년 10월 24일에 창립된 컴퓨터 종합

운영기관이다. ‘조선콤퓨터중심(KCC)’는 산하 7개 연구개발 센터로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 제품을 개발하며 약 1,200명이 근무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총국의 산하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오덕산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체

재(OS)를 개발해왔다(wikipedia.org/wiki/조선컴퓨터중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붉은별 운영 체재의 개발 동향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그림 8>.

(1) 2003년에는 ‘Windows XP’ 운영 체재용 붉은별 1.0을 모질라 파이

어 폭스를 기반으로 한 “내 나라” 웹 브라우저와 삼일포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붉은별 기반 종합 오피스 프로그램 ｢우리(Uri 2.0)｣이라는 오픈 오피스 기

반을 선보였다. 조선어 입력기 ｢WINK｣, 다국어 입력기 ｢하나 1.0｣, 문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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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붉은별 2.0 붉은별 3.0 (출전: www.instiz.net). 

<그림 9> 붉은별 기반 종합 오피스 

프로그램 ｢우리(Uri 2.0)｣

           출전: 리하영 외 2명(2010) 콤퓨터(제1중학교 제1학년용), 88.

문자 인식 프로그램 ｢목란｣ 등이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붉은별1.0에는 

평양정보센터가 개발사로 기록되어 있다.

(2) 2009년 붉은별 2.0 새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7’ 운영체

제와 비슷하며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 및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 주소를 모두 지원하여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서광 1.0｣, 다국어 입력 프로그램 ｢우리(Uri 2.0)｣, 조선어 입력기 

2 ｢내 나라｣와 조선 서체 설치 프로그램 ｢삼천리｣에 약 300종이 내장되어 

있다(북녘땅에서 자체 제작한 OS: www.instiz.net/pt?no=1521630&page=1). 

(3) 2013년에 개발된 붉은별3.0은 ‘애플 OS X’ 시스템을 가장 잘 보여준

다. 오픈소스 OS 리눅스 페도라 버전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GUI는 

파일 암호화 기술 등 독창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제작된 OS이다. 2.0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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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서광 2.0｣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어있다(리

하영, 리광철, 류영철 2010: 85-88).

(4) 2018년에 개발된 붉은별4.0조작체계는 다국어 입력 프로그램 ｢하나 

4.0｣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통합 사무처리(종합 오피스) 프로그램 ｢우리

(Uri 4.0)｣는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일본어, 한문 등 20여 개의 언어들에 

대한 다국어 입력과 인쇄를 지원한다(The Pyongyang Times 2019.1.12: 6).

6.4. 조선어 전자 서체 분류 자료의 선정

조선어 서체의 분류법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료수집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우선적으로 평양정보센터(PIC)에서 개발한 ｢서체집｣프로그램에 소개된 221종

을 ‘디지털 서체 분류 시안 자료’로 선정했다. 조선중앙뉴스(2013년 1월 

29일)에는 조선어 워드프로세서 ｢서광｣을 개발한 평양인쇄공업대학에서 새

로운 폰트를 개발한 소식과 함께 박광일 부교수는 인터뷰에서 “서체의 수는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의 척도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국가산업미술전람회에 다양한 창작사 등에서 서체의 원도를 출

품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산업미술의 미술적인 서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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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청봉체’, ‘제목 청봉체’, 환 청봉체(둥근고딕체)’ 

   자료조사의 한계로 3서체만 소개한다.

<그림 11> ‘고직체’, 장 고직체’, ‘본문 고직체’, ‘환 고직체’의 4종

   출전: 평양정보센터(PIC)에서 개발한 ｢서체집｣.

7. 조선어 디지털 대표 전자 서체와 그 특징

7.1. 붓글씨(서사)체

7.1.1. 청봉체

청봉체에는 1호체부터 4호체까지 4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봉체’라

고 하면 ｢청봉 1호체｣를 지칭하고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형성된 서사체의 

붓글씨체이다. 청봉체는 오늘날에는 서예교육과 작품을 비롯한 생활의 미감

에 맞게 풍부한 형상적 표현성을 같고 널리 쓰이고 있다. 자형의 특징은 획

들이 전반적으로 굵기가 굵으며 주로 획의 결구에는 직선으로 이루어졌다. 

획의 결구들은 대부분 각과 턱(돌기부분)으로 이루어져서 굳센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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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서체는 구성수법과 형상요소들에 따라 다시 바른글씨체, 반흘림

체, 흘림체로 나뉜다(오광섭, 2014: 137-140). 청봉체 서예 붓글씨 서법은 본

문 서체 제작에 기본원칙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청봉체에서 파

생된 본문 서체는 청봉체, 제목청봉체, 청봉 납작체,　환청봉체 4종 <그림 

10>으로 각각 가는, 보통, 굵은, 흑의 4가지 굵기로 분류되고 있다.

7.2. 도안체

7.2.1. 천리마체

천리마체는 도안에 따라 그려진 글씨체를 의미하며 ‘그린 글씨체’ 라고 한

다. 이 서체는 선전 포스터와 상표 인쇄, 각종 인쇄물에 쓰이며 활자 글씨체 

또는 인쇄체라고 한다. 보통 천리마체를 정사각형 획에 굵은 서체를 가리킨

다. 인쇄물에 쓰일 경우에는 제목 글, 글에서 무엇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

에서 쓰인다. 조선에서는 천리마체를 처음에 고직체라고 불렸으나, 1961년

에 ‘말다듬기사업’을 통하여 ‘천리마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 필획 형태는 서

양 산세리프체의 영향을 받아 수평·수직이고, 필획의 굵기가 균일하다. 제4

차 인쇄 서체 분류와 서체 개명은 2009년 붉은별2.0부터 평양정보센터

(PIC)에서 새롭게 개발한 전자 서체 221종을 ｢서체집｣에 탑재하고 있다. 이

때부터 괄목할 만한 본문 서체 개명의 변화는 ‘천리마체’가 아래 그림과 같이 

종류와 굵기가 추가된 고직체, 장고직체, 본문 고직체, 환고직체의 4종 <그

림 11>으로 분류되면서 서체 명칭이 바뀌었다.

7.2.2. 광명체

‘광명체’는 가로획이 가늘고 세로획이 굵은 서체로 초기에는 ‘명조체’, ‘3.1

월간체’라고 불렸다. 이 서체는 활자체에 속하며 제목 글과 부제목 글, 일부 

문장 중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되고, 선명하고 뚜렷하며 인쇄

할 때 편리하게 편집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컴퓨터의 보급으로 광명체

가 많이 만들어져 종류가 다양해졌으며, 2001년 제3차 디지털 인쇄 서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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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가는 맺힘체, 맺힘체, 굵은 맺힘체, 흑 맺힘체의 4종

  출전: 평양정보센터(PIC)에서 개발한 ｢서체집｣. 

<그림 13> 명조체, 본문명조체, 제목명조체, 장명조체의 4종

  출전: 평양정보센터(PIC)에서 개발한 ｢서체집｣.

류와 서체 개명이 이루어지면서, 천리마 9호체가 ‘광명체’로 이름이 바뀌고 

천리마 10호체는 ‘광명굵은체’, 천리마 12호체는 ‘광명넓은체’, 천리마 13호체

는 ‘광명 긴가는체’, ‘천리마 14호체’는 ‘광명긴굵은체’로 변화되었다<그림 3>. 

7.2.3. 맺힘체

도안체의 하나인 청봉 4호체를 이르는 말로 ‘매듭체’, ‘매듭글씨체’라고 부

르고 있다가 1988년 이후부터는 ‘맺힘체’로 불리고 있다. 형태적인 특징은 가

로와 세로의 선획이 가늘게 되어있으며 선과 획의 시작과 마감처리에 예리

한 억양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에 선과 획들이 곱게 뻗고 억양이 참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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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이나 솔잎 모양과 같다고 하여 ‘솔잎체’라고도 불리어 왔다. 이 서체는 

교묘하고 구김새 없는 느낌을 주어 문예작품의 소제목, 잡지의 기사 제목이

나 시구절의 본문에도 잘 어울린다. 이 서체는 직사각형의 글자체로 글 자획

의 형태와 구성이 복잡하고 까다롭고, 가로획이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을 약 

5~10도 올려 경사진 특징을 가지며 장방체로만 쓰이는 인쇄체이다(조선인민

의글자생활사 2005: 249-258). 2009년 붉은별2.0에 내장된 맺힘체는 가는

맺힘체, 맺힘체, 굵은맺힘체, 흑맺힘체의 4종 <그림 12>로 분류되면서 서체 

명칭이 바뀌었다.

8. 근대 연활자체와 현대 전자서체의 자양(字樣)의 원류와 원형

8.1. 청봉체 자양의 원류와 원형

청봉체의 청봉이란 김일성 주석의 항일 빨치산 혁명투쟁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양강도 삼지연군 이명수 노동자구에 조성해 놓은 ‘청봉 밀영’ 숙영지에 

아로새긴 불멸의 글을 토대로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1936년 ‘청봉 밀영’에서 

김정숙이 구호나무에 해발 서체를 남긴 것을 원류로 보고 있다. 1961년 구호

나무와 함께 김정숙의 필체가 발견된 시점을 이 서체의 원형이라 할 수 있

다. 청봉체를 기록한 문헌을 보면 조선 문화어 사전(1973)에는 “청봉 밀영

의 구호 목 글씨체가 시원”, 최원삼 서예(1984)의 서체 분류에서 청봉 서

예체가 등장하며,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이 쓴 청봉 숙영지 구호가 시원”, 

권종성 문자학개론(1987)의 서체 분류에서 청봉 활자체로 나누고 있으며,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이 쓴 청봉 숙영지 구호가 시원”이라고 뚜렷이 기록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청봉체가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김일성 사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조선 붓글씨 조선어 서체의 정통을 이루는 디지털 전자 서체 ‘청봉

체’는 읽기 쉽고 쓰기 편하도록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발전되어온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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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글자의 공간 구성이 균일하고 자형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 특히 세로 조

합과 가로 조합에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로선과 가로선의 굵기가 

균일하다. 세로 조합 디자인에서는 오른쪽 세로 기둥에 기준선이 오도록 한 

노력을 알 수 있다. 청봉체는 모음자의 가로획이나 세로획이 강조되어 길고, 

글자의 오른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점획의 방향, 위치, 접필 

상태 등의 변화가 일정하다. 

일반적인 서체와 차별화된 특징을 살펴보면. 초성의 자음자 ‘가, 자, 사’의 

초성에 오는 자음자 ‘ㄱ, ㅈ, ㅅ’의 오른쪽 삐침의 획의 방향과 길이에 개성

이 강하다. 이중 자음자(각자병서)는 원래 자음자의 절반 정도 크기로 디자

인되었다. 획수가 많은 글자와 획수가 적은 활자 간의 공간 안배가 잘 이루

어져 있다. 중성의 세로 모음자는 ‘ㅏ, ㅑ’의 가로획 ‘-’를 의도적으로 길게

(‘ㅡ’) 하였다. 또한 가로 모음자 ‘ㅜ, ㅠ’는 세로획 ‘ㅣ’를 길게 디자인하였다. 

이 서체는 가로 모음자 ‘ㅡ’의 가로 획을 옆으로 길게 한 점이다.

8.2. 천리마체 자양의 원류와 원형

20세기 최초로 조선인에 의해 고딕체 연활자가 제작된 시기는 1920년대로 

알려져 있다.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1873~1935)는 고려공산

당(상해파 창당, 1921.5) 창당 이전에 선전물을 구소련 레닌의 원조자금으로 

공산주의 독본(1920) <그림 14>의 간행을 위해 최초의 한글 고딕체 제목

용 3호 활자(5.61㎜), 본문용 5호 활자(3.68㎜)가 상해 상무인서관에서 개발

하였다. 이어서 사회주의적 혁명의 건설적 방면(1920) <그림 15>에는 제

목용 2호 활자(6.88㎜), 본문용 5호 활자(3.68㎜)가 본문에 사용되었다. 이

어서 신문에 사용된 것은 1924년 7월 1일 상해판 독립신문 169호부터 신

문 제목용에 한글 고딕체 <그림 16> 3호 활자(5.61㎜)가 사용되었다(류현국 

2015: 514-515). 

이때부터 조선어 고딕체 명칭은 ‘고깃구체’로 불렸다. 1933년부터 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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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산주의 독본(1920)

<그림 15> 

사회주의적 혁명의 

건설적 방면(1920)

 출전: 도쿄 조선대학교 도서관

<그림 16> 상해판 독립신문(1924) 

<그림 17> 동아일보(1933) 

<그림 18> 조선서지학개관(1955)의 활자체

<그림 19> 로동신문(2018)의 전자 서체의 자양

  출전: 홍윤표 님 소장품과 도쿄 조선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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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그림 17>과 조선일보에서 ‘고깃구체’ 활자를 다양한 크기별로 개발하

여 민영 인쇄소에 보급되었다. 1950-70년대 벤턴조각기시대는 ‘꼬직체’와 ‘고

직체’, 1970-80년대 사진식자기 시대는 ‘꼬딕체’와 ‘고딕체’로 불려 오다가, 현

재는 한국에서는 ‘돋움체’, 조선에서는 ‘천리마체(고직체)’로 부르고 있다(류

현국 2015: 449-455). 천리마체가 사용된 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에서 발행한 학보(1953) 2호의 본문 제목에 5호(3.53mm), 4호

(4.71mm), 리상호의 서지학개관(1955)의 차례 5호(3.53mm), 제목4호

(4.71mm)로 평양국립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그림 18>, 1956년 5월 새세

대의 차례에 4호 활자(4.71mm)와 제목에 2호 활자(7.43mm)에 사용되었다. 

1956년 9월 조선미술창간호의 차례에 4호 활자(4.71mm)와 사진 해설에 

5호 활자(4.71mm), 제목에 2호 활자(7.43mm)가 사용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호 활자(9.49mm)와 1호와 초호(14.75mm)사이의 활자(10.20mm)

가 1954년 4월 13일 로동신문 103호 1면의 ‘五·一절을 증산투쟁으로!’ 제

목부터 사용되었다<그림 19>.

8.3. 명조체 자양의 원류와 원형

조선에서 도안체로 구분하는 명조체(3.1. 월간체, 광명체)는 중국 명나라 

15세기에 대량의 한자 목판 작업의 시간 단축을 위한 합리화를 추구한 조각

법에 의해서 탄생한 서체를 ‘송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명조체 자양의 탄생

에 관한 판각 인쇄 과정의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메드허스트 1837: 104- 

105). 한자 명조체 자양의 생성은 해서체에서 탈태한 것이다. 전통 판각 인

쇄술에서 문자를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새기는 조각 작업의 판각공은 장기간 판각 인쇄를 하면서 알게 모르

게 책의 서체를 판각하는 효율성과 편의성의 미술관을 추구했다. 

즉 서적 인쇄를 위해 2페이지를 기준으로 인쇄했고, 사용된 것은 장방형

의 판목 조각판이었다. 목판에는 무늬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로방향이

다. 글자를 판목에 직접 새길 때 가로선은 나뭇결과 일치하므로, 비교적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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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하다. 그러나 글자를 새길 때 세로 방향의 선은 나뭇결과 교차하게 되므로 

쉽게 끊어진다. 그래서 자체의 세로 방향은 굵게 하고, 가로방향은 얇게 한

다. 세로 방향의 선은 비교적 튼튼하기는 하지만, 끝부분이 쉽게 마모되므

로, 끝부분은 굵게 한다. 이렇게 하여 수조횡세(竪粗橫細, 세로는 두껍고 세

로는 얇다)이고 가로선의 끝부분에는 굵은 점이 있는 송체의 자형이 형성되

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인쇄 서체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명칭은 다르다. 그리하여 ‘송

체’와 ‘명조체’라는 두 가지 명칭이 병존하게 되었다. 현제 대만 교육부는 ‘표

준 송체’, 홍콩에서 사용되는 표준 송체는 모두 ‘송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지

금도 우리는 명조체 명칭이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류현국 

2015: 442-449).

3·1 월간체는 항일혁명 당시 김일성 주석이 창간한 조국광복회 기관지인 

3·1 월간(1936.12.1 창간)의 표제에서 서체 이름의 원류로 강조된다(조선

중앙통신2010.11.30). 1954년 5월 10일 조선작가동맹기관지 조선문학 2호 

차례에 4호 활자(4.71mm), 1956년 4월 16일부터 로동신문은 세로쓰기·

세로조합에서 전면적으로 가로쓰기·가로조합 본문에 ‘3.1.월간체’ 5호활자

(3.63mm)가 사용되었다. 동년 9월 조선미술 창간호의 차례에 4호 활자

(4.71mm)와 제목에 2호 활자(7.43mm), 인민학교학생용 우리나라 옛’이야

기(1958)에 목차 5호 활자(3.63mm), 제목 4호 활자(4.71mm)의 똑같은 활

자가 사용되었다. 조선중앙년감은 1970년부터 본문에5호 활자(3.63mm)

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정리한 근대 활자 인쇄사 한글 활자의 탄생

(1820-1945)에서는 역사적으로 1929년부터 개발해서 1933년 4월부터 사용

한 동아일보 이원모체의 자양이 명조체의 원형이다<그림 21>. 이원모체

의 가장 큰 특징은 ‘ㅇ’의 사용을 3가지 크기로 나누어서 서체를 제작했다. 

소개하면 ‘아, 이 …’, ‘오, 유…’ 그리고 받침에 오는 ‘옹, 웅…’의 유형에 따라 

크기가 각각 다르다. 또한 ‘고, 교’의 ‘ㅗ, ㅛ’가로 자소가 긴 수직선을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로 조선어 ‘명조체’의 원류는 1657년(효종 8)에 정양(鄭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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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이원모체 동아일보(1933) 

<그림 21> 최초의 중국 속어사전 목판본 

어록해(1657)

 출전: 홍윤표님 소장품.

<그림 22> 로동신문(1956)의 

자양

 출전: 도쿄 조선대학교 도서관.

1600-1668)이 편찬하여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 속어사전인 목판본 어
록해(1657)의 조선어 자양이 명조체의 원류라고 볼 수 있다<그림 22>.이후 

1988년에 서체 이름을 개명하여, 조선 PIC ｢서체집｣에는 본문용 명조계 전

자 서체가 명조체, 본문명조체, 제목명조체, 장명조체의 4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그림 13>, 본문명조체의 자양은 ‘교과체’와 자양이 흡사하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가 있다.

8.4. 맺힘체 자양의 원류와 원형

맺힘체도 중국 송체의 영향에서 탄생한 자형으로 한국에서는 존재조차 모

르고 있던 서체로 1950년대부터 조선 활판 인쇄본의 다양한 문헌자료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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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으로 많이 등장하는 도안체이다. 송체의 일부 필획은 역사적으로 해서

체 운필의 부호화 결과로, 송체는 해서체의 서법 특징을 계승했다. 송체의 

직선은 수공으로는 반듯하게 새기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회적 지위는 영

향을 받았다. 해서체와 송체는 한자 디자인의 양대 방향을 확립했고, 다른 

디자인들은 모두 이 두 가지 도안 적인 서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맺힘체의 자양의 원류는 한자 서체의 방송체(倣宋體)인 취진방송(聚珍倣
宋)에서 발전한 것으로, 그 글자 형태와 구조는 해서에서 왔고, 필획의 특징

은 송체를 참고한 두 가지 서체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류현국 2015: 

443-446). 그 중에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취진방송서체’ ｢취진방송인서국(聚
珍倣宋印書局) 1919년 설립｣에서 1916년부터 개발한 방형(方形), 장형(長
形), 편형(扁形)을 갖는 중국 최초의 패밀리 서체이며, 완성된 것은 1920년대 

후반으로 추측된다. 그 후 중국 인쇄·출판계에서 쌍벽을 이루는 상무인서

관(商務印書館, 1897년 설립)과 중국서국(中華書局, 1912년 설립)이였지만, 

‘상무인서관은 방송체(仿宋體)’, ‘중국서국은 취진방송판(聚珍仿宋版)’으로 불

리었다고 한다. 1930년대 일본 산세이도(三省堂)에 의해 복제·발매되었고, 

이후 조선에 전파되었다(손명원 2007: 238-261).

이후 유일하게 연활자본에 나타난 것은 1930년대로, 이광수 그의 自敍傳
(1928)의 ‘그의’ 2자, 최운시집 빛나는 地域(1933)의 ‘빛나는’ 3자만 <그림 23>

이 모두 표제에 조선어 맺힘체 자양으로 활자체가 제작되어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다(류현국 2015: 444). 그 후1954년에 중국민족출판사에서 발행한 활

자 견본장 조문 견본장(朝文見本长)의 40쪽에 ｢民族文(민족문)朝文长宋体
(조문장송체)｣에 ‘四号 13.75×10.5磅 一部 1982字(4호13.75×10.5방　1부 1982자)’ 

120자가 소개되었으며 이것이 조선어 맺힘체 자양의 원류이자 원형이라는 

사실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처음으로 밝혔다<그림 24>. 조선에서는 새세대
(1958) 본문의 제목용에 4호 활자(4.71mm)가 사용되었다. 

오늘날 조선에서 창작한 활자 서체 맺힘체의 자양이 전자 서체의 창작에 

계승되어 온 실상은 우리 글 서체 디자인사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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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광수 그의 自敍傳(1928). 최운시집 빛나는 地域(1933)

       출전: 화봉장서 소장품.

<그림 24> 朝文見本长-民族文 朝文长宋体(1954)

        출전: 고미야마 히로시 소장품.

9. 나가는 말

활자는 그 나라의 역사, 기술, 정신, 문화를 나타내는 돛단배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의 기본 서체도 각 시대로 변화하는 길목에서 

그 시대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면서 살아남아 왔다. 활판 시대에서 사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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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서 디지털 전자 서체로 변모한 자형이 같은 서체라고 해도 인쇄 방식

이 달라지면 문자의 디테일도 달라지고, 생활양식이 달라지면 서체 스타일

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대 양식과 생활환경, 

그리고 글자 문화에 맞는 기본 서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컴퓨터 시대, 네트워크의 보급과 풍미 때문에 서예를 핵

심으로 하는 붓글씨의 서예문화는 몰락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기본소양 교

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서체 디자이너는 붓글씨 서체에 대해 미적 

판단이 부족하고, 컴퓨터라는 도구와 네트워크로 인해 디자이너가 되었기 

때문에 붓글씨 서체의 좋고 나쁨에 대한 집단적 무의식 군이 명확하게 형성

되어 버렸다. 

이와 반대로 조선은 디지털 시대 이전부터 탄탄히 확립해온 조선어 서예

와 서체 디자인의 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2012년 이후 김정은 시대부터는 

새로운 산업미술 사업의 추진으로 서체 산업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조선어 

서체의 스타일도 궁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반흘림 ‘붓글서체’

의 유연한 새로운 스타일을 탄생시켜 워드프로세서와 DTP전자출판, 공공시

설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조선은 우리 글 생활 속에서 서예 문화의 정통과 문화를 계승해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서양어 디지털 환경 아래의 서체 디자인

만 따라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

면, 우리 글 서체 디자이너는 일정한 수준의 서예 이론의 기초 지식과 실습 

경험을 갖춰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미학

적인 요소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 글 붓글씨의 형상이 서체 디자인

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조선의 ‘청봉체’는 자양의 원류와 원형이 조선 정부 수립 후에 고 김일성 주

석의 역사적인 빨치산 혁명투쟁 활동의 행보에서 형성되어 오랫동안 활자 

생활 속에서 다듬어져 온 독자적인 붓글씨 서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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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글씨 도안체의 천리마체는 이동휘가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할 때 공
산주의 독본(1919)과 사회주의 건설적인 방면(1920)에 사용된 고딕체 활

자체가 광복 후의 천리마체 개발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이원모의 동아일

보(1930) 명조체 자형은 ‘제목 명조체’ 로 계승되었다. 6·25전쟁 시 이원모

의 월북으로 명조체 자형이 더욱 다듬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1954년 중국 민족출판사 조선어 견본장에 소개된 ‘민족자5호 

명조체’의 자형이 ‘맺힘체’ 자양의 원류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음으로 이론

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근 현대 연활자체의 자양이 조선어 디지털 

전자 서체에 전승되어 현재 본문 서체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현대 활자 인쇄사에 있어 새로운 지견이자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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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구역제를 통해 본 조선의 보건제도

DPRK’s Health System Approached through Section-doctor System

리성환*1

조선사회과학원

1. 서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선진적인 보건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보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건부문의 지속개발목표달성에서 제일 난문제로 되는

것은 주민건강관리제도의 확립과 말단단위에서의 의사수가 현저히 적은것이

다.

이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 보건부문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현재까지 

완전하고도 평등한 건강봉사를 할수 있는 사회는 실현할수 없는 리상사회로 

보고있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미 60여년전부터, 그것도 전쟁

이 한창이던 1953년 1월부터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

하고있으며 1961년부터는 주민건강관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9월에 있은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 지역총회 제69차 회

의에서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의 보건부문 지속개발목

표리행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였는데 여기서 우리 나라가 지역적으로 제일 

 * Ri Song Hw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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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나라로 높이 평가되였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소에서는 우리 나라 보건성에 보건부문 우수상을 수여하였다(로동신문).

그러면 어떻게 되여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할수 

없고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와 같은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를 실시하고있는가, 그것도 수십년에 걸치는 전대미문의 가혹

한 경제제재속에서 단 한번의 중단이나 흔들림도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자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국사

를 펴나가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숭고한 정치리념과 정치활동, 경제적잠재력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 론문에서는 우리 나라 보

건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해서만 분

석하려고 한다. 

2.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한 개념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문명해질수록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있다. 누구나 건강에 좋다는것을 먹고 건강에 좋다는 운동을 하며 

건강에 해를 주는 일은 극력 피하고있다.

사람들이 온갖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오래 살자면 의료봉사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 의료봉사에 대한 권리보장에서 제일 중요

한것은 온갖 차별을 없애는것이다. 돈이 없다고 하여 차별하고 피부색이 다

르다고 차별하고 신앙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한다면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

을 보호받을수 없으며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봉사가 완전히 무

상이며 의료봉사에 대한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와 요구가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되여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의사담당구역제에 의하여 모든 주민들이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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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적의료봉사를 무상으로 꼭같이 보장받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란 한마디로 말해서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세대들을 맡아

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진찰도 하고 치료도 해주면서 병을 미리 예

방하는 의료봉사제도를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사담당구역제라는것은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여 예방치

료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에 늘 나가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합니다.≫(김일성 전집 제48권: 425-426)

우리 나라 의사담당구역제의 기본조직형태는 의사들이 일정한 수의 주민

세대를 담당하는 의사호담당제이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주민이 거주단위

는 물론 생산단위에 따라서도 의료봉사를 받고있으며 누구나 다 담당의사의 

책임적이며 체계적인 방조밑에 일상적으로 건강보호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세대나 직장들에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적으로 돌봐줄 의무를 지니고있다. 

이로부터 호담당의사들은 자기가 담당한 세대 또는 직장들에 늘 나가 주

민들의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제때에 필요한 예방치료를 진행할

뿐아니라 위생선전, 접종사업등을 통하여 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병이 있든없든 한해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주민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각기 자기의 주치의사를 

가지고있는 셈이나 같다. 

의사담당구역제는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

고 돌보아주는 조건에서만 실시할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주민건강관리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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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나라 의사담당구역제의 우월성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담당구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장

악하고 필요한 예방과 치료대책을 세워 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뿐아니라 

병을 제때에 치료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의료봉사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의 우월성은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 우월성은 첫째로, 나라의 임의의 지역에서 살고있는 모든 

주민들을 빠짐없이 다 포괄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인 의료봉사제도이라는것이

다.

현재 일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있는 의사담당제는 그 나라의 전체 지역, 

모든 주민들을 대상하는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또는 일부 대상들을 담당하

여 등록하고 건강관리를 하는것이 상례로 되고있다.

의료봉사활동이 개별적의사들의 기술봉사활동으로 되고 의사와 환자사이

의 관계가 상업적관계로 되여있는 조건에서 전체 주민을 포괄하는 의사담당

구역제를 실시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전체 인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상으로 치료해

주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어느곳에서 살건, 어느 직장, 그 어디

에서 일하건 자기의 담당의사의 책임적이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진 두메산골과 어촌마을에 이르기까지, 출생한 아기로

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의사담당구역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다 자기의 담당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담당의사들에게는 자기가 담당한 주민들에 대한 병력카드가 있다. 

이 병력카드는 출생한 날부터 작성되여 일생동안 보관되게 되며 거주지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관되게 된다. 

바로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주민들을 빠짐없이 다 포괄하고 있다. 여기

에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가 가지고있는 우점, 다른 

나라들에서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와 다른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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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우월성은 둘째로, 예방의학제도와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인민들이 실감

할수 있게 하는 주민건강관리제도이라는것이다. 

예방의학제도와 무상치료제는 우리 나라의 보건정책, 보건제도의 핵심사

항이다. 

예방과 치료는 다같이 의료활동의 기본내용을 이루지만 보다 선차적인것

은 예방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서 병에 걸렸을 때 

제때에 치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보건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하기 위한 예방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예방의학제도와 무상치료제는 

구체적으로 의사담당구역제를 통하여 실현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우선 호담당의사들의 역할을 높여 전염병을 비롯한 질

병을 미리 막고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여나가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생선전사업이 모든 의사들의 의료봉사 및 예방활동의 

첫 공정으로, 정상적인 사업으로 되고있다. 매 호담당의사들은 늘 담당세대 

또는 직장에 나가 위생상태와 주민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파악하고 담

당세대주민들속에서 위생선전사업, 위생지식보급사업을 실정에 맞게 체계적

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또한 담당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과 예방접종을 비롯한 

방역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담당구역 주민들을 동원하여 위생문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담당구역관내에서 전염병환자가 발생하는 경

우 호담당의사들은 즉시 위생방역기관에 통보하고 환자가 발생한 가정에 대

하여서는 1차소독을 진행하며 확진결과에 따라 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를 

제때에 찾아내여 격리시키는것과 함께 접촉자들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진행

하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은 특히 어린이, 임산모, 장애자, 로인들을 빠짐없이 등록장

악하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찰하며 전문과 의사들과의 항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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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련계밑에 예방치료사업을 해나가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은 또한 담당구역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종합검진을 정기적

으로 진행하며 검진과정에 찾아낸 대상환자들을 모두 등록하고 해당 전문과 

의사들과의 련계밑에 병기와 병증상에 따라 외래치료, 입원치료, 료양치료, 

회복치료에 대한 조직과 방문간호, 섭생지도를 하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의 이러한 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

염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언제나 건강하면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또한 사람들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

을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가장 편리하게 보장받을수 있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주민지구와 생산단위들에 담당의사들이 다 배치되

여있기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왕진과 심방치료를 시간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

이 진행할수 있다. 

호담당의사들은 집에서 앓고있는 만성환자들을 계획적으로 찾아가 치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환자는 임의의 시각에 담당의사에 대한 왕진

을 요청할수 있다. 

왕진과 심방치료는 입원실치료에서 하여야 할 요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

키는 원칙에서 하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은 외래에 래원하는 환자들에 대하여서도 진단과 처방, 치료

를 해주는것과 함께 병이 심한 경우에는 보조진단부문과 전문과와의 협의제

를 조직하여 제때에 진단을 확정하고 전문과적인 의료봉사를 받도록 도와주

고있다.

호담당의사들은 로동능력에 대한 의학적감정사업도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이 해당한 사회적보험혜택을 정확히 보장받도록 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의사담당구역제는 전문과의료봉사를 말단단위에까지 

접근시켜 제때에 전문의료봉사를 받도록 하는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우리 나라 의사담당구역제의 우월성은 셋째로, 의료일군들의 정성에 기초

하고있는 의료봉사제도이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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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의료봉사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아무리 국가의 보건시책이 훌륭한것이라고 하여도 그 집행자인 의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보건시책은 종이장우의 문서로만 남게 되고 

주민건강관리제도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보건사업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

여 국가가 무상으로 베푸는 의료적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된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정성을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정신도

덕적풍모로, 사회주의보건의 본질적속성으로, 생명으로 내세우고있다.

정성이란 말그대로 환자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뜨거운 인

간애, 환자를 육친의 정으로 돌보아주는 사랑의 감정이다.

원래 의사의 직업은 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할수 있다. 정성이 부족한 의사

는 벌써 의사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기울이는 정성은 병치료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중요

한 작용을 한다.

우리 나라 속담에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도 있

듯이 의사들의 정성이야말로 명약중의 명약이다. 의사들이 환자를 육친의 

정으로 사랑할 때 치료에서 자기의 기술을 다 발휘하게 되는것은 물론 환자

의 정신상태에도 큰 영향을 주어 약물과 치료효과를 최대로 높일수 있다.

의료일군들의 정성은 의료활동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높은 책임

성과 진실성, 헌신성과 친절성 등으로 표현된다. 

돈이나 재물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화목하게 사는것을 미덕으로 간주하는 우리 나라에는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외진 섬이나 궁벽한 산골의 진료소로 자원해가는 의사들도 

많고 그 어떤 명예나 대가를 바람이 없이 한생을 질병치료에 바쳐가는 의사

들도 많다. 난치성질병을 가진 환자를 반드시 소생시키기 위하여 담당의사

가 자기의 피부와 혈액까지 바친 사실은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고상한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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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의사담당구역제는 바로 의사들의 이러한 정성에 기초하고있

는것으로 하여 가장 선진적이며 우월한 의료봉사제도로 된다.

4. 우리 나라에서 의사담당구역제의 발전경위

우리 나라에서 의사담당구역제가 수립되고 발전하여온 경위는 크게 3단계

로 나누어볼수 있다.

1단계는 준비단계이다. 

이 시기는 1946년부터 1960년까지를 포괄한다.

우리 나라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데 대한 국가의 결정이 나온것은 

이미 1948년 3월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시행할만한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

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하여 의사와 간호원, 약제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일군

들이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여 위생선전과 위생방역사업을 위주로 1차적인 

의료봉사활동만을 진행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는 전국적범위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착실히 마련하였다. 

우선 말단단위의 의료시설망을 늘이여 주민들이 제때에 예방치료혜택을 

보장받을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1945년 우리 나라에는 주민들에게 가장 접근된 1차 의료봉사기관인 진료

소가 전국적으로 37개소에 불과하였다. 

그러던것이 1946년 한해동안에 100개의 진료소가 증설되고 28개의 인민

약국이 설립되였으며 북조선 88개군에 농촌위생지도와 결핵예방사업을 맡

아보는 인민보건소가 조직되였다.

그리고 의료일군이 없는 면들에 병원출장소를 내오고 출장소에 있는 의사

들이 농촌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순회치료

체계가 수립되였다(우리 당의 보건정책과 그 빛나는 구현 201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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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말단단위 의료시설망체계형성의 기초로 되였으며 의사담당구역제

를 실시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진료소와 함께 산업진료소를 꾸리는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산업치료예방기관들이 일반치료기

관보다 더 많이 신설되게 되였으며 의약품도 일반치료기관에 비하여 1.5배

나 더 많이 공급되였다. 대표적으로 1953년에 신설한 병원, 진료소중에서 

26.5%는 산업기업소들에 설치된 치료예방기관이였다. 

그후 보건건설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계통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도

시와 농촌에서는 수십개의 병원과 수백개의 진료소가 새로 설립되였으며 결

과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에 전국의 모든 리들에 진료소가 설치되게 되였

다(우리 당의 보건정책과 그 빛나는 구현 2010: 179, 183-186).

또한 의료일군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짧은 기

간에 많은 의사들을 양성하였다. 

1945년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후 우리 나라에는 조선인의사와 그

밖의 의료기술자가 손에 꼽을 정도로 있었다. 해방전 우리 나라에서 의사가 

없는 면(당시 말단거주단위)은 전체 면의 65%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10,000명

당 의사수는 1.5명, 간호원은 0.8명, 조산원은 0.9명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일군들을 키워내자면 의학대학부터 설립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1946년에 함흥의과대학(당시)이 설립된데 이어 1948년에는 평양

의학대학, 청진의과대학(당시)이 련이어 창립되였다. 이와 함께 각 도마다 

야간의학강습소, 약학강습소를 조직운영하여 짧은 기간에 의사, 준의사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였다. 뿐만아니라 도립병원들과 적십자병원, 큰 규모의 

공장병원에 간호원학교들을 설립하여 간호원들도 대대적으로 양성하였다.

많은 의료일군들이 양성되여 병원, 진료소들에 배치됨으로써 1951년 초에 

전국의 41.3%에 달하던 무의면이 1952년 말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였다(우리 당의 보건정책과 그 빛나는 구현 2010: 184).

또한 1953년 1월부터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것과 관련하여 치료예

방기관들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고 의료설비와 기술력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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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리용하도록 하였다.

국가에서는 같은 지역안의 가까운 거리에 시, 군병원들과 산업병원들이 

따로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와 기술력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산업병원들을 시, 군병원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농촌에

서는 군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군안에 설치된진료소들에 대한 기술적, 방법

적지도체계를 세우고 의료일군들이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적극

화하도록 하였다. 

국가의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에 이르러 전국적범

위에서 병원과 진료소를 비롯한 보건시설망이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

까지 정연한 체계를 이루게되였으며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수 있는 기지

와 거점들이 지역별로 충분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의사담당구역제발전의 2단계는 본격적인 실시단계이다.

이 시기는 1961년부터 1992년까지를 포괄한다.

전국적범위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수 있는 인적, 물적요인들이 모

두 마련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1961년부터 주민건강관리제도인 의사담

당구역제를 정식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는 우선 담당구역단위와 거점, 지

역별순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렸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 군병원과 리진료소가 담당구역사업을 맡아하는 거점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 의사들을 많이 배치하여 일정한 주민수를 

맡아 건강관리를 하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의 실정에서 의사담당구역

제를 주민들이 밀집되여있는 도시에서부터먼저 시작하여 농촌에까지 실시하

며 어린이들은 소아과의사가, 성인들은 내과의사가 담당하는 방법으로 모든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는 또한 그 거점인 군병원과 진료

소에 필요한 의료일군들을 수많이 양성배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1차 7개년 인민경제발전계획(1961-1967년)기간에 의

사수를 4.4배로 늘일것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이미 있는 의학대학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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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과 함께 도마다 의학대학을 새로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의학대학의 학

생모집 규모를 매해 1만 5000~2만명으로 늘이도록 하였다.

결과 1963년에는 인구 10000명당 의사수가 15.8명에 달하였으며 1970년

대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의료시설수, 침대수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

라들에 속하였다(우리 당의 보건정책과 그 빛나는 구현 2010: 143, 188).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는 또한 왕진제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국가에서는 왕진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소에 있는 매 담당의사들에게 

자전거를 주어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왕진을 적극화하도록 하였으며 도시의 

병원들에서 의사들이 계획적으로 농촌마을에 내려가 예방치료활동을 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기본형식을 

처음부터 의사들이 주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미리 대책

을 세우는데 두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는 또한 보건시설들을 현대화하

고 의료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높여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수준을 계통적으

로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주민건강관리에서 급성전염병을 없애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

을 개선하는것이 주되는 과업으로 되였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사회가 발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도록 하는것이 기본임무로 나서고있는 조

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병원의 현대화와 의료일군들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1970년대초에 농촌리에 있는 진료소들을 

병원화하였으며 군병원들을 각종 전문과들과 병동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확

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담당구역의사들을 오래동안 고착시켜 그들이 구역안의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옳은 예방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사담당구역제사업을 늘 료해장악하고 그에 대한 총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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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별, 월별로 엄격하게 하여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주며 모범단위를 만

들어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의사담당구역제발전의 3단계는 발전단계이다.

이 시기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를 포괄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의사담당구역제를 의사호담당제로 발전시켜 

실시하고 있다. 의사호담당제는 한명의 의사가 일정한 세대수의 가정주민들

을 담당하여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의료봉사제도이다. 

의사호담당제는 의사담당구역제의 가장 높은 형태로서 담당세대수가 적

으면 적을수록 더 발전된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일군들이 많이 양성배치됨에 따라 모든 지역에

서 의사호담당제를 당면하여 20호담당제, 10호담당제로 발전시키며 전망적

으로는 5호담당제로까지 발전시킬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병원, 진료소들이 따로 있으며 탄

광, 광산들에도 갱밖에 병원, 진료소가 있는것은 물론 갱안에도 구급소들이 

꾸려져있고 수산부문의 어로선단에도 의료시설이 설치되여있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지구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의사호

담당제와 직장별로 의사들이 담당하는 제도를 배합하여 실시하고있으며 농

촌리종합병원, 진료소들에서는 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전문과사업을 하면서 

일정한 세대를 맡아 호담당제사업을 하게 하고있다. 그리고 치료예방기관들

에서는 행정구역단위(동, 리, 인민반)를 기본으로 하여 담당세대를 맡기는 

방법으로 예방치료를 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가 의사호담당제와 직장별로 의사들이 담당하는 제도를 

결합한 형식으로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주민들, 근로자들이 

거주단위에서는 물론 생산단위에서도 제때에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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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 산업지구, 

어촌, 림산마을에 이르기까지 행정 말단단위인 리(동)을 단위로 하여 리인민

병원과 진료소를, 군을 단위로 하여 군병원을 배치하고 인구수에 따라 의사, 

간호원, 약제사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을 균등하게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누구

나 무상으로 평등한 의료상방조를 받도록 하고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병원 및 진료소수는 70년전인 1949년에 비해볼 때 각각 

11.1배, 7.1배로 장성하였으며 인구 10,000명당 병원침대수와 의사수는 각각 

18.6배, 29.1배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하는 일부 나라들의 보건수준에 비해볼 때 우리 나

라의 보건부문이 훨씬 발전된 수준에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국가는 앞으로도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여 주민건강관리

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와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전체 

인민이 건강에 대한 평등하고 충분한 권리를 향유하며 창조적로동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나가도록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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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고문서의 류형과 
고문서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문제

Types of Archives in Our Country and Problems in Cataloguing Them

리철*1

조선사회과학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

다.≫(김정일 전집 제8권: 232)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에는 우리 민족의 뛰여난 슬

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가치있는 민족고전들이 많다. 그중에는 우리 나라

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가치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고문서도 들어있다.

우리 민족이 이루어놓은 민족고전은 크게 두가지 형태 즉 책자형고전과 

낱장형고전으로 갈라볼수 있다.

책자형고전은 조선봉건왕조실록, ≪동의보감≫ 등과 같이 책으로 묶여져 

출판간행된 민족고전을 말하며 낱장형고전은 한장으로 되였거나 한장으로 

련결시켜 리용하게 된 민족고전을 말한다.

우리 학계에서는 지난 시기 책자형고전에 대해서 일정하게 번역 및 해제

를 하고 그에 기초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왔지만 낱장형고전에 대해서는 연

구사업이 별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현존하는 낱장형고전에는 서예유산을 비롯하여 일부 기록유산들도 있지

 * Ri Chol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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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중에서 고문서는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낱장으로 이루어진 개개의 고문서에는 고문서로서 갖추고있어야 할 

모든 징표들이 다 반영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문서에 대한 연구를 오래전부터 진행하여왔으나 고문

서가 여러곳에 산재되여있고 고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 이루어지지 못

한 관계로 일부 자료들만이 해당 부문사연구에 리용되였거나 고문서학을 연

구하는 자료로 리용되였을뿐 고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와 연구는 진행되

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고문서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도 고문서를 수집하고 분류정

리하는 사업이 선행되여야 한다.

고문서의 류형과 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는것은 우선 

우리 나라 각지에 널려있는 고문서를 빠짐없이 찾아내여 등록하고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합리적인 서지사항을 규정하는 선차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는 옛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 증거로 삼거나 전달, 공포하

기 위하여 기록한 고문서가 많다. 고문서는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당시의 현

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전해지는것 역시 그대로이기때문에 사료적가치

가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고문서들을 일정한 기준이 없이 소장단위의 특성에 따라 분

류정리하고있으며 개인들속에 소장된 고문서는 아직까지 어떤 형태의 고문

서인지 어떤 내용을 취급한 고문서인지 밝히지 못하고있다. 때문에 우리 나

라 고문서의 형태와 내용에 대하여 구분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각지

에 널려있는 고문서들을 수집정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고문서가 책자형고전과 달리 제목화되여있지 않은것이 적지 않

은것과 관련되기때문이다.

고문서는 흔히 법률적성격을 띠고있고 그에 상응한 서식이 있으며 그에 

해당한 문서의 명칭이있다. 그러나 복잡한 력사적단계에서 천태만상으로 이

루어진 고문서중에는 제목화되여있지 않은것도 있다.

그러므로 고문서를 해당 문서의 형태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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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리용에 편리하게 된다. 이러한 고문서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

지고 해당 고문서들의 형태와 내용을 구분하고 과학적으로 판독한데 기초하

여 그의 내용과 성격에 맞게 류형을 갈라 분류정리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고문서목록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되기때문이다.

민족고전학과 력사학에서 주요한 사료로 리용되는 고문서는 우리 나라의 

여러곳에 있는 소장단위들에서만 보관하고 리용하고있으므로 통일적으로 고

문서를 장악하고 리용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고문서목록을 

작성하는것은 민족고전문헌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리용대책의 기초를 마

련하는 사업이며 과학연구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조건을 보

장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고문서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문서의 분류와 목록기입규칙을 과학

적으로 밝혀 표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고문서에 대한 문헌학적특

성을 밝히고 그에 기초한 서지기입사항들을 확정하여야만 가능하게 된다.

1. 고문서의 류형

고문서의 류형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고문서의 판독과 리용에서 선차적으

로 나서는 문제이다.

사회가 생겨나고 발전하면서 국가기구가 세분화되고 사회관계가 발전하

게 되면 그에 맞게 작성되는 고문서의 종류도 다양해지게 된다.

오래전부터 자기 민족의 우수한 력사를 창조해온 조선민족이 이루어놓은 

고문서들은 내용과 형식에서 자기의 독특한 양상을 띠고있으며 그 종류도 

다종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문서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글로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흔히 보다는 좁은 의미에서 사용되고있다.

좁은 의미에서 문서는 그 작성자와 대상자사이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고받는 증빙적성격을 띤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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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경우에 따라서 서책, 서적을 가리키기도 하였지만 추안, 국안 등 

형률관계의 서류를 의미하기도 하고 관공문서, 사대문서, 교린문서 등 관청

과 공공기관, 국가와 국가사이에 주고받는 문건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리

고 개인과 개인사이에 토지, 노비, 가옥의 매매, 재산의 상속, 전곡의 사용시

에 주고받는 글도 흔히 ≪토지문서≫, ≪노비문서≫, ≪집문서≫등으로 문

서라고 불렀다.

따라서 관청이나 국가, 개인들사이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고

받은 글은 모두 문서라고 통칭할수 있다.

고문서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문서로서 이전 사회에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들이 그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거적 및 기

록적성격을 띤 오래된 문서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고문서는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현존하는 고문서를 조사한데 따라 그것을 류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감결, 격문, 고목, 고시, 공문, 교서, 교지, 군령, 기록, 기별지, 계약서, 관, 

관자, 관지, 광고, 권점기, 권유문, 다짐, 단자, 답험, 등본, 등장, 령수증, 로

문, 록권, 록표, 료표, 륜음, 리력서, 립지, 립안, 립의, 망기, 명문, 명부, 묘

표, 문기, 문정, 방목, 별급문, 복호첩, 부거장, 부조, 분급문, 불망기, 빙표, 

배자, 상서, 상소, 서간, 서계, 서목, 선고서, 성문, 소, 소고장, 소주표, 조지, 

송, 수교, 수기, 수본, 수표, 시호장, 신청서, 생번기, 자문, 장계, 전령, 전장

기, 전준, 절목, 조목, 조흘첩, 존호장, 중기, 증서, 지령, 지시, 진고장, 좌목, 

차자, 차첩, 첩기, 첩문, 첩정, 청원서, 초고, 초기, 초료, 칙령, 칙명, 칙유, 

책문, 통고서, 판결서, 표창문, 표, 품목, 하기, 향약, 호적, 혼서, 홀기, 훈령, 

훈시, 해유첩, 행하, 회계, 회맹문, 안, 앙정, 어음, 우편, 유, 유서, 일기, 완

문, 왕지 등이다.

이것은 서식에 따르는 류형이다. 

이외에도 제목이 없는 고문서도 많다.

문제는 제목화되여있는 고문서는 류형별로 가를수 있어도 제목이 없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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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가를수 없다는것이다. 

명칭이 없는 고문서도 서식에서는 일정한 공통성이 있다. 그러므로 해당 

고문서를 판독하고 그내용에 기초하여 가제목을 주고 해당한 류형에 넣어주

어야 한다. 

이처럼 고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서 해당 고문서의 류형을 어떻게 정

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면 류형별로 가른 고문서를 어떻게 분류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우선 고문서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① 시대를 기준으로 고대, 중세, 근대문서로, 왕조를 기준으로 세나라시기,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문서로 분류

② 작성자를 기준으로 왕실, 관청, 개인문서로 분류

③ 문서의 성격에 따라 공문서, 사문서, 반공반사문서로 분류

④ 국내문서, 국외문서로 분류

⑤ 외형 및 서식을 기준으로 분류

⑥ 과학분류원칙에 따라 내용별로 분류

고문서의 분류에서 반드시 류의할 점은 분류에서의 복잡성을 피하면서도 

고문서의 내용이 뚜렷이 안겨올수 있게 분류하여 판독과 리용에서 편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해야 한다는것이다.

우에서 언급한 고문서분류형식에 따라서 볼 때 ①~④까지의 분류형식은 

분류의 포괄범위가 비교적 넓고 리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불합리한 점

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의 분류형식으로서는 어떤 류형의 고문서가 있

는가 하는것을 가를 때에는 편리하겠지만 사료로서 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

한 점들이 있다.

고문서의 분류를 보면 또한 외형 및 서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고문서를 외형에 따라 분류할 때에는 고문서의 다양성을 보여주거나 형식

을 연구하는 등 고문서학연구에서는 필요하나 사료로서의 리용에서는 큰 의

의를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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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에서 법적성격을 띠고있는 문서들에는 성격에 따라서 일정한 서식

이 있다. 이러한 문서들에는 대체적으로 제목이 올라있는것이 특징이다. 우

에서 본것처럼 장악된 고문서들을 서식에 따라 종류를 갈라보면 교지, 칙령, 

장계, 훈령, 절목, 명문, 성문, 완문, 감결, 의궤, 홀기, 전장기 등 120여종이

나 된다.

이렇게 많은 고문서를 서식에 따라 분류하여도 분류범위가 방대하게 되고 

또 같은 서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고 하여도 그안에 담겨진 내용은 천태만

상을 이루게 된다. 

례를 들어 ≪의궤≫를 들수 있는데 ≪의궤≫는 봉건국가에서 규칙이나 

규범적인것을 기록하는 문서의 한 형식으로서 출판된것들도 적지 않다.

≪진찬의궤≫는 봉건국가에서 왕실에 공급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화성성역의궤≫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군사요새의 하나인 수성을 

축성할 때의 과정을 기록한 보고서이다.

이렇게 보면 서식에 따라 고문서를 분류하여도 리용자측면에서는 복잡성

을 피할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고문서는 법적인 성격과 함께 기록적인 성격도 띠고있다.

기록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기록하는것을 말

한다.

고문서에서 법적성격을 띠고 서식화되여있는 문서들을 제외하고 기록적

인 성격을 띠고있는 문서들을 조사하면 제목화되여있지 않고 그 어떤 서식

에도 구애됨이 없이 여기저기에 기록된 문서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제목화되여있지 않는 고문서를 어떻게 리용에 편리하게 분류해

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그것은 외형 및 서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도 그분류안에서 구분하기가 곤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에서 언급한 ①~⑤까지의 고문서분류 방식으로서는 고문서의 

리용에서 적지 않은 부족점이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문서를 연구하는것은 고문서 그 자체가 가지고있는 가치보다도 고문서

가 반영하고있는 사료의 가치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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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사료의 가치는 해당 고문서가 반영하고있는 내용에 의하여 담보되

므로 고문서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야 리용에서 편의를 보장할수 있다.

고문서가 력사연구를 비롯한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리용되도록 하기 위해

서는 고문서가 담고있는 내용에 따르는 과학분류의 원칙을 적용하는것이 합

리적이다.

현존하는 고문서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정서문서류, 임명문서류, 상

벌문서류, 소송문서류, 호적문서류, 토지문서류, 매매문서류, 기타 문서류로 

분류할수 있다.

고문서를 이와 같이 과학분류의 원칙에 따라 분류하면 제목화되여있는 고

문서는 물론이고 제목화되여있지 않는 고문서도 그 내용에 따라서 같은 류

문안에서 분류하여 정리할수 있고 분류에서도 복잡성을 피하고 리용에서도 

편리를 보장할수 있다.

2. 고문서의 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 도서관사업은 전자도서관이라는 새로운 높

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전자도서관은 콤퓨터의 급속한 발전과 도입으로 하여 자료기지를 공유하

고 그 어디서나 자료를 검색열람할수 있게 되였다.

전자도서관은 서로 다른 기관과 개인들을 망라하는 콤퓨터망을 전제로 하

기때문에 호환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통일적인 민족고전 목록작성과 자료기지는 다같이 민족고전연구의 기초

로 되며 민족고전 자료기지조성은 도서관의 임무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것은 목록작성과 자료기지조성에 필요한 서지기입사항과 방법을 통일

할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서지사항은 정보기관들과 도서관들에서 자료기지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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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분석가공과 목록작성을 위한 서지기입의 기초적인 정보원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서지기입은 지적활동과 밀접히 련관되며 높은 전문가적자질을 

요구하는 매우 복잡하고 품이 많이 드는 공정이다. 때문에 서지기입에서는 

일치성과 규범화원칙, 간명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문서는 일반적으로 형태적으로, 내용적으로 현대도서와는 물론 고전도

서와도 차이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고문서는 도서처럼 어떤 학술

분야 또는 여러 학술분야를 총괄하여 체계잡아 서술하고 종합한 글이 아니

라 문서작성 당시의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과 환경을 반영하여 적은 글이다.

고문서의 서지학적특성은 우선 고문서의 문서명에서 찾아볼수 있다.

도서의 제목은 글을 쓴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고문서의 명칭은 발급자나 수급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것이 아니라 

이미 문서내용과 성격에 따르는 서식에 의하여 문서명칭이 규제되여있다.

례를 들어 왕이 하달하는 문서들로서는 교서, 륜음, 유서를 들수 있으며 

관청에서 쓰는 문서는 고시, 고목, 사목, 전령, 감결 등을, 개인문서로는 답

험기, 전장기, 량안, 명문, 성문 등을 들수 있다.

고문서는 문서명을 쓰면서 명칭앞에 고문서 작성날자 또는 작성날자와 함

께 고문서를 받는 수급자의 이름 또는 이름과 거주지를 밝힌 문서도 있다.

고문서에는 문서명이 없는것도 적지 않다. 도서처럼 락장되였거나 지워져

서 없는것이 아니라 문서작성시 문서명을 밝히지 않은것이다.

제목이 없어진 도서에서는 내용의 분류는 할수 있어도 저자만큼 정확한 

제목을 만들기 힘들다.

그러나 고문서는 문서명이 없어도 문서를 작성한 발급자와 작성된 문서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매개로서의 일정한 조건이나 확인이 있고 

관청의 인증이 있는것 등 문서의 구성요소를 갖추고있으면 문서의 명칭을 

도출할수 있다.

이것은 바로 고문서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고문서의 서지학적특성은 또한 문서의 발급자와 수급자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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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민족고전도서들에서 저술관계는 저, 작, 편, 역, 선, 찬, 편저, 

편역 등 한 대상으로 표기되지만 고문서에서는 문서의 작성자와 대상자, 두 

대상이 이름 또는 이름과 함께 관직, 거주지, 나이까지 함께 밝혀져있다.

고문서의 서지학적특성은 또한 문서의 작성년대와 날자를 표기하는데서

도 찾아볼수 있다.

고문서는 민족고전도서들과 같이 우리 나라 년호, 중국년호, 간지를 쓰거

나 량자를 결합하여 표기한다. 그러나 년호와 함께 월, 일까지 밝히는것이 

도서와는 달리 고문서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고문서의 서지학적특성에 따라 고문서 자료기지조성에서 선차적

문제인 서지기입사항을 규정할수 있다. 

첫째로, 기본기입사항이다. 

고문서의 기본기입사항은 우선 문서명이다. 

일반적으로 도서의 서지학적특성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는것이 

문서명이다. 문서명은 문서에 담겨진 글의 제목이다. 문서의 우측 첫줄을 문

서명으로 기입한다. 문서명이 없는 문서는 내용과 서식에 따라 ()안에 문서

명칭을 기입한다.

또한 고문서의 계렬명칭이다.

고문서를 서식에 의한 명칭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소분류에 대한 명칭이

다. 계렬명칭은 같은 성격의 문서의 류집과 검색의 효과성을 높인다.

례: 明文
嘉靖四十四年乙丑正月初六日婿金國處明文
嘉慶三年戊午正月十六日同宗姜得周前明文
康凞六年丁未五月初十日同生和會都明文

또한 문서발급자와 수급자이다.

문서의 발급자, 수급자는 작성된 문서를 주거나 받은 사람, 문서내용에 담

겨진 권리와 의무관계를 법률적으로 담보받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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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의 기본기입에서는 문서의 발급자, 수급자의 이름을 쓰고 관직, 신

분, 나이 등 관계사항도 기입한다.

그리고 작성날자와 작성지이다.

작성날자는 문서를 만든 년도와 날자를 말하며 작성지는 문서를 만든 지

역이름을 말한다.

문서 작성날자와 작성지에 대한 사항은 고문서의 사료적가치와 정확성여

부를 확인하는데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고문서의 작성날자는 서기년도로 계산하여 밝히고 ()안에 년호와 년도, 간

지를 표기한다.

고문서의 작성지는 문서에서 확인되는 지역과 관련한 사항모두를 기입한다.

이와 함께 고문서의 기본기입사항의 하나는 분류기호이다.

분류항목에 대응되는 수자기호로 표기한다. 

둘째로, 형태적사항이다.

고문서의 형태적사항에서는 고문서의 문체, 장정형태, 재질, 인장 및 서

명, 문서의 크기로 나누어볼수 있다.

고문서의 장정형태는 낱장, 선장, 첩장, 권자본, 선풍엽으로 갈라서 밝혀

준다.

고문서의 재질은 종이, 천, 기타로 나누어 기입한다.

고문서의 문자로서는 한문, 국한문, 리두, 국문으로 밝혀 기입한다.

셋째로, 수량사항이다.

수량사항은 고문서의 매수, 부수로 나누어볼수 있다.

고문서는 내용의 길이에 따라 한장 또는 여러 장으로 되여있는것도 있다.

고문서의 수량은 매수만큼 수자로 표기한다.

넷째로, 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문서의 간단한 내용과 문서의 주제를 나타내면서 검색에 필요한 단어를 

뽑아 기입한다. 이것은 제목화되여있지 않는 고문서의 리용에서 절실한 문

제로 나선다.

이것을 카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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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고전문헌 고문서의 입력카드

기
본
기
입
사

항

문서명 발급자
관직,
신분관계

번역문서명 번역발급자

계렬명칭 수급자

번역계렬명칭 번역수급자

작성날자
서기년도

작성자 분류기호
조선년호, 중국년호, 간지

형
태
적
사

항

장정
선장, 낱장, 권자, 
첩장, 선풍엽

재질
종이, 
천

문

자

한문, 
국한문,
리두
국문

체식

수
량
사

항

매수 내용사항 해제

크기 실마리어

이상에서 고문서류형과 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았다.

우리는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

족의 귀중한 유산인 고문서들에 대한 학술적연구를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고

문서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건설에 적극 리용될수 있게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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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 법률적환경에 대하여

Legal Backgrounds of DPRK’s Special Economic Zone 
for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리경철*1

조선사회과학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

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56)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4월 최고인민회

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대외경제부문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부분과 고리

를 보충하는 방향에서 대외경제협조와 기술교류, 무역활동을 다각적으로, 주

동적으로 책략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률을 끊임없이 보충완성하고 외국투자기업들

과 외국인들의 투자 및 재산소유권에 대한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는것

은 특수경제지대를 활성화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라선경제

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하며 그들의 투자

 * Ri Kyong Chol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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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

법을 전면 수정보충하고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을 새로 제정공포하였으

며 나라의 여러 지역에 새로운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그에 대한 법과 규정

들을 재정비하고있다.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특수경제지대법에는 무엇보다도 라선경제무역지대

법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처음으로 제정공포된것은 1993년 1월 

31일이다.

채택 당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7개장(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법의 기

본, 관리기관의 권한과 임무, 경제활동조건보장, 관세, 통화 및 금융, 장려 

및 특혜, 분쟁해결)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여있었다(외국투자가들과의 법률

상담집 2018: 102).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그후 6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였

으며 현재 효력을 가지는것은 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007호로 수정보충된 법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2015). 

8개 장 83개 조문으로 구성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개발, 관리,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관세, 통화 및 금융, 장려 및 

특혜, 신소 및 분쟁해결로 구성되여있다.

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사명과 경제무역지대

의 지위, 산업구건설, 투자당사자, 경제활동조건보장원칙,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투자가의 재산과 리익 및 권리보호원칙, 경제무역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와 관리위원회 사업에 대한 관여금지원칙, 신변안전과 인권보장, 비법

구속과 체포금지, 적용법규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개발에는 지대의 개발원칙과 개발계획 및 변경, 개발방식, 개발기업에 대

한 승인, 토지종합개발경영과 관련한 토지임대차계약, 토지임대기간, 부동산

의 취득과 해당 증서의 발급,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및 임대가격, 토지

리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변경과 등록, 건물 및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개발

공사착수시점과 계획적인 개발,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의 개발리용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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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는 지대의 관리원칙과 관리위원회의 설립 및 지위, 구성, 책임자, 

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사무소설치, 사업계획과 통계자료의 제출, 라선시인

민위원회와 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위원

회사업에 대한 협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원산지관리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

되여있다.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에는 기업창설심의 및 승인절차의 간소화, 기업

창설신청, 기업등록 및 법인자격, 지사 및 사무소의 설립과 등록, 기업의 권

리와 업종 및 변경승인, 계약의 중시와 리행, 지대밖 우리 나라 기업과의 경

제거래, 상품, 봉사의 가격, 무역활동, 특별허가경영권, 자연부원의 개발허

용, 지대상품구입, 로력채용, 월로임최저기준, 광고사업과 야외광고물의 설

치승인, 기업의 회계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관세에는 특혜관세제도의 실시, 관세의 면제대상, 관세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부과, 물자의 반출입신

고제, 관세납부문건의 보관기일에 관한 문제들이, 통화 및 금융에는 류통화

페와 결제화페, 은행의 설립, 기업의 돈자리, 자금의 대부, 보험기구의 설립

과 보험가입,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장려 및 특혜에는 소득의 송금과 투자재산의 반출, 수출입의 장려, 기업소

득세률, 기업소득세의 감면, 토지리용과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의 반환, 지적재산권의 보호, 경영과 관련한 봉사, 관광업, 편

의보장, 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인원 및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보장,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의 출입, 외국인의 출입 및 체류, 거주에 

관한 문제들이, 신소 및 분쟁해결에는 신소와 그 처리, 조정 및 중재,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상의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2015).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은 주체100(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 제2006호로 제정공포되였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은 경제지대법의 기본, 경제지대의 개발, 경제지

대의 관리,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경제활동조건보장, 장려 및 특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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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분쟁해결로 구성되여있다.

경제지대법의 기본에는 경제지대법의 사명과 경제지대의 지위 및 위치, 

경제지대의 개발과 산업구성, 투자당사자,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경제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관

여금지원칙, 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및 신변안전과 인권보장, 비법구속과 

체포의 금지, 적용법규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경제지대의 개발에는 경제지대의 개발원칙, 개발계획 및 그 변경, 개발방

식과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토지임대차계약과 토지임대기간, 건물, 부착물

의 철거와 이설, 개발공사의 착수시점, 하부구조건설 및 공공시설건설, 토지

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및 임대가격, 토지리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변경과 그 

등록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경제지대의 관리에는 경제지대의 관리원칙, 관리위원회의 설립과 지위, 

구성, 책임자, 사업내용, 기업책임자회의의 소집, 예산편성과 집행, 사업계획

과 통계자료의 제출, 평안북도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

도기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에는 기업창설신청 및 등록, 법인자격, 기업의 

권리, 업종과 변경승인, 로력의 채용과 월로임최저기준, 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업과의 거래, 상품, 봉사의 가격, 기업의 돈자리, 보험가입과 보험기구의 

설립, 기업의 회계, 세금납부의무와 기업소득세률, 지사, 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경제활동조건보장에는 심의 및 승인절차와 간소화, 류통화페와 결제화페, 

외화의 리윤 및 재산의 반출입, 지적재산권의 보호, 원산지관리, 특별허가경

영권, 경제지대상품의 구입, 계약의 중시와 리행, 경영과 관련한 봉사, 광고

사업과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건설기준과 기술규범, 관광업, 통신수단의 

리용, 인원 및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장려 및 특혜에는 투자방식과 수출입의 장려, 기업소득세의 감면, 토지리

용과 관련한 특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반환, 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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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허가대상경영자에 대한 특혜, 경제지대의 출입, 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

제, 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교육, 문화, 의료, 체육 등의 편리제공에 관한 문

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신소 및 분쟁해결에는 신소와 그 처리, 조정, 중재,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상의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공화국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2015). 

두 경제지대의 국제법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조중 두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과 합의서들이다.

조중 두 나라 중앙정부들사이에 체결된 협정들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

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공동관리에 관한 국제법의 주요내용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10년 5월 력사적인 중국방문시 중국

의 호금도주석(당시)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우리 

나라와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시였다.

합의이후 두 나라정부사이에는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합의를 철저히 리

행하기 위한 일련의 합의문건들이 채택되였다.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
이 체결되였다.

2010년 11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협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공

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할데 대한 국제법적인 기본문건으로, 앞으로 

쌍방사이에 맺어지게 될 모든 합의의 기초문건으로 된다(라선경제무역지대

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공동개발, 공동관리에 대한 연구 2013: 85).

협정에는 협정의 체결목적과 조중 두 나라정부의 공동개발, 공동관리지

역, 정부간 공동사업체계와 공동관리기구조직, 투자가들의 신변안전과 재산

보호, 조선의 주권존중, 투자가에 대한 대우, 법규의 안정성과 투명성보장, 

개발기업의 선정, 조선측 전문가들에 대한 강습, 제3국투자가들의 투자장려, 

협정체결전에 맺은 협정이나 합의, 계약들로 인하여 산생되는 분쟁해결방법, 

협정리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원칙, 협정의 수정보충과 유효기간, 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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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방법, 효력발생 등의 문제들이 규정되여있다.

다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사이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법규제정과 관련한 보충협정≫
이 체결되였다.

2011년 6월 9일에 체결된 보충협정은 두 나라 정부사이에 체결된 라선경

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

에 따르는 법규제정을 통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발에 유리한 법률적환경을 마련하여 투자가들의 경제활동에 편리를 제공

하고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보충협정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의 법규제정을 

위한 협조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

제지대법규의 근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에 포함

시켜야 할 내용,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과 그에 따르

는 규정, 세칙, 준칙의 제정 및 수정보충, 국경통과보장조치, 관련법규제정원

칙, 개발방식, 보충협정의 분쟁해결방법과 효력에 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있

다.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특수경제지대법에는 다음으로 경제개발구법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2013년 3월에 진행된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전면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면서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게 경

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은 경제강국건설을 더욱 활력있게 밀고

나갈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확고히 마련해주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과 

경제협력의 뉴대를 비상히 확대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강한 지향

과 의지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경제개발구들을 내올데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요부

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정령 (2013년 5월 29일)으로 제정발표되였고 2013년 11월 21일 최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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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경

제개발구들을 내온다는데 대하여 세상에 공포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법전 2015).

경제개발구법이 발표된것은 각 도마다 경제개발구들을 실제적으로 내오

며 운영한다는것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것을 내외에 공포하여 개발구와 

관련한 여러가지 시행규정들과 련관법들을 내올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초를 

마련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며 나라의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각 도들에 매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류형

의 경제개발구들을 내온데 이어 그 개발을 위한 사업과 경제개발구 기본법

을 구체화한 세부규정들을 채택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

고있다.

공화국경제개발구법에서는 우선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법적지위와 임무

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였다. 그것은 경제개발구에서의 관리운영을 실제적으

로 맡아하는 담당자가 바로 해당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특구형태에는 보통 5가지관리 형태 즉 관리위원회주도

형, 공사운영형, 관리위원회협조형, 합작형, 위탁관리형이 있다. 여기서 주도

적인 형태는 관리위원회주도형이다. 이 형태는 상급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의 부속기구인 경제특구관리기구가 경제특구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형태로서 경제특구의 기초시설건설, 토지개발, 외자유치와 사회관리 등 경제

특구의 일체 모든 활동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정부주도형의 경제특구는 세

계적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리용하는 형태로서 발

전된 나라들도 초기에는 이러한 정부주도형의 경제특구형태를 취하여왔다. 

실례로 일본의 쓰쿠바(Tsukuba), 광동의 중산홰불최신과학기술개발구와 소

주의 곤산경제개발구 등을 들수 있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지위와 임무를 규제한 법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관리기

관운영규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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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국가계획지도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세관지도기관 등 여러 

중앙경제지도기관들과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기관들로 구성되여있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조직되여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를 통일

적으로 지도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이 중앙특수경제지대

지도기관으로서 활동하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 합영, 합작사업뿐아니라 특수경제지대를 비롯한 

외국투자에 대한 관리사업은 내각의 부문별지도기관인 합영투자위원회에서 

맡아보았다.

나라의 여러 지역에 각이한 형태와 류형으로 수많이 창설운영되는 경제개

발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합영투자위원회의 한두개 부서가 담당하여 진행

하는것은 일련의 제한성이 있었다.

이로부터 국가경제개발총국이 발족되여 전국의 특수경제지대사업을 통일

적으로 맡아보고있다.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국가의 발전전략안작

성사업,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투자유치사업, 내각 성, 중앙기관들

과의 사업련계,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기업창설심의기준의 검토승인, 세무관

리,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진행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지도기구와 함께 지방지도기구가 조직되여 해당 지

역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개발구와 관련한 지방지도기관으로서는 해당 개발구가 위

치한 각 도(직할시)인민위원회들이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경제개발구들의 창설과 관리와 관련한 국가적지

도를 보장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지방지도기관이다.

경제개발구의 창설운영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적으

로 각 도(직할시)인민위원회들에 자기 지역안의 경제개발구들을 맡아보는 

경제지대개발부서들을 새로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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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도들에 1-3개정도의 경제개발구들이 창설되고 앞으로 여러가지 형태

와 류형의 개발구들이 더 나오게 되는 조건에서 개발구들을 성과적으로 개

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도인민위원회들에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부서를 내오는것이 현실적요구로 나섰다. 

이로부터 지방들에는 각 도(직할시)인민위원회안에 해당 도안의 경제개발

구들을 맡아보는 경제지대개발부서를 설치하고 개발구에서 제기되는 사업을 

지도방조하도록 하였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자기 소속의 경제개발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와 같은 관리기관의 조직, 경제개발구법규의 시행세칙 같은 

경제개발구사업에 관한 국가관리문건의 작성 및 시달, 관리기관의 사업방조, 

개발구의 관리와 기업에 필요한 로력보장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개발구관리기관이 조직되여 이 기관이 해당개발구

를 관리운영하는데서 현지집행기관으로서 보다 폭넓은 권능을가지고 사업하

도록 체계를 수립하였다. 

개발구관리기관(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은 개발구의 개발,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

업허가,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하부구조와 공공시설의 건설, 경

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관리기관의 규약작성, 이밖

에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정연한 관리기구체계를 법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공화국경제개발구법에서는 또한 기업창설운영을 법화하였다.

경제개발구기업창설운영를 규제한 법들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경제개발구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기업창설운영

규정≫등이 있다.

경제개발구기업창설운영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우선 투자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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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업조직형식, 기업창설승인 및 등록기관, 기업의 지위이다.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하는 부문은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

단과학기술부문이며 제한 및 금지하는 대상은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

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

진 대상이다.

또한 기업창설 및 등록절차와 방법이다.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창설신청은 기업창설문건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방

법으로 한다. 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기업창설신청서와 첨부문건들이 속한

다. 관리기관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기간은 10일이

다. 관리기관은 이 기간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업창설승인

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기업

등록증을 발급한 날이 기업창설일로 된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 및 보장조건문제이다.

기업은 경제개발구에서 승인받은 업종범위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한다. 

기업등록증과 영업허가증을 경영장소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업

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만일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였을 경우에

는 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경제개발구에 들여오거

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내갈수 있으며 정해진절차에 따라 

경제개발구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맺고 경영활동에 필

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수있으며 원료, 자재, 부분품

의 가공을 위탁할수 있다.

또한 기업의 해산절차와 방법이다.

기업의 해산은 기업의 최고결의기관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진

행한다.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는 경영기간이 끝났을 경우, 경영기간이 끝나

기 전에 기업해산을 결심하였을 경우, 기업등록 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였

을 경우, 이밖에 해산사유가 생겼을 경우이다.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 법률적환경에 대하여  415

공화국경제개발구법에서는 또한 경제개발구내에서 부동산과 세급와 관련

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경제개발구부동산과 세금의 내용을 규제한 법들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경제개발구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부동산규

정≫ 등이 있다.

이에 의하면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리용권은 토지를 임대받거나 토지리용

권을 이관받는 방법으로 취득할수 있으며 이미 토지리용권을 가진자로부터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토지리용권을 취득할수 있으며 개별적기업과 개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4일안으로 관리기관에 부동산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국적, 기업의 명칭과 주소, 토지 또

는 건물의 위치와 면적, 리용목적, 리용기간같은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토지리용증, 계약서사본, 기업등록증사본, 회계검증문건 같은 등록

에 필요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리용하는데서 혁명전적지

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는 

원칙, 자연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를 막아야 하는 

원칙, 토지를 람용하지 말며 토지면적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 등을 지

켜야 한다.

토지임대와 관련하여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

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하며 토지종합개발과 같이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이 승인한 기간안에 

토지임대료를 나누어물수도 있다. 토지사용료의 납부에서 개발기업에게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그밖의 특별장려부문의 기업에게는 토지사용료를 5년

까지의 범위에서 낮추어주거나 면제하여주는 특혜에 대해서도 규제하고있다.

공화국경제개발구법에서는 또한 경제개발구내에서 세금특혜와 관련한 내

용도 구체화하였다.

외국투자가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투자하기에 앞서 해당 나라 혹은 지

역의 원자재조달조건, 로동력조건, 판매시장조건, 세금특혜조건 등을 타산해

보는데 여기에서 세금특혜조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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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무리 최소원가를 들여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최대의 리윤을 얻

었다고 하여도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되면 리윤폭이 대폭 줄어들기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적특혜는 특구개발에 필요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고 지대를 성

과적으로 개발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나

라에서는 외국투자가들에게 유리하게 세금특혜를 제공하도록 법화하고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제공되는 세금의 종류는 9가지이고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4%,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같은 특별

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이며 이와 반면에 프랑

스는 33.33%, 이딸리아는 27.5%이며 에스빠냐와 메히꼬, 오스트랄리아는 

30%, 일본은 25%로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기업소득세률을 20～30%로 

규제하고있다. 

그리고 재정적특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설정과 부과, 세금감면기간설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세금규정≫에서는 기업소

득세의 세금특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관이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

이 경제개발구에 설립한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리

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둘째로, 특별장려부문에 투자

하여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4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범위에서 덜어주며 셋째로,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

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은 50%범위에서 덜어주며 넷째로, 봉사부문에 투자하여 10년이상 운영하

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주고있다(공화국경제개발구세금규정).

이밖에도 경제개발구창설규정, 개발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기업창설운

영규정, 로동규정, 환경보호규정, 부동산규정, 세금규정 등이 채택발표되였

다(외국투자가들과의 법률상담집 2018).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운영을 대외경제관계확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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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중요고리로 틀어쥐고 경제개발구창설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혜산경

제개발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흥남공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은정

첨단기술개발구,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진도수출가공구를 비롯한 각이한 형

태의 경제개발구들이 창설, 운영되고있는데 그 수는 2019년 현재 24개에 달

한다.

우리는 앞으로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 대외경제발전을 위하여 

세계적수준의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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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아리랑≫의 형상적특징에 대하여

Depictive Characteristics of Arirang of Each Region

리영호*1

조선사회과학원

남달리 뛰여난 음악적재능을 가진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노래부르

기를 즐겨하면서 세상에 자랑할만한 우수한 민요유산들을 수많이 창조하여 

계승발전시켜왔다.

민요는 매개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생활감정에 맞는 참다운 인민의 

노래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며 전해온 조선

민요에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생활감정이 간결하고 세련된 음악형식

에 풍부하게 담겨져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된 수많은 민요들가운데서 ≪아리랑≫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요 <아리랑>은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던 노래입니다. 민요 

<아리랑>이 나온지는 오래되였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

습니다. 조선사람치고 민요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해외

에 살고있는 동포들도 민요 <아리랑>에 대하여서는 다 알고있습니다. 그것

은 이 노래에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정서가 담겨져있기때문입니다.≫
(김정일 전집 제4권: 372)

민요 ≪아리랑≫은 오랜 세월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면서 끊임없이 발

전시켜온 대표적인 민요이며 우리 음악의 발전력사와 민족적인 감정정서가 

 * Ri Yong Ho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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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응축되여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전국각지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우리 인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즐겨불러온 노래이기때문에 그 형상에서 각 

지방의 고유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있다. 

≪아리랑≫의 지방별특징은 각 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들만 놓고보

아도 잘 알수 있다. 

우선 평안도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으로서는 ≪서도아리랑≫을 들

수 있다.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등 우리 나라 서부지방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진 ≪서도아리랑≫은 1896년에 처음으로 채보된 ≪아리랑≫의 악보

와 곡조가 많은 류사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연원이 매우 오랜것으

로 보이며 따라서 ≪아리랑≫의 원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서도아리랑≫은 조식이 ≪쏠≫-평조이다.

선률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선률흐름이 매우 부드러운것이다. 선률의 매

개 음들은 급격한 조약진행이 없이 린접음들과 순차적으로 련결되면서 부드

럽게 상승하거나 하강하고있다.

또한 평안도민요에서 많이 쓰이는 성격음조인 3도-2도(도-라-쏠) 련결음조

를 악절의 마지막부분에서 써줌으로써 조식의 안전성과 지방적 색채를 돋구

어주고있다.

이 노래는 노래의 선률이 처량하고 절절하며 수심가제의 서도민요적인 특

성을 가지고있다. 이 지방에서는 ≪긴아리랑≫을 비롯하여 여러 ≪아리랑≫
곡들이 발굴되였는데 다 ≪서도아리랑≫과 같이 ≪쏠≫-평조이며 선률은 

은근하고 부드러우며 처량한 성격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서도민요들은 대부분이 ≪서도아리랑≫과 같이 평조로서 정서적색채가 

밝으며 조식은 ≪쏠, 라, 도≫(대2도 소3도)음조의 상승 혹은 하강진행하는 

형태로 되여있다. ≪룡강타령≫, ≪정방산성가≫와 같이 념불제의 노래들

도 보이지만 대부분이 수심가제이다.

≪서도아리랑≫의 장단은 3박자의 률동성이 강한 리듬으로 되여있다. 

≪서도아리랑≫으로 채보된 악보들을 보면 6/8, 9/8, 3/4박자로 각이하게 

채보되였는데 이것은 가창자의 노래형상방식에 따라 장단리듬이 변화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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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서도민요는 일반적으로 얕고 고르로운 롱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4도롱성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부르기때문에 노래형상이 구성지고 독특한 미분음과 

굴림기교가 많고 미묘하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러운 멋을 가진다. ≪서도아리

랑≫은 서도민요의 이러한 특성을 모두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평안도민요

이다.

서도민요권에 속하지만 황해도민요는 평안도민요와 약간 차이를 가지는

데 그것은 서도지방의 ≪아리랑≫의 하나인 ≪해주아리랑≫을 보면 알수 

있다. 

≪해주아리랑≫은 청춘남녀의 사랑의 감정을 반영한 노래로서 선률정서

는 밝고 명랑하면서도 약동적이다. 이 노래는 ≪라≫-계면조로서 음계구성

이 ≪라, 도, 레, 미, 쏠≫로 되여있다. 노래선률은 처음부터 높은 음구에서 

박력있고 약동적인 리듬을 타고 동도 혹은 2도진행으로 평탄하게 흐르는 첫 

악단과 파도형을 이루면서 오르내리는 둘째 악단의 선률이 결합되여 명랑하

고 약동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선률에서 특징적인것은 노래의 첫 머리에 정서적고조점이 놓이는것, 동기

선률을 3번이나 반복하여주면서 강조하는것, 첫 악절의 선률을 둘째 악절에

서 그대로 반복해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간결한감을 주는것이다. ≪해

주아리랑≫의 장단은 ≪서도아리랑≫과 같이 양산도장단으로서 서도민요적

특징을 가지고있지만 그 조식은 ≪라≫-계면조이다. 황해도바다가지역의 어

업로동민요들가운데 ≪라≫-계면조가 적지 않은데 ≪해주아리랑≫은 계면

조 3음렬에 의한 조식적안정성을 이루면서 대2도의 인성관계를 강조시켜 어

두운 색채가 아니라 밝고 부드러운 정서를 나타내고있다. 이렇게 ≪해주아

리랑≫은 서도민요적특성을 가지고있으면서도 황해도민요의 고유한 특징도 

구현하고있다.

≪해주아리랑≫의 선률은 함경도지방의 무산≪아리랑≫과 경상도지방의 

≪밀양아리랑≫전렴과 조식, 장단, 선률의 진행방향과 선률선에서 류사한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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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함경도지방의 ≪아리랑≫들에서도 지방별특징이 잘 나타나고있다. 

함경도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으로서는 ≪단천아리랑≫, ≪온성아

리랑≫ 등이 있다. 

≪단천아리랑≫은 사랑하는 님을 만나러 배를 몰고가는 서정적주인공의 

기쁨에 넘친 정서를 반영한것으로서 선률이 흥겹고 경쾌하면서도 률동적이

다. 

이 노래는 ≪쏠≫-평조로 되여있고 장단은 양산도장단이며 선률흐름에서 

흥취있고 률동적인 리듬감을 강조하고있다. 

선률에서 특징적인것은 노래의 고조점이 앞에 놓여있고 후렴가사의 첫 구

절은 ≪아리아리랑≫으로 시작되는것이며 선률리듬에서 장단격과 단장격을 

대치시켜 선률흐름의 활력과 박력을 조성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함

경도민요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수법들이다.

≪단천아리랑≫은 선률의 조식과 장단, 전렴과 후렴의 선률진행방향이나 

선률선에서도 ≪서도아리랑≫과 류사성이 많다. 

또한 경기도지방의 ≪아리랑≫에서도 지역고유의 형상적특징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경기도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으로는 ≪긴아리랑≫이 있다. 이 노래는 

자유박자에 기초하여 길고 느리게 불리워지는데 리별과 슬픔의 정서적감정

을 애절하고 구슬픈 선률로 표현하고있다. 노래는 ≪쏠≫-평조이며 선률흐

름에서 지속음들과 그사이를 짧게 이어주는 잔가락과 굴림음조들이 느리게 

흐르면서 리별의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강렬하게 표현하는데 노래의 음역이 

14도로서 다른 지방의 아리랑에 비해 상당히 넓다. 뿐아니라 섬세한 잔가락

과 장식적굴림음조들이 많고 롱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교적인 창법들이 적

용되고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들은 이 지방에서 활동한 전문 소리명창들에 

의해 이 노래가 널리 불리워지는 과정에 그들의 창법적영향을 많이 받아 변

화발전한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다. 

≪긴아리랑≫의 선률은 ≪서도아리랑≫과 많은 류사성을 가지고있으며 

그 형상에서는 애절한 정서가 더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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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도지방의 ≪아리랑≫에서는 강원도민요의 고유한 특징이 잘 나

타나고있다. 

우리 나라 각 지역들에서 ≪아리랑≫이 불리워졌지만 강원도지방은 ≪아

리랑≫이 가장 많고 다양한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강원도지방의 ≪아리랑≫에는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속

도의 ≪아리랑≫이고 다른 하나는 느린 속도의 ≪엮음아리랑≫이다.

보통속도의 ≪아리랑≫에서 공통적인것은 모두 ≪라≫-계면조, ≪미≫-

계면조에 기초하고있으며 양산도나 엇모리장단에 맞추어 부르는것이다. 그

리고 모든 노래들이 전렴으로 시작되는것으로 하여 정서적고조가 앞에 놓여

있고 후렴가사의 첫 구절은 ≪아리아리≫ 또는 ≪아리아리랑≫으로 되여있

는것이다. 또한 선률진행에서 동도가 많고 리듬적변화가 적은것으로 하여 

시원한 맛이 적고 단조로운 감을 주는것이다. 

이와 달리 ≪엮음아리랑≫은 그 음악형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있다. 그

것은 이 노래가 강원도지방의 대표적인 민요 ≪메나리≫의 음악형식에 맞게 

불리워왔기때문이다. 

이 지방에서 불리우는 ≪엮음아리랑≫들을 보면 첫시작부터 빠른 말로 

급하게 엮어나가는것이 있는가하면 보통속도로 여유있게 시작하는것도 있고 

처음에는 빠른 말로 엮어나가다가 다음절에서 보통속도로 엮어나가는 노래

도 보인다. 또 엮음부분이 높은 음역에서 엮어나가는것이 있는가 하면 낮은 

음역에서 엮어나가는것도 있고 동도에서만 진행되는것도 있으며 음이 자주 

변화되면서 엮어나가는것도 있다. 

≪엮음아리랑≫에서 대표적인것은 ≪강원도아리랑≫으로서 이 노래의 

음악형상은 쓸쓸하고 처량하며 구슬프다. 

노래는 ≪미≫-계면조로서 음계는 ≪미, 쏠, 라, 도, 레≫로 되여있다. 

주로 시름에 겨워 지친듯 낮은 음역에서 동도로 여유있게 시작하는 노래

의 선률은 긴 지속음들과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잔가락이나 굴림음조

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자유롭게 흐르며 서정적주인공의 애달픈 정서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더우기 노래전렴의 첫시작에서 빠르게 사설조로 엮어나



424  국제고려학 18호

가는 엮음부분은 참고 참았던 울분과 괴로움의 마음을 한껏 터놓는것같은 

감을 준다. ≪엮음아리랑≫의 선률에서 특징적인것은 자유박자로 느리게 흐

르는 선률과 엮음조로 빠르게 흐르는 선률이 결합되여 정서적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선률에 ≪레도-라≫, ≪라쏠-미≫, ≪도-라-도≫와 같은 음조들을 적

극 리용하여 지방적색채를 뚜렷하게 살리고있는것이다.

강원도의 ≪엮음아리랑≫들은 대체로 자유박자로 되여있고 조식은 ≪미≫
-계면조와 같은 메나리제의 노래들로서 느린 자유리듬으로 길게 뽑는 연장

음들이 많고 중들이 념불을 외우듯 사설조로 엮어나가는 엮음부분이 삽입되

는것과 같은 강원도민요의 전형적이면서도 고유한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상도지방의 대표적인 ≪아리랑≫인 ≪밀양아리랑≫에서도 이 지

방의 고유한 형상적특징이 잘 나타나고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밀양아리랑≫들을 보면 전렴으로 시작되는 ≪미≫-계

면조의 노래와 후렴으로 시작되는 ≪라≫-계면조의 곡들이 있는데 그중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미≫-계면조의 ≪아리랑≫으로서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불리운다. 사랑하는 님을 맞이한 기쁨과 수집음을 보여주는 노래

에서는 처음부터 선률이 높은 음역에서 경쾌한 리듬을 타고 약동적으로 흐

르다가 후렴에서 반대로 낮은 음역에서 률동적인 선률로 대조를 이루었다가 

조약진행으로 첫 악절의 선률을 반복함으로써 정서적통일을 보장하고있다. 

선률에서 특징적인것은 박력있고 경쾌한 동기선률을 세번 반복하여 강한 

인상을 주며 리듬진행에서 단장격과 장단격을 대치시켜 선률흐름의 박력을 

조성해주고있는것이다.

경상도지방의 ≪아리랑≫은 후렴의 첫 구절이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리아리≫, ≪아라린가≫ 등 여러가지로 시작되는데 ≪라≫-계면조의 

노래가 많다. 장단은 엇모리장단을 많이 쓰며 양산도장단으로 불리운 노래

들도 있다. 

또한 전라도지방의 ≪진도아리랑≫을 보면 남도민요의 고유한 특징이 뚜

렷이 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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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리별, 그리움이 다 같이 반영되여있는 ≪진도아리랑≫은 ≪라≫-

계면조로서 정서적색채가 어둡지만 전반적으로는 건드러지면서도 흥취가 강

하여 남도민요적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있다.

이 노래는 원래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불렀지만 노래판이 흥겨워지게 되면 

중모리장단과 양산도장단이 결합된 혼합장단에 맞추어 불렀다. 중모리장단

은 속도가 느리고 양산도장단과 리듬적억양이 차이나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마치 양산도장단과 흡사하여 흥취가 강해진다. 

노래의 선률에서 특징적인것은 후렴의 두번째 행에서 ≪응 응 응≫하는 

조르는 소리를 넣어 흥을 돋구는것, 매 절이 바뀔 때마다 전개부의 첫머리에 

놓여있는 절정의 선률을 다양하게 변형시켜주어 정서적으로 새로운 맛을 돋

구어주는것이다. 

이 노래도 음역이 아주 넓고(14도) 선률진행에서 굴곡이 심하며 남부지방

의 고유한 음조들을 재치있게 적용하여 지방적특성을 잘 살려주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지방의 ≪아리랑≫은 해당 지방인민들의 감

정과 정서에 맞게 그리고 그 지방민요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지방적특징

이 뚜렷한 노래로 변화발전하였다. 

우에서 분석한 각 지방의 ≪아리랑≫들을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을수 있다. 

첫째로, 매 지방의 ≪아리랑≫들은 철저히 자기 지방들에서 쓰이는 조식

과 음조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방적특색을 띠고있는것이다.

둘째로, 지역과 지방에 따라 선률의 형태와 ≪아리랑≫이란 말의 적용에

서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서부지역의 ≪아리랑≫들은 대체로 후렴으로 시작하며 가사의 첫 구절은 

모두 ≪아리랑≫으로 되여있는 반면에 동부지역의 ≪아리랑≫들은 전렴으

로 시작한 노래가 적지 않고 후렴가사의 첫 구절은 ≪아리랑≫, ≪아리아리

랑≫≪아리아리≫, ≪아라린가≫ 등 여러가지로 쓰이고있다. 

셋째로, ≪아리랑≫의 음악형식이 3개의 줄기로 나누어져있다는것이다. 

하나는 평안도의 ≪서도아리랑≫을 중심으로 (지리적개념) 함경도의 ≪단



426  국제고려학 18호

천아리랑≫, 경기도의 ≪긴아리랑≫ 그리고 1896년에 처음으로 채보된 노

래가 하나의 줄기로 련결되여있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의 ≪아리랑≫과 경상

도의 ≪아리랑≫이 하나의 줄기로 련결되여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황해도의 

≪해주아리랑≫을 중심으로 하여 함경도의 ≪무산아리랑≫, 경상도의 ≪밀

양아리랑≫의 전렴선률이 하나의 줄기로 련결되여있다. 

이 매 줄기의 ≪아리랑≫들은 노래의 정서뿐만아니라 그가 기초하고 있

는 조식과 장단, 선률의 진행방향과 선률선에서 류사한 점이 많다.

이처럼 각 지방의 ≪아리랑≫들은 해당 지방의 고유한 조식과 음조, 장단

리듬에 기초하여 각 지방 민요의 형상적특징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민요의 우수성과 다양성, 풍부성을 페부로 느낄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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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인민봉기와 그 력사적교훈에 대하여

March 1 Popular Uprising and Its Historical Lessons

리종익*2

조선사회과학원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는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의 견결한 

애국적기개와 반일정신을 폭발시켜 일제의 잔인무도한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준 력사적인 3·1인민봉기가 기록되여있다.

올해는 3·1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이다.

3·1인민봉기는 조선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

긴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으로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전

체 조선인민의 기억속에 력력히 남아있다.

이 토론에서는 근대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한 

3·1인민봉기와 그 력사적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1. 3·1인민봉기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민족적장거

3·1인민봉기는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의 견결한 애국적기개와 반일

정신을 폭발시켜 일제의 잔인무도한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준 조선인

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장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Ri Jong Ik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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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

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강도일제를 반대하여 전민족적

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이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린 날입

니다.≫(김일성 전집 제3권: 185)

3·1인민봉기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민족적장거라

고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봉기가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각계각층 조선인민이 처음으로 전국적범위에서 벌린 전민족적투쟁이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봉기의 전인민적성격은 중요하게 그 범위와 규모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

다.

3·1인민봉기는 그 범위에 있어서 전국적범위에서 벌어졌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 전체 조선민족을 포괄하고있었다.

3·1인민봉기는 우선 조선의 도시와 농촌, 산간벽지와 작은 섬마을 지어 

해외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 모든 곳에서 벌어진 전국적

인 반일항전이였다.

1919년 3월 1일 13시경 평양에서 시작된 3·1인민봉기는 료원의 불길마

냥 전국을 휩쓸었는데 봉기가 시작된 첫날에 서울, 남포와 원산, 의주, 선천 

등 주요도시와 군들에서 대중적인 반일봉기들이 일어났다.

3월 1일 당일 4개도에서 폭발한 3·1인민봉기는 3월 11일에 이르러 12개 

도로 확대되였고 3월 19일에는 13개도에서 타올랐으며 특히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절정에 달하여 전국의 232개 부, 군들중 229개 부, 군들을 휩쓸

었다.

3·1인민봉기는 조선은 물론 중국동북지방과 상해, 로씨야의 연해주(당

시)와 싸할린, 일본각지와 하와이 등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는 지

역들에서 벌어졌으며 특히 우리 나라와 잇닿은 조선인 이주민들과 반일운동

자들이 많이 살고있던 중국동북지방에서 가장 활발히 벌어졌다.

간도지방에서는 1919년 2월 18일과 20일에 국자가 하장리에서 독립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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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투쟁을 벌릴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토의하였으며 3월 6일

에는 환인에서 7,200여명의 각계층 조선동포들이 대중투쟁에 나선데 이어 

연길, 화룡, 훈춘, 통화, 장백, 림강, 왕청을 비롯한 북간도지역과 집안, 관전, 

흥경, 단동현을 비롯한 서간도지역에서 적극적인 반일시위들이 벌어졌다.

로씨야의 울라지보스또크에서는 1919년 3월 15일 ≪대한국민의회≫의 주

최하에 독립운동집회가 열리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는 가운데 조선동

포들은 ≪조선독립 만세!≫를 높이 웨치면서 시위에 떨쳐나섰다.

이밖에도 싸할린, 상해, 하와이를 비롯한 해외조선인 거주지역에서는 각

이한 형태와 방법으로 3·1운동에 동참하였다.

이와 같이 3·1인민봉기는 지역과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선반도는 물

론 조선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타번졌던 거족적인 반일투쟁이

였다.

3·1인민봉기는 또한 각계각층 조선인민이 일제의 포악무도한 식민지통

치를 반대하여 과감히 떨쳐일어나 결사적으로 벌린 전민족적인 반일투쟁이

였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10년간의 야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 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로써 전

국의 각계층 조선민족이 참가하였다.

3월 1일 반일봉기가 시작되자 이것은 삽시에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하

였으며 남녀로소 가림없이 민족적울분을 터뜨리며 과감히 투쟁하였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로동자들은 동맹파업을 일으키고 시위투쟁에 

나섰는데 3월 15일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정부에 보고한 전문에 의하더라도 서

울시안의 대부분의 공장은 로동자들이 10%정도가 취업하고있는 형편이였다.

농민들은 일제의 폭압에 맞서 낫과 도끼, 삽과 쇠스랑을 들고 투쟁에 떨쳐

나섰다.

로동자, 농민들의 반일봉기가 전면적으로 강화되고있을 때 애국적청년학

생들은 투쟁의 선봉결사대로서 이 투쟁의 앞장에 나섰다.

봉기가 일어나자 사립학교들은 물론 대부분의 관공립학교들도 동맹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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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갔다.

당시 조선안의 관공립학교 학생들중 대부분이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실례로 1919년 4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봉기에 참가한 관계로 ≪경성공업

전문학교에서는 본과 1, 2학년생 및 전습소 1년생에 대하여서는 등교진급시

험에 응하며 또 본과 3년생 및 전습소 2년생에 대하여서는 4월말경에 등교

졸업시험을 받도록 통지하였지만 4월 20일경에 등교에 응시한 학생은 1학년

생은 재적자 33명중 1명, 2년생은 재적자 24명중 1명, 3년생은 재적자 11명

중 2명, 전습소 1년생은 22명중 1명이,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는 4월 20일 이

래 재적생도 총수 197명중 매일 11명 내지 63명이 등교≫(현대사자료 1966: 

412-413)하고있었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고무된 수공업자, 상인들을 

비롯한 소자산계급들도 이르는 곳마다에서 철시투쟁으로 인민봉기에 합류해

나섰다.

지어 극심한 인격모욕과 멸시만을 강요당하여 온 기생들까지 ≪기생독립

단≫을 뭇고 일제군경들의 폭압에 항거하면서 시위투쟁에 합류해나섰다.

이뿐아니라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걸인독립단≫이 나타나 ≪우리들이 

거지가 된것은 왜놈들이 우리의 생활조건을 빼앗아간때문이 아닌가, 우리 

나라가 만약 독립을 얻지 못하면 우리들은 물론이고 2천만동포가 모두 거리

에서 짓밟히게 될것이다.≫(한국독립운동지혈사 1946: 101)고 웨치면서 일

제경찰의 탄압에 항거하면서 시위에 나섰다.

당시 3·1인민봉기에 각계층 인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합류해나섰는

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주인민들의 다음과 같은 투쟁사실자료만 하나 놓고서

도 잘 알수 있다.

한 출판물에는 당시 의주군인민들의 투쟁모습에 대하여 ≪상인은 철시, 

직공은 파업, 학생은 파교, 농민은 식량수송운반중지, 관리는 퇴직, 의주인사

들은 3월 1일 오후 2시반 양실학교운동장에 집합하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

였다.≫(한국독립운동지혈사 1946: 97)고 하였다. 



3·1인민봉기와 그 력사적교훈에 대하여  431

이러한 사실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침략자들을 증오하는 각계층 인민들이 

3·1인민봉기에 모두 떨쳐나섰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3·1인민봉기는 전국적범위에서 일어난 전민족적반일독립항전

으로서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민족적장거였다.

3·1인민봉기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투쟁사에 특기할 민족적장거라고 하

는것은 다음으로 이 봉기가 조선인민의 강렬한 반일독립의지와 기개를 남김

없이 과시한 반일독립투쟁이였기때문이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들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

정신이 강한 인민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

다.

조선인민의 강렬한 반일독립의지와 기개는 ≪독립선언서≫의 랑독으로부

터 시작하여 3·1인민봉기 전기간 투쟁과정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평양에서 진행된 대중적인 반일독립만세시위투쟁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위투쟁에서는 ≪조선독립 만세!≫구호와 함께 ≪독립운동가≫가 힘차게 

제창되였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반일독립에 대한 절절한 지향의 반영이였

고 강렬한 의지와 기개의 분출이였다.

조선인민의 강렬한 반일독립에 대한 의지와 기개는 특히 시위투쟁과 폭력

적진출, 체포투옥된 애국자들의 항변에서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다.

3월 1일 반일독립만세시위투쟁에 떨쳐나선 서울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일제야수들의 총칼탄압으로 앞대렬이 쓰러지면 그 뒤대렬이 앞장에 서고 뒤

대렬이 쓰러지면 그 다음대렬이 앞장에 나서 ≪일본인들과 일본군대는 물러

가라!≫,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며 계속 전진하였다.

시위투쟁에 참가한 나어린 한 녀학생은 국기를 들었던 바른팔이 놈들의 

칼에 잘리자 왼손에 국기를 바꿔쥐였고 왼팔마저 떨어져 더는 움직일수 없

는 순간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불러 일제군경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한국독립운동사략: 38).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항거정신이 얼마나 강렬하였는가 하는



432  국제고려학 18호

것은 3월 중순 평안북도 철산군 인민들의 반일독립만세시위투쟁때 대오의 

앞장에 서서 용감히 싸우던 13살의 안정명소년이 적의 흉탄에 맞고 칼에 찔

리여 숨을 거두면서도 자기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에게 ≪불을 지르리라, 나

의 가슴에 끓던 피의 방울방울이 불꽃이 되여 왜놈의 나라를 태워버리리라, 

그것을 모조리 태워없애지 못하면 물어뜯고 물어삼키기라도 하리라≫(3·1

운동자료집 1960: 112)고 호소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3·1봉기가 벌어지는 많은 지역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순간까

지 일제에게 항거하면서 ≪조선독립 만세!≫를 웨쳤다.

희생된 렬사들은 몸이 찢기고 팔다리가 잘려나가 숨이 지는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것을 한탄하였다.

독립만세를 웨치며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렬사들속에는 늙은이들과 청년

들, 어린이들과 천도교, 그리스도교, 불교신자들도 있었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인민은 일제의 그 어떤 야수적인 폭압에도 굴

하지 않으며 자주독립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사랑도 가정도 귀중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지닌 슬기롭고 용감한 애국

적인 민족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그 어떤 피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독립을 이룩하고야 말

겠다는 조선인민의 강렬한 독립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한것으로 하여 

3·1인민봉기는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민족적장거로 되는것이다.

3·1인민봉기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민족적장거라

고 하는것은 다음으로 이 봉기가 일제의 조선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의 민족적각성을 크게 높여줌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추동하였기때문이다.

3·1인민봉기는 우선 강도일제침략자들의 대조선식민지정책에 돌이킬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3·1인민봉기에 대한 일제의 잔인무도한 살륙만행으로 하여 온 삼천리강

토는 피의 바다로 되였지만 조선인민은 여기에 결코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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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탄압만행이 악랄해질수록 자기 한목숨 바쳐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백배, 

천배로 더욱 강해지고 억세여졌다.

조선인민은 총칼을 휘두르는 일제의 만행에 목숨을 버릴지언정 굴하지 않

을 결사의 항거정신으로 대항해나섰다.

당시 3·1인민봉기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일

제는 ≪3월 하순에 이르러 마침내 13도에 쫙 퍼지였다. 이 시기부터 4월 상

순에 걸쳐 각곳에서 투쟁이 련달아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수단에 있어

서는 곤봉, 낫, 괭이 혹은 참대창 또는 드물게 권총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군대, 경무관헌에 저항할뿐아니라 관공서와 학교를 습격하여 방화 또는 파

괴를 하고 일본인가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박해를 가하고 혹은 순사보, 헌

병보조원의 집을 습격하고 심지어 경찰관을 죽이는 등≫(3·1운동자료집 

1960: 3-4)의 심대한 타격을 가한데 대해 비명을 질렀다.

1919년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우리 인민은 전국각지에서 시위투쟁과 폭

동을 통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겼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19년 6월 20일 현재 약 159개

의 일제식민지통치기관들이 파괴소각되고 166명의 일제관헌들이 징벌을 당

하였다(현대사자료 1966: 474). 

조선인민의 이와 같은 완강한 대중적인 반일항전에 의하여 조선에서 식민

지통치기관들은 그 기능이 거의나 마비상태에 빠졌다.

3·1인민봉기로 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당황한 일제는 형식상으로나마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지 않을수 

없었다.

3·1인민봉기는 또한 조선인민의 민족적각성을 크게 높여주었다.

조선인민은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일제놈들의 악랄성과 야만성을 더욱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일제야말로 조선인민의 흉악한 원쑤이며 교살자라

는것을 다시한번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되였다.

이러한 자각은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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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보다 광범한 대중속에 급속히 보급될수 있는 중요한 전제의 하나로 되

였다.

일제의 조선주둔 헌병대 우두머리가 3·1인민봉기 직후 각 지방의 헌병대

장들에게 ≪지금은 민심이 표면상 평온한것 같지만 어느때, 어떻게 변할지 

추측하기 힘들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세계를 휩쓴 과격사상(공산주의를 

모독하여 부른 말-필자주)의 전파는 더욱더 활성해지고있다.≫(조선총독부

경부총감부 내훈)고 비명을 지른것은 당시 조선인민의 사상동향에서의 변화

를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3·1인민봉기는 이와 같이 일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크게 높여줌으로써 봉기이후 조선인민의 반

일민족해방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하였다.

이처럼 3·1인민봉기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특기할 민족적

장거였다.

2. 3·1인민봉기가 남긴 력사적교훈

3·1인민봉기는 근대조선인민의 반침략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장식하였지

만 력사에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이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력량

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김일성 전집 제95권, 

43)

3·1인민봉기가 남긴 력사적교훈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옳바

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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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령도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생명선이다.

혁명투쟁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는 

혁명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이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보장되여야만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로 옳게 조직

동원할수 있으며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3·1인민봉기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것으로 하여 실

패를 면치 못하였다.

당시 청소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묶어세워 조직적으

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자기의 당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3·1인민봉기의 앞장에서 자기의 견결한 투쟁으로 광범

한 대중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을 

조직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력량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3·1인민봉기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과학적

인 로선과 전술에 따라 조직적으로 진행될수 없었으며 따라서 각계각층 애

국적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려는 공통된 지향을 가지고 한결같이 항

쟁의 거리에 떨쳐나섰지만 그들의 투쟁은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수 없

었다.

3·1인민봉기는 국내외 모든 조선인거주지역들에서 다 일어났으나 각이

한 시기에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3월 초순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서북지방에서 반일봉기가 세차

게 타오르고있을 때 중부 및 남부지방의 대부분 지역들에서는 아직 반일항

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못하고있었다.

3·1인민봉기는 전국적범위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개별적인 지역안에

서도 많은 경우 분산적으로 전개되였다.

물론 3·1인민봉기가 급속히 확대발전되여나가는 행정에 평안남도의 대

동군, 경기도의 수원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들에서는 지역의 련대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였지만 그밖의 많은 지방들에서는 개개의 리 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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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위로 하여 투쟁이 벌어졌으며 이러한 투쟁들은 서로 이웃한 다른 지역

들과는 아무런 련계도 없이 고립적으로 전개되였다. 지어 같은 지역안에서

도 여러 계급, 계층들의 투쟁이 통일적인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까지 나

타났다.

반제민족해방투쟁은 강대한 적과의 치렬한 대결전인것만큼 이 투쟁에서 승

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해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3·1인민봉기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되지 못함으

로써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해서 진행될수 없었다.

3·1인민봉기를 주도한 민족주의자들은 봉기의 투쟁목적도 바로 내세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반일투쟁의 목적을 일제식민지통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

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데로 지향시키지 못하고 일제의 통치질서를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자치≫와 같은 일정한 양보만을 받아내는데 두었다.

당시 우리 나라 혁명의 임무와 사회계급관계로 보아 3·1인민봉기에서는 

반제적구호와 함께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농민대중의 사활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토지문제가 투쟁강령의 하나로 응당 제기되였어야 하였

다. 그러나 봉기에서 반제적인 구호만 제기하였을뿐 토지문제가 제기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농민대중의 혁명성을 최대로 발양시킬수 없었다. 이와 함

께 평화적시위에 대한 일제의 폭압적탄압에 처음부터 폭력으로 대하지 못하

였으며 일부 지방들에서는 봉기의 마지막시기까지 적의 야수적폭압에 평화

적시위로 항거함으로써 많은 희생자들을 내게 되였다.

3·1인민봉기의 이 모든 제한성들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반드시 탁월

한 수령,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해서만 그 승리를 이

룩할수 있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남기였다.

3·1인민봉기가 남긴 력사적교훈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이 민족적독립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

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것이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적굴종사상이며 자기 민족을 

스스로 낮추 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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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민족적독립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보여

준 심각한 교훈이다.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동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정

신에 의해서만 고수되고 쟁취할수 있다.

력사는 강대국들이 약소민족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3·1인민봉기의 이른바 ≪지도자≫로 자처하여나선 부르죠아민족

주의자들은 그들자신의 계급적 및 정치사상적 제한성으로 하여 반일민족해

방운동의 주인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려고 하지 않고 사대주의에 물젖어 외부의 도움으로 독

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민족주의상층부는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큰 기대를 가

지고 그에 의거하여 조선의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하였다.

≪민족자결론≫은 미국이 10월혁명의 영향력을 막고 다민족국가인 쏘련

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식민지약소국가 인민들이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단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놓은 위선적인 구호였다.

1918년 11월 미국대통령특사로 중국 상해에 온 크레인은 ≪빠리강화회의

에서는 전후의 식민지문제가 민족자결주의원칙에 따라 피압박민족의 의사가 

존중되여 처리될것≫이며 따라서 ≪회의에 참가하여 독립을 청원만 하면 조

선사람들은 스스로 독립을 선사받을것≫(독립청원서제출에 관한 건)이라고 

하면서 ≪윌슨주의≫를 미화분식하였다.

숭미사대주의에 깊이 물젖어있던 민족주의상층은 ≪민족자결론≫의 기만

적인 선전에 기대를 가지고 즉시 미국대통령과 강화회의 렬강들에게 보내는 

≪조선독립에 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크레인과 강화회의 중국대표단 ≪고

문≫인 미국인 밀라드에게 넘겨주는 한편 김규식을 빠리 강화회의에 파견하

는 ≪민족대표≫로 선발하고 그에게 ≪조선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가한 각국대표들로부터 동정과 지지를 얻을것≫을 골자로 하는 12개 

항목의 ≪행동지침≫까지 안겨주었다(민주주의와 동방문제 1919: 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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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3일 빠리에 도착한 ≪민족대표≫일행은 ≪독립청원서≫를 

들고 대표들의 숙소를 찾아다니며 호소도 하고 청원도 하였으나 그 어느 렬

강대표도 조선문제에 대하여 안중에도 두지 않았고 론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도 민족주의상층은 ≪민족자결론≫에 환상을 가지고 나라

의 독립을 전적으로 외세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하려고 헛되게 노력하였다.

민족주의상층의 사대의존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빠리에서 개최중인 강화회의에 일본이 5개국의 한 성원으로 참가하고있고 

매 민족에 평등한 권리를 주는것이 의제로 되여있으므로 일본은 당연히 조

선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할것≫(손병회예심도서)

이라고 믿고있은데서도 잘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3·1인민봉기 당시 ≪민족대표≫를 포함한 민족주의자

들의 머리속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이 얼마나 뿌리깊이 박혀있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선진사상을 자기 계급의 투쟁리념으로 삼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할만 한 지도력량이 마련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수백만군중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공통된 지향을 안고 항

쟁의 거리에 달려나와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쳤건만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으로 진압당하고 종당에는 실패로 끝나고말았다.

이처럼 3·1인민봉기는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

기 위하여서는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

하며 그에 의거하여 원쑤들과 싸워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3·1인민봉기가 남긴 력사적교훈은 다음으로 무장한 원쑤와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이다.

제국주의는 자체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으로 하여 식민지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례외없이 야수적인 폭력에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그러므로 식민지인민들은 혁명적폭력으로 제국주의침

략자들을 때려부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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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1인민봉기를 지도한 민족주의상층은 운동의 준비단계에서부터 

몇달동안 만세를 부르며 기세를 올리면 일제도 마음을 고쳐먹고 물러갈것이

라고 타산하였다. 그런데로부터 3·1인민봉기를 주도한 민족주의상층은 처

음부터 운동의 성격을 비폭력적인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운동이 그이상 확대되여 대중적투쟁으로 전환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3·1운동의 회상: 28)

지어 민족주의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청원≫의 방법으로 독립을 해결

하려고 하였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자기의 주되는 생존조건으로 여겨온 일제는 나

라의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전인민적인 반일봉기가 폭발하자 그 첫날부터 

헌병,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총출동시켜 맨주먹인 평화적시위군중을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시위군중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으며 대중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켜 

남녀로소 할것없이 체포구금하여 야수적인 폭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이러한 야만적인 탄압만행에 항거하여 조선인민은 몽둥이와 도끼, 

낫, 괭이같은 쟁기를 들고 일제의 폭압만행에 항거하였으나 현대적무장을 

갖춘 일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을 저지시키지 못하였으며 막대한 

희생만을 내였다.

이처럼 3·1인민봉기는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

하자면 반드시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

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

튼히 마련해야 한다는것과 무장한 원쑤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 심

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조선에서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시기는 

종말을 고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

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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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주체철생산공정확립에 대하여

Juche Iron Production Line Established at Kimchaek Iron Complex

박성철*1

조선사회과학원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견지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서 금속공업은 자

립경제의 기둥으로서 전반적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다.

최근 년간 우리 공화국에서는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 의미있고 소중한 전

진이 이룩되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특히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공정이 확립되여 늘어나는 철강

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금속공업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커다란 몫을 맡고있습

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콕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하여 생

산한 철들을 주체철이라고 부르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비콕스제철법에 의하여 생산한 철들에 해당한 개념으로 

볼수 있는데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한 철이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주체철이라고 한다.

 * Pak Song Chol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442  국제고려학 18호

주체철개념에는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콕스를 쓰지 않는 기술로 생산한 

선철, 강철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라고 하면 우리의 원료, 연료로 선철, 강철, 강판을 생

산할수 있도록 금속공업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이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함경북도 청진시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나라 흑색

금속련합기업소이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공급되는 철정광을 처리하여 선철로부터 압연강재까지 흐름식으로 생산한다.

이 기업소는 원래 청진제철소로 불리웠는데 1951년 2월부터 우리 공화국

의 유명한 항일혁명투사인 김책(1903. 8. 14-1951. 1. 31)동지의 이름을 붙

여 김책제철소로 고쳐부르다가 그후 기업소의 생산규모가 확장되는데 따라 

김책제철련합기업소로 되였다(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줄여서 김철이라고도 

부른다).

해방전 일제는 무산광산에 무진장하게 묻혀있는 철광석자원을 략탈하여 

갈 목적에서 해운이 편리한 이곳에 1938년부터 1942년까지의 기간에 용광로

와 해탄로를 세우고 선철을 뽑아 자기 나라로 실어갔다.

일제는 패망하여 달아나면서 용광로에 쇠물을 굳혀놓고 해탄로와 소결로 

등 모든 생산설비들을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해방후 이곳 로동계급은 높은 건국열의를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 용광로와 

해탄로를 짧은 시일안에 복구하고 1950년 상반기에는 일제때의 최고생산수

준보다 더 많은 선철을 생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시생산으로 넘어갔던 이곳 기업소에서는 전후에 복

구건설을 다그쳐 1956년에 이르러 생산량을 일제때보다 선철은 195%, 콕스

는 121%, 소결광은 164%로 늘이였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1957년에 19만t도 어렵다던 용광로에서 27만t의 선철

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그후에도 철생산을 계속 늘이는 한편 능력확

장공사를 줄기차게 벌려 1980년대말까지 철강재생산능력을 훨씬 높이고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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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늘이며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킬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세계사회주의시장이 붕괴되고 우리 나라가 고난의 행

군, 강행군을 하게 되면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도 생산에서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되였다.

특히 가장 걸린것이 콕스였다.

이 시기 적대세력들이 콕스를 생산하는 김철의 해탄로를 시시각각 감시하

며 그 불길이 꺼지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적대세력들은 김철이 멎으면 조선의 숨줄이 끊긴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

의 붕괴시간표까지 짜놓고 기다리고있었다.

그만큼 콕스문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우리 공화국의 금속공업, 우리 

공화국의 경제전반에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콕스탄은 세계적으로 전체 석탄매장량의 5%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현재 

도달된 기술로 개발리용할수 있는 것은 30~40%이다.

그나마 일부 지역에 편중되여 매장되여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되지 

못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콕스에 의한 용광로제철법은 제한성을 가지며 세계적으로

도 비콕스제철법의 개발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1931년에 스웨리예에서 굴식로법에 의한 해면철제조법이 출현하였으며 

1932년에 저품위의 분광을 처리하는 회전로에 의한 립철생산법이 출현하여 

여러 나라에 보급되였다.

1968년에는 회전로에 의한 환원철생산법이, 1969년에는 수직로에 의한 해

면철생산법이, 1976년에는 류동층로에 의한 해면철생산법이 출현하여 현저

한 발전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2008년에 세계적인 해면철생산량은 6,850만t에 이르렀으며 그중 

천연가스에 의한 해면철생산량이 74.3%, 비콕스탄에 의한 해면철생산량이 

25.7%를 차지하였다.

또한 해면철을 생산하는 비콕스제철법(직접제철법이라고 부른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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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탄을 쓰지않고 비점결탄으로 선철을 생산하는 비콕스제철법이 출현하여 

보급되였다.

1986년에는 수직환원로-용융로에 의한 선철생산법(COREX)이, 1987년에

는 각형용융로에서 선철을 생산하는 방법(ROMELT)이, 1995년에는 수직로

에 의한 선철생산법(DIOS)이, 2003년에는 류동층환원로-용융로에 의한 선철

생산법(FINEX)법이, 2004년에는 수직용융로에 의한 선철생산법(HISMELT)

이 출현하여 여러 나라들에 많이 도입되였다.

이리하여 비콕스제철법에 의한 선철생산량은 2009년에 600만t에 이르렀다.

현재 세계적으로 수백종에 달하는 비콕스제철법이 특허를 받았는데 공업

화되였거나 반공업화된것은 40여종에 달한다.

수백여년의 발전력사를 가지고있는 콕스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법이 비

교적 완성되고 자동화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년간 많은 나라들에서 

비콕스제철법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급속히 발전시키고있는것은 세계적으로 

콕스탄이 점점 줄어들고있는것과 함께 순도가 높은 파철이 부족한것, 용광

로제철법이 중소규모 금속공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실리가 맞지 않는것,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것 등 여러가지 요인과 관련된다.

콕스탄이 생산되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콕스에 의존하지 않

는 주체철생산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이 지속적으로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주체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의 자원으로 철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심

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콕스제철제강법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생명선

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여 금

속공업의 주체화를 완성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를 위한 방향

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

시였다.

그리하여 콕스에 의존하지 않는 철생산방법들을 개발하고 공업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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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전진이 이룩되였다.

최근시기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주체화에서는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2017년 3월 19일 주체화대상건설착공의 첫삽

을 박은 때로부터 1년남짓한 기간에 주체화대상들이 련이어 완공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우선 주타격대상인 산소열법용광로건설에 큰 

힘을 넣었다.

45일만에 수천매의 설계도면이 완성되고 어렵고 방대한 열풍로들과 2호

해탄로, 소결로, 석회배소로 해체공사를 수십일만에 결속하였다.

2017년 9월 5일에는 콕스에 의존하던 1호용광로를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

리였다.

로체장, 발전기장, 제진배풍장, 압축기장, 저광장을 비롯한 10여개대상의 

설비 및 장치물조립이 짧은 기간에 결속되고 220일만에 하나의 강철공장과 

맞먹는 우리 식의 산소열법용광로가 일떠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2018년 1월 16일 새벽 1시에 첫 주체쇠물이, 2월 17일에는 주체

강철이 생산되였다.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방법은 철광석과 무연탄, 석회석을 맹렬

하게 끓는 슬라크탕그릇에 련속적으로 넣어주고 거기에 산소를 불어넣는 방

법으로 철을 용해하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제철방법이다.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방법은 선철의 생산성이 높다.

콕스용광로는 원형구조로 되여있고 높이가 수십메터나 되기때문에 로안

에는 소결광과 콕스에 의한 장입물기둥이 형성되여있으며 철산화물의 환원 

및 녹음, 쇠물의 형성 등 용해의 전과정은 대체로 8~9시간 걸린다.

그러나 산소열법용광로는 장입물기둥이 형성되여있지 않고 철광석의 녹

음과 환원공정이몇초~몇분동안에 진행되기때문에 선철의 생산성이 높다.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방법은 건설투자비도 적다.

콕스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공정에서는 해탄로, 소결로 등 복잡한 공정이 

있어야 하지만 산소열법용광로에 의한 선철생산에서는 앞의 두 공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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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건설투자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또한 석탄가스에 의한 압연강재생산체계를 확

립하기 위한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에도 힘을 넣었다.

류동층가스발생로에서는 압연강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생산한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 시기 콕스를 리용하는 해탄로와 용광로

에서 나오는 가스나 중유를 가지고 철강재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우리 식의 제철방법인 산소열법용광로가 새로 일떠선 조건에서 가

열공정에 필요한 연료문제까지 주체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류동층가스발생로를 건설하면 수입연료대

신 우리 나라에 흔한 무연탄을 연료로 리용하는 압연강재생산공정이 확립되

여 각종 규격의 압연강재들을 얼마든지 생산할수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방대한 구조물해체작업을 두달동안에 해제끼

고 가스발생장강철구조물조립과 각종관부설, 수십대의 설비, 장치물조립을 

최단기간에 결속하였다.

2018년 8월 28일 류동층가스발생로의 총시운전에 이어 주체쇠물에 의한 

첫 강판이 생산되였다.

이리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산소열법용광로와 산소전로, 대형산

소분리기, 류동층가스발생로에서 쇠물과 산소, 가스가 생산되고 석탄가스에 

의한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에서 강편들이 나와 대형압연기들을 통과하여 강

판이 생산되는 명실공히 주체적인 생산공정이 확립되게 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주체철생산공정확립은 우리 공화국의 금속공

업발전, 경제발전에서 의미있는 사변으로 된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주체철생산공정확립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는 콕스에 의한 철생산방법에 종지부를 찍게 되였다.

콕스탄이 생산되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시기 금속공업의 비콕스화

를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

제철련합기업소등 철생산기지들에 주체철생산토대가 마련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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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흑색금속공업기업소들가운데서 가장 큰 김책제철련합기업소까지 

주체철생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철생산에서 더는 콕스에 의

존하지 않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공화국의 금속공업은 안전하고 공고한 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자립적인 금속공업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을 가속화할수 있게 되였

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주체철생산공정확립은 세계야금계의 비콕스제 

철법발전에서도 의의가 있다.

비콕스제철법은 생산제품의 형태에 따라 직접제철법과 용융환원법으로 

나눈다.

직접제철공정에서는 콕스를 쓰지 않지만 얻어진 생산제품은 고체상태의 

해면철이므로 쇠물을 대신하여 전로제강에 쓸수 없으며 따라서 직접제철법

은 용광로선철생산법을 대신할수 없다.

용융환원법은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공업화되였으며 용융환원공정에

서는 용광로에서 생산한 제품과 비슷한 용금상태의 선철이 얻어진다. 그러

나 용융환원법은 현재까지도 발전단계에 있으며 그 기술과 리론은 아직 완

성되지 못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확립한 산소열법용광

로에 의한 철생산방법은 용융환원법에 속한다.

우리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비콕스제철법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됨으로써 용융환원법의 기술과 리론을 완성하는데 기여하게 되였다.

오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화된 제철제강공정들이 자기의 위력

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산소열법용광

로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사업과 합리적인 원료배합비, 용해

조작방법을 확정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앞으로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철생산기지들을 과학기

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운영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현대적이고 



448  국제고려학 18호

대규모적인 철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완벽하게 실현해나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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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한국어 발음 학습
−일본인 학습자의 철자오류 ‘ㄴ, ㅁ, ㅇ’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Korean Language Pronunciation by Smart Phone
−Focusing on the Spelling Errors ‘ㄴ, ㅁ, ㅇ’ Made by Japanese Learners−

朴恩珠*1

大阪女学院大学

1. 서론

일본어모어화자 한국어 학습자(이하, 일본인 학습자로 칭한다.)의 발음 오

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음성학적 분

석을 통해서 일본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의 형태와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의와 함께 오류 감소를 위한 발음 교수법에 대한 제언이 있었

다. 그러나 그러한 제언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지에 관해서 자세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일본인 초급 학습자의 받아쓰기 시험에 나타나는 비음 종성 [ㄴ/

ㅁ/ㅇ]의 철자오류를 관찰대상으로 한다. 히라가나나 카타카나는 모음과 자

음을 구별해서 나눌 수 없는 음절문자로, 유일하게 [ん/N]1이 자음 종성 [n], 

[m], [ŋ]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일본어의 특성 때문에 일본인 학습

자의 경우, 받침이 많은 한국어의 발음 습득은 용이하지 않다. 그중 하나로 

비음 종성 [ㄴ/ㅁ/ㅇ]을 들 수 있는데, [ㄴ/ㅁ/ㅇ]의 발음은 일본인 학습자가 

 * Park Eun Joo (Lecturer, Women’s Global Leadership, Osaka Jogakuin University)

E-mail: geheimnis6525@gmail.com

 1 영어의 [n]과는 다른 음으로 표기는 [N]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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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연습을 하면 정확한 발음 습득이 가능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만큼, 

대다수의 학습자가 학습기간과 상관없이 애매하게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

다. 이는 [ㄴ/ㅁ/ㅇ]의 발음이 일본어 자음 [ん]과 비슷하나 상황에 따라 발

음이 달라지는 [ん]과는 달리, [ㄴ/ㅁ/ㅇ]은 원래부터 각각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학습자가 [ん]을 기준으로 한국어 발음을 시도한다. 이러한 

발음 학습이 [ㄴ/ㅁ/ㅇ]의 발음을 명확히 구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

으로 추측된다.

본고에서는 초급 학습자의 받아쓰기 시험에 나타나는 비음 종성 [ㄴ/ㅁ/

ㅇ]의 철자오류와 발음 학습과의 연관성을 관찰한다. 관찰방법으로 음성인

식 어플을 활용한 발음 학습을 도입한다, 또한 음성인식 어플을 활용한 발음 

학습과 기존의 발음 학습을 비교하면서,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과 철

자를 지금보다 용이하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2. 선행연구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할 때, [말하기] 영역에 있어서 어려운 것

은, 자음의 평음, 격음, 농음의 구별이라고 한다(野間 2007; 油谷 2010). 

일본인 학습자의 비음 종성발음에 대한 연구로는 황연신(2002), 정현숙

(2014), 장선미(2015), 이수원(2016) 등이 있다. 그중 장선미(2015)는, 학습

자의 종성발음에 나타나는 폐쇄지속 시간을 비교 분석했다. 비음 종성발음

에 나타나는 폐쇄지속 시간이 일본어 모어화자가 한국어 모어화자보다 짧다

는 분석결과를 들어, 일본어의 비음 종성 [ん]이 한국어의 비음 종성과 이음

(異音)임을 설명하면서, 그 조음점을 인지시키는 발음 교수법을 제안했다. 

또한 정현숙(2014)에서는, 일본인 학습자 초급을 대상으로 비음 종성발음과 

철자오류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어 발음 [ん]의 영향으로 한국

어의 비음 종성의 발음과 철자에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일본어의 비

음 종성과 한국어의 비음 종성이 이음이라는 것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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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일본인 학습자의 발음 교수법에 대한 제안이 있

었으나, 제안된 교수법이 학습자의 학습 향상이나 개선에 영향을 주었는지

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수법이 

일본인 학습자에게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일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ㄴ/ㅁ/ㅇ]의 발음 학습은 

대부분의 경우 일본어 [ん]과의 상이점을 바탕으로 교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법은 음운론이나 음성학 전공자가 아닌 학습

자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3. 스마트폰 사용 배경과 효과

3.1. 도입 배경

섀도잉 기법(shadowing)2은 오래전부터 영어 학습자를 위해 실시되어 오

던 교수법으로, 원어민과 동일한 발화속도와 발음을 목표로 하는 통역 교육

을 위해 실시되어 왔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한국어교

육 현장에서도 학습자의 발음과 [말하기] 영역의 학습에서는 섀도잉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섀도잉을 도입한 연구사례3들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은 되어야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발화된 내용을 듣고 동시에 따라 하면서 본인이 

정확하게 발화를 했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입문반이나 초급반 학습자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난이도가 높은 학습 방법은 수

업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의 학습 효과는 기

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4 또한 수업에 섀도잉 기법을 도입하는 경

 2 Shiki 외(2010)에서는, 섀도잉은 발화된 내용을 동시에 듣고 따라서 말하는 방법으로 학습자

의 능동적 활동이며 인지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3 류계영(2010), 서윤미(2012), 임지은(2014), 오상민(2014), 한성희(2016), 엄나영(201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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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학습 범위가 한정되기 쉽다. 더욱이 대상이 초급반 또는 입문반일 경우, 

섀도잉 학습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학습자 스스로가 본인의 발화

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발음

과 말하기는 단기간에 목표달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후 반복 

학습이 필요한데, 학습자가 반복 학습을 꾸준히 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을 하

면서 본인 발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학습 의욕이 점차

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입문반이나 초급반 수준의 학습자인 경우, 

[듣기]나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본인의 발음이나 발화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어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岩居
(2014)가 언급했듯이 수업 중에 교관이 학습자의 발음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1 대 1로 지도할 수밖에 없는데, 복수의 학습자가 동시에 발음 연

습을 할 경우, 학습자의 액션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학

습자가 수업 중에 본인의 발음이 정확한지 매번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입문반 수준의 학습자에게 본인의 발음이 어떠한지 확인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마련된다면, 보다 능률적이고 지속적인 발음 학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아이패드)으로 하는 음성

인식 어플을 활용한 발음 학습을 들 수 있다. 음성인식 어플을 활용한다면, 

학습자가 본인의 발화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발화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

므로 지금보다 빠르고 용이한 발음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스마트폰 도입 효과

[쓰기]를 주로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는 SNS세대5들은, 손으로 직접 쓰는 

 4 남지현(2018)에서는, 학습 효과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학습자에게 수업 후 본문 전체의 녹음파

일을 배부하여, 학습자가 그 파일을 들으면서 섀도잉 연습을 하게 하는 숙제 형식의 학습 방

안을 제시했다.

 5 디지털에 입문해 SNS에 계정을 갖고, 여기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위화감이 

없는 세대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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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할 기회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쓰는 [쓰기] 활동

을 좋아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철자와 발음이 다른 한국어 어휘를 습

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 철자와 발음이 다른 한국어 단어를 정

확히 익히려면 쓰기와 발음을 동시에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다.6 즉 동시에 [쓰기]-[읽기(발화)]7-[듣기]를 반복해서 연습한다면, 철자와 발

음이 시각과 청각을 통해 보다 정확히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쓰기]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SNS세대들은, 반복해서 쓰기보다는 한 번 읽고 주로 듣기로 

학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학습 방법 때문에, 학습자가 [말하기]에

서 애매한 발음을 한다거나, 받아쓰기 시험에서 발음이 나는 대로 쓰는 경우

가 종종 있다. 따라서 수업에 스마트폰을 도입한다면 보다 빠른 발음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1) 대부분의 학습자가 스마트폰(아이패드)을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나 발음(대화) 연습을 할 수 있다.

2) 학습자가 발음의 정확성을 발화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 

방법보다는 소요 시간이 짧다.

3) 직접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습자도,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의 바른 철자가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4) 철자와 발음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단어 또는 문장(자음접변/자음 강·약·

탈락 현상 /연음현상 등)을 매번 확인하면서 발음법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5) SNS세대에게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이라는 개념과는 별개로 인식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발음 연습을 해도 싫증을 내지 않는다.

6)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6 岩居(2015)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읽기/ 쓰기/ 듣기] 기능은 문자를 이용해서 기록, 평가

하나 [말하기] 기능에서는 [소리]가 중심 요소라고 했다.

 7 여기서 말하는 읽기는 소리내어 발음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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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바,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수업에 스마트폰

을 도입8하여 비교 관찰했다.

4. 관찰 대상과 방법 및 일본어 비음 종성

4.1. 관찰 대상과 방법

관찰 대상은 두 반으로 한다. 대상자는 총 40명(각 반 20명)이며, 대상반

의 학습자는 대학에서 입문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며, 1년 동안의 학습범위

는 입문과정을 거쳐 초급과정까지이다. 비교 대상의 두 반은 동일한 교과서

를 사용했으며, 수업은 양쪽 모두 액티브 러닝 형태이며, 수업은 아래의 ①~

⑥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도입 - 복습

② 어휘 - 새 단어 학습 

③ 문법 - 문장별 의미 파악(대화문) 

④ 쓰기 - 응용(상황설정-문장 만들기) 

⑤ 대화 - 시뮬레이션(상황설정에 따른 대화)

⑥ 마무리 - 학습 내용 확인

수업 중 발음 연습은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 실시한다. 발음 학습을 

제외한 두 반의 수업 진행은 모두 동일하다. 

스마트폰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반은 수업에 스마트폰

을 도입하였고, 다른 한 반은 스마트폰을 도입하지 않았다.9 수업에 스마트

폰을 도입한 [JS]의 학습자는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

 8 李(2018)는 음성인식 어플을 이용한 읽기 학습에 모든 학습자가 의욕적으로 참여했다고 언

급했다.

 9 편의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보통 반을 [JN], 스마트폰을 사용한 반을 [JS]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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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일 배울 학습 내용을 약 10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발음 연습을 

하고, 수업의 [마무리] 부분에서 당일 학습한 내용 정리와 확인을 위해 학습

한 단락을 약 10분 정도 스마트폰으로 발음 연습을 한다. 숙제로 복습과 예

습 범위의 단어와 문장을 스마트폰으로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JN]의 발음 연습은, [JS]와 마찬가지로 [도입] 

부분에서 복습 내용과 당일 배울 내용 약 10분, [마무리] 부분에서 약 10분 

정도 당일 배운 학습 내용을 기준으로 발음 연습을 한다. 발음이 되지 않는 

부분은 교관이 먼저 읽고 학습자가 따라 읽은 후, 각자가 연습한다. 숙제로 

복습과 예습 범위를 CD를 들으면서 발음 연습을 하도록 한다.

발음 연습은 [JS]와 [JN] 두 반 모두 1학기 수업이 시작되고 2주가 지나면 

자음과 모음을 나누어 연습하지 않고, 단어로 묶어서 발화하도록 하고, 학습 

내용과 맞추어 서서히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 단위로 연습하게 한다. 발음 연

습을 한 후, 연습한 단어나 문장은 각자의 노트에 쓰게 한다.

4.2. 일본어 비음 종성 [ん]

일본인 학습자가 일본어 자음 [ん]의 영향으로 한국어 비음 종성 [ㄴ/ㅁ/

ㅇ]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고 상술했다. 그 추측 배경

에 대한 이해를 위해 [ん]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ん]의 기본 발음은 [N]이나, 단어 안에서는 반드시 [N]으로 한정되어 나타

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단어에 따라 달라지는 [ん]의 발

음을 각 상황에 맞추어 발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로 일본

인 학습자는 그러한 모어의 발음 습성 때문에 한국어의 [ㄴ/ㅁ/ㅇ] 과 같이 

항상 각각의 음으로 발음을 해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겠다. 

단어 안에서 나타나는 [ん]10의 발음11을 간단히 정리하면 <보기 1>과 같다.

10 일본어의 자음 발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斎藤純男(2006), 服部四郎(1951), 木村正武·中
岡典子(1989), 吐師道子(외)(2016) 참조.

11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韓国語が面白いほど身につく本”에도 ①-④와 같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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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d,n,r]음이 
뒤에 올 때: [n]

② [p,b,m]음이 
뒤에 올 때: [m]

③ [k,g]음이　
뒤에 올 때: [ŋ]

④ [ni]음이 
뒤에 올 때: [ɲ]12

本当
ほんとう[hontou]

乾杯
かんぱい[kampai]

満開
まんかい[maŋkai]

こんにゃく
[koɲn(i)yaku]

信頼
しんらい[shinrai]

昆布
こんぶ[ kombu]

進学
しんがく[shiŋgaku]

カンニング
[kaɲniŋgu]

３年
さんねん[sannen]

群馬
ぐんま[gumma]

半額
はんがく[haŋgaku]

筋肉
きんにく[kiɲniku]

<보기 1>

위와 같은 모어의 발음법칙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인 학습자는 단어에 나

타나는 한국어의 비음 종성발음 [ㄴ/ㅁ/ㅇ]을, [ㄴ]을 [ㅁ]으로 발음하거나, 

[ㅁ]을 [ㅇ]으로, 또는 [ㅇ]을 [ㄴ]이나 [ㅁ]으로 바꾸어 애매하게 발음하는 경

우가 있다. 이는 학습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어 비음종성을 일본어

의 발음법칙에 대응시켜 발화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류로 짐작된다.

5. 스마트폰을 이용한 발음 연습과 효과

5.1. 스마트폰 이용 방법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어플을 이용하여 발음 연습을 하는데, 순서13는 다음

과 같다.

본어 모어화자에게 한국어 발음 ‘ㄴ, ㅁ, ㅇ’이 어떻게 소리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역(逆)으

로 모어인 일본어 단어들을 보기로 들고 있다. 학습자에게 모어인 일본어 단어를 예를 들어 

[n], [m], [ŋ] 발음의 상이를 이해시킨다는 것은, 즉 일본어 모어화자가 평상시 [n], [m], [ŋ] 발

음을 의식적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모어화자로서의 어감으로 발화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로 일본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ん] 발음에 대한 구체적인 

보기나 설명은 없다.

12 경구개 비음은 일본어의 경우 [に/ni]에서만 나타나는 발음이다.

13 이 순서는 아이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아이폰이 아닌 경우 [Google 번역]을 다운로드 받

은 후, 같은 방법으로 음성인식 어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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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모를 연다. → ② 키보드를 한국어로 바꾼다. → ③ 마이크를 켠다. 

→ ④ 발화한다. → ⑤ 문자를 확인한다. 발음 연습을 위한 스마트폰 음성

인식 어플 화면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표 1>

발음 연습은 교과서에 등재한 단어들을 우선으로 한다. 학습자가 연습하

기 전에, 교관은 일정한 발음법에 맞추어야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

른 발음법칙을 설명하고, 특히 외글자의 단어인 경우는 그와 더불어 자주 사

용되는 조사와 함께 발화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보기 2>의 (5)와 같은 경우, [옷]과 [꽃]은 종성이 같은 발음으

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옷]의 발음을 익힌 학습자

가 [옷이]를 [오디] 또는 [오티]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명사 [옷]은 

[옽]으로 발음되지만 뒤에 조사가 올 경우의 [옷이]는 [오시]로 연음법칙에 의

해서 원래의 자음이 연음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덧붙인다. 이러한 발음 학

습을 통해, 한국어의 연음법칙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음했을 때, 스마트폰에 정확한 문자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러한 확인 과정

을 통해 철자와 발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단어나 구의 형태를 정확히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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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14

<보기 2>    (1) 원래, 한류

(2) 좋아요, 싫어요

(3) 굳이, 같이

(4) 옆-옆에, 밖-밖에(서)

(5) 옷-옷이, 꽃-꽃이

위와 같이 철자대로 발음되지 않는 어려운 단어는 사용 빈도수가 높은 단

어나 구를 구성하고, 구개음화나 유음화15 현상의 발음법칙에 맞추어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발음 연습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발음 연습을 

실행한 [JS]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발음법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이

는 학습자가 발화와 동시에 본인의 발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적으

로 습득한다기보다는 경험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구체적

으로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를 접할 때 이전에 습득한 발음법칙을 도입하여 

발음을 시도해보면서 스마트폰에 문자가 어떻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렇듯 학습자 스스로가 발음법칙을 응용하여 

발화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

다.

5.2. 받아쓰기 시험

일본어 비음 [ん]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일본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

국어 비음종성의 철자오류는 학습자의 발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어 

단어는 일본어와는 달리 발음법칙에 의해서 철자대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14 발음 연습 중에 간혹 스마트폰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이상한 단어나 문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학습자는 본인의 발화를 스마트폰이 정확히 인식할 때까지 반복하

는데, 이렇듯 발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인테이크(intake)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5 한국어 발음교육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종덕(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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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일본인 학습자가 발음 학습을 할 때는 [쓰기]가 병행되어야 정

확한 발음을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SNS세대들은 [쓰기] 활

동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발음 학습방법이 다른 두 반을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JN]은 학습자가 듣고 따라서 발화하는 종래의 발음 학습방법을 도입했

고, [JS]는 학습자가 발화를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음성인식 어플을 이용한 

발음 학습방법을 도입했다. 두 반을 대상으로 동일한 받아쓰기 시험을 5회 

실시한 후, [JN]과 [JS] 학습자의 받아쓰기 시험 결과를 비교했다. [JN]과 

[JS]의 받아쓰기 시험에 나타난 오류16는 <표 2>, <표 3>과 같다.

종성/시험 1회(5월) 2회(7월) 3회(10월) 4회(12월) 5회(1월)

ㄴ오류 19명 18명 16명 14명 13명

ㅁ오류 18명 17명 16명 15명 12명

ㅇ오류 20명 18명 15명 13명 11명

<표 2> [JN] 받아쓰기 시험결과(20명)]

종성/시험 1회(5월) 2회(7월) 3회(10월) 4회(12월) 5회(1월)

ㄴ오류 19명 16명 11명 9명 5명

ㅁ오류 18명 16명 11명 8명 5명

ㅇ오류 19명 17명 12명 9명 4명

<표 3> [JS] 받아쓰기 시험결과(20명)

<표 2>와 <표 3>을 보면 횟수를 거듭하면서 학습자의 비음종성 오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회와 2회 받아쓰기 시험에서

는 [JN]과 [JS]의 오류 학습자 수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3회, 

4회, 5회에 나타난 두 반의 오류 학습자 수는 1회, 2회와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6 학습자가 알고 있었으나 시험에서 실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 시험에서 3번 이상 같은 종

성에 오류가 나타난 경우를 오류 학습자 1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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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한 [JS]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JN]보다 오류 학습

자 수가 적게 나타났다. 아래의 <표 4>, <표 5>, <표 6>은 두 반의 [ㄴ/ㅁ/

ㅇ] 오류 학습자 수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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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ㄴ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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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ㅁ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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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ㅇ오류

위의 <표 4>, <표 5>, <표 6>을 보면, [JS]가 [JN]보다 오류 학습자 수가 

현저히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도입의 영향으로 짐작되는

데, 그 이유는 학습자가 스마트폰으로 발음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발음과 철

자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반복적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학습 방법을 통해, 본인이 발

화함과 동시에 발음법칙에 맞추어 단어를 인식하는 학습 방법을 획득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듣기]-[문자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서, 자연스럽게 인테이크 학습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

면, 학습자 본인이 주도하는 인풋 학습을 통해 단어의 철자와 발음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되었다고 하겠다.

5.3. 발음 학습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받아쓰기 시험 결과를 보면 유사했던 두 반의 오류 학습자 수가 3회부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양 학습자에게 발음 학

습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앙케이트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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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 이외에 개인적으로 발음 연습을 매일 했는가?

ㄱ. 네

ㄴ. 아니오 ⇒ 이유:

2) 발음 연습은 1회당 어느 정도 했는가?

ㄱ. 30분 미만  ㄴ. 1시간  ㄷ. 2시간  ㄹ. 시간 날 때마다

3) 발음 연습이 재미있었는가?

ㄱ. 네 ⇒ 이유:

ㄴ. 아니오 ⇒ 이유:

4) 발음 연습을 통해서 향상된 것은 무엇인가?

5) 발음 연습을 계속하고 싶은가?

ㄱ. 네 ⇒ 이유:

ㄴ.아니오 ⇒ 이유:

항목 [JN] [JS]

1) ㄱ. 네 (2명).
ㄴ. 아니오 ⇒ 이유:
·개인 CD플레이어가 없어서 대학에서 

발음 연습 숙제만 했다 (10명).
·개인 CD플레이어가 없어서 대학에서 

가끔 연습했다 (8명).

ㄱ. 네 (20명).

2) ㄱ. 30분 미만 (20명). ㄱ. 30분 미만 (7명).
ㄹ. 시간 날 때마다 (13명).

3) ㄱ. 네 ⇒ 이유:
·발음이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서 

(2명).
ㄴ. 아니오 ⇒ 이유:
·CD를 들으며 연습을 해도, 정확하게 발

음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의욕이 

저하되었다 (10명).
·CD플레이어가 없어서 불편했다 (8명).

ㄱ. 네 ⇒ 이유:
·발화와 동시에 발음 확인이 가능해서 

재미있었다 (10명).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편리하고 

신선했다 (6명).
·혼자서도 하고 친구와도 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다 (4명).

4) ·[듣기]가 조금 향상되었다 (7명).
·어휘력 향상 (5명).
·잘 모르겠다 (8명).

·[듣기]가 향상되었다 (7명).
·발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5명).
·발음법칙 이해의 향상 (4명).
·어휘력 향상 (4명).

5.3.1. [JN]과 [JS]의 앙케이트 결과

[JN]과 [JS]의 앙케이트에 나타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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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네 ⇒ 이유:
·정확한 발음을 하고 싶다 (2명).
ㄴ. 아니오⇒이유:
·본인이 하는 발음의 정확성을 알 수도 

없는데, 계속해야 하는 연습은 재미없고 

지루하다 (10명).
·개인 CD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연습장

소가 제한되어 연습하기가 불편하다 (8명).

ㄱ. 네 ⇒ 이유:
·발음 연습은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9명).
·스마트폰으로 발음 연습이 언제나 가능

하기 때문에 (11명).

이와 같이 [JN]과 [JS]의 앙케이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양 학습자의 앙케이트 결과를 보면, 항목(1), (3), (5)에서 [JN]과 [JS]의 

상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주된 원인은 CD플레이어를 통해서 발

음 연습을 하는 경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발음 연습을 할 경우, 각 도구

가 지니는 편리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양 학습자의 앙케

이트 결과는 학습자가 지속적인 발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용이한 발음 학

습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 결론

본고는 초급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발음 학습과는 다른 방법

을 한국어 발음교육에 도입하여 발음 학습과 철자오류와의 연관성을 고찰했

다. 구체적으로 두 반을 대상으로, 한 반에는 음성인식 어플을 활용한 발음 

학습을 도입하고, 다른 한 반에는 기존의 발음 학습을 도입하여, 일본인 학

습자의 한국어 비음종성 [ㄴ/ㅁ/ㅇ]의 발음 학습과 오류에 대하여 관찰했다. 

이번 관찰에 한해서 말한다면, 음성인식 어플을 활용한 발음 학습은 초급 수

준의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JN]과 [JS]의 [ㄴ/ㅁ/ㅇ]의 오류 학습자 수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인 

학습자의 철자오류는 발음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5장의 [JN]과 [JS]의 받아쓰기 시험 결과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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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과 [JS]의 받아쓰기 시험에서 1회-5회에 나타난 비음종성 [ㄴ/ㅁ/ㅇ]의 

오류 학습자 수를 보면, 1회와 2회에서는 두 반의 오류 학습자 수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횟수를 거듭하면서 [JS]가 [JN]에 비해 오류 학습자 수가 현

저히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음성인식 어플을 통해 학습자가 발화

와 동시에 발화된 내용을 문자로 확인하는 발음 연습을 반복하면서, 발음과 

철자를 바르게 대응시키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한국어의 발음과 철자를 바르게 대응시키는 능력은, 다른 학습 영역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쓰기]와 [말하기] 학습 향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

에 보다 빠른 한국어 습득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인 학습자는 모어의 발음법칙으로 인해 한국어의 발음 습득이 용이하

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습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습자의 현

황에 맞추어 음성인식 어플을 도입하여 학습하도록 교수한다면, 다수의 학

습자가 보다 빠르고 용이하게 한국어의 발음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

며, 발음 습득이 지금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습자의 한국어 커뮤니

케이션 능력도 더불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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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Some Problems in Standardizing Foreign Word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ield

방정호*17

조선사회과학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전진하는데 따라 우리 말의 어휘도 더 

늘어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새 단어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생활에서 과학기술이 차지

하는 몫이 더욱더 커지고있으며 이로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용어들이 수많이 

생겨나 적극 쓰이고있다.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가 보다 활발히 벌어져 많은 

과학기술들은 한 나라나 민족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나라나 민족들에게로 

급속히 보급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많은 과학기술용어들이 세계적으로 공통

으로 쓰이고있으며 이러한 시대적환경으로 하여 우리 말에도 다른 나라에서 

생겨난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이 많이 들어오고있다.

이러한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을 우리 민족어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규

범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말의 주체적발전의 측면에서 보나 과학기술의 발

전에서 언어가 노는 역할의 측면에서 보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 Pang Jong Ho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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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에 대한 규범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말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

다.

언어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존재하고 발전하는 현실적조건에서 나라

와 민족을 떠나서 민족어의 운명을 론할수 없으며 매개 민족어에는 력사적

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고유한 특성이 있는것만큼 민족성을 무시하여서는 

민족어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지고 언어가 잡탕화될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은 말그대로 우리 말에서 생겨난것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들에서 생겨나 우리 말속에 들어오는것들로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규범화사업을 잘하여야 우리 말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나가는데 실

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에 대한 규범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다음으로 과

학기술의 발전에서 언어가 노는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도 중요한 문제의 하

나이다.

언어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리론화, 체계화하며 인민대중에

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뿐만아니라 언어는 전

세대가 이룩하여놓은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의 시대적조건에 맞게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

으로 하여 생겨나는 외래어들을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규범화하여야 

과학분야별 학술용어의 체계성과 과학성, 규범성을 더욱 완비하여 과학연구

사업과 교육사업은 물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으

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적극 다그쳐나갈수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에 대한 규범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끝으로 북과 

남사이의 언어차이를 줄이며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차이들가운데는 과학기술분야의 학

술용어들의 차이도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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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우리는 어휘정리사업을 진행하여 과학기술분야의 많은 용어들

을 우리 말로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외래어들을 다듬어왔지만 남

에서는 국어순화과정에 외래어를 표기법에 맞게 다듬는것을 기본으로 진행

하고 새로운 용어들도 적극 받아들인것으로 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

이 많아졌다(≪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반영된 외래어표

기를 대비해보면 각각 4,900개, 37,410개).

북과 남의 외래어는 그에 대한 정리규모와 토착화정도, 표기법상의 차이

로 하여 같은 뜻의 용어라고 해도 원어자체가 다른것, 원어는 같아도 외래어

표기가 다른것, 외래어표기와 원어가 다른것 등을 비롯하여 큰 차이를 가진

다.

 (북)      (남)

례1: 아스피린: Aspirin(도)     aspirin(영)

벤졸:     benzol(도)       benzol(영)

크레용:   crayon(영)       crayon(프)

멜로디:   Melodie(도)      melody(영)

도그마:  догма(로)    dogma(영)

례2: Aluminium(영): 알루미니움  알루미늄

gallium(영):   갈리움       갈륨

gothic(영):    고지크       고딕

canoe(영):     커누         카누

concrete(영):  콩크리트     콘크리트

례3: 이리디움 Iridium(도)       이리듐 iridium(영)

티부스   Typhus(도)         티푸스 tiphus(영)

옥시토겐 oxytogen(영)       옥시토신 oxitocin(영)

류마치스 rheumatismus(도)   류머티즘 rheumatism(영)

뜨락또르 трактор(로) 트랙터 tracctor(영)

우리는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규범화가 우리 민족어의 주체성과 민족성

을 고수하고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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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언어학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

1. 외래어의 규범화에서 제기되는 일반적문제

외래어는 들어오는 시기와 경로가 각이하고 특히는 사회적보급정도가 각

이하며 그때그때 규범화하는 작업이 따라서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언어규범

화에서 복잡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언어규범화란 한마디로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작용으로 보다 전형적이

고 인민적인 언어규범들을 제정하고 언어사용규칙과 규정을 세워나가는 과

정이다.

외래어의 규범화는 크게 3가지 측면을 포괄한다.

첫째로는 외래어를 어떻게 우리 말의 주체적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우리 말로 정리하여야 할 외래어들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써

야 할 외래어들을 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문제가 기

본적인 문제로 나선다.

둘째로는 정리대상에 속하지 않는 외래어들은 어떻게 적겠는가 하는 문제

이다.

외래어의 적기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선 외래어는 말그대로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온 단어인데 다른 나라 말

과 우리 말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음운의 수나 음운체

계의 차이 등으로 하여 외래어를 우리 말로 적는데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서사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외래어를 우리 글자로 적겠는가 아니면 다른 나

라의 문자로 적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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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래어라고 하여도 우리 말에 들어와 우리 말 어휘구성을 보충하고 

발전풍부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글자로 적는것이 옳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공통되여있는 일부 기호화된 단어들 특히 단위기호같

은것은 국제적으로 공용되고있는 로마글자를 그대로 쓰는것으로 하여 이 범

위를 규정하는것도 외래어규범화의 범위에 들어간다.

셋째로는 세워진 언어규범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실제적으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언어규범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바로서지 

않은것으로 하여 해당한 언어규범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의 요구

대로 쓰지 않는 현상들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옳지 못한 관점

과 태도에도 있지만 그와 관련한 지도와 통제를 비롯하여 언어규범의 성과

적실행과 관련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여있지 못한데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언어규범화에서는 언어규범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언어학적문제뿐

아니라 세워진 언어규범을 지키는데서 나서는 방도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도 

언급이 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외래어의 규범화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2. 과학기술분야 외래어규범화의 원칙적문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말에는 없는 

외래어과학기술용어가 계속 들어오는것으로 하여 어떤 용어들은 우리 말로 

바꿀수 없는것들도 있고 또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는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특성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외래어들에 대한 정리사업을 홀시한다면 

언어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런만큼 과학기술분야 외래어규범화의 원칙을 바로 규정하는것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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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가 우리 말과 뜻같은 관계에 놓이는 경우

는 될수록 우리 말로 다듬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언어로부터 들어오는 학술용어들이 해당 분야의 용어를 풍부히 하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민족어표현을 외국어의 차용보다 우선

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용어는 우리 말로 만들어질 때 모호한 의미가 적어지고 용어의 

개념이 정확히 인식된다. 일반어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학술용어는 본래

의 일반적인 뜻과 용어들의 개념이 잘 어울릴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의

식을 통하여 용어가 나타내는 뜻을 더 뚜렷이 파악할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국제공용어라고 하여도 우리 말로 다듬은 실례들

이 적지 않다.

그가운데서 몇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 반도체3극소자

영어: transistor

로어: трандистор

프랑스어: transistor

도이췰란드어: transistor

일본어: トランジスタ-

중어: 半导体三级管

조선어: 검안계

영어: ophthalmometer

로어: офтальмометр

프랑스어: ophthalmometer

도이췰란드어: ophthalmometer

중어: 检眼计
일본어: オフサルモメ-タ-

우에서 실례로 든 전자공학용어인 ≪transistor≫는 조선어와 중어를 제외한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473

모든 언어 더우기는 일본어에서까지 공용되고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반

도체2극소자≫라는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조건에서 그와의 체계성에 맞추어 

≪반도체3극소자≫로 다듬었다.

일반적으로 외래어는 전혀 새로운것으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는 

원래의 언어요소를 토대로 하여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례로 합침법으로 이루어진 단어인 ≪경계잡음, 가짜신호≫라는 의미를 

가진 정보공학용어인 ≪aliasign≫은 ≪가짜≫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 ≪alias≫
와 ≪신호≫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 ≪sign≫의 결합으로 이루어진것이다.

한편 정보용어에서 많이 쓰이고있는 ≪multicast≫(다중방송), ≪baseband≫
(기초대역), ≪cryptography≫(암호표기)라는 말도 ≪많은, 다량의≫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단어 ≪multi-≫, ≪기반, 기초≫의 의미를 가진 ≪base≫, 

≪비밀≫의 의미를 가진 ≪crypto-≫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다른 단

어와 합쳐 이루어진 말이다.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는 비록 그것이 새 단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매 단어나 언어요소들은 이미전부터 자기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고있던 단어들이거나 언어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말과 뜻같은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말로 능히 바꿀수 있으며 또 바꾸는것이 합리적이다.

둘째로, 국제공용어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듬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 나라나 하나의 언어에서 생겨난 어휘들이 다른 여러 나라 말에는 그러

한 말이 없거나 적절한 말로 대치할수 없는 경우에 그것이 생겨난 나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쓰게 되면서 국제공용어들이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공용어≫라는 말은 공식언어로서의 공용어(公用語)와 공통

적인 용어로서의 공용어(共用語)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있는데 여기에서

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여 쓰이는 국제공통적인 어휘들을 념두에 둔다. 

국제공용어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언급되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공

용어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면서 적기나 발음 그리고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어휘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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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용어들은 원래는 한 언어에서 생겨나 그것이 다른 여러 나라 말에

로 전파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콤퓨터의 출현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정보과학기술의 용어들,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용어들, 나노기술공학용어들은 오늘날 전세계적인 연구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그의 국제적인 규격화가 이루어지고있으며 국제공용어의 

성격을 나타내고있다.

국제공용어는 또한 해당 학문분야의 전통적인 계승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학부문에서 중요의약품의 라틴어명칭, 생물학분야에서 국제적인 명명법

규에 따라 통일적으로 표기하는 라틴어학명, 화학분야에서의 영어, 라틴어, 

도이췰란드어, 프랑스어 등의 문자로 공통적으로 쓰이는 화학원소명이나 화

합물명은 개별적인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통일적으

로 표기하고 부르고있으며 이 전통은 계속 계승되고있다.

이와 같은 국제공용어는 전문용어의 표준화와 통일을 위한 견지에서 다듬

지 않고 그대로 두고 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로, 비록 우리 말과 뜻 같은 관계에 있는 단어라고 하여도 그 의미가 

원래의 의미와 달라져 새로 생겨난 과학기술용어들은 다듬지 않는다.

과학기술용어의 실례로 ≪마우스≫를 들수 있다.

원래 ≪마우스≫라는 단어는 ≪생쥐≫를 의미하는 일반용어다. 그런데 

콤퓨터분야에서 Windows체계의 출현과 함께 위치지시기로 쓰이는 새 기구

를 만들어내면서 그 모양이 생쥐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마우스≫라는 이

름을 붙였다.

지금 이 단어는 영어나 로어, 프랑스어, 도이췰란드어에서 다 ≪생쥐≫라

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그대로 쓰고있다.

영어: mouse

로어: мышь

프랑스어: Mous

도이췰란드어: sou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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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공학에서 쓰이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른데로부터 일본어나 중

어에서는 다르게 쓰고있다. 일본어에서는 영어단어의 음을 그대로 따라 ≪マ

ウス≫라고 하며 중어에서는 ≪쥐모양의 표시기≫라는 의미에서 ≪鼠标器≫
(shubiaoqi)라고 한다.

우리 말에서도 영어단어의 발음그대로 ≪마우스≫라고 하고있다.

또 다른 실례로 체육용어인 ≪미들≫을 들수 있다.

이 단어의 원어는 ≪middle≫로서 우리 말에서는 ≪중간의≫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단어는 프로권투의 몸무게급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중간급≫
이라고 다듬어놓으면 몸무게급의 체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것들을 의미적공통성만 보고 우리 말과 뜻 같은 관계에 있다고 하

여 정리하여놓으면 어휘수가 늘지 못할뿐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가져야 하는 과학기술용어의 특성을 파괴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넷째로, 일정한 단어결합의 략어로서 여러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은 다듬지 않는다.

앞에서 본것처럼 새로운 대상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이름이 생겨나는데는 

이미 있던 단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용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해당 기원어와 의미가 같은 단어

들을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용어를 만드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비록 구체적인 용어는 대부분 자기 나라 말로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략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며 통일

적으로 리해하고있다.

실례로 정보학에서 쓰이는 용어인 ≪CPU≫를 보기로 하자.

≪CPU≫의 기원어는 영어로서 ≪central processor unit≫(중앙처리장치)

이다. 이 단어결합은 다른 나라 말들에서도 그 의미에 대응되는 단어로 쓰고

있다.

로어: центральное утройство процессора

도이췰란드어: zentrale verarbeitungsei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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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unite de traitement central

중어: 中央处理机
일본어: 中央處理裝置

그러나 이러한 단어인 경우에도 다른 모든 나라 말들에서 략어로 표기할 

때에는 ≪CPU≫로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말에서도 일반어로는 ≪중앙처리장치≫라고 정리

할수도 있지만 전문용어로는 기원어의 발음그대로 ≪씨피유≫라고 하는것

이 좋다.

다섯째로, 고유명사가 들어가 이루어진 과학기술용어는 다듬지 않는다.

현대과학기술용어들가운데는 고유명사가 들어가 생겨난 용어들이 매우 

많다. 그것들을 부류별로 갈라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한 대상, 현상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생

겨난 과학기술용어들이 있다.

다음으로 해당 대상, 현상의 고유한 이름이 그대로 과학기술용어로 된것

들도 있다.

실례로 정보학에서 쓰이는 프로그람들의 이름들인 ≪워드≫, ≪액쎄스≫, 

≪엑쎌≫ 등의 용어들은 원래 처음에 나올 때에는 해당 체계의 이름들로서 

고유명사였지만 지금은 다른 단어들과 합쳐 쓰이면서 하나의 과학기술용어

들로 되였다.

고유명사가 들어간 외래어들은 대체로 그자체로 리해가 국제적으로 공통

적이다. 다시말하여 고유명사가 들어간 외래어들은 그 어느 언어에서나 동

일한 형식으로 쓰이며 그에 대한 리해도 공통되여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은 국제공용어들을 그대로 살려 쓴다는 원칙에 비

추어 다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를 정리하는데서는 민족어의 주체성, 민

족성을 적극 살리면서도 국제공통적인 방향을 옳게 고려하여 대상을 정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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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분야 외래어규범화를 위한 적기문제

외래어의 적기에서 나서는 문제는 크게 2가지 측면으로 갈라볼수 있다.

하나는 외래어를 우리글로 적는가 라틴글로 적는가 하는 적기수단과 관련

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외래어를 우리 글자로 어떻게 적겠는가 하는 적기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외래어의 적기수단에 대하여 보자.

우리 나라에서는 외래어를 적는 수단으로는 국제공통적인 단위기호를 내

놓고는 철저히 조선글자로 적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첫 시기부터 문맹퇴치운동과 병행하여 언어생활

에서 한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벌려 주체 38(1949)년에 한자를 완

전히 페지하게 되였으며 이때부터 우리 인민의 서사생활에서 외래적인 요소

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이러한 원칙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고수되여오고있다.

우리 글에서 다른 나라의 글자들이 쓰이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적인 

단위기호와 수량기호뿐이며 그밖에 일부 다른 나라 통신사의 이름이나 군사

장비의 자호를 적는데 국한되고있다.

한편 일부 과학기술부문 특히 콤퓨터부문에서 장치나 체계의 이름이나 일

부 줄임말들을 비롯한 새로운 학술용어들을 우리 말로 다듬고 일정한 인식

시기까지 괄호안에 넣어 우리 말과 함께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범

위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국한되여있다.

이러한 라틴문자표현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일종의 기호로서 우

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고수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주지 않는것만큼 어휘정리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살려써야 할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외래어적기수단과 관련하여서는 철저히 우리 글자로 적으

면서도 일부 국제적으로 공용되는 기호화된것들만 외국글자로 적는것을 원

칙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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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외래어의 적기방법에 관하여 보기로 하자.

외래어를 적는데서는 기원어에 토대하여 해당 나라 말의 발음에 충실하면

서도 우리 말의 어음론적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 적기법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는 현재 ≪외래어표기법≫은 따로 없으며 원래부터 들어와 

쓰이는 외래어들은 매 단어마다 구체적으로 사정하여 사전에 올리는것과 함

께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들은 ≪외국말적기법≫의 규정을 따라 적고있다.

≪외국말적기법≫은 외래어를 우리 말로 표기하는데서 그 나라 사람들의 

발음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한 적기법으로서 51개의 어종에 따라 매개 언

어의 적기를 구체화하여 서술하고있다.

로어와 에스빠냐어, 도이췰란드어, 아랍어, 라틴어의 적기는 그것을 적은 

해당 언어의 글자와 글자결합의 발음에 우리 글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일본어는 그것을 적은 일본어의 ≪가나≫글자의 발음에 우리 글자를 대응시

키는 방법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는 그 발음을 적은 국제발음기호에 우리 글

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중어는 한자의 표준발음을 적은 라틴자의 발음

에 우리 글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적게 되여있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언어가 가지고있는 특성을 반영한것으로서 로어나 에

스빠냐어, 도이췰란드어, 아랍어, 라틴어는 거의다 글자대로 발음하지만 영

어나 프랑스어는 글자대로가 아니라 국제음성기호를 리용한 발음법에 따라 

발음한다는 사정과 관련되여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로어나 에스빠냐어, 도이췰란드어, 아랍어, 라틴어는 

전자법으로 적고 영어와 프랑스어는 전사법으로 적는다고 말할수 있다.

≪외국말적기법≫은 세계 여러 언어들의 발음을 정확히 우리 글로 적기 

위한 기준을 밝혀주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들어오는 학술용어들, 세계 여러 나라

들의 지명과 도시이름, 세계적인 발명가들의 이름 등이 ≪외국말적기법≫의 

해당 나라 말의 표기법에 준하여 우리 글로 표기되고있으며 이와 함께 이미

전부터 쓰인 학술용어들도 기원어에 립각하여, 여러가지 표현으로 쓰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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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들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다듬고있다.

실례로 정보용어인 ≪paradigm≫, ≪packet≫, ≪pattern≫, ≪fatware≫, 

≪hacker≫의 표기를 볼수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단어들을 음운대응의 원

칙에서 ≪파라다임≫, ≪파키트≫, ≪파턴≫, ≪파트웨어≫, ≪하커≫로 

적는것이 일반적이였으나 오늘날 이러한 단어들은 기원어의 발음대로 ≪패

라다임≫, ≪패키트≫, ≪패턴≫, ≪패트웨어≫, ≪해커≫로 표기하고있

다. 또한 ≪game≫은 ≪게임≫으로, ≪datagram≫을 ≪데이터그램≫으로 

적고있다.

≪뽜쏭곁수≫에서 ≪뽜쏭≫(프랑스학자)을 ≪뽀아쏭≫, ≪뿌아쏭≫, ≪포

아손≫, ≪포아송≫으로, ≪판 데르 왈쓰방정식≫에서 ≪판 데르 왈쓰≫
(도이췰란드학자)를 ≪반 데르 왈스≫, ≪완 데르 왈스≫, ≪환 데르 왈스≫로, 

≪디리끌레문제≫에서 ≪디리끌레≫(프랑스학자)를 ≪디리클레≫, ≪디리

흘레≫로, ≪랭뮤어의 공식≫에서 ≪랭뮤어≫(미국학자)를 ≪랑그뮤어≫, 

≪랭그뮤어≫로 서로 차이나게 표기하는것으로 하여 그 이름과 결합된 ≪~공

식≫, ≪~정리≫, ≪~방정식≫ 등의 용어들이 수십가지로 사용되던것을 적

기법의 원칙에 따라 다듬어 한가지로 규범화하였다.

외래어의 적기에서는 발음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민족어의 적기방식, 서

사습관을 옳게 적용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외래어나 외국말을 그 나라에서 발음하는대로 정확히 적는다고 할 때 거

기에는 우리 인민들이 써본적이 없는 까다로운 소리마디글자들이 얼마든지 

섞여있다.

물론 우리 글자는 소리마디식 글자인것으로 하여 우리 글자로서는 다른 

나라의 그 어떤 발음도 충분히 적을수 있다.

우리 글자는 자음이 19자, 모음이 21자이지만 실지 글자로 적을 때에는 

소리마디를 단위로 하여 묶어쓰는 방식을 취하고있다. 우리 말에서 자음과 

모음이 소리마디단위로 결합이 가능한 글자수는 11,172자이지만 언어실천에

서는 실지 쓰이는 글자의 수는 3천여자이다.

우리가 쓰지 않는 부호를 덧붙여가면서 외래어를 적어서는 안된다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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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말할것도 없고 우리가 쓰지 않는 글자까지 만들지 않으면 적을수 없게 

규범화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부호를 덧붙이고 괴상한 소리마디글자까지 적용한다고 하여도 외

래어나 외국말단어의 어음적외피를 모조리 꼭같게 적을수는 없는 조건에서 

우리의 실지 글자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글자로, 우리의 서사습관을 따라 적

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실례로 정보분야에서 쓰이고있는 영어기원의 외래어인 ≪option≫을 들

수 있다.

이 단어의 발음은 [ɒpʃn]인데 우리 말에서는 하나의 음절에서 모음이 없

이 3개의 자음이 련속 오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둘받침≫뒤에 다시 자음

이 오는 경우에도 실지 발음에서는 둘받침중의 하나만이 발음된다. 그런데 

이 단어의 발음에서는 ≪p≫, ≪∫≫와 ≪n≫이 나란히 온것으로 하여 적

기가 매우 불편하다.

즉 ≪-tion≫은 우리 말로 ≪숀, 슌, 션≫의 여러가지로 적을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민족어의 서사습관을 따라야 한다.

오늘날 우리 말의 적기에서는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숀, 슌, 션≫이라는 

글자는 쓰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 말의 력사에 ≪문션, 됴션≫과 같이 ≪션≫
이라는 글자가 있을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 글자생활에서 한번도 쓰이지 않은 글자로가 아

니라 ≪션≫으로 적는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기원어가 우리 말에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나라 말을 통하여 들어

오는 경우의 적기는 보다 복잡하다.

이미전에 우리 말에 들어온 외래어들인 경우에는 기원어를 잘 알수 없는

것들이 있다.

기원어를 추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원어대로 적는 방식이 있다.

우리는 영어나 도이췰란드어와 프랑스어나 이딸리아어, 에스빠냐어 등에

서 같은 글자라도 서로 다르게 적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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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p, t, k, s≫를 영어나 도이췰란드어에서는 우리 말의 ≪ㅍ, ㅌ, 

ㅋ, ㅅ≫의 거센소리로, 프랑스어나 이딸리아어, 에스빠냐어 등에서는 조선

어의 ≪ㅃ, ㄸ, ㄲ, ㅆ≫의 된소리로 적고있다.

그러므로 기원어가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나 이딸리아어, 에스빠냐어라

고 추정할수 있고 원어가 영어인 경우에는 해당 기원어의 특성을 최대한 살

려야 한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분야의 외래어들을 규범화하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

제들을 우리 나라에서의 학술용어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현대과학기술용어외래어의 규범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보다 심

화시켜 현실성있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말의 주체적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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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 양상 연구
−북경대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ducated Aspect of the Korean Collocation 
for Chinese Learners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Textbook of Peking University−

부가준*18

제주대학교

1. 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連語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높이고, 어휘의 표현력을 확장하여 실제 의사소통에서 연어와 

같은 고정표현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한 것이다. 허용

(2008)에서는 어휘 교육에 있어 개별 단어의 학습뿐만 아니라 구 단위 이상

의 고정표현을 교육해야 유창하고 적절한 언어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한국어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어

휘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부분 단어를 개별로 교육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

게 되면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연어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연어에 대한 지식 없이 개별 어휘만 가지고 의사소통의 목적을 완벽하

게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먹다’라는 타동사를 

배운 후, ‘명사(목적어)+을/를(목적어 격조사)+타동사(서술어)’의 형태에 따

 * Fu Jia Jun (Visiting professor,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Departments, Jeju National 

University)

E-mail: krjjun@1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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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앞에 음식의 이름을 나타나는 명사 ‘사과, 고기, 비빔밥’ 등을 붙이고 ‘사

과를 먹다, 고기를 먹다, 비빔밥을 먹다’와 같은 구 단위의 표현을 자유롭게 

결합하여 활용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을 것이지만 ‘먹다’로 구성하는 ‘나이를 

먹다, 욕을 먹다, 겁을 먹다’와 같은 연어 표현에 대해서는 학습 없이 스스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때 구 단위 중의 

‘먹다’의 의미는 더 이상 본래의 의미가 아닌, 특정 환경에 특정한 명사를 선

택해서 함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어 연어 교육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의 연어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연어 교육 목록 선정, 연어 교육 

방안 제시, 그리고 연어 사용 중의 오류 분석에 집중되고 있다1. 하지만 한국

어 교재 분석을 토대로 한 연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문금현(2002)과 이

정현(2009)의 연구뿐이다. 특히 이중에서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

을 위해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 중에 연어 제시 양상을 분석하거나 

검토한 연구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문금현(2002)에서는 서울대학교 어학연

구소,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연세대학교 어학당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

여 연어의 선정 기준과 목록, 제시 방법 등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을 문제로 

보고, 연어의 양에 대한 기준이 없고, 연어에 관한 연습문제를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연어에 대한 특별한 학습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

정현(2009)은 연세대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연어의 분포와 빈도 양상을 분

석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국립국어원 &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연어 

목록에서 동일한 명사의 빈도수가 5개 이상의 연어를 만드는 명사 그룹을 

추출하여 교재에 출현한 연어를 분석할 기준을 선정하였다. 그 목록을 조남

호(2003)에 따라 명사와 용언 각각을 등급 A(=1), B(=2), C(=3)로 표기하여 

명사와 용언 각각을 더하여 연어 값을 매겼다. 분석한 결과, 연어의 총 빈도

 1 기존 한국어 교육에 있어 연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

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어 교육 목록 선정과 관련된 주요 연구는 송재헌(2015) 등

이 있다. 연어 교육 방안 제시와 관련된 논문은 김원경(2010) 등이 있다. 학습자들이 연어를 

사용할 때에 나타난 오류 현성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는 여숙연(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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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고급 단계 즉, 5급과 6급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발견하였고, 연어 값에 

따른 분포는 초급과 중급에 이르는 단계는 큰 문제라고까지는 볼 수 없었으

나, 빈도수와 마찬가지로 중급에서 고급에 올라갈 때 좀 더 다양하고 더 많

은 양의 연어가 출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지금 한국어 학습자들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 특히 중국 현지에 살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들 위해 타당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연어 학습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현지 200여 개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북경대 한국어 교재 <한국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교재 중에서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연어에 대한 제시 양상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분석 과정 중

에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 학습 목록을 정리하여 추출한 다음에 한국 국내에

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 교육 항목과 서로 비교하고 연어 

빈도수와 학습 난이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연어 교

육 목록을 보완할 것이다. 본고는 중국에서 출간된 한국어교재의 연어 목록

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연어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의사소통 할 때의 표현

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연어 습득을 통해 언어 숙달과 어휘 사용 

오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중국 현지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 중의 연어와 관련된 서적의 편찬 및 개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문은 중국 현지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로 많이 접하

는 북경대 교재 중에서 제시되는 연어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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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대상은 중국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연어 항목들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에 연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것에 따라 실제 조사에서는 교제에 제시된 연어 목록의 범위도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어의 정의와 판별 기준에 대한 국어학계의 

연구에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본문은 국어학 쪽의 연어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어 교육에서 연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규명해 보겠다.

국어학계의 연어의 개념과 판별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동혁(1998)은 연어에 대해 특수한 단어끼리의 관습적인 긴밀한 구 결합체이

면서 연어의 구성단위 중 적어도 하나의 단어가 기본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문금현(2002)은 연어는 둘 이상의 단

어가 축자의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어군으로 출현 빈

도가 높고 심리적인 현저성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에 송정근(2002)은 연어란 

통사론적으로는 어휘 제약을 통해 서술어와 논항이 결합되고, 의미론적으로 

구성 성분의 축자적 의미의 합이 아닌 전체 의미를 갖지만 구성 성분 중 축

자적인 의미가 투명하게 전체 의미에 반영되어 있는 구라고 하였다. 또한 임

근석(2010)에서 연어는 어휘요소 상호 간 또는 어휘요소와 문법요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연어 핵)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

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요소나 문법요소(연어 변)를 선호하여 선택한다고 하

였다.

위의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비록 연어의 정의에 대해 학자들 간의 협의를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연어의 통사적 공기성2과 의미적 합성성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학자가 연어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그냥 

어휘소의 축자적인 의미의 조합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연어를 구성한 어

휘소 중의 하나의 의미가 반드시 투명성3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 공기성은 연어의 두 구성요소가 자주 공기하여 나타난다는 뜻이다. 연어로 특정한 의미를 

표현할 때 두 구성요소 중의 하나라도 다른 어휘소로 바꾸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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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와 관용표현의 자유 결합에 있어 경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

약 한국어교육에서 연어에 대해 두 어휘소가 공기관계인 축자적인 의미의 

조합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앞에서 제시한 예시 중에서 어휘소 ‘먹다’는 더 

이상 ‘먹다’의 원래의 의미로 분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다’, ‘욕

을 먹다’ 등의 교육 항목이 거의 다 배제되어 버리고 연어 교육 항목 수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관점은 어휘량이 아직 부족하고 개별 어휘를 구 

표현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

이다.

본고에서는 연어의 통사적 공기성, 의미적 합성성, 그리고 연어의 구성요

소 중 하나의 어휘소 의미의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교재

에 나온 구 표현이 연어 항목인지를 판별할 것이다. 아래에 있는 표를 통해

서 연어에 대한 판별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통사적 
공기성

의미적 
합성성

하나의 어휘소 
의미의 투명성

판별결과

나이를 먹다 o o o (나이: 투명, 먹다: 불투명) 연어

떡을 먹다 x o x (모두 투명) 자유결합

미역국을 먹다 o o x (모두 불투명) 관용표현

<표 1> 연어와 자유결합, 관용표현의 비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세 개의 예시는 모두 타동사 ‘먹다’가 들어가는 ‘명사+

목적격 조사+동사’ 구조의 동사구인데, 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나이

를 먹다’와 ‘미역국을 먹다’는 모두 특정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구를 

구성하는 두 개의 어휘소 간의 공기성이 강하다. ‘떡을 먹다’의 경우는 어휘

소 ‘먹다’는 원래의 의미이며, 이때 동사 ‘먹다’ 앞에서 ‘떡’대신 다른 음식의 

이름을 나타나는 명사로 바꾸면 ‘송편을 먹다, 사과를 먹다, 비빔밥을 먹다’

 3 임근석(2010)에 따르면 언중이 특정 어휘요소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그 어휘 요

소의 의미는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연어를 구성된 투명한 의미를 가진 어휘

소는 투명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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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새로운 동사구를 만들 수 있다. 이때 ‘떡’과 ‘먹다’ 두 어휘소 간에 

공기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의미적 측면에서 볼 때 세 개의 동사구는 

모두 두 어휘소로 합성된 축자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떡을 먹다’는 그냥 ‘떡’

과 ‘먹다’의 본래 의미로 결합된 의미이다. 이와 달리 ‘나이를 먹다’와 ‘미역국

을 먹다’의 경우는 두 어휘소를 공기관계 아래 새로운 특정한 의미를 생성하

고 있다. ‘나이를 먹다’ 속에는 ‘나이’만 투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먹다'는 

'늘다'와 같은 전이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미역국을 먹다’ 속에 있는 두 

개의 어휘소는 의미가 모두 불투명하여 축자적인 의미로 '시험에 떨어지다'

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통사적 공기성, 의미적 합성성, 그리고 어휘 의

미의 투명성에 따라 위의 세 개의 동사구 표현을 자유결합, 연어, 그리고 관

용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결합은 두 어휘소가 원래의 의미 그대로 자유

롭게 결합하여 생성한 표현인데 관용표현은 구를 구성한 두 어휘소가 긴밀

한 공기관계 아래 원래의 의미를 모두 전이하여 새로운 특정한 축자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연어에 대해 어휘요소 상호간의 긴밀

한 통사적 공기관계의 결합 구성으로, 하나의 어휘소가 투명한 의미로 다른 

어휘소와 함께 특정한 의미를 생성하는 표현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어의 개념 및 판별기준에 따라 북경대 교재에 

있는 연어 항목을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연어의 범위는 ‘명사+동사/

형용사’형 어휘적 연어4로 한정할 것이다. 그 이유는 ‘명사+동사/형용사’형 

연어는 한국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며 전체 연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이 연어를 직접 사용

 4 연어는 구성요소가 어휘요소인지 문법요소인지에 따라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로 나눌 

수 있다. 본문은 주로 어휘적 연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예정이다. 어휘적 연어의 하위분류

는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① ‘명사+주격조사 이/가+자동사/형용사’ 형 주술관계 연어: 나이가 들다, 배가 고프다

② ‘명사+목적격조사 을/를+타동사’ 형 술목관계 연어: 나이를 먹다

③ 여러 가지의 수식관계 연어:

   ‘부사+동사’ 형 수식관계 연어: 깜빡 놀라다

   ‘명사+부사어+동사/형용사’ 형 수식관계 연어: 감기에 걸리다

   ‘동사/형용사+관형사형 어미+명사’형 수식관계 연어: 왕성한 식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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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명사+동사/형용사’형 연어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다.5 

‘명사+동사/형용사’형 어휘적 연어는 구체적으로 ‘명사+주격조사 이/가+자동

사/형용사’ 형 주술관계 연어, ‘명사+목적격조사 을/를+타동사’ 형 목술관계 

연어, 그리고 ‘명사+부사+동사/형용사’ 형 수식관계 연어 세 가지를 포함하

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북경대 교재의 본문, 어휘란, 어

휘 활용 설명, 문법 설명 부분에서 제시된 예문, 연습문제, 그리고 보충 어휘

란에서 나타난 모든 ‘명사+동사/형용사’형 구 표현을 뽑아 연어 항목인지를 

판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선정된 연어항목을 북경대 교재 연어 목록으로 추

출하고 나서 한국 국내에서 쓰고 있는 주요 교재인 <연세 한국어> 중에서 

나타난 연어 항목과 비교할 것이다. 한·중 양국 교재의 연어 교육 항목의 

타당성을 분석할 때 주로 교육 항목의 수량, 어휘 사용 빈도수, 어휘 학습 

난이도와 같은 세 가지의 방면을 고려할 것이다. 빈도수는 주로 기존 연어 

관계 통계 자료인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6을 참고할 것이고 난

이도는 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나오는 등급별 어휘 목록을 참조할 것이다. 

이런 비교 및 분석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북경대 교재에 있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과 효율적인 교수 방법도 동시에 제시할 것이

다. 교재에서 미비한 연어 항목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로 한국어교육을 위

한 한국어 연어사전을 참고할 것이다. 

3. 북경대 교재의 연어 제시 양상 분석 

북경대학교 한국어 교재 <한국어>는 중국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와 

한국국립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원이 공동적으로 편찬된 중국인 한국어 학

 5 이승연·최은지(2007)에서 말뭉치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연어의 오류 유형과 빈도를 분석한 

결과 ‘체언+용언’형의 결합 오류가 전체 오류의 4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용언의 어휘적 오류가 36.9%이라고 밝히고 있다.

 6 한영균,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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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이다. 2000년 중국에서 출간된 이래 중국 

각 지역 200 여개 대학교의 한국어과에서 이 교재를 주된 교재로 쓰고 있다. 

<한국어>의 외적 구성은 1~4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로 한국어를 전공하

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종합 한국어 교재이다. 교재는 한국어 

수준 등급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난이도를 보면 그중에서 <한국어1>

와 <한국어2>는 초급과 중급 수준의 교재에 해당하고 <한국어3>는 고급 수

준의 교재로 볼 수 있다. <한국어4>에는 문화와 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

며 난이도는 TOPIK시험으로 보면 6급 수준보다 더 높은 것이라서 일부분 

대학교에는 <한국어1~3>만 가르치는 상황도 있다. 제1권7 외에 모두 15과씩

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내부 구성은 ‘본문-단어-발음-어휘 활용-어법 및 관용

형-연습문제-보충단어’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연어 교육 항목은 ‘단어’, ‘어

휘 활용’, ‘보충 단어’ 3부분에서 명시되어 있고 본문이나 예문에서도 명시된 

연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부터 권별로 북경대 고재에서 제시된 연어 항목을 정리하고 제시양상

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정신이 없다, 마음에 들다, 신경을 쓰다

<표 2> <한국어1>의 연어 목록

<한국어1>에 나타난 연어 항목은 3개 밖에 없고 제1권 전체 어휘량(1085

개) 중에서 0.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문 주제와 관련된 일반 어휘들

은 ‘단어’부분에서 개별로 제시되고 있지만 연어는 ‘어휘 활용’부분에서만 제

시된다. 연어 항목은 이렇게 일반 어휘와 나눠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어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방법도 다르다. 연어를 제시할 때 일반 어휘처럼 해당되

는 중국어 의미 해석뿐만 아니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용법 및 예문

 7 제1권은 모두 20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0과까지는 발음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수록

되어 있으며 뒤에 있는 10과는 다른 권의 내적 구성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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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차리다, 감사를 드리다, 나이를 먹다, 이야기꽃을 피우다, *상처를 입다, 손에 땀을 
쥐게 하다, *신경을 쓰다, 밤을 새우다, 조예가 깊다, *해를 끼치다, *고개를 숙이다, *사건
이 벌어지다, 생각이 들다, *예의를 갖추다, 말씀을 드리다, 화가 나다, 게으름을 피우다, 
느낌이 들다, *바둑을 두다, 정이 들다, 수다를 떨다, 마음에 들다, 마음(을) 먹다, *꿈을 
꾸다, 흉을 보다, 소리(가) 내다, *발걸음을 내딛다, 길이 막히다, 겁(이) 나다, 예를 들다, 
예절이 밝다, 예의가 밝다, 정신이 팔리다, 녹이 슬다, 사진을 찍다, 잠이 들다, 경황이 없
다, 무리가 되다, 열(을) 띠다, 신이 나다, 말썽을 뿌리다, 시집을 가다, 시를 짓다, 애를 
쓰다, 판단을 내리다, 전화를 드리다, 각광(을) 받다, 천대(을)받다, 단풍이 들다, 숨이 막
히다, 한숨을 짓다, 한숨을 쉬다, 일을 저지르다, 끝을 보다, 오해를 받다, 영문을 모르다, 
자리를 굳히다, 느낌이 들다, 힘을 합하다, 발길이 끊이다, 재미가 붙다, 기승을 부리다, 

휴식을 취하다, 더위(를) 먹다, 수다를 떨다, 후회가 들다, 미소를 짓다

도 동시에 제시되어 있다. 연어에 대한 해석 내용을 보면 해석 항목 자체가 

연어라는 사실을 직접 밝히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다. ‘연어’

라는 표현을 대신에 연어 교육 항목을 모두 ‘관용어(惯用语)’로 표시한다. 이

렇게 되면 학습자들이 연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 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중에 관용표현을 배울 때 연어 항목과 혼동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어 항목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표시와 해석이 필

요하다. 한편, 교재 전체 1,000여 개 학습 어휘 중에서 연어의 수량은 아주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어 표현을 잘 모르면 어휘량이 적은 초급학

습자들이 의사소통을 진행할 때 어휘 사용의 오류를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

냐하면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연어를 구성된 어휘 요소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어휘와 어휘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쓰는 경향을 보이고 이런 잘못 된 용법이 초급단계에 고정화되면 나중에 

중·고급 단계에 들어가도 언어 표현의 속달도, 정확성 및 유창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1>에서 초급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연어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3> <한국어2>의 연어 목록8

 8 <표 3>에서 별표*을 찍은 연어 항목은 교재의 본문이나 예문에서 연어 표현이 직접 나왔지

만 단어장에서 연어 표현이 아니고 연어를 구성한 명사와 동사를 개별 어휘로 제시하는 것

이다. 본고는 교재에서 간접적으로 제시한 연어 항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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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이 나다, 인기를 끌다, 실감이 나다, 소름이 끼치다, 마음이 놓이다, ▲인상 깊다, 
판을 치다, 구미에 맞다, 이해가 가다, △홈잡다, 힘을 쏟다, 거리가 있다/멀다, 기가 막
히다, 손을 대다, 나이가 들다, 말썽을 피우다, 정신을 차리다, 호감을 사다, 관계를 맺다, 
입에 오르내리다, 생각에 잠기다, *상승세를 타다, 농사를 짓다, 짐작이 가다, 집을 나가

다, 피부로 느끼다, 샘이 나다, 맘에 들다, 넋을 잃다, 넋을 놓다, 감기가 들다, △손보

<표 4> <한국어3>의 연어 목록

<한국어2>에서 제시한 연어 항목은 67개가 있으며 제2권 전체 어휘량

(2088개) 중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1>보다 전체 학습 어

휘량에 차지한 비중은 훨씬 늘었다. 이를 통해 연어의 양이 학습단계별로 초

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 방

법과 제시 내용을 보면 역시 문제점이 있다. 각 연어 항목은 ‘단어’ 와 ‘보충

단어’부분에 제시하는 것도 있고, ‘어휘 활용’부분에서 제시한 상황도 있다. 

그 차이는 구체적인 용법 설명 및 예문의 유무에 있다. 그리고 연어 항목을 

제시할 때 ‘관용구(惯用句)’와 비슷한 정확하지 않는 이름으로 제시하는 상황

도 있다. 제1권에서 연어를 ‘관용어’로 표기되었다가 제2권에서 다시 ‘관용구’

로 명명하면 학습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교재 중에서 연어를 제

시할 때 연어(连语연어, 固定搭配고정결합, 词组동사구)와 같은 통일한 명칭

도 필요하다. 제시양상을 보면 단어장에서 어떨 때는 연어 자체를 마치 한 

어휘처럼 구 표현을 직접 제시하는 바도 있고, 본문이나 예문 속에서 나오는 

구 표현은 구성된 두 어휘소가 분명히 ‘명사+동사/형용사’형의 공기관계이지

만 단어장에서 명사와 동사/형용사를 나누어서 개별 어휘로 제시하는 바도 

있다. 이를 통해 연어의 제시 방법을 통일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어휘를 사용할 때 어휘를 개별로 배웠으니까 연어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녹이 슬다’와 같은 

어휘 사용 빈도수가 낮은 단어로 만든 연어 항목을 발견했다. 과연 이런 연

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가,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잘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아래 있는 논의를 통해 이런 타당성이 부족한 연어 교육 항목

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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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랑이를 벌이다, 주목을 받다, 공들이다, 물을 들이다, 흉내를 내다, ▲길 가다, 조
화를 이루다, 몸살이 나다, 몸살을 앓다, 목이 타다, 가뭄이 들다, 속이 타다, 애가 타다, 

시비를 걸다, △도망치다, 욕을 먹다, 마음 놓다, △들뜨다, 입이 나오다, 숨을 거두다, 
말이 아니다, 감정을 넣다, 도독이 들다, 큰맘 먹다, 기억에 남다, *시치미를 떼다, 마음
을 먹다/마음먹다, 아첨을 떨다, 핑계를 대다, 꾸중을 듣다, 인성을 높이다, 야단을 치다, 
마음에 담아 두다, 손꼽다, 인물이 좋다, 당직을 서다, 진심(이) 어리다, 마음이 쓰이다, 

주객이 전도되다, 성에 차다, 바탕을 두다, 밥맛이 떨어지다, 우는 소리를 하다

<한국어3>에서 제시한 연어 항목은 총 75개가 있고 제3권 전체 어휘량

(1856개) 중에서 4%을 차지하고 있다. 연어 교육 항목의 비중은 제3권의 상

황과 비슷하다. 연어 제시 양상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연어 항목 원래의 

완전한 구조가 아닌 구성 요소 중의 격조사를 생략하거나 아예 연어의 형식

이 말고 합성어로 제시하는 예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인상 깊다’, ‘길 

가다’등이 연어의 격조사 성분을 생략하여 제시한 예에 해당한다. 물론 이를 

예시를 실생활에서 실제 사용할 때 격조사를 흔히 생략할 수 있지만 한국어 

어법 구조나 연어의 통사적 구성에 대해 생소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표현과 실제 사용 양상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인상 깊다’

는 주격조사와 결합하여 ‘인상이 깊다’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길 가다’는 원

래의 형태는 ‘길을 가다’ 혹은 ‘길에 가다’라는 사실에 대해 따로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조사를 흔히 생략할 수 있는 연어 항목에 대해 위에서 제시한 항목 

중의 ‘진심(이) 어리다’와 같이 괄호를 쓰고 조사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나중에 학습자들이 직접 연어 표현을 사용할 때 연어의 구성요

소인 명사와 동사의 통사적 관계를 잘 모르면 조사 부분을 틀리기 십상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표 4>에는 ‘흠잡다, 손보다, 도망치다. 들뜨다’

와 같은 합성어의 예도 있다. 이런 합성어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모두 ‘명사

+동사’형의 예들이다. 그럼 이런 합성어의 어휘소 가운데 조사 성분을 끼어

들어 연어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만

약 되는 경우에 합성어의 형태뿐만 아니라 연어 형태도 동시에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연어는 축자적인 의미와 비교적 강한 공기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한 단어처럼 쓰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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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들다, 권세를 부리다, 경기가 풀리다, 이민을 가다, 눈치가 빠르다, ▲주눅 들다, ☆가
꾸다(몸을 가꾸다 등), 말을 걸다, 성에 차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 손가락질을 받다/ 하

다, 말이 아니다, ☆챙기다(짐을 챙기다/ 밥을 잘 챙겨 먹다 등), 이름을 떨치다, ☆올리다
(소독을 올리다/결혼식을 올리다/무대에 올리다 등), ☆치르다(잔치를 치르다/ 대가를 치르
다 등), 돈이 떨어지다, 빚더미에 앉다, 신방을 차리다, 주의 깊다, 혜택을 보다, ▲피눈물 
나다, 자존심을 건드리다, 바람이 불다, ☆뜨이다/띄다(눈에 띄다 등), 손을 잡다, 기세를 
부리다, 만세를 부르다, 양해를 구하다, ▲발 빠르다, △표 나다, ☆낳다(아이를 낳다/불신
을 낳다 등), 비탄에 빠지다, 균형(을) 잡다, 균형(이) 잡히다, 눈길을 끌다, ☆갚다(돈을 
갚다/신세를 갚다/원수를 갚다 등), 신세(를) 지다, 원수를 갚다, 각이 지다, 야단맞다, 소

문나다, 부하에 걸리다, 뜻을 펴다, △힘차다, 짝이 없다, 심혈을 기울이다, ☆일다(여론이 
일다/불길을 일다 등), 인사를 나누다, 세상을 뜨다, 실의에 빠지다, 풀이 죽다, 말문이 막

히다, 성을 내다, 귀를 기울이다

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표 5> <한국어4>의 연어 목록9

<한국어3>에서 제시한 연어 항목은 총 55개가 있고 제4권 전체 어휘량

(3,060개) 중에서 1.8%를 차지하고 있다. 연어 교육 항목의 수량이나 비중을 

봤을 때 제2권과 제3권보다 큰 폭을 줄였다. 이는 연어의 학습양이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원칙을 어겼다. 아무리 문화·문학 교재라도 

하더라도 외국어 교재로서 어휘와 표현에 대한 교육을 소홀하면 안 된다. 제

4권에서 3000여 개의 어휘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문화 및 문학 분

야와 관련된 전문용어이다. 연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전

체 교육 내용은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응용할 때 실용성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의 학습자들에 수준을 맞춰서 연어 항목을 더 많이 

선정할 필요가 있다. 연어의 제시 양상을 보면 다시 나타난 합성어와 연어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 문제는 제3권의 내용에 대해 분석할 때 이미 논의해 

보았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4권에 연어를 제시할 

 9 <표 5>에서 ☆을 찍은 어휘 항목은 교재의 본문이나 예문에서 연어 표현이 직접 나왔지만 

단어장에서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에 ‘어휘 활용’ 부분에서 이 연어를 구성하는 연어핵

인 동사가 들어가는 여러 개의 연어 표현을 예문을 통해 제시해 주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런 동사가 있는 연어 표현도 교재 연어 목록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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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특유한 제시 양상도 있다. 일부분 동사가 여러 가지의 확장된 의미로 연

어 표현의 연어핵10이 되고 연어변이 되는 명사와 같이 연어를 생성한다. 이

런 연어 중에 주된 부분은 연어핵이 되는 동사이다. 하지만 이런 연어 항목

을 제4권의 단어장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과마다의 ‘어휘 활용’부분

에서 해당된 동사를 배울 때 예문을 통해 관련된 연어 항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연어 표현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연어핵이 되는 동

사의 파생적인 의미만 강조하면 학습자들이 해당된 연어 항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한 동사의 여러 가지의 파생 

의미를 설명한 후에 관련된 연어 항목도 단어장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 구성한 연어 항목을 체계

적으로 교수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북경대 한국어 교재에 전체 8000여 개 어휘 중, 연어 항목은 

총 200개(2.5%)가 들었다. 권별로 연어 교육 항목의 수량은 <한국어1>에 3개

만 있는 상태로부터 <한국어2>와 <한국어3>으로 권마다 60~70개로 급상승

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언어 실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의사소통 할 때의 다

양한 표현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순응하고 있다. 하지만 난이도 가장 높은 

<한국어4>에는 연어에 대한 학습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보였다. 따라

서 연어 교육 목록을 선정할 때 수량에 대한 기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교재 중에서 연어 항목에 대한 제시 양상을 고찰해 보니 연어에 대한 불일치

한 호칭, 연어의 구성요소인 개별 어휘에 대한 배움을 통해 연어 항목을 간

접적으로 습득하는 방식, 합성어와 연어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해 주지 못한

다는 점, 그리고 조사 생략의 문제점을 비롯한 ‘명사+동사’형 연어에 대해 제

대로 된 구조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연어 항목을 배워도 교제 중에서 연어와 관련된 연습 문제가 하나도 설치하

지 않았다. 학습 효과를 검정할 수 있는 연습문제가 결핍하면 학습자들이 연

어 항목에 대해 실제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10 임근석(2010)에 따라 연어핵은 연어의 공기관계 중의 선택의 주체가 되는 어휘소이고 연어

변은 선택한 대상이 되는 어휘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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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중국 한국어 교재 중의 연어와 관련된 내용의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다음에는 한국 국내 각 대학교 교내 어학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 현지의 

한국어 교재와 비교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교제에 대한 비교

를 통해서 제시한 연어 교육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제시 양상의 장

단점을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현지의 한국어 교재중의 연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장단점을 지양할 수 있는 보완 방안과 더욱 효율적인 교수 

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4. 한·중 한국어교재에서의 연어 교육 내용의 비교 및 보완점

<연세 한국어(2010)>은 한국 각 대학교의 어학당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출간되어 일부분 

대학교와 한국어학원에서 수업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중국

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연세 한국어(2010)>중의 연어 교육 내

용을 비교 대상으로 삼다. 교재의 외적 구성은 초급은 1-1과 1-2, 2-1과 2-2

로, 중급 3-1과 3-2, 4-1과 4-2로, 고급은 5-1과 5-2, 6-1과 6-2로, 총 열두 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 별로 각각 10과로 이루어져 있다. 교재의 내적 구

성은 ‘대화-어휘-문법 연습-과제1·2-문화-단원 정리(대화, 문법 설명)’로 구

성되어 있다. 연어 항목은 어휘 부분에서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고 대화문, 

문법 예문, 연습문제에 산발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북경대 교재와 달리 연어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연세 한국어(2010)>에서 나타난 연어 항목

에 대한 조사는 류정민(2012)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한계점은 초급 교재

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여 교재 전체의 연어 제시 양상을 보이지 못하는 점

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연세 한국어> 총 12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등급별

로 연어와 관련된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교재에서 추출한 연어 목록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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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계획을 세우다, 계획이 없다, 계획이 있다, 구름이 끼다, 눈이 그치다, 눈이 내리다, 눈이 
오다, 머리를 감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 신호가 가다, 안개가 끼
다, 약속을 어기다, 약속을 지키다, 음성메시지를 남기다, 음성메시지를 확인하다, 전화를 
걸다, 전화를 끊다, 전화를 받다, 전화번호를 누르다, 전화벨이 울리다, 탁구를 치다, 핸드

폰을 끄다, 핸드폰을 켜다, 휴대전화를 끄다, 휴대전화를 켜다

2-1,2-2
계약을 하다, 구멍이 나다, 기대가 되다, 기억에 남다, 기침을 하다, 돈을 찾다, 두통이 심
하다, 마당을 쓸다, 마음에 들다, 먼지를 털다, 몸이 떨리다, 물에 빠지다, 박수를 치다, 
배탈이 나다, 번호표를 뽑다, 변비(증세)가 있다, 보험에 들다, 살이 빠지다, 선약이 있다, 
설거지를 하다, 설사를 하다, 소화가 (안)되다, 속이 쓰리다, 시험에 붙다, 야단을 치다, 약
속을 미루다, 약속을 취소하다, 엄살(을) 부리다, 열이 나다, 이사를 하다, 자료를 찾다, 전
화가 오다, 전화를 바꿔 주다, 전화를 잘못 걸다, 조언을 하다, 촬영을 하다, 충혈이 되다, 

코가 막히다

<표 6> <연세 한국어> 초급 연어 교육 목록 (64개) 

3-1,3-2
고집이 세다, 굽을 갈다, 근육이 생기다, 능력이 뛰어나다, 김치를 담그다, 돈이 들다, 동
아리에 들다, 돈을 벌다, 마음을 먹다, 마음이 넓다, 맛을 보다, 머리를 다듬다, 몸살이 나
다, 성격이 급하다, 수리를 받다, 수리를 요청하다, 스트레스가 풀리다, 시간을 내다, 열량
을 소모하다, 이사를 오다, 인사를 가다, 인사를 나누다, 인사를 드리다, 인사를 받다, 인
사를 시키다, 인정을 받다, 정이 많다, 체중이 줄다, 피로가 풀리다, 거절을 당하다, 기운
이 없다, 도움을 청하다, 마중을 나가다, 문제가 생기다, 커피를 뽑다, 밤을 새우다, 부탁
을 들어주다, 부탁을 받다, 기분이 상하다, 도시락을 싸다, 성의가 없다, 시간이 나다, 시
간이 흐르다, 문자를 보내다, 인사를 드리다, 안부가 궁금하다, 안부를 묻다, 안부를 전하

다, 양해를 구하다, 오해를 사다, 용서를 빌다, 의견을 말하다, 접수시키다, 팔짱을 끼다

4-1,4-2
덕을 보다, 신경 쓰다

<표 7> <연세 한국어> 중급 연어 교육 목록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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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날을 잡자, 사력을 다하다, 욕심을 부리다, 의심을 사다, 한몫잡다, 눈길을 끌다, 눈에 선

하다, 명복을 빌다, 신명 나다, 압도 당하다, 조의를 표하다, 초상을 치르다

6-1,6-2
가치관을 심어주다, 가치관을 형성하다, 가치관을 확립한다, 혼란을 겪다, 판단을 내리다, 
판단이 서다, 납득이 가다, 마음을 졸이다, 메달을 따다, 안간힘을 쓰다, 갈등을 빚다, 갈
등을 해소하다, 갈등이 심화되다, 고민을 털어놓다, 고민을 해결하다, 고민이 생기다, 고
충을 털어놓다, 고충이 따르다, 눈을 돌리다, 능력을 펼치다, 마찰을 겪다, 마찰을 일으키
다, 마찰이 심하다, 경험을 쌓다, 일익을 담당하다, 전공을 살리다, 조언을 구하다, 조언
을 따르다, 책임감이 강하다, 충고를 따르다, 충고를 받아들이다, 틀에 박히다, 협동심이 

강하다, 화해를 청하다

<표 8> <연세 한국어> 고급 연어 교육 목록 (46개)

연세대 교재 중의 연어 항목은 총 167개가 있고 북경대 교재와 비교하면 

양이 조금 적은 편이고 북경대와 중복되어 제시하고 있는 연어 항목은 '마음

에 들다, 야단을 치다, 마음을 먹다, 양해를 구해다'와 같이 4개 밖에 없다. 

이를 통해 각 교재는 연어 교육을 선정할 때 학습량과 학습 내용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급에서 고급 단계까지 연

어 항목 학습량의 줄어드는 경향을 보면 연어에 대한 학습은 초급 단계부터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언어 수준의 향상됨에 따라 연어 

표현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어휘력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는 것도 사실이지만 초급 단계부터 연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도 어휘 표

현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용법과 표현

도 교육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서 연어 항목을 제시할 때 양적 

측면에서 이 두 가지의 교재의 제시 양상을 절충하여 학습어휘의 난이도와 

빈도수에 따라 각 단계에서 고르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연세대 교재에서 초급 단계에 제시한 연어 항목 수량은 북경대보

다 훨씬 많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이는 연어 항목에 대한 제시 방법과 관련

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북경대 교재는 어휘 ‘전화’를 배운 후에 본문에

서 ‘전화를 하다’, ‘전화를 드리다’와 같은 자유결합 표현만 제시하고 유의관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 양상 연구  499

계인 연어 표현을 제시할 의식이 없다. 하지만 연세대 교재에서는 개별어휘

를 배운 후에 자유결합 표현 외에 ‘전화를 걸다’, ‘전화를 받다’, ‘전화를 끊다’ 

등 여러 가지의 연어 표현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연어 표현 중에 연어핵

이 되는 명사 ‘전화’가 여러 가지의 동사 연어변과 공기하여 결합된 연어 항

목은 연세대 교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 ‘계획

이 없다’와 같은 반의 관계의 연어 항목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

들이 연어 표현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쉽게 하게 한다. 이렇게 유의관계

와 반의관계를 통해 연어 항목을 제시하는 방법은 학습자들이 연어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연세대 교재에서 연어의 제시 양상 중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연어에 대한 해석 방식이다. 연어의 의미를 직접 해석하는 내용 대신에 학습

자들을 해당된 연어 항목을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의 

연습 문제와 교육 활동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연어 항목과 의미가 일치하

거나 상반된 것을 선택하기’, ‘제시된 문장에서 알맞은 연어 항목으로 빈칸을 

채우기’ 등의 내용이 있다. 이러한 제시 방식을 통해 학습자들이 연어의 의

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맥에서 연어의 사용 환경과 사용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의미 해석 제시하는 것보다 연습 문

제도 동시에 마련해 주는 것은 언어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 훨씬 효율적이

고 실용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연세대 초급2의 연어 항목을 보면 ‘엄살(을) 부리다’ 등 연어 항목 

중에 ‘엄살’과 같은 초급 수준을 넘는 어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학습들

이 이런 연어를 배울 때 구성 요소가 된 새로운 개별 어휘를 따로 배울 필요

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 연세대의 일부분 연어 교

육 항목은 난이도에 따라 선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습들의 수준에 잘 

맞춰서 목록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 학습자의 수준에 잘 맞춰서 연어 교육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서 연어의 사용 빈도수와 학습 난이도를 충분히 고려

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할 것이다. 이에 대해 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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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들다 463 예를 들다 462 손을 잡다 130 느낌이 들다 118 신경을 쓰다 113

화가 나다 111 꿈을 꾸다 91 귀를 기울이다83 짝이 없다 81 눈길을 끌다 81

잠이 들다 78 인기를 끌다 68 기가 막히다 66 바람이 불다 57 생각에 잠기다57

사진을 찍다 55 신경을 쓰다 53 정신을 차리다44 집을 나가다 44 겁(이) 나다 41

바탕을 두다 41 농사를 짓다 40 기억에 남다 38 정신이 없다 33 신이 나다 32

숨이 막히다 31 나이를 먹다 29 휴식을 취하다29 힘을 쏟다 26 인사를 나누다26

<표 9> <북경대 한국어> 고빈도 연어 목록 (89개)

5. 중국인 학습자들 위한 연어 교육 내용

<북경대 한국어>는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 추출된 연어 목록은 중국인 학

습자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고 공부하고 있는 연어 항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어 교육 목록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

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연어 교육 목록을 선정하기 위

해 먼저 북경대 교재에서 추출한 연어 항목의 빈도수를 조사할 것이다. 조사 

방법은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 중에서 제시한 연어 빈도를 참

조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연어 항목을 교육 목록에서 선정할 것이다.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은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2003)>에 실린 어휘 중 명사류의 연어 구성을 <현대국어 사용빈도 

조사 2(2005)>에 사용된 300만 어절 코퍼스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서는 각 연어를 연어 구성의 빈도 및 결합 강도(PMI)를 바탕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1류는 빈도도 높고 결합 강도도 높

은 부류이다. 제2류는 빈도는 낮지만 결합 강도가 높은 부류이다. 제2-3류는 

빈도와 결합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어 항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교재 

제시 연어 항목에 대해 다시 제1류와 제2류에 해당된 어휘 목록을 추출하고 

연어 교육 목록으로 삼기로 했다. 

우선 북경대에서 제시한 연어 항목 중, 사용 빈도수의 기준에 따라 목록에

서 선정될 수 있는 것이 높은 빈도순으로 배열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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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을 가다 24 소문(이) 나다 21 일을 저지르다20 숨을 거두다 18 이해가 가다 18

감사를 드리다17 해를 끼치다 16 마음(을) 먹다 14 미소를 짓다 14 판을 치다 14

판단을 내리다13 힘을 합하다 13 자리를 굳히다12 입에 오르내리12 몸살을 앓다 12

인상 깊다 11 피부로 느끼다11 실감이 나다 10 핑계를 대다 10 예의를 갖추다 8

정이 들다 8 길 가다 8 도망 치다 8 주의 깊다 8 균형(을) 잡다 8

야단 맞다 8 세상을 뜨다 8 말씀을 드리다 7 한숨을 쉬다 7 오해를 받다 6

목이 타다 6 균형(이) 잡히다6 전화를 드리다5 속이 타다 5 욕을 먹다 5

자존심을 건드리다 4 사건이 벌어지다 4 길이 막히다 4 끝을 보다 4 마음에 두다 4

돈이 떨어지다 4 밤을 새우다 3 갈증이 나다 3 도독이 들다 3 이민을 가다 3

무리가 되다 2 시를 짓다 2 단풍이 들다 2 후회가 들다 2 감기가 들다 2

손보다 2 공을 들다 2 인물이 좋다 2 말을 걸다 2

연어 빈도수의 조사를 통해 본고는 <북경대 한국어>에서 제시하는 200개 

연어 항목 중 89 개를 연어 교육 목록의 내용으로 선정한다. 나머진 연어 

항목은 분석에서 이용한 코퍼스가 작아서 그런지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에서 해당된 명사 항목이나 연어 표현을 찾지 못한다. 하지만 이

런 원인보다 <북경대 한국어>에서 연어 항목을 선정할 때 어휘 난이도를 애

초 고려하지 못해서 ‘한국어 학습용 어휘’의 범위를 넘는 어휘로 구성된 연어 

항목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북경대에서 제시된 ‘조예가 깊다’, ‘녹이 

슬다’, ‘주눅을 들다’ 등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용 연어 항목보다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제시할 상황도 있다고 추정한다. 예를 들면, 

‘재미가 붙다’, ‘인성을 높이다’ 등의 예가 있다. 이런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에서 찾지 못한 연어 항목의 학습 필요성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

서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을 근거로 하여 이런 연어의 구성요소가 된 개

별 어휘가 등급화된 토픽 어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만약 있는 경

우, 학습 어휘의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교육 목록에서 넣을 것이고 

없는 경우, 학습자들에게 적절하지 않는 교육 항목이라서 교육 목록에서 빼

야 한다. 먼저 <북경대 한국어> 연어 교육 목록 중에서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에 나타나지 않는 연어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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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들다, 상을 차리다, 조예가 깊다, 바둑을 두다, 게으름을 피우다, 수다를 떨다, 흉
을 보다, 소리(가) 내다, 발걸음을 내딛다, 예절이 밝다, 예의가 밝다, 정신이 팔리다, 녹이 
슬다, 경황이 없다, 열(을) 띠다, 말썽을 뿌리다, 애를 쓰다, 각광(을) 받다, 천대(을)받다, 
한숨을 짓다, 영문을 모르다, 발길이 끊이다, 재미가 붙다, 기승을 부리다, 더위(를) 먹다, 
소름이 끼치다, 마음이 놓이다, 구미에 맞다, 흠 잡다, 손을 대다, 나이가 들다, 말썽을 피
우다, 호감을 사다, 상승세를 타다, 짐작이 가다, 샘이 나다, 넋을 잃다, 넋을 놓다, 실랑
이를 벌이다, 주목을 받다, 물을 들이다, 조화를 이루다, 몸살이 나다, 가뭄이 들다, 애가 
타다, 시비를 걸다, 마음 놓다, 입이 나오다, 말이 아니다, 감정을 넣다, 아첨을 떨다, 꾸
중을 듣다, 인성을 높이다, 야단을 치다, 당직을 서다, 진심(이) 어리다, 마음이 쓰이다, 주
객이 전도되다, 성에 차다, 밥맛이 떨어지다, 멍들다, 권세를 부리다, 경기가 풀리다, 눈치
가 빠르다, 신방을 차리다, 혜택을 보다, 기세를 부리다, 만세를 부르다, 양해를 구하다, 
비탄에 빠지다, 신세(를) 지다, 원수를 갚다, 각이 지다, 뜻을 펴다, 심혈을 기울이다, 실의

에 빠지다, 풀이 죽다, 말문이 막히다, 성을 내다

<표 10>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에 나타나지 않는 연어 항목 

위에 어휘 중에서 ‘마음에 들다, 상을 차리다, 바둑을 두다, 수다를 떨다, 

소리(가) 내다, 애를 쓰다, 더위(를) 먹다, 소름이 끼치다, 손을 대다, 나이가 

들다, 호감을 사다, 짐작이 가다, 주목을 받다, 물을 들이다, 조화를 이루다, 

몸살이 나다, 가뭄이 들다, 시비를 걸다, 꾸중을 듣다, 밥맛이 떨어지다, 눈

치가 빠르다, 혜택을 보다, 신세(를) 지다’ 등 23개 연어 항목은 한국어능력

시험의 어휘 목록의 범주에 있고 대부분 연어 결합 양상도 목록에서 명시되

어 있다. 따라서 이 23개의 항목을 다시 연어 학습 목록에 넣을 것이다. 반

면에 북경대 교재에서 제시된 ‘소리(를) 내다, 예의가 밝다, 한숨을 짓다, 야

단을 치다’ 등 일부분 결합보다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에서 ‘소리가 나다, 

예의가 바르다, 한숨을 쉬다, 야단을 떨다’ 등 사용빈도가 더 높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바꾸거나 

추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북경대에서 제시된 다른 연어 항복은 한국

어능력시험의 학습 어휘 범주를 넘어서 교육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어의 빈도수와 등급화 어휘 법주에 대한 조사를 동해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연어 교육 목록에서 116개 어휘를 선정되었다. 4장의 내용

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교재마다 연어에 대한 제시 양상이 워낙 달라서 모든 

교재의 연어 목록을 통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북경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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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 받다 오다 끊다 바꿔 주다

※ 도입
 북경대 제2권 제10과 제시한 연어 항목: 전화를 드리다 (打电话)
※ 제시
 유의 관계인 연어 항목의 보충:
 ①전화를 걸다, 전화를 하다 (打电话)
 ②전화가 가다 (通电话)
 반의 관계인 연어 항목의 보충:
 ①전화를 받다 (接电话)/ 전화를 바꿔 주다 (转电话) - 전화를 끊다 (挂电话)
 ②전화가 오다/ 전화가 울리다 (来电话)
※ 설명 
 연어 구성요소인 개별 동사의 의미를 설명해준 다음에 통 연어 표현의 의미와 사용
 환경에 대해 설명해 준다. 
※ 연습

 1. 아래에 있는 어휘를 선택하여 하여 빈칸을 채우세요.
 (1) 마침 외출하련 던 참에 전화가______.
 (2) 어제 형은 나한테 전화를 ______. 하지만 잠을 자고 있어서 전화를 못______.
 (3)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대방은 전화를 ______.
 (4) A: 안녕하세요. 국제협력과입니다.
  B: 혹시 오생선님께서 계세요? 전화를 좀 __________.
※ 활용
 ‘전화’과 관련된 연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대화해 보세요.

<표 11> 연어 교육 교수 모형 - 명사 ‘전화’의 연어 표현을 중심으로

에서 제시되는 연어 교육 목록을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연어 교육 

목록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116개의 연어 항목을 가지고 한국어 

학습 과정에 배운다면 양이 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모든 연어 항목을 교

재에서 제시하는 것도 좀 무리가 되다. 결국에 연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교재 

제시된 항목에만 의지하면 안 되고 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본고는 

PPP교수 모형의 원리를 활용하여 학습자들 위한 연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수업 현장에서 보충 연어 항목은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 

및 <연세대 한국어>의 연어 목록의 내용을 참고할 것이다.

본고는 <북경대 한국어> 제2권 제10과에 나타나는 연어 ‘전화를 드리다’를 

가지고 연어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전화’와 관련된 연어 항목은 일상생활에

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북경대 교재에서 중급 수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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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학습 단계에 제시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전화를 드리

다’보다 연어 빈도수가 높고 학습 난이도가 낮은 여러 가지의 표현을 먼저 

배워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를 이용하여 전화와 관

련된 연어 교육 항목을 정리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학습자들이 습득된 연어 

항목의 양이 쉽게 확장되고 교재에서 제시하는 연어 목록의 부족한 점을 보

완할 수 있다. 또한 유의관계와 반의관계를 통해 연어의 의미에 대해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연어를 활용하는 데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이처럼 북경대 교재에서 연어 항목을 빈도수와 학습 난이도에 따라 다시 

정리하여 중국인 학습자들 위한 연어 교육 목록을 제시했다. 연어 교육에 있

어서 사용 빈도가 높고 학습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이 기본

적인 원칙이다. 그리고 교재 연어 목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 진

행 중에 교사가 의미관계를 통해서 학습들에게 같은 명사로 구성된 연어 항

목 혹은 같은 의미 계열의 연어 항목을 교재 연어 항목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연어 항목을 제시한 다음에 다양한 연습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배

웠던 연어의 용법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런 

교육 내용에 따라 연어에 대한 인식이 강화하고 연어 어휘량이 확장되면서 

의사소통 할 때 유창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결론

본문은 효율적인 연어 교육 내용을 통해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

들이 연어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의사소통 할 때의 표현력을 향상시키

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연어 교육 내용을 선

정하기 위해 먼저 연어의 범주에 대해 선행연구를 진행했다. 본문에서 연어

에 대해 어휘 요소 상호간의 긴밀한 통사적 공기 관계의 결합구성으로, 하나

의 어휘소가 투명한 의미로 다른 어휘소와 함께 특정한 의미를 합성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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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그리고 고찰할 연어 항목은 ‘명사+동사/형용사’형 

어휘적 연어로 한정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3장 및 4장에서 북경

대 교재에서 제시된 연어교육 목록으로 추출하고 한국 국내에서 쓰이고 있

는 주요교재인 <연세한국어>중에서 나타난 연어 항목과 비교했다. 비교한 

결과, 북경대 교재에서 연어를 제시할 때 연어 학습 수량과 난이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 연어에 대한 불일치한 호칭을 사용하는 점, 연어의 구성

요소인 개별 어휘에 대한 배움을 통해 연어 항목을 간접적으로 습득하는 방

식, 합성어와 연어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조사

의 생략을 비롯한 ‘명사+동사’형 연어에 대해 제대로 된 구조로 제시하지 못

한다는 점, 연습문제가 없다는 점 등 문제점을 발견했다. 5장에서 한·중 양

국 교재의 연어 교육 항목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교육 항목의 수

량, 어휘 사용빈도수, 어휘 학습난이도와 같은 세 가지의 방면을 고려했다. 

빈도수는 주로 기존 연어 관계 통계 자료인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을 참고하고 난이도는 주로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오는 등급별 어휘 목

록을 참조했다. 이런 비교 및 분석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북경대 교재에 

있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과 효율적인 교수방법도 동

시에 제시했다. 연어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본고는 <북경대 한국어>에서 제

시한 198개 연어 항목 중 89개 고빈도 연어 항목을 연어 교육 목록의 내용으

로 선정했다. 나머진 연어 항목 중에서 23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목록

에서 명시되어 있어서 교육내용으로 선정됐다. 이처럼 연어의 빈도수와 등

급화 어휘 범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연어 교육 목록

에서 116개 어휘를 선정되었다. 이 외에 다른 연어 항목에 대한 학습은 주로 

교사와 사전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따라서 마지막에 6장에서 

직접교수법의 PPP교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도입-제시-설명-연습-활용’과 

같은 5단계의 연어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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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화되는 아이덴티티
−조선학교의 조선무용에 관한 고찰−

Identity Embodied
−A Study on the ‘Korean Ethnic Dance’ of Korean Ethnic Schools in Japan−

宋基燦*11

立命館大学

1. 민족무용과 재일조선무용

민족무용은 일정한 지역성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역사를 공유해온 ‘민족’

이라는 인구집단에 의해 예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험

난했던 한반도의 근현대사 속에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민족’은 분단을 경험

하고 세계 각지로의 이산을 경험했다. 그 중에도 750만 이상의 한반도 출신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어내고 있다. 물론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의 문화의 기저에는 한반도에서 비

롯되는 ‘민족문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문

화’를 바탕으로 정착지의 문화와 정착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

가 만들어지는 현상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

선1의 민족무용도 민족의 분단과 이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용이 있어왔다

고 하겠다.

민족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 현대 사회의 문화는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 Song Ki Chan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Image Arts and Sciences, Ritsumeikan University)

E-mail: kichans@hotmail.com

 1 이 글에서 ‘조선’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 이전에 한반도에 존재했던 민족국가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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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민족적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데, ‘문화’를 연구의 중심언어로 파악해 

온 인류학에서는 일찌기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에 주목해 왔다. 인도출신 디

아스포라 인류학자 아르준 아파두라이는 이같은 현상을 문화의 탈영토화

(deterritorialization)로 정의하고 그 현상의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갈등에 

주목한다(Appadurai 1990). 즉 민족국가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문화’

는 현대 사회 속에서 확산되고 전파되지만, 이러한 탈영토화 속에서 ‘발명된 

조국(invented homelands)’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민족무용은 현재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연행되

고 있는 무용만을 정통이라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이하 공화국)의 민족무용만을 정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

국 조선족의 민족무용과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무용, 재일코리안의 재일

조선무용 역시 저마다의 역사 속에서 독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정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 그리고 디아스포라 코리안의 민족무용이 보여주는 다양성 속에서도 그 

기저에 깔린 리듬과 기본동작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

러한 다양성 속의 일치는 조선민족무용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면서 민

족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일본사회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일코리안이 그들의 

역사와 일상적 실천 속에서 독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온 ‘재일조선무용’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의 ‘재일조선무용’은, 식민지시기 조선 최고의 무희로 유명했던 최승

희(1911-1969)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서 태어난 최승희는 일본 현대무용의 선구자인 이시이 바쿠(石井漠)2로부터 

 2 일본의 현대무용의 선구자이며 최승희의 현대무용 스승으로 유명하사. 출생은 아키타현이고 

본명은 이시이 다다즈미(石井忠純)로, 이시이바쿠(石井漠)는 예명이다. 1922년부터 4년간 유

럽에서 현대무용을 배워 1926년에는 당신 일본의 식민지 경성에서 한국 최초로 신무용을 소

개하였다. 그 영향으로 그 해 최승희의 스승이 되고 다음해는 조택원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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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용을 배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선 무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시도

했다. ‘조선의 무희’로 일세를 풍미한 최승희는 해방후 공화국으로 건너가 공

화국에서 조선 무용의 체계화에 기여했다.

해방 후 일본에 잔류하게 된 재일코리안의 역사 속에서 조선학교와 그 운

영모체인 재일조선인 총연맹(이하 총련)은 공화국을 조국으로서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학교의 조선무용은 공화국으로 귀국한 

최승희가 공화국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영향 속에서 체계화 한 ‘공화국식 

조선무용’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김채원 2007; 한혜원 2009).

조선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재일조선무용’은 이처럼 공화국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졌고 또 지속적인 본국과의 교류와 강습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일조선무용’은 일본이

라는 환경 속에서 재일코리안들이 이루어온 재일코리안 문화 속에서 창작되

고 연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재일코리안의 ‘재일조선무용’을 단순히 공

화국식 조선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재일코리안의 ‘재일조선무용’은 재일코리안이 경험해온 역사와 일상적 실

천 속에서 구축한 생활세계가 그 배경에 녹아 있다. 재일코리안문학이 일본

문학의 일부가 된 것처럼 재일코리안의 ‘재일조선무용’ 또한 다문화사회 현

대일본의 표현예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비슷

한 예를 찾을 수 없는 디아스포라 교육기관인 조선학교가 구성하는 문화 자

체가 하나의 세계적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재일조선무용은 세계사에 기록

되어야 할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서서 재일코리안의 민족무용을 바라보며, 특히 

이러한 점에서 그를 조선무용의 현대적인 기초를 제공한 인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무용연

구가 김채원(2019)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다. “이시이 바쿠는 최승희나 조택원 등에게 

무용의 기술적 기본을 가르치고 무용의 정신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춤

을 춰라”라고 한 스승의 정신을 이어 자신들만의, 한국인으로서의 춤세계를 확립했을 뿐이

며, 춤기법을 그대로 계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시이 바쿠는 한국에 신무용이라

는 새로운 춤장르를 창조한 선구적인 무용가들을 양성한 스승으로서 평가받아 마땅할 뿐, 독

일 표현주의 현대무용을 우리에게 전한 무용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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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무용’ 교육과 공연에서 가장 중심적인 현장인 조선학교에 대한 인

류학적 연구를 통해서 신체화되어가는 민족정체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조선학교에 대한 참여관찰과 관계자 

면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에서 졸업 후 한국으로 생활의 무대

를 옮긴 ‘귀환디아스포라’에 대한 면접조사는 본 연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지금까지 재일코리안에 관한 연구는 그 법적 지위나 정체성 문제 등에 집

중되어 온 경향이 있고, 재일조선인 예술, 특히 재일조선무용에 대한 선행연

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가운데 총련산하의 금강산가극단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의 무용’에 대하여 연구한 김채원(2007)의 연구는 재일조선인의 

무용에 최초로 관심을 기울인 연구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특히 한국에

서 무용을 배운 무용전공자에 의한 연구라는 점과 한국의 연구자에 의한 총

련계 단체와 무용전문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김채원은 일본에서 디아스포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의 무용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총련 산하의 금강산가극단의 활동을 통하여 

공화국의 조선무용이 재일코리안 사회에 전수되는 배경을 문화전파의 맥락

에서 고찰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정리한다.

① 재일조선중앙예술단으로 출발한 금강산가극단은 1974년 이후로 북한 현지에

서의 공연과 해외공연을 활발히 전개해 북한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역할 및 재

일조선인사회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해나갔다. 

② 1959년부터 북한의 지원 아래 직간접적으로 전수가 시작되었으며 1973년부터

는 북한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창작과 훈련지도를 받았고, 1996년부터는 일본

에 북한의 안무가 및 무용수를 초빙한 강습회를 개최하여 북한무용의 조직적

이며 체계적인 전수체계를 마련해 나갔다. 

③ 금강산 가극단에서 창작 공연된 작품들은 항일혁명투쟁기,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 재일동포를 아끼는 수령에 대한 칭송, 조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삶과 투

쟁 등을 주제로 한 작품과 조선민족의 풍습을 담은 민속무용 소품들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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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무용형식을 따라 무용의 사상과 내용의 전달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노래나 극적 연출을 수반하는 가무와 무용극 형식이 창작의 

주를 이루고 있다(김채원 2007: 51).

김채원의 연구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무용문화가 그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발전이 아니라 공화국 무용의 직접적인 전파에 의해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되

었다고 본다. 따라서 김채원에게 있어서 ‘조선무용’은 재일코리안의 무용이

라는 의미보다는 ‘북한무용’3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는 재일코리안의 ‘조선무용’이 집단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기호로서 기능해 

왔다고 보고, 일본이라는 지리적 조건 속에서 남과 북의 무용을 흡수하면서 

발전해 온 ‘조선무용’을 디아스포라 문화의 하나로 연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재일조선무용이 ‘북한

무용’이라는 관점을 제외하면 김채원이 제시한 방향성에 대해서 본 연구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며, 나아가 디아스포라의 예술로서 재일코리안

의 조선무용이 그 연행자들에게 신체화되는 재일코리안 아이덴티티로서 기

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음미하고자 한다. 

그 밖에 재일조선무용에 관한 연구로서 한혜원(2009)과 정진미(2017)의 

연구가 있다. 한혜원은 일본과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11명의 재일코리안 

무용가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재일코리안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

는 민족무용의 전승 양상과 재일코리안의 정체성 구축의 관계성을 연구했

다. 한혜원에 따르면 재일코리안에게 있어서 민족무용은 ‘우리말’이라는 민

족어와는 달리 신체로 표현되는 형식 속에서 비언어적으로 정체성이 표출되

는 지점이다.

필자가 만난 재일조선인 무용가들은 누구도 단순히 민족의식 때문에 민족무용을 

 3 김채원(2007)의 논문 각주 2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선무용’을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조선무용’은 북한춤을 말하지만 한국춤과의 구별을 위해 조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김채원 200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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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춤을 좋아한다는 것, 처음 민족무용을 보

았을 때 그 춤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족무용은 그들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워 주었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로’를 제

공해 주었다. 예컨대 재일조선인 문학가들이 ‘일본어’로 자신의 존재를 표현해야 하

는 데서 느꼈던 곤혹감이 이들에게는 없다. “버선신고 한복 입고 쪽지고 나서면, 그

러한 차림새 자체가 독특한 세계를 형성”한다는 J씨의 말처럼 이들이 취하는 형식 

자체가 내용을 채워 주기 때문이다(한혜원 2009: 349).

일본어로 자기표현을 해야 하는 재일코리안 문학가들과 달리 조선무용은 

나타나는 형식 자체가 ‘민족’으로서의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재일코리안의 민족학급형 민족

교육4이 그 교육의 대상자인 재일코리안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일본으로부터 

민족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그 구분의 내용을 채워넣

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송기찬 1999)에 따르면,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이 바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문제는 제시된 형식에 맞는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달

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무용과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의 관계를 

살펴볼 경우, 그 내용이 자리잡는 장소인 무용가의 신체에 대한 관점이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혜원의 연구는 원로급의 재일코리안 무용가

와 현역 무용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재일코리안 민족무용에 관

한 구술사를 생생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현상을 포착해내고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는, 한국에서 새로운 ‘전통’의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선무용’의 ‘민족성’

을 상대화하는 인식이 대두했다는 점이다. (중략)

두번째는, 새로운 ‘월경’과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에서 ‘한

 4 일본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재일코리안 아동들을 위한 민족교육 제도.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에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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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의 월경 현상도 나타났다. ‘조선무용’을 하던 총련계 무용가들이 ‘한국무용’을 

배우거나 ‘한국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가극단이나 가무단을 그만둔 무

용가들이 ‘한국무용’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거나, 나아가 ‘한국무용’을 매개로 해서 국

적을 한국으로 바꾸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 역으로 ‘한국무용’에서 ‘조선무

용’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없지만, 조선무용가와 한국무용가가 서로 배우기를 통해 

합동무대를 만들기도 한다. 거기에는 북일관계의 악화와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라는 

배경 요인도 작동하지만, 양식화된 ‘조선무용’과 ‘한국전통무용’ 의 내재적 특징이나 

개인의 자아실현 모색 , 그러한 ‘월경’과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나 네트워크의 

형성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리라 본다, ‘조선’과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또는 ‘조선’ 사이에도 ‘월경’과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세번째는, 전통예술을 매개로 재일조선인과 한국 사회 사이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네트워크는 한국 내의 다양한 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선

적 재일조선인들도 상당수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와 전통예술이 이들에게 ‘조국’의 의미 변화를 야기

하기도 한다(한혜원 2009: 350-351).

즉, 재일코리안의 민족무용 현장에서는 절대적 민족성의 담론이 약화되고 

있으며, 재일코리안 민족무용과 한국무용 사이의 월경과 융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리적, 영토적 실체로서의 조국에서 네트워트 

속에 위치한 조국으로 의미 변화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 관련된 현상 인식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 다만, 본 연구에서 면접 조사한 한국내 재일조선인 무용단의 경우는, 

재일조선무용과 한국무용, 공화국무용에 대한 융합의 시도를 통해서 다시 

재일조선무용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한혜원의 관찰과는 다른 점을 보일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용단의 일원이면서 스스로가 재일코리안 출신인 

정진미(2017)의 연구는 연구 이상의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일코리안 3세이며 오사카의 조선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정진미

는 대학부터 한국으로 유학을 와 현재까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 디

아스포라’이기도 하다. 그녀가 진학한 한국대학의 전공은 무용과 무관한 학

과였지만 한국생활이 길어지면서 조선학교에 다닐 때 경험한 조선학교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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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된 그녀는 조선학교 무용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하게 되었다. 정진미의 연구는 오사카지역 

조선학교(초급학교)의 무용교수법에 관하여 내부자적 입장에서 참여관찰과 

면접을 통해서 수행되었으며, 따라서 조선학교의 무용교육에 관한 매우 구

체적이고 생생한 민족지적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정진미

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조선학교와 조선무용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조선학교와 조선무용

2.1. 조선학교5

2017년 현재 조선학교는 전국에 102개교,6 학생수는 6,185명이다.7 학교

구성에서 보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큰 외국인학교 

조직이다. 구성을 자세히 보면 대학(1), 고급학교(10), 중급학교(33), 초급학

교(55), 유치원(3)이다(송기찬 2018: 229).

조선학교의 교육체계는 유치반(1-3년간 보육), 초급부(6년제), 중급부(3년

제), 고급부(3년제), 조선대학(2년제, 3년제, 4년제), 조선대학 연구원(대학원 

과정)으로 일본의 일반교육체계와 변함이 없다. 조선학교의 입학·편입학의 

기본조건은 ‘조선인’이다. 여기서 ‘조선인’이란 반드시 조선적(朝鮮籍)의 재일

코리안뿐만 아니라 부모 가운데 한쪽이 한국·조선인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

다. 국적은 묻지 않기 때문에 학생 중에는 조선적(약 60%), 한국적(약 40%)

외,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물론 있다.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조선학교는 일본전국에 산재해 있지만 모든 학교 

 5 조선학교에 관한 내용은 송기찬(2018)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6 초급부와 중급부가 같이 설치된 부설학교가 많아서 장소 기준으로는 66곳, 그 중 5곳은 휴

교중이다.

 7 朝鮮学校無償化 ｢母校が認められた｣全面勝訴に大歓声 毎日新聞 2017年 12月 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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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는 모두 총련본부의 교육국에서 관리되는 중앙집권적 교육체계 속

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들을 표방하는 총련의 교

육방침이 반영된 ‘국민화 교육’으로서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표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적 배경을 가지고 실시한 ‘국민화 교육’

의 교육 기관으로서 각각의 조선학교 교육과정과 환경에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학교의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총련에 의해 통일된 교육이념과 

목표, 같은 교과서, 자주적으로 양성된 교원, 교복으로서의 치마저고리(민족

의상), 조국의 아이콘으로서의 ‘수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 등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전국의 조선학교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조선학교의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조선학교의 표면적 커리큘럼을 결정한다. 

우선 조선학교의 공식적인 교육이념과 목표를 보기로 한다. 조선학교가 

내걸고 있는 교육이념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일본사회에서 재일코리안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조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다. 총

련은 조선학교의 교육목적을 “모든 재일동포의 자제들을 주체의 세계관 위

에 지·덕·체를 겸비한 진정한 조선인으로서 자신의 조국과 민족의 번영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유능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학교의 교육과정은 ‘민족·동포애’, ‘지·덕·체’, ‘집단

주의’를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이런 내용이 학생에게 내면화될 수 있는 제도

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교과서는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산하의 

교육국에서 발행하고 있다. 일본어의 교과서 이외에는 모두 조선어로 쓰여 

있는 조선학교의 교과서는 총련이 운영하는 ‘학우서방’이라는 출판사를 통해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교과서의 내용을 정할 때는 조선학교의 교원

으로 구성된 교과서 집필 위원을 공화국으로 파견하여 공화국의 전문위원들

과 공동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연구해 결정된다. 교과서를 만드는 것 외에 총

련 중앙교육국이 담당하는 일에는 각 지방 교육국의 상급기관으로서 교장을 

비롯한 조선학교 교원의 인사, 커리큘럼 작성, 무용경연대회를 비롯한 각종 

경연대회 등의 주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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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의 교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도쿄의 조선대학을 졸업해야만 한

다. 음악이나 미술 등의 특수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중에는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조선학교 교원의 대부분은 조선대학 출신이

다. 유치반의 경우 조선대학 교육학부의 보육과(2년제)의 졸업생, 초급부 교

원은 교육학과(3년제, 4년제)의 졸업생으로 구성된다. 중·고급부의 교원은 

조선대학의 일반학부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음악·미술은 2년제

의 음악과·미술과의 졸업생, 체육과목 담당교사는 체육학부(4년제)의 졸업

생 중에서 선발한다.

교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매우 열악하며 근무시간은 길고 임금은 낮다. 이

런 근무조건은 중년층 교원의 학교 이탈 현상으로 나타나고 현재의 조선학

교 교원의 연령구성을 보면 조선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교원과 50대 이상의 

베테랑 교원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선학교 교원의 열악한 근

무조건은 조선학교 교원에게 상당한 자기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조

선학교 교원은 자기 일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틀림없다. 이 

점은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도 알고 있으며 조선학교 교원에 대한 존경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조선학교의 여성 교원과 중급학교 이상의 여학생은 교복으로 치마저고리

라는 조선의 민족의상을 입게 된다. 치마저고리가 여학생의 교복이 된 것은 

1961년부터이다(韓東賢 2006). 확실히 치마저고리는 조선학교의 민족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여성에게만 강요된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남성은 

근대화되어 민족의 미래를 담당하지만 여자는 민족의 현재와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근대 이후 남녀의 역할분업 고정관념에 빠질 위험이 잠재되어있다. 

실제로 조선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성별에 따라 역할분담이 뚜렷

이 나타난다. 그러나 치마저고리에 의해 조선학교의 여성은 ‘민족경계’를 보

다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남성보다 강한 ‘민족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름은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 겨울은 위아래 모두 검거나 진한 곤색의 

일반적인 치마저고리의 형태이다. 그런데 치마저고리는 조선학교의 통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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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이지만 통일된 것은 치마저고리라는 민족의상의 대략적인 형식이며 치

마저고리의 자세한 형태는 통일되지 않았다. 치마저고리는 민족경계를 일상

화하는 눈에 띄는 아이콘이 되기 때문에 북한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국면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인종주의자들에 의한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

한 폭력은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저항적 민족성을 가져오는 효과도 있지만, 

신체에 대한 폭력은 생명에 관련된 위협이다. 그래서 조선학교에서는 등하

교용의 교복으로 어디서나 있을 법한 평범한 교복을 ‘제2교복’으로서 지정하

고 있다. 

조선학교의 건물에 장식된 ‘수령님(김일성)’과 그의 위대한 지동자 동지(김

정일)의 초상화는 조선학교와 북한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존재이

다. 그러나 조선학교에서 ‘수령’이 가진 의미는 북한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조선학교의 ‘수령’은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 항일민족투쟁의 영웅이라는 

역사를 가지며 조국과의 연결을 담보하는 특수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사실은 조선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그 존재가 그다지 의식되지 않는다.

조선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정신적·상징적 지도자로서 수령님’의 존재는 

교육현장의 요구 혹은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조

금씩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원해 주는 조국에 감사하자”라

는 담론은 여전히 조선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건재하다. 

이처럼 조선학교의 교육환경은 통일된 교육이념과 자체 제작한 공통교과

서 사용, 자력으로 양성된 교원과 그들의 신념과 실천, 치마저고리 같은 민

족적인 상징, ‘조국으로서의 북한’과의 일상화된 관계성 등의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환경은 조선학교 독자의 문화를 만들 ‘토대’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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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선학교의 교육원조비 알림판

: 조국으로부터의 ‘은혜’는 항상 ‘총액’으로 그 크기가 제시된다. 

2.2. 조선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2.2.1. 지(知): 우리말과 우리 역사

총련이 공개하고 있는 조선학교의 공식 커리큘럼에는 “모든 재일동포의 

자제들을 주체의 세계관 위에 지·덕·체를 겸비한 진정한 조선인으로 키울 

것”을 조선학교의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덕·체’는 조선학

교 커리큘럼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조선학교 교과과정에서 보여는 ‘지·

덕·체’의 강조에서 북한이 내세우는 교육목표의 영향이 엿보인다. 북한은 

헌법 제43조에 북한의 교육목표를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

하고 후세에 사회와 인민을 위해 투쟁하는 굳은 의지의 혁명가로서, 지·

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새로운 인간으로 키운다”로 규정하고 있다. 조

선학교에서의 ‘지’란 모든 과목의 지식적인 학습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어’와 사상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조선역사’가 조선학교의 ‘지’의 핵

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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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에서는 일본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조선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어는 곧 민족”이라고 말한 김일성 수령의 교시와도 관련이 

있지만, 자신의 언어를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식민지적 위기의식의 표출이라

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선어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조선인’으

로서의 심리적 정당성을 확보시키는 조선학교 민족교육의 핵심적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조선학교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조선어 교육을 시작한다. 유치원 단계에

서는 조선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아이들이 조선어에 익숙해지게 하

고 본격적인 조선어 교육은 초급학교에 들어가서부터이다. 집중적인 국어교

육 이외에도 일본어 과목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조선어로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계 민족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아

이들이 조선어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대개 3, 

4학년 전후부터이다.

조선어의 수업 중에 초급부의 과정에서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발음

이다. 조선어에 비해 표현할 수 있는 발음의 폭이 비교적 좁은 일본어의 음

운체계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발음을 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

라서 ‘회화’, ‘읽기’, ‘쓰기’와 함께 발음 및 발성훈련과 빠른 말훈련 등, 각각 

전문적 부분의 연습을 별도로 하고 있다. 또 조선어는 학교의 공식적 영역을 

지배하는 말이기도 하다. 조선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 내의 일상회화에서 

조선어를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사적영역의 대화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급학교에 가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고

교생들은 학교 안에서도 사적 대화는 대부분 일본어로 하게 되다 보니 조선

어 회화능력은 오히려 중급학교의 학생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언어를 통해 조선인의 심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민족의 역사’를 

아는 것은 조선인의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힘이 된다. 특히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과 도발·폭력행위가 횡행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단순한 ‘기억’이 아닌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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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갖게 된다. 이것은 또 ‘준거집단으로서의 일본인’을 부정하는 행동력의 

근원이 된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조선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에 관한 내용을 읽거나 하는 식이다. 과거의 잘못이 부정

되고 왜곡되는 일본 사회 속에서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선학교는 생각하고 있다.

2.2.2. 덕(德): 집단주의

조선학교의 교육과정에서의 ‘덕’이란 집단주의를 내면화하고 이에 따라 행

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학교의 초급부 4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집단주의 

도덕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집단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인은 전체를 위해, 전체는 개인을 위해”라는 

집단주의 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집단주의를 익히기 위해 조선학교에서는 ‘소년단8’이라는 수직적인 

조직을 두고 있다. 소년단은 초급부 4학년부터 중급부 3학년까지 6년간 조

선학교 학생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초급부 4학년 때 처음 소년

단원이 된 조선학교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기 이틀 전쯤에 ‘소년단 필단식’

을 거쳐 소년단을 졸업하게 되지만 또 고급학교에 입학하면 ‘조선청년동맹

(조청)’에 의무적으로 소속된다. 

4학년이 되어 소년단이 되는 것은 조선학교에서 가장 큰 ‘통과의례’이기 때

문에 소년단 입단식에는 지역의 총련간부와 PTA회장, 교장 이하의 모든 교원

이 참가한다. 새로 소년단원이 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참석해 어린이들의 

목에 소년단원의 상징인 ‘빨간 넥타이(스카프)’를 처음 매는 것을 돕는다.

조선학교의 소년단은 형식적으로는 공화국의 소년단과 같다. 소년단의 구

 8 이름은 ‘소년단’이지만 남자아이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체화되는 아이덴티티  521

성을 보면 각 학교는 하나의 ‘단’이 되고 각 학급은 하나의 ‘분단’이 된다. 조

직은 ‘단’과 ‘분단’이 각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년단의 간부는 단위원장, 

단부위원장, 단학과학습위원, 단국어위원 등이 있지만 모든 단원들에게도 자

신의 ‘임무분공’(역할분담)이 있다. 이렇게 구성원 개개인에게 역할분담을 시

키는 것은 학생의 참가를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각각의 부분

이 전문적으로 분화하여 움직임으로써 전체가 잘 기능한다는 사회유기체론

에 의거한 전체주의적인 조선학교의 집단주의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학교의 집단주의의 흥미로운 점은 한 명의 개인이 세분화된 몇 가지 

집단에 동시에 소속된다는 ‘집단소속의 중층적 구조’이다. 분조, 분단(반), 학

년, 단, 소조(부), 보통의 조선학교 학생이라면 이렇게 여러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게 되고, 세분화된 집단은 각각 다른 집단과 다른 특징을 찾아내

어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집단의식을 발달시킨다.

단위원회의 간부들은 ‘조선어 100% 생활화 운동’ 등을 자주적으로 전개해

야 한다. ‘조선어 100% 생활화운동’처럼 소년단 활동에는 보이지 않는 규율

이 있다. 그것은 ‘모범의 논리’라는 것으로 단위원, 분단위원 등의 간부들, 그

리고 각 책임자는 항상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될 것을 요구받는 논리이다. 

또 그 ‘모범’은 다른 학생의 태도를 지적할 때의 논거가 된다. 게다가 이 논

리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일본인에 대한 조선민족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

여주는 것에 대한 압력도 된다.

2.2.3. 체(體)와 예(藝): 긍정적 아이덴티티의 생산장치

조선학교의 연중행사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운동회와 예술공연이

다. 조선학교의 운동회와 공연은 조선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

모가 민족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장이다. 그래서 조선학교 운동회와 예술

공연은 일본의 공립학교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대규모로 열린다. 특히 예술

공연은 단지 배운 재주를 남에게 보이는 ‘쇼’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 존재가 무시되기 쉬운 소수자 집단이 스스로를 표현하여 사회에 존재를 

어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이덴티티의 형성과 타인의 시선의 관계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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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때, 예술공연을 통해 멋진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는 과정을 거

쳐, 학생들은 조선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긍정적 의미를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학교의 교육과정에서의 ‘체(예)’는 긍정적 아이덴티티의 생산 

장치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오사카조선고급학교 무용부의 행진에서 보는 자기 긍정: 

사열대 앞에서 몸을 뒤로 힘껏 젖히고 행진하는 것은 이 학교 무용부의 오랜 전통이다.

운동회와 예술공연에서 민족교육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연

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소조 활동’(클럽활동)은 조선학교의 교육

과정 중에서 매우 큰 부분이다. 집단성이라는 ‘덕’과 함께 ‘체(예)’를 익히기 

위해 조선학교에서는 소년단 기간(소4부터 중3까지)의 소조 활동이 의무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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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회와 공연을 위해 소조의 연습은 대개 상당히 혹독하게 된다. 특히 

총련중앙이 개최하는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은 모든 조선학교의 소조에게 최

고의 명예와 긍지가 된다. 또 총련의 예술경연대회와 중앙축구대회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는 다른 조선학교의 동포들

을 알게 되고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것이 또 조선인인 자신에

게 자신감과 긍정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2.3. 조선학교의 무용부

2.3.1. 무용소조와 경연대회

조선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소조활동은 초급부 4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

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조선 무용소조에 들어가서 조선무용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초급학교 4학년부터이다. 그러나 정진미의 연구에 따

르면 저학년인 1~3학년 학생들도 학교 내 소속 학생 인원이 적은 경우나 상

황에 따라 무용부에 속해 경연대회나 각종 공연에 함께 출연하는 경우가 있

다고 한다(정진미 2017: 29). 

그러나 대개의 경우 초급학교4학년부터 무용교육이 시작되며 조선학교의 

교육 체계에 따라 조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조선무용 교육과정

이 개설된다. 정진미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총 85명이 오사카 지역 초급학

교에서 무용부에 소속되어 무용교육을 받고 있었다(Ibid.). 

일단 무용부에 들어가게 되면, 초급학생의 경우 하루 약 45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에서 5번9의 소조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중

급학교생과 고급학교생의 경우는 하루의 소조활동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여름, 겨울, 봄 방학 중에도 주 3~5회의 연습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중요한 행사나 경연대회가 있을 경우 소조 시간을 연

장하거나,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각종 강화훈련을 한다(Ibid.: 30).

 9 필자의 현장연구 학교의 경우는 거의 빠짐없이 토요일까지 무용소조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경우 정진미의 연구지역과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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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선중급학교 무용부의 연습광경 

조선학교의 무용부는 학내외의 여러 행사에 학교를 대표하여 출연하는 경

우가 많다. 조선학교의 교육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거나 일본 학교와의 교

류 모임에는 거의 빠짐없이 무용부가 동원된다. 그러한 대외활동도 무용부

의 주요한 행사 중의 하나이지만, 조선학교 무용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재일조선학생 예술경연대회이다. 초급학교

는 각 지역별로 대회가 개최되지만 중급학교와 고급학교는 매년 오사카와 

동경을 오가며 전국대회로 열리게 된다. 가을에 열리는 이 대회는 조선학교 

무용부의 일 년간의 연습의 가장 큰 목표가 된다.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의 존재는 전국의 조선학교 무용부 학생들에게 힘든 

연습을 이겨낼 수 있는 중점적 목표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전국규모의 경연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술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조선학교 학생

들이 무용을 통해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형성된다(정진미 20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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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앙예술경연대회의 심사광경

2.3.2. 실천공동체로서의 무용부와 신체화되는 아이덴티티

조선학교 무용부는 개인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신체화되는 기술과같이 구축되는 아이덴티티를 형성·변용을 관찰할 수 있

는 조선학교라는 실천공동체(Lave and Wenger 1991) 속의 실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학교의 학생들은 조선어와 일본어로 나뉘어진 이중언어의 

세계를 횡단하면서 연극적으로 정체성의 관리를 이루어내는데, 이 과정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이중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본질주의적이고 권위주의

적 수사법을 매우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宋基燦 2012). 그러

나 무용부의 실천은 이중언어 환경 속의 언어적 실천과는 달리 몸을 사용하

는 신체적인 실천이 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표현되는 내용은 언제나 조선

학교의 본질주의적인 담론이 된다. 본질주의가 만들어내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회피를 이중언어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조선학교에서 조선 무용

의 신체언어는 이중적 실천이 불가능한 직설적인 언어가 된다. 조선학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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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중급부 군무
제목: “우리 교실”
인원: 27명
시간:  7분

주제사상
이역 땅 일본 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민족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1·2세들의 
흔적 스며 든 우리 학교, 우리 교실 책상 하나까지도 소중히 하고, 사랑하고, 21세기 조선

의 주인공으로 배워 나갈 결심을 굳힌다.

배역: 학생 (아홉 명), 사랑의 요정 (열여덟 명)
도구: 책상 아홉 개

스토리 및 구성

도입: 오늘도 우리 교실은 학생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 준다. 오십여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민족을 순조롭게 하고, 지켜 가고 싶은 일념으로 교육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싸워
온 1세, 2세 동포들의 타오르는 신념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요정’들은 학생들을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랑 속에서 학생들은 우리말과 글을 배우면서, 

“예!”라고 힘차게 손을 들며 열심히 공부에 힘쓰고 있다.
전개(청소 시간): 수업 시간이 끝나고 우리 교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학생들. 구석 구석

까지 제대로, 책상도 의자도 반짝반짝 닦는 학생들. 그런데 ...

계기: “어머! 이게 뭐야!” 책상에 입은 상처를 찾아낸 학생!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이런 일을 한 걸까? 왜 ...? 이 상처를 내버린 장본인 
인 학생은 자신의 실수에 의해 생긴 상처임을 알면서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다른 학생들은 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면서 가슴을 앓고 있다.

회상: 상처난 책상을 보면서 모두 함께 다시 우리 교실이 어떤 것인지를 되돌아본다.

 → 해방 후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우리 교육을 해야 한다고 동포들이 힘을 합쳐 조선학
교를 세웠다. 그리고 55년간 민족 교육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학교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무렵, 부당한 이유로 교육의 권리를 빼앗기고 사랑하는 학교 소중한 책상과 의
자, 우리 교실까지 모든 빼앗겼다. 그러나 우리 동포들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

<표 1> 조선학교 중급부 군무 대본 “우리 교실”(宋基燦 2012: 178)

에서 조선무용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무용부를 조선학교 내부의 작은 실

천공동체로 이끌고, 그 실천의 중심에 ‘민족’으로 표현되는 본질주의적 이데

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용부원들은 조선학교 안에서 특별한 위

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한 중급학교에서 실제로 공연되었던 

군무의 대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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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오르는 신념을 안고 힘차게 싸우고 모든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의 권리를 되

찾았다. 이렇게 민족 교육의 혈맥이 이어졌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돈과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함께 훌륭한 학교를 세

워 민족 교육의 화원을 만들어 준 우리 1세·2세 동포들! !

이 55년간의 발자취가 우리 교실에 스며 있고, 교실의 구석구석에 동포들의 마음이 깃들
어 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잊지 않는다. 책상에 상처를 입혀 버린 학생들은 드

디어 우리 교실에 깃들어 있는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

클라이막스·맺음: 학생들은 교실에 깃든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는 우리가 21세기의 주인공

으로 55년간의 발자취를 계속 이어 나갈 결심을 굳히게 된다.
더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교실에서 당당한 조선사람이 되어
가는 준비를 합시다. 오늘도 교실의 요정들은 학생들을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
다. 1세·2 세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교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 학생들은 그것에 응답하여 21세기 조선의 주인공이 될 결심을 안고 오늘도 배우고 또 

배워 간다.

이 무용대본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선학교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표면적

인 수사는 본질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이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관찰해 보면 

실제로는 조선학교의 ‘민족’개념은 매우 구성주의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 무

용대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배 동포들의 사랑’은 요정의 모습으로 형상화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스토리 전개는 개개인의 감동에 의한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상황적이고 성찰적인 주체의 신체적 표출은 조선학교 

무용부 학생들의 경험을 매우 실질적인 민족의 경험으로 재구성한다. 이렇

게 해서 무용부의 학생들은 조선학교 속에서 보다 모범적인 학생들이 되게 

된다.

조선학교의 구성주의적 본질주의처럼, 표면적으로는 남성중심적(이라기보

다 남성우위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것처럼 보이는 조선학교를 실제로 움직

이는 것은 여성이다. 치마저고리가 말해주듯이 조선학교 안에서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온 ‘민족’은 분명히 ‘민족의 문화를 지키는 역할을 여성에게만 강

요하는’ 근대이후의 남성중심적 도식이며 여성에게 충분히 억압적인 것이지

만 그 강요된 ‘민족’은 조선학교의 여성들에게 의사결정·실행의 프로세스에

서의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분단회의(학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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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소년단의 회의 등에서 자주 관찰되지만, 집단의 정치적 대표는 남학

생이지만 구체적인 의견이나 논의를 형성하여 결론을 실행하는 것은 대부분 

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용부는 이처럼 성별에 있어서 이중적 현실이 존재하는 조선학교에서 조

선학교형 ‘여성성’, 즉 형식적으로는 뒷전을 대표하나 실질적 권력과 실행력

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선학교 안의 

실천공동체로서의 무용부는 신참부터 고참이 되는 과정을 통해 기술로서의 

‘민족’을 신체화하는 공동체적 장이 된다. 여기에서 조선어라는 언어뿐만 아

니라 조선의 리듬, 조선의 음악, 조선의 몸짓, 그리고 조선의 춤이 학습과 

실천의 대상이 된다. 또 무용부에는 조선무용을 연기할 때 그것이 연습이라

고 해도 반드시 크고 밝은 미소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다. 이

는 언어와 장면에 의해 아이덴티티를 관리해가는 조선학교 학생을 관찰할 

때에 보이는 독특한 실천의 신체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체화해가는

 ‘민족’과 대본에 나타나는 민족의 과거의 기억이 무용부의 학생 개개인의 

신체를 통해 재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용부 소속의 학생들 중에는 학교안

에서 중심적 존재가 되는 사람이 많다.

대본 작성과 안무·음악구성까지 모든 것은 무용부의 전문지도원(학교의 

교원이 겸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성을 고려하는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가 많다)이 담당한다. 연구자가 관찰한 조선중급학교 무용부는 전국의 조선

학교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유명하고 전국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놓친 적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전통도 때문에 이 조선중급학교 무용부의 연습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것이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무용부의 연습은 대체로 군무

의 구성과 연습, 상연이 1년 동안의 최대목표가 된다. 따라서 그녀들의 평소

의 기본훈련의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 그 해의 군무가 된다. 여름방학이 되면 

무용부 전원은 방학을 거의 반납하고 매일 등교해서 연습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군무의 대본에 녹아있는 동포들의 이야기는 연습실 마루바닥에 스

미는 학생들의 땀처럼 춤추는 학생들의 몸속에 녹아들어간다.



신체화되는 아이덴티티  529

3. 조선민족무용에서 조선학교무용으로 

재일조선무용에 대한 연구자(김채원 2007; 한혜원 2009)들의 공통된 의견

은 조선학교의 조선무용이 ‘북한무용’ 그 자체거나 그것을 답습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부분은 조선학교 출신 연구자 정진미의 연구에서도 발견

된다. 정진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학교 무용소조활동을 기반으로 북한식 조선무용이 활발하게 전승되어 유의

미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조선학교는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전통무용이나 민속무용의 범주와는 다른 북한식 조선무용을 ‘전통’이

라는 확고부동한 위치에 올려놓고,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있다(정진미 2017: 32).

정진미의 경우 조선학교 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으

로 한국사회에 조선학교의 무용을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조선학교의 무용이 ‘북한춤’과 같다는 생각은 조금씩 변화되었다. 

조선학교의 조선무용이 공화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담론에는 최승희의 존재

가 있다. 전술한 것처럼 최승희는 이시이바쿠를 통해서 서양현대무용을 배

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선무용을 재구성해 나갔다. 해방 후 최승희는 공화

국으로 건너가 유명한 조선민족무용기본(1958)을 집필해 공화국의 조선 

무용의 기초를 다졌다.

총련이 출범하고 조선학교와 총련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커뮤니티가 활성

화 되는 과정에서 공화국의 무용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조선학교의 무용교

육에 영향을 준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활동의 중심에 전범이 되었

던 것이 최승희의 무용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선대학교의 

무용교수인 박정순은 오늘날 새세대 재일코리안 청소년 학생들은 이전의 세

대와 달리 문화적 일본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재일조선

학생들의 민족무용교육을 현지의 실정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또한 현지의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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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작 명칭

예비동작

하반신

무릎 굽히는 동작

걷는 동작

발 밟는 동작

발 드는 동작

발 차는 동작

발 구르는 동작

뛰는 동작

도는 동작

앉는 동작

앉아 도는 동작

상반신

어깨 동작

손목 꺾는 동작

팔 휘감는 동작

팔 메는 동작

손 뿌리치는 동작

팔 뽑아 올리는 동작

머리 사위 동작

손 내려 누르는 동작

기본동작 남여 공통

걷는 동작

팔 메는 동작

손 뿌리치는 동작

팔 뽑아 올리는 동작

<표 2> 최승희 조선민족무용기본의 기본동작 구분

정순 2000: 36).

박정순 교수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이 일본에서의 생활이기 때문에 민족 고유의 것, 전통적인 것을 하기는 어렵

고 역시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생활을 그린 

작품은 점점 현대무용적인 작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에서는 조선학교의 조선무용의 원류로 알려져 있는 최승희에 의한 

조선무용 기본동작 분류와 박정순이 분류한 조선학교 조선무용 기초동작 분

류를 통해서 과연 조선학교의 조선무용이 최승희의 조선무용을 답습하고 있

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최승희가 1958년에 발표한 조
선민족무용기본에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기본동작이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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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내려 누르는 동작

발 드는 동작

발 밟는 동작

발 구르는 동작

손목 꺾는 동작

손벽치는 동작

여자 동작

앉는 동작

제자리에서 도는 동작

옆으로 돌아가는 동작

앉았다 일어나며 도는 동작

남자 동작

앉는 동작

무릎 치는 동작

제자리에서 도는 동작

제자리에서 뛰는 동작

제자리에서 뛰여 도는 동작

옆으로 뛰여 도는 동작

뛰여 나가며 도는 동작

여자 동작 남자 동작

제1동작 걷기 제1동작 걷기

제2동작 팔메기 제2동작 팔메기

제3동작 팔뽑기 제3동작 팔뽑기

제4동작 팔 뿌리치기 제4동작 팔 뿌리치기

제5동작 팔 굽이 놀리기 제5동작 팔 굽이 놀리기

제6동작 팔밀기 제6동작 팔밀기

제7동작 다리들기 제7동작 다리들기

제8동작 낮게 뛰기 제8동작 낮게 뛰기

제9동작 발 밟기 제9동작 발 밟기

제10동작 발구르기 제10동작 발구르기

제11동작 내차기 제11동작 내차기

제12동작 손목놀리기 제12동작 손목놀리기

제13동작 손벽치기 제13동작 손벽치기

제14동작 전줄러 앉기 제14동작전줄러 앉기

제15동작 제자리 돌기 제15동작 앉기

제16동작 돌아나가기 제16동작 무릎치기

제17동작 앉았다 젖혀 돌아나가기 제17동작 제자리 돌기

제18동작 높이 뛰기

<표 3> 재일본조선 문학예술가동맹 중앙무용부 발간 

조선민족무용기본동작DVD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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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동작 제자리 뛰여 돌기

제20동작 옆으로 뛰여 돌기

제21동작 뛰여 돌아나가기 

동작 명칭 동작 설명

제1동작
무릎 굴신주는 동작

(굿거리장단)

굴신주는 동작은 무릎을 굽혔다펴는 과정이 한단위로 되는 다리의 동작
이다. 굴신주는 동작은 다리동작 일반에서뿐 아니라 상반신의 다양한 놀
림과 결합되여 우리 춤의 률동성을 풍부히 살려 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리동작의 춤성은 사실상 굴신주기의 춤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리의 률동성, 춤성이 해결되여야 앞으로 중심을 이동시켜 걷기를 할 

때나 팔동작과 배합될 때 몸전체의 놀림에서 춤성이 살아나게 된다.

제2동작
무릎 굽히는 동작

(굿거리장단)

무릎 굽히는 동작은 무릎이 굽혀지는 과정과 굽힌가짐이 완전히 결속되
였을 때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태변화를 포괄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 동
작은 굴신주기와는 달리 무릎 굽히는 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본것이기 
때문에 굽히는 과정의 몸가짐새형성과 그에 따르는 률동적변화과정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굽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몸가짐새는 독특한 민족적맛을 표현한다.

2012년 재일본조선 문학예술가동맹 중앙무용부는 주체100돐과 최승희 탄

생100주년을 기념해서 조선민족무용기본동작DVD를 발간한다. 이 DVD

는 공화국에서 제작되었고 출연은 평양의 조선민족무용연구소의 박룡학 연

구사(여성동작 담당)와 인민배우 김영길 조선민족무용연구소 실장(남자동작 

담당)이 출연하고 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승희는 조선무

용 입춤(선 춤)의 기본동작을 예비동작과 기본동작으로 나누고 있으며, 예비

동작은 조선무용의 기초적인 움직임으로서 상반신의 움직임과 하반신의 움

직임을 구분해서 분류하고 있다. 예비동작은 남녀구분이 없지만, 기본동작

의 경우 남녀 공통의 움직임과 남자 동작, 여자 동작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민족무용기본동작DVD 를 보면 2012년

의 시점에서도 공화국에서는 최승희의 기본동작 구분에 충실하게 조선민족

무용의 기본동작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조선학교 조선민족무용 기초동작 분류(박정순 2000: 98-143)10

10 박정순 교수의 조선민족무용 기초동작 분류의 동작명칭과 동작설명은 조선학교의 무용교육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자료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게재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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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동작
무릎 드는 동작

(타령장단)

무릎 드는 동작은 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한발 중심으로 다른 다리 
무릎을 굽혀들어올리는 동작이다. 무릎 드는 동작은 무릎 드는 과정과 
무를 드는 가짐에서 다양한 상반신놀림과 결합되여 구성되게 된다. 한
발로 중심을 잡고 무릎을 들기때문에 강한 중심력형성과 공간에서의 다
리형태변화를 잘 체득하여야 한다. 무릎 들기는 중심다리의 무릎 굽히
는 계기에 따라 서며 무릎 들기 굽히며 무릎 들기로 나누어 진다. 무릅
을 든 가짐에서는 항상 무릎마디를 90°각도로 굽혀 주면서 발목과 발가

락 굽힌가짐이 정확히 형성되여야 한다.

제4동작
내차는 동작
(안땅장단)

내차는 동작은 중심다리의 굽혔다펴기와 동시에 움직다리의 발목 굽힌
가짐상태로 공중자리에서 굽혔다펴는 동작을 말한다. 내차는 동작은 중

심다리 굽혀펴기 관계에 따라 서며내차기와 굽히며내차기로 나눈다.

제5동작
팔 휘감는 동작

(굿거리장단)

감는 동작은 두팔 혹은 한팔로 몸통을 에돌아 감는 동작을 말한다. 구
체적으로 말하면 팔 끌어올리기와 팔 틀어끌어내리기로 몸틀 앞뒤를 번
갈아가면서 감는듯한 률동적 형상을 보여 주는 동작이다. 이 동작은 무
수히 변화되는 팔놀림들에서 가장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동작으로서 독
자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다른 팔놀림을 련결시켜 주는 보조적역할

도 하면서 팔놀림일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동작의 하나이다.

제6동작
팔 메는 동작
(굿거리장단)

팔 메는 동작은 팔을 끌어올려 팔굽과 손목을 굽혀 멘가짐을 결합한 팔
동작이다. 이 동작은 두팔 메기, 한팔메기, 메고펴기, 메고지기, 메고감
기로 나누어 진다. 메는 동작훈련에서 기본은 멘가짐이 정확히 나오도
록 하는것이며 멘가짐으로 가는 과정의 놀림과 길을 정화히 지키는 것
이다. 메는 동작은 팔을 4번 팔자리까지 끌어올려 밖으로 틀어 손바닥 
젖힌가짐으로 한 다음 팔굽은 135각도, 손목과 손등은 90각도로 하면서 
손목을 머리가까이 끌어당겨 내려 준다. 그 다음 손목을 돌려 손끝이 
머리를 향하도록 하면서 팔가짐을 형성시키게 된다. 이때 손목을 너무 
아래로 끌어내려 얼굴부위까지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팔굽은 밖으로 

밀어 주면서 손목을 머리가까이로 당겨오도록 한다.

제7동작
팔굽이 놀리는 동작

(도도리장단)

팔굽이놀리는 동작은 공간에서 굽이길, 휘굽이길을 리용하면서 팔자체의 
끌어올리기, 팔굽 굽히기와 펴기 그리고 어깨, 팔과 손목 돌리기가 종합
되여 표현되는 팔놀림동작이다. 이 동작은 팔동작에서 가장 많이 쓰이

면서 우리 춤의 팔놀림의 특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동작이다.

제8동작
팔 뿌리치기와
활개치는 동작
(굿거리장단)

팔 뿌리치는 동작은 팔굽을 굽혔다펴거나 흔들어 주면서 손목을 던지듯
이 놀리는 팔동작이다. 일명 던져뿌리치기라고도 한다. 뿌리치는 동작은 
활달하고 억양이 강한 팔동작이므로 놀림의 성격적특징을 잘 살려 주어
야 한다. 남자와 녀자의 팔동작에 리용되면서 건드러진 멋을 주는 장단

성이 진한 팔동작으로 되고 있다.
팔 활개치기는 팔굽을 편 상태에서 팔 흔들기와 팔 돌리기가 배합되면
서 팔전체로 뿌리쳐 주는 동작이다. 활개치는 동작은 어깨를 축으로 팔
전체를 옆으로 끌어 올려 주면서 뿌리치는 곧추활개치기와 팔전체 즉 
어깨, 팔굽, 손목을 돌려 주면서 공간으로 뿔리쳐 주는 돌려활개치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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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동작
손목 놀리는 동작

(잦은모리장단)

손동작은 손목과 손의 이러저러한 률동적놀림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때문에 일명 손목동작이라고 한다. 손목도 손놀림의 운동적요인으로 고
찰하고 손자체의 놀림을 보기때문에 손동작이라는 범위에는 손목놀림도 

다 포괄시킨다.

제10동작
걷는 동작

(굿거리장단)

걷는 동작은 두발이 엇바꾸어 지는 과정이 일정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시간적계기속에서 이루어 지면서 중심을 부단히 이동시키는 발놀림을 
말한다. 걷는 동작은 모든 춤동작을 리듬적으로 질서화하고 풍만한 률
동성을 표현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특히 굴신과 배합된 걷기는 
몸전체의 놀림을 률동성 있게 해주며 부드러운 우리 춤의 특성을 잘 살
려 준다. 걷는 동작에 정통하려면 우리 나라의 각이한 장단에 따르는 

걷기를 완성하는것에 토대하여야 한다.

제11동작
잔발동작

(잦은모리장단)

잔발동작은 잔발디디기의 요소들이 종합되여 발놀림의 재치를 보여 주
는 발동작이다. 잔발 디디기는 앞뒤축짚기의 민할한 놀림과 발자리, 발
방향의 급격한 전환 등 발동작완성에 없어서는 안도리 중요한 훈련과제
로 된다. 잔발동작은 발놀림에 따라 엇바꾸어디디기, 곱디뎌디디기, 앞

뒤축디디기, 스쳐디디기로 구분된다.

제12동작
뛰는 동작

(안땅장단과 

타령장단)

뛰는 동작은 지상으로부터 온몸이 공중으로 숫구쳐 오르는 동작이다. 
무용에서 뛰는 동작은 순수한 뛰기가 아니라 무용언어적기능을 수행하
며 기교적측면이 강화된 률동동작이다. 뛰는 동작은 두발 호상관계에 
따라 두발로 짚기, 두발로 뛰여 한발로 짚기, 한발로 뛰여 한발로 짚기, 

한발로 뛰여 두발로 짚기로 나누어 진다.

제13동작
도는 동작

(빠른 안땅장단과
휘모리장단)

도는 동작은 마루에서나 공중에서 온몸을 회전시키는 동작이다. 도는 
동작은 제자리에서 돌거나 돌아나가면서 수행한다. 도는 동작의 률동적
형태완성은 제자리에서 단순한 돌기의 숙련부터 시작하는데 다양한 발 
짚기와 중심이동의 원칙, 관성의 리용, 찍힘의 리용, 반작용의 리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자리 돌기에는 맴돌기, 엇걸어돌

기, 회오리가 있다.

제14동작
보통달려가는 동작
(빠른 안땅장단)

달려가는 동작은 걷는 동작들에 속도가 가해지면서 약간 달려가는듯한 
감으로 발을 자주 옮겨짚는 잘게 걷는 동작이다. 이 동작에는 보통달려
가기, 곱디뎌달려가기, 거퍼 달려가기가 있다. 기초훈련단계에서 발목의 
유연성과 강한 탄성 그리고 무릎마디관절의 예민한 놀림감각, 고관절부
위의 근육에 대한 강한 통제능력을 키우는것은 달려 가는 동작의 완성

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제15동작
허리놀리는 동작

(중모리장단)

허리놀리는 동작은 몸가짐새를 비롯한 률동적형태를 완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동작이다. 팔이나 다리의 이러저러한 놀림과 가짐은 몸통과 허
리의 변화에 기초하게 되며 아름다운 모양새는 민족적인 률동을 살리게 
된다. 허리놀림은 상반신전체의 놀림을 결정짓는 기본요인이다. 허리를 
어떻게 쓰는가는 상반신전체의 률동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는가 못

하는가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허리놀림과 배합된 몸통 머
리의 놀림을 종합하여 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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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순 교수의 조선무용 기초동작을 보면, 우선 남자 동작과 여자 동작의 

구분을 없애고 있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

는 조선학교에서는 남자 아이들의 경우 축구 외에 다른 소조를 선택하는 것

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러한 경향 속에서 조선무용은 여성들의 것이

라는 고정관념이 정착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편성이 아닌 경우에 군무 등에 

남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등장한다 하더라도 거의 무용의 기본

동작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박정순 교수의 분류는 이러한 조선학교의 현실에 맞춰서 여성의 동작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무릎 굽히는 동작’이나 

‘걷는 동작’의 설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독특한 민족적 맛’이나 ‘부드러운 

우리 춤의 특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최승희의 설명과 차이나

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또한 재일코리안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일

상생활에 밀접한 테마를 무용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점차 현대무용적인 표

현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제12동작: 뛰는 동작(안땅장단과 타령

장단)의 경우, ‘두발 뛰여 두발 짚는 동작’, ‘두발 엇바꾸어뛰는 동작’, ‘두발 

뛰여 한발 짚는 동작’으로 세분하고 설명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고 있다. 

제13동작: 도는 동작(빠른 안땅장단과 휘모리장단)의 경우도, ‘제자리돌기’, 

‘뛰여돌아나가기’, ‘사선돌아나가기’, ‘원으로 돌아나가기’로 세분하여 강조하

고 있는 점이 보인다. 이와 같은 기본동작의 분류에서 보여지는 ‘원본’에 대

한 조정은 조선학교의 재일조선무용의 특수성으로 이어진다.

4. 조선학교무용을 통한 아이덴티티의 재생산
: 귀환디아스포라의 경우

약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규모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디아스포

라의 귀환(diasporic return migrants)’은 얼마든지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중국 조선족, 고려인, 미국교포, 재일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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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귀환은 각각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고 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로 경제적

인 이유에서 귀환을 선택하는 조선족이나 고려인들과 달리, 재일코리안의 

경우는 민족적 정체감의 확보를 위한 귀환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가운

데, ‘조선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의 ‘귀환’은 다른 재일코리안

에 비해 ‘실용적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재일코리안 귀환자

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조선학교 졸업생도 귀환한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의 

경험을 피하지 못한다.

디아스포라의 귀환자가 ‘조국’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그 결과 정체성

의 재구성과 협상을 실시하는 사례는 종종 지적되어왔다(Iglicka 1998; Levy 

2003; Tsuda 2003). 예를 들어 일본에 귀환 이주한 일본계 브라질인에 관한 

연구들은 일본 생활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

고 ‘브라질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Linger 2001; 

Roth 2002; Tsuda 2000; 2003). 서울대 인류학과의 권숙인 교수는, 귀환한 

재일코리안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를 통해서 1980년대 이후, 제도적인 

면에서 일본내의 재일코리안을 둘러싼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 사회에서 재일코리안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그들의 ‘조국

행’을 결심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권숙인 2008).

이 연구에 따르면 많은 재일코리안 귀환자들은 조국에서 생활을 통해서 

많은 혼란과 편견·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조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이러

한 경험에 그들은 실망하고 분노를 느낀다. 한국 사회의 편협함을 비판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학교 졸

업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특기 조선학교 졸업생의 조선어에 대한 

지적은, 단순히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일본에

서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고 대답하고 있다. 

2015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 3명은 한국 사회에 조

선학교의 무용을 소개할 목적으로 ‘A무용단(가명)’을 결성했다. 단장은 위에

서 소개한 조선학교 출신 무용연구자인 정진미였다. 그녀는 연구자의 조선

학교 민족지(宋基燦 2012)의 연구에서 연구 초기에 연구현장에서 많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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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미 
(단장)

오사까 조선고급학교 졸업 후 한국의 대학에 진학, 영문학을 전공한 뒤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했다. 퇴사 후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한국 

무용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 현재 한국인과 결혼 한국 거주 중

J씨
삿포로 조선고급학교 졸업 후 한국의 대학에 진학, 한국무용을 전공한 후, 한국의 
유명무용단에서 프로무용수로 활약했다. 무용단 퇴단 후, 일본어 전문학교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면서 ‘A무용단'에 합류했다. 현재 한국인과 결혼, 한국 거주 중

S씨
리더인 정진미의 여동생이기도 하다. 오사까 조선고급학교 재학 중에는 무용부 
주장을 맡았었다. 조선학교 졸업 후 한국 대학으로 유학, 영문학 전공, 현재 대학 

4 학년.

을 주었던 키인포먼트 중의 하나였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녀는 무용에 남

다른 재능과 열정이 있어서 무용부에서도 중심적인 존재였으나 부상으로 고

급학교에서는 조선무용을 계속하지 못 했다. 그녀는 한국생활을 통해서 자

신의 조선학교 경험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방식은 일본에서 하던 것처럼 

조선무용을 피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선학교에서 조선무용을 했던 유

학생들을 수소문했다. 다음은 A무용단 멤버의 프로필이다. 

<표 5> A무용단 멤버 프로필11

A무용단의 멤버 3명과 집단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물었

을 때, 멤버들은 자기소개의 곤란함에 대해서 공통된 경험을 말했다. 재일코

리안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 같으며 처음에

는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설명하기도 했지만, 곧 귀찮아져서 그렇게 하

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재일동포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의외로 일본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처음 만난 사람이 저에게 “일본 이름은 뭐야?”라고 묻습니다. 없다고 대답하면 흥

미로운 얼굴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 됩니다.(S씨)

저도 처음에는 (일본이름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지금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일본어 

전문학교에서는 업무상 학교에서는 일본어 이름을 써달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11 리더인 정진미 이외의 단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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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등록 된 통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J씨)

한국 사람들은 저를 ‘일본 국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는 친한 선배에게 

전화를 했을 때, 선배가 자신의 휴대폰 벨소리가 '독도는 우리 땅’으로 설정되어 있

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

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귀찮다고 결론 짓고 자신을 ‘마미짱’

이라는 별명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정진미)

재일코리안의 통명의 역사적 배경에는 창씨개명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

다. 따라서 특별영주권자인 재일코리안 가운데에는 통명을 일상적으로 사용

하며, 통명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법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통명이 없지는 않으며 오히려 조선학교

의 학생과 보호자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통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물론 전혀 통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위의 사례처럼 오히려 한국에 와서 일본이름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 왔을 때는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을 품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진미).

조선학교에서는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 할아버지의 고향은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가면 친척

도 계시거든요 북한에는 가도 친척이 안 계시거든요. 제주도는 한국에 있으니까 지

금은 한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J씨)

제가 고3때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하니까, (나같은 경우는 이미 언니가 한

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학교 선생님 중에는 역시 조금 불편한 태도를 취하시

는 분들이 계셨어요. 담임 선생님은 격려해 주기도 했지만, 학교로서는 별로... 한국

같은 데 가서 뭘 배우냐고… (S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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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강춤’이라는 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있는 춤이지만 한국의 쟁강춤은 우

리가 조선학교에서 배운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북한에 의해 잘 

정비된 매우 정형화된 것이었던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 

제각기 다 달랐어요. 우리의 쟁강춤은 북한의 쟁강춤하고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

다. 저는 조선학교에서는 이런 춤을 춘다고 한국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정진미)

조선 학교의 춤은 기본적으로 빠르고 동적이고 힘쎈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

에서 한국 무용을 배울 때 교수님으로부터 너는 대담하고 강력한 표현은 자신 있게 

하지만, 한국 무용의 내면적 부분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받았습니

다.(J씨)

어렸을 때부터 조선 무용을 하고 있는 언니들을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인지 어린 

시절부터 조선 무용을 사랑했습니다. 그 조선 무용을 한국에 와서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S씨)

이들에게 있어서 조선학교의 조선 무용은 일종의 노스탤지어의 대상이자 

경험이기도 하다. ‘조국’이라고 생각한 타향 한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느

낄 수 있게 해 주는 상징이기도 하며 자신들의 신체가 반응할 수 있는 유희

이자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그리고 그 역사를 한국인들에게 설명하는 언어

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조선 무용을 가능한 한 다

양한 형태로 알리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

이다. 조선학교의 세계에 있을 때 그들은 일본어가 우세한 이중언어적 상황 

속에서 연극적으로 정체성을 관리해 왔고 그 관리의 전략에 있어서 조선어

는 매우 유용하게 기능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상황은 그들에게 조선어

를 통해서는 언어적인 비상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한다. 

2016년 5월 A무용단은 종로구에서 열린 연등회 행사에 초대되어 일반인

들 앞에서 조선학교의 쟁강춤을 선보였다. 공연을 마친 후 사회자의 인도 속

에서 A무용단은 간단히 자신들을 소개하는 스피치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준비한 스피치는 영어와 일본어였다. 재일동포 무용단이라는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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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개도 있었지만, 한국어를 한 마디도 사용하지 않은 그들의 자기소개는 

매우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조선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그녀들의 한국어는 한국어 내이티브인 연구자가 듣기에도 

전혀 어색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디아스포라의 귀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일코리안 귀환자의 경우도 

‘조국’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떠나온 고향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조선학교 졸업생인 재일코리안 귀환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본

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국에서 자신의 출신지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학교 졸업생 귀환자들에게 ‘조선학교의 경험’은 ‘조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도 자신의 출신지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고향’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고향의 기억 중에서도 조선무용의 기억은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기억으로서, 또 연행을 통해서 외부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정체성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종로 연등축제에서 조선학교의 ‘쟁강춤’을 공연하는 A무용단(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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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 기관지에 나타나는 북한문학의 양상
−1953년도 해방신문을 중심으로−

Literature of North Korea in the Bulletin of Chongryon
−Focusing on the Haebang Shinmun in 1953−

呉恩英*12

大阪経済法科大学

1. 들어가며

재일조선인 작가의 문학활동이 활발했던 시기는 1960년대 전후로 그 활동

을 펼칠 수 있었던 곳 중 하나가 재일조선인의 기관지라고 할 수가 있겠다. 

기관지는 크게 세 가지, 총련계의 해방신문(후에 조선민보, 조선신보
로 게재), 민단계의 민주신문(후에 한국신문, 민단신문으로 개제), 그

리고 중립적 입장의 통일조선신문(후에 통일일보로 개제)으로 나눌 수

가 있다.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소설, 시 등)이 게재된 비율은 민단계보다 

총련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민단계 기관지(민주신문)에는 1950년대부터 

1960 년대 사이에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은 유일하게 김파우의 ｢二国の物
語(두 나라의 이야기)｣(1960년 11월)가 게재되어 있다. 그 외에는 일본인 작

 * Oh Eun Young (Researcher, Asian Research Institute,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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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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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아사 가쓰에의 작품, 그리고 이후에 한국 작가의 작품이 하나 게재되어 

있다. 한편 통일일보(일본어판)에는 민단계의 기관지보다 재일조선인 작

가의 작품이 조금 많지만 한국에서 발표된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게재

한 것이 더 많은 편이다.

1950년대 총련계의 기관지에는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 대부분은 당시 조

직의 분열과 민족교육 등 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1953년도에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은 이은직의 ｢젊은 사

람들｣(1953년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3회)과 ｢젊음을 아낌없이｣
(1953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0회), 그리고 남시우의 ｢싸움 속에

서-점순이의 이야기-｣(1953년 11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12회) 세 편이 

실려 있다. 이 세 작품은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민전의 갈등, 교육에 대한 

열정 등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오은영 2018.8: 331-335).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과 함께 한설야, 이기영, 이북명 등 북한문학과 문

화도 소개하며 이태준의 ｢미국대사관｣(1953년 3월), 엄흥섭의 ｢다시 넘는 고

개｣(1953년 7월) 등이 연재되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 년 8월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지금의 한국에서 북

한으로 넘어간 ‘월북작가’들이다. 그들은 해방되기 전부터 남한에서 활약했고 

해방 후 북한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작가들이다. 1950년대 

초반에는 재일조선인 작가보다 월북 또는 북한 출신 작가의 작품이 더 많이 

게재되었는데 이것이 재일조선인이 문학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재일조선

인문학’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 작가가 문학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1950년대 중반부

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기관지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자료가 방대하고 지면 

상 세 신문을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순차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고찰

하며 발표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전쟁이 휴전을 맞이하는 시

기인 1953년도에 발행된 총련계의 기관지를 중심으로 북한의 어떤 작품이 

재일조선인에게 소개되고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등을 작품, 평

론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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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문학과 재일조선인문학의 관계

재일조선인이 1950년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문학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북한의 문예총과 총련 기관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1953년 7월

에 문예총(북조선 문예총(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1953년 9월에 해체됨)과 

해방신문사의 후원으로 ‘공화국 창건 제5주년 기념 현상문학 작품모집’을 한

다는 공고가 게재되었다. 모집 부문은 ‘시, 소설, 희곡, 루폴타-쥬, 문학평론, 

생활기록, 동화, 동시’이고 심사위원으로는 당시 문학활동이 활발했던 재일

조선인 작가 허남기, 김달수, 박원준, 리진규, 최은환, 리은직, 남시우, 이찬

의(1953년 7월 21일자)1가 참가했다. 창건을 기념하는 작품 모집은 거의 매

년 수 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선정된 작품은 기관지에 실리기도 한다.

1953년 8월 20일자에 ‘재일 조선 문학회’가 1953년 8월 8일에 ‘문예총’과 

‘신일본 문학회’의 후원으로 ‘조선정전축하 일조 문화인 간담회’가 개최되었

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여기에 모인 일본 문학예술가들과 조선문화인들은 모

두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세뿐만 아니

라 문화, 문학의 교류는 ‘재일 조선 문학회’를 통하여 ‘조·일 작가예술가들’

의 친선관계가 이어지는 모습도 엿볼 수가 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기 때문인지 1950년대 중

반까지는 북한에 재일조선인문학에 대해 소개되었다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기관지에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 작

가 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 등의 신문이나 잡지에 재일조선인작

가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조선민보(해방신문을 

1957년에 개제) 1958년 2월 15일자에 의하면 문학신문에 ‘재일작가 특집’

이 마련되어 허남기의 시 ≪락동강≫, 남시우의 수필 ≪첫가을 三제≫, 김

민의 ≪편지≫ 등 작품이 사진과 더불어 게재되었다고 한다. 1962년에는 류

 1 총련 기관지는 민중신문(1945년 10월)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여 해방신문(1946~1956년), 

조선민보(1957~1960년), 조선신보(1961년~현재)로 개제되어 발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

는 지면 상 신문명은 생략하고 날짜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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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김석범, 김태경, 정화수 등의 작품도 게재하며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재

일조선인의 문학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조국작가동맹 기관지 문학신문에 실린 오정삼의 ｢우리와 함께 나아가

는 재일 작가들｣이 조선민보에 총 2회에 걸쳐서 게재되었다. 이 글에는 

1959년 6월에 결성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 동맹(文芸同)에 대한 언급과 동

맹 기관지 ≪문학예술≫발간을 비롯하여 많은 문학 작품들을 발표하여 ‘재

일 동포들의 사상 교양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재일조선인 작가들

의 활동에 대한 성과 등을 논하고 있다. 그 중에는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이북명 부위원장의 논문 ≪재일작가들의 창작 정형≫이 문학신문 1959년 4월 

26일자에 게재되었는데 이것이 재일조선인작가에게 힘이 되었다고 전한다. 

또 재일조선인 작가들이 한설야, 이기영, 이북명 등 조국의 문화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재일작가, 예술가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과 밀접히 관

련되여 있다’(1960년 4월 13일자). 그리고 재일조선인 작가 김민, 김달수, 강

순, 정백운, 류벽, 박원준, 리수웅 등 그들의 작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앞으

로도 기대된다(1960년 4월 15일자)고 재일조선인 작가들에게 격려를 보낸

다. 

1961년 3월 28일에는 일본에서 열린 ｢アジア·アフリカ作家会議東京大会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 도쿄대회)｣에 북한 작가가 참가할 예정이었는

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여 허남기(단장·시인), 남시우(시인), 김민(작가), 

류벽(작가)2이 대신 참가했을(일본어판 朝鮮時報, 1961년 3월 27일자) 정

도로 당시 4명의 문학활동은 활발했었고 북한 작가동맹에서도 맹원으로 인

정을 받을 정도로 주목하고 있는 작가였다(오은영 2019.5: 194-195). 이러한 

북한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작품의 소재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총련(조련, 민

전) 조직 내의 갈등이나 민족교육, 조국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1960년대로 넘

어가면서 북한에 귀국하는 심정,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으로 채워지

고 있었다. 

 2 1960년 12월에 재일조선인 작가 허남기, 남시우, 김민에 이어 네 번째로 조선작가동맹의 맹

원이 된다(朝鮮時報, 1961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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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일조선인에게 소개되는 북한문학

허남기(문예동 중앙 위원장)에 의하면 ‘조선 로동당은 이미 1946년 3월에 

당의 문학 예술 부대를 꾸리며 그의 조직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학 

예술의 유일한 조직체인 북조선 문예총을 결성’했다. 1951년 3월에 북조선 

문예총은 ‘적과의 치렬한 전화(戦火) 속에서 ≪남조선 문화 단체 총 련맹≫
과의 련합 대회를 가지고 ≪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으로 발전’했다. ‘그러

나 문학, 연극,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사진 등 각 동맹의 조직적 및 창조적 

력량을 한층 강화하고 그의 독자적 기능을 발양시키기 위하여 1953년 9월에 

열린 전국 작가, 예술가 대회를 계기로’(1964년 3월 4일자) ‘조선문학 예술총

동맹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작가, 미술가, 작곡가로 3개 동맹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당시 ‘문학’, ‘미술’, ‘작곡’ 3개 동맹으로 조직 개편(1953년 10월 3일

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

기도 하다. 작가동맹에서는 소설, 시문학, 극문학, 아동문학, 평론 5개 분과

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작가동맹 위원장 한설야를 비롯해서 이기영, 박팔

양 등(1953년 10월 3일자)이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1961년 3월 3일에 ‘김 

일성원수의 현명한 교시에 의하여’ ‘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1964년 3월 4일

자)이 창립된다.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에게도 권

장되고 있었다. 문화면에서는 ‘문화운동’, ‘문맹퇴치운동’ 등으로 인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었다. 어린이는 ‘공화국의 훌륭한 미래의 국민이며 또한 조선의 

빛나는 력사를 만들 주인공’이니 올바른 가정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자각을’ 갖고 ‘우리말을 쓰고 우리글을 

배우는 것’은 ‘애국적 사상을 높이는 기초가’ 되고 ‘조국 방위 사업’에 참가하

도록 교육(1953년 6월 13일자)이 추진되고 있었다. 문화운동의 중점적 목표

는 ‘동포들의 문화적 권리를 지키며 선전계몽’과 ‘애국사상을 주입시키며 일

본 인민들에게 공동의 적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싸우는 조선인민의 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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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움으로써 조일친선을 도모하고 국제적 단결을’(1953년 1월 20일자) 하

는 것이다. 문화인 또는 예술인이 문화운동을 이끌어 가는데 그 중에서 글로 

전달하는 문학의 역할은 크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문학이 재일조선인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북한문학은 기관지를 비롯해 재일조선인 작가가 창간한 잡지 민주조선
(1946년 4월~1950년 7월), 이기영의 장편소설 땅(박원준·김달수 역 蘇
る大地, ナウカ社, 1951), 임화, 조기천, 민병균 등의 시를 담은 朝鮮はい

ま戦いのさ中にある(허남기 역, 三一書房, 1952),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

두산(허남기 역, ハト書房, 1952)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었다. 이기영의 장

편소설 땅은 토지개혁에 의해 공화국이 발전하는 모습(1954년 8월 14일

자)을, 朝鮮はいま戦いのさ中にある에 담긴 시는 ‘조국의 작렬한 인민항

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해방전쟁’(許南麒 1952: 1)을 부른 작품으로서, 장편

서사시 백두산(1946)은 ‘해방 후 조선문학 중에 가장 빛난 승리를 담은 획

기적인 작품’이며 ‘조선문학 상 최초로 나타난 장편서사시’(許南麒 1952: 188)

로 알리고 있었다. 

이외에도 1950년대 조선문학에는 ‘한설야의 장편 ≪대동강≫, 박웅걸의 

단편 ≪상급 전화수≫, 황건의 단편 ≪불타는 섬≫이나, 조기천의 시 ≪조

선은 싸운다≫, 민병균의 서사시 ≪어러리 벌≫’ 등 ‘인민군대와 후방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의 모습’과 ‘불패의 생활력을 힘찬 어조로 형상화한’(許南麒 
1960: 245) 작품이 많다. 당시 북한에서 발표된 작품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

에 의해 번역되는 것이 많았는데 그 작풍이 재일조선인 시인에게도 영향을 

주어 장편서사시, 서정·서사시를 창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953년 6월부터 해방신문에 작품이 연재된 이태준, 박찬모 그리

고 임화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한다. 그들은 우경적이고 친

일적이며 카프문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문예총’을 파괴하는 인물로 비판을 

받게 된다. 박원준(당시 문예총의 서기장)은 ‘문학부문에 있어서의 림화 리

태준의 영향은 결코 적지 않었다. 우리들은 과거의 림화의 시 평론을, 리태

준의 소설을 집중적으로 일본에 소개해 왔다.’ ‘림화 리태준 등은 우리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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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서 가장 유능하고 대표적 존재로서 인정했고 그네들 작품자체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는 ‘반국가적이며 반인민적인 역도들의 글’이라 간주

하고 그들의 글을 읽는 것을 거부한다(1953년 9월 8일자)는 것이다. ‘림화일

파의 반국가적 반인민적 반역도들의 작품을 일소하고 참으로 인민적인 새로

운 창작활동으로 인민에게 복무해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비판이 될 

만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조선문학회는 문학회의 조직 강화와 문학운동의 적극적인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1953년 9월 20일에 도쿄에서 임시 총회를 열었다. 그곳에서 종파주

의에 대한 재일문학예술인 사상투쟁과 함께 이태준, 김남천, 박찬모 등을 비

판하고 재일조선인 문예작품에 대한 상호 비판을 전개하려는(｢반역자들에게 

대결 二〇일 문학회총회에서 사상투쟁을 전개활터｣, 1953년 9월 8일자) 움

직임이 있었고 이후에도 임화나 이태준 등에 대한 비판의 기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북한의 정치적인 대립이 문학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었고 이것

이 조선문학회 또는 기사를 통해서 재일조선인문학예술가에게도 사상투쟁을 

넓혀가고 있었던 것이다.

4. 해방신문에 게재된 월북 작가의 작품

1950년대 초반에 해방신문에 게재된 작품은 재일조선인 작가와 북한 

작가의 작품으로 나누어진다. 북한작가 중에는 월북 작가가 적지 않다. 소설

가를 비롯해 많은 예술가들이 일본에서 해방된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미군정 하에서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좌

우 대립이 격해지며 1차로 1945년 말부터 한설야, 이기영, 송영, 박세용, 이

태준 등이, 1946년 말부터는 임화, 김남천, 이원조, 박팔양 등, 그리고 한국

전쟁기에는 이광수, 박영희, 김억, 김기림, 박태원, 정지용 등이 포함되어 있

다. 이들 중에는 1925년에 결성되어 1935년에 해체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

동맹의 주요 구성원들도 있었다. 해방 전후, 그리고 월북한 후에도 창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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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서 북한문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작가도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는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연구가 늦어졌고 일본에서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우식은 한국에서 월북작가 및 작품이 

해금되었을 무렵 ‘월북 문인’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安宇植 1990.10: 168-169)고 제기한 바 있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한국에서도 아직 일부의 작가와 작품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월북’을 소재로 한 작품은 드문 편인데 그 중에 김석범의 화산도를 보

면 등장인물들이 월북한 예술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양

심적 작가들 대부분이 “월북”해서 좌익계의 문학단체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고 나서 체제측 문학자 단체 ‘문협’은 지금 유일한 문학자 조직이 되어’(金
石範 1996: 40) 있다. ‘월북 음악가나 예술가들도 과거에 친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비판도 하고 형식적

으로 친일청산을 했다. 방대한 자기비판서에 상세히 친일적 언동을 써서 규

율 위원회에 제출해서 문서로 남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약점으로 잡혀서 

무언가 있을 때마다 그 청산했다고 생각한 과거가 따라온다. 월북한 사람 중

에는 서울로 다시 월남하지만 ‘남’에서는 빨갱이, ‘북’에서는 반동분자로 낙인

을 찍히는 경우(金石範 1997: 321)도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는 일본에서는 ‘조선인’, 한국(조선)에서는 ‘일본인’이라 불리는 재일조선인의 

입장과 오버랩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상기 월북한 작가 중에는 특히 한설야, 이기영 등의 작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53년도에 게재된 소설3을 중심으로 월북작가 이태준, 박

찬모, 엄흥섭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내용을 검토하

면서 고찰해 보도록 한다. 

1953년도의 작품을 보기 전에 작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952년 말에 

 3 민병균(1914~?, 해방 후 월북)의 ｢어러리 벌｣은 1953년 12월 8일부터 1954년 2월 25일까지 

단편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총30회로 연재된 장편 서사시이다. 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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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임순득의 ｢趙玉姫(조옥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趙玉姫｣의 주

인공 조옥희(1923.9.25~1950.11.27)는 실제 인물로 황해남도 벽성군 온천면 

양천리 출신으로 1947년 2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으며, 리여맹위원장을 

거쳐 군여맹위원장으로 일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전선원호사업을 벌였

다. 일시적 후퇴기로 일컬어지는 1950년 하반기 황해남도 지남산 인민유격

대로 활동하다 정찰 임무 중 미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것으

로 알려진 인물로 신분이 정규군이 아닌 유격대원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열사

릉에 안치되었다. 그녀가 1951년 3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으로 첫여성 ‘공화국 영웅’이 된 것은 공화국 영웅 칭호 제정 후 배출된 첫 

여성 영웅이라는 점에서 문단의 즉각적인 관심(김은정 2016.4)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제일 처음 조옥희를 형상화해서 발표된 것이 임순득

의 단편소설 ｢趙玉姫｣(문학예술, 1951.6)이며 모두 5장으로 구성된 21쪽

의 단편소설이다. 그 다음에 발표된 것은 리북명의 중편소설 조선의 딸
(1952.10~12)과 안홍윤의 장편소설 조옥희(2008)(김은정 2016.4: 488) 등4

이 있다.

임순득5의 단편소설 ｢趙玉姫(조옥희)｣(문학예술, 1951년 6월)는 1952년

9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13회에 걸쳐서 연재되었다. ｢조옥희｣는 충성을 

다하는 20대 여성 조옥희의 삶을 다룬 이야기이다. 조옥희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여성 간부로 미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고 있었다. 용맹하게 싸우다 

미군의 포로가 되어 해주 감방에 갇힌다.

상윤이를 나턴 때 땀을 비지처럼 흘리던 진통의 밤, 남편의 주검 앞에 자꾸만 푸

른 다박솔 아래의 접둥새의 신새를 연상하던 시기, 八·一五해방의 감격, 입당하던 

날의 그 엄숙한 각오. 중앙당 학교를 졸업하던 날 잔디밭에서 청년 쓰딸린의 초상화

를 드려다보던 감회 깊은 순간--이 모든 것은 그를 삶에 인도하는 굴곡의 교향악이 

아니었던가.(1952년 12월 5일자)

 4 그림으로는 문학수의 유화 ｢영웅 조옥희｣(1952)가 있다(조선미술 2호, 조선미술사, 1958, 28).

 5 임순득은 1945년 8월 이후 월북했고 1959년 이후 숙청되었다고 한다(박경수·김순전 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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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희는 죽음 앞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조옥희는 죽총에 맞을 

때 ‘미제놈들아 저주와 멸망을 받으라! 나는 죽지만 나의 배후에는 수백만 

우리 로동당원이 있다. 민주녀성이 있다. 인민군대가 있다. 청소한 공화국이 

있다.’, ‘우리의 수령 김일성장군만세!’라고 외치며 결국 미군에 의해 황해남

도 해주시에서 처형된다.

이 작품에는 당시 소련의 공산 교육을 받았고 북한 공산당과 김일성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글과 더불어 조옥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나무에 묶여서 총이 겨누어지고 있는 삽화가 실려 있는데 이것은 북한

에서 ‘남녀평등법’이 발포되어 여성동맹을 통해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조옥희｣(1952년 12월 5일자)의 마지막회 옆에는 ‘短編小説 ｢조옥희｣는 

이번호로 끝나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소설을 무한한 감격과 치밀어 오르는 

애국심으로써 일그셧을 줄 압니다’라며 ‘金史良의 従軍記 ｢바다가 보인다｣’가 

연재된다는 ‘予告’와 함께 실려 있다. 연재가 끝난 후에 김태경의 수필 ｢해신

과 국어공부｣(1952년 12월 30일자)가 게재된다. 한글로 발행되는 해방신문
을 읽을 수 있다는 기쁨과 ‘조옥희’에 대해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담고 있다. ｢조옥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편집자와 상기

의 수필 ｢해신과 국어공부｣를 쓴 김태경과 조금 다른데 수필의 주 내용이 

해방신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영웅적인 여성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해방

신문에 게재된 흥미로운 화제의 작품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을6 통해서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영웅적인 여성의 모

습을 독자, 재일조선인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이태준(1904~?, 강원도 철원, 1946년 월북)의 ｢미국대사관｣(고향길에 

수록, 1952년)은 1953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연재된 단

 6 윤세평의 ｢女性과 文学 古典文学에 반영된 조선 녀성의 도덕적 품성｣(1962년 7월, 총 3회)에

서는 춘향전, 금오신화 등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조선 녀성의 전통적인 강의성’과 ‘전쟁 

시기에 조선의 우수한 딸’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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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소설로 한국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미군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연대장이 

사격된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미군 병사 2명을 심문한다. 미군

의 소지품 중에 ‘나를 제일 가까운 미국대사관이나 령사관으로 다려다 주십

시요’라고 쓰여진 손바닥만한 헝겁이 있었다. 심문 후에 연락군관이 올 때까

지 기다리는 동안 시체가 가득한 화약고에 가둔다. 미군을 죽이지 않는 것은 

‘국제공법’ 때문이다. 연대정치부 통신병은 화약고에 갇힌 그들에게 여기가 

‘미국대사관이다’라며 마지막에 ‘一九五一년 四월’이라는 날짜를 덧붙인 채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이 작품은 기재된 날짜로 알 수가 있듯이 전쟁 중이

며 ‘국제공법’을 지키고 미군에 대한 관대함과 국제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박찬모7의 ｢꽃방처녀｣는 1953년 5월 16일부터 1953년 6월 13일까지 총 

10회 연재되었다. 이 작품은 마지막까지 장렬하게 싸워서 전사한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대배경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무렵으로 서울을 무대배

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인 최정순은 일곱 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열한 

살 때에 아버지는 일본으로 노동벌이를 갔다가 소식이 끊겼다. 열여섯 살 때

부터 동양방적회사에서 일했고 8·15 해방 이듬해에 첫 파업에 참가했다. 

1946년 가을 무렵에 ‘조선로동당’에 입당했다. 2·7 구국투쟁 총파업 때 직

장 분세포 책임자로 투쟁을 지도하다가 체포되어 인천형무소에서 육 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었다. 서울시 용산 구당으로 전적하여 선

동원으로 사업하다가 5·10단독선거투쟁 때 철도국 전화과 교환수세포를 지

도했다. 마포구로 옮기고 나서 ‘당의 지시에 의하여 꽃방을 경영하면서 정보

련락선과 대학 세포 선전물 전달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두연락을 통해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을 받아 바구니에 넣어 악극단 

공연이 끝난 후에 2층에서 호소문을 뿌린 적도 있다. ‘6·28’에 인민군대가 

 7 박찬모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http://cafe.daum.net/dmdgmlchl(2103년 12월 4일자(검색일:2019.10.21)에 의

하면 1950년 무렵에 월북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박찬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조

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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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해 왔을 때 그녀는 바로 구역당으로 달려가서 수송전선, 정보수집과 연락

하는 역할, 간호병 등 여러 임무를 맡게 된다. 미국이 인천에 상륙하며 ‘九월

二十二일에 이르러 사태는 더 급박해졌다.’ 서울 시민들과 각 기관의 조직들

도 후퇴하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는 불기둥과 연기로 가득찼다. 최정순은 지

뢰를 안고 달려오는 탱크 앞으로 몸을 내던져 전사한다. 

이 작품은 임순득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조옥희｣처럼 남성 못지않

게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여성 당원의 모습을 비교적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

다. 조선로동당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2·7 구국투쟁’, ‘5·10단독선거투

쟁’ 등을 하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 당원으로서 전쟁에 참가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최정순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당의 방

침에 따르려고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 당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엄흥섭(1906~?, 충청남도 논산, 1951년 월북)의 단편소설 ｢다시 넘는 고개｣
(1953년 발표)는 1953년 7월 16일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총 29회에 걸

쳐 연재되었다. 윤수가 인민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4년 만에 고향(북한)에 돌

아와 며칠 동안 보내고 전장에 돌아가는 이야기이다. 윤수는 새롭게 변한, 

정이 많고, 가족애가 있는 고향 마을을 보면서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느끼는 

한편 원수에 대한 적개심을 느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전시 중이라 긴장 

상태이기는 하지만 ‘토지개혁’ 등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

에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윤수 아버지는 두 개의 훈장이 있는 아들

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면, 자신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한

다. 그렇지만 윤수는 ‘영웅 훈장’이 없다는 것에 부끄러워하며 다음에는 ‘영

웅 훈장’을 달고 오겠다고 다짐한다.

이 작품에서는 윤수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수령’, ‘조국’, ‘인민’을 위

해 끝까지 싸우는 것을 다짐하는 청년과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윤수를 비롯해서 고향 사람들은 마을, 여맹 같은 조직, 그리고 조국을 위해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전사영예 훈장’이나 표창을 받는

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조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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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훈장’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해방 이후 이태준과 엄흥섭은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하며 남한에서 활동

했던 작가들이다. 이태준은 임화, 김남천 등과 함께 1945년 8월 18일에 조선

문화건설중앙협의회를 결성하는데 지도노선에 반발하는 한설야, 이기영, 송

영, 엄흥섭 등이 1945년 9월 30일에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을 결성한다. 

이 두 문화단체는 조선공산당에 의해 1946년 2월에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통

합하게 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한설야, 이기영 등이 1945년 말에 월북하여 

1946년 10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결성(김영택 2002: 49-58)되었다. 당

시 토지개혁을 필두로 한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시기로 제도적 

개혁에 걸맞는 의식이 필요한 만큼 문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했

다(이재봉 2003: 134-135). 그런 의미에서 이태준의 농토(1948), 이기영의 

땅이라는 작품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엄흥섭의 ｢다시 넘는 고개｣
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최명익(1904~?, 평안남도 출신)의 단편소설 ｢조국의 목소리｣
(1951년에 발표, 1953년 3월 18일~4월 7일, 총 7회)가 있는데 ‘나’가 젊은 인

민군이 조국에 대한 충성심(애국심)을 말하고 있다기 보다 지금의 상황이 절

실하고 슬프게 느끼고 있어 위의 작품과는 달리 비교적 전쟁 상황을 서정적

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점에서는 김사량8의 ｢従軍記　서울서 수원으로｣(1952년 

12월 10일~12월 20일, 총 3회), ｢従軍記　우리는 이렇게 이겼다｣(1952년 12월 

30일~1953년 1월 15일, 총 2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

상기의 작품들은 북한에서 활약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다. 작품의 배

경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의 상황, 그리고 식민지기를 거쳐 한국전쟁기의 

상황을 담은 것이다. 대부분 미국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상투

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남조선과 싸우지만 그 ‘원수’는 거의 미국을 향한 것이

다. 또 충성심이나 영웅적인 활동, 특히 여성의 용감한 행동, 그리고 조국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 등, 전체적으로 작품의 인물은 북한에 대해 긍지를 가지

 8 본고에서는 1950년대 전후에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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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 반면 전쟁으로 인해 슬픔과 아픔도 담겨 

있다.

이러한 작품이 연재되면서 1953년 6월 무렵부터 종파에 대한 문제가 일어

나기 시작한다. 임화가 문예총 내부에 ‘반당적 반계급적 종파행동’(1953년 6월 

2일자, 6월 13일자)을 선동한다는 글이 게재된다. 이 시기에 임화와 함께 거

론되는 작가가 상기의 이태준과 박찬모이다. 이들의 ‘매족적 행위’와 ‘종파주

의’에 대해 ‘재일문학예술인들의 사상투쟁과 아울러 그들에 대한 공화국의 

처단을 지지하는 결의를 표명하는 동시에 재일 조선인 문예작품에 대한 상호 

비판을’ 전개하고 ‘지방의 각 써-클에서도 적극 이에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여 주기를’(1953년 9월 8일자) 기관지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1953년 11월 무렵 이은직의 ｢젊음을 아낌없이｣(1953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0회)에 대한 비판의 글도 실린다(1953년 

11월 14일자, 11월 17일자, 총 2회). 대중을 무시하고 주인공을 저속한 인물

로 끌어내리고 관념적으로 형상화해 결국 통속화해 버렸다고 박송은 비판한

다. 이은직의 ｢젊음을 아낌없이｣를 비롯해 재일조선인의 작품에 북한의 문

화정책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북한의 문화정책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5. 나가며

1950년대에 총련 기관지에는 북한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기사도 많이 게

재되고 있었다. 당시 조선작가동맹 위원장 한설야를 비롯해서 이기영, 박웅

걸, 조기천 등의 작품과 함께 이들의 작품을 재일조선인 작가 김달수, 박원

준, 허남기에 의한 번역본을 소개하며 재일조선인에게 읽기를 권장했다. 반

대로 재일조선인문학이 북한의 문학 잡지나 신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총련기관지에 의해 전해지기도 한다. 본고에

서 다루는 1953년도 무렵에는 전시 상황으로 인해서인지 북한에 재일조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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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 북한에 전해지고 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평론 같은 글

에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1953년도 총련 기관지에 연재된 작품은 재일조선인 작가 이은직과 남시우

의 작품, 그리고 북한 작가의 작품, 이태준의 ｢미국대사관｣, 최명익의 ｢조국

의 목소리｣, 박찬모의 ｢꽃방처녀｣, 엄흥섭의 ｢다시 넘는 고개｣가 있다. 위의 

최명익을 제외하면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월북작가이다. 작품의 시대적 배

경은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이고 작품이 발표된 시기도 이 무렵이다. 즉 

북한의 토지개혁에 의해 발전해가는 모습, 1952년도 임순득의 ｢꽃방처녀｣에 

이어서 장렬하게 싸우는 여성 등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전쟁 상황을 엿볼 

수가 있다. 이것이 한글로 발행된 기관지를 통해 재일조선인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1953년도 중반부터 북한의 김일성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움직임의 

영향으로 위의 월북 작가 중 이태준과 박찬모는 ‘반국가적 반인민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재일조선인 문예작품에 대한 상호 비판을 전

개하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같은 해에 

연재된 이은직의 ｢젊음을 아낌 없이｣이다. 1953년도에는 북한의 문화정책이 

재일조선인 작가의 작품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

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본고에서 다룬 월북 작가들은 월북하기 전에 남한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하

게 한 작가로 월북 전과 후의 작품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다룬 작품들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라는 점에

서 앞으로도 재일조선인문학과 북한문학 연구를 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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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수난기 조선동요에 비낀 민족심리와 정서

National Psychology and Sentiment Reflected in Korean Children’s 
Song of the Period under Colonial Rule of Japan

우광영*9

김일성종합대학

1. 계몽기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으로서의 동요의 형성발전과정

계몽기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은 우리 나라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

를 차지한다. 계몽기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은 반봉건적 및 반침략적성격이 

강한 애국적인 문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계몽기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의 발생발전과 시기구분, 형상적

특징과 창작방법, 문학사적위치와 그 의의 같은 문제를 우리 나라 문학발전

의 특수성과 결부시켜 과학성있게 해명하여야 한다.≫(김정일 선집 증보판 

제16권: 172)

우리 나라 근대동요는 계몽기와 민족수난기 어린이들의 생활과 감정을 진

실하게 반영하고 성인문학과 구별되는 고유한 형태적특성을 명백히 한것으

로 하여 문학사에서 당당한 한페지를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근대동요는 중세구전동요를 계승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근대적출판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로 구전으로 창작되였다. 

어느 시대의 문학예술이든지 빈터에서 발생발전할수 없다.

 * U Kwang Yong (KIM IL SUNG University,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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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동요들은 구전문학인것만큼 그 창작가를 알수 없지만 어린이들이 느

끼고 체험한 사회현실의 예술적표현으로서 그들에게서 뗄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였으며 근대동요발생의 밑천으로 되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나라의 근대화에 대한 지향과 기운이 높아가는 가운

데 동요에서도 근대적인 요소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오랜 세월 민요의 한 형태로 발전해온 구전동요는 근대시기에 와서 변천

되는 사회력사적흐름과 더불어 실재한 력사적사실들을 소재로 삼고 어린이

들의 생활감정과 지향을 구현하였으며 대부분의 작품들은 반봉건, 반침략사

상, 애국문화계몽사상을 반영하였다.

새를 쫓으면서 부르는 노래에 전봉준이 이끈 농민전쟁의 승리와 새 생활

을 갈망하는 인민들과 어린이들의 소박한 념원을 담은 ≪새야 새야 파랑새

야≫, ≪록두새≫, ≪웃녘새야≫,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착취와 략

탈에 미쳐날뛰는 일제침략자들의 파렴치성을 풍자적수법으로 폭로한 ≪도

적이 들어와요 흐응≫, 어린 아기를 달래는 생활적인 형식에 조선침략의 원

흉인 이등박문을 때려잡자는 사상감정을 반영한 ≪이등을 잡자 우지 마라 

아가야≫,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일제의 강도적인 죄행을 폭로비판한 ≪검자둥아≫ 등의 동요들이 그 대표작

이다.

이 시기 구전동요에서 특색있는것은 새로운 근대적인 애국문화계몽사상

을 반영하여나온 수풀이, 자풀이형식의 동요들이다. 

구전동요들인 ≪수자풀이십진가≫, ≪아동십진가≫ 등에서는 일부터 십

까지의 수를 따라가면서 이등박문의 교활한 본성과 통쾌한 죽음, 나아가서 

일제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감정을 동심적으로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근대초기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구전으로 창작보급된 이러한 작품들은 

근대동요발생의 첫싹으로 되였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근대동요는 애국문화계몽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사

회력사적환경속에서 소년출판물이 출현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이 창작발표될수 있는 조건이 일정하게 마련됨으로써 보다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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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이 앙양되는 력사적환경속에서 애국적지

식인들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근대적발전을 지향하여 애국문화계몽운동을 활

발히 벌리였다.

1905년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것을 계기로 하여 각계각층 인민

들의 반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애국문화계몽운동단체들이 수많이 출현하

였으며 애국문화운동이 고조되여 전성기를 이루었다.

애국문화운동은 나라의 근대적발전과 국권회복, 독립성취를 투쟁목적으로 

내세운 계몽운동이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자들은 문명개화와 실력배양에서 교육이 노는 역할을 

중시하고 교육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출판운동도 활발히 벌어졌다. 

수많은 근대적인 신문, 잡지들이 출현하여 인민대중의 각성을 높이고 애

국사상을 고취하며 문화계몽운동을 벌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잡지도 나왔다.

1906년 11월 1일 우리 나라 최초의 소년잡지로서 ≪소년한반도≫가 창간

되였으며 1913년 1월과 9월에는 잡지 ≪붉은 저고리≫, ≪아이들보이≫가 

발간되였다.

문학의 근대적성격이 강화되여가던 191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문

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동요들이 창작되여 지상에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근대동요의 면모는 우선 창가들가운데서 찾아볼수 있다. 

창가는 창작동기와 내용에 있어서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것만큼 동심세계에 맞게 감정을 펴나간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민중

일반에 대한 호소를 직설적으로, 선언적으로 표현하였지만 그가운데는 일부 

동요적특성을 가진 작품들이 있었다. 

작가미상의 창가들인 ≪지연과 팽이≫(1910), ≪사의 은≫(1910), ≪시계≫
(1910) 등이 그 실례로 된다.

≪지연과 팽이≫는 옛날부터 연띄우기와 팽이치기를 즐겨한 어린이들의 

민족생활을 반영하면서 유희과정에 발현되는 그들의 정서세계를 생활적으로 

노래하였다. 하늘높이 연을 띄우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소리개보담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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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오르라고 하고 얼음판우에 팽이를 돌리면서 ≪바람에 팽팽 도는 바람

개비보담도≫ 더 빠르게 돌라고 하는 형상에는 진취성이 강한 어린이들의 

동심과 더 높이 날으고 더 빨리 돌아야 한다는 근대적인 요구와 지향이 깃들

어있다. 

≪사의 은≫의 앞부분에서는 어려서 철없고 동쪽과 서쪽도 구별하지 못

하던 자기들을 힘써 가르친 선생님의 은혜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잊지 못해

하는 어린이들의 마음과 ≪지식 넓히고 재능도덕 닦≫은 것은 ≪우리 선생

님 구전심수≫이라고 노래하고있다. 계속하여 서정적주인공인 어린이들은 

≪이 몸 낳기는 부모님의 은혜≫이지만 ≪사람되기는 선생님의 은혜≫이므

로 자기들을 사람되게 키워주는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에 목메이면서 ≪높고 

또 깊은 선생님의 큰 은혜≫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 튼튼히 준비하고 ≪우리 

몸을 세우고 우리 이름날리여서≫ 보답하려는 사상감정을 토로하고있다.

창가 ≪시계≫에서는 뎅뎅 치는 시계종소리를 들으며 ≪어서어서 문을 

나서 지체말고 학교에≫ 먼저 가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어린이들의 생활감정

을 노래하고있다. 아침기상으로부터 등교와 상학시간, 공부를 끝내고 집으

로 돌아오는 어린이들의 일과와 밀착된 시계종소리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문명개화에로 이끄는 시대의 힘찬 호소로 울려나오고있다.

이 시기 근대동요의 면모는 또한 가사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가사는 분절이 없이 길게 전개된 중세국문시가형식이지만 근대에 들어와

서도 새로운 시대감정을 반영하면서 널리 창작되여 하나의 시가군을 이루었

다. 일제의 침략행위와 그 앞잡이 매국역적들의 추악한 죄행을 예리한 필치

로 폭로규탄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를 위하여 온 민족이 분발할것을 

주장한 계몽주제의 가사들가운데는 동요적특성을 띤 작품들도 있었다.

실례로 ≪토와 구≫(1910), ≪옷나거라 뚝딱≫(1913), ≪자라령감하고 토

끼생원≫(1913), ≪남잡이가 제잡이≫(1914) 등을 들수 있다. 

잡지 ≪아이들보이≫에 실린 이 작품들은 종래의 가사형식을 취하면서도 

분절식구성과 설화, 전설에 기초한 생활적인 어휘, 입말체문장으로 이야기를 

흥미있게 엮어나간것으로 하여 당시 어린이들속에서 널리 보급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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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주제의 가사형식에 동요적내용을 담은 이 작품들은 7. 5조, 8. 5조를 

기본음수률로 하는 근대동요의 새로운 시대를 마련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

었다.

이 시기 근대동요의 면모는 소년잡지들에 발표되였거나 개별적인 창작가

들에 의하여 작사, 작곡된 동요들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잡지 ≪붉은 저고리≫ 1913년 2호에 실린 동요 ≪바둑이≫(최남선), 홍란

파가 작사, 작곡한 동요들인 ≪장미꽃≫(1916), ≪작은별≫(1919) 등은 근

대창작동요로서의 특성을 보여준 초기작품들이다. 

동요 ≪바둑이≫에서 서정적주인공이 아침마다 학교에 갈 때면 문밖에서 

기다리다가 앞장에 서서 뛰여가는 바둑이에 대한 형상은 곧 학교에 가서 공

부하는 어린이의 기쁨에 대한 예술적재현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은 오랜 세

월 봉건의 질곡속에서 헤매이다가 근대사회에 울려퍼진 계몽의 종소리에 맞

추어 신학문을 배우려고 학교로 가는 어린이들의 감정세계를 그들의 년령심

리적특성에 맞게 형상하였다. 

동요 ≪장미꽃≫에서 빨갛게, 노랗게 송이송이 피여나 벌과 나비를 맞으

며 방실방실 웃는 장미꽃은 그대로 아이들의 모습으로 안겨오며 동요적형상

의 밑바탕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흐르고있다. 여기에

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침략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밝게 밝게 웃으면서 자

라나기를 바라는 작가의 사상적지향이 동요적형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

나고있다.

동요 ≪작은별≫에서 형상된 반짝반짝 구슬같이 어여쁘게 빛나고 소곤소

곤 이야기하며 재미나게 노는 작은 별들에도 어린이들이 어여쁘게 자라나기

를 바라는 작가의 념원과 기대가 반영되여있다. 동요에서는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억눌려살아야만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동정과 식민지사회현실에 대

한 반감이 ≪호랑해님≫ 무서운 ≪얼굴 들기 전에 졸지 말고 어서 바삐 놀

다가≫라는 구절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특징적인것은 생동한 동요적형상과 풍만한 동심적정

서, 어린이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는 입말투의 재미나는 언어형상, 반복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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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딴말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한 동요적률동이다. 동요들에서는 어린이들의 

시야에 비껴든 구체적인 시적대상들을 통하여 사상감정이 생활적으로 진실

하게 드러나고있으며 생기발랄한 동심적색채가 감미롭게 느껴지고있다. 

우리 나라 근대동요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이 근대적인 리상과 정규교육에 기초

하여 정립되면서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한것은 1920년을 전후

한 시기부터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지난 시기 무시되였던 아동의 인격을 존중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아동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로 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것과 

관련된다. 

근대적인 아동관은 점차 하나의 사회적인 사상으로 되였다.

아동문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의 인식교양적 및 미학정서적기능에 대

한 비교적 옳은 리해가 세워지게 된것은 근대동요의 형성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특히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 동요가 여느때없이 활발히 창

작된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항거해나선 애국적인 지식

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그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

일제는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총칼의 위협만으로는 조선인민의 반일기

세를 억누를수 없다는것을 알고 1919년 8월에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

화통치≫로 바꾼다고 선포하고 교활하고 음흉한 방식으로 파쑈통치를 실시

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제가 표방한 ≪문화통치≫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인민을 기만하면서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간판을 내걸고 내적으로는 헌병, 경찰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침략무력을 증강배치하였으며 재판기관과 감옥들을 대대적으로 증

설하여 전조선을 하나의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일제는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우리 인민을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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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억압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조선의 정치, 경제뿐아니라 민족문화를 말살함으로써 조

선민족의 넋과 애국정신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 인민을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날로 우심해지는 일제의 조선민족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항거해나선 애국

적인 지식인들은 도탄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국계몽운동에 새롭게 

나섰다.

이 시기 애국적인 지식인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을 조국의 장

래운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로 보고 동요창작에 큰 힘을 넣었다.

그들은 민족적인 사상감정을 반영한 문학작품들과 출판물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우심해지는 조건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창작을 통하여 애

국적감정을 표현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애국적인 지식인들에 의하여 수많은 동요들이 창작되고 

처음으로 동요집들이 출판되였다.

1920년대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는 량심적인 작가들에 의하여 동요창작

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였다. 근대아동문학의 개척자인 방정환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은 동요창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

다.

이 시기 동요창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된것은 우선 어린이들에 대한 애

국주의교양문제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회적문제로 나서고

있었기때문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

여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떠들면서 모든 학교들에서 일본글을 가

르치고 조선말대신 일본말을 하도록 강요하였고 조선노래대신 일본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순결한 넋을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

다. 이러한 현실적조건으로 하여 량심적인 작가들은 어린이들의 교양에 필

요한 동요들을 많이 창작하게 된것이다.

이 시기 동요창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된것은 또한 진보적인 작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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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제의 탄압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하였기때문이다. 

진보적인 작가들은 일제의 눈길이 어느 정도 덜 미치는 동요들을 통해 애

국의 사상감정을 고취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 민족적향기가 그윽한 다양

한 주제의 동요들이 창작되여 1920년대는 말그대로 동요의 ≪황금시대≫였다.

이 시기 작가들은 동요의 형상적특성에 대한 일련의 진보적견해를 표명하

였다. 

작가 류지영은 여러 출판물들에 많은 아동시를 발표하는 한편 자기나름의 

문예관을 가지고 동요에 대한 론의를 진행하였다. 그는 잡지 ≪어린이≫
(1924년 2호)와 ≪조선문단≫(1925년 5호)에 발표한 글들에서 동시나 성인

시와 다른 동요의 특성을 밝혔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동요작가는 어린

이의 마음과 어린이의 행동과 어린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동요를 지어

야 하며 동요는 어린이의것이기때문에 어린이의 심정 그대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이 시기에 장문사에서 발행한 도서 ≪조선동요집≫(1924년)의 서문과 신

소년사에서 발행한 도서 ≪동요작법≫(1925. 정렬모)에서도 동요의 개념과 

특성, 동요작가의 창작심리, 동요와 창가, 동시와의 호상관계 등을 밝히였다. 

1920년대에 동요에 대한 일반적견해들이 밝혀진것은 이전 시기 문예관에

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전 시기에는 아동문학의 독자성이 부여되지 

못하였던것만큼 동요에 대한 론의자체가 있을수 없었다.

1920년대의 새로운 환경에서 작가들이 아동문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중시

하고 아동문학창작에 목적의식적으로 나서면서 내놓은 동요에 대한 견해들

은 물론 체계정연한 리론적체모를 갖춘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그것은 근대

동요의 형태적특성을 살려나갈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으며 그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교육문화운동자들과 작가들의 목적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어

린이들을 위한 동요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였다.

근대동요의 본격적인 창작은 아동잡지의 급속한 출현, 아동문단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다. 이 시기에 나온 ≪새 동무≫(1921), ≪소년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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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1922), ≪어린이≫(1923), ≪신소년≫(1923), ≪샛별≫(1923), ≪소

년세계≫(1923), ≪반도소년≫(1924), ≪신진소년≫(1925), ≪소년시대≫
(1925), ≪새벗≫(1925), ≪별나라≫(1926), ≪아이생활≫(1926) 등 많은 

아동잡지들은 작가들이 아동문학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릴수 있는 무대로, 아

동문학작가들을 키워내는 터전으로 되였다.

근대동요는 잡지 ≪어린이≫의 창간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자기의 모습

을 확연히 드러내였다. 

방정환(1899-1931)이 중심이 되여 벌린 어린이운동, 아동문화운동의 산물

로 출현한 잡지 ≪어린이≫(1923. 3. 20. 창간)는 아동문학창작에 목적의식

성을 부여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창간호에서부터 ≪봄이 오면≫
(3월 20일호, 류지영)을 비롯한 동요들을 싣고 첫해에만도 ≪형제별≫(정순

철), ≪나비≫(김용희), ≪엄마없는 작은 새≫(9월 15일호, 고한승), ≪우는 

갈매기≫(11월 15일호, 고한승) 등 동요적특성을 갖춘 작품들을 실었다.

1924년 11월 1일호에는 ≪신동요≫라는 표제를 달고 ≪반달≫(윤극영)이 

발표되였다. 여기서 신동요라는 말은 구전동요와 구별되는 창작동요라는 의

미를 나타낸것으로서 신동요의 출현을 계기로 아동문학의 형태적면모는 더

욱 뚜렷해지게 되였다.

1926년 4월 1일호에 동요 ≪고향의 봄≫이 입선된것을 계기로 리원수

(1911-1981)가 등장하고 이를 전후로 윤복진(1908-1991), 윤석중(1911-2003), 

한정동(1894-1976), 윤극영(1904-1988) 등 쟁쟁한 작가, 작곡가들이 등장하

여 동요창작은 활기를 띠였다.

일제강점하의 식민지현실에 토대하여 어린이들의 생활감정을 눈물겹게 

노래한 동요 ≪두루미≫(1925. 5. 1. 한정동), ≪눈≫(1925. 6. 1. 방정환), 

≪종달새≫(1926. 4. 1. 윤복진), 고향에 대한 사랑과 새세상에 대한 지향을 

정서깊이 노래한 동요 ≪나무잎배≫(1924. 6. 1. 윤량모), ≪반달≫(1924. 

11. 1. 윤극영), ≪고향의 봄≫(1926. 4. 1. 리원수) 등은 생활에 대한 진실

한 반영과 동심에 맞는 예술적형상으로 하여 당시 어린이들속에서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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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10월 신명균에 의하여 창간된 잡지 ≪신소년≫도 근대동요의 본

격적인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잡지에 실린 동요 ≪가랑잎≫
(1925. 12. 정렬모), ≪굴뚝새≫(1926. 12. 정지용) 등도 당대 어린이들의 생

활과 감정을 동심에 맞게 잘 반영하였다.

이 시기 활발히 창작된 동요들은 아동잡지만이 아니라 다른 신문, 잡지들

에도 널리 실리였다. 실례로 ≪동아일보≫에 실린 동요 ≪소금쟁이≫(1925. 

3. 한정동), ≪봄≫(1923. 4. 류도순), ≪방울≫(1925. 8. 류지영), ≪봄편지≫
(1927. 10. 서덕출) 등을 들수 있다.

1920년대에 창작된 동요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형태적특성

을 명백히 하면서 동심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였다.

동요 ≪반달≫에서 캄캄한 밤처럼 암담한 현실에 은하수 흐르고 새별이 

빛나는 하늘을 대조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불만과 새세상에 대한 동경을 

뚜렷이 나타낸것, ≪형제별≫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세개의 별을 다정하게 

지내다가 헤여진 삼형제로 형상한것, ≪봄편지≫에서 련못가의 버들잎을 편

지로 생각하며 거기에 우표 한장을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조선봄이 그리

워 다시 찾아온다고 노래한것, ≪엄마없는 작은 새≫에서 어미잃은 새끼참

새를 엄마없이 홀로 울고있는 어린 아기로 간주한것 등은 다 동심세계를 잘 

살린 생동한 실례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중세구전동요를 계승한 근대동요는 민족문학발전의 

합법칙적로정을 따라 19세기 중엽이후부터 1920년대에 걸쳐 진보적인 작가

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에 의하여 발생발전하였다.

2. 민족수난기동요들에 비낀 전민족적인 심리정서

1920년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시점에서 다양한 형상을 창조

한 조선동요의 중요한 특징은 아동문학으로서의 동심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살리면서도 당시 우리 인민이 일제식민지통치하의 현실생활을 통하여 느끼

고 체험하고있던 전민족적인 심리정서를 반영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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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심리는 민족의 모든 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체현되여있으면서 일상 

생활과정에 발현되는 정신현상이다. 

민족심리의 중요내용을 이루는것은 민족적기질과 민족적감정, 민족적지향 

등이다.

민족문학은 마땅히 자기 민족의 넋과 기상, 향취를 정서적으로 반영하여

야 한다.

민족수난기에 창작된 동요들에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과 고향에 대

한 애착과 그리움, 자유롭고 행복한 새세상에 대한 동경과 지향의 사상감정

이 깔려있으며 맑고 순결하고 부드러운 민족적정서가 깃들어있다.

동요 ≪고향의 봄≫(리원수 작사, 홍란파 작곡), ≪고향하늘≫(윤복진 작

사, 박태준 작곡), ≪그리운 강남≫(김석송 작사, 안기영 작곡), ≪우는 갈매

기≫, ≪반달≫(윤극영 작사, 작곡)은 어린이들뿐아니라 수난당한 우리 인

민의 전민족적인 정서를 훌륭히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민족수난기 동요는 우선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떠나간 고향에 대한 사랑

과 그리움, 잃어진것, 빼앗긴것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정서를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감정정서는 이 시기 대부분의 동요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향수의 감정은 불

가피한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은 정들고 추억깊은 곳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고향산천에 초가삼간 지어놓고 량친부모 

모셔다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것을 제일 큰 소원으로 여겼으며 따라

서 향토애 또한 열렬했다.

그러나 일제침략자들의 조선강점과 파쑈적폭압만행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그 소박한 꿈은 빼앗긴 나라와 두고온 고향과 함께 무참히 짓밟히고말았다.

동요 ≪고향의 봄≫과 ≪고향하늘≫, ≪그리운 강남≫은 일제침략자들

에게 고향과 조국을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이역땅으로 떠나간 사람들속에서 

불리운 대표적인 노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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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 <고향의 봄>은 가사도 좋고 작곡도 잘하였습니다. 노래가 유순하

고 부드러운 민족적선률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뒤엉킨 절절한 감

정을 잘 담았습니다. 이 노래가 창작보급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에도 우리 인민들은 물론 남녘의 동포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까지 널리 

불리워지고있으며 사랑을 받고있습니다. 노래 <고향의 봄>은 아동가요이지

만 온 겨레가 즐겨부르는 대중가요로 되고있습니다.≫ (김정일 전집 제6권: 

325)

동요 ≪고향의 봄≫은 빼앗긴 조국과 짓밟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열렬

한 사랑을 어린시절의 동심세계에 맞게 잘 형상하고있다.

우리 나라는 어디 가나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피여 꽃대궐을 이루고 내가

에 수양버들이 춤추는 아름다운 강산이다. 누구나 어린시절에는 손에 꽃을 

꺾어 꽃테를 만들어 머리에 쓰기도 하며 버들개지를 뜯어 손바닥에 올려놓

고 불며 놀기도 한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던 고향땅과 선조들의 뼈가 

묻혀있고 어린시절의 가지가지의 추억이 깃들어있으며 다정한 이웃이 살던 

정든 산천에 대한 애착이 고향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움이다.

동요는 일제에게 고향을 빼앗기고 타향만리로 떠난 사람들속에서 고향을 

련상시키고 고향을 불러보는 억제할수 없는 감정을 자아내고있다. 정든 고

향을 떠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불러보며 가볼수 없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느꼈을것이다. 그래서 민족수난기 우리 인민들속에서 이 노래가 많이 불리

워졌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동요에는 밝고 부드러운 민족적정서가 깃들어있는것으로 특징적이다.

동요에서는 민족적정서를 안겨주는 ≪복숭아꽃≫, ≪살구꽃≫, ≪수양버

들≫, ≪꽃대궐≫ 등과 같은 표현들을 잘 살려쓰고있으며 반복의 수법으로 

고향산천을 그리는 서정세계를 방불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동요는 민족적이며 동심적인 향취속에서 옛 고향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의 세계를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과 그속에서 뛰여놀던 잊지 못할 시

절에 대한 추억을 통하여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동요를 들으면 누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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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란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들게 된다.

동요 ≪고향하늘≫은 해방전 윤복진(1908-1991)의 대표작으로 주목되는 

작품중의 하나이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적착취가 더욱 강화되고있던 시기에 창

작된 동요 ≪고향하늘≫에는 사랑하는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살길을 찾아 

떠나간 사람들, 어린이들의 북받쳐오르는 슬픔과 그리움의 감정이 반영되여

있다.

처음에 작가는 동요의 첫 머리를 ≪푸른 산≫이 아니라 ≪백두산≫으로 

떼였다. 그때 두만강물결에 피눈물을 뿌리며 북간도로 떠나간 사람이나 관

부련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간 사람이나 그 누구라 할것없이 

조종의 산 백두산을 바라보며 고향과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군 하였기때문이

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출판검열은 ≪백두산≫이라는 표현을 가만둘리 만

무했다. 그래서 작가는 생각다 못해 ≪푸른 산≫이라고 쓸수밖에 없었다.

원래 작가는 동요를 한개 절로만 써서 발표하였으나 그후 인민구두창작으

로 2절과 3절이 덧붙여졌다.

동요에서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타향에서 타향으로 정

처없이 헤매이면서 정든 고향산천을 그리워하는 당시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소박하고도 순결한 그리움의 감정이 노래되고있다. 언제나 고향집이 그리울 

때면 저 산너머 하늘만 바라본다는 동요의 구절은 동심적정서와 못 잊을 추

억을 불러일으키는 선률과 결합되여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하여주고있다.

동요 ≪우는 갈매기≫에서는 빼앗긴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

이 고향을 멀리에 두고 바다가에서 애타게 엄마를 부르며 우는 어린 갈매기

의 슬프게 우는 신세를 통하여 노래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은 둥근달 밝은 밤에 바다우에 날아예는 물새의 울음소리를 

엄마를 찾으며 우는 처량한 소리로 감수한다. 달밝은 밤에 엄마를 찾으려고 

구슬피 울며 헤매이는 물새, 남쪽나라 먼 고향, 두고온 옛 고향이 그리워 날

개까지 눈물에 젖어 늘어진 작은 갈매기의 모습은 그대로 일제침략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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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빼앗기고 삶의 보금자리가 그리워 애달프게 울며 헤매이는 우리 인

민들과 어린이들의 눈물겨운 신세를 대변해준다. 물론 작품은 불쌍한 어린

이들의 슬픈 마음을 애달프게 노래하는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감과 애수의 

세계에 머무른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거기에는 나라잃은 우리 민족의 뼈저

린 비분강개의 정서가 반영되여있다.

이 시기 동요는 또한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를 잃었던 민족수난의 

시기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담고있다.

동요 ≪그리운 강남≫은 민족고유의 생활에 바탕을 두고 고향에 대한 추

억과 인민의 절절한 지향을 정서깊이 노래하고있다. 정이월 다 가고 3월이면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또다시 봄이 오는 고향, ≪집집에 옹달샘 저절로 

솟고 가시버시 맞잡아 즐겨 살≫아 천년이 하루같이 평화롭던 고향, ≪이웃

과 이웃이 서로 도우니 빼앗고 다툼이 애적에 없≫이 화목하게 살던 고향, 

≪하늘이 푸르면 나가 일하고 별아래 모이면 노래부르≫던 이 나라의 이름

이 바로 강남이다.

마음 홀로 그린지 열두해도 넘은 고향에 대한 사랑과 애착, 그리움은 ≪제

비떼 뭉치듯 서로 뭉치≫여 ≪상해도 발이니≫ 아리랑노래를 부르며 강남

으로 어서 가려는 지향은 자유롭고 행복한 새세상에 대한 동경과 지향의 정

서로 승화되고있다. 

동요는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써오던 ≪아리랑≫과 ≪강남≫의 

형상적표현들을 써서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저주와 원망, 조국의 해방을 이

룩하여 행복한 새 생활을 꾸려가려는 당시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지향

을 형상적으로 표현하고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예는 제비와 인간의 운명

을 밀접히 련관시키고 당시 우리 민족의 리상향인 ≪강남≫과 현실세계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

고있다.

물론 동요에서 나라잃은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인민들의 요구

와 지향,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가 강렬하게 표현하지는 못하

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시 시대적제한성과 작가자신의 사상적약점, 일



민족수난기 조선동요에 비낀 민족심리와 정서  573

제의 가혹한 검열을 피하려는데서 오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민요를 바탕으로 밝고 랑만적이며 정답고 부드러운 선률에 담아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진실하고 소박하게 형상한 노래는 ≪고향의 봄≫과 함께 우

리 인민들과 어린이들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졌다.

이 시기 동요에서는 또한 새세상에 대한 동경의 사상감정이 노래되고있

다. 자유롭고 행복한 새세상에 대한 동경과 지향은 동요 ≪반달≫에서 은하

수 비낀 밤하늘에 떠가는 반달을 출렁이는 물결을 헤가르며 나가는 하얀 쪽

배로 체험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세계에 의하여 노래되고있다.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계수나무 한그루와 토끼 한마리를 싣고서 

끝없이 가는 하얀 반달쪽배, 새세상에 대한 동경은 희망의 돛을 펴고 반달에 

실려 끝없는 하늘나라를 헤가른다. 은하수를 건느고 구름나라를 지나서 저 

멀리 새별등대가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 그곳에 침략자도 착취자도 없는 행

복의 락원, 눈물과 설음이 아니라 언제나 웃음과 행복의 노래소리만이 차넘

치는 리상향이 있을것이다.

아름다운 동경의 나라로 끝없이 나래치는 동요의 정서세계는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피여나는 천진하고 소박한 꿈의 세계인 동시에 우리 민족 그 누구

나 찾아가고싶은 리상의 세계인것이다. 

밤하늘에 둥실 솟아오른 밝은 달속에 박혀있는 계수나무를 보면서 은도끼

로 찍어내고 옥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지어놓고 량친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아보자고 노래한 중세구전동요 ≪달아달아≫에는 봉건사회에서 아

이들이 간직한 랑만적인 지향세계, 인정과 효도의 세계가 반영되여있다면 

근대동요 ≪반달≫에서는 캄캄한 밤처럼 암담한 식민지현실에 은하수 흐르

고 새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대조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불만과 새세상에 

대한 동경의 정서가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근대동요들은 나라잃고 설음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눈물겨운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빼앗긴 고향에 대한 사랑을 터놓기도 하였으며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나라잃은 설음과 울분을 반영한 일부 동요들은 많은 경우 식민지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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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겨운 처지를 동정하는데 머무르고 불행과 슬픔을 강조하던 나머지 적지 

않게 감상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동요들에는 망국노가 된 우리 민족의 수난의 비극이 응결되여

있으며 조국과 고향, 귀중한 모든것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사무치고 침략자

와 착취자들에 대한 원성이 깔려있다.

이 동요들에서 나라잃은 비극적처지에서부터 오는 슬픔과 리별의 고통은 

애국의 사상정서를 바탕에 깔고있는것으로 하여 의의가 있다고 말할수 있

다.

민족수난기 동요들은 착취사회현실의 모순과 불합리를 폭로하고 그 근원

을 해부하려고 하였지만 사회적모순을 극복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던 작가들

의 세계관상제한성으로부터 계급사회현실에 대한 반항의식이 형상화폭에 직

접적으로 반영되여 투쟁현실을 형상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3. 민족의 운명개척을 선도한 아동혁명가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문학예

술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무기의 하나로 보시

고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으며 몸소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여 민족심리와 정서

를 숭고한 경지에서 반영한 조선동요의 빛나는 본보기를 마련하시였다.

항일혁명가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아동혁명가요들은 유격대원들

과 인민들, 무산아동들에게 투쟁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원쑤들에게 공

포와 전률을 주는 거대한 사상적무기로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아동혁명가요들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와 ≪혁명군은 왔고나≫, ≪어데까지 왔니≫, ≪혁명군놀

이≫, ≪소년애국가≫, ≪응원가≫ 등이 있다.

혁명가요 ≪혁명군은 왔고나≫, ≪혁명군놀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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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어린이들의 열렬한 지지와 동경, 

승리와 랑만의 기쁨을 격조높이 반영하였으며 혁명가요 ≪소년애국가≫에

는 일제의 폭압이 강화되고 나라의 운명이 비참한 지경에 이른 암담한 시기

에 정의감이 불타는 진취적인 소년들의 가슴에 시대의 임무에 대한 자각과 

애국정신을 분발시킬데 대한 호소가 담겨져있다. 혁명가요 ≪응원가≫에서

는 체육대회 운동가의 형식을 띠고 건장하고 힘이 넘치는 새 세대 청소년들

의 완강한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혁명위업에 대한 굳은 신념과 투지

가 노래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동혁명가요는 보다 적극적으로 창작되였고 광범한 

군중속에서 불리워졌다.

이 시기에 창조보급된 대표적인 아동혁명가요는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우리는 아동단원≫, ≪아동단가≫, ≪유희곡≫, ≪소년군가≫, ≪어린이

곡≫ 등이다. 이 가요들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현실을 직접 반영하면서 

사상주제적내용에서 높은 혁명성과 전투적적극성을 나타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
는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일제를 내쫓고 해방된 삼천리강토에 자주적

인 인민의 나라를 세울데 대한 혁명적지향을 반영한 항일혁명아동가요의 본

보기이다. 

명작에는 대대손손 우리 민족이 품어온 열렬한 애국의 감정이 맑고 아름

다운 정서로 표현되여있으며 민족자주정신이 힘차게 맥박치고있다.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다는 열렬한 

애국의 감정,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의 어린이로 태여난 민족적긍지와 자부

심, 은금보화 넘치고 반만년력사를 자랑하는 이 세상 그 어데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 나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은 명작의 기본사상정서를 이룬다.

명작은 전반부에서 동해의 푸른 물결우에 아침해가 둥실 떠올라 온 누리

에 찬란한 빛발을 뿌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펼쳐 우리 나라-조선에 대한 사랑

과 긍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 뜨거운 애국심과 민족적자부심을 점차 

심화시키면서 명작은 조국을 짓밟은 외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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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지향에로 이끌어간다.

명작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자주적인 인간의 성스러운 사명

이 노래되고있으며 민족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력으로 부강한 새 

조국을 건설하고 빛내일데 대한 자주정신이 반영되여있다.

한편의 동요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과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

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 삼천리강토우에 근로인민대중의 락원을 자체의 힘

으로 건설해나갈데 대한 혁명적지향과 열정을 담은데 명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명작은 심오한 사상을 풍부한 민족적정서속에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명작에서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순탄하고 자연스러운 정서

적흐름을 타고 승화되여 혁명적인 격정으로 폭발하면서 깊은 정서적여운을 

주고있다. 명작은 유순하고 부드럽고 랑만적인 정서에 맞게 매 행이 3. 3. 

4. 3조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동일한 음절량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정형률

을 보장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심어준다.

어린이들이 리해하기 쉬운 우리 말 고유어들을 골라 조국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는 명작은 반복과 강조의 수법을 련과 행에서 뚜렷하게 쓰고있을

뿐아니라 형상을 대응시켜 풀이전개해나가는 점진법, 수사학적물음으로 다

음련을 전개해나가는 수법도 활용하고있다. 언어형상의 인민성과 통속성은 

명작의 중요한 예술적특성의 하나로 된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민족수난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해방에 대한 강렬한 지향을 안겨줌으로써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애국의 동요, 혁명동요이며 오늘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

결의 노래로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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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민족수난기 동요들이 창작된 때로부터 어언 한세기가 되여온다.

하지만 오늘도 8천만겨레 누구나 못 잊어 이 동요들을 즐겨부르는것은 거

기에 우리 민족의 열렬한 애국심과 향토애, 밝은 앞날에 대한 리상이 생동하

고도 절절하게 담겨져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심리와 정서가 구현된 풍부한 동요유산을 가

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동요유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킴

으로써 민족지상의 위업인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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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현대적 이해

A New Perspective and the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Confucian Thought

이병욱*10

고려대학교

1. 서론

이 글에서는 공자사상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고, 아울러 결론부분에서 공

자의 사상을 ‘사회현상을 보는 안목’과 ‘남북의 관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먼

저 공자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공자(孔子, B.C.551-479)의 이름은 구(丘)이고, 자(字)는 중니(仲尼)이다. 

공자는 노(魯)나라 창평현(昌平縣) 추읍(陬邑)에서 태어났는데, 현재 산동성

(山東省)의 곡부(曲阜)이다. 그리고 공자의 조상은 송(宋)나라 사람이다. 공

자는 어렸을 적부터 가난하였고, 또 예(禮)에 정통하였다. 공자는 노나라에

서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50세 때에는 높은 관직에 등용되기도 하였는데, 

그렇지만 정치적 모략으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 후 공자는 55세 때에 

노나라를 떠나서 13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사회적 개혁

을 시도하려고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68세 때에 공자는 노나라에 돌

아와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였고, 73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

공자가 활동하던 때는 춘추전국시대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춘추시대라고 

한다. B.C. 1100년경에 주(周)나라가 세워지자 왕과의 혈연관계에 기초한 

 * Lee Byung Wook (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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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宗法)질서가 세워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혈연관계로 맺어졌던 

각국 제후의 관계는 멀어져갔다. 그리하여 주나라는 이미 천자국의 권위를 

잃고 말았고, 주나라는 천자국의 명분만을 지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주

나라 천자(天子)는 다만 허명(虛名)만이 있을 뿐이었고, 제후를 통제할 수 없

었다. 이러한 때에 공자가 태어난 것이다. 이제 제후국은 서로 싸우고, 각 

제후국의 귀족은 난리를 일으켰다. 그러한 과정 중에 예(禮)의 제도는 붕괴

되어 갔다. 공자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에 직면해서 주나라의 문화를 다시 세

우려고 하였다. 

논어는 모두 2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10편이 먼저 만들어지고, 

뒤의 10편이 나중에 추가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논어는 후한(後漢)의 정현

(鄭玄, 127-200)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3가지 판본, 곧 

노나라에 전해지던 노론(魯論), 제나라에 전해지던 제론(齊論), 공자의 

옛집에서 발견되었다는 고문(古文)의 고론(古論) 가운데에서, 노론을 바

탕으로 해서 제론과 고론을 포함시켰고, 나아가 당시에 전해지던 많은 

자료를 추가해서 지금의 논어를 만들었다. 논어는 동양 고전 가운데에

서 글이 매우 간략하고 함축적이며, 구어체의 문투가 그대로 살아있는 책이

다. 그래서 논어는 생생한 말에 풍부한 함의를 담고 있어서 독자의 지적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차원의 독해가 가능한 책이기도 하다(김형찬 

1999/2011: 13-15).

글의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2장에서 공자사상의 요체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 3장에서 2장에서 말한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 공자사상의 요체

공자의 사상의 요체는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난다. “도(道)에 뜻을 두고, 

덕(德)에 의거하며, 인(仁)에 의지하며, 예(藝)에 노닌다.”(제7 ｢술이(述而)｣,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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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풀이하고자 한다. 3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것이고, 여기서는 그 요점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도(道)와 인(仁)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仁)과 덕(德)은 

의(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 도

(道), 인(仁), 덕(德)이 예(藝)로 구체화되는데, 예(藝)는 예(禮), 악(樂), 사

(射), 어(御), 서(書), 수(數)의 여섯 가지 예(藝)이고, 이는 고대 중국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이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禮)이므로, 여기서는 

예(禮)만을 다루고자 한다. 

공자가 말하는 인(仁)은 충서지도(忠恕之道)로 구체화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이고, 이것은 아주 공

정한 마음의 상태이다. 이 공정한 마음의 상태에 근거해야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긴다[義]. 

공정한 마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이 이리저리 출

렁거릴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마음은 합리적 판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공정한 마

음은 일의 처리에서 합리적 판단으로 바뀐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정한 마

음은 일을 처리할 때는 가장 합리적 자세로 나타난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고집하고, 자신의 견해를 관철하려고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가장 합당

한 처방을 내린다. 이것이 ‘중용의 덕’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자세가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예(禮)이다. 예(禮)

는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내는 것이므로, 결국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인

(仁)과 의(義)가 구체화되면 그것이 예(禮)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예(禮)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인(仁)과 

의(義)로 나타남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예(禮)를 지킬 경우, 그것이 

내면의 세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

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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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자사상의 전개 

2장에서 공자 사상의 요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내

용을 논어의 내용에 근거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3장의 내용

은 4단락으로 전개된다. 

3.1. 도(道): 공자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

공자가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추구한 것은 도(道)라고 할 수 있고, 도(道)

에 뜻을 둔 사람은 어떤 고생도 무릅쓴다. “공자가 말하였다. 아침에 도(道)

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제4｢리인(里仁)｣,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도(道)는 공자가 추구한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이다. 

또한 공자는 도(道)에 뜻을 둔 사람은 어떠한 고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

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선비가 도(道)에 뜻을 두고서 허술한 옷과 거친 음

식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함께 의논할 사람이 못된다.”(제4 ｢리인(里仁)｣, 子曰 

士志於道 而恥惡衣食者 未足與議也)

그래서 공자는 군자는 도(道)를 추구하고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도(道)를 구하지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 농

사를 지어도 굶주리는 수가 있으나 배우면 녹(祿)을 얻을 수 있다. 군자는 

도(道)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제15 ｢위령공(衛靈公)｣, 子曰 
君子謀道 不謀食 耕也餒在其中矣 學也祿在其中矣 君子憂道不憂貧) 

3.2. 인(仁)

3.2.1. 도(道)와 인(仁)은 같은 내용

앞에서 도(道)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이 도(道)와 인(仁)은 같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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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도(道)와 인(仁)이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자가 “삼(參: 증삼曾參)아, 내 도(道)는 하나로 꿰어있다”고 하니, 증자(曾子)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나갔을 때, 다른 제자가 “무슨 말입니까?”라고 

물으니, 증자가 “선생님의 도(道)는 충서(忠恕)일 뿐이다”라고 하였다.(제4 ｢리인(里
仁)｣)

위 인용문의 내용처럼, 공자의 도(道)는 충서(忠恕)이다. 충(忠)은 인(仁)

의 적극적인 도리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면 먼저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서(恕)는 인(仁)의 소극적인 도리로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면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펑유란 2018: 76). 이러한 내용은 논어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궁(仲弓)이 인(仁)의 뜻을 물어보니, 공자는 말하였다. 서(恕)는 자기가 하고 싶

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제15 ｢위령공(衛靈公)｣)

인(仁)은 자기가 서려고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면 남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다.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할 단서[譬]를 구하는 것이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이다.(제6 ｢옹야(雍也)｣)

앞의 인용문은 인(仁)의 소극적인 도리인 ‘서(恕)’를 말하는 것이고, 뒤의 

인용문의 내용은 인(仁)의 적극적인 도리인 ‘충(忠)’을 말하는 것이다.

3.2.2. 인(仁)은 공정한 마음이다

앞의 내용을 종합하면, 인(仁)이란 남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다 인(仁)은 사사로운 감정의 얽힘을 깨끗이 제거하는 경지, 

곧 공정한 마음[公心]이라고 추가할 수 있다. 이 공정한 마음이 의(義)로 연

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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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仁)이 공정한 마음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은 “공자가 말하

였다. 어진 사람[仁者]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제4 ｢리인(里仁)｣)이다. 

그러면 위 인용문의 내용을 풀어보자. 어진 사람은 공정한 마음[公心]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사사로운 감정의 얽매임[私累]이 없기 때문에, 모

든 대상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남을 좋아할 수

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인(仁)의 긍정적인 덕목

에 관한 것이다(勞思光 1986: 74).

또 어진 사람에게는 죄악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는 “공자가 말하

였다. 진실로 인(仁)에 뜻을 두면, 사악함[惡]이 없다”(제4 ｢리인(里仁)｣)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인용문의 내용은 인(仁)을 실천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사사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모든 죄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다(勞思光 1986: 74). 

여기서 인(仁)과 의(義)의 관계를 정리해본다. 사사로운 생각[私念]을 따르

면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한 마음[公心]을 따르면 의(義)를 추구한다. 그런데 

공정한 마음은 인(仁)의 내용이므로, 인(仁)은 의(義)의 근본이다. 

3.2.3. 인(仁)은 예(禮)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仁)은 예(禮)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사람이 되어서 어질지[仁] 못

하면, 예(禮)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람이 되어서 어질지 못하면, 악(樂)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제3 ｢팔일(八佾)｣)

이 인용문에서 말하는 것은 겉으로만 예(禮)를 지키고 내면의 세계에서 어

질지[仁]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인(仁)은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논어에서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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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顔淵)이 공자에게 인(仁)을 묻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자기의 사

사로움을 이겨내고 예(禮)로 돌아감이 인(仁)이다. 하루라도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

겨내고 예(禮)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간다. 인(仁)을 행함이 자기 자신

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말미암겠는가?” 안연이 계속해서 그 조목을 물으

니 공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 것이며, 예가 아니면 듣

지 말 것이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 것이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지어다.” 안

연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청컨대 이 말을 실천하겠습니다.”(제12 ｢안

연(顔淵)｣, 顔淵問仁 子曰 克己復禮爲仁 一日 克己復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
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인(仁)은 예(禮)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여

기서 ‘극기복례(克己復禮)’라는 말을 분석해 본다. ‘예’로 돌아감이 단순히 형

식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누르고 그것이 행동으로는 ‘예’

에 부합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공자가 실천방법으로 ‘예’를 강조하였지만 

그것은 외형적인 예(禮)가 아님을 ‘극기복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위 인용문에서 예(禮)를 강조하는 내용은 ‘극기(克己)의 시간적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사사로움과 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어느 한 때라도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은 논어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그 내

용을 살펴본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小人)은 

남에게서 구한다.”(제15 ｢위령공(衛靈公)｣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위 인용문에서 “군자가 자기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실천해서 얻는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위에 소개한 ‘극기복례’를 말하는 인용문

에서 “인(仁)을 실천함이 자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말미암

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군자가 자기에

게서 구한다”는 말은 자기의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감을 의미하

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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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극기복례(克己復禮)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인용문을 제시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장엄하게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으며, 여러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파벌을 만들지 않는다.”(제15 ｢위령공(衛靈公)｣ 子曰 君
子矜而不爭 群而不黨)

위 인용문의 내용을 풀어본다. 군자는 자기의 사사로움을 극복하였으므로 

긍지를 가지고 처신하지만, 예(禮)로 돌아가므로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다. 또한 군자는 예(禮)로 돌아가므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지만, 그 예(禮)가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긴 예(禮)이므로 파당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미 파당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의 사사로움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극기복례(克己復禮)의 뜻으로 다음의 인용문도 해석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의(義)를 바탕으로 삼고, 예(禮)로 행동하며, 겸손한 태

도로 표현하며, 믿음으로 이루니 참으로 군자로다”고 하였다.(제15 ｢위령공(衛靈公)｣, 

子曰 君子義以爲質 禮以行之 孫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위 인용문에 의거하면, 군자는 내면은 의(義)로 무장하지만 행동은 예(禮)

로 한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는 예(禮)에 속한다. 그런데 의(義)는 극기(克己)

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긴 것이 공정한 마음이고, 

이 공정한 마음에서 사회현상을 판단한 것이 바로 의(義)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위 인용문의 내용도 극기복례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다.

또 극기복례의 관점으로 다음의 인용문도 해석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천명(天命)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禮)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나설 수 없으며, 말[言]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제20 ｢요

왈(堯曰)｣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 不知禮 無以立也 不知言 無以知人也)

위 인용문에서는 천명(天命)을 아는 것이 강조되는데, 이 천명(天命)을 아



공자사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현대적 이해  587

는 것을 ‘극기복례’의 관점에서 읽으면,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겼을 때에 자신

의 내면의 세계가 정화되고, 그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천명(天命)을 아는 것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3. 덕(德): 의(義)와 중용(中庸)

논어에서는 ‘중용(中庸)의 덕(德)’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

해서 덕(德)이 의미하는 것이 중용(中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용의 

덕(德)’이라는 말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나온다. “공자가 말하였다. 중용(中庸)

의 덕(德)은 지극하다. 그러나 세상에서 중용의 덕을 행하는 이는 드물다.”

(제6｢雍也｣) 

또 논어에서는 ‘중용’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아는 것이 없다. 비천한 사람이 나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양끝을 두드려서 다한다.”(제9 ｢子罕｣, 

子曰 吾有知乎哉 無知也 有鄙夫 問於我 空空如也 我叩其兩端而竭焉)

위 인용문에서 “양끝을 두드려서 다한다”라고 말한 것은 ‘중용’을 말한 것

이다. 이렇게 중용을 지키면 극단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균형 잡힌 사

고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균형 잡힌 사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사사로운 뜻, 반드시 하는 것, 

고집, 이기심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논어에서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공자는 네 가지를 끊었는데, 그것은 사사로운 뜻, 반드시 하는 

것, 고집, 이기심이다.”(제9 ｢子罕｣, 子絶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

위 인용문에서는 ‘중용의 덕’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위의 네 가지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이고, ‘중용의 덕’에 의거할 때에 비로

소 한 쪽에 치우친 견해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논어의 다른 대목에서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중용’을 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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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알 수 있다.

자공(子貢)이 물었다. “사(師)와 상(商)은 누가 더 어집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사(師)는 지나치고 상(商)은 모자라다.” 자공(子貢)이 물었다. “그러면 사(師)가 낫

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제11 ｢先進｣)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자는 지나친 것과 모자라는 것을 모두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

는 ‘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용’의 정신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나타난다. 

자로(子路)가 물었다. “[착한 말을] 들으면 즉시 행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부형(父兄)이 있거늘 어찌 듣고 이에 행하리요?” 염유(冉有)가 물었다. “들으면 곧 

행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들으면 곧 행해야 한다.” 공서화(公西華)가 물었

다. “유(由)는 ‘들으면 곧 행해야 합니까?’라고 물으니, 선생님은 ‘부형(父兄)이 있다’

고 하였고, 구(求)가 ‘들으면 곧 행해야 합니까?’라고 물으니, 선생님은 ‘들으면 곧 행

하라’라고 하였으니, 제가 의혹이 생겨 묻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구(求)는 물러

서므로 나아가게 했고, 유(由)는 남보다 지나치므로 물러서게 하였다.”(제11 ｢先進｣)

위 인용문에서는 공자가 제자를 가르칠 때도, 그 사람의 지나침과 모자람

을 헤아려서 그에 맞추어 모자람도 없고 지나침도 없게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용의 덕’은 의(義)로 이어진다. 의(義)는 공정한 마음에서 사회현

상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 극단에 치우지지 않는 중용의 덕과 호응하는 것

이다. 논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긍정하지도 않고 부

정하지도 않고 의(義)로 견줄 뿐이다.”(제4 ｢里仁｣,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
莫也 義之與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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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을 보면, 의(義)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

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義)는 사리(事理)를 공정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의(義)는 ‘중용의 덕’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의(義)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안빈낙도(安貧樂道)’의 정신이 나오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었어도 즐거움이 또

한 그 가운데 있다. 의(義)롭지 않으면서 돈 많고 벼슬 높은 것은 나에게는 마치 저 

뜬구름과 같다.”(제7 ｢述而｣, 子曰 飯疏飮食水 曲肱而枕之 樂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
貴 於我如浮雲)

위 인용문에서는 의롭지 않으면서 부귀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의

(義)를 추구하면 가난해도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의

(義)에서 ‘안빈낙도’의 정신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앞의 내용처럼 ‘안빈낙도’의 정신이 의(義), 곧 ‘중용의 덕’에서 나오는 것

이고, 여기서 더 나가서 ‘중용의 덕’은 소요자재하는 ‘내면의 즐거움’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앞에서 ‘중용의 덕’은 한쪽에 치우친 네 가지(사사로운 뜻, 반드

시 하는 것, 고집, 이기심)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확장하면 소요자

재하는 ‘내면의 즐거움’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자로(子路), 증석(曾晳), 염유(冉有), 공서화(公西華)가 공자를 모시고 앉았는데, 

공자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려워 말아라. 평소에 말하

기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어디에 쓰이고 싶은

가?” 자로가 불쑥 대답하였다. “천승(千乘)의 나라가 큰 나라에 끼여서 군사의 공격

을 받고, 그로 인해 기근으로 허덕인다 하더라도, 제가 다스린다면 3년 안에 용맹을 

지니고 옳은 길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 늦은 봄에 봄옷이 지어지면 벗 대여섯 

명, 아이 6, 7명과 함께 기수(沂水: 山東省의 강)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을 쐬고 시나 읊으며 돌아오겠습니다. 공자가 위연(喟然)히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

도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였다.(제11 ｢先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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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에서 보자면(전부 인용하지는 않았음), 자로, 염유, 공서화의 견

해에 대해 공자가 각자의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하고, 공자는 증석(曾晳)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는 소요자재하는 ‘내면의 즐거움’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즐거움’은 위 인용문에서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쪽에 치

우지지 않은 ‘중용의 덕’이 발휘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래서 소요자재하는 ‘내면의 즐거움’과 ‘중용의 덕’을 연결시켰다. 

3.4. 예(禮) 

앞에서 공자가 말하는 ‘예’는 인(仁)과 의(義)를 포함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여기서 ‘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공자가 말하는 ‘예’는 형식적인 것, 곧 의문(儀文)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잘 나타난다. 

임방(林放)이 예(禮)의 근본에 대해 물었다. 공자가 대답하였다. “좋은 질문이다. 

예(禮)는 그 사치함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편이 좋고, 상례[喪]는 번지르르한 것보다

는 슬픈 것이 낫다.”(제3 ｢팔일(八佾)｣)

그래서 공자는 옛날부터 쓰던 ‘예’라고 해도 내용에서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 대안을 인정했고, 또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용에서 문제

가 된다면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하였다. [제례(祭禮)에] 삼[麻]으로 짠 제관을 쓰는 것은 고례(古禮)인데, 

이제는 검은 실[純]로 짠 것으로 바꾸어 쓰니 검소하다. 나도 여러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 마루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고례(古禮)인데, 이제 마루 위에서 절을 하니 

교만한 것이다. 비록 여러 사람과 [그 견해가] 다를지라도, 나는 마루 아래서 절하겠

다.(｢제9 자한(子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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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문의 내용은 삼으로 짠 제관이 옛날부터 행하던 예법이지만 이것

보다 검은 실로 짠 것이 더 검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검은 

실로 짠 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라고 해도 

내용이 옳지 않으면 공자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루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옛날부터의 예법인데, 이제 마루 위에서 절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기 때

문에 많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공자는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 결

국, 공자가 추구하는 ‘예’는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사람에 의해 

유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자의 이러한 입장은 공자만의 독자적인 것만은 아니고 당시의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B.C.612년(문공 15년)에도 천

도(天道)로써 예(禮)의 근본을 삼는다고 말하고 있다(勞思光 1986: 71-72).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禮)로써 하늘[天]을 따르니, [이것이] 하늘의 길이다. 나는 하늘을 어기고, 또한 

사람을 토벌하니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 …… 주송(周頌)에서 말하였다. “하늘의 

권위를 두려워하라. 그 때 그 때 보호해 주리라.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누가 보

호해 줄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혼란을 통해서 나라를 쟁취하고, 예(禮)를 받듦으로

써 [나라를] 지키고자 하지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것이 두렵다. 대부분의 경우, 

예(禮)를 없애게 할 수는 있지만, [예(禮)를] 존재하게 할 수는 없다.”(좌전(左傳)
문공(文公) 15년; 勞思光 1986: 65) 

그리고 B.C. 537년(소공5년)은 공자가 15세 때인데, 이 때는 앞의 소개한 

내용에서 더욱 진전된 예(禮)의 정의가 등장한다. 예(禮)의 근본은 의(儀)와 

예(禮)를 구분함이라는 것이다(勞思光 1986: 71). 이는 당시의 의식 있는 사

람이 말한 것이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진(晋)나라 제후가 여숙제(女叔齊)에게 말하였다. “노(魯)나라 제후도 예(禮)를 잘 

행하는가?” [여숙제가] 대답하였다. “노나라 제후가 어떻게 예(禮)를 안다고 하겠습

니까?” 진나라 제후가 말하였다. “무슨 말인가? 교낙(郊樂: 교외에까지 나가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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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로하는 것)에서 증회(贈賄: 선물을 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예(禮)에 어긋난 것

이 없는데, 무슨 까닭에 모른다고 하는가?” [여숙제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의식[儀]

이지, 예(禮)라고 할 수 없다. 예(禮)란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의 정령(政令)을 

실시하여, 백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좌전(左傳) 소공(昭公) 5년; 勞思光 
1986: 64)

위 인용문에 따르면, 의문(儀文)의 여러 종류는 모두 근본이 아니고, 예

(禮)의 의미는 보다 실질적인 것에 있다. 그것은 나라를 잘 운영해서 백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공자의 활동시대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는 ‘예’의 근거를 천도(天
道)에 두었고, 또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나

라를 잘 운영해서 백성의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자는 이러한 ‘예’

의 이해에다 인(仁)과 의(義)를 더 추가하여 ‘예’의 이해를 더 구체화하고 분

명하게 하였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공자사상에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필

자의 견해를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논어에서는 “도(道)에 뜻을 두고, 덕

(德)에 의거하며, 인(仁)에 의지하며, 예(藝)에 노닌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공자사상의 핵심을 말한 대목이라고 판단된다. 

공자가 말하는 도(道)는 인(仁)과 같은 내용이고, 인(仁)과 덕(德)은 의(義)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치점이 있으며, 그리고 이 도(道), 인

(仁), 덕(德)은 예(禮)로 구체화된다. 공자의 인(仁)은 충서지도(忠恕之道)에

서 잘 드러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주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의 입장이고, 이것은 아주 공정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정한 

마음의 상태에 근거할 때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할 수 있다. 이것이 의(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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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정한 마음’은 합리적 판단과 관련이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에 근거를 두는 ‘공정한 마음’은 일을 처리할 때는 합리적 입장으로 나타난

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것을 고집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고 가장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중용의 덕’에 해당한다.

또 ‘예’는 인(仁)과 의(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공자는 형식적

인 것보다는 실질적 내용을 중시했다. 그런데 공자의 이러한 ‘예’의 관점은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예’의 이해를 수용하고, 그것을 인(仁)과 의(義)를 통

해서 더욱 구체화하고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까지 소개한 공자의 사상은 개인적 차원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이것을 남북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남한에서 북한을 대할 때, 인(仁)의 

입장, 곧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이종

석 2013: 140). 그럴 때에 북한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합리적 입

장을 취할 수 있고, 이것이 ‘중용의 덕’에 근거해서 북한을 대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공자의 사상은 사회현상을 보는 안목으로 승화될 수 

있다. 사회현상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대하면 공정한 마음이 생기고, 이 

공정한 마음에서 사회현상 가운데 옳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할 수 있다. 물

론 사회현상을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할 때 사회현상이 

더 잘 설명되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

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계급적으로 제약된 이념들과 이론들의 체계’를 의

미하는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용어이고 역사적으로 정치

적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다. 둘째, 모든 이데올로기는 현재에 관한 견해와 

미래에 관한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하는 미래가 이 세상에서 성취되리

라는 희망을 제공한다. 셋째, 이데올로기는 더 나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제

공한다. 넷째, 이데올로기는 대중을 겨냥한 것이다. 다섯째, 이데올로기는 

대중적 성격 때문에 평범한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평이

한 용어로 표현되며, 대중의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동적인 방법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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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정천구 2008: 155-156).

그렇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으로 인해서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할 때에 ‘역지사지’의 관

점에서 보면 더 공정하게 사회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지사지’

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의 편에게 유리한 관점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편이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바로 ‘역지

사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관점을 취할 때 생기는 

단점을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仁), 의(義), 중용(中庸)은 개인의 덕목에 속하는 것이라고 일반

적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는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승화될 수 있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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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에크리튀르의 사적 고찰

A Diachronic Study of Korean Eccritur

李承子*1

上海海洋大

1. 한자세계에서의 한국어 에크리튀르의 출발

1.1. 한자 한문의 유입과 정착

문자는 인류의 문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황허 문명 등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 예외없이 문자가 발

달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환경으로 한반도는 고대

로부터 부단히 중국의 한자문화를 흡수하고 한자세계에 편입함으로써 한자

를 통한 문화의 축적과 지식의 재창조를 이루었다.

한자는 한(汉)문화를 통해 한반도로 건너갔다. 한문화의 전파와 영향은 한

자와 한문의 접촉 및 그것의 수용과 습득에서부터 시작된다. 한반도에서 한

자를 쓰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글말로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전해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늦어도 기자조선에서 위만조선에 이르는 시기에는 이미 한자·한문이 

유입되었을 것이며, 한사군 설치와 중국이주민들의 이민을 계기로 한반도에

서 한자·한문이 활발히 사용되어 6세기경에는 토착화되었을 것이라는 관점

이 보편적이다.

 * Li Chengz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Shanghai Oce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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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사용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은 오랜 금석문과 옛무덤에 

새겨진 비문 혹은 벽서들이다. 황해남도 안악군에 있는 고구려 고국원왕(故

國原王)의 무덤에는 68개의 한자로 이루어진 벽서와 당시의 생활풍습을 보

여주는 그림들에 한자로 쓴 표제가 있다. 벽서에는 ‘평동장군(平東將軍)’, ‘도

독(都督)’, ‘교위(校尉)’, ‘태수(太守)’ 등 벼슬이름과 ‘요동(遼東)’, ‘현토(玄菟)’, 

‘평곽(平郭)’ 등 고장이름 그리고 ‘동수(冬壽)’라는 인명이 표기되어 있다. 강

서군 덕흥리무덤에도 무려 600여 한자가 씌어져 있다. ‘견우(牽牛)’, ‘직녀(織

女)’ 등 일반어휘와 함께 ‘석가문(釋迦文)’, ‘공자(孔子)’ 등 인명도 보이고 ‘건

위장군(建威將軍)’, ‘좌장군(左將軍)’ 등 한문식 벼슬이름들도 있다. 고국원왕 

무덤과 덕흥리무덤의 벽서는 고구려에서 4세기 말 5세기 초에 한자 한문을 

사용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를 비롯하여 

1979년에 한국 충청북도 중원군에서 발견된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염모묘지(冉牟墓誌)’는 고대 한반도 특히 고구려의 한자의 활발한 사용을 보

여주는 중요한 비문이다. 그 중, 광개토대왕릉비는 근 1800자에 달하는 한자

로 이루어진 긴 비문으로 5세기 고구려 한자 한문의 사용실태를 잘 보여주

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이 시기 역사적 기록, 외교 왕복의 서류, 임금에게 보내는 각종 유형의 서

류 등은 모두 한문을 썼고 관리임용시험인 과거에서도 한문은 빠지지 않았

다. 역대의 통치자들은 학문의 기본을 한문에 두고 있었기에 시와 문도 한문

이었고 사적인 서신 거래도 한문을 사용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한자와 한문이 

한반도에 든든히 뿌리 내리게 된 결과다.

고대 한반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자와 더불어 중국의 한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먼저 고구려에는 태학에서의 유교 교육(372), 사숙을 

통한 경전과 궁술의 지도, 불교와 불경의 전래(372), 광개토대왕릉비(414)의 

한문 문장, 이문진에 의한 신집오권의 편집(600), 을지문덕의 한시(612) 등

의 기록이 있어 고구려 시대의 한문 수준을 짐작케 한다. 백제 또한 진으로

부터의 불법의 전수(384), 285년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하였다는 

기록, 박사 고흥에 의한 서기의 편찬(375) 등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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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민간전파와 이차돈의 순교(527)를 거친 후 법흥왕 시대의 불교의 공

식인정, 지증왕(503)대의 국호를 지금의 한자 명칭인 신라로 개칭함과 왕 호

칭의 사용, 법흥왕 23년(536)의 연호 사용, 진흥왕 6년(545)의 거칠부에 의

한 국사편찬, 신문왕 2년(682)의 국학설립 등의 기록과 사실로 보아 6세기 

경에는 이미 한자 한문이 어느 정도 식자층에서는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섭 1995: 12)

동한시기의 왕충은 논형·회국편에서 한반도 본토 사람들이 주나라 때

에는 이중통역을 하였는데 이제는 시전(诗传), 서전(书传), 춘추(春秋)의 뜻

도 잘 깨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시기에 한반도 사람들은 한자와 한문으로 

시를 쓰기까지 하였다. 물론 한자와 한문은 한반도에 들어오자마자 곧 고착

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한문에 대한 모방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한

반도 최초의 한역 한시로 전해지는 유리왕의 ‘황조가(黄鸟歌)’ 그리고 그보다 

앞서 나타난 한시로 인정되는 ‘공후인(箜篌引)’ 등이 그러하다. ‘공후인’(“公無

渡河/公竟渡河/墮河而死/將奈公何”)의 경우, 이본(異本)에 따라 제2구의 ‘竟’

이 ‘終’으로, 제3구의 ‘墮河’가 ‘公墮’ 또는 ‘公淹’, ‘渡河’로, 제4구의 ‘將’이 ‘當’ 

혹은 ‘其’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다. 공후인이 일찌기 구비문학으로 전해 

오다가 한자가 들어온 다음 글로 정착된 것인지 아니면 동래한 한인(漢人) 

혹은 이백이 지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한반도에서 이 악부시가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자 한문의 사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2. 한자 한문 사용의 가능성

계통론적으로든 유형학적으로든 한국어와 중국어는 전혀 다른 언어체계

에 속한다. 한자는 바로 중국어 체계에 알맞는 문자였다. 그럼에도 이른 시

기 한자가 한반도에 수용되어 직간접적으로 널리 쓰일 수 있었던 것은 한자 

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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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육서의 원리

좁은 의미에서의 문자는 인간의 음성언어로 환원될 수 있는 기호체계만을 

뜻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부호나 여러 가지 상징기호들까지 모두 

포함해, 시각적인 기호 체계 전부를 문자로 파악한다. 한자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3000년 

전 고대 중국의 주나라 진나라 때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기원에 관해서는 결승설(结绳说), 팔괘설(八卦说), 창힐(倉頡)문자설 등이 전

해져 오고 있다.

한자가 만들어지고 변화 발전함에 따라 한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이

루어져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傳注), 가차(假

借) 등 육서(六書)로 한자가 만들어진 원칙이 귀납된다. 반고(班固)는 한서

(汉书)(78) 예문지(艺文志)에서 육서로 상형, 상사(象事), 상의(象意), 상성

(象聲), 전주, 가차를 논했고 허신(许慎)은 설문해자(说文解字)에서 지사, 

상형, 형성, 회의, 전주, 가차로 육서를 귀납했다. 육서의 원리를 설명할 때 

흔히 해석은 허신을 따르되 순서는 반고의 차례를 택한다. 육서에서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은 한자의 조자 원리와 관련된 것이고 전주와 가차는 한자

의 쓰임에 관한 원리이다. 육서 중 상형과 지사는 ‘단체(单体)’, 형성과 회의

는 조합에 의한 ‘합체’(合体)라 한다. 조자 즉 문자 만들기 차원에서 한자는 

기본적으로 이 네 틀로 모두 분류된다. 가차와 전주는 글자의 쓰임 즉 사용

법에 따른 분류이다. 가차는 동‘음’이 이‘의’로 전용된 것이며, 전주는 동‘형’이 

이‘의’로 전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한자의 육서 원리는 한반도에서 

한자를 직접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변조하고 나아가 새로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저 장치로 작용하였다. 

1.2.2. 한자의 표의적 특성

인류의 언어는 소리와 의미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문자부호가 이 

두 요소 중 어느 것과 먼저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표음문자(表音文字)와 

표의문자(表意文字)로 구분된다. 의미 요소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의미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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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관계를 맺는 표음문자에는 그 안에 의미 정보가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표의문자에는 문자 자체에 의미를 나타내는 

정보가 담겨 있다. 

한자는 표의문자인 동시에 단어문자이기도 하다. 표의적 특성으로 하여 

한자는 개념적인 것과 연계된다. 개념적인 것은 모든 언어와 민족에 공통적

이다. 따라서 한자는 중국 본토에서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서사적인 기호체

계가 필요한 기타 민족에게도 큰 변동 없이 그대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방, 지역, 시대에 따라 음은 다르게 읽힐지라도 뜻글자

로서의 한자가 나타내는 개념은 중국 대륙에서든 한반도에서든 상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다. 또한 단어문자의 특성으로 하여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한

자는 하나의 어휘가 되고 글자 자체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보량이 크

고 어휘 구성력이 뛰어나다. 이 같은 초지역적 특성과 초시대적 특성, 그리

고 뛰어난 어휘 구성력으로 인해 한자는 그 자체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

아 여러 나라에서 중대한 변동 없이 그대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의 동아시아는 한자세계였으며 문자라고 하면 바로 한자를 일컫는 것

이었다.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고대 한반도 내에서 한자의 영향과 쓰임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2. 한자 에크리튀르의 변주

2.1. 한자의 차용 및 표기장치

한반도의 언어 문자 생활은 한자로 시작되었다. 한자세계에서의 에크리튀

르란 한자에 의한 쓰기와 읽기가 된다. 

한반도에 수용되어 정착한 한자는 두 가지 기능을 겸하였다. 하나는 중국

의 백화문인 한문을 들여와 읽고, 또 한문을 지어 기록을 남기고 저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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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언어를 기록하는 기능이다. 즉 한자는 한

문을 읽고 한문을 쓰는 데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말을 표기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전자가 한자의 직접적 사용이라면 후자는 한자를 빌어 한국어

를 표기하는 간접적 사용이라 할 수 있다.

간접사용 즉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한반도의 언어를 기록하는 방법은 구

체적 실현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향약구

급방, 향가 등 문헌에 쓰인 몇 장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2.1.1. 음독 장치

한자의 음을 빌어 한국말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한자의 의미는 

거세되고, 오직 발음만이 한국어 표기를 위한 음차기호로 쓰인다. 가령, ‘抹

楼’는 ‘마루’를, ‘到美’는 ‘도미’를, ‘言德’은 ‘언덕’을, ‘多落’은 ‘다락’ 따위가 되는 

방식이다. ‘加乙麻高介’는 ‘갈마고개’의 한자 음독표기이다. ‘徐伐’ 혹은 ‘徐羅

伐’은 ‘신라’의 음독표기로서 ‘셔 >셔울>서울’의 변화를 거쳐 현재 ‘서울’의 

어원이 된다.

한자를 빌어 한국말 발음을 표기할 때 선별된 한자는 사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유동성이 크다. 따라서 표기의 혼란을 면치 못하게 된다. 가령 

‘셔 ’이 ‘徐伐, 徐耶伐, 尸羅, 斯羅, 新盧, 斯盧, 徐那伐, 徐羅伐’처럼 표기가 

다양한 것도 이 때문이다. 

2.1.2. 훈독 장치

한자의 뜻을 빌어 한국말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한자의 음은 거

세되고 한자의 뜻만이 한국어 표기를 위해 사용된다. 가령, ‘클 대(大)’, ‘뫼 

산(山)’으로 이루어진 ‘大山’은 ‘커다란 산’을 뜻하는데 한국어 ‘한뫼’의 표기

다. 고대 한국어에서 ‘하다’는 ‘많다, 크다’의 뜻으로 ‘大’와 통한다. ‘水鉄’ 역

시 훈차의 방식으로 한자음을 버리고 뜻만을 취하여 한국말의 ‘무쇠’를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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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의 훈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어떤 어휘나 발음을 표기하는 이러한 방

식은 현대에도 한자이름, 한자 지명, 간판명 등의 표기에 흔적을 남기고 있

다. 가령, ‘朴满世(박찬누리)’, ‘新星面(새별면)’, ‘白云食堂(흰구름식당)’ 등과 

같은 것이다.

2.1.3. 음소 장치

한자의 옹근 음을 빌리지 않고 개중의 자음이나 모음 등 부분적인 음만을 

빌어 한국말의 어떤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한국어의 말음 표기를 위해 많

이 사용된다. 가령 ‘鷄矣碧叱’은 ‘닭의볏(鷄冠)’을 뜻하는 차자표기인데, ‘鷄’는 

훈독하여 ‘닭’이고, ‘矣’, ‘碧’ 등은 음독자다. ‘叱’의 경우는 한국어의 말음 ‘ㅅ’

을 나타내기 위한 음소의 장치로만 기능하였다. 이런 방법을 반음독법이라

고도 한다. 

2.1.4. 합성 장치

한자로 표기된 하나의 단위 가운데, 혹자는 음독하고 혹자는 훈독하며 또 

혹자는 반음독하는 등 복합적인 방법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표기를 말한

다. 가령 ‘개나리꽃(百合)’을 ‘犬乃里花’로 표기하였는데, 이때 ‘犬’과 ’花’는 뜻

으로 읽어서 각기 ‘개’와 ‘꽃’이 되고, ‘乃里’는 음으로 읽어 ‘나리’가 된다. 또

한 ‘鼎今音台英’은 한자의 훈독과 반음독, 음독 장치가 함께 어우러져 ‘솥검

정’을 뜻하는 ‘솥검댕’을 표기한 한자 변용 에크리튀르 방식의 체현이다. ‘鼎

(솥 정)’은 훈독하여 ‘솥’을 취하고, ‘今音台英’은 ‘검댕’의 발음표기로 음독과 

음소적인 장치를 함께 응용하였다. 합성법은 향가체에서 활발히 사용된다.

2.1.5. 첨자 장치

한자의 뜻으로 단어를 표기한 다음 그 형태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단어의 

끝부분을 다른 글자로 한 번 더 나타내는 방법이다. 보충법이라고도 한다.

가령 ‘곰뫼’를 표기하고자 할 경우 ‘熊山’으로 기록할 수도 있을 테지만 혹

자는 음독하여 ‘웅산’으로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곰(熊)’자의 말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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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熊’ 뒤에 ‘问’자를 보충표기하여 ‘熊问山’으로 표기했다면 음독의 가능성

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곰뫼’의 형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향가에서 이 

같은 표기가 많이 보인다.

2.2. 고유명사 표기

한자 에크리튀르의 변주의 시초는 한국어 인명, 왕호, 지명 등 고유명사 

표기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문으로 한국의 역사서를 저술하

는 경우에도 고유명사는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고유명사 표기 에크리튀르가 많이 보인다.

2.2.1. 성씨와 인명의 차자표기

朴赫居世/弗矩内: ‘赫居世’와 ‘弗矩内’는 모두 ‘밝은누리’의 표기다. ‘弗矩内’

는 음독표기 형태고 ‘赫居世’는 훈독과 음독의 합성에 의한 표기형태이다. 

‘赫’은 훈독으로 ‘밝다’의 어간을 나타낸 것이고 ’世’는 훈독으로 ‘누리, 세상’을 

뜻한다. ‘居’는 ‘밝다’의 어간에 대한 보충법으로 ‘ㄱ’의 형태표기이다.

혁거세가 박씨 성을 가지게 된 데는 난생신화와 연관이 있다. 三国史记
에는 혁거세가 태어난 알이 호(瓠)와 같았는데 세속에서는 이를 ‘박’이라 말

하기 때문에 ‘박(朴)’씨 성을 따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 때의 ‘朴’은 ‘바가

지, 박’을 뜻하는 ‘瓠’을 훈독한 차자표기이다. 

金阏智: 신라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는 금궤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 씨

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고, ‘알지(阏智)’라는 이름도 그의 탄생신화와 관련이 

있다. ‘阏智’는 행간에서 말하는 소아(小儿) ‘아지, 아기’의 음독표기이다. ‘아

지’ 형태는 현대 한국어에서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등에 두루 나타나면서 

원 뜻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의 ‘金’은 ‘금 괴’와 관련된 차용표기이다. 

이 외에 남해 ‘南解’, 유리왕 ‘儒理/ 琉璃’, 탈해 ‘脫解’ 등의 인명들이 있다. 

한자의 음을 빌어 고유인명을 표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부동한 

한자에 의해 표기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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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왕호의 차자표기

신라시기 ‘군주, 임금’을 뜻하는 호칭으로 ‘居西干, 次次雄(慈充), 尼师今, 

麻立干’ 등이 있다. 가령 혁거세왕 ‘赫居世居西干’, 남해왕 ‘南解次次雄’, 유리

왕 ‘儒理尼師今’, 탈해왕 ‘脫解尼師今’ 혹은 ‘婆娑尼師今’ 등과 같은 표기가 보

인다. 

居西干: 고대 진한의 말로 ‘임금’ 또는 ‘귀한 사람’을 뜻한다. 다른 표기로 

‘居瑟邯’이라고 하기도 한다.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의 위호로 ‘세상을 밝

게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은 명칭이다. 여기에서 ‘간(干)’은 ‘우두머

리’의 뜻이다. ‘居西干’ 호칭은 시조 혁거세에게만 사용되었다.

次次雄(慈充): 신라 남해왕의 칭호로 본래는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점차 ‘웃어른’, ‘존장’을 뜻하게 되었다. 제정일치 시대 무당의 수장(首長) 지

위는 당연한 것이었다. ‘次次雄’을 ‘慈充’으로도 불렀는데 동일한 호칭을 나타

내는 표기이다.

尼師今: 신라시기 ‘임금’을 뜻하는 호칭의 하나로 ‘임금’의 어원을 보여주는 

차자표기이다. 이가 많은 사람 즉 연장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에서 유

래한다. ‘尼師今’이라는 호칭은 유리왕에서 처음 사용된다. ‘尼師今’은 ‘니사금

/이사금>닛금/잇금>님금/임금’으로 그 어원이 이어진다. 제3대 유리왕에서 

18대 실성왕 때까지 ‘尼師今’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麻立干: 신라시기 ‘임금’을 뜻하던 말로 ‘말뚝’의 ‘橛’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

고 있다. ‘居西干’의 호칭과 마찬가지로 어말에 우두머리를 뜻하는 ‘간(干)’자

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호칭은 눌지왕에서 지증왕 때까지 사용되었다.

2.2.3. 지명의 차자표기

삼국사기지리지에는 바꾸기 전후의 지명 표기가 함께 나타난다. 지명의 

신구 대칭 표기를 통해 한자의 차자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루

어진 지명 변경으로 하여 고유어 요소로 되어 있던 지명들이 한자어 요소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 왔고 이는 나아가 한국어 어휘체계에 변화를 가져와 고

유어와 병행하는 한자어 체계의 발전과 확대에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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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변경 표기 예:

<永同郡>本<吉同郡>; <密城郡>本<推火郡>

<德水县>本<德勿县>; <松岘县>本<夫斯波衣县>

<翰山县>本<大山县>; <新乎县{新平县}>本<沙平县>

한자의 고유명사 표기에는 또한 나라 이름의 차자표기도 보인다. 삼국사

기 삼국유사 등에 ‘徐那伐, 徐羅伐, 徐伐, 斯罗, 斯卢’ 등과 같은 기록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신라’를 뜻하는 ‘서라벌’의 차자표기이다. ‘徐伐’은 중

세한국어 ‘셔 ’의 음독표기형태이다. ‘셔 ’은 ‘서울’의 고어형이다.

2.3. 한자의 개조와 재창조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언어의 민족적 특성은 

말소리와 단어, 문장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한자가 한반도 내에서 직

간접적으로 쓰이면서 문자로서의 기능을 여실히 하려고 했음에도 기존의 한

자만으로는 말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어음체계부터 중국어와는 다른 한국어

를 온전히 표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다. 당시의 시대적 제한으로 하여 이

러한 고민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문자이자 한반도의 유일한 서사수단이

었던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어떤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으로 이르지

는 못하였고, 다만 어떻게 하면 한자의 문자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국

말을 온전히 표기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변용을 시도케 하였고, 한반도에

서만 통하는 새로운 한자 내지 어휘들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2.3.1. 기존 한자의 변용

1) 음과 뜻이 변한 한자

한국어 표기를 위해, 기존 한자에 새 뜻과 음을 부여한 한자들이 있다. 이

문에서 많이 보인다. 가령 다음과 같은 한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作: 한자로는 ‘지을 작’이나 이두자로는 음은 ‘질’이고 뜻은 ‘관청문서’이다. 



한국어 에크리튀르의 사적 고찰  605

관청에서 보관 취급하는 문서를 흔히 ‘作文’으로 표기하며 ‘질문’이라 읽는다. 

‘作纸’는 ‘질지’라 읽는다. 고대 각 고을 아전들이 사무를 보는 곳을 ‘作庭’이라

고 하거나 ‘秩庭’이라고 한다. 이때의 ‘作’은 ‘秩’과 같이 읽는다. 

媤: 본음이 ‘사’고 옛날 여인의 이름에 쓰이던 글자다. 이두자로서는 음이 

‘시’고 뜻은 ‘아낙네가 남편 쪽으로 맺어지는 인친관계’를 의미한다. 정약용은 

아언각비에서 ‘媤’는 옛날 여자들이 쓰던 글자인데 ‘남편의 집’을 가리킨다

고 하였다. ‘시아버지’를 ‘媤父’라고 하고 ‘시어머니’를 ‘媤母’라고 하는 것은 한

반도에서만 쓰이는 어휘이다. ‘媤’자는 한국어에서만 독특하게 쓰이는 언어

관습과 인친관계를 표기하기 위해서 변용해 쓴 글자이다.

2) 뜻만 변한 한자

한자의 본음은 그대로 두고 뜻만 한반도의 어휘를 표시하는 새로운 것으

로 변화시켰다. 가령 ‘炟’자의 경우, 음은 ‘달’이고 본뜻은 ‘불로 지지다’이며 

이두자로서의 뜻은 ‘다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한국어에서 야생과일의 

하나인 ‘다래’를 ‘炟艾’로 표기하였다. 한문에 ‘다래’를 의미하는 글자가 없다

는 점에 감안하여 한국어의 ‘다래’를 정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炟艾’라고 쓰고 

‘炟’에 ‘다래’의 뜻을 넣어 주었던 것이다. ‘娚’자의 경우, 음은 ‘남’이고 본뜻은 

말소리를 형용하여 이르는 글자로 ‘喃’과 같은 글자였다. 이두자로서의 뜻은 

‘오빠’이다. 정약용의 아언각비에 “우리 나라 풍속에 안해의 사내형제를 

‘妻娚’이라고 이른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면 ‘娚妹’

를 낳았다고 말한다.”라고 기록하였다. 정약용은 계속하여 ‘娚’을 ‘兀阿非(올

아비)’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한문에는 여자들이 남자형제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 따로 없다. 그러므로 한국말의 ‘오빠’라는 말을 기록하기 위하여 ‘娚’자

에 ‘오빠’ 또는 ‘처남’의 뜻을 넣어 주었다.

3) 받침으로만 쓰이는 한자

받침으로 쓰이는 한자는, 한자의 옹근 음이 아닌 일부만을 따서 한국어의 

상응한 받침을 나타냈다. 반음독법에 해당하는 응용이라 할 수 있다. 받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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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이는 한자는 자형에 있어 본래 한자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일부를 이용

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부호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只(ㄱ), 隱(ㄴ), 乙(ㄹ), 音(ㅁ), 邑(ㅂ), 叱(ㅅ), 應(ㅇ)’ 등은 흔히 음절말 

자음을 표기하는 데 쓰인다. 첨자 장치의 표기법은 합자의 형식으로 새로운 

한자 즉 한국에서만 쓰이는 새로운 한자를 만들기도 한다. 예하면 ‘乙’은 한

글 자모의 ‘ㄹ’과 발음도 비슷하고 자형도 비슷하여 ‘갈(乫), 굴(㐇)’ 등과 같

이 기존 한자에 ‘乙’을 합성하여 말음 /l/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2.3.2. 한자의 재창조

한반도 언어에만 있는 뜻과 음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존 한자를 변용해서 

쓰는가 하면 아예 한자를 새로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한자의 조성원리에 따

라 글자들을 새로 만든 것이다. 모양은 한자와 비슷하나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고 한반도에서만 만들어 쓰이던 글자들이다. 이들을 일컬어 ‘한국한자’, ‘국

자(國字)’, ‘속자(俗字)’ 또는 ‘고유한자’라고도 한다. 한국한자는1 한자차용표

기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오직 한

반도에서만 사용하는 한자로서 주로 고유인명, 지명, 관직명, 고유한자어의 

표기에 사용된다. 삼국시대의 자료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훈민정음 

이전의 한자차용표기 시대에 있어서 고유명사 표기를 위한 가장 적절한, 또

는 주체적인 표기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이전은 말할 것도 없

고, 그 이후에도 고유한자 표기는 계속되었는데, 특히 이두식 표기에 많이 

보인다. 차자할 수 있는 한자가 없을 경우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사용

하기도 했다. 고유한자를 맨 처음 주석 수록한 것은 지석영(池錫永)의 자전

석요(字典釋要)(1909)부터이다. 

한국의 고유한자는 중국의 한자 제자원리인 육서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있지만 대부부분은 한자의 음훈차용표기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1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종훈(2014) 한국고유한자연구(개정 증보판), 보

고사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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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과 함께 표의도 가능하도록 만든 한자

畓: 음은 ‘답’이고 뜻은 ‘논’이다. 한국어의 ‘논’은 한문으로 ‘水田’이다. 일찍

부터 논 농사를 많이 해온 한반도 사람들은 ‘논’으로 발음되는 글자가 한자에 

없는 것을 고려하여 새로 글자를 만들어 썼다. 만기요람의 재용편(财用编)

에 “水田을 畓이라고 하는데 畓은 본래 그런 글자가 없었던 것을 두 글자를 

포개어 써서 만들었고 沓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음을 땄다.”라고 하였다. 

보다시피 ‘畓’자는 회의의 방법으로 만든 글자이며 음은 ‘沓’에서 취하였다.

垈: 음은 ‘대’고 뜻은 ‘터’이다. 본래 한자에는 없는 글자였으나 한국어의 

‘집터’ 즉 ‘宅垈’, ‘家垈’와 같은 표기에 사용한 것이다.

頉: 음은 ‘탈’이고 뜻도 ‘탈’이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

箋散稿)에서 ‘有故曰頉’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동유는 주영편에서 ‘무슨 

일을 핑계로 면하는 것을 頉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 글자는 뜻밖에 

일어난 사고를 의미하거나 핑계 또는 트집을 가리키는 한국말 ‘탈’을 표시하

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현재 ‘배탈’, ‘속탈’ 등에서와 같이 ‘병(病)’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2) 표음자로만 쓰이도록 만든 한자

새로 만든 글자들 가운데는 완전히 표음문자처럼 음만 가지고 있는 글자

들이 있다. 표음자로 만들어진 한자는 고유어 인명표기에서 많이 보인다. 가

령 ‘㐐夫’의 경우 ‘㐐(놀)’과 같은 것이다.

인명표기에 나타난 고유한자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것은 한국어의 종

성표기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한자들이다. 반음독법에서 말음표기를 위해 

사용되었던 ‘只(ㄱ), 隱(ㄴ), 乙(ㄹ), 音(ㅁ), 邑(ㅂ), 叱(ㅅ), 應(ㅇ)’ 등 한자

들을 종성표기자로 합성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기도 하였고 한자에 한글자

모를 결합해서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

巪: ‘巪’(걱)은 ‘임걱정’이라는 인명을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낸 고유한자로, 

‘林巪正’으로 표기되고 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巪 音걱 賊名海西强賊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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巪正見野史”라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신자전(新字典)에도 “巪걱 人名사람

이름海西强賊林巪正見野史”라 하였다. 현행 한국의 자전들에는 ‘사람이름 걱’

으로 주석하고 있다. ‘巪’은 또한 일반 어휘에도 사용되었는데 ‘밥주걱’ 할 때

의 ‘주걱’의 한자표기로 ‘周巪’이 있다.

䣉: ‘䣉’(삽)은 동물명 ‘삽살개’를 ‘䣉沙里’로 표기한 노비명에서 보인다. 외

모와 동작이 복스럽고 상냥하며, 몸집이 작은 여자 노비의 이름으로 사용되

었다. 이외에 ‘삽사리’의 음차 표기로 ‘揷士里’, ‘揷沙里’, ‘揷使里’ 등 다양한 형

태가 보인다.

㖋: ‘㖋’(갯)은 노비명 ‘㖋同’의 표기에 쓰인 고유한자다. ‘개똥이’라 불리는 

이름은 원래 ‘견분(犬糞)’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犬)’의 음차인 ‘介’에 남

성 인칭 접미사 ‘-同’이 접미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노비명으로의 개똥이는 

‘㖙同’ 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이때의 ‘㖙’(갓) 역시 고유한자다.

㐇: ‘㐇’(굴)은 노비명 ‘富㐇伊’에 쓰인 고유한자다. ‘富㐇伊’는 용모의 상징

어 ‘부글부글’에서 형성된 인명으로 ‘富口里, 富九里’ 등과 같은 이형태 표기

도 있다. 생선명 ‘굴비’의 음차표기로 ‘㐇非’가 있다.

㐐: ‘㐐’(놀)은 노비문서에서 주로 인명표기에 사용된 고유한자다. 고대소

설 㐐夫傳(놀부전)의 ‘㐐夫, 㐐甫’ 등의 표기에 사용되었다. ‘㐐’과 동음동의

자로 ‘㐗’이 쓰이기도 했는데 ‘㐐甫’의 이형태로 ‘㐗甫’가 있다. 남성 인칭접미

사 ‘甫, 夫’는 한자어로는 ‘夫’가 오래된 것이며 ‘甫’는 ‘바보, 곰보, 잠보, 털보’ 

할 때의 ‘보’의 한자 차용이다.

이 외에 합체에 의해 제자된 한자도 있다. 두 글자 또는 그 이상의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 한국어 어휘를 나타낸 것들이다. 가령, 한반도 

물고기의 한 종류인 ‘대구’를 표기하기 위해 ‘클 대(大)’자와 ‘입 구(口)’자를 

상하로 합쳐서 ‘夻’자를 만들어 썼다. 부역에 동원된 장인바치를 표기하기 위

해서는 ‘공 공(功)’자와 ‘지아비 부(夫)’자를 상하로 합쳐서 하나의 글자를 만

들어 썼다. ‘畓’자의 경우와 비슷해 보이지만, 만들어진 하나의 글자가 한 음

절이 아닌 여러 음절로 읽힌다는 데서 다르다. 즉 ‘畓’은 음독하여 ‘답’이고 

훈독하여 ‘논밭’이 되지만, ‘夻’의 경우는 음으로도 ‘대구’로 읽힌다. 이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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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달리 항상 하나의 한자에 하나의 음절을 배당하여 일자일음으로 발음

했던 기존의 독법과 다른 것이다. 이두자료에서 이두어의 형태로 많이 나타

난다.

3. 한국어 문장의 표기와 한자 에크리튀르의 발전

‘쓰기’에서의 표기 기호로 한자를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전혀 다른 언어구조와 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통사적으로 볼 때 중국어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은 어순에 있다. 한국어의 가장 자연스러운 어순은 ‘주

어 – 목적어 – 서술어’ 순서의 SOV형 어순이다. 즉 한국어는 주어 내지는 

주제가 문장의 처음에 나오고, 목적어가 있을 경우 주어 다음에 나오며, 서

술어는 문장의 마지막에 온다. 이는 ‘주어 – 술어 – 목적어’ 순서의 SVO형 

중국어 어순과 확연히 다르다. 또한 한국어에서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

다는 점 또한 중국어와 다르다. 다음, 언어의 기원을 따져서 친소관계에 따

라 언어들을 하나의 가족처럼 묶는 계통론으로 볼 때, 한국어는 알타이어 어

족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인다. 모음조화, 두음법칙 등 공동 특징 외에, 가장 

선명한 점은 어간과 문법형태의 연결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착어 또는 

첨가어로서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다. 계통론적으로는 한장어계(汉藏语系)에 

속해 있으면서 유형적으로는 고립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국어에서는 하나의 

어휘가 문장 속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어휘적 요소에 

문법형태가 교착되어 첨부하는 형식으로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 완성된다.

한자를 빌어 한국어 문장을 표기하려고 할 때, 우선 이 같은 한국어 문장

의 특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1. 한국어 어순을 나타내기 위한 한자 에크리튀르

임신서기석은 종래의 한문구조와 달리 한국어 어순으로 한자를 배렬함으

로써 한국식 문장구조를 보여주었다. 한국어의 어순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610  국제고려학 18호

임신서기석 한문 구문

今自三年以後 自今三年以後

忠道執持 執持忠道

過失无誓 誓无過失

若此事失 若失此事

天大罪得誓 誓得天大罪

한국화한 한문표기라 할 수 있는 바, 특히 한국어의 구문법(構文法)이 중국

어와는 다르다는 언어의식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壬申年六月十六日 二人幷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不安大亂世可容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甘二日大誓 詩尙書禮(?)傳 倫得誓三年

(임신서기석)

보다시피 문장구조가 한국어식 어순으로 이루어졌다. 임신서기석의 표현

과 한문의 정상적인 구조를 대비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대비를 통해 임신서기석의 많은 표현들이 한문구조의 ‘술어+목적어’의 어

순이 아닌 한국어의 ‘목적어+술어’ 구조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문법적 형태

를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 등은 아직 표현하지 못했다.

3.2. 문법형태 표기를 위한 한자 에크리튀르

한국어의 문장 표기는 어순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를 표기하지 않고서는 문장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

다. 고립어인 중국어에서는 어순만으로도 문장 표기가 가능하지만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는 문법형태에 의해 그 뜻이 전달된다. 한국어의 이 같은 문법

형태 표기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찰체 방식이다. 

서기체가 한자의 배열을 한국어의 어순에 맞게 표기한 문체라면 이찰은 서

기체에 문법형태를 보충하여 한국어식 문맥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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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찰문은 한문의 문법과 한국어의 문법이 혼합된 문체로서 때로는 한문문

법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어문법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현존하는 이찰체 문헌으로서 대명률직해가 가장 오랜 것이다. 대
명률직해의 번역이 일반 번역문과 구별되는 것은 내용을 한국말로 완전히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원문에 쓰인 어휘들을 한국말 어순에 따라 배열하면

서 필요한 부분에 한국어 토들을 달아놓은 것이다. 책 이름에 ‘직해’라고 한 

것은 바로 원전을 이찰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대명률직해는 당시에 이

용된 이찰의 면모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원문: 三曰謀叛謂謀背本國潜從它國

직해문: 本國乙背叛為遣彼國乙潜通謀叛為行卧乎事

직해된 내용을 한글로 풀이하면 ‘모반죄’란 바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다

른 나라로 잠통하여 모반하는 일’이다. 순 한국어 어순에 ‘乙을, 為遣하고, 為

行卧乎하논(하는)’ 등으로 한국어 문법형태를 표기하였다.

3.3. 향찰표기, 한자 변용 에크리튀르의 완성

이찰은 그 사용과정에 관공문서의 서사어로 고착되어 입말과는 좀 달랐

다.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입말을 가능한데까지 표현한 문체로 향찰(鄕

札)이 등장하였다. 향찰은 극소수 외에 순 한국어 어순, 한국어 어휘를 사용

하고 있고 토들이 더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으며 그 사용범위가 가사체 시가 

작품인 향가에 제한되어 있어 이찰과 분명 구별된다. 

향가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고대 한국어 연구에 있

어서도 중요한 자료다. 다만, 향가는 그 표기방법이 한자의 훈과 음을 이용

하여 한국말을 적는 향찰표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독(解讀)을 거치지 

않고는 어학적 연구자료로도 이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이해를 위

한 문면의 확보도 어렵다는 구속이 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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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휘항, 하나의 구 해독에서부터 전반 작품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부동한 

견해가 있어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영역이다.

향찰표기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삼국유사의 ‘처용가’ 원문, 양주동 선

생의 중세어 해독, 현대어 이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원문 양주동 해독본 현대역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腳烏伊四是良羅
二肹隱吾下於叱古
二肹隱誰支下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為理古

긔 래
밤드리 노니다가

드러  자리 보곤

가 리 네히어라
둘흔 내해엇고
둘흔 뉘해언고

본  내해다

아  엇디 릿고

서울 밝은 달에 
밤새도록 놀며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나의 것이거니와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래 나의 것이지만 

빼앗는 것을 어찌하리오?

보다시피 시가의 형식은 한국어적인 표현이 다분하다. 한국어 어순에 한

국어 어휘, 한국어 문법형태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동경(東京)’ 외의 어휘는 

모두 고유어휘로서 한자의 뜻으로 읽으며 그외 문법적 형태는 한자의 음을 

빌어 표기하였다. 훈독자와 음독자의 연결에서 보충법으로 말음첨기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예하면 ‘明期’와 같은 표기는 ‘明’의 훈이 ‘ ’이어서 그 말

음에 ‘ㄱ’음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데도 ‘期’로 말음을 강조함으로써 ‘明期’를 

‘ 긔’로 읽도록 하였다. 향가는 삼국시대 말엽에 발생하여 통일신라시대 때

까지 성행하다가 말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고려 초까지 존재하였고 이후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4. 구결체 에크리튀르

앞서 살펴본 서기체, 이찰, 향찰과도 구별되고 한자 한문의 직접적인 사용

과도 구별되는 에크리튀르 방식으로 구결(口訣)체가 있다. 구결체는 중국어

의 통사구조를 파괴하지 않는 선 안에서, 한국어의 특징에 맞게 구결토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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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문을 해독하는 보수적인 표기체계라 할 수 있다. ‘토’를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이찰과 겹치는 면이 있지만, 구결체와 이찰체는 본질적

으로 다르다. 이찰체는 한문의 개조가 수반되지만, 구결은 한문 구조를 그대

로 두고 독해의 편의를 위해 토만 단 것이기 때문이다. 구결에서 토의 기능

은 한문과 한글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구결이라 하면 한문의 어순을 그대로 보류한 채 사이사이에 

구결토 혹은 일부 동사어간을 넣어 해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흔히 

순독구결이라 하는데 한자를 음독하되 어미나 조사를 덧붙이고, 한문의 어

순대로 읽는 한문훈독이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음독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독구결(音讀口訣)이라고도 한다. 순독구결은 조선시대 이래 흔히 사용되

어왔다. 순독구결 외에도 석독구결(釋讀口訣)로 일컬어지는 특수한 구결형

태가 있다. 순독구결은 한문의 통사론적인 성격을 유지한 채, 한국어의 형태

론적인 정보를 덧붙인 읽기 방식이지만, 석독구결은 한문의 원문을 당시의 

한국어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특수한 방식으로 토를 달았다. 한문의 순서를 

파괴하여 한국어 어순에 따라 거꾸로 읽는 ‘역독(逆读)’을 특징으로 한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한자를 빌어 쓰던 구결 표기는 한글로 표기되기에 

이른다. 예하면 훈민정음 원문인 “國之語音異乎中國與文字不相流通”을 해석

할 때, 한문 구절 사이사이에 문법적 성분을 첨부하여 “國之語音이 異乎中國

야 與文字로 不相流通 ”라고 읽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첨가된 성분은 대

부분 조사거나 ‘ 다’, ‘이다’의 활용형이다. 

차자법의 전통에 따라 구결의 현토식 독송법은 한글 창제 이후에도 계속

해서 쓰였는데 특히 경서의 토달기 학습에 이용되었다. 토달기 방식의 현토 

한문 해독체는 한글이 창제된 후에도 오래도록 답습되어 왔다. 지금도 한반

도에서 독특한 한문학습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한국인의 한문교육

과 한문학습에서 자주 등장한다.

구결체는 서기체, 이찰체, 향찰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한자를 가지고 한

국어적인 요소를 표기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 한자의 훈과 음이 동원되었

다는 점 등에 있어서 차자표기법의 일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결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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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나 한문을 읽는 보조적 수단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전자와 확연히 

구별되기도 한다.

5. 한글 에크리튀르

한자 사용의 역사가 오래고, 한반도의 역사상 대국인 중국을 섬기던 조선

왕조가 무너지기까지 한반도에서의 한자 한문의 지위는 한글이 창제되었다

고 해서 흔들리지는 않았다. 한글이 창제된 15세기에도 한자에서 완전히 탈

피한 순한글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16세기 중엽 서간 등에서 일부 여

성 문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개화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문화, 대중화되기에 이른다.

한반도에서 한글 에크리튀르의 공론화는 개화기에 이르러서야 의사일정

에 오른다. 한글 창제이전에는 한문체 표기나 한자를 응용한 차자체 표기가 

쓰였으나 이를 국가적으로 규범화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한글 창제 이

후, 한글표기와 한자표기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고 개화기에 이르러 여러 문

체의 사용으로 인한 문체 갈등은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 지식층과 평민층

의 갈등이라는 계층 문제와 얽혀 대립된다. 또한 이두체와 한문체가 사라지

고 한글체와 한자혼용체의 갈등이 본격화하였고 외세의 위협 속에서 자주적 

문체 선택이 요구되었다. 결국, 1894년 11월에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

譯或混用國漢文”(公文式 제14조)한다는 고종의 칙령 제1호가 공표되면서 비

로소 한반도 역사상 한글과 관련하여 첫 어문규범정책이 등장한다. 이로써 

마침내 한글 에크리튀르는 ‘국문(國文)’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글 에크리튀르 방식이 제창된 후, 제일 처음으로 그를 실천에 옮긴 것은 

서재필의 ‘독립신문’에서부터다.

한글 에크리튀르는 개화기 이래 한자표기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겪으며 어

문규범정책과 함께 국가 어문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반

도 광복을 계기로,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는 1948년 10월 9일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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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내용의 ‘한글전용법’을 가결하여 법률 6호로 공표했다. 그 뒤로 한

글학회는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의 철폐를 계속

하여 국회에 청원하였고, 1970년대 ‘한글전용’ 어문정책이 실시되면서 한글 

에크리튀르가 전면 자리잡게 되었다. 현 시기 한국의 문자정책은 한글전용

과 한자혼용 사이에서 수차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한글본위에 따른 

한글 에크리튀르의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6. 혼용 에크리튀르

혼용 에크리튀르란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쓰는 방식의 문체를 말한다. 한글

과 한자를 섞어 쓰는 문제로 야기된 한글전용과 한자혼용 간의 끊임없는 논

쟁의 화두는 개화기 첫 칙령의 공표에서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제1호 제14조: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1894.11.21 공포)

제86호 제9조: 法律命令은 다 國文으로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國漢文을 混用홈 

(1895.5.8 공포)

1948년, ‘한글전용법’을 공표할 때에도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

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한자 

표기에 여지를 남김으로써 한글전용 에크리튀르의 순탄치 않음이 예상되었

다. 여기서의 ‘병용’의 성격은 지금의 괄호 병기체인 병용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병용과 혼용 모두를 포함하거나 오히려 혼용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혼용’과 ‘병용’을 구분하는 개념은 후대의 일이다.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최초의 혼용 에크리튀르 양식은 훈민정음이 창제

된 후 나타난 일련의 문헌에서 이미 나타났다. 훈민정음해례본 합자해에서

는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 如孔子ㅣ 鲁ㅅ사 之类”라고 하여 

한문과 언문을 섞어 쓸 때는 ‘孔子ㅣ 鲁ㅅ사 ’과 같이 쓴다고 예시까지 보여

주면서 한자혼용 에크리튀르를 자연스레 제시했다. ‘국한문체’라 불리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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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자 혼용 에크리튀르 방식은 불경언해서, 회화 학습서 따위에서 많이 나

타난다. 경우에 따라 한자가 주(主)가 되기도 하고 종(從)이 되기도 한다.

6.1. 한자 직입(直入)식

훈민정음 창제 이래, 새로 만들어진 문자에 의

한 최초의 혼용 에크리튀르는 용비어천가(1447)

에서 보여진다. “海東六龍이 샤...”처럼 본문

내용에 한자와 한글 표기가 자연스레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한자 직입식 에크리튀르는 ‘송강가사’의 시가

작품처럼 사대부 층이 즐긴 시가문학 표기가 이 

전통을 따르며 현대시도 한자혼용체를 보여 준

다. 이는 홍길동전 이래 근대 한글 소설이 평

민층을 기반으로 한글전용체를 따름과 대조적이다. 한자 직입식 혼용 에크

리튀르 방식은 현대 한자혼용체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6.2. 한자 첨음(添音)식

본문내용 중, 한

자어의 경우 한자를 

먼저 적고 그 아래 

작은 글씨체로 동국

정운식 한자음을 한

글 표기로 부기하는 

방식이다. 석보상절
(1447년 완성, 1449

년 간행)을 비롯한 간경도감 간행의 불경서가 대부분 이에 속한다. 훈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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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언해본 역시 이에 속한다. 훈민정음에는 세종 28년(1446)에 나온 초간

본인 원본으로 훈민정음해례본이 있고, 이를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이 있다. 

한자 첨음식 에크리튀르가 직입식과 다른 점이라면 한자를 직접 섞어 쓰는 

외에 글자를 단위로 한자마다 그 아래에 동국정운식 교정음을 부기한 점이다.

6.3. 한자 삽입(插入)식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1448)에서 나

타나는 에크리튀르 방식이다. 본문내용 중, 한자

어의 경우 한글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먼저 적

고 그 아래 보다 작은 글씨체의 한자 표기를 부

기하는 방식이다.

한자 삽입식 에크리튀르 방식은 현대의 한자 

병기 표기와 비슷한 경우이나, 어휘가 아니라 음 

단위로 한 글자씩 상응한 한자를 삽입하여 부기

하는 점이 다르다. 한자 첨음체가 한자가 주(主)가 되고 표음된 한글음이 종

(從)이 되는 것이었다면, 이 경우는 한글음이 주가 되고 한자가 종이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6.4. 한자 치환(置換)식

일본의 일한(日韓)혼용체를 모방한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1895)이 

나온 이래 1920년대까지 유행한 문체이다. 전통 혼용체가 현대 혼용체처럼 

한자어인 경우에만 한자와 고유어를 자연스레 섞어 쓰는 것이었음에 반해 

개화기 혼용체는 고유어조차 한자어로 바꿔 써서 ‘보고 → 見 고’, ‘이를 → 
此 ’처럼 표기함으로써 한글 표기는 조사나 어미 정도에만 보이는 인위적

인 언문불일치의 문체이다. ‘기미 독립선언서’의 문체도 이런 문체인데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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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운동의 영향으로 점차 사라지고 전통 한자 혼용체가 다시 쓰여 오늘에 

이른다.

6.5. 한자 병용(倂用)식

한자 병용 에크리튀르는 한글전용을 기반으로 한 에크리튀르 방식의 하나

로 한글만으로 표기했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에 한해서,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해줌으로써 이해를 돕는 표기 방식이다. 한글전용 그리고 한자

혼용 문제의 갈등 속에서 나타난 산물로, 한글전용법을 따르되 어휘 이해와 

함께 한자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일환의 절충으로 등장하였다. 

1965년 2월, 대통령령 2056호 7조 1항에서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 

쓰며, 표준어를 사용한다. 다만 법규 문서는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하여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서 쓴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한자 병용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다가 1975년 3월에 중고 교과서에서도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서 쓰는 병용을 실시하게 된다. 한글전용의 대세로, 사회적으로 한자한문 

독해에 문제가 생기자 1999년 1월, 문화관광부는 재차 한자병용책을 발표하

기에 이른다. 현대 한국의 중고등학교 어문교과서의 표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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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의 국가건설경험

DPRK’s Experiences of State Building

전하철*2

조선사회과학원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 국력이 강하

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

고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전대미문의 정

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속에서 진행되고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은 조선이 사회주의의 독자적발전의 길을 걷는데 

대하여 못마땅해하면서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

원하고 있다. 지어는 조선을 정치경제적으로 질식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결의가 공공연히 련이어 조작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나라들이 그에 맹

목적으로 추종하고있다.

이것이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일정한 애로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은 그러한 압력과 제재에도 끄떡함이 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

을 따라 확신성있게 나가고있으며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들을 련이어 창조해나가고있다.

외부세력의 압력과 도전이 강화될수록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치고 온 

 * Jon Ha Chol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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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의지로 살며 일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들을 적극적으

로 개척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이 다계단으로 이룩되고 과

학,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의 모든 분야들이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나가고있다.

조선이 이러한 발전면모를 국제사회앞에 당당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은 바

로 창건후 70여년에 걸치는 국가건설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정치적단합과 안

정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흔들리

지 않는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비롯한 튼튼한 물질문화적토대를 마련하여놓

은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

하여 우리 공화국은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였으며 세기적으로 억압받고 천대받

던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조선의 국가건설경험에 대하여서는 정치리념, 로선과 정책, 사회적의식과 

가치관 등에 대한 리론적분석,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계통적으로 이룩된 성

과들에 대한 다방면적인 소개, 현실자료들을 통한 해설을 비롯하여 이미 수

많은 론문들과 신문, 잡지의 기사들을 통하여 소개되였다.

본 론문에서는 조선이 국가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지도사상의 중핵과 특

징에 대하여 먼저 개괄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 조선에서 이룩한 국가

건설경험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1. 조선의 국가건설사상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리념적기초로 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이다.



조선에서의 국가건설경험  621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립된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대중령도방법을 포

괄하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으로서 자주를 근본핵으로 하고있고 인민대중제일

주의를 본질적특징으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자주의 혁명원칙과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에

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할수 있다.

1.1. 자주는 조선의 정치철학이라는데 대하여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에서 

중핵을 이룬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자주는 조선의 정치철학이다. 자주가 조선의 정치철학이라고 할 때 그것

은 자주의 혁명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활동에서 유일한 지도적지

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

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

주성을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설을 철저히 

자주적립장에서 수행해나가는 혁명의 원리와 원칙, 전략전술과 대중령도방

법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통되여있는 자주의 혁명원리는 조선의 국가건설

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

제를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

기 위한 정치의 원리적기초로 된다.

자주의 혁명원리는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

를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게 하는 정치의 원리적기초로 되고있다.

국가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운다는것은 자주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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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세우고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존엄을 지켜나간다는것을 말하며 이것은 

자기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끝까지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는것으

로 표현된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존재와 구

별되는 사회적존재로 내세우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으로서의 자주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었으며 자주성은 인간에게 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였다.

사람이 자주성이 없으면 주위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여 존재하는 한갖 

수동적인 존재, 자연적존재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것처럼 사람들의 집단인 

나라와 민족도 자주성이 없으면 남에게 예속되여 자기의 존엄도 존재가치도 

유지할수 없는 존재,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는 존재로 되고만다.

자주의 혁명원리는 바로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을 고수하고 실현

해나가는것보다 더 사활적인 문제는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

고 운명을 개척해나가야 할 주인은 자기 인민이고 그 실제적인 힘도 자기 

인민에게 있다는것을 밝히였다.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자주의 혁명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국가건설과 활

동에서 자주적대를 철저히 세워나가는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였다.

즉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외부세력의 간섭과 지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

히 조선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조선혁명의 근본리익에 부합되게 

진행해나가는 국가건설방향과 전략전술을 천명하고있는것이다.

자주의 혁명원리는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정치의 

원리적기초로 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누구에게 의거하는가 하

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속담에 남의 집 금덩어리보다 제 집의 쇠덩어리가 낫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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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비록 남의것보다 화려하지는 못해도 자기 손으로 이루어낸 창조물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도움을 받아 국가도 건설하고 경제문제도 해결할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는 례외없이 정치적발언권을 높일수 없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이게 

되는 비극적운명을 피할수 없게 된다. 남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나라, 남의 

힘을 빌어 건설한 경제와 군사는 결코 자기의것이 될수 없으며 력사적으로 

보아도 부대조건이 전혀 없는 ≪원조≫나 도움이란 애당초 없었다.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국가를 건설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목적도 결국은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부흥을 이룩

하자는데 있는것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것을 창조해나가

야 진정으로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을 위한것으로 될수 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

게 있다는 자주의 혁명원리는 국가건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의 주인

은 자기 인민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실제적인 힘도 자기 

인민에게 있다는 사상으로 구현된다. 다시말하여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

명개척은 자기가 주인이 되여 자기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것이다.

조선에서의 국가건설사상은 이러한 자주의 혁명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국

가건설과 활동의 전행정에서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에 확고

히 올려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해나가도록 할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로선과 정책도 조선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조

선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립하며 그 실행도 인민대중의 힘을 옳

게 조직동원하는 방법으로 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

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이처럼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통되여있는 자주

의 혁명원리를 원리적기초로 하고있으며 자주는 조선의 정치철학으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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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의 본질적특징이라는데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상리론적지침으로 삼고있는 국가건설사상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특징이자 곧 조선의 국가건

설사상의 본질적특징으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특징으로 되는것은 김일

성-김정일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이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력사와 사

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것을 

보고 대하는 철학적방법론을 확립하였을뿐아니라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에 관

한 리론도 인민대중을 가장 전지전능한 존재,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시키며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

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나가는 원리와 원칙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

여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철두철미 인민대중제일주의로 특징지어지고있다.

우선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인민대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

는 존재로 내세우고있다.

인민대중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것은 이 세상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이 가

장 귀중하며 사회의 모든것은 인민대중의 리익실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만 

가치를 가지는것으로 된다는것이며 인민대중이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것은 

이 세상에 인민대중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으며 오직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

서만 세계가 개조변혁되고 력사가 발전한다는것이다.

사실 국가는 일정한 주민과 령토에 기초하여 성립되는것이기때문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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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민대중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국가의 성격과 장래발

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다 같은것은 아니다.

착취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을 아무 쓸모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 극소수 착

취계급의 탐욕적리익실현을 위한 ≪말하는 도구≫에 불과한것으로 보는 관

점이 지배적이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가 유린당하고 경제적착취가 합법화되며 

문화도덕적으로 타락하는 현상들이 보편화되는것이다.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인민대중이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라는 견해로부

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을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

으로 시대와 력사를 창조하고 전진시켜나가는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다.

이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혁명적인 관점과 립장으로서 국가

건설과 활동의 성과를 좌우하고 사회의 진보적발전을 추동하는 관건적인 요

인으로 된다.

또한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모든것을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시키고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근본요구를 제시하고있다.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복무시킨다는것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인민

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실현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만들어나간다는것이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풀어나간다는것은 자기 나라 인민의 무궁

무진한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힘있는 존재, 시대와 력사의 주인으

로 내세우는 관점과 립장에서 보면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은 인민대중의 요

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함으로써만 가치를 가지는것은 필연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이 저절로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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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자연은 자기스스로 존재하는것이며 사회도 역시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로 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회로 될수도 있다.

문제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어떻게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시켜나가

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연을 개조함에 있어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생활에 이바

지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해나가야 하며 사회의 모든 제도적장치들과 사

회적재부도 인민대중의 리익을 참답게 보장할수 있도록 정책수립이나 그 실

행이 담보되여야 한다.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적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것은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되며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마땅히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밝히고있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기본방도로 

정립하고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언제나 선

행시켜나가며 그 정신력과 창조력을 하나로 지향시켜나가는 사업방법의 묘

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고있다.

이처럼 조선의 국가건설사상은 자주의 혁명원리를 중핵으로 내세우고 인

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특징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처럼 간고한 시련속

에서도 조선식사회주의가 끄떡없이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국가건설지

침으로서의 자기의 과학성과 정당성, 견인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였다.

2. 조선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경험

조선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을 근본지침으로 내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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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과 활동의 전 과정에 자주의 혁명로선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

히 구현함으로써 인민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

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나라,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존엄떨치는 사회주의나라를 훌륭히 일떠세웠다.

2.1.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일떠세운 인민대중중심의 나라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특징지어지고있다.

인민의 요구와 지향이 그대로 국가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리익실현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다.

조선에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전기간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실제적

인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인민중시

의 정치를 실시하여왔다.

조선에서는 우선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참답게 보장하는 우월

한 정치제도를 건설하였다.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사회정치생활의 필수적조건이다. 사람은 정치적자

유와 권리가 보장되여야 누구나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고 사회정

치활동을 벌려나갈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조선에서는 이 모든것이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조선의 선거제도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이며 비밀선거이다.

일반적선거라는것은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

지,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

을 권리를 가진다는것이며 평등적선거라는것은 선거에서 그 누구에게도 특

권과 특전이 부여되지 않으며 모든 공민들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수 있다는것이다. 직접적선거라는것은 모든 공민들이 자신이 직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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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관 대의원들을 선출할수 있다는것이며 비밀선거라는것은 직접선거가 비

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는것이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법적으로 확고히 고착시킴으로써 인민들

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국가관리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도 전면적으

로 보장해주고있다.

인민대중은 주권행사와 함께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여야 자기의 의사가 

반영된 국가의 정책이 자기의 리익에 맞게 관철되게 할수 있다.

조선에서는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은 인민대중

의 적극적인 참가와 창발성에 기초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가는 정연한 사업

체계와 방법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정치가 인민대중의 자유로운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행되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조선에서의 국가정치는 인민대중자신의 정치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이와 함께 인민들에게 사회정치활동의 권리와 자유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사람들의 정치생활은 사회정치활동을 벌리는데서도 나타난다.

인민대중은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려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전사회

적범위에서 관철해나가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정치적자유

와 권리를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이로부터 사람들은 누구

나 국가정치는 물론 사회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이나 희망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명하고 서로의 건설

적인 의견교환도 광범하게 진행해나갈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에서는 이것을 공민의 헌법상 기본권리의 하나로 선포하고 그를 위한 

온갖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또한 인민대중에게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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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것을 국가활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책임적으로 

실행하여왔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보람찬 로동생활을 국가가 직접 틀어쥐고 마련해

주고있다.

로동생활에 참가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기본권리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로동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일하

고싶어도 마음대로 일자리를 얻을수 없으며 일단 일자리를 얻었다고 해도 

리윤추구, 약육강식의 경쟁속에서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항상 시달리고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데로부

터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최대의 관심과 혜택이 돌려지

고있으며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휴식의 권리도 

참답게 보장해주고있다.

누구나 일할 나이가 되면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

를 빠짐없이 보장받고있으며 특히 녀성들은 자기의 체질과 능력에 맞는 일

자리를 보장받고있다. 

때문에 조선에서는 실업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조선에서 로동조건과 로동보호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국가의 중

요한 시책으로 되여있으며 이로부터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수많은 추가적

혜택을 받으며 로동생활을 진행해나가고있다.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가 철저히 실시되고있으며 국가의 부담에 의한 

휴양과 정양이 보장되고있다.

특히 녀성근로자들은 누구나 산전산후휴가를 받을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녀성들인 경우 국가부담으로 운영되는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3명이상의 아이를 가진 녀성들에 한해서는 하루 6시간로동을 하고

도 8시간분의 생활비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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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회적혜택들이 국가의 법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되고 실시되고있다.

조선에서는 또한 인민들에게 건전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

릴수 있는 권리와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에서는 국가가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는것을 제1차적인 과업으

로,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전체 인민들에게 물질문화생활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인민적시책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있다.

조선에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식량을 매우 눅은 가격으로 공급하고있으며 

대중소비품의 값도 매우 낮게 정하고있다. 

특히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은 해마다 국가계획에 따라 수많이 건설하

여 무상으로 보장하고있으며 그 사용료의 많은 몫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인민들에게 무료교육,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 누구나 돈 한푼 

안들이고 마음껏 배우고 치료받을수 있게 하였다.

조선에서의 무료교육제도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치렬한 전쟁을 벌리던 항

일혁명전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서 아동단학교를 무료로 운영하였을 때 벌써 

그 시원이 마련되였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 토대하여 조선에서는 해방후 혁명가유자녀, 가난한 로동

자, 농민의 자녀들, 그리고 5명이상 학교에 다니는 세대의 학생들에 대하여

서는 수업료를 면제시키는 반면에 1947년 9월부터는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

들에 대한 국가장학금제를 실시하였고 2년후에는 장학금급여대상을 80%이

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년간의 가렬한 조선전쟁으로 인하여 모

든것이 파괴된 조건에서도 조선에서는 1956년과 1958년부터 전반적초등의

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을 완전히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1959년에는 ≪학생

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대하여≫라는 내각결정 제18호를 채택

하고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조선에서의 전반적무료교육제는 새 세대들을 위한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

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모든 령역에서 실시되고있으며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생활조건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실로 그 폭과 내용에 있어서 세상

에 없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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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는 보건분야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는데 무상치

료제 역시 해방후부터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실시되여오다가 미제국주의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1월 1일부터 국가적부담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

가 실시되고있다.

조선에서는 보건사업을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켜 그들로 하

여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국가적 및 사

회적시책의 총체로 규정하고있으며 이로부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

방대책을 세우는 예방의학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그 실제적대책으로서 도시와 농촌지역들에 빠짐없이 인민병원들과 진료

소들을 내오고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의 가정세대주민들을 고정담당하

고 일상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선진적인 의료봉사제도이다.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한 구상은 이미 1948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서 내놓으시였고 1961년 9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계기로 전반

적지역들에서 실시되였으며 그후 1988년부터 의사대렬이 늘어나는데 따라 

점차 20호담당제, 10호담당제로 발전하게 되였다.

결국 조선에서는 병이 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라 병이 나기 

전에 의사가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적시책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

를 가지는것은 세금제도의 철페이다.

조선에서는 해방후부터 세금제도의 완전한 철페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루진소득세제의 실시와 협동경리의 세금감면특전을 주는것

을 비롯하여 세금을 계통적으로 축소하여왔으며 1966년에 농업현물세제를 

완전히 페지한데 이어 1974년 3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

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에 관한 력

사적인 법령을 채택하여 모든 세금을 종국적으로 페지하였다.(현대조선대백

과사전)

이리하여 조선은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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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국가로부터 모르고 받는 사회적혜택이 수

없이 많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혜택을 통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국가

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으며 결과 인민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긍지

와 자부심, 행복감을 스스로 절감하며 자기의 제도를 무한히 사랑하고 빛내

이기 위해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조선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는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창조적적극성을 원동력으로 하여 

끊임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2.2. 자주의 원칙을 구현한 자주정치

자주는 조선의 국가정치의 근본성격을 특징짓고있다.

지난날 렬강들의 끊임없는 간섭을 받으며 사대와 굴종으로 엮어진 치욕스

러운 력사를 강요당하고 종당에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지지 않으

면 안되였던 조선은 오늘날 세계무대에서 가장 자주적대가 강한 나라, 대국

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존엄높은 나라로 되였다.

이것은 조선이 국가건설과 활동의 전과정에 자주의 원칙을 생명으로 틀어

쥐고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그처럼 복잡한 국제정치정세속에서도 가장 안정

되고 확신성있게 자기발전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자기의 특색이 뚜렷한 

국가를 건설하였기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우선 정권건설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였다.

조선에서는 정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전력사적기간에 정권건설

로선으로부터 정권건설원칙과 정권의 형태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기성

의 리론이나 공식,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교조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조선인민

의 요구와 지향,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토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풀어

나갔다.

조선에서는 일찌기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전복하기 위한 력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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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대전의 나날 유격근거지들에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하고 그것을 혁명정권

으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혁명이 승리하기 전에 벌써 정권건설의 력사적뿌

리,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였다.

유격근거지들에 세워진 인민혁명정부들로 말하면 종래의 모든 정권형태들

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형의 정권형태로서 당시 동만땅을 휩쓸던 ≪쏘

베트열풍≫속에서 이러한 새형의 혁명정부를 세운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

였다.

로씨야에서 10월혁명이 승리한 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피착취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권인 쏘베트가 수립됨으로써 쏘베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리상적인 정권형태로 공

인되고있었다.

하지만 로씨야의 쏘베트가 락후한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조선의 실정에 부

합될리는 만무하였다. 혁명의 당면목표와 그 수행을 위한 혁명력량의 준비

정도도 서로 다르고 주객관적조건과 환경도 차이나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의 

정권형태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것은 사실상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지향과 조선의 구

체적실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진정한 정권을 수립하시기 위하여 사색과 탐

구를 거듭하시는 과정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울데 대한 자주적인 정권건설로

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

국력량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정권으로서

의 인민혁명정부는 세계정권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정권형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정치사상적각성이 높은 왕청현 가야허지

구에 먼저 인민혁명정부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1933년 3월 18일 직접 현지에 

나오시여 집회에서 인민혁명정부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혁명업

적 8권: 73-74)

이날에 수립된 새형의 정권형태로서의 인민혁명정부는 해방후 창건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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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권의 원형으로 되였으며 조선의 정권건설력사는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

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력사적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에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

경속에서도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성과적으로 물

리치고 정권문제를 독자적으로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결할수 있었다.

사실 나라가 해방된 직후 정권건설문제는 잠시도 지체할수 없는 절박하고

도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정권문제를 옳게 해결해야 피로써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장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더우기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제가 신식민주의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정권을 세우려는 인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가로

막아나서고 거기에 국내반동세력들이 합세하고있는 조건에서 정권건설은 조

선이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외세의 식민지로 되

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45년 8월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

작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를 발표하시고 련

이어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

여≫를 발표하시여 해방된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가장 정확한 건

국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

정하시고 해방된 조선은 쏘련식민주주의도 미국식≪민주주의≫도 아닌 조

선식민주주의 – 조선혁명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인 진보적민주주의

의 길로 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정권문제해결의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그 누구의 도

움이나 경험에 의거하지 않고 철저히 자주적립장에서 정권문제를 해결해나

갈수 있었다.

특히 정권건설방식에서 조선은 중앙정권기관을 먼저 내오고 그 다음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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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권을 조직한 다른 나라들에서의 정권건설방식과는 달리 지방정권기관을 

먼저 조직하고 그에 토대하여 중앙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정권문제를 해결하

는 사업을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정권을 처음부터 공

고한 대중적지반우에서 건설해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1945년 8월 27일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가 조직된데 이어 11월 말까지 

불과 2~3개월동안에 북조선의 모든 지역들에서 시, 군, 면, 리인민위원회가 

조직되였고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수공업

자, 상인, 중소기업가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

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1947년 2월에

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1948년 9월 9일에는 력사적인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였다.

이처럼 조선에서의 정권건설은 철두철미 조선인민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에 따라 그리고 조선의 구체적실정에 부합되게 자주적립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에서는 또한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로선과 정책의 작성

과 실행에서 철저히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왔다.

로선과 정책수립에서 독자성을 견지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권

리인 동시에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나라마다 민족적특성이 각이하고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 생활감정과 풍습

도 각이한 조건에서 그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다 들어맞는 준비된 처방, 고

정불변한 혁명공식이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한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조선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조건과 계급관계로 말미암아 류례없

이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다고 하여 조선의 실정에 부합되는 그 어떤 기성의 리론이나 경험도 

없었다.

이러한 실태는 조선혁명으로 하여금 첫걸음부터 자체의 판단과 결심에 따

라 독자적인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철해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조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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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정책을 수립하는것을 철칙으로 간주하여왔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정권건설과 관련한 로선도 그러하였지만 국가

창건이후 모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으로부

터 출발하여 작성하고 실행하여왔다.

1955년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수정주의, 지배주의자들은 테제가 발표되기 전부터 테제에서 언급

되게 될 정책강령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질하면서 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

서는 테제가 없어도 사회주의혁명을 해나가고있는데 조선에서 구태여 테제

가 필요하겠는가고 하였다.

그들의 속대사는 조선과 같이 혁명을 늦게 시작한 작은 나라에서 감히 테

제를 내놓는것은 ≪무엄한것≫이며 조선은 큰 나라의 의사와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나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가 테제를 내놓는것이 무엇이 나

쁜가,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반격

을 가하시고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 식대로 해나가겠다고 엄숙

히 선언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1955년 4월에 조선에서는 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공화국북

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과업을 천명한 력사적

인 4월테제가 발표되게 되였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조선식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었다.

농업협동화정책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선행리론이나 경험에 구애됨이 없

이 창조적으로 작성제시된 독특한 정책이였다.

당시까지는 농업협동화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사회주의적공업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현대적농기계가 없는 조건에서는 실현할수 없는것으로 되

여있었다. 다시말하여 당시 조선의 실정에서는 농업협동화가 ≪시기상조≫
였다.

기술경제적조건이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발휘시키는데서 중요한 조건이기

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동화실현의 객관적조건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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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조선의 모든 농촌들은 혹심하게 파괴되였지만 

전후 농민들은 한결같이 낡은 생산관계의 개조를 절실하게 요구하고있었고 

또 그것을 능히 담당수행할수 있을만큼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도 높았다.

이로부터 조선에서는 주저없이 독창적인 농업협동화정책을 제시하고 시

작한지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성하였다.

농업협동화정책만이 아니라 조선에서 제시되고 실행된 모든 로선과 정책

들은 사대주의, 교조주의와의 투쟁속에서 철저히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이루어진것이다.

1960년대 중엽이후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리

해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리론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당시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들은 기성의 리론과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과

도기를 로동계급이 주권을 쟁취한 때로부터 사회주의제도의 승리까지로 보

며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기간을 일치시키는데로부터 과도기가 끝나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이 끝나는것으로 보려 하였는가 하면 반대로 

과도기를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67년 5월 25일 력사적인 로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

여≫를 발표하시여 과도기를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한 때로부터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다시말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여 온갖 계급적대립과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였다. 

과도기문제에 관한 론쟁의 중점은 사회주의에로의 과도냐, 공산주의에로

의 과도냐 하는 술어에 있는것이 아니라 과도기의 계선을 어디에서 긋느냐 

하는데 귀착되며 과도기문제도 역시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야만 실질적으

로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에 옳게 구현해나갈수 있었다.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한 고전가들의 규정은 당시의 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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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건과 그들이 출발한 전제밑에서는 옳은것이지만 조선의 현실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식민지농업국가의 매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조건에서 사

회주의혁명을 하였으며 세계에 자본주의가 아직도 상당한 힘으로 남아있는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도기를 사회주의제도수립으로 끝나는것으로 보게 되

면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온갖 계급적차이와 생산력발전에서의 차이를 극복

하기 위한 계속혁명의 과업을 수행할수 없고 자본주의가 되살아날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며 그렇다고 하여 과도기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로 정

하는것은 지나친것이였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과도기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제기하고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에 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할수 있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적위력과 물질경제적토대를 비상히 강화

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대와 교조로 하여 진통을 겪고있을 때에도 조선

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비롯하여 로선과 정책들을 자주적립장에서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비약적인 전진과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은 시종일관 자주를 정치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우고 혁명과 건

설의 모든 단계, 모든 시기마다 기성의 리론과 경험으로써는 도저히 상상조

차 할수 없는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로선과 정책으로 승리의 력사를 개척해

왔다.

조선에서는 또한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왔다.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독자성을 행사하는것은 

자주정치의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매개 나라가 세계정치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처리할수 있는 당당한 권한을 가지고 응당한 역할을 놀자면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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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조선은 시종일관 국제사회에서 특권적지위를 차지하려는 온갖 시도를 추

호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철저한 자주적립장에서 독자성을 견지하여왔다.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여온 조선의 투쟁은 사회주의나

라 당들사이의 관계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1950년대 중엽 현대수정주의자들은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자기 나라 당의 

지위를 절대화하면서 국제혁명운동안에 또다시 그 어떤 ≪중앙≫을 내오려

고 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저들의 특권적질서를 세우는데 추종하지 않는 나라 

당들에 대하여 지명공격까지 하였으며 지어는 자기들에게 추종하는 나라 당

들을 부추겨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은 개별적당들사이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리익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명정대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단호한 

원칙적립장을 표명하고 사회주의진영의 단결과 우의를 파괴하는 그 어떤 형

태의 지배주의적책동과도 강한 투쟁을 벌리였다.(≪불세출의 위인 김일성 

동지≫ 2권(2-1): 59)

남의 걸상에 불편하게 앉아있는것보다 자기의 걸상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이 훨씬 좋으며 절대로 남의 걸상에 끼여앉지 않을것이라는것이 조선의 

단호한 립장이였다.

조선은 국제혁명운동내에서뿐아니라 세계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자주성의 원칙에서 보고 대하며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나가

고있다.

1962년 미국이 까리브해의 위기를 조성하고 꾸바인민을 반대하는 전쟁도

발책동을 감행하였을 때나 1964년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고 윁남민주공화

국을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감행하였을 때에도 남의 눈치를 보거나 큰 나라

의 립장에 추종한것이 아니라 자주성의 원칙에서 조성된 사태에 대한 공화

국정부의 립장을 명백히 표명하였다.

특히 조선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가입과 주동적인 유엔가입을 통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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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적권위를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핵심

적역할을 해나가고있다. 

1968년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해군에 의하

여 나포되였을 때에도 그리고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이 조

선령해에서 격추되였을 때에도 수정주의자들, 대국주의자들이 미국의 눈치

를 보면서 조선에 대하여 외교적압력을 가해왔지만 조선은 그 누구의 위성

국이 아니며 그 어느때든, 그 누구에게든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는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참으로 자주의 원칙을 구현하여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견

지하여온 조선의 력사는 자주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있고 번영하는 미래

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2.3.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건설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

조선이 오늘과 같은 극악한 경제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

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하고있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

는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든든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그 어떤 외부세력의 군사적침공도 단호히 분쇄할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조선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조선인민이 자력갱생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발

휘하면서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손으로 마련한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다.

조선은 나라의 경제를 철저히 자립적인 경제로 건설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라고 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

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다.

경제는 나라와 민족의 명줄이다. 자체의 물질적기초가 없고 경제토대가 

빈약한 나라와 민족은 존재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경제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나라마다 내세우고있는 경제전략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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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제국주의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 나라들은 

거의 전부가 크고 발전된 나라들의 ≪원조≫에 의거하거나 그들의 경제를 

모방이식하는 길로 나갔다.

하지만 조선은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건설하는 

전략을 세우고 자체의 경제토대를 부단히 강화하여왔다.

조선의 경제건설은 사실상 빈터에서 시작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는 조선의 민족경제를 무자비하게 말살해버렸

으며 그나마도 일제는 패망과 함께 조선의 경제토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렸

다. 해방후 조선에서 민족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경제정책들을 련이어 실시

하였지만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사실상 재더미만 남

은 상태에서 경제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의 ≪원조≫에 의거해서 하루빨리 경제를 건설하느냐 아니면 힘이 들

고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 손으로 경제를 건설하느냐 하는 운명적인 갈

림길에서 조선은 주저없이 후자의 길을 선택하였다.

조선이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데는 두가지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경제건설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하여 일시적인 리익만 생각하

면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 한다면 결국은 또다시 남에게 정치적으로 예속

되게 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인민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고 결심

한 이상 지배주의자들의 압력과 봉쇄는 불가피하며 이것을 뚫고나갈 자체의 

강력한 물질경제적힘이 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조선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세 단계로 나누어 한단계한단계 순차

적인 방법으로 진척시켜왔다.

그 첫 단계는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경제구조의 식민지

적편파성과 기형성을 완전히 없애며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닦고 인민

들의 식의주문제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해결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운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축성단계로서 그것은 1947년에 시작되였다가 미제가 도발

한 3년간의 조선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된 조건에서 전후 새롭게 다시 시작

하여 1960년까지 수행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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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계는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이루게 하며 사회주의공업화와 전면적기술개건

을 실현하여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고 원료문제와 기술일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운 자립적민족경제체계의 확립단계로서 

1961년부터 시작되여 1970년에 완수되였다.

셋째 단계는 자립적민족경제체계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 단계로서 

1971년부터 시작되였는데 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가 선 경제로 만드는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조선은 이 모든 단계에서의 과업들을 철저히 자기의 주견과 결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해결하였다.

특히 조선은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건설에서 경제구조를 조선의 실정에 맞

게 설정하고 확립하는것을 가장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자체

의 중공업에 기초한 경제구조를 확립하였다.

나라와 민족부흥의 생명선이 자립경제라면 자립경제의 생명선은 자체의 

중공업이라고 말할수 있다.

대국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은 조선과 같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작은 

나라에서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중공업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겠는가고 하

면서 ≪국제분업≫, 국제적인 ≪통합경제≫의 울타리안에 얽어매려고 하였

다.

하지만 조선은 주체적립장에서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창설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완비한데 기초하여 나라의 모든 경제부문들을 강

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중공업을 건설하는데서도 기계생산기지를 먼저 꾸

리고 기계설비를 생산하는 기존관례를 대담하게 깨뜨리고 필요한 기계설비

들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기계생산기지를 꾸리는 방법으로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해나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였다.

이 경우 조선은 나라의 경제를 철저히 자체의 원료와 연료, 동력에 의거하

는 경제로 건설하였다.

국내에서 원유가 생산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국내자원에 의거한 수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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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석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을 창설발

전시킨것, 콕스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조선에 무진장한 무연탄을 리용하여 

강철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한것 등은 조선이 경제건설에서 철저한 자립성, 

주체성을 견지하고있는데 대한 뚜렷한 례증으로 된다.

이렇듯 조선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생산수단

들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중공업을 건설하

고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경제의 여러 부문들이 유기적으

로 결합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감으로써 그 어떤 세계적

인 경제파동에서 끄떡하지 않는 안정된 경제토대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조선은 경제뿐아니라 국방건설도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였다.

지구상에 침략과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자위

적국방력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담보해나갈수 없다.

1962년의 까리브해위기와 1990년대의 유고슬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의 비

극적사태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는것처럼 자체의 강력한 군사력이 없이는 

자주적인 정권도 나라도 있을수 없고 민족의 부강번영도 제 힘으로 이룩해

나갈수 없다.

군사력이 약한탓에 외세의 식민지로 전락된 뼈저린 교훈을 안고있는 조선

은 공화국이 창건되기 전부터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는것을 자주독립국가건

설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여왔다.

사실 그때 나라가 갓 해방되다보니 자체의 군사력을 마련할수 있는 자금

도 경험도 부족한 상태였고 더우기 북조선에는 쏘련군이 진주해있었던것만

큼 그것을 군사적담보로 하여 국가를 먼저 창건하고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

할수도 있었지만 조선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보위해야 한다는 투철한 립장

으로부터 출발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방력건설에 달라붙었다.

조선은 해방직후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세우는 사업을 비롯하여 시급히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많았지만 자체의 군사일군양성체계부터 세우고 거기

에서 수많은 군사간부들을 육성하였으며 각 군종, 병종의 정규군무력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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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여기에서 유일한 밑천이 있었다면 력사적인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단련

된 항일전쟁의 투사들과 기존의 군사리론, 군사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독창

적으로 창조하고 구현해온 주체적인 군사전법이였다.

조선에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핵심골간으로 하여 하나가 열, 열이 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으로 무장한 자체의 훌륭한 군

사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육성해냈다.

하여 공화국이 창건되기 7개월전에 벌써 정규적혁명무력으로서의 조선인

민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정규무력을 창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군인들을 고상한 정

치사상적 및 도덕적면모와 현대적인 군사기술을 소유한 만능의 군인들로 키

우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특히 인민군대를 조국과 혁명,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사상의 강자들로 

키웠으며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고 그 어떤 정황에서도 자기

의 전투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하는 ≪일당백≫의 만능병사들로 준비시키는

데 힘을 넣었다.

결과 오늘 조선인민군은 세계에서 사상준비가 가장 잘된 사상의 강군, 주

체전법과 완전한 육체기술적능력을 소유한 일류급의 군대로 격찬을 받고있

다.

자체의 강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는데서 국방공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

성을 인식한 조선은 자체의 군수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도 철저히 자력

으로 수행하였다..

조선의 군수공업의 력사는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자체의 힘으로 병기

공장을 세우고 1948년 12월에 첫 기관단총의 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때로부터 시작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변변한 기계설비도 없고 기술자도 기능공도 부족하였지만 조선은 기관단

총의 생산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고 마침내 자체로 무기를 생산보장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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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험과 토대를 쌓게 되였다.

조선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국방력강화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병기공장들을 전망성있게 확대하였다.

1960년대 까리브해위기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기도가 더욱 

로골화되는 조건에서 조선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

적방침을 제시하고 국방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이 전략적방침으로 하여 년평균 36.6%라는 매우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던 

경제가 일정한 지장을 받고 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이 3년간이나 지연

되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조선은 경제나 이여의 부문들이 지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만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단호한 

정책적결단을 내리였다.

이를 위하여 군수공장들을 현대적인 기술장비들로 끊임없이 보충강화하

고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파견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기관

을 창설하고 부문별연구소들을 조직하여 첨단국방과학기술을 대담하게 개척

해나갔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1990년대에도 조선은 군력강화를 국사중의 제

일국사로 내세우고 선군혁명의 로선과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선

인민군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는 사업과 나라의 국방공업을 첨단수

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왔다.

오늘 조선이 다른 나라들같으면 엄두도 낼수 없는 첨단전략무기들을 마음

먹은대로 만들어내고 조선인민군의 기술장비수준이 세계적수준에 올라설수 

있은것은 바로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피땀을 바쳐가며 자립적인 국방공업

을 건설하여놓았기때문이다.

조선은 이와 함께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확립하는데 특별한 힘을 

기울여 나라를 말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켰다.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로 표현되는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는 전선

과 후방이 따로 없이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현대전에서 인민 그 자체가 강력

한 무장대오이고 후방이자 강력한 진지이고 요새로 된다는데 그 특성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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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와 같은 민간무력들이 합리적인 조직구성과 

지휘체계를 가지고 창건되게 되였으며 이로써 인류최초의 전인민적무장력이 

태여나고 전체 인민이 총을 잡고 조국을 지키는 전인민적자위의 력사가 시

작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은 자체의 힘으로 불패의 무장대오와 강력한 국방공업을 

마련하고 전체 인민을 조국수호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우는것과 함께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킴으로써 자위적국방력의 참다운 본보기를 

마련하였다.

자력갱생의 정신, 투쟁기풍을 발휘하여 마련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은 사회주의조선을 떠받들고있는 억센 기둥으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

한 번영을 담보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이상으로 조선의 국가건설경험에 대하여 간단히 개괄하였다.

탁월한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가 있고 가장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온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는 사회주의국가는 영원히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승승장구해나가는 

법이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

회주의의 한길로 더욱 줄기차게 전진해나갈것이며 반드시 강국의 념원을 빛

나게 실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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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국의 인재를 자국의 유학생으로 받아 육성하는 것은, 인재 육성과 과학 

기술·학술의 진흥에 크게 기여한다. 동시에 자국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대

학 등의 교육·연구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외국과의 학술 및 문화 교류를 

통하여, 국제관계 및 상호 이해와 우호 친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발맞춰 외국인 인재의 도입 

및 우수한 유학생 유치가 정책적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적극

적인 유학생 유치의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

동인구의 부족과 편중된 고령의 인구구성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의 유학생 유치는 해외로부터의 고급인재확보는 

 * Cho Hyung beom (Doctoral Program, Graduate School of Policy and Management, Doshis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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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따른 사회문제의 한 해결방안으로 불가피한 상황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1983년에 시작된 “유학생 

10만 유치계획”으로 시작하였다. 당시 8,116명이었던 재일 유학생 수를 21세

기 초까지 10만 명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2008년 7월 문부

과학성은 2020년까지 유학생 30만 유치계획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

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적인 글로벌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

국인 유학생유치와 관련하여 대학의 입학, 졸업, 그리고 취업지원 방안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유학생의 활용 측면까지 다각적

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학생 30만 유치 계획으로 2010년의 재일 

유학생 수는 약 14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2013년에 13만 명까지 유학생이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다시 증가

를 추세로 돌아서며 2015년에는 재일 외국인 유학생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

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당초 2020년까지 유학생 수 30만 유치하겠다는 목

표는 2019년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약 30만 명 기록하며, 양적인 규모 

확대 측면에서는 1년 빠르게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유학생의 출신 국가

별로 그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약 11만 명), 베트남(약 7만 2천 명), 네팔(약 

2만 4천 명), 한국(약 1만 7천 명)순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처럼 양적 측면에서 급증하고 있는 일본 내의 유학생들은 그들을 

수용하고 교육하는 대학의 여건과 교육 및 지원의 질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대학 재정

의 큰 몫을 차지하는 사립대학, 특히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방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대학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을 단지 학교 재정 확보 수단으로

서 유학생의 유치 홍보에만 집중하게 되고, 유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없

는 상황에서도 유학생을 받아 드리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 및 지도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양적 확대에 치중된 유치과열 현상으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점

으로 최근 많이 지적되고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는 분야는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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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모국과의 문화차이에 따른 일본사회 및 학교 내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

응의 스트레스 문제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는 우울증 및 정신적 문제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본 내 유학생

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문화적응이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생하

는 사회·문화적 심리적 변화 현상을 말한다. 유학생들은 이러한 문화부적응

으로 인하여 사회심리적인 문제, 행동문제 등의 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andhu & Asrabadi 1994).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학

생의 정서적인 부분과 학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의 단순히 학업적인 문제만이 아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가 더해지는 것이므로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유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발전하여 작용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홍직 2011). 또한, Pederson(1991)은 타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내국인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움이 되는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더 낮은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유학생 집단은 타국에서 심리적 문제를 

가지게 되는 위험집단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 유학생의 좌절감, 불안감, 소

속감 등이 문화적응 정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련한 연구는 최근 들어 몇몇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

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한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의사소통 문제, 재정적 문제, 학업문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고국

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

선아 2010; 엄혜경 2003). 이홍직(2011)의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성

별과 주관적 건강상태, 한국내 거주 가족의 여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요인에서는 만남의 빈도, 교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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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동료 중국학생의 지지, 가족의 지지, 경제 및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손교교(2012)의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한 유학생들은 

학교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이며, 한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은 언어소통 뿐만 아니라 체류비자

(visa)의 허가문제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의 학업성취를 달성해야 하

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학업스트레스에 노출된 유학생들이 

문화적응의 어려움까지 더불어 겪게 된다면, 학위과정을 마치기가 어렵게 

되고 이는 두려움과 불안정감, 향수병, 학업부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에는 정신적인 질환까지 겪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야노 미치코 2002). 

이윤효(2007)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적절히 해

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

고하고 있으며, 후회와 좌절, 자살, 공격적인 행동, 음주문제, 약물탐닉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문화적응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는 자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한 만

족감이 떨어지며,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

레스와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은주 외 20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국내외에서 진행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

한 선행연구는 주로 결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재한 중국 유학생 등을 대

상으로 한 한정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아직까지 약 1만 

7천 명의 많은 유학생이 있는 재일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재일 한국인 유학

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

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본어 능력, 사회적 지지 요인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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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본어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지 요인을 

통해 고찰 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일본 관동지역 및 관서 지역에서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으로 하였다. 조사의 절차는 우선 인터넷 일본 유학생 커뮤니티(동경 

유학생 모임, 오사카 유학생 모임)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경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징을 살려, 문의 내용에 대한 답글을 통하

여 부연설명을 진행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쳤으

며, 일본 A대학교에 재학 중인 5명의 재일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Pilot study)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회수

된 242부의 설문지 중 결측값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224부의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은 종속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독립변수인 

일본어능력, 사회적 지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수의 구

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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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요인 측정도구 설명

종속변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33문항으로 구성된 5단위 척도
(지각된 차별,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
척도 평균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여=0
남=1

연령 조사당시 연령

재학중과정

대학 학부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기타

전공분야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체능계

유학기간 조사당시 유학기간

성적
1=하
2=중
3=상

주관적 경제수준
1=나쁘다
2=보통
3=좋다

주관적 건강상태
1=하
2=중
3=상

일본내 거주가족의 여부
0=비거주
1=거주

거주형태
0=혼자

1=룸메이트와 함께

일본어 능력

읽기 1=전혀 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 잘한다

듣기

쓰기

말하기

사회적 지지

접촉빈도 만남, 전화 및 이메일 횟수

지지원
교수, 한국유학생, 

타국유학생, 일본유학생, 가족

지지내용
정보적 지지

경제 및 도구적 지지
정서 및 평가적 지지

<표 1> 주요변수의 구성

2.3.1.문화적응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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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수준을 측정하고자, Sandhu et al.(1994)가 개발한 국제학생용 문화적응 스

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

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소외감의 7가지 영역의 36문항으로 구성된 원 척도

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인 유학생에게는 불필요한 3문항을 제외한 33문

항만을 활용하였다. 5단위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계수(Cronbach’s α)는 .904로 나타났다.

2.3.2. 일본어 능력

일본어 능력의 측정에 있어서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05)의 

‘한국어 능력 척도’의 수정하여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일본의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 4개의 영역별 수준을 5단위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일본어 능력척도의 신뢰계수(Cronbach’s α)는 .863로 나

타났다.

2.3.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Winefield et al.(1992)의 다면적 지지 척도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접촉 빈도, 지지원, 지지의 내용 등 세 가지 차원을 통해 

살펴보았다.

접촉빈도는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의 횟수와 전화 또는 이메일의 횟수로 

측정하였으며, 지지원에 있어서는 정보적 지지, 경제 및 도구적 지지, 정서 

및 평가적 지지 등 세 가지 하위 유형별 지지 수준을 4단위 척도로 측정하였

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의 정도로, 경

제 및 도구적 지지는 금전적, 시간적, 물리적 노동을 통한 도움 정도로, 정서 

및 평가적 지지는 이해와 관심, 격려 등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

용된 척도의 신뢰계수(Cronbach’s α)는 .80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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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요인이외에 선행연구에서 문화

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성별, 주관적 건강상

태, 주관적 경제수준, 일본내 거주 가족의 여부, 일본내 유학(거주)기간, 재

학중인 과정, 성적, 전공분야, 거주형식(독거여부) 등의 요인을 측정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와 주관적 경제수준은 ‘상’, ‘중’, ‘하’의 3단위로 분류하여 측정하였으며, 일본

내 거주 가족의 여부는 더미화 하였다. 일본내 유학(거주)기간은 일본에서 

유학한 달로 측정하였다. 재학중과정은 조사 당시 재학중인 학교 과정을 ‘대

학 학부 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기타’로 측정하였으며, 

성적은 ‘상’, ‘중’, ‘하’의 3단위로 측정하였다. 전공분야의 경우는 ‘인문사회

계’, ‘이공계’, ‘예체능계’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아울러 거주형태는 ‘독거’

여부를 측정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측정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개괄적 특징을 소개하고자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

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일본어 능력, 사회적 지지,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수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능력, 사회적 지지, 인

구사회학적 특성이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일련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통계분석은 SPSS 2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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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표 2>는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42%(94명), 남학생이 58%(130명)로 남학

생이 여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나타났다. 연령대에 있어서는 최소

연령 19세부터 최고연령이 36세로 조사되었으며, 10대 6.7%(15명), 20대가 

79.5%(178명), 30대가 13.8%(31명)으로 평균연령은 24.87세로 나타났다. 응

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0.4%(180명)가 일본 대학 학부과정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8.5%(19명), 대학원 석사과정 

6.76%(15명), 일본어학교 등의 기타과정이 4.5%(10명)로 나타났다. 전공분

야는 인문사회계 62.9%(141명), 예체능계 19.2%(43명), 이공계 17.9%(40명)

로 나타났으며, 일본 내 유학기간은 평균 31.5±18.18개월로 나타났다. 유학

기간은 거주기간별로 4단계로 나누어 비교 한 결과, 3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46.6%(105명), 3년 미만의 단기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성적의 경우는 57.6%(129명)이 자신의 성적을 보통으로 평가 하였고, 

28.1%(63명)는 우수하다고 평가한 반면 14.3%(32명)은 저조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경제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보통이라 응답한 이

가 53.1%(119명), 풍요롭다고 응답한 이가 21.9%(49명), 풍요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이가 25%(56명)으로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풍요롭지 못하다는 생각

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서

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유학생이 56.3%(126명)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건

강상태가 좋다라고 응답한 유학생이 30.4%(68명), 건강상태가 나쁘다라고 

응답한 유학생이 13.4%(30명)로 전반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

통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일본내 가족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을 자치하는 90.6%(203명)이 일본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거주형태에 있어도 대다수인 84.8%(190명)가 룸메이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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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M±SD) 구분 빈도(%)

성별
여성
남성

94(42)
130(58)

연령
(24.87±3.91)

10대
20대
30대

15(6.7)
178(79.5)
31(13.8)

재학중 과정

대학 학부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기타

180(80.4)
15(6.7)
19(8.5)
10(4.5)

전공분야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체능계

141(62.9)
40(17.9)
43(19.2)

유학기간
(31.5±18.18)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2(14.3)
44(19.5)
43(19.2)

105(46.6)

성적
하
중
상

32(14.3)
129(57.6)
63(28.1)

주관적 경제수준
나쁘다
보통
좋다

56(25)
119(53.1)
49(21.9)

주관적 건강상태
하
중
상

30(13.4)
126(56.3)
68(30.4)

일본내 거주가족의 여부
비거주
거주

203(90.6)
21(9.4)

<표 2> 연구대상자의 특성

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어 능력에 있어서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 4개 영역 중 

듣기(3.18/4.0), 말하기(3.03/4.0), 읽기(2.73/4.0), 쓰기(2.38/4.0)순으로 측정

되었다. 전반적으로 4개영역 의 평균 2.82±0.79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값 3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어 능력

을 지닌 학생의 수(142명, 63.3%)가 높은 일본어 수준을 지닌 학생수(82명, 

36.6%)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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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태
혼자

룸메이트와 함께
190(84.8)
34(15.2)

일본어 능력
(2.82±0.79)

낮음(≦3)
높음(>3)

142(63.4)
82(36.6)

접촉빈도(만남, 전화, 이메일)
(2.92±0.59)

낮음(≦3)
높음(>3)

125(55.8)
99(44.2)

지지내용

정보적 지지
(1.83±0.63)

낮음(≦1.93)
높음(>1.93)

111(49.6)
113(50.4)

경제 및 도구적 지지
(1.43±0.63)

낮음(≦1.4)
높음(>1.4)

119(53.1)
105(46.9)

정서 및 평가적 지지
(1.87±0.56)

낮음(≦2.0)
높음(>2.0)

123(54.9)
101(45.1)

지지원

교수
(1.54±0.78)

낮음(≦1.7)
높음(>1.7)

124(55.4)
100(44.6)

한국학생
(1.75±0.79)

낮음(≦1.8)
높음(>1.8)

115(51.3)
109(48.7)

타국학생
(1.54±0.64)

낮음(≦1.7)
높음(>1.7)

122(54.5)
102(45.5)

일본학생
(1.67±0.78)

낮음(≦1.6)
높음(>1.6)

122(54.5)
102(45.5)

가족
(2.34±0.71)

낮음(≦2.7)
높음(>2.7)

125(55.8)
99(44.2)

셋째, 사회적 지지는 대부분 연속 변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를 

중앙값 기준으로 점수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분류하여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만남, 전화 및 이메일을 횟수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지원과의 

접촉빈도에 있어서는 4점 만점으로 기준 으로 평균 2.92±0.59으로 나타났으

며,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비율은 44.2%, 55.8%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원에 있어서의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치를 비교 하면 가족의 지지 수준이 

2.34±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한국유학생으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1.75±0.79, 동료 일본학생이 1.67±0.78, 동료 타국 유학생이 1.54± 

0.64, 교수가 1.54±0.78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유형 면에서도 정서 및 

평가적 지지가 1.87±0.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적 지지가 1.83± 

0.63, 경제 및 도구적 지지가 1.43±0.63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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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7가지 영역의 33개 문항의 5점 척도 측정한 

결과, 전체적인 평균치는 2.43±0.56로 중앙치인 3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으

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지각된 적대감

(2.75±0.7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각된 차별감, 두려움, 향수병, 소외

감, 문화 충격, 죄책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M±SD

지각된 차별감 2.71±0.69

향수병 2.34±0.64

지각된 적대감 2.75±0.76

두려움 2.42±0.87

문화 충격 2.29±0.71

죄책감 2.00±0.78

소외감 2.30±0.62

<표 3>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

3.3.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에 앞서서, 각 독립변수간의 다중공

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와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사회적 지지원의 지지 요인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교수와 한국학생이 .581정도의 상관 계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다중공

선성의 문제의 소지는 적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인 문화적응 스

트레스와 독립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재학중 과정, 일본내 가족유

무, 주관적 경제수준, 교수의 사회적 지지, 한국학생의 사회적 지지, 타국학

생의 사회적 지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일본어 능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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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재학중 
과정

전공
분야

유학
기간

일본내 
가족유무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성적
동거자 
유무

교수 
지지

한국
학생 
지지

타국
학생 
지지

일본
학생 
지지

가족 
지지

일본어
능력

접촉
빈도

문화
적응 
스트
레스

성별 1

연령 .183** 1

재학중 
과정

0.084 .524** 1

전공분야 0.001 0.042 -0.089 1

유학기간 0.025 .244** .217** -.177** 1

일본내 
가족유무

.254** .238** 0.047 0.062 0 1

주관적 
경제수준

.158* -0.028 0.115 0.065 0.022 0.127 1

주관적 
건강수준

.340** -0.031 0.094 .164* -0.034 .226** .369** 1

성적 .156* 0.05 .208** -0.101 0.087 0.026 .246** .271** 1

동거자 
유무

0.094 .189** -0.049 .186** 0.055 0.12 -.199** -0.073 -.288** 1

교수 
지지

0.122 -0.041 .169* -0.111 .145* 0.013 -.136* .170* .353** -0.064 1

한국학생 
지지

-0.048 0.006 .181** -.135* 0.073 0.122 -0.016 .239** .142* -0.015 .581** 1

타국학생 
지지

-0.076 -0.008 .185** -0.035 -0.052 0.053 -.141* .172** .137* -0.021 .516** .555** 1

일본학생 
지지

-0.035 -0.13 .151* 0.01 0.002 -0.079 0.055 0.092 .181** -0.1 .433** .313** .517** 1

가족 
지지

0.028 -0.072 .156* -0.097 -0.05 0.035 .144* .206** .260** -.406** .426** .383** .419** .384** 1

일본어
능력

0.07 0.066 .220** -.281** .375** 0.094 0.066 0.115 .189** -.210** .279** .183** .143* .181** .288** 1

접촉빈도 -0.003 .137* .151* 0.117 -0.067 .191** 0.02 .288** -0.025 .189** .233** .244** .251** .173** 0.01 -0.016 1

문화적응 
스트레스

-0.052 -0.104 -.177** -0.042 -0.013 -.180** -0.001 -.239** -0.06 0.063 -.402** -.316** -.174** -0.118 -.237** -.213** -0.122 1

*P<.05, **P<.01

<표 4> 변수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일 한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일본내 가족유무 요인(B=-.258, β=-.134, P<.05)

과 주관적 건강수준(B=-.192, β=-.218, P<.01), 성적(B=-.166, β=-.187, 

P<.0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즉, 일본내에 한국유학생의 가족이 체류하고 있지 않는 경우와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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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본인이 자신의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에 보다 높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의 학업 성적이 높을수

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일본어 능력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지지 요인 중에는 교수의 사회적 지지 요인(B=-.346, 

β=-.484, P<.001)이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주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교수의 사회적 지지가 적은 유학생일수

록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B ß T VIF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수) 3.326 9.826

성별 0.141 0.124 1.78 1.42

연령 -0.017 -0.121 -1.529 1.836

재학중 과정 -0.08 -0.092 -1.214 1.675

전공 분야 -0.055 -0.078 -1.196 1.251

유학기간 0.004 0.126 1.838 1.377

일본내 가족유무 -0.258 -0.134 -2.041* 1.26

주관적 경제수준 0.012 0.015 0.209 1.476

주관적 건강수준 -0.192 -0.218 -2.834** 1.739

성적 0.166 0.187 2.651** 1.468

동거자 유무 0.089 0.057 0.792 1.518

일본어 능력 -0.085 -0.12 -1.7 1.466

접촉 빈도 0.087 0.092 1.345 1.389

교수 지지 -0.346 -0.484 -5.29*** 2.459

한국학생 지지 -0.055 -0.077 -0.935 2.001

타국학생 지지 0.137 0.157 1.865 2.084

일본학생 지지 0.023 0.032 0.431 1.635

가족 지지 -0.018 -0.023 -0.299 1.814

R-square: .548***, F: 5.192

<표 5>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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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는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하여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재일 한국인 유학생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

회학적 특성 중에는 일본내 가족의 유무, 주관적인 건강수준, 성적 등이 재

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본내 가족 유무 여부에 있어서는 일본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가족이 일본내 체류하고 있는 유

학생 보다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국

의 이질적 문화에 적응하거나 외로움, 소외감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역할의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유학생이 현

지에 가족 없이 홀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학이나 일본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유학생이 타국에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나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방

안으로는 최근 일본내 홀로 지내는 고령자 독거 주택이 늘어나는 문제점과 

유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독거 고령자와 유학생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들이 지원하는 공동주거제 정책을 제언한다. 유학

생-독거 고령자의 공동주거제를 도입하게 되면 유학생들은 지자체 및 대학

의 지원으로 일반 주거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주거환경에서 유

학생활을 보낼 수 있으며, 독거 고령자의 외로움 및 고독사 문제 또한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둘째로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

식하는 학생의 경우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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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문화적응 과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건강이 문화적응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재일 한국인 유

학생의 신체적, 정신 건강의 유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 예로, 일본 교토시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

대 시행한다면 재일 유학생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학업 성적의 경우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성적이 높은 유학생의 경우 

보다 많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는 정

신적인 부담이 되어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

을 미쳐 우울과 불안, 초조감 등을 유발한다(김성경 2003; 야노 미치코 2002; 

Arthur 1998)는 연구결과와 단기간에 높은 목표를 완수해야하는 유학생의 

경우는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이승종 1995; Abouserie 

1994)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적을 유지하고자 재일 한국유학생들이 높은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자

로서 교수의 역할이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완화에 중

요한 역할을 자치하는 점과 함께 성적요인을 고려해 본다면, 재일 유학생의 

유학생활 전반에 학교의 학업 그리고 교수가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는 점을 시사하며, 재일 한국인 유학생이 교수에 대한 기대치 및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교수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 나아가서는 생활적응 및 문화적응 과정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또한 대학이나 정부 관

련 부처에서도 교수의 유학생 지도에 대한 교수법 교육뿐 만 아니라 교육과

정 및 교육상담에도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면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응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점을 제언한다. 구체적으

로 대학을 평가하는 척도에 유학생의 관리실태 및 교수와의 유학생 상담 건

수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정된 변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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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는 점, 일본 특정 지역(도쿄, 오사카)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인과관계의 다면적 분석이나 연구결과에 일

반화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

하고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했던 재일 한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 및 일본내 유학생 지원제도 마련에 방향

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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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을 통해본 조선의 민족적 정통성

National Legitimacy Approached through Dress and Its Ornaments

조희승*1

조선사회과학원

복식은 근대이전시기의 고대와 중세의 동방사회에서 그 어느것보다도 민

족적색채가 강하고　민족의 정통성이 구현되여있는 문화전통이다. 해당 민족

은 자기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의복1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의복이 축적된 오

랜 력사적로정과 문화창조과정에 형성된 문화재부의 하나이기때문이다. 그

러므로 어떠한 복식을 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 그 민족의 민족적정통성을 헤

아려볼수있다.

일반적으로 복식이란 피복재료와 옷형태, 각종 부속품과 장식품 등2에 의

 * Jo Hui Sung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1 복식에 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오늘의 현대의복을 제외한 의복에는 민족옷과 민속옷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민족옷, 민족의상이란 력사적운명과 문화적전통을 가진 사회공동체의 

전통문화로서 이제까지 몸담고있고 또 현재도 몸에 붙이고있는 복장의 모두를 가리킨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는 관복과 공복, 일상생활복 등이 포함될수 있다. 또 민속옷(民俗
服)이란 일반 인민대중사이에 전승되여온 생활문화속의 의복과 장식품으로서 주로 농어촌문

화에서 살아온 하층인민들의 생활풍속과정에 창조되고 전승되여온 의복이다. 민족옷은 도시

와 농어촌, 상층과 하층의 구별이 없으나 민속옷인 경우는 도시문화속이 아니라 농어촌과 

산간지대의 하층의 일반대중의 의복에 한정된다. 그리고 민속옷은 선진문명국에는 있으나 

도시와 농촌, 상하층구분이 없는 미개사회에는 민족옷은 있으나 민속옷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것이 일반적개념이라고 한다.

 2 복식, 복장을 구성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즉

① 옷의 기본양식, 기본형태가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재봉의 유무, 재봉방법, 상의와 하의 

또는 통옷 등이다. 벌거벗고 다니는 미개종족에는 옷의 기본양식이 있을수 없다.

② 피복재료가 있어야 한다. 짐승가죽, 짐승털, 나무껍질, 무명, 비단, 아마 등 의복제작에 

필요한 재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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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삼국시기의 고유

하고도 독특한 의복형태의 특징 몇가지와 머리모양형태를 론함으로써 고구

려가 자기의 민족성이 매우 강한 조선의 자주적주권국가였다는것을 밝히였

다. 또한 고구려의 복식전통이 주변나라와 민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

며 어떻게 후세에 계승되여왔는가 하는것을 밝히였다. 겸하여 고구려의복이 

백제, 신라, 나아가서 바다건너 일본에 준 영향을 론하였다.

어떠한 재질로 옷을 짓는가에 따라 옷형태가 달라질수 있으며 재봉 즉 바

느질의 형식과 방법도 달라질수 있다. 방적, 방직의 발전수준, 발전정도에 

따라 그 나라 그 민족의 문화수준, 문명정도가 가늠된다. 여기서는 조선의복

의 재질(피복재료)규명에 앞서 상식적으로 이웃한 종족들이 어떠한 의복재

료를 써왔는가 하는것부터 보기로 한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방적, 방직기술

의 발전수준을 엿볼수 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몽골인과 녀진인, 거란인 등 고비사막과 오늘의 중국동북지방

에 살던 북방종족들의 의복재료는 갖가지 짐승들의 털가죽이였다. 실례로 

북방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한 흉노, 선비, 오환 등의 옷이란 말, 양, 소, 돈, 

삵 등의 짐승가죽으로 만든 갖옷들이였다.3 이들뿐아니라 ≪송막기문≫(松

③ 채색과 무늬가 있어야 한다. 기조색,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색갈, 의례색, 자연무늬, 동식

물무늬, 기하학적무늬 등

④ 기술이 동반되여야 한다. 방적기술, 방직기술, 엮음기술, 짜임기술, 물들임기술(염색기술), 

재단기술, 재봉기술 등

⑤ 장식품과 부속품이 있어야 한다. 부속품은 머리쓰개, 신발, 띠, 양말, 장갑 등이며 장식품

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 가락지(반지) 등이다.

본 론문에서는 이와 같은 복식, 복장을 구성하는 제요소가운데서 피복재질과 옷의 기본형태, 

머리모양-변발문제에 한해서만 취급하였다.

 3 ≪위서≫에 ≪선비라는것은 동호이다. 한나라때에 흉노의 묵득이 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나머지무리가 오환산에 들어간데로부터 그 이름이 있게 되였다. 풍속에 말타고 활쏘기를 잘

하는데 물가를 따라 방목한다. 정한 거처지가 없다. 둥근집(파오)을 쓰고 사는데 입구가 모

두 동쪽을 향하였다. 날마다 짐승을 사냥하는데 고기와 절인젖을 먹는다. 털가죽으로 옷을 

해입는다≫고 하였다. 또한 ≪위서≫(권30권)에 ≪선비의 언어풍속관습은 오환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선비가 만든 털가죽은 부드럽기가 짝이 없어 천하에 이름난 갖옷으로 소문

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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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紀聞)에 의하면 금(金)나라 사람들은 북방은 추위가 심한데로부터 주로 짐

승가죽을 입었다. 그들은 한마리의 쥐를 얻어도 가죽을 벗기여 그것을 귀중

히 저장한다고 하였다. 녀인들은 염소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써서 장식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다만 돼지가죽가죽은 그닥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

은 해빛이나 불에 쪼이면 당장에 탈색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대금국지≫
(大金國志 권 39)에 의하면 토산에 잠상(누에와 뽕나무 즉 누에치기)이 없고 

단지 천을 짤 뿐이라고 하였다. 녀진인들가운데서 일부만이 짐승가죽으로 

옷을 지어입는다고 하면서 그밖에 여러 비단실로 치마를 만들줄 안다고 하

였다. 녀진인들이 비단짤줄 아는것은 그전날 고려의 북방령역에 살면서 고

려사람들에게서 방직기술을 배웠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추운 지대에서 사는 종족주민들은 털가죽으로 옷을 지어입는

것이 보통이다. 고구려사람들도 추운 겨울철에 털가죽으로 모자나 긴 겉옷

을 만들어입는 풍습이 있었던것을 알수 있다. 안악2호무덤의 안칸 서벽에 

그려진 녀인은 얼굴을 내놓고는 머리와 귀를 전부 가리운 털모자를 썼으며 

겉옷을 시꺼멓게 그린것으로 보아 긴 외투같은것을 입었다고 볼수 있다. 실

지로 고구려에 가죽이김장공인이 있었다는것이 기록에 있다.4

그런데 털가죽이외에 물고기가죽이나 새 날개로 의복을 지어입는 종족주

민들도 있었다. 지어는 뱀가죽으로 옷을 지어입기도 하였다. 물고기는 각종 

물고기가죽이 일반적이지만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들중 특히 보가지가죽이 

의복재료에 많이 리용되였다고 한다. 고대나 중세초에 거슬러오르지 않아도 

20세기초엽까지만 해도 흑룡강과 송화강의 두 지역으로부터 연해변강의 해

안가와 싸할린섬을 포함한 폭넓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인류학자들의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겨울에는 개

가죽을 입었으며 여름철에는 물고기가죽으로 옷을 지어입는다고 하였다. 실

례로 기방(奇榜)이라는 종족주민의 의복은 모두 사슴가죽이나 물고기가죽으

 4 ≪일본서기≫ 권15 인현 6년 시세(이해)에 ≪히따까의 길사 고구려에서 돌아와서 장공인인 

수루기, 누루기 등을 바쳤다. 지금의 야마또 야마베고을 누까따마을의 <가죽이김고마(고구

려)>는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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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은 옷이였다고 한다. 혁철(赫哲 헤체)이라는 종족주민들은 남자는 봇나

무껍질로 모자를 만들며 겨울철에는 돈피모자에 여우갖옷을 입는다고 하였

다(극동민족; 도리이 류조전집 7권 1976: 116-117; 토속상의 흑룡강반의 민

족: 560-569). 그리고 녀자들은 물고기가죽으로 옷을 지어입는다고 하였다. 

물고기가죽이란 대개 보가지가죽이다. 특히 여름에 보가지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겨울에는 사슴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다. 동시에 봇나무껍질로 갓도 

만든다고 하였다(극동민족; 도리이 류조전집 7권 1976: 116-117; 토속상의 

흑룡강반의 민족: 560-569).

새깃으로 만든 옷을 입는 종족도 있었다. 동북방의 여러 종족들과 아이누

족사람들속에서 그것을 볼수 있다. 실례로 꾸릴렬도에 사는 아이누족사람들

은 ≪우루≫(uru)라는 새날개나 새깃으로 지은 옷을 입었다.

이것은 에또피리까라는 새5의 깃털을 엮어서 만든 옷인데 보통 웃저고리 

하나를 만드는데 50마리이상의 에또피리까새가 필요하다고 한다. 방적, 방

직기술을 모르는 종족주민들가운데는 녀진족같이 가을과 겨울에는 소와 말, 

돼지, 양, 개, 고양이 지어는 뱀의 가죽을 벗겨 옷을 해입는것이 있다(금나라

의 상경성 및 그 문화 1948; 도리이류조전집 6권 1976: 256)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녀진족들가운데서 빈민층에 속하는 주민들에 한한 이야기이다. 상층

은 송나라나 고려에서 베천 또는 비단천이나 명주실을 수입해서 천을 짜서 

입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여러 민족과 종족주민들이 입고있는 의복의 재질은 

서로마다 각이하였다. 

많은 경우 짐승털가죽으로 만든 갖옷이 기본이였다. 일부 새날개나 깃 또

는 물고기가죽이나 뱀가죽으로 옷을 지어입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것은 일반

적이지 못하였다. 

 5 ≪에또피리까≫라는 새이름은 아이누어이다. 바다새로서 꾸릴렬도의 바다에서 서식하는데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 겨울철에는 혹가이도(북해도)의 바다가에 많이 모여든다. 에또

피리까새옷사진은 ≪도리이 류조전집≫ 5권 첫머리페지에 실린 사진이다. 도리이의 수집품

으로서 현물은 도꾜대학 인류학교실에 보존되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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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나라는 력사적으로 어떠한 의복재료를 써서 옷을 지어입었는

가. 그것은 겨울철 겉옷과 신발(갖신), 관을 내놓고는 기본적으로 베천과 비

단천이였다.

조선의복재료는 고려후반기 문익점(1329-1398)에 의하여 목화가 들어오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베천과 비단천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시기부터 베천생산을 위하여 역삼을 심고 가꾸는 한

편 비단천생산을 위한 누에치기를 잘해왔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옛 기록인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부여전에는 ≪부여의 토지는 

오곡에 마땅≫하고 증(繒 비단), 소(繍 비단의 하나), 금(錦 비단의 하나, 수

놓은 비단), 계(罽:모포)가 생산된다고 하였다. 같은 책의 고구려전에는 고구

려의 의복은 모두 비단천에 수를 놓고 금은으로 장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예

전에는 마포(麻布)잠상(뽕누에치기)이 있어 면포를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한(韓)전에는 잠상을 알아서 면포를 만든다고 하였으며 삼한의 하나인 변진

에는 ≪토지는 기름지고 오곡과 벼를 심는데 마땅하며 잠상을 알고 겸포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백제와 신라의 시조왕기사들에 농사와 뽕나무

심기를 장려한 기사들이 나온다.6 이것은 고대에 이어 삼국시기에 들어와서

도 농사와 누에치기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학

계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누에치기력사는 대단히 오래며 신석

기때부터 가락바퀴유물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적어도 6000년전부터 누에치

기가 시작되였다고 보아진다(조선의 비단과 비단길 2001: 4-18; 일본 유잔가

꾸 2007: 9-23).

앞에서 본바와 같이 고려시기 목화가 쓰이기 전까지 우리 나라에서 의복

재료가 된것은 역삼에서 뽑은 역삼실과 누에고치로 만든 명주실의 두가지였

다. 그런데 실을 만드는 방법에서 볼 때 가락바퀴는 역삼을 위한 실낳이가 

아니라 누에고치를 익혀서 만든 풀솜에서 실낳이를 하는 수공업적 방적수단

 6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백제시조왕 38년 3월조. 권1 신라본기 시조왕 17년, 파사니사

금 3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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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신석기시대에 출현하기 시작한 가락바퀴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 더 많

아지며 그 질적수준도 한층 제고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실낳이가 

현저히 발달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사람들이 그때 벌써 비단옷을 해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어로작업 등에 쓰이는 실이나 그물을 뜨는데 썼을것이다. 그것

이 점차 발전하여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 천을 짜기 시작하였다고 보아진

다. 누에고치생산을 위한 누에와 누에치기 역시 조선의 고유한 품종이며 독

특한 누에치기였다. 우리 나라의 토종누에는 석잠누에(삼면잠)로서 조선에

서 기원한 야생메누에에서 나왔다. 그것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적기간 변함

없이 삼면잠이였다.7

우리 나라 토종의 석잠누에가 독자적이고 고유한것이며 이웃한 중국과 전

혀 계보가 다르다는것은 누에의 품종에 대한 혈청학적검사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8

비단실말고도 우리 조선사람들은 고대시기부터 역삼을 심고 가꾸고 거기

로부터 뽑은 역삼실로 옷을 지어입었다. 특히 질좋은 역삼실을 잘 말리고 지

은 천은 모시라고 하여 여름철옷에서는 최고급의복재료로 쳐주었다. 베천이

나 모시는 색갈이 하얗기때문에 순박한 조선사람들에게 맞는 재료로 호평받

았다. ≪삼국지≫(동이 부여전)에 부여사람들은 의복에서 흰 순백을 숭상한

다고 하였다. 깨끗하고 문명한 우리 조선사람들이 흰것을 숭상한것은 부여

의 국가존재 첫시기부터의 오랜 전통으로서 오늘날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

 7 우리 나라 누에가 삼면잠 즉 석잠누에였다는것은 후시기의 문헌들에도 밝혀져있다. 홍만선

(1664-1715)의 ≪산림경제≫에는 조선누에가 초면(初眠) 재면(再眠), 대면(大眠)의 석잠자는 

누에라고 밝히였고 이것을 보충한 ≪중보산림경제≫(권5, 양잠)와 서명응(1717-1887)의 ≪고

사신서≫(6책 권12 목양문 양잠조)에도 조선누에가 석잠 자는 누에라고 하면서 초면을 두면

(頭眠) 혹은 정면(正眠)이라고 하였다.

 8 조선 메누에의 생식세포가 27개라는것은 ≪계응상선집≫(3권 1970년 19-20페지)과 ≪품종론 

및 잠체유전학≫(1930년 도꾜 꼬도깡 16-18페지)에도 밝혀져있다. ≪조선의 비단과 비단길≫

19-23페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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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발해력사를 외곡하는데 일생을 바친 도리야

마 기이찌(鳥山喜-1887-1959)라는 일본학자는 ≪조선백의고≫에서 조선민

족의 백의는 ≪몽골군에 의하여 멸망당한 신라유민들이 망국을 조상하기 위

하여 입은 상복의 백의습속이 전해진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조선민족을 모

독하였다. 우리 조선민족은 고조선, 부여이래로 흰것을 숭상하는 오랜 전통

을 계승하였기때문에 백의민족, 백의동포로 불리운것이지 결코 일본인학자

가 운운하는것처럼 몽골군이 어떻다는것은 당치않은 시비거리에 불과할뿐 

조선민족을 모독하는 고약하기 짝이없는 망발에 불과하다. 부여이래로 흰옷

을 입은것은 역삼실, 베천과 같이 물로 헹구고 두드리면서 해빛에 말리면 하

얗게 된다는 재질과 관계되는것이지 그 어떤 상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상 간단히 우리 나라 의복의 재료 몇가지와 주변나라와 종족주민들의 

의복재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컨대 아이누족들은 돼지와 개, 고양이, 소

와 양, 염소 지어는 새의 깃털이나 뱀가죽으로 옷을 지어입었다. 그들은 각

종 짐승가죽을 벗기고 통채로 말리워 적당히 꿰매여 만든 옷을 입었다. 거기

에는 방적이란 있을수 없었다. 그와 상반되게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아마

를 심어가꾸고 그 아마에서 껍질을 벗긴 연피질섬유를 물에 담그었다가 그 

다음 가늘게 쪼갠 역삼실에 갈퀴를 내여 긴 실을 뽑았다. 따라서 여기에는 

가락바퀴가 필요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가락바퀴는 신석기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청동기시대에 와서는 눈에 띄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

리 나라에서 누에치기, 누에고치생산과 직접 관계된다. 처음 그물실이나 낚

시줄 등에 쓰이던 누에고치실이 점차 의복재료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토종

메누에는 점차 순화사육되면서 가잠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가잠으로 순화사

육되면서부터 점차 실낳이가 이룩되였다. 실낳이란 곧 방적을 의미한것이였

다.

방적과 방직으로 이룩된 천인 베천(모시포함)과 비단천 그리고 후세의 목

화솜에서 뽑은 면천은 재단하기 쉽고 재봉하기에도 좋았다. 옷에 맞는 재단

과 섬세한 재봉이 가능하였다. 그대신 짐승가죽으로 만든 털가죽이나 새털, 

새깃으로 만든 의복천은 재단도 불편하고 더우기 재봉하기에는 더더욱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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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거기에는 재봉이라기보다 대충 꿰매는 작업만이 있었다. 그리고 베천

이나 비단천은 염색하기 좋았으나 그와 반면에 털가죽이나 물고기가죽, 뱀

가죽, 새깃털을 염색한다는것은 당시에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였다.

그러면 아마심기로 얻어진 베천과 누에치기로 얻어진 비단천으로 우리 선

조들은 어떠한 옷을 지어입었는가. 그 옷형태는 어떠하였는가. 그것은 두말

할것없이 조선식의 치마저고리, 저고리와 바지였다. 그것은 고구려사람들의 

옷차림에서 여실히 엿볼수 있다.

지금까지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의 복식에 대하여서는 민속학적견지

에서 관찰한 많은 연구론문들과 도서들이 나왔다(조선의 민속전통2권 1994; 

조선옷차림풍습사연구 2017).

여기서는 민속학적견지에서 본 복식의 구체적내용의 언급은 피하고 주로 

고구려사람들의 옷모양과 머리모양을 살펴봄으로써 고구려사람들의 고유한 

민족적정통성이 구현정립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구려는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고구

려는 삼국시기에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놀았을뿐아니라 

그 이후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 큰 영향을 준 나라였습니다.≫(김정일 전집 

2권: 181)

고조선을 계승한 고구려는 삼국시기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놀았으며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그 력사적전통이 발해와 

고려에 이어져 후세의 조선력사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이웃한 중국 한족의 옷은 한족특유의 옷으로서 남자저고리는 

둥근 깃이고 앞중심이 막혀있었다.

수나라의 녀자저고리는 길이가 가슴을 가리울 정도이며 발목까지 내려오

는 두 가랭이가 있으며 가랭이의 끝을 끈이나 단 등으로 좁혔으나 이와 반면

에 중국의 남북조시대인물상들을 보면 바지가랭이의 끝이 좁지 않고 나팔바

지형태였다.

고구려 남녀저고리의 기본형태는 길이가 허리를 훨씬 넘으며 앞가운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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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쳐진 곧은 깃 저고리이다.

고구려 녀자치마의 기본형태는 주름잡은 통치마 즉 주름치마였다. 그와 

반면에 수나라의 녀자치마는 앞가슴으로부터 땅까지 닿는 긴 치마 즉 통치

마이다. 주름도 세우지 않았다. 주나라때부터 수, 당에 이르기까지 중국 한

족의 녀자치마의 기본형태는 바로 이와 같았다. 그와 반면에 고구려녀자들

의 주름치마는 특색이 있었다. 고구려무덤벽화들인 룡강 쌍기둥무덤벽화, 

수산리무덤벽화, 덕흥리무덤벽화들에 보이는 고구려녀자주름치마는 치마가 

허리로부터 아래단까지 주름을 잡았다. 특히 단색주름치마와 여러가지 색을 

배합하여 주름을 세운 무지개치마가 있었다. 여기에는 치마아래단에도 다른 

색갈로 직선 또는 톱날형의 선을 쳤다.

이처럼 고구려사람들의 옷차림은 중국한족과도 다르고 녀진족이나 거란

족, 몽골족의 의복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의복이였다. 녀진족이나 거란족의 

의복은 목깃이 둥글고 어느 정도 목깃이 높은 이른바 ≪하이넥크≫(high 

neck)형식으로서 가운데에 맞섶을 하였다. 오늘의 중국옷이라고 하는 녀자

의 치포(旗袍)나 다부산자라고 하는 남자통옷은 고유한 전통적중국옷이 아

니라 녀진족들의 옷차림풍습을 구현한것이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서 보는 고구려사람들의 옷차림은 고조선이래의 전통

적인 조선옷을 계승발전시켰다. 고구려에 앞선 고조선에 전통적인 조선옷이 

있었다는것은 만조선의 창시자 만에 대하여 쓴 사마천의 ≪사기≫(조선렬

전)에 명백히 밝혀져있다.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연(燕)나라에 망명해있던 고

조선 사람 만(滿)이 자기 무리 1000여명을 거느리고 고국인 고조선에 돌아갈

때의 모습을 ≪머리를 쪽지고 오랑캐옷(호복)을 입고 동쪽으로 가다가 새

(장성)를 나가서 패수를 건넜다.≫(魋結蠻夷服而東走出塞渡浿水)(동양복장사

론고 (고대편) 1979: 113-114)라고 표현하였다.

중국사람들은 바로 고조선의 의복을 호복(오랑캐옷)이라고 불렀다.

고구려사람들의 의복의 특징은 첫째로, 옷깃이나 소매끝, 도련 등에 선( )을 

대는것이였다.≪주서≫, ≪수서≫, ≪북사≫등의 고구려관계기사들에는 부

인의 옷에만 선을 댄것처럼 표현했으나 고구려무덤벽화를 보면 남자들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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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에도 선을 댄것이 확연하다.

선은 남녀저고리의 가장자리 즉 깃과 소매끝, 도련에 저고리의 바탕색과 

다른 색갈천으로 보충하는것이다. 이것을 선을 댄다고 한다.

저고리에 선을 대는것은 빨리 어지러워지는 부위를 자주 갈아대여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으려고 한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문화적요구성의 반영이다.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 강서 덕흥리무덤벽화, 약수리무덤벽화, 수산리무

덤벽화, 집안 춤무덤벽화를 비롯한 고구려무덤벽화들에 그려진 남녀인물들 

모두가 선을 댄 저고리를 입었다. 이것은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의 의복

에만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의복차림새였다. 이러한 선을 댄 의복은 중국의 

한족이나 그밖의 주변나라 의복에서는 찾아볼수 없다.

고구려의복에서의 특징은 둘째로, 옷을 여미는것 즉 옷을 여닫는것을 기

본적으로 왼쪽으로 하는것이였다. 이것을 보통 좌임(左衽)이라고 부른다.

중국사람들은 력대로 고조선사람을 만이복(호복 오랑캐옷)을 입은 사람으

로, 고구려사람을 좌임복 입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실례로 중국 수나라사람들은 고구려사람을 가리켜 ≪상투를 틀고 좌임복

을 입은 사람≫(被髪左衽之人)(≪수서≫ 제기 양제 8년)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하여 중국사람들은 접촉이 많았던 고조선과 고구려사람들을 가리켜 머리

를 쪽진 좌임옷 입은 사람이라고 호칭하였던것이였다.

력대중국사람들은 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미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시 말하여 우임이 기본이였다. 실례로 하남성 신양현의 동주시기의 전

국시대무덤에서 출토한 칠을 바른 나무우상과 채색한 남자상의 의복, 산서

성 후마시의 전국시대무덤에서 드러난 청동주형의 인물상옷차림, 사천성의 

전국시대무덤의 벽돌무덤칸에 선각화로 그려진 인물들의 의복, 진, 한시기때

의 진시황 병마모형(1974년 발견. 섬서성 림동현)의 530체의 의복(군복), 

1972년에 발견된 호남성 장사 마왕퇴무덤에서 나온 의복 등이 모두 우임이

였다. 따라서 중국력사에서 5호 16국, 거란의 료, 녀진의 금, 몽골의 원에 

의하여 북중국일대가 지배당하기이전 중국한족의 의복은 모두 우임복이였

다. 그리고 17세기 녀진의 청나라에 의하여 전 중국이 지배당하기 이전의 



복식을 통해본 조선의 민족적 정통성  675

명나라때는 모두 우임으로 된 의복이였다.

중국 한족의 전통의복과는 달리 고구려사람들의 의복은 왼쪽으로 여닫는 

좌임이 기본이였다. 고구려무덤벽화의 인물풍속도를 다시 상기해보면 다음

과 같다. 

고구려사람의 남자경우 옷차림의 기본은 저고리와 바지였다. 저고리는 길

이가 양복저고리만하고 앞은 완전히 터쳤으며 곧은 깃을 달고 섶은 어김식

이였다. 허리에는 띠를 매게 되여있다. 섶은 어김식으로서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기본이고 오른쪽으로 여민것도 있다. 왼쪽으로 여미는 좌임이 기본이

고 오른쪽으로 여미는것도 있지만 우임은 기본대세를 차지하지 못하고 후시

기에 와서 혹간 나타나게 되였다.

이렇게 고구려와 중국한족의 의복에서 옷섶을 어느 쪽으로 여미는가 다시

말하여 좌임인가 우임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저고리의 목과 소매끝, 깃, 도

련에 선을 대는것 등에서 량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로

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두 민족, 두 나라가 매 각자 자기의 력사적행정이 다

르고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는것을 보여주는것외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말하

여 두 나라가 서로마다 각이하고 매 각자 자기들의 민족적정통성을 호상 유

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구려에는 자기의 고유한 복식제도가 있었다. 그러한 고구려의 

복식제도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고려에도 계승되였다. 고구려에 고유하고 독

자적인 복식제도가 있었다는것은 송나라때 사람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

도경≫에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거기에는 ≪신이 듣건대 동이의 풍속은 … 마땅히 의관이 있었다. 한나라 

력사책(漢史)에 말하기를 그 공회의복은 모두 금(錦)으로 수놓은 비단옷이고 

금과 은으로 목부위를 장식한다. 태가(대가)와 주부는 책(幘)을 쓰는데 관과 

같다. 소가는 절풍을 쓰는데 변(弁 고깔)과 같다. 어찌(중국의) 상(商)나라와 

주(周)나라의 관변제도를 모방했다하겠는가. 당나라 초시기에 고구려임금은 

오채의복을 입고 백라관을 썼다…≫고 하였다(선화봉사고려도경 권7 관복).

서긍은 고려사람들이 전하는 말대로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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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고려의 복식을 론하는 마당에서 고구려복식제도를 론하였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시의 고려복식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백라관을 쓰고 오채빛

나는 비단옷을 입은 고구려임금에 대하여 기록했던것이다.

서긍은 고구려복식제도가 자기의 독특한것이여서 중국의 상, 주의 의관제

도를 본받지 않았다는것을 직접 고려의 수도에 와서 보고 판단하였던것이

다.

겸하여 고구려의 머리모양형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고구려귀족들이 관복을 착용할 때 쓰던 책도 중국의 책과 달랐다. 이에 

대하여서는 중국사서들에서도 고구려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자기 나라의 책

과는 달리 뒤가 없다(≪삼국지≫위지 고구려전)고 하였다.9 여기서 말하는 

≪뒤≫라는것은 한나라때의 흑개책에 드리우던 수(뒤머리에서 목부위까지 

내리드리운 천)를 말한다. 한나라때 남자들이 쓰던 흑개책에는 뒤로 드리운 

수가 달려있었는데 그것은 앞선시기의 머리수건을 발전시킨것과 관련되여있

을것이다.

반면에 고구려무덤벽화들에 그려진 인물들이 쓴 책에는 천을 뒤로 드리운

것과 같은것이 전혀 없다. 그것은 고구려의 책이 고조선사람들이 쓰던 변(弁 
고깔)을 발전시킨것이기때문이다. 고구려의 책과 한나라의 책은 그 발생전

제가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형태학적차이를 나타내게 된것이다.

고구려사람들의 머리쓰개에서 특이한것은 절풍(折風)과 함께 머리우에 새

깃을 꽂는것이다.

절풍은 바람을 꺾는다는 뜻인 머리쓰개이다.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

를 익혀오던 고구려사람들의 생활과정에 이와 같은 머리쓰개가 나왔다.

≪삼국지≫(위지 동이 고구려전)를 비롯한 ≪량서≫(재이전 고구려)에도 

≪대가와 주부가 머리에 쓰는것은 (중국의)책과 비슷하나 (고구려것은)뒤가 

없다. 소가는 절풍을 쓰는데 모양이 변과 같다.≫10 고 하였다.

 9 ≪삼국지≫(동이 고구려전)와 ≪량서≫(제이전 고구려) 등 여러 력사책들에서는 ≪大加主簿
頭所著似幘而無後其小加著折風形加弁≫라고 하였다.

10 ≪삼국지≫(동이 고구려전)와 ≪량서≫(제이전 고구려) 등 여러 력사책들에서는 ≪大加主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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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서는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머리에 두가닥의 새깃을 꽂는것은 고구려무덤벽화에서도 볼수 있을뿐아

니라 문헌자료에도 나온다. ≪위서≫고구려전에는 ≪머리에 절풍을 쓰는데 

그 모양이 변과 같다. 옆에 새깃을 꽂는데 귀천에서 차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수서≫(고구려전)와 ≪북사≫(고구려전)에도 있다. ≪북

사≫(고구려전)에는 ≪절풍…을 쓰는데…두개의 새날개를 꽂는다. 귀한자의 

그러한 관을 소골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의 복식에서 절풍우에 두개의 새날개를 꽂는 모습은 춤무덤

을 비롯한 여러 고구려무덤벽화들에서 볼수 있다. 특히 7세기중엽의 력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그린 우즈베끼스딴공화국 싸마르깐드의 아프라샤브궁전벽

화에 그려진 고구려사신은 신통하다. 벽화에 그려진 두명의 사신의 차림새

는 절풍이라고 부르는 머리쓰개와 거기에 꽂힌 두개의 새깃, 고리자루긴칼, 

두손을 맞잡고 서있는 모습 등 룡강 쌍기둥무덤에 그려져있는 고구려남자의 

모습그대로이다.11

이처럼 고구려의 책이나 절풍 그리고 절풍에 두개의 새깃을 꽂는 복식풍

습은 고구려이외에 찾아볼수 없다.

중국(한족)사람들자체가 절풍에 새깃을 꽂는 풍습을 매우 기이하게 여기

였다. 실례로 1979년 서안의 당나라 장안성 도정방에서 드러난 ≪도관7국6

변은합≫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것은 유명한 당나라 장회태자 리현(李賢 
651 또는 654-684)과 관계되는 물건이다. 당고종과 측천무후사이의 둘째아

들(고종의 여섯번째아들)로 태여난 리현은 675년에 황태자가 되였으나 측천

무후때문에 페하여 자살한 인물이다. 죽은 다음 신룡2년(706)에 건릉(고종의 

무덤)의 동쪽에 매장되였다.

≪도관 7국6변은합≫의 뚜껑우에 고려국(高麗國)이라는 글자와 함께 5명

頭所著似幘而無後其小加著折風形加弁≫라고 하였다.

11 아프라샤브궁전벽화에 그려진 고구려사신은 기록들에 나오는 두손을 맞잡고있는 공수(供手)

모습 그대로이다. 또한 그 옷차림과 길게 드리운 고리자루긴칼모습은 일본에 전해오는 ≪성

덕태자상≫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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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물이 그려져있다. 인물들은 머리에 두가닥의 새깃 꽂은 관(절풍)을 썼

다(고고와 문물 1984: 23). 이것은 분명 고구려사람을 형상한 그림이 틀림없

다. 당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때문에 그러한 은합을 만들면서 뚜껑우에 망한

지가 오래된 (38년) 고구려사람들을 형상하는지, 모름지기 복식이 매우 특이

한데로부터 그가 어려서 그 어떤 인연이 있었던 고구려사람을 형상한것이 

아닌가 한다.

관(절풍)에 두개의 새깃을 꽂는것과 같은 독특한 고구려복식은 동족의 나

라들인 백제, 신라, 가야에도 영향을 주었으나 이웃한 중국(한족)이나 녀진

족, 거란족, 몽골족 등에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독자적인것이였다.

머리쓰개와 함께 겸하여 머리모양형태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머

리모양형태란 이른바 ≪변발≫에서 머리를 밀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고구려사람들의 머리형태는 이미 본바와 같이 머리를 쪽지는것이다. 머리

를 쪽진다는것은 상투를 튼다는 뜻이다. 고구려사람(남자)들의 머리모양형

태는 머리를 쪽지고 상투를 틀어올리는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중국사서들

에 피발(被髮), 추결(魋結) 등으로 표현하였다.

고구려무덤벽화에도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의 권법을 하는 두 장사의 

머리모양, 집안 씨름무덤의 씨름을 하는 두 장사의 머리모양, 집안 세칸무덤

의 힘장수의 머리모양 등은 머리카락을 쪽진 모양 즉 상투를 튼 모습이다. 

다시 말하여 머리를 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후세에 중국이나 이여의 종족이 하는 변발은 좌우켠이나 가운데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을 외태머리모양으로 한 다음 뒤쪽가운데에 넘기는것이다. 그

런데 고구려사람을 비롯한 삼국시기의 이른바 ≪변발≫은 그것과는 전혀 달

리 머리를 밀지 않았다.

고구려를 비롯한 백제나 신라의 삼국시기 조선사람들은 머리를 밀지 않고 

머리만 쪽지였다. 상투를 하더라도 머리를 밀지 않은 머리모양모습 바로 이

것이 조선의 고유한 머리모양본새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무덤벽화와 문

헌기록에도 전해온다.

가령 룡강 쌍기둥무덤벽화에는 고구려부인이 머리태를 머리우에 소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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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얹은 다음 이마띠를 둘렀다. 그러한 모습은 ≪북사≫(백제전)에도 ≪부

인은 분이나 눈섭을 그리지 않는다. 녀자(처녀애)는 변발을 하여 뒤에 넘겨

드리우는데 출가하면 곧 두 줄기로 나누어 머리우에 틀어얹는다.≫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결혼하기전까지는 외태머리로 뒤에 길게 드리웠다가 시집간 다

음에는 쌍태머리를 만들고 그것을 소반처럼 틀어서 머리우에 올린다는것이

다. 중국사람들은 백제사람들이 머리를 뒤로 빗어넘긴 외태머리를 ≪변발≫
이라고 표현하였다. 백제사람들뿐아니라 신라사람들도 ≪부인은 변발을 하

여 목에 둘렀다가 오색비단쪼각이나 구슬로 머리를 장식한다.≫(≪북사≫
신라전)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삼국시기 조선사람들의 머리모양풍습은 

그대로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 그리고 오늘날의 머리모양풍습으로 연연히 

계승되여왔다.

이에 대하여서는 중국의 ≪선화봉사고려도경≫(권20 천사, 귀녀, 녀자),

≪황청직공도≫(皇淸職貢圖)의 ≪조선인풍속≫에도 반영되여있다. ≪황청

직공도≫에는 조선인풍속은 남자들의 ≪저고리와 바지는 모두 흰천으로 만

드는데 일반백성들의 부인들은 변발한 다음 머리꼭대기우에서 소반(또아리)

을 틀어올린다.≫고 하였다. 이것은 앞에 본 ≪북사≫의 백제전이나 신라전

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우리 나라 풍속에 처녀총각이 결혼하기전에는 외태머리를 하고 머리뒤로 

드리웠다가 총각이 장가가면 관을 얹고 처녀가 시집가면 외태머리를 쌍태로 

하여 머리우에 틀어올려 비녀를 꽂는것이 관례화되여있다. 이러한 풍속은 

이미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 기본틀거리가 형성되여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문제는 중국사서들에 나오는 ≪변발≫이라는 개념문제이다. 모름지기 

중국(한족)사람들이 고구려사람들의 그것이 동북방종족주민들의 머리모양과 

비슷하다는데로부터 그렇게 부른것 같다. 력대로 중국(한족)사람들은 이러

한 ≪변발≫을 ≪돼지꼬리≫라고 불렀고 녀진족이나 거란족, 몽골족들이 

북중국일대에 세운 왕국들인 료, 금, 원나라를 가리켜 ≪돼지꼬리왕조≫라

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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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력대중국(한족)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든지간에 조선의 외태머리와 

북방종족의 변발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것이다. 그것은 고구

려를 비롯한 력대 조선사람들은 머리를 밀지 않으며 아이들이 시집장가가면 

이른바 ≪변발≫을 그만두고 관을 얹거나 비녀를 꽂는다는데 있다. 다시 말

하여 조선의 ≪변발≫은 머리를 밀지 않지만 북방종족의 진짜 변발은 앞머

리나 옆머리를 면도칼로 밀고 돼지꼬리처럼 뒤에 넘기는것이다. 그리고 아

이들이 성장하여 시집장가가는때와는 상관없이 그 머리모양을 그대로 유지

하는것이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모히깡족식머리모양12이라고 말할수 있을것

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고구려사람들의 복식은 고구려특유의 독자적인 하

나의 체계정연한 복식이였다. 그것은 중국(한족)의 복식과도 다르고 북방 여

러 종족들의 그것과도 달랐다. 녀진족이나 거란족, 몽골족들에게는 오래동

안 의관제도에서 ≪의≫는 있으나 ≪관≫이 없어 맨머리이거나 머리에 털

모자를 쓰는것이 고작이였다.

맨머리바람에 자기의 고유한 목긴 의복에 목으로부터 무릎아래에까지 내

려오는 통옷이 기본이였다. 이러한 통옷은 웃저고리와 바지 등으로 구성되

여 있는 고구려옷과 거기에 기원하고있는 조선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로 

구성된 조선옷과는 현격한 수준차이를 나타내고있었다.

중세 동방사회에서 복식은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징표였다. 복식에는 그 

나라 그 민족의 독자성과 정통성이 구현되여있다. 흔히 횡포한 침략자들은 

저들이 침략하여 정복한 피정복민족, 피정복주민들에게 자기네 의복을 그대

로 입을것을 강요하기 일쑤이다. 그것은 침략자들이 해당 나라, 해당 민족을 

정복하였고 예속시켰다는것을 과시하기 위한 강압정책의 하나였다.

다른 한편 한급낮은 나라나 봉건지배계급들은 정치적으로 상전으로 받들

12 모히깡족은 아메리카에서 살던 인디안으로서 ≪모히깡족의 최후≫라는 소설로 유명하다. 바

로 모히깡족들의 머리모양이 가운데머리만 남기고 나머지 머리카락을 뒤에 넘길사한 다음 

나머지 옆머리 등은 썩 밀어버렸다. 중세 녀진족들의 머리모양과 비슷하다. 단지 꼬리 비슷

한 뒤머리가 없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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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사대하는 해당 나라 또는 높은 문화수준에 추종함으로써 자기의 복식

을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원래 복식이란 언어와 같은 정신문화

와는 달리 일상생활에 밀착한 물질문화로서 변하기 쉬운 성격이기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민족의 복식은 생산수단과 생활환경, 정치적인 강압시도 등의 

제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가 전통적의복을 바꾸지 않는 법이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같은 동족의 나라이지만 신라는 고구려를 대국으로 섬기면서 고구려의복

을 하사받아 고구려식 의복을 입고다녔다.

5세기 말경에 세워진 ≪중원고구려비≫에 의하면 고구려태왕은 고구려로 

찾아온 신라매금(임금-왕)에게 의복을 주었으며 또 여러 벼슬아치들에게도 

아래우의 옷가지를 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매금이 고구려를 떠날 때

는 신라의 높고 낮은 관리들에게도 아래우의 의복과 신발 등을 주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신라의복제도는 고구려의복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였다.

고구려멸망직전인 660년대 고구려의 반역자 연남생이 당나라에 투항하자 

당나라황제는 띠와 금단추를 단 의복을 각각 일곱벌씩 주었다고 한다(삼국

사기 권49 렬전 개소문). 이것 하나만 놓고보아도 고대와 중세동방사회에서 

복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648년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외세를 끌어들일 청원을 하였을 때 

당나라에서는 그에게 황금과 비단 그리고 진귀한 의복을 주었다. 이듬해 신

라에서는 조정관리들이 당나라의 복식을 그대로 착용하게 하였으며 남의 나

라인 당나라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즉 649년이후로부터는 신

라에서는 관복에 한해서 당나라옷을 입게 된것이다. 그것이 후세에까지 계

승되고 하나의 관례가 되였다. 그렇게 되여 신라통치배들은 당나라 황제에

게서 의복을 받자마자 그것을 입고 외국에로 다니기 시작하였다. 실례로 

651년에는 신라 사찬(신라관등급 17계의 제8계) 지만(知萬)등이 신라옷을 

입고 일본 북규슈의 쯔꾸시에 도착하였다(일본서기 권25 효덕 2년 시세). 이

에 대하여 일본야마또정부의 위정자들까지도 반발비난하게 되였다.

물론 이와 같이 당나라에서 보내여 온 중국의 관복들이 온 나라의 복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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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시킨것은 아니였다. 신라봉건통치계급이 공식적마당의 일부에서만 착용

하는데 불과하였다. 신라의 존재전기간 당나라에서는 665년(문무왕5년)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자기네 의복을 보내여왔다. 그러한 의관복식은 

제사용 례복을 비롯하여 행사의례용에 제한될뿐 일반 귀족들과 대중의 의복

은 여전히 조상전례의 바지저고리에 치마저고리였다. 고려시기에 들어와서

도 료(거란)나라와 송나라에서 여전히 경쟁적으로 의복을 고려에 보내왔다. 

하지만 온 나라의 의관제도는 이전과 같았다. 이런데로부터 ≪고려사≫(여

복지)에서 ≪동국(조선)은 삼한때부터 의관복식은 토속을 따랐는데 신라 태

종왕(김춘추)에 이르러 당나라 의복을 청하였다. 이후 관복제도가 조금 중화

것을 흉내내게 되였다.≫(고려사 권72 여복지 서문) 라고 하였다.

어떤 일본학자는 고려시기 (고려)국왕에게 관복이 하사되였다는것은 고려

왕조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거란, 료, 금 등 이민족의 왕조(동양복장사론고 

1984: 359)라고 단정하는것과 같은 엉터리없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주장은 일축해서 마땅하다.

력대로 조선사람들은 자기의 전통적인 복식제도를 고수하기 위하여 피타

는 노력을 다하였으며 그것을 굳건히 지켜왔다.

1260년 8월 몽골의 홀필렬(구비라이)이 고려와 강화를 맺으면서 고려가 

제기하는 모든 요구조건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6가지의 내용으로 된 강화

공약을 선포하였다.

그 6가지의 첫번째가 ≪의관은 본국(고려)의 풍속대로 입고 쓰게 하며 고

치지 않는다≫(고려사 권25 세가 원종 원년 8월 임자)는것이였다.

그러한 실례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 후금(청)과의 관계에서도 찾

아볼수 있다. 녀진족인 후금(청)은 한족과의 싸움에서 패한 한족군사들에게 

무조건 ≪변발호복≫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우리 조선은 그렇게 강요하지 못하였다. 조선은 자기의 자주적인 

주권과 고유한 복식제도를 지켜냈다. 이에 대해서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

기≫(중권)에서 쓴 내용이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나라가 처음 창건되면서 한인포로를 붙드는대로 머리를 깎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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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강화를 맺어서는 조선사람의 머리를 깎지 않았다. 세상에 전하는것

이 태종(1592-1643 청 제2대황제 황태극)이 그것을 허락치 아니하고 조선은 

례의를 숭상하니 억지로 사정없이 그렇게 한다면 군사를 돌린 다음 반드시 

본래대로 한다고 하여 그냥 두었다고 한다.≫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를 기본바탕으로 한 고구려복식제도는 신라와 고

려, 조선봉건왕조에 이어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어지고있다.

고구려의복은 이웃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다대한 영향을 주었던것

이다.

고구려의복이 동족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 그리고 주변나라 민족과 종족

주민들에게 다대한 영향을 준데 대하여서는 여러 력사자료들에 확연히 반영

되여있다.

먼저 동족의 나라들인 백제, 신라에 준 영향부터 보기로 한다.

중국의 력사기록들인 ≪량서≫(제이전 백제)에는 ≪(백제사람들의)의복은 

정결하고…지금의 언어복장은 거의 고려(고구려)와 같다≫고 하였고 ≪위서≫
(백제전)에는 ≪그 의복음식은 고구려와 같다.≫, ≪주서≫(이역전 백제전)

에는 그 의복은 ≪남자는 대략 고려(고구려)와 같다≫고 하였다. ≪수서≫
(백제전)와 ≪남사≫(동이전 백제), ≪북사≫(백제전)등에도 우와 꼭같은 

기사를 실었다. 신라는 ≪수서≫(신라전)와 ≪북사≫(신라전)에 ≪의복은 

대략 고려(고구려), 백제와 같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백제와 신라의 의복은 ≪거의 고구려와 같다≫는 

것이였다. 다시말하여 백제와 신라의 의복은 고구려가 기준이 되여 그와 비

슷하다고 론하였다. 고구려의복을 백제나 신라 그리고 이여의 다른 나라와 

대비한것은 없다.

력사자료를 놓고볼 때 상기 중국사료들은 당시의 력사적사실을 그대로 반

영한것이다. 왜냐하면 백제는 고구려의 한갈래가 남으로 내려가서 건국한 

나라였고 신라 역시 삼국가운데서 제일 뒤떨어지고 뒤늦게 발전한 소국으로

서 5세기까지는 고구려에 예속된 속국이였다. ≪중원고구려비≫에서 본바

와 같이 신라는 고구려태왕이 하사한 의복을 입었고 그에 준하여 온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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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복을 입고있었던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고학적자료를 통해 보

아도 일목료연하다.

경주 금방울무덤에서 드러난 기마인물상 등에서는 곧은깃저고리를 입었

다. 길이가 허리를 지나고 소매도 말타기에 편리하게 좁다. 그리고 기마인물

상의 저고리깃에는 선을 댔다. 이와 같은 옷차림은 고구려의복을 방불케 한

다. 또한 절풍도 썼다. 상기 기마인물상은 고깔모양의 높은 운두가 있는 쓰

개를 썼다. 그 쓰개는 띠모양의 테가 있는 고구려절풍형식의 모자다. 그밖에

도 의복뿐아니라 금관무덤 등에서 드러난 금관을 비롯하여 신라의 모든 의

관복식은 고구려 그대로였다.

마감으로 일본에 준 고구려의복의 막강한 영향에 대하여 보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발전된 문화는 일찍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주변나라

들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 고대일본의 문화

발전에 준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김정일 전집 제2권: 418)

중국의 력사책 ≪삼국지≫(위지 동이 왜인전)에는 3세기경의 왜인들의 형

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왜인의) 남자들은 모두 상투를 틀고 천쪼각으로 머리를 두르는데 그 

의복은 횡폭만 있고 단지 서로 련결할뿐 재봉이란 거의 없다. 부인은 머리를 

쪽지는데 만든 의복이란 통옷을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를 뚫어 머리를 내밀

뿐이다. 벼와 아마를 심고 잠상을 하여 실을 뽑아가는 모시와 겸포를 만들어

낸다.≫
≪삼국지≫(왜인전)의 상기내용은 3세기경의 일본렬도의 형편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전하고있다. 다시말하여 렬도에 사는 왜인들은 남자와 녀자가 

다 상투처럼 머리를 쪽지고 다닌다는것, 그들이 입는 옷이란 가로 퍼진 옷으

로서 오늘식으로 보면 바지가 없고 마대와 같은 옷 아닌 통옷을 뒤집어썼다

는것, 그 마대짝같은것은 머리를 내밀수 있게 구멍과 팔을 내미는 구멍만이 

있다는것이다. 즉 바늘질재봉이 없는 통옷이라는것, 이러한 락후한 상태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심기와 아마심기를 하고 또 누에치기와 뽕나무심



복식을 통해본 조선의 민족적 정통성  685

기를 하여 실을 뽑아 모시천과 겸포를 짠다고 하였다.

벼심기와 아마심기, 뽕나무심기를 한다는것은 조선이주민집단이 일본렬도

에 건너가서 시작된 문화적영향에 의해 기인된 일이다. ≪삼국지≫(왜인전)에 

전하는 렬도의 형편은 조선이주민집단에 의해 조선의 농경문화가 전파된 사

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렬도의 원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마대와 

같은 통옷을 입고다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거기에는 재봉이란 생각할수 

없으며 상의가 있을뿐 허리아래가 없을 정도로 락후한 형편, 뒤떨어진 ≪의

복≫을 두른 상태였다.

이러한 옷을 보통 ≪관두의≫(머리를 내밀수 있는 옷)라고 한다.

여기서 상기되는것이 아이누족들이 입었다는 ≪의복≫이다. 일본렬도의 

원주민들이였던 아이누들이 오래동안 입었던 옷이 바로 그러한 아래도리 반

바지가 없고 속옷이 없는 마대같은 통옷이였다. 그것은 아이누족들이 직접 

자기들에 대하여 그린 그림(사진 참고)에서 잘 알수 있다.

조선과 조선사람이 일본렬도에 준 문화적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

이 없지만 여기서는 의복에 한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선 의복재료로 되는 모시나 베천 생산을 위한 아마심기와 비단생산을 

위한 누에치기이다.

≪삼국지≫(왜인전)에 있는것처럼 3세기라는 이른시기에 락후한 일본이 

아마를 심고 누에치기를 하며 겸포를 짰다는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 하

지만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것은 일본원주민들에 의하여 이룩된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사람에 의해 이룩되였다. 조선의 누에치기와 비단생산이 어떻게 

이룩되였는가는 이미 밝혀진(조선의 비단과 비단길 2001: 61-74)것이므로 여

기서는 언급을 피한다. 다만 고구려와 관계된것으도 아마심기와 베천생산과 

관계된 내용 하나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극히 변변한 의복재료원천이 없

었던 일본에 조선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역삼실-베천과 모시는 일본렬도를 

휩쓸었다. 오늘의 도꾜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고구려사람들에 의해 전해진 

역삼심기와 베천생산기술은 그 일대에 막강한 영향을 주었다. 도꾜를 중심

으로 한 일대의 옛 지명을 무사시들판(武藏野)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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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모시-씨≫에서 기원하였다는것이다. 즉 ≪모시≫란 조선의 ≪가라무

시≫(조선모시 苧)를 가리키며 ≪시≫란 ≪씨≫(종자)로서 결국 ≪무사시≫
라는 것은 ≪모시의 씨종자≫가 있는 곳, 그리고 그러한 유명한 모시의 산

지라는 뜻에서 나온 지명이 점차 확대되면서부터 지명으로, 대호(국명)로 되

였다고 하였다(무사시국명고; 도리이 류조전집 2권: 38-46). 무사시일대에는 

고구려사람들과 신라사람들의 진출정착으로 하여 한때 고마(고구려)고을(고

마군)과 시라기(신라)고을(신라군)이 존재한것으로 하여 유명하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본렬도의 주민들이 입고있던 옷이란 고작

에서 통옷을 입은데 불과하였다. 이런데로부터 일정한정도 문화수준이 오른 

일본렬도의 통치배들속에서는 조선에서 천짜기를 전문하는 재단사와 재봉공

들을 초청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한 당시의 사정이 반영된것이 ≪일본서기≫
에 실린 일련의 기사들이다.

≪백제왕이 옷짓는 녀자장공인을 보냈다. 마께쯔라고 불렀다. 이것이 지

금의 구메 옷짓기집단(衣縫)의 시조이다.≫(일본서기 권 10 응신 14년 2월

조)

≪…아찌노오미, 쯔까노오미를 구레(呉)에 보내여 옷짓는 녀자를 구하도

록 하였다. 고마(고구려)가 길잡이를 하여…구레왕이 에히메, 오또히메, 구

레하또리, 아나하또리의 네명의 옷짓는 녀인을 보냈다.≫(일본서기 권 10 응

신 37년 2월)

≪이달에 아찌노오미 등이 구례로부터 쯔꾸시에 왔다. 쯔꾸시로부터…와

서 바쳤는데 이 녀인들이 후날에 지금의 구레기누누이(옷짓기), 가야 기누누

이의 조상들이다≫(일본서기 권 10 응신 41년 2월조)

≪구레사람들을 히노구마들판에 안치하였다. 따라서 구레하라라고 이름

지었다. 기누누이(옷짓기)를 오오미와신에게 바쳤다. 오또히메로서 아야의 

기누누이베(漢衣縫部)로 삼았다. 아야하또리, 구레하또리의 옷짓기녀공들은 

아스까의 기누누히베, 이세의 기누누이들의 조상이다≫(일본서기 권 14 웅

략 14년 3월조)

≪하따의 백성들을 하따의 사께노기미(秦酒公)에게 주어 그가 180종의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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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들을 거느리고 조세로 짠 겹실단을 바치게 하였다. 그것이 왕궁마당에 가

득 쌓이였다. 그래서 우즈마사(가득 쌓이다)라는 성을 주었다≫(일본서기 권 

14 웅략 15년)13

앞에서 인용한 자료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록들이다. ≪일본서기≫
적인 기년으로 하면 3~5세기14로 되지만 그것은 믿을것이 못되고 대체로 5세

기경의 사실을 반영한것으로 보아진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누누이 즉 옷

짓는 재봉공녀인들이 모두 조선에서 일본에 갔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국왕

이 조선에 사람을 보내여 청함으로써 조선에서 일본에 재단과 재봉을 전문

하는 즉 옷짓는데 숙달된 기능공녀인들을 보냈다는 사실이 바로 상기 ≪일

본서기≫에 전해오는 기록자료이다. 요컨대 ≪일본서기≫의 자료는 백제왕

이나 구레왕 등이 자기 나라의 기누누이 즉 옷짓는것을 전문하는 녀공들을 

일본의 국왕들에게 보냈다는것이 기본 알맹이이다.

하따씨의 우즈마사이야기나 하또리베요 뭐요하는것은 옷짓기를 위한 재

료-비단천짜기관련 이야기이다. 말하자면 조선에서 일본으로 옷짓기녀공들

을 일본국왕에게 보냈던것이다.

그러면 백제나 구레의 국왕이 보낸 옷짓기녀공들은 어떤 옷을 지었겠는가 

하는것이다. 응당 그들은 고국에서 입었고 또 그렇게 지어온 조선옷을 왜땅

에 가서도 지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조선에서 파견된 재봉

공, 재단사들이 남의 나라 옷을 지을리 만무하다.

13 상기 옷짓기 녀자장공인들을 일본렬도에 보냈다고 한 구례(吳)는 지난시기 구례가 구려(고구려)

와 발음이 비슷한데로부터 고구려로 보아왔으나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그것은 고구려가 아

니라 백제의 한개 소국인것으로 밝혀졌다(백제-왜(일본)관계 사회과학출판사 2005: 27-35, 

117).

≪일본서기≫의 내용에도 고마(고구려)가 구례에로 길안내하는것으로 되여있다. 이 기사에

도 구례를 고구려로 본다면 고구려가 고구려를 안내하는것으로 되니 모순이다. 옷짓기 녀장

공인들을 데리러 다닌 구례란 백제남부의 지방소국의 소국명 또는 기비지방에 있었던 구레-

백제소국이였을것이다.

14 ≪일본서기≫적 기년에 의하면 응신은 270년부터 310년까지, 웅략은 456년부터 479년까지 

즉위한것으로 된다. 이러한 년대는 믿을것이 못될뿐아니라 응신≪천황≫이나 웅략≪천황≫

이 실재한 인물일수 없다. 미지의 인물로서 모름지기 조작되였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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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여 일본렬도에는 미개한 아이누족을 내놓고는 봉건지배계급내

의 귀족사회에는 조선옷이 지배적이고 대류행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구

당서≫(동이 왜국전)에 ≪왜국이란 왜놈의 나라이다…모두 맨발인데 폭넓은 

천으로 앞뒤를 가리우고 귀인은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를 썼다. 백성들

은 모두 머리를 쪽지고 관대가 없다. 부인옷은 순백으로서 치마는 길고 저고

리는 허리까지 온다. 머리털을 뭉치여 뒤에 넘긴다.…의복제도는 자못 신라

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7세기초엽의 일본렬도의 의복형편

을 가늠할수 있는 자료라고 보아진다. 여기서 왜인들의 의복이 신라의 그것

과 비슷다는것은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보아진다. 이미 본바와 같이 신라의

복은 649년 당나라관복을 입게 되기전까지 고구려의복을 입고있었다. 따라

서 수나라의 력사책 ≪수서≫(왜인전)에 ≪신라의복과 비슷하다≫는것은 

곧 7세기초까지 신라는 고구려의복과 비슷하고 또 왜인들도 그러하였다는것

을 말해준다.

6세기이후 나라 야마또정권의 권력자들은 대개가 가야-백제계통세력인물

들이였다. 그러한 권력자인 야마또노 아야씨(東漢氏)와 소가씨는 자기들의 

권력의 상징인 법흥사(아스까사)를 백제장공인들을 초청하여 지었다. 그때 

절 완공식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

것은 법흥사의 기둥(찰주)을 세울때 시마노오미(소가 우마꼬)와 함께 참가한 

100여명의 문무관료들이 모두 백제옷을 입었으며 그들과 보는 사람 모두가 

기뻐하였다(부상략기 제3 추고녀왕)고 한다. 7세기초 조선-일본관계를 상징

하는 자료이다. 백제나 신라, 고구려사람들이 나라 야마또정권의 중추에 틀

고앉아서 만든 옷이란 고국에서 지은 옷가지들이였다. 따라서 그들 지배통

치층들은 그러한 조선옷을 입기마련이였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정치적구도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할수 있다.

아스까 하꾸호시대가 지난 다음에도 일본에서는 오래동안 고구려비단, 고

구려옷을 ≪고마니시끼≫로, 여느 조선옷을 ≪가라기누≫(韓衣)로 부르면

서 동경해마지 않은것은 그러한 우수한 조선-고구려옷의 여운이였다고 보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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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기경까지 일본의 귀족사회에서 조선옷 그것도 고구려옷이 통용되고 그

것이 지배적이였다는것은 고고학적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하니와(埴輪)라고 하는 인물모형에 반영된 복식이다. 간또

지방의 고분들에서 수많이 출토된 인물형상하니와에서 보는 녀자옷은 왼쪽

으로 여닫는 좌임복이다. 목으로부터 길게 내리입었다가 허리부위를 가리운

것이 고구려 무덤벽화의 녀인들을 방불케 한다. 6세기전반기의것으로 인정

되는 우쯔노미야시 스즈메노미야시의 우시즈까 고분출토의 인물 하니와가 

그러한 대표적인 하니와 녀인인물상일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학자 도리이 류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의복은 

통소매로서 옷깃은 왼쪽으로 합치여 끈으로 매있다… 이 의복은 상의로서 

옷소매는 무릅쯤까지 내려와 있는것 같다.(아래는 아마도 바지같은것을 입

고 그 우로부터 치마를 입었던것같다)…(하니와의)옷깃이 왼쪽으로 맞추어

있는것이 흥미있다…고구려고분인 쌍기둥무덤의 녀자풍속과 같다. 다시말하

여 그 녀인은 머리를 틀어올리고 머리에 이마띠를 하고 목에는 목걸이를 하

고 의복은 통소매, 목부위깃과 소매끝 등에 다른 천을 대여 장식으로 삼(선

을 대는것-인용자)았다. 여기에 무늬를 놓고 … 허리에는 치마를 감았다. 그

리고 뽈에는 빨간 주점장식을 하였다. 지금 시험삼아 이상의 수즈메노미야

의 하니와인물과 고구려벽화의 풍속을 비교한다면 호상 매우 닮았다는데 놀

랄것이다. 그리고 그 년대(룡강 쌍기둥무덤의 5세기년대-인용자)도 큰 차이

가 없을것이다≫(상대의 도꾜와 그 주변; 도리이 류조전집 2권: 373-374).

일본의 간또지방에서 드러난 인물 하니와의 태반이 상기 도찌기현 우쯔노

미야시 우시즈까고분출토의 형상 하니와와 큰 차이가 없다. 지어는 이와 같

은 형상 하니와의 인물상에는 조선의 치마저고리를 입은 인물상(현재 도꾜

국립박물관 소장품)도 있다는 사실이다(가야사 2001: 339).

7세기경까지 확고히 일본의 상류귀족들이 조선-고구려옷을 입었다는것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바로 1972년 3월에 발견조사된 나라현 아스까촌의 다까

마쯔즈까고분이다. 이 고분에는 북벽에 현무가 그려져있고 동서 량벽에 청

룡, 백호가 그려져있는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주의를 끌었으며 그보다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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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인물풍속화로서 화려한 채색화인 남녀 인물군상이 파문을 일으켰다. 

거기에는 고구려식으로 머리를 쪽진 시녀들과 허리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웃

저고리, 허리에 맨 끈장식, 주름치마 그것도 색동주름치마를 입은 녀인을 비

롯하여 남자 4명, 녀인 4명의 계16명의 군상이 그려져있다.15 이와 꼭같은 

모습이 고구려 수산리무덤벽화에 그려져있다. 더우기 녀인들이 입은 웃저고

리의 팔소매끝과 옷소매끝에 다같이 고구려특유의 선을 대였다. 그리고 저

고리는 왼쪽으로 여닫는 좌임이 기본이고 일부는 우임도 있다. 고구려무덤

벽화에는 처음은 좌임이 기본추세이다가 후시기에 와서는 일부 우임도 있었

던것만큼 다까마쯔즈까고분의 녀인도는 전적으로 고구려복장을 하였다고 말

할수 있다. 7세기초엽에 만들어진 천수국만다라수장에 그려진 인물들의 고

구려옷도 그것을 방증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학계는 모두가 하나같

이 입을 모아 다까마쯔즈까고분의 축조년대를 7세기말~8세기초로 합창함으

로써 고구려적영향을 거세부인한다. 그러나 그것은 당치않은 소리다. 왜냐

하면 이 고분에서 드러난 해수포도경은 움직이는 유물이지만 유적인 고분네

벽에 그려진 벽화내용은 당시 고구려에서 하나의 추세로 되여있던 사신도와 

인물풍속도가 병존되여 그려지고있던 시기 즉 6세기경의 축조이기때문이

다.16 더 나아가서 다까마쯔즈까고분은 7세기중엽 645년의 ≪대화개신≫이

전시기까지 쓰이던 고마자(고구려자)가 쓰이였다는 사실과 입구가 남향이라

는 고구려무덤의 규칙적인 구조를 비롯하여 평면설계가 고구려식으로 조성

15 다까마쯔즈까고분의 남녀군상을 좀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자들은 모두 바지를 입고 겉옷차림을 하였다. 겉옷의 길이는 정갱이까지 내려오고 

깃은 곧으며 앞면가운데를 완전히 터친 여며입는 옷이다. 허리띠는 옷을 몸에 고정시켰다. 

일부 남자의 겉옷소매는 끝동에 흰색선을 대였다. 녀자인물도의 옷차림은 모두 주름치마에 

곧은 깃의 긴 저고리를 왼쪽으로 여며 입고 허리띠를 맸다. 8명의 녀인가운데서 4명은 단색

주름치마를 입었고 나머지 4명은 무지개주름치마를 입었다. 단색주름치마는 수산리무덤벽화

에 보이는 고구려녀인들의 무지개주름치마와 신통히도 꼭 같다는것은 물론이다. 주름치마아

래단에 레스모양의 깃을 달았는데 이것은 춤무덤, 덕흥리무덤벽화의 녀자치마아래에 보이는 

레스모양의것과 같다.

16 ≪다까마쯔즈까고분을 재조명하다≫(1)(2) 일본연구소편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전자판 

2017년 3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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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였다는것 등의 근거로 볼 때 그것은 틀림없이 고구려고분이 분명하다. 따

라서 축조년대가 7세기말 8세기초라는 식의 주장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17 

다까마쯔즈까고분의 녀인들이 입은 색동주름치마와 허리까지 가리운 고구려

옷, 인물형상 하니와에 반영된 고구려옷, 고구려사람 고마가서일이 그렸다는 

천수국만다라수장에 그려진 고구려옷 등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그것은 

절대로 7세기중엽의 고구려멸망이후로 축조시기가 내려가지 않는다.

다까마쯔즈까고분의 남녀군상 말고도 고구려의복을 방불케 하는 먹그림

이 있다. 법륭사(호류지)아미타여래상대좌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1992년 법륭사 아미타여래상대좌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 높이 약 

25.7cm, 폭10.4cm(최대폭) 크기의 고구려의복을 입은 인물이 드러났다. 거

기에는 ≪신사년 8월 9월 작≫이라는 먹글씨가 있는데 서옥(書屋), 고관(尻
官)등 7세기에 있었던 관명이 씌여져있다. 인물은 절풍같은 머리쓰개를 쓰고 

고구려식으로 두손을 앞에 모아둔 공수(供手)모양이다. 그리고 띠를 맸다. 

옷깃은 왼쪽으로 여며입은 좌임이다. 당시의 쌍기둥무덤의 인물을 방불케 

한다. ≪수서≫고구려전의 기록과 같다고 평하군하는 그림이다.18

이처럼 5세기이후 7세기중엽까지 일본나라 야마또정권의 상층귀족사회에

서 지배적인 의복은 명실공히 고구려의복이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것

은 나아가서 조선-고구려, 백제가 문화적으로 일본을 압도해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정치적으로 볼 때 당시의 조선-왜(일본)관계란 일본이 우위에 선 관계

17 ≪다까마쯔즈까고분을 재조명하다≫(1)(2) 일본연구소편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전자판 

2017년 3월 게재

18 ≪교또신붕≫(1992.11.3)은 ≪법륭사의 최고급 인물상. 망향의 도래인 화가가 그렸는지?≫라

는 큰 표제아래 ≪…복장은 중궁사의 천수국만다라수장, 다까마쯔즈까고분의 벽화인물을 방

불케 하며 순간적으로 백제에서 온 성덕태자의 근시가 된 자의 모습을 련상케 하였다…인물

차림이 고구려인물풍속과 같다. 코가 높고 폭이 넓은 바지, 앞에 두손을 모아둔것, 룡강 쌍

기둥무덤의 인물 방불케 함.<수서>(고구려전)의 기록도 방불케 한다. 그림의 인물이 만약 고

구려인물이라면 법륭사금당벽화를 그렸다고 전하는 고구려의 화가 담징. 성덕태자의 스승인 

고구려중 혜자. 고마(고구려)가서일 등의 존재를 생각하게 됨≫이라고 보도하였다.그밖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나라싱붕≫(1992.11.3)≪니홍게이자이신붕≫(오사까 1992.11.2) 등이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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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닐뿐아니라 동등한 수평관계도 아니며 오직 철두철미 조선-왜(일본)와

의 수직관계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조선 삼국시기 의복의 재료문제, 고구려복식의 특징 몇가지, 고

구려의복을 위주로 한 삼국시기의 조선의복이 주변나라, 주변민족의 복식발

전에 준 영향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력사적사실은 고조선이래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삼국시

기는 자기의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복식을 창조발전시켜왔다는것, 그리고 백

제, 신라의 의복은 발전된 고구려의복의 영향이 매우 강하였다는것, 복식을 

통해서 알수있는것처럼 고구려는 자주적대가 강하고 민족적정통성이 뚜렷한 

나라였다는것, 왜땅으로 불리우던 일본렬도의 의복차림형편이란 아주 한심

하였으나 조선문화의 막강한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개변해갔으며 그 과정에 

5~6세기에 와서 상류급귀족사회에서는 다까마쯔즈까고분벽화에서 보는것처

럼 고구려의복으로 단장하게 되였다는것, 제반 사실들은 조선-왜(일본)관계

란 수평관계는커녕 조선을 우위로 한 수직관계였다는것 등으로 결론지을수 

있을것이다.

참고문헌

가야사(200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39.

고고와 문물(1984) 제4기, 23.

극동민족.
금나라의 상경성 및 그 문화(1948) 연경대학 연경학보 35기.

도리이 류조전집 2권(1976) 아사히신붕사, 38-46, 373-374.

도리이 류조전집 7권(1976) 아사히신붕사, 116-117, 560-569.

도리이 류조전집 6권(1976) 아사히신붕사, 256.

동양복장사론고(고대편)(1979) 문화출판국, 113-114.

동양복장사론고(중세편)(1984) 문화출판국, 359.

무사시국명고.
상대의 도꾜와 그 주변.



복식을 통해본 조선의 민족적 정통성  693

선화봉사고려도경 권7 관복.

일본 유잔가꾸(번각본)(2007) 9-23.

조선의 민속전통 2권(199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의 비단과 비단길(2001) 사회과학출판사, 4-18, 61-74. 

｢조선옷차림풍습사연구(학위론문)｣(201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대동강류역에서 첫 고대국가 고조선성립의 사회력사적전제에 대하여  695

대동강류역에서 첫 고대국가 고조선성립의 
사회력사적전제에 대하여

Socio-historical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Kojoson, the First 
Ancient Country in Taedonggang Basin

지화산*19

조선사회과학원

우리 고고학계에서는 단군과 고조선의 력사를 과학적으로 정립체계화하

기 위한 유적유물발굴과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데 토대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의 고대문화를 ≪대동강문화≫로 명명하였다.

≪대동강문화≫의 명명은 대동강류역이 인류문명의 발원지의 하나임을 

내외에 알리는 력사적인 선포로, 종전의 세계 4대문명과 나란히 또 하나의 

인류문명의 발상지가 발굴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만하게 하는 경사로 

될뿐아니라 조선민족사연구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본고에서는 오늘 우리 민족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세계

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국가를 세우고 선진적인 인류문명을 창조하였다는

것이 력사적사실로 확증된 조건에서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성립의 사회력사

적전제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에 대하여 토론하려고 한다.

고대문명의 력사는 국가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된다. 대동강류역의 고대문

명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전 이 지역에서 우리 나라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

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였다.

 * Ji Hwa S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696  국제고려학 18호

고조선이 건립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세워진 국가는 

아프리카북부 닐강하류에 있는 에짚트의 조기왕조(B.C.3000~B.C.2800년)와 

서남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평야에 있는 슈메르도시국가(B.C.2700~B.C.2350년)

뿐이다(세계상식사전 1988: 203-204). 따라서 고조선은 세계의 거의 모든 지

역이 원시상태에 있었고 인류가 아직 미개단계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러한 시기에 세워진 국가라고 말할수 있다.

고조선은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우연적산물이 아니라 합법칙적인 과정을 

통하여 성숙되여온 사회력사적전제에 기초하여 세워진 고대국가이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닐강하류와 량강류역에서는 국가건립후 인류문명을 

자랑하는 화려한 금, 은제사치품과 사회적권능을 상징하는 의례장식용무기류

가 쏟아져나왔지만 국가건립당시는 청동기시대 이전인 석기와 동기를 같이 

쓰던 석동기시대였고 중국의 첫 고대국가인 하왕조(B.C.2100~B.C.1600년)

는 신석기시대말기에 해당하는 룡산문화기(세계상식사전 1988: 208)에 출현

하였다. 그리고 유라시아대륙의 초원지대에서와 같이 초기철기시대에 들어

서서야 국가가 생겨난 지역도 적지 않다.

이렇게 국가가 고고학적으로 각이한 시대에 출현하였지만 세계 어느 지역

에서나 국가건립은 원시사회가 붕괴된 터전우에서 계급이 발생한데 기초하

여 생겨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는 다 사람이 창조하는것입니다. 그런것만큼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적재부

가 창조되고 사회적관계가 개선되여나갑니다.≫(김정일 선집 증보판 제11권: 

365)

대동강류역에서는 다른 지역들보다 일찌기 신석기시대후기에 부계씨족공

동체가 형성되여 원시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B.C.4000년기 후반기

에 해당되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발생의 사회력사적전제가 완전히 

성숙되였다.

국가발생의 사회력사적전제는 사유재산과 계급의 발생, 종족동맹과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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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제의 출현이다. 군사위계제가 출현하고 권력구조가 형성되여 그것이 제

도화될 때 국가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국가가 생겨날수 있는 사회력사

적전제는 오랜 기간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성숙되였지만 그것이 완성되는것

은 원시사회붕괴기의 최말기인 군사민주주의단계이다(조선고고연구 2013: 4).

무엇보다먼저 국가성립의 사회력사적전제로 되는 사유재산과 계급은 대

동강류역에서 이미 청동기시대에 발생하였다.

국가발생의 사회력사적전제로 되는 사유재산의 출현은 체계적인 잉여생

산물의 생산과 직접 관련되여있다. 체계적인 잉여생산물의 생산은 그것이 

최소한의것이라고 하더라도 로동의 사회적분화와 생산의 개별화 그리고 인

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실제적가능성을 마련해놓음으로써 계급사회로 넘

어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지만 잉여생산물 그 자체가 곧 원시사회

를 붕괴에로 이끈 사유재산과 계급을 발생시킨것은 아니다. 잉여생산물이 

체계적으로 생산되여 그것이 사유재산으로 전환됨으로써만 재산상의 불평등

을 낳고 계급을 발생시킨 경제적기초로 된다. 그런데 잉여생산물이 사적소

유로 점유되자면 그것을 실현시키고 재분배할수 있는 실제적가능성이 이루

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교역과 사회적분업을 전제로 한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신석기시대중기부터 갈이농사가 시작되고 원시농업이 

발전하여 잉여생산물을 체계적으로 축적할수 있게 되였으며 잉여생산물은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더 많이 생산되였다. 실례로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인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유적 36호집자리에서는 벼와 기장, 콩, 수수, 

조 등 5곡이 발견되였는데(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1984: 94) 이러한 알곡자료

들은 청동기시대의 농업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지대적조건에 따라 

생육조건을 달리하는 여러가지 작물들을 대량적으로 재배하고있었다는것을 

확증해준다.

산발적인 교역은 이미 구석기시대후기에 생겨났지만 정상적이고 체계적

인 교역은 잉여생산물의 출현과 관계되여있다. 그러므로 교역은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급속히 발전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정착생활을 하는 신석기시대에

는 자연지리적조건이 다른 지역적특성과 관련하여 잉여생산물이 서로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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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따라 낯선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도 높아졌

다. 각이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잉여생산물에 대한 생활상 필요로 

하여 제품들을 서로 교환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교역이 발전하게 되였다.

교역 역시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전시기에 비할바없이 발전하고 활

발해졌다. 청동기시대에는 극히 원시적이고 맹아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

품생산이라고 할수 있는 전문적인 교역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여분의 

알곡과 고기, 질그릇과 로동도구 그리고 장식품들이 전문적인 교역제품이라

고 말할수 있다(조선상업사 1989: 14-15). 교역제품의 생산과 더불어 교역에

서 일반적등가물로 리용된 첫 가치의 기준이 출현하여 등가교환이라고 할수 

있는 교역이 시작되였다. 그것은 원시돈을 들어 말할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팽이그릇시기집자리들에서는 ≪돌돈≫이 많이나

온다. 실례로 ≪돌돈≫이 황해북도 봉산군 신흥동유적의 6개집자리(1호, 2호, 

4호, 5호, 6호, 7호집자리) 모두에서 나왔을뿐아니라 지어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표대유적 1기층의 8호집자리에서는 16점이나 나왔다(팽이그릇시기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 2003: 2005). 이러한 ≪돌돈≫은 석기를 만드는 석

기재료로 쓰이였을뿐아니라 그 사용가치로하여 등가물로 리용된 원시돈의 

하나였다고 인정된다. 청동기시대의 돌돈은 극히 원시적이였지만 상품생산

이 진행되였다는 고고학적인 증거로 된다.

청동기시대에 생산된 잉여생산물을 실현시키는 교역은 부를 축적시켜 재

산상의 불평등을 산생시키고 공고화하였다.

정상적인 교역은 전문화된 사회적분업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역이 진행되였다는것은 전문화된 사회적분업이 이루어졌다는것을 의미한

다. 가장 큰 사회적분업은 농업으로부터 수공업의 분리이다. 농업으로부터 

수공업의 분리가 대동강류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이루어졌다.

물론 신석기시대에 질그릇제작은 수공업의 한 형태였다고 말할수 있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신석기시대전기부터 공예품을 련상시키는 새김무늬그릇

이 생산되였는데 그것을 공동체성원 그 누구나 다 만들수 있는 제품이였다

고 보기 힘들다. 섬세하고 세련된 솜씨가 깃든이 제품은 의심할바없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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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공업자의 제품이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렇지만이 시기에는 수

공업이 아직 독자적인 경제부문으로 되지 못하고 부업적인 형태를 띠고있었

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에 팽이그릇집자리에서 발굴된 청동제품은 질그릇과는 

달리 전문화된 수공업제품이였다. 제품생산의 준비공정으로 되는 광석원료

의 채취와 합금비률에 따르는 광석을 용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술수단으로 

되는 로와 풀무가 필요하고 제품생산의 마감공정으로 되는 주조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용해된 금속을 다루는 도가니와 거푸집이 마련되여있어야 한다. 

이렇게 청동제품의 생산은 야금기술과 금속주조업이 하나의 전문화된 수공

업부문으로 완전히 분화된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지만 생산력발전에 따르는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그 실현은 사적소유

와 계급을 발생시킬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객관적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사

적소유와 계급의 발생은 어디까지나 잉여생산물이 나오게 된 새로운 조건에

서 원시사회제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에서의 본질적인 변화와 관

련된다. 공동로동, 균등분배, 공동소비에 기초한 원시사회제도를 허물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차 우세한 세력을 이루게 될 때 원시사회는 붕괴되고 

사적소유와 계급이 발생하게 된다.

사유재산과 계급발생의 기본요인은 가족단위로 진행되는 로동의 개별화, 

로동생산성에서 개인들이 노는 역할의 차이에 있으며 개인적인 물질적관심

성을 가지게 된데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고학적으로 론할수 있는것은 가족단위로 진행되는 

로동의 개별화,생산의 개별화와 관련된 소가족의 출현이다.

대동강류역에서는 이미 신석기시대후기에 부계씨족사회가 형성되여 세대

공동체가 출현하였으며 그것이 청동기시대에 들어서서는 소가족으로 분화되

였다. 세대공동체의 소가족에로의 분화는 원시사회붕괴의 일반적경향이며 

사유재산과 계급사회의 전제로 된다.

세대공동체로부터 소가족에로의 분화, 소가족의 출현이 청동기시대에 이

루어졌다는것은이 시기의 집자리와 고인돌무덤자료가 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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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자리 면적(m2) 가족수(명)

1호 17.9 6

2호 25 8

3호 15.75 5

4호 17.5 6

집자리 면적(m2) 가족수(명)

15호 46.75 15

20호 18.8 6

35호 46.64 15

40호 60 20

지금까지 대동강류역에서 알려진 집자리자료들은 가부장적세대공동체로

부터 소가족에로의 분화과정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일찍 진행되였을뿐

아니라 그것이 청동기시에는 이미 성숙단계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례를 들어 황해남도 룡연군 석교리유적 청동기시대층에서는 모두 긴축

이 서북-동남선상으로 놓인 4개의 집자리가 1호집자리를 시작점으로 서남방

향으로 줄을 이루고 배치되여있는것이 발견되였는데 하나의 집단이 공동생

활을 하던 마을이였다고 인정된다(문화유산 1960: 40-43).

이 마을의 집자리별 가족수를 한사람당 거주공간을 3m
2
로 보고 집자리의 

크기에 따라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이 시기 가족이 여러쌍의 부부와 자식들로 구성된 가부장적세대공

동체와는 달리 한쌍의 부부와 그들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소가족이였음을 보

여주는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변지역의 마을터자료들은 이 지역들에서 여전

히 세대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유적 2기층의 집자리들은 약 60m2의 범위안에 

4개집자리(15호, 20호, 35호, 40호집자리)가 있었는데(고고민속론문집 1975: 

154-158) 집자리별 가족수를 우와 같은 방법으로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범의구석유적 2기층의 마을과 비슷한 정형은 자강도 강계시 공귀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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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자리 면적(m2) 가족수(명)

2호 71.52 23

3호 63 21

6호 70 23

1기층에서도 볼수 있다.

공귀리유적 1기층의 마을은 직선거리로 대략 30m범위내에 한줄로 놓여있는 

3개의 움집(2호, 3호, 6호집자리)으로 구성되여있다(강계시 공귀리원시유적

발굴보고 1959: 12-16).이 마을의 집자리별 가족수를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범의구석유적 2기층의 마을과 공귀리유적 1기층의 마을자료는 이 지역들

에서 집집마다 여러쌍의 부부와 그 자식들이 함께 살던 가부장적세대공동체

가 계속 유지되고있었음을 보여주고있다.

세대공동체에서 분리된 소가족들이 독자적인 경리활동단위로 되여 사유

재산의 직접적인소유자가 되였다는것은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무덤인 1형식의 침촌형고인돌무덤도 보여주고있다

전형적인 1형식의 침촌형고인돌무덤들은 황해북도 황주군 침촌리 긴동고

인돌무덤떼에서 알려졌다(각지유적정리보고 1963: 56-61).

7개의 침촌형고인돌무덤가운데서 2호와 8호는 개별적무덤으로 된것이고 

3호, 4호, 5호, 6호 고인돌무덤은 하나의 무덤구역안에 있다. 2호와 8호고인

돌무덤은 세대공동체에서 자립한 개별적인 소가족의 가부장무덤이였다. 종

전에 세대공동체의 가부장무덤으로 본 3호고인돌무덤은 뚜껑돌이 좀 크다고 

하여 문중의 좌상무덤으로 인정되였었다. 그런데 그것은 뚜껑돌만 좀 크게 

하여 권위를 상징하였을뿐 껴묻거리에서는 다른 고인돌무덤과 별로 차이가 

없다. 3호고인돌무덤이 세대공동체가부장의 무덤이였다면 대가족의 모든 동

산, 부동산의 관리자, 실제적인 소유자였던 가부장의 껴묻거리를 다른 성원

들보다 많이 하였을것이다. 부계씨족사회가 붕괴기에 이르지 않고서는 이처

럼 세대공동체에서 자립한 개별적인 소가족이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침촌

형고인돌무덤은 세대공동체의 공동묘지인것이 아니라 세대공동체가 해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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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형성된 문중내의 소가족무덤이였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이미 세대

공동체가 소가족으로 분화되였고 따라서 소가족을 단위로 하는 경리활동이 

진행되였기때문에 개별적인 물질적관심성도 높아지게 되였다.

물질적부가 소가족을 단위로 하여 생산되고 점유되였기때문에 재산상 빈

부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에서도 차이가 생겨났다. 

결국 사적소유권은 불로소득을 얻는 경제적특전으로 되였으며 사회성원들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갈라지게 되였고 노예가 생겨나게 되였다.

대동강류역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와 유물에는 당시 사람들사

이에 빈부의 차이가 심해졌던 사실이 반영되여있다.

이 시기의 집자리들에는 면적이 40~50m
2
정도인것과 15~20m

2
정도인 자그

마한것들이 있었다(팽이그릇시기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 2003: 32-36).

신석기시대의 집자리들 가운데도 면적이 특별히 큰 집자리가 있지만 그것

은 모두 집단의 공동목적에 리용되던 시설물로 인정되는것이였다.

그런 집자리의 실례로서는 남경유적 31호집자리와 평양시 사동구역 금탄

리유적 11호집자리를 들수 있다. 이 집자리들의 짜임새는 그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면적이 크고 짜임새도 일반 보통살림집과 뚜렷이 구

별되였다(대동강류역에서 원시사회말기 사회관계의 변화 2012: 111).

그런데 면적이 넓은 청동기시대집자리들의 짜임새에서는 보통 살림집과 

구별되는 점을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면적이 넓은 집자리들도 살림집으로 

리용되였던것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집자리의 크기는 식구수와 살림살이형편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면적이 큰 집자리에서는 희귀하고 값진 유물들이 많이 드러나는 반면에 

면적이 작은 집자리들에서는 유물이 적게 나오거나 그 질적상태가 높지 못

한것은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에 볼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유적 1기층의 집자리들가운데서 면적이 큰

19호집자리와 면적이 작은 6호집자리에서 나온 유물의 비교에서 뚜렷이 찾

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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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48m
2
인 남양리유적 19호집자리에서는 활촉과 창끝, 반달칼과 그

물추, 도끼 등 많은 종류와 형식의 석기와 질그릇들이 나왔으나 면적이 

14m
2
밖에 안되는 6호집자리에서는 활촉과 숫돌, 팽이그릇이 몇점 나왔을뿐

이다(팽이그릇시기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 2003: 32-35, 40-43).

우와 같은 현상은 신흥동유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유적의 청동기시대 6개 집자리가운데서 면적이 48m
2
로서 제일 큰 2호

집자리에서는 정교하게 가공된 단검, 활촉, 갈돌, 반달칼, 그물추, 도끼, 끌, 

칼 등 여러가지 종류와 다량과 석기들과 함께 질그릇이 나왔으나 그밖의 집

자리들에서는 기껏해서 석기 몇점과 질그릇쪼각들이 나왔을뿐이다(팽이그릇

시기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 2003: 32-35, 40-43).

이러한 자료들은 같은 부락에 살던 사람들사이에도 빈부의 차이가 현저하

였던 사실을 실증하여준다.

다음으로 국가성립의 사회력사적전제로 되는 종족동맹과 군사위계제는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의 군사민주주의단계에서 완전히 성숙되였다.

대동강류역에서는 B.C.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하는 청동기시대가 군사민

주주의단계였다.

고대국가가 고고학적으로 각이한 시대에 형성되였지만 그 어느 경우에나 

다 군사민주주의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것은 군사민주주의단계에서만 국가

발생의 사회력사적전제가 성숙되기때문이다. 국가발생의 직접적인 전제는 

군사민주주의단계에 형성된 종족동맹과 그에 따르는 군사위계제이다.

군사민주주의단계의 기본징표는 빈번하게 진행된 파멸적인 전쟁이였다.

물론 종족들사이의 충돌은 계급이 형성되던 원시공동체붕괴기에 처음으

로 시작된것은 아니다. 그전에는 충돌이 대체로 종족의 령역을 침입하거나 

자기 종족의 공유지로 되여있는 토지, 방목지를 못쓰게 만들었을 때 특히 동

족을 살해하였거나 부상을 입히고 모욕하였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생겨났지만 그러한 충돌은 현실적으로 드물었다. ≪피의 복수≫로 일어난 

충돌에서 얻을것이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따라서 량쪽에서 다같이 피

를 적게 흘리는 간단한 충돌로 적대관계를 해소시키기를 원하였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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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시대에는 적대관계에 있는 한쌍 또는 몇개 쌍의 결투로 끝나는 ≪동해

보복≫이 위주였다.

그러나 군사민주주의단계에서 종족들간에 벌어진 무장충돌은 씨족들간에 

벌어졌던 충돌과는 그 규모와 성격이 판이한 략탈전쟁이였다. 종족들간에 

벌어진 전쟁은 재부를 증대하려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던것만큼 지

극히 략탈적이였으며 대방을 파멸시키는 엄혹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승리

한 종족은 패배한 종족의 재물을 모조리 략탈하였을뿐아니라 포로는 노예로 

삼고 촌락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것은 우선 대동강류역 청동기시대부락터유적의 

집자리들이 대부분 불탄것이라는 점이다.

남양리유적 1기층과 남경유적 1기층,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유적 1기층

의 집자리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청동기시대부락터유적의 집자리들

이 대부분 불에 탄 집자리들이라는것(조선고고연구 2013: 4)은 종족집단들

사이의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촌락전체가 초토화된 참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주목되는것은 또한 청동기시대의 유물갖춤새에서 무기류가 많은 비률을 

차지하고있는 점이다.

이 시기 무기류들은 짐승사냥에 쓰이던 이전시기의것들과 구별되는것으

로서 그 어느것이나 다 전투전용의 실용성을 가진 무기들이다.

집자리에 따라 발견되는 무기의 종류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는것은 사실이

지만 그 어느 집자리에서나 한두가지이상의 종류의 무기들이 발견된다(팽이

그릇시기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 2003: 40-43). 이것은 빈번히 벌어지는 전

쟁의 요구에 맞게 집집마다 무기류가 갖추어져있었던 사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는것이 집단전체 성인남자들의 의무로 되여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것

이라고 인정된다.

주목되는것은 또한 무기류가운데 달도끼나 별도끼와 같은 군사지휘봉이 

자주 보이는 점이다.

남양리유적과 석탄리유적, 침촌리유적을 비롯한 대동강류역의 청동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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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락터유적들에서는 우두머리들의 상징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무기류인 달도

끼와 별도끼가 많이 발견되였는데(팽이그릇시기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 

2003: 40-43) 이것은 당시에 벌어진 전쟁이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군사적

력량과 군사들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군사령관에 의해 수행되였다는것

을 말하여주는것이다.

민속학적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의 씨족과 종족의 최고기관은 전투력을 가

진 모든 성인 남자들이 참가하는 민회였다.

이처럼 군사행동과 전쟁을 위한 조직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정상적인 기능

을 수행하고 씨족 및 종족제도의 민주주의적요소가 보존되여있는 원시사회

말기의 이 시기가 군사민주주의단계이다.

군사민주주의단계의 사회생활에서 특히 지적하여야 할것은 정치적활동이 

뚜렷해진 사실이다.

원시사회말기의 군사민주주의적단계에서는 평의회의 활동이나 추장, 군

장, 신관들의 활동에서 정치활동이 보다 뚜렷해졌다.

이 시기의 사회생활에서 보게 되는 정치활동가운데서 중요한것은 공동체

를 관리하기 위한 추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조직의 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조선의 건국설화에서 단군출생이전의 생활을 형상한 부분은 적지 않은 사

실을 보여주고있다.

설화에서 환웅에 대한 이야기부분에는 고조선국가형성이전단계의 사회력

사적배경이 반영되여있다(조선전사 1979: 21).

설화에서 남성인 하늘신으로 등장한 환웅은 하늘신을 믿던 종족의 추장을 

형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가 무려 3000여명을 거느렸다는것은 추장으로서 

많은 수의 공동체성원을 통솔하고있던 사실을 표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풍백, 우사, 운사들로서 곡식, 생명, 질병, 형벌을 맡게 하고 360여가

지의 일을 맡아보며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는것은 위계에 따르는 정치조직

에 의하여 공동체가 관리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할수있다. 풍

백, 우사, 운사들은 공동체의 일반성원들과 구별되는 씨족, 종족의 우두머리

들로서 추장인 환웅의 지휘밑에 공동체의 관리에 참가하고있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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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사회말기에 사람들이 힘있는 존재로 발전하는 과정에 사회적재부가 

늘어나고 사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였는데 이것은 종족들이 련합하여 종족동

맹을 이루게 된것을 놓고 말할수 있다.

고조선건국설화에 나오는 곰과 범에 대한 이야기는 국가형성직전의 사회

상을 반영하고있는 설화로서 당시에 종족동맹이 형성되고있었던 사실을 보

여주는것이라고 인정된다.

설화에서 나오는 곰과 범은 씨족들의 이름을, 그들이 한 굴에서 살았다고 

하는것은 두 씨족이 하나의 종족을 이루고있었다는것을 표현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곰이 녀인으로 되여 환웅과 혼인을 맺었다는것은 곰씨족이 속한 

종족과 환웅이 추장이였던 종족이 련합하여 동맹을 형성한 사실을 보여준것

이라고 말할수 있다.

잘 알려져있는바와 같이 종족동맹을 형성하는 경우에 동맹에서 맹주의 역

할을 논 종족과 그에 예속된 종족사이에는 위계제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설

화에 반영된 종족동맹에서 맹주의 역할을 논것은 환웅이 추장을 한 종족이

였으며 곰씨족이 속한 종족은 그의 지휘밑에 놓인 예속된 종족이였다고 할

수 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추장인 환웅밑에는 여러 씨족, 종족의 우두머리들이 

그 휘하에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있었다. 그러므로 곰씨족이 속한 종족과 씨

족의 우두머리들도 또한 환웅의 휘하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었을것

이다. 그런데 지난날에는 종족과 씨족의 우두머리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었

으나 환웅의 밑에서는 곰씨족이 범씨족보다 우위에 있었을것이라고 짐작된

다. 그것은 하늘신에게 사람이 될것을 함께 빌었으나 사람인 녀인으로 된것

은 곰이였으며 그가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추

측할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종족인 곰씨족과 범씨족의 우두머리들은 다

같이 하늘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환웅이 추장을 하는 종족과 련합할것을 원

하였으나 거기서 보다 적극성을 보인것은 곰씨족이였으며 그 우두머리는 마

침내 환웅의 측근자로 되였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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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조선국가형성 직전의 사회적배경을 전해주는 설화는 당시에 일

정한 제도와 체계를 갖춘 전문적인 정치조직이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신석기시대의 궁산문화를 직접 계

승하여 이루어진 팽이그릇시기문화는 이웃지역의 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독특하고 이채로운 류형을 이루는 문화이며 그 어느 류형의 문화보

다도 특별히 공고하였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그 문화는 단군조선을 

건립하는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달종족이 창조하였고 박달종족을 중심

으로 하여 이루어진 종족동맹의 고유한 문화였다고 말할수 있다. 페쇄적이

라고 할 정도로 공고하게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면서 확산전파

되기만 하는문화의 특성과 그 문화의 분포령역은 이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

가 하나의 종족동맹을 이루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종족동맹이 출현하고 위계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권력기구를 비

롯한 문명사회의 고유한 정치조직, 사회의 상층구조가 형성될수 있는 기초

가 마련되게 되였던것이다. 이것은 결국 평양을 중심을 한 대동강류역에서 

국가성립의 사회력사적전제가 충분히 마련되여있었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 

첫 고대국가 고조선이 건립된것은 결코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체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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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식을 통한 문학 교육
−이범선의 단편 소설 ｢오발탄｣ 중심으로−

Literary Education Through Historical Consciousness 
−Based on Lee Beom-seon Short Story ‘Aimless Bullet’−

Medine Pala1*

Ankara University

1. 서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한 나라의 문화와 풍습, 역사, 사회 생활 등 

수많은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 특히, 외국어 교실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 교

육은 단지 한 국가의 문학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 문화, 사회 및 역사적인 배경 등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 교실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를 가르칠 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 가르칠 때는 그 문화 주제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한

국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외국어 학습 교실에서의 문학 교육과 모국어 학

습 교실에서의 문학 교육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목표 언어에 대해 학습자의 지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표적 집단에 

 * Medine Pala (Research Assistant, Faculty of Languages History and Geograph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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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 한국 문학을 가르칠 때는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 국가의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학습자가 표

적 국가의 문학을 제대로 파악하고 집중할 수 있다. 

한국 전쟁 이후 문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적이나 역사적

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나라의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 속에 

나온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힘들 수 있다. 이 시점에서 문학 작품은 

작품의 주제가 된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근찬의 ｢수난 이대｣라는 작품을 읽을 때 3·1 운동과 한국 전쟁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이 부족하면 작품의 핵심 내용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범선은 하근찬, 선우휘, 박경리처럼 한국 전쟁 시기의 대표적인 작가들 

중의 한 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작가는 한국 전쟁의 혼란스러운 상태와 

괴로움을 ｢오발탄｣이라는 작품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난 

‘나일론 치마’, ‘해방촌’ 같은 단어를 핵심 모티브(주제)로 사용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과 경제적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 

이범선은 고향을 떠난 가족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현실적으로 비춰 주고 있다.

본고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가족과 같이 월남한 주인공 손철호의 삶을 주

제로 하는 작가 이범선의 작품 ｢오발탄｣을 중심으로 역사의식을 통한 문학 

교육 방법을 한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외국어 교육 교실에서 문학 교육 및 문학 교육의 필요성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교육 생활에 이르기까지 신문, 소설, 영화, 연극, 수

필 등 여러 가지 문학 장르를 접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일상생활에서 문

학을 접하고 있더라도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작품의 언어는 다르다. 문학적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 모어화자의 어조의 변화와 정서의 교감 차

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외국어 학습 교실에서 학습 할 때 문학 작품이 

지닌 함축성과 다의성을 잘 파악해야 더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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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학 작품에는 시든 소설이든 표적 국가 문화와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들어 있어 학습자가 표적 국가 민족의 언어부터 일상생활까지 많은 지식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한국 문학 작품은 한국의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함께 한국인들의 심층적 내면 또는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언어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문학 교육이 문법 교수법이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에 좋은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안미

영 2008: 108). 

문학을 한국인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가치관 등 언어에 녹아 있는 한 수

단으로 볼 수 있다. 조수진(2018: 35)에서 Ronald Carter와 Michael N. Long

은 외국어교육 관점에서 문학 학습의 의의와 방법론에 대해 제시한 문학을 

가르치는 주요한 세 가지 이유를 ① 문화 모형, ② 언어 모형, ③ 개인 성장 

모형이라는 개별 모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고 밝힌다. 그래서 문학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교실에서는 한 나라의 문학을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것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로 인해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문학에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분명히 다르며 외국어 교실

에서 학습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 문학 세계의 언어에 접할 때 힘들어 한다. 

변신원(2001: 390)에 의하면 문학적 언어란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살아내

고 있는 작가의 지적 노력의 산물이자 체험의 정교한 구성물임을 감안한다

면 성공적인 문학교육은 한 언어권의 독창적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중요한 

방편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작품을 선정

하고 그에 어울리는 교육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문학적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비교할 때 의미의 함축성과 다의성을 지닌

다. 문학적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서의 교감, 어조의 변화에 따른 미묘

한 의미의 차이 등을 숙지해야 한다. 문학의 언어는 수사의 옷을 입는 것이

다(박신원 2011: 390). 작품들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한국의 문화 및 역사 배경은 어휘나 문법 학습을 위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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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이다.

2.1. 외국어 교실에서의 한국 장편/단편 소설 학습

문학 작품의 언어 중 특히 소설 언어는 일상어와 달리 함축적 의미가 있어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학습자와 텍스트 

간의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가 자기 나라 문학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

델을 라자르(Lazar)는 “언어 기반 접근(문체론), 내용으로서의 문학, 개인적 

풍부함으로서의 문학”으로 나누고 방법론의 근거, 자료의 선정과 조직, 장단

점을 살피고 있다(황인규 2001: 428). 라자르의 모델을 고려하면 문학 수업

을 소설 교육 중심으로 할 때 거의 모든 모델의 특징을 소설 텍스트를 통해

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3. 문학 작품 교육 및 역사적인 배경

문학 작품은 역사적인 표현이나 문법 및 어휘를 활용하기에 좋은 자료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어휘는 학습자가 평소에 자주 쓰

지 않거나 특정 분야의 용어를 읽을 때 어려워 할 수 있다. 특히 시대 별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런 상황을 자주 생길 것이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언어 속에 문학의 길이 있어서 문학을 잘 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능력과 상상하는 능력 같은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문

학 교육 이후 학습자가 문학 교육을 통해서 목표 언어의 문학을 접할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 및 역사적 지식 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담겨 



역사의식을 통한 문학 교육  713

있는 상징을 무시하거나 주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외국어 학습 교실

에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 된 작품을 읽을 때는 일반적인 내용만 알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 시대와 관련된 작품을 다루려면 학습자에게 역사 지식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수업 중에 다루는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상징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지식을 통

해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일제나 6·25 등 한국의 어두운 역사를 다룬 

작품을 읽을 때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정확한 역사적 

맥락, 서사 자체가 갖는 다의성 등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할 것이다(황인규 

2001: 421). 황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학 수업에서 다루는 1950년대의 한

국 문학 작품들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그 때 발발한 한국 전쟁과 이런 커

다란 비극을 당한 국민의 삶과 문화 또는 풍습의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3.1. 전쟁 문학 및 전쟁 문학 교육

세계적으로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는 것이다. 각 나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으킨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여러 분야에서 색다

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작가들이 문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작가들이 작성했던 작품들의 중심 내용은 일반적으로 전쟁의 비극과 국민

들에게 끼친 사회적이나 정신적 고통 등 영향이다. 이 일에 관하여 전쟁이 

없애버린 ‘인간’에 속한 정서에 다가가기 위해 문학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O(1992: 4)의 연구에서 “전쟁 문학이란 일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제기된 문학 용어로 메츨러(Metzler)의 ｢문학 어휘 사전｣
에 의하면 간단히 ‘전쟁을 통해서 휴머니티의 문제를 탐구하는 문학’으로 정

의된”다고 밝히었다. 후 세대가 자기 조상들이 당한 전쟁의 경험과 그 때의 

모습을 알리기에는 전쟁과 관련된 문학 작품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전쟁 문학 작품 교육의 중요성을 황인규(2001: 421)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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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 교육의 경우, 문학 작품의 특성 때문에 잘 못 가르

칠 소지가 더 크다. 예를 들자면, 황순원의 “소나기”를 다루는 수업에서 윤초시를 통

해 신분의 변화라는 1950년대 시대상을 가르칠 수 있음을 문화 교육의 예로서 제시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런 윤초시의 몰락이 50년대 전쟁을 겪는 한국의 전형적인 모

습이 아니고, 조선 말기에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중인 신분 몰락의 한 예임을 지적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1950년 6월 25일에 한반도는 굉장히 슬픈 전쟁을 겪었다. 당시 아무리 어

려운 상황이라도 국민들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위대

한 노력을 했다. 일반 사람들부터 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력을 다했다. 

작가들은 그 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용

기를 주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작품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살려서 학습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작품을 배울 때 학습자의 나라와 한국 

사이에 역사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런 점에서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다.

한국 전쟁 작품 중에 하나인 ｢오발탄｣은 당시 한국인의 고통스러운 모습

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장에서 한국 전쟁 이후의 현실의 상황을 문학 

작품을 통해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전쟁 문학 대표 작품들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범선의 단편 

｢오발탄｣은 많은 비극적 요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문학 작품의 한 사례로 뽑혔다.

4. ｢오발탄｣ 단편 소설에 드러난 역사적 요소 학습 방안

일반적으로 작품을 읽을 때 학습자는 작품에 담겨 있는 상황 하나하나가 

창조해내는 구체적인 상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발탄｣이라는 단편을 읽으면서 학습자의 머릿속에 떠올릴 것으

로 기대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한국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징

을 담고 있는데 그 상징이 미칠 영향을 어떤 것일까? ｢오발탄｣의 배경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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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겪은 당대 사회의 비극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바로 옆에 다섯 살 난 딸애가 눈을 동그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었다. 철호는 어린

것에게 얼굴을 둘렸다. 웃어 보이려는 철호의 얼굴이 도리어 흉하게 이지러졌다. 

-나아. 삼촌이 나이롱 치마 사 준댔다.”(김·황 외 2009: 450) 

위에서 제시한 인용문에서 한국 전쟁의 비극을 당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갔던 철호의 딸이 아버지에게 삼촌이 자기에게 ‘나이롱 치마’를 사 준다는 

것을 행복하게 알려준다. 지금 보면 나이롱 치마는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없

을 뿐더러 유행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작품을 읽을 때 이 부분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읽기 전에 교육

자는 나이롱 치마의 특징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유행하던 

양말, 치마, 속옷의 소재 ‘나이롱’은 옷감이 아주 튼튼한 것이라서 사람이 오

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식을 알게 된 학습자가 전쟁 시대 때 경제적으

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나이롱 치마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카터와 롱(Carter & Long)의 문학 교육 할 때 4 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황

인규(2001: 429-433)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문화모델, 언어모델, 개인적인 성장 모델인데, 문화모델은 보통 교사 중심 수업

을 하고 텍스트가 학생이 정보를 얻기 위해 배우는 결과 몰라서 중요한, 전이적 교

육 모형이다.” 언어모델은 언어 중심으로 접근하므로 학습자 중심, 활동의 중심 수

업을 하며, 언어가 수용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모델”이다. “개인적 성장 모델은 

학생이 중심이며, 학생이 택스트의 주제와 화제를 개인적 경험과 연결시켜 읽고 싶

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쟁 시대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국민

들의 상황을 흔히 보이는 것이었다. 자기 가족 식구들을 더 편하게 잘 살리

기 위해 편한 곳을 찾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철호가 어느 밤에 서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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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극성을 찾아보았다.

“그 북도칠성 앞에 딴 별들보다 좀 크고 빛 나는 별, 그 건 북극성이었다. 

철호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지점과 북극성을 연결하는 직선을 밤 하늘에 길게 

그어 보았다. 그리고 그 선을 눈이 닿는 데까지 연장시켰다. 철호는 그렇게 정북을 

향하여 한참이나 서 있었다. 고양 마을이 눈 앞에 떠올랐다. 마을의 좁은 길까지, 

아니 그 길에 밝혀 있던 돌 하나까지도 선히 볼 수 있었다.”(김·황 외 2009: 450) 

위에 제시된 인용문에서 주인공 철호가 ‘북극성’을 찾고 옛날 추억을 생각

나는 모양이다. 학습자가 북극성이 가진 일반 의미를 모르거나 철호의 고향

과 연결하지 못 하면 이 부분을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작품에 

함축성을 밝혀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북극성’은 일반 별 아니고 두 가지

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철호의 고향이 북한에 있어서 그 곳과 

연결되는 것이다. 철호가 북쪽 방향으로 보면서 자기 고향을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잘 느끼며 ‘빛나는 별’이라는 표현으로 철호의 마음에 있는 애국심을 

보여준다. 아주 그리워하는 자기의 고양을 제일 크고 빛나는 별과 연결하는 

것이다. 지닌 의미 중에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갈 길을 찾기 위해 찾는 별’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 지식

으로 역사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도 알게 될 것이다. 철호가 

어려운 삶에서 갈 길을 잃은 사람이라 북극성을 보면서 맞는 길을 찾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점에서 보면 당시 한국의 상황과 주인공 철호가 당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철호의 모습이 극에 달해서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르는 나라 ‘한국’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보며 전쟁 시대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런 점

에서 상상력이 모자라서 학습자와 작품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런 상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교수가 첫 수업에서 작품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

해서 고민해 보고 준비를 해야 한다. 각 학습자에게 작품에서 나온 전쟁이나 

당시 한국인의 문화와 관련된 핵심 단어를 맡겨서 다음 시간에 단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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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보고 그림 도움으로 미리 수업 준비를 시키면 문학 교육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8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 

없는 일이었다” (김·황 외 2009: 450)

외국어 학습 교실에서 하는 문학 교육과 모국어 학습 교실에서 하는 문학 

교육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 그 차이들 중의 하나는 물론 목표 언어에 대해 

학습자의 지식이 많지 않은 것이다. 위 인용문에 있는 38선은 한국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38선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 ‘38선’이라는 

단어가 왜 나와 있을까?라고 조만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위에 

밝힌 것처럼 각 학생에게 단어 의미 찾기를 맡기고 작품을 읽을 때 각 학생

이 자기가 맡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단어 설명을 해주

면서 자신이 맡은 단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기억하기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전에 한국 전쟁에 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학생은 단어를 

맡기면서 한국 전쟁 시기에 대해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홀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추어 오

르기에는 뱃속이 너무 허전했다.”(김·황 외 2009: 447)

위 인용문에서 철호와 가족이 사는 동네로 나와 있는 ‘해방촌’은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곳으로 보일 수 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월남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동네인 ‘해방촌’은 김성보 외(2016: 103)에 의하면 전쟁 이후에 이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잘 알려 있 듯 해방촌은 1946년 전후 월남인들의 

피난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월남민 집단 정착촌이다. 해방촌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온 사람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해방촌은 ｢오발탄｣말고도 1950년대를 그

린 여러 영화에서 서울의 도시빈민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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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되곤 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식을 얻은 학생은 철호 가족과 철호가 월

남 했던 것 그리고 그 동네에서 ｢오발탄｣ 등장인물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

고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해방촌’은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동네이라

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해방’이라는 말과 전쟁 상황을 

연결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더 잘 그려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은 무엇보다도 한국 고유의 모든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변신원(2001: 392-393)은 역사적 부침이 많았던 한국인들의 문

학 텍스트 속에는 따라서 그 속에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문화의 특성이 드러

난다고 하였다. 특히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는 문학 작품에서 나라 문화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나 주제를 아시아의 문화적 상징이나 주제와 중첩하여 학습

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 민족의 국민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나라 문화 및 풍습 그리고 그 당시

에 상황 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시대별로 된 문학 작

품을 읽을 때 작품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의 말을 잘 앍고 집중하면서 분석

해야 한다.

｢오발탄｣을 다룰 때 눈에 띄는 반복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철호 

어머니의 말이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만치 엉성한 문이먼서 찌걱찌걱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

다. 아래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 나왔다.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

드럽던 그 목소리가 아니고, 쨍쨍하고 간사한 게 어떤 딴 사람의 목소리였다.”(김·

황 외 2009: 448)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되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

버릇처럼 되풀이 하던 말이었다.”(김·황 외 2009: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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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에서 월남 가족 철호와 철호 가족의 불행은 어머니, 아내, 남동생 

영호, 딸 그리고 여동생 명숙 등장인물들 통해서 말해준다. 어머니가 온 삶

을 보냈던 북한에 있는 고향에서 살다가 전후에 월남 했던 것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인이 소설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정신없게 ‘가자 가자’라고 운

다. 학습자가 윗 절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방촌’은 무슨 뜻인지를 배우고나

서 같은 동네에 사는 철호 가족도 월남 한 피난자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을 지적한 피난자는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

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테니 철호의 늙은 어머니도 “가자! 가자!”라고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정보를 얻은 학생은 전

후 피난자의 생활 및 정서에 관해 알게 될 것이다. 

｢오발탄｣의 책 밖에 영화도 있는 듯이 영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수업 중에 시각적으로 다루는 것이 학습자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후에 월남한 철호의 가족 식구들 중에 한 명인 어머니의 향수병으로 “가

자! 가자!”라고 우는데 학습자가 어머니의 너무 약하고 힘 없는 소리를 듣게 

되면 가족의 괴로움을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요즘 대중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문학의 공간을 넓히기에 도움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영

화, TV 드라마, 인터넷 등에 그 자리를 모두 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문학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축소되었다기보다는 문학의 외연이 넓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문학 교육 역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신근혜 2011: 193).

사회적이나 역사적으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나라의 학습자

들은 문학 작품 속에 나온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힘들어 할 수 있다. 

표적 집단에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을 가르칠 때 학습자들이 해당 나라의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그리하여야 학습자가 그 나라 문학을 학습할 때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나 

잘 집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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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에서 먼저 외국어 교육 교실에서 한국 문학교육 및 문학교육의 필요

성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문학 작품 교육 및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학습

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과 전쟁 이

후에 작품들을 통해서 역사의식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쟁 대표작으로 

이범선의 단편 소설 ｢오발탄｣을 뽑아서 작품 속에 들어 있는 한국 전쟁 시대

와 관련된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한국 전쟁에 관해 모르는 학습자에게 책 속에 

담고 있는 함축적인 단어 도움으로 역사 지식을 알려주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외국어 교육 교실에서 시대별로 작품을 다룰 때 한국문학의 진정한 깊이

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과 역사간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역사

적인 배경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에 함축성이 있어서 함축성을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때 문학 교육의 도움이 있어서 외국어 교육 교실에서 

문학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외국어 교육 교실에서 문학 교육을 할 때 역사의식을 통한 한국 

문학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정정순(2014: 113)은 교육 장면에서 문학

이 지리학, 역사학 그리고 지역의 문화유산(음악과 미술) 등과 과감히 통섭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풍요러운 미래의 한 가능성으로 펼쳐질 수도 있지 않

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하였는데 역사의식을 통한 문학 교육의 가

능성을 알게 되었다. 

｢오발탄｣같은 시대 별로 내용을 지닌 작품을 학습자에게 역사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분명한 것이라서 교수가 작품을 다루기 전에 작품에 담고 있는 

그 시대에 관한 상징이나 어휘 그리고 문화 요소를 학습자에게 잘 파악시켜

야한다. 이런 방법은 학습자가 역사적인 지식을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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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발전동향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Education Development Trends of Several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sis on Socialist Education”

허광섭*1

김일성종합대학

1. 서론

교육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하기에 

인류는 문명에로 지향하면서 어느 시기에나 교육사업에 힘을 넣어왔다.

오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지식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 운 지

식, 새로운 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나라들사이에 교육경쟁, 과학기술경쟁

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이러한 열풍속에서 세계교육은 빠른 속도로 발

전하고있다.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교육사업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교육발전

을 국가발전에서 중핵적인 전략으로 삼고있으며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나

날이 증대시키고있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관심이 높아지는 속에 새 세기에 들어

와 지난 세기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새로운 양상의 교육체계, 교육내용과 

방법들이 보편적인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필자는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발전추세를 분석하는 과정에 그 주

 * Ho Kwang Sop (KIM IL SUNG University,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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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내용들이 지금으로부터 42년전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육

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내용들과 너무나도 류사한 점이 많은데 대하여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주체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인민의 영

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저술하시고 1977년 9월 5일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하신 로작이다. 고전적

명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담겨져있는 수많은 교육사상과 리론

들은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발전동향에 반영되여있으며 그것은 앞으

로 우리 공화국과 다른 나라들의 교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리라고 본다.

2. 본론

2.1.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발표경위

일반적으로 테제란 그 어떤 중대한 사회적문제에 대한 립장과 태도, 그리

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 등을 함축된 표현으로 서술한 일

정한 사회적집단 중요하게는 당과 국가의 강령을 말한다.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령역들은 호상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그

러므로 어느 한 사회적문제에 대한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밝힌 테제의 

취지에는 해당 문제와 련관된 사회생활의 각 분야가 언급 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본 론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의 발표경위를 주로는 경제와의 관계속에서 론의하려고 한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던 1977년은 우리 나라 사회 경

제발전에서 매우 관건적인 시기였다.

1971년부터 1976년사이에 진행된 6개년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

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 졌으며 인

민경제의 기술개건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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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리의 경제발전이 얼마나 높은 속도로 이루어졌는가를 지난 시기와

의 대비속에서 대표적인 일부 지표들을 놓고보면 알수 있다.

주요
경제지표

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
(1961년-1967년)

3년을 연장하여 1970년에 결속

6개년인민경제계획
(1971년-1976년)

전력 165억kWh 280억~300억kWh

석탄 2,750만t 5,000만~5,300만t

강철 220만t 380만~400만t

화학비료 150만t 280만~300만t

세멘트 400만t 800만t이상

직물 4억m 6억m이상

알곡 600만t 750만t이상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0년대에 비하여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이 

거의 두배로 이루어졌다.

이룩된 성과에서 자만을 모르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사회주의 건설

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가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다.

우리 당과 국가는 6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에 토대

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 토대를 더

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1977년 12월 17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제2차 7개년인민경제발

전계획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서는 지난 시기에 비해 공업생산은 2.2배, 그가

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2.2배, 소비재생산은 2.1배로 늘일것을 예견하였다. 

인민경제주요부문별 장성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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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지표

6개년인민경제계획
(1971년-1976년)

제2차7개년계획
(1978년-년1984년)

전력 280억~300억kWh 560억~600억㎾h

석탄 5,000만~5,300만t 7,000만～8,000만t

강철 380만~400만t 740만～800만t

화학비료 280만~300만t 500만t

세멘트 800만t이상 1,200만～1,300만t

직물 6억m이상 9억m이상

알곡 750만t이상 1,000만t

1978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

고 어려운 과업으로서 지난 시기의 인민경제계획들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수행된 5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의 기본과업이 우

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쌓고 전쟁으로 령락되였던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데 있었다면 1961년부터 1967년까지 계획하고 1970

년에 결속한 제1차 7개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 하며 인민생활을 획기

적으로 높이는데 있었다.

그리고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수행된 6개년인민경제계획의 기본 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

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였다.

즉 5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이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면 

제1차 7개년인민경제계획기간은 공업화를 실현하는 시기였으며 6개년인민

경제계획기간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시기였다.

당과 국가의 옳바른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불같은 애국열의와 창조적적극

성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된 여러차례의 인민경제계획수행을 통하여 우

리 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상히 높아졌다. 지난 시기에는 없었던 공업

부문들이 수많이 생겨나고 이미 있던 공업토대들도 방대한 규모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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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후한 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자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이 시기에 이르러 경제규모가 방대해지고 생산력이 

끊임없이 장성하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더 많은 원료, 연료를 요구

하였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이미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건을 다

그쳐 적은 투자로 많은 실리를 얻어야 할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있었다.

하기에 1978년부터 실시하게 될 제2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에서는 공업생

산의 구조를 더욱더 완비하고 그 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다방면적으로 발전

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질뿐아니라 최신기술로 장비된 자립적공

업체계를 세우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웠다.

이 과업을 원만히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으로 나서는 문제가 바로 인재육성

문제, 교육문제였다.

사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건국초기부터 인재육성의 기본 고리

인 교육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해왔다.

해방직후부터 우리는 부강하고 자주적인 인민의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서 

교육문제를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종합대학

부터 창립하였으며 그를 모체로 많은 대학들을 내왔다. 하여 해방전 한개의 

대학도 없던 공화국북반부에는 1949년에 벌써 15개의 대학이 일떠서고 1만 

80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1956년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1958년부터는 아시아에서 처

음으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1959년부터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1967년부터 전반적9년제기술 의무교육제를, 

1972년부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중엽에 이르러 해방직후 북반부에 공과대학 졸업생이 

12명 밖에 없던 우리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수는 거의 80만에 달하게 되였다.

당과 국가의 교육중시정책에 의하여 대학들이 늘어나고 많은 과학자, 기

술자들이 양성되였으나 높아진 당시의 사회경제발전요구는 더 많은 고등교

육을 받은 졸업생들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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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업생산의 구조를 더욱더 완비하고 그 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다방

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최신 기술로 튼

튼히 장비된 자립적공업체계를 세우는것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운 제2차 7개

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자면 단순히 대학을 나온 과학자, 기술자가 

아니라 높은 능력을 갖춘 과학자, 기술자,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인재수요를 충족시키자면 발전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나라의 교

육발전전략을 전망성있게 작성하고 인재양성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올려

세워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어떻게 혁신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전망성있게 개선하

여야 하는가 하는 리론적해명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제기 된것이 없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그 누구보다 깊이 간직 하시

고 나라의 해방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은 물론 혁명령도의 전기간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교육강령을 작성하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사색과 정력적인 저술활동을 벌리시였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은 특출한 탐구력과 창조적사색력, 비범

한 통찰력과 명철한 분석력, 비상한 기억력과 한없이 넓은 식견, 뛰여난 저

술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교육발전, 사회

주의교육발전의 불멸의 대강이라고 칭송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가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교육학의 기본원리로부터 교육의 목적

과 원칙, 교육체계와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사회적지원을 높일데 대한 문제, 교육기관들과 교원의 사명과 임무 등 교육

사업전반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정연하면서도 완벽한 리론실천적

해명을 주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나오게 된것은 우

리 조국과 인류의 교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거대한 공헌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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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계교육발전동향에서 주목되는 문제들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의 류사성

2.2.1. 세계교육발전동향에서 주목되는 문제

나라마다 처해있는 자연지리적조건과 당면한 사회경제적요구, 그리고 력

사적조건으로 하여 교육발전수준은 각이하며 따라서 매 나라가 제기하고 실

천하는 최근의 교육발전동향은 꼭 같을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세계교육발전동향은 절대적인것이라고 보기 

힘들며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우리로서 참작할수 있다고 보아지는 그

런 령역에 국한시킨 주장이다.

세계교육발전동향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첫째로 교육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나라들마다 일생교육, 전민교육, 생태교육, 평생교육, 지속교육, 계속 교

육, 록색교육, 환경교육, 비정규교육, 비정식교육 등 붙이는 명칭은 각이하지

만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

하여 여러가지 조치들을 련속 취하고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이 새 세기 세계교육발전추세로 되고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생교육의 현실적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인구의 로령화

가 촉진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능발달, 능력발달이 본격화되는 나이는 훨씬 아

래로 당겨지고 지능발휘, 능력발휘가 활발해지는 나이는 현저히 우로 올라

가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심리학자는 100여명의 어린이들을 조사하여 지능 발전이 

가장 빠른 시기가 5살까지라는것을 밝히였다. 다른 한편 지금 7살짜리 어린

이들의 평균지능수준은 자기 할아버지때의 9살짜리에 해당된다는것이 교육

비교실험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지능이 발달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지난 세기 후반기 

50년동안에 아래로 2년이나 앞당겨졌다는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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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노벨수상자들의 평균나이가 20세기초에는 53.53살이였는데 말에

는 63.26살로 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한세기동안 사회의 문명화가 가속적으로 촉진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는 유족한 생활환경에서 30~40살의 과학자, 기술자들

이 이전과 달리 60대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지능, 능력을 발휘 하면서 과학기

술연구에서 큰 성과를 내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류의 로령화가 촉진되고있는 사정은 누구나 

일생동안 학습을 계속하는것이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이 21세기 세계교육발전추세로 되는 것은 다음

으로 21세기 우리 행성이 직면하고있는 심각한 위기와 관련 된다.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정보사회인 동시에 에네르기 위기, 

자원위기, 인구위기, 식량위기, 환경위기, 생태위기, 지구온난화위기, 민족분

쟁과 지역분쟁의 위기 등 여러 측면에서 전지구적인 위기에 직면 하고있는 

사회이다.

세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21세기의 심각한 위기들의 해결에서 교육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이 문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고 

보고있다.

다시말하여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전지구적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21세기의 교육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일생교육, 록색교육을 공동의 목표

와 과제로 내세워야 하며 그럴때만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평온하고 유족한 

생활환경, 생존환경을 보호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협력 하면서 평화롭고 화

목하게 살수 있다고 보고있다.

21세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다양한 교

육교양공간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 없이 교육하고있는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마친후에도 여러가지 형태

의 성인교육체계를 내오고 늙을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실례로 2010년에 발표된 중국의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계획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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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계속교육은 학교교육이후에 모든 사회성원들에 대한 교육활동인

데 특히는 성인교육활동이며 종신학습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계속교

육관념을 갱신시키고 투자를 강화하며 인력자원능력건설을 강화하는것을 기

본으로 하여 비학력계속교육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으며 학력계속교육

을 믿음직하게 발전시킨다. 로년기교육을 중시한다. 전민이 책을 읽도록 한

다. 도시와 농촌, 사회교육을 광범하게 진행하며 여러가지 종류의 학습형조

직들을 빨리 건설하여 전민이 학습하고 종신학습하는 학습형사회를 기본적

으로 건설한다.≫라고 지적되여있다.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21세기 교육에서 중요한것은 둘째로 평화로

운 공존교육, 자연보호의 록색교육을 장려하고있는것이다.

우선 사회적인 불평등을 없애고 화목하게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한 공존능

력배양교육을 리념으로 내세우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유네스코와 ≪국제경제협력기구≫(OECD)는 다민족환경

에서 화목하게 협력하면서 공존하는 능력의 배양을 첫째가는 교육리념으로 

제기하고 교육에서 평등성을 주장하면서 그런 교육이 실시되고있는 전형적

인 나라들로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나라들을 내세웠다고 한다. 

핀란드는 1960년대에 수재선별교육제도를 실시하였는데 1990년 대초부터 

수재선별교육을 중시하던 주변나라들과는 반대로 ≪평등성≫ 교육의 성격

을 뚜렷이 하면서 학교들에서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설치하고 ≪특별반≫교육에 힘을 집중하여 그들의 성적이 높아지면 다시 

≪일반반≫에서 교육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핀란드의 교육은 뒤떨어진 학

생이 없고 공존능력이 높은 교육으로 되었으며 ≪시장경쟁원리교육≫, ≪고

압식교육≫을 하는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였다. 

또한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환경오염방지의식을 높이고 환경보호지식과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환경교육, 록색교육을 강화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초등교육단계로부터 고등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승

적인 련관속에서 환경교육, 록색교육을 과정안화하고 자연보호, 환경보호와 

인류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한 교육 특히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떠나서는 경



732  국제고려학 18호

제발전이 무의미하며 지어 유해롭다는 교육을 각급 학교 교육사명과 특성에 

맞게 심화시키고있다.

환경교육, 록색교육의 기본내용으로는:

• 자연보호, 환경보호와 인류사회발전의 관계에 대한 교육

•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육

• 공해가 없는 에네르기(태양열, 풍력, 조수력, 지열 등)를 탐구리용하기 

위한 교육

• 재생가능한 자원 특히 재생가능한 물자원에 대한 교육

•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보호증식할데 대한 교육

•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호유지할데 대한 교육

• 우리 행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립장과 자세에서 학습하며 기업활동을 벌

릴데 대한 교육 등이 들어있다.

세계 교육발전동향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둘째로 교육이 능력교육을 중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는것이다.

능력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은 지식본위, 리론본위에서 벗어나 지능본위, 

능력본위에서 사람들을 현실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해나갈수 있는 창조적능

력을 가진 사회적인간으로 키우는 교육이다.

유엔 ≪국제21세기교육위원회≫는 21세기 사회발전을 위하여 ≪교육의 

4대기둥≫이라는 방안을 제기하였는데 ≪교육의 4대기둥≫이란 정보 사회

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학습하고 생활할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4가지 능력

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학습할줄 아는 능력

• 정보산업발전에 맞게 일할줄 아는 능력

• 변화발전하는 환경에 맞게 생존할줄 아는 능력

• 공동으로 화목하게 생활할줄 아는 능력이 속한다.

능력교육의 중시가 21세기 교육발전추세로 되고있는것은 우선 정보량, 지

식량이 가속적으로 증대되고있는 현실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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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량, 지식량이 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급속히 로화, 갱신되는 것은 지

식경제시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지금 세계적범위에서 정보량, 지식량은 매

해 12.5%씩 늘어나면서 3~4년이면 두배로 되고있다.

기원전에 축적된 모든 정보량, 지식량을 1로 보면 기원후 2000여년 동안

에 4000배이상 증대되였으며 지식증가속도는 인구장성속도의 20만 배를 이

미 넘어섰다.

정보량, 지식량의 가속적인 증대에 따라 정보, 지식의 로화도 비상히 촉진

되고있다.

능력교육의 중시가 21세기 세계교육발전추세로 되는것은 또한 머리로 물

질적부를 창조하는 지식경제발전의 요구와 관련된다.

지식경제시대의 경제발전은 누가 더 머리좋고 능력있는 인재를 가지고있

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지식경제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로 되고있는 CNC공작기계, 유

연생산체계, 콤퓨터통합생산체계, 지능로보트로 이루어지는 현대생산 체계

도 머리좋은 인재들의 지능로동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현대생산 체계가 널

리 도입됨으로써 생산기술공정들이 지식집약형, 기술밀집형 으로 전환되고 

생산로동은 육체로동, 기계로동으로부터 정신로동, 지능로동으로 넘어가게 

되였다. 

세계교육발전동향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셋째로 애국주의 및 전통교육을 

강화하고있는것이다.

최근시기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사업에서 애국주의교양이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루며 발전하고있다.

유럽의 발전된 나라들에서 이 사업이 눈에 뜨이게 진행되고있다.

최근시기에 나라들 호상간에 인재쟁탈전이 벌어지고있고 자국내의 인재

들을 가능한껏 자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종사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크

게 제기되는 조건에서 유럽의 각 나라들에서는 애국주의교양 사업에 더욱 

힘을 넣고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한 교육관계자는 지금 자국내의 거의 55%가 넘는 학교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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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주의교육이 강화되고있는데 대해 설명하였다.

로씨야에서는 특히 이 사업이 정부의 두뇌류출방지전략과 병행되여 매우 

강도높게 진행되고있는데 최우선적인 방법으로 애국주의전통 교육을 강화하

고있다. 로씨야의 교육당국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과외 사회활동을 벌릴데 

대해서와 학생들에게 강의전과 강의후 매일 시간을 선정하여 애국주의 및 전

통과 관련한 자료로 교육 및 교양사업을 진행 할데 대한 강령을 하달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대륙과 지역들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인

재류출을 막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있다.

유네스코가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50%이상의 각급 

학교들에서 이 사업을 강령으로 하달하여 진행하고있다고 한다.

세계교육발전동향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넷째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하고있는것이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동향은 세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그 하나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련관되여있는 주제들을 소재로 하여 교육내

용을 구성하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하면서 그들자신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게 하는 방법을 널리 적용하고있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명의 학생들이 한 소조에서 서로 합심, 협력하여 실천능력

을 효과적으로 키워나가도록 하는 합작교육방식을 널리 도입하고있는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해당 기업이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기업발전에 필

요한 실천교육을 강화하고있는것이다.

2.2.2. 세계교육발전동향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년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최근시기 

세계교육발전동향의 류사성은 첫째로 일생교육, 전민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생교육, 전민교육은 새 세기 교육발전의 중요한 

특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

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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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 

…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도는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옳게 결합하고 병진시키는것이다.≫라고 쓰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우선 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게 다 주어야 하며 또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

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는 정식화를 주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또한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

육을 다같이 밀고나가는것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

하는 방도로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전교육에서는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중심을 두

고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직관물과 실물을 통한 수업,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한 교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학교교육

에서는 옳바른 세계관과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들로 키울데 대

하여 강조하였다.

테제에서는 성인교육에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였는데 과학기술이 끊임

없이 발전하는 조건에서 학교교육후에도 중단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것, 

지식수준이 각이한 사람들을 대상하는 성인교육은 자기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의 성인교육체계를 내오며 특히 재교육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재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테제에서는 온 나라에 학습기풍을 세우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

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할데 대하

여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전

면적인 지속교육을 하고있었으며 테제발표이후 이 사업은 더욱 활발히 전개

되였다. 정연한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체계가 수립 되여 사회의 모

든 사람들이 일생동안 교육을 받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무료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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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다니고있으며 자기의 희망과 소질, 실

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인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함께 주간

대학의 통신 및 원격대학교육과 같은 정규적인 학습체계를 통하여 정규적인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있으며 공장, 기업소, 농장을 비

롯한 각급 단위들에서는 기술전습체계를 세우고 기술학습을 통하여 사회주

의건설에 쓸모있는 인재들을 키워내고있다.

최근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교육의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수도 평양의 쑥섬에 새롭게 꾸려진 과학기술전당이다. 

과학기술전당은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2016년에 준공되였다.

과학기술전당은 대규모의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 10개의 실내 과학

기술전시장들과 야외과학기술전시장을 갖춘 다기능화된 최신과학 기술보급

의 중심기지, 사회교육기지이다. 과학기술전당이 일떠섬으로써 온 나라에 

거미줄마냥 뻗어간 각급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의 운영을 더 활발히 해나갈수 

있게 되였고 우리 인민은 누구나 어디서나 최신과학 기술을 습득하면서 창

조형의 인재들을 준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후과로 북반부에 만도 

230여만명의 성인문맹자가 있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하여 1946년부터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성인교육은 오늘 전민을 과학기술 인재로 만들자는 가장 

높은 단계에로 도약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전면적이

고 지속적인 교육에 관한 사상은 현대세계교육리론과 그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수 있다.

둘째로 현실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해나갈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가진 사

회적인간으로 키울데 대한 내용이다.

지난 세기까지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학술형인재, 지식형인재육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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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본과업이였다. 하지만 새 세기를 전후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정보

의 생산과 로화가 빨라지고 생산과 과학기술, 생산의 일체화가 다그쳐지면

서 학술형인재가 아니라 리론과 실천을 다 갖춘 복합형인재육성사업 즉 능

력교육에 힘을 넣고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지식 그자체를 전수하는 방향이 아니

라 지식의 활용과 창조방법을 배워주는 방향에서 구성하며 학생들에게 종합

적인 능력과 새것에 대한 탐구정신을 키워줄수 있게 경계 및 교차학과에 대

한 교육을 장려하고있다.

교수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교원과 학생이 호상 작용하는 쌍방

향식교수형식, 실례교수법, 임무식교수법, 리론검증식 실험이 아니라 자체설

계식 종합실험방법 등 새로운 형식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교수방식과 수

법들은 명칭은 각이하지만 다같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강한 흥미와 적극

성,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창조력, 독자적인 탐구력, 강한 협동정신

을 최대한으로 높인다는데서는 공통적이다.

이러한 세계교육발전동향도 1977년에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

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실천과 결

합된 교육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교육을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시

켜야 한다.≫라고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시여 ≪학교교육에서 강의와 실험

실습을 옳게 결합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의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며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의 기본형태는 교수이며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이다. 교수

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정확히 소화할수 있으

며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라고 쓰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우선 학교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에

게 지식을 배워주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능력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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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는데 있다는 사상이 담겨져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또한 학생들을 책상물림, 글뒤 주가 

아니라 실천형의 인재로 키워야 하며 그러자면 교수방법을 깨우쳐주는 방법

으로 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물론 교육과 실천의 결합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교육학자들속에서 제기

되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견해들은 개별적학자의 견해정도에 머물러있었

으며 국가정책으로 정립체계화되지는 못하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리론 교

육과 실천교육의 비중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왔으며 주입식, 지식전수가 아니라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 널리 적용되게 

되였다.

그 대표적실례가 우리 당의 뜨거운 후대관에 의하여 새로 개건된 평양교

원대학에서의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이다.

평양교원대학은 모든 교실들이 실천실기를 위주로 하는 교육을 진행 할수 

있게 다기능교실로 꾸림으로써 지식경제시대,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

육사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다.

소학교교수방법 실기실들만 보아도 여기에서 가상정황과 실지정황속에서 

소학교학생들의 심리를 체험하며 이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정황 처리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실천실기능력을 키워주게 되여 있다.

소학교교실, 유치원교실, 교육평가실, 어머니교실, 가상교실로 되여 있는 

어린이지능계발기술보급실도 모두가 실천위주의 교육학적인 요구에 맞게 꾸

려져 이곳을 참관한 외국의 많은 교육관계자들의 흥미를 자아낸다.

최신교육과학성과에 토대하여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

준에서 실현된 평양교원대학의 현실은 학생들을 책속에 파묻혀 글줄 이나 

읽을줄 아는 ≪선비≫가 아니라 실천활동에 활용할줄 아는 실천형 인재로 

육성할데 대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셋째로 애국주의 및 전통교육을 강화할데 대한 내용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육발전동향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739

오늘 세계는 정보설비와 교통운수수단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국제 적래

왕과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있다. 이러한 시대적흐름을 타고 ≪세계화≫, 

≪국제화≫, ≪일체화≫라는 용어들도 범람하고있고 일부 사람들은 조국

애, 민족애 같은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적편견≫이라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오늘의 세계에서 민족성과 자기의 전통을 무시하

는것은 곧 나라와 민족의 예속과 파멸을 가져온다.

오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애국주의 및 전통교육을 강화하는것도 단순히 

인재류출을 방지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자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본다.

우리 당과 국가의 정치철학인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인 동시에 자주

의 철학이다. 민족의 운명, 매 개인의 운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주체철학의 원리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도 그

대로 구현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의 전통을 

잘 알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는 인재들로 키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나라, 민족들이 자주권의 존중,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 령토완정

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갈 

때 세계가 화목하고 유족하고 문명한 세계에로 더 빨리 발전할수 있다는것

이 주체사상의 관점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밝혀준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은 오늘 우리의 모든 학생들을 조국과 민족,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앞자

리에 놓고 모든것을 사고하며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있는 지

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애국적지식인, 혁명적지식인으로 키우고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이 있다는것이 주체조

선의 과학자들의 신념이며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조국의 부강 발전, 인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한생을 바치는것을 더 값높이 여기는 것이 우리 과학자

들의 인생관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이밖에도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



740  국제고려학 18호

지고 조직진행할데 대한 내용,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사회

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내용,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 교육을 결합시킬

데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는 많은 교육사상과 리론들

이 담겨져있다.

3. 결론

인류는 ≪근대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체스꼬의 코메뉴스(1592- 

1670)로부터 시작하여 스위스의 페스탈로찌(1746-1827), 도이췰란드의 헤르

바르트(1776-1841)를 비롯한 많은 교육자들을 기억하고있다. 그들이 내놓은 

이러저러한 교육리론들은 당대는 물론 근대교육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세기 7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

육에 관한 테제≫도 현세기의 교육리론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말할수 있

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발표되자마자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세계 많은 나라의 교육관계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대대적으

로 번역출판되였다.

지난 세기에 벌써 다음 세기의 교육발전추세에 부합되는 과학적인 교육사

상과 리론을 제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우리 민족성원모두에

게 긍지와 자부심, 교육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세계의 앞자리에 올라설수 있

다는 신심을 안겨준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교육사업도 정확한 지침에 의거할 때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교육 에 

관한 테제≫를 교육발전, 후대육성의 지침으로 삼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

에 맞게 당과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사상과 리론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

써 세계적인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화의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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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운명을 같이 한 한국 최초의 의사 김익남

Dr. Kim Ik-Nam, the First Modern Korean Physician, 
Sharing the Fate with the Times and Nation

황상익*1

서울대학교

1. 김익남의 가문과 성장환경

김익남(金益南, 1870-1937)은 1870년 9월 6일 아버지 김원선(金源善, 1836 

-1903)과 어머니 순흥 안씨(順興安氏, ?-1927)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형

제자매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고, 일찍 세상을 떠나 기록이 남지 않았을 수

도 있지만, 족보와 호적등본에 의하면 김익남은 외아들이다.

결코 유복하지 않은 유소년기, 그리고 전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김익남의 집안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김익남의 가문

김익남은 명문 양반인 청풍김씨(淸風金氏) 22세손으로 알려져 있다. 청풍

김씨 대종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풍김씨는 “조선조에서 상신(相臣) 8명, 대

제학 3명, 왕비 2명이 나왔으며, ‘3대 정승’과 ‘부자 영상(父子領相)’을 배출하

여 청송심씨, 달성서씨와 함께 명문으로 명성을 날렸다”고 한다.

 * Hwang Sang-Ik (Prof. Emeritus, Department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hwangs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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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방목과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에 따르면 청풍김씨는 문과 105명, 무과 110명의 급제자를 배출했다. 반면 

잡과에 급제한 사람은 의과 1명, 율과 1명뿐이며 이들은 서얼 출신으로 여겨

진다. 즉 청풍김씨는 조선시대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양반 가문이다. 다시 

말해, 청풍김씨 집안에서 중인들이 주로 맡아왔던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명문가의 후손인 김익남이 어떻게 정통 양반이라면 취하지 않는 

직업 의사(業醫)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김익남이 살았던 시대가 근대로 이

행하는 역사적 격변기이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

김익남의 부계쪽 직계 조상들을 청풍김씨 족보(1919년, 1989년, 2010년

판)와 잡과방목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에서 이름, 생몰

년과 묘소는 족보, 과거(잡과)시험 급제연도는 방목, 관직은 족보 및 방목과 

그밖의 자료들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청풍김씨 족보에서는 김익남 직

계 조상들의 잡과 급제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청풍김씨　 이름(생몰년) 묘소 과거급제/학력 관직

11세 金 孫(?-?) 楊洲 嘯皐畓洞 啓功郞(종7품)

12세 金業同(?-?) 위와 같음 司果(정6품)

13세 金仁壽(1581-?) 위와 같음 同知(품계?)

14세 金善民(1612-1660) 위와 같음 1639년 醫科 典醫監僉正

15세 金煒達(1646-1718) 위와 같음 1669년 醫科 醫學敎授 典醫監正

16세 金世琓(1688-1744) 廣州 龍津 1708년 醫科 典醫監正

17세 金道鼎(1709-1776) 楊洲 軺軒峴 　武科(?) 縣監 副護軍(종4품)

18세 金光天(1725-1791) 위와 같음 1747년 雲科 三曆官 天文學敎授

19세 金晋榮(1763-1819) 楊洲 軺峴 1783년 雲科 三曆官 天文學敎授

20세 金性翼(1798-1864) 위와 같음 1819년 譯科 上通事 司譯院正

21세 金源善(1836-1903) 楊洲 於等山 中樞院議官

22세 金益南(1870-1937) 未詳(楊洲?)
1899년 慈惠
醫學校 졸업

醫學校敎官(정3품)
陸軍二等軍醫長

<표 1> 김익남의 직계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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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보면 김익남의 직계 조상들은 양반 가문이 아니라 대대로 잡과에 

급제한 전형적인 기술직 중인 집안의 모습을 띄고 있다. 또한 묘소가 6대조

(청풍김씨 16세) 김세완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주인 것으로 보아 경기도 양주

를 근거로 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1.2. 중인 기술직 가문의 후예 김익남

김익남의 가계는 8대조 김선민 대부터 전형적인 중인 기술직 가문의 모습

을 잘 보여준다. 이 집안은 김선민이 의과에 급제한 이래 단 한 대도 거르지 

않고 총 36명의 잡과 급제자를 배출했다. 주학(籌學) 입격자까지 포함하면 

41명에 이르며, 성관별로 따져 50위권에 해당한다. 가문의 규모가 다른 중인 

성관들에 비해 매우 작은 점을 감안한다면 잡과 급제 실적은 훨씬 더 높았다

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급제자 36명 중 의과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운과 8명, 역과 6명, 율과 1명 순이었다. 가문의 초기에는 의과, 후기에

는 운과와 역과 급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렇듯이 김익남의 가문은 양반 집안이라기보다는 의관, 운관(음양관), 역

관, 율관 등을 대거 배출해 온 기술직 중인 가문이다. 그들은 전근대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의학, 천문학, 어학, 법률 등에 관한 지식과 재능을 바탕으

로 가문의 부와 실력을 축적해 왔으며, 조선이 근대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에서도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집안이라 할 수 있다.

1.3. 청풍김씨와 김익남

그렇다면 김익남이 양반가인 청풍김씨의 후손이라는 기존의 정보는 잘못

되었던 것일까? 김익남의 11대조인 김손(金孫)과 그의 후손들이 청풍김씨 족

보에 오른 것은 1919년에 발간된 ｢기미보(己未譜)｣부터이다. 그 이전 판인 

｢정사보(丁巳譜)｣(1857년 발간)까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기미보｣
에 김덕필(장남)과 김손(차남)을 김발(金潑)의 아들로 등재하면서 그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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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앞서 만든 족보를 살펴보면 공(김발ー필자)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병

자년에 봉산의 종인 봉식(鳳山宗人鳳植)이 선조의 계보를 가지고 와 보여주면서 공

에게 덕필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영락하여 지난 족보에 빠졌다고 했다. 지금 새로운 

명단에 따르면 파계가 서로 이어져 자못 근거할 만하다. 그 때문에 새로운 명단에 

따라 기록에 넣어둔다.

청풍김씨 문중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기미보｣부터 김손 이하 김익남 집안

을 청풍김씨로 인정했다. 현재 족보상으로 김익남은 청풍김씨인 것이다.

잡과방목들에는 김선민(1639년 의과 급제)부터 김용방(1885년 역과 급제)

까지 일관되게 해주인(海州人)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19세기 후반에 편찬된 

중인 족보 집대성판인 성원록에도 이들은 해주김씨라고 되어 있다. 의과

방목 김선민 항에 기재되어 있는 김손(증조부), 김업동(조부), 김인수(부)도 

해주김씨인 셈이므로 이 집안은 1500년대부터 400년 가까이 스스로를 해주

김씨라 여기고 거기에 맞춰 살아왔던 것이다.

1.4. 김익남과 김규식

김익남은 청풍김씨 중 청로상장군공파 22세이고,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金奎植, 1881-1950)은 판봉상시사공파 23세로 같은 청풍김씨이지만 

거의 무관하게 보인다. 하지만 혈연적으로는 매우 가깝다.

김익남의 조부 김성익의 차남인 김재기는 1880년 무렵에 판봉상시사공파 

21세인 김정연의 양자로 입적하고, 이름을 양부 집안 항렬에 맞게 김동선으

로 개명했다. 김정연의 사후 30년쯤 되어서의 일이다. 그리고 김재기의 아들

들도 김주성(원명 김용선) 김지성(김용원) 등으로 개명했다.

김규식은 김지성(김용원)의 차남이다. 김익남은 김재기(김동선)의 바로 아

래 동생인 김원선의 아들이다. 따라서 김익남은 혈연상 김규식의 당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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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의학의 선구자인 김익남과 독립운동가 김규식의 조상들은 지금

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400년 가까이 전형적인 중인 기술직 가문으로 

살아왔다. 그들이 19세기 말 청풍김씨 가문으로 편입하게 된 것은 중인으로

서 누대에 걸친 성공과 그에 기인하는 신분상승 욕구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1.5. 서자 김원선, 서자의 아들 김익남

양반들과 마찬가지로, 중인 집안에서도 자식들에게 일찍부터 교육을 시작

했다. 대개 10세 이전, 빠르면 다섯 살 무렵부터 가문의 학교라고 할 가숙에

서 의과, 역과 등 과거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시켰다. 그래야만 과거에 합격

해서 가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익남은 매우 늦

게 20세가 되어서야 가숙에서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만학

을 하게 되었을까?

조선시대에 서자들에 대한 차별은 양반보다 중인이 더 심했다. 양반의 경

우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최고 등급의 과거시험인 문과, 그리고 그 바

로 아래 등급인 사마시 응시에 자신들의 서류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

다. 그러나 중인들은 잡과와 주학 응시를 1884년까지 줄곧 독점했고, 자신들

의 서자들에게조차 응시 기회를 주지 않다가 1885년에야 비로소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8세 조상 중에 3명 이상 기술관에 종사한 경우에 한해서 

개방했다.

또한 양반뿐만 아니라 중인들도 소실에 대해서는 족보에 아무 것도 기록

하지 않았다. 또한 혼인도 적자녀들은 서자녀들과 하지 않았고, 서자녀들 역

시 자신들끼리 하거나 자신들과 사회 신분적 위계가 비슷한 사람들과 했다.

중인 서자녀들은 양반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중인 적출들로부터도 차별을 

받았다. 집안 내의 적서 차별이 더 견디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김원선의 어머니, 즉 김익남의 할머니가 족보에 이름조차 없는 것은 할아

버지 김성익의 정식 부인이 아니라 소실이었기 때문이다. 김원선과 김익남 

부인들의 본관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김원선 부자가 서출인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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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갑오개혁과 새로운 기회

김익남이 뒤늦게 스무 살이 되던 1890년부터 아마도 의과 시험을 목표로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서출에 대한 차별이 조금 풀렸기 때문일 것

이다. 이력서대로라면 김익남은 한의학 공부를 3년 동안만 했다. 한의학 공

부를 계속 하더라도, 또는 의과에 합격하더라도 전망이 별로 밝지 못했기 때

문에 도중에 포기한 것이었을까?

어쨌든 1894년 갑오개혁으로 김익남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법·제

도적으로 신분 차별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봉건

적인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그때부터 60여 년 지난 6·25전쟁 이후의 

일이지만 공식적인 차별이 누그러들기 시작했다.

갑오개혁이 없었다면 중인 서출인 김익남이 어떻게 양반 자제들과 함께 

관비장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가고, 일본의 명문 의학교를 졸업하여 한국 최

초의 근대식 의사가 되고, 귀국해서는 의학교 교관과 군대 고위직인 군의장

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겠는가?

요컨대 김익남은 갑오개혁과 신분제 철폐의 혜택을 받은 1세대인 셈이다. 

하지만 기회가 찾아온다고 누구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기회

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노력과 적절하고 현명한 선택이 함께 해야만 한다.

1.7. 관립 일어학교

김익남은 1894년 10월 8일(음력 9월 10일) 관립 일어학교에 입학했다. 그

리고 8개월 뒤인 1895년 6월 관비 유학생으로 뽑혀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김익남은 관립 일어학교에 다닌 덕택에 무난히 유학생으로 선발되었

다. 그리고 일본어를 어느 정도 습득했기 때문에 유학생활도 다른 유학생들

에 비해 순조로웠고, 학업과 경력에서 줄곧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다.

당시 관립일어학교에서는 일본어 읽기, 받아쓰기, 작문 외에 일본의 고등

소학교 수준으로 수신, 지리, 역사, 수학, 물리, 화학, 동식물 등의 신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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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쳤다. 김익남이 일어학교에 다닌 기간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과

목의 내용과 교사의 수준으로 보아 김익남은 일본 유학 전에 제법 충실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김익남과 같은 시기에 관립일어학교에서 공부하고 함께 1895년 관비 유학

생으로 선발된 김윤구, 박정선, 고희준, 최상돈, 김동완은 김익남과 함께 게

이오의숙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2.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시절

김익남은 1895년 6월 정부가 파견하는 관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유

학을 시작하게 된다. 1년 전만 해도 중인 서출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1895년의 유학생 파견은 학부에서 관비로 학생들을 일본에 파견하는 형식

으로 이루어졌다. 당시로서는 규모도 대단히 커서 1895년 한 해 동안 150여

명이 파견되었다. 이것은 개항부터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최대 규

모의 관비 유학생 파견이었다. 이 대규모 유학생단에는 김익남, 남순희, 방

한숙 등 뒤에 의학교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익남을 포함한 유학생 제2진 26명은 제1진 113명보다 한 달 남짓 늦게 

게이오의숙에 도착해서 일어 습득 등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했다. 유학생들

은 학과목 수업 외에 매달 한 차례 게의오의숙의 교주이자 일본 근대화의 

최고 이론가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연설을 듣고 일본의 명소를 탐

방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12월 말, 김익남을 비롯한 8명의 유학생은 최초로 게이오의숙 보통과를 

졸업했다. 김익남은 그 가운데서도 우등졸업이었다. 그리고 보름 뒤 이들 졸

업생 중에서 가장 먼저 상급학교인 도쿄지케이의원의학교에 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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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쿄지케이의원의학교(東京慈惠醫院醫學校) 시절

6개월 만에 게이오의숙 보통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김익남은 보름 뒤인 

1896년 1월 12일 도쿄지케이의원의학교에 입학했다. 정규 입학 시기인 9월 

중순을 넉달쯤 지난 때였다. 김익남은 중도 입학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무난히 그것을 극복하고 1899년 7월 30일 지케이의원의

학교 졸업증서와 이비인후과 수료증서를 받으며 졸업했다.

김익남은 지케이의학교 시절 낯선 이국땅에서 정부의 장학금이 끊기는 등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게 생활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가 일생을 통해 가장 

희망에 찬 시기였다. 조국에서는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최신 의학지식을 일본 

최고수준의 의학교수들로부터 배우는 기쁨이 컸고, 귀국하여 그것을 활용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을 터이다.

김익남은 1899년 7월 30일 지케이의학교를 졸업했다. 함께 졸업한 동기생 

30명 가운데 도쿄 출신은 2명뿐이었다. 가고시마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

고 나가노, 시마네, 미야기 출신이 2명이었다. 그밖에는 각 현 별로 1명씩이

었다. 도쿄를 위주로 보면 김익남 뿐만 아니라 동기생 대부분이 이방인이었

다. 동기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 고향이나 도쿄에서 개업했고 크게 이름을 날

린 사람은 없었다.

동기생 중에 아시다 시다오(蘆田定男, 1876년생)는 도쿄와 교토, 오사카에

서 개업을 하다 1920년 조선총독부 보건기사로 임명되어 1933년까지 주로 

전주형무소에서 근무했다. 조선에 있는 동안 김익남과 교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익남은 졸업 후 모교병원인 지케이의원에서 1년 동안 당직의원으로 근

무했다. 당직의원이란 지금 식으로 말해 인턴과 레지던트이다. 지금과 마찬

가지로 당시에도 의학교 졸업생들은 모교와 모교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

장 선호했다. 김익남이 지케이의원 당직의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의

당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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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남은 일본 내무성이 주관하는 개업인허장 취득 시험은 치르지 않았

다. 지케이의학교 3년 후배인 안상호(安商浩, 1872-1927) 등과 달리 일본에

서 개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개업인허장은 말 그대로 개업을 하

기 위한 자격증일 따름이다. 따라서 김익남은 지케이의원에서 당직의원으로 

근무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지케이의원에서 1년 동안 당직의원 근무를 한 김익남은 1900년 8월 지케

이의학교 졸업장과 당직의원 증명서를 가슴에 안고 조국으로 금의환향한다. 

유학을 떠난 지 5년 2개월 만이었다. 그리고 이제 만 30세를 맞는 김익남을 

기다리는 직책은 1년 전에 대한제국 정부가 설립한 ‘의학교’의 교관(교수)이

었다.

4. 의학교 교관 김익남

김익남은 1900년 8월 2일부터 1904년 9월 23일 육군 군의장으로 전임할 

때까지 4년 2개월 동안 의학교 제1회 19명, 제2회 13명 등 32명을 가르쳐 

자신의 손으로 졸업시켰다. 이들 32명이 한국에서 최초로 근대식 교육을 받

고 국가로부터 의사 면허를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김익남은 제3회 학생들도 

가르쳤지만 군대로 전임하는 바람에 이들을 졸업까지 시키지는 못했다.

4.1. 의학교

한국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는 1899년 3월 24일 설

립되어 1907년 3월 15일 문을 닫았다. 대한제국 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

운 의학교는 일제에 의해 폐쇄되었다. 국가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한 것이다.

의학교는 정부가 세운 ‘관립’(국립) 교육기관이었지만 개항 이래 쌓여온 근

대식 의료와 의학교육에 대한 민중과 지식인들의 염원과 열망이 담겨 있는 

학교이었다. 의학교의 설립 역사와 운영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면 굴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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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철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사회와 의료·

의학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김익남은 8년의 의학교 역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학교 교관으로 

지냈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김익남은 최초의 의사 

배출이라는 한국 근대의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았다. 그리고 김익남의 

제자들은 이후 한국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의학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교장 지석영과 교관 김익남이었다. 

지석영은 의학교 탄생의 산파였으며 8년 내내 의학교의 운영을 책임졌던 인

물이다. 지석영은 우두술의 보급을 비롯하여 근대의학의 도입과 정착에 누

구 못지않은 공을 세운 사람이지만 김익남과 달리 정식으로 의학교육을 받

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학교 교장 지석영에게 김익남 없는 의학교는 생각하

기 어려웠다. 하지만 김익남은 국가의 요청으로 의학교를 떠나 군대로 가야

만 했고, 지석영은 마침내 의학교가 문을 닫는 과정을 쓸쓸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4.2. 의학교 교관

김익남 외에도 여러 사람이 의학교의 교관으로 근무했다. 1899년 3월부터 

1907년 3월까지 8년 동안 의학교 교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18명이었다. 

그 가운데 안상호는 임명을 받고도 일본에서 귀국하지 않아 임명 석 달 뒤인 

1905년 1월 16일 해임되었다. 따라서 실제 교관으로 근무한 사람은 17명인 

셈이다.

17명 중에서도 경태협, 홍종덕, 윤태응, 김하영, 이승현, 이주환 등 6명은 

재임 기간이 3일~17일에 불과해서 실제 교관으로 활동한 사람은 11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김익남, 남순희, 장도, 유세환, 최규익 등 5명은 일본 유학생 

출신이며, 김교준과 유병필은 의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이들의 근무기간은 

모두 1년 이상이었다. 그리고 심영섭, 이병선, 전용규는 일반 관료 출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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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은 중학교 교관을 지낸 사람으로, 4년 동안 재임한 전용규를 제외하고

는 근무기간이 3~4개월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본 유학생 출신과 의학교 졸

업생, 그리고 전용규가 실질적으로 교장 지석영의 지휘를 받아서 의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교육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관 중에서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김익남과 그의 의학교 제자인 김교준, 유병필의 세 사람이었다.

재임기간이 매우 짧았던 경우들을 보면 의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이 대단

히 불안정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학교 교관들은 대부분 당시 대한제국으로서는 최고

의 신지식인 엘리트들이었다.

4.3. 의학교 졸업생

김익남은 4년 동안 의학교 교관으로 재임하면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32명

의 의사를 양성했다. 그들이 학업을 마치기 1년 전에 김익남이 군의장으로 

전임한 의학교 3회 졸업생 4명을 포함하면 36명의 근대식 의사를 배출한 셈

이다. 김익남의 여러 업적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김익남의 제자들에 대해 살펴보자.

4.3.1. 제1회 졸업생

정부는 의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기

숙사를 제공하고 교과서와 필기도구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제공함으로

써 의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와 더불어 정부는 의학교 졸업생들을 

활용할 방안도 함께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었거나 미흡했다. 국공립 

의학교와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은 있었지만(｢의학

교 관제｣와 ｢병원 관제｣), 그러한 꿈을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과 역량은 부족

했다. 학부는 궁여지책으로 모든 의학교 졸업생을 의학교 교관으로 임명했

지만 명목에 지나지 않았고, 김교준과 유병필 2명만이 실제로 교관으로 취임

했다. 그리고 임시위생원 위원이나 유행병 예방위원, 검역위원 자리도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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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거나 명예직이었을 뿐 의학교 졸업생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제대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의학생들의 중도 이탈이 적지 않았다. 1899년 9월, 의학

교가 수업을 개시했을 때 50명이었던 의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어 입학생의 

40퍼센트도 안 되는 19명만이 졸업했다. 1900년에 입학한 제2회의 경우, 입

학생 수는 알 수 없지만 졸업생이 13명으로 제1회 때보다 사정이 악화되었

으면 되었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1901년에는 아예 입학생을 뽑지 않았

으며 1902년 입학생 가운데에는 불과 4명만이 졸업했다. 발전은커녕 날이 

갈수록 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이다.

통감부와 일본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서양인 의사들도 의학교와 

그 졸업생들의 존재를 폄하하거나 아예 무시하려 했다. 대한제국 정부와 한

국인들에 의한 의학교의 설립, 운영과 그를 통한 최초의 근대식 의사 배출의 

의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그런 태도에는 한국인들의 자주

적 노력을 폄하하고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성가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의학교와 졸업생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까?

의학교 졸업생 가운데 제2회의 홍종욱과 같이 졸업 뒤 아예 진로를 바꾼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모두가 의사로 활동했다. 근대식 의학교육을 받은 한

국인 의사가 극히 적었던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 강점 초기, 근대 의료에 대

한 한국인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켰던 것은 바로 이들 의학교 출신들이었

다.

졸업 직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의학교 1회 졸업생들은 대개 

1904년경부터야 군대에서 군의로 장병들의 건강을 돌보았으며, 1907년 한국

군 해산 뒤에는 의원이나 진찰소를 열든지, 아니면 다른 자본주들이 개설한 

의원이나 약국에서 고용의사로 일했다. 그리고 이들은 차차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가면서는 스스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이규영, 김봉관, 

유병필 등은 여러 계몽운동단체 잡지에 위생과 의학에 관련된 글을 기고하

는 등 사회적 활동에도 열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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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제2회 졸업생

의학교 제2회 졸업생은 우등 3명, 급제 10명 등 모두 13명이었다. 이 가운

데 출생 연도가 확인되는 7명의 입학시 나이는 평균 19.6세이고,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평균 22.6세로 제1회 졸업생에 비해 5살이나 적

어졌다. 가장 만학인 차현성의 졸업시 나이는 30세였다. 숫자가 얼마 안 되어 

통계적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만, 만학자가 줄어든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제2회 졸업생 역시 제1회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두 군의관으로 관직 생활

을 했고, 군대 해산 뒤에는 의원을 개업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찰소 등에서 

일했다. 이들이 1회 졸업생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지성연, 최국현, 강원영, 

홍종욱 등 4명이나 졸업 후에 일본에 유학을 했다는 사실이다. 1회 졸업생 

중에서는 이규영 한 명만이 일본에 유학했으며 성과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국현, 김수현, 강원영, 지성연 등 의학교 제2회 졸업생들은 망국을 전후

하여 설립되었던 사설 의학강습소 중 하나인 조선의사연찬회 신구(新舊) 의

학강습소의 신의학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들의 활동은 대한제국 시기 일반

인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위생계몽운동을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들을 교육하

는 방식으로 보다 심화시킨 것이었다.

4.3.3. 제3회 졸업생

제3회 졸업생은 불과 4명뿐이었다. 원래 입학생이 적었던 것인지, 많은 학

생이 중도 탈락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석 졸업생인 장기무(張基茂, 1888-?)

는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이후에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장기무는 1909년 한

국인에 의한 최초의 의약전문지라고 할 중외의약신보(월간)를 발간했으

며, 동시에 약업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중외의약신보는 1910년 11월 25

일자 제15호에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기사를 게재했다 하여 악명 높은 

｢광무신문지법｣에 의해 발매 및 반포 금지 조치를 당했다. 아마도 일제의 

의약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장기무는 조선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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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쳐 ‘한방의학(漢方醫學) 부흥책’을 

기고하는 등 1930년대의 한의학을 둘러싼 논쟁을 주도했다. 장기무는 근대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예외적으로 한의학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 

발전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홍종은과 홍석후는 관립 의학교와 사립 세브란스병원 의학교(1908년 

6월 졸업) 두 군데를 모두 졸업한 이채로운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4.4. 의학교의 폐지와 그 이후

1907년은 기울어져 가던 대한제국의 국운이 더욱 쇠퇴한 해이다. 고종이 

일제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국권의 최후 보루인 군대마저 강제 

해산되었다. 대한제국의 상대적 흥성기에 탄생했던 의학교 역시 마찬가지 

역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의학교는 1907년 3월 10일 ｢대한의원 관제｣가 반포되면서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의학교, 광제원, 대한적십자병원 등 대한제국기의 대표적인 세가지 

의료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생겨난 새 병원의 이름은 시니컬하게도 ‘대한’이었

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일 뿐 병원은 이미 일제의 것이었다. 의학교

는 ｢대한의원 관제｣의 규정에 따라 1907년 3월 15일자로 폐쇄되었다.

지석영, 유세환, 최규익, 유병필 등 의학교 시절의 한국인 교직원이 계속 

자리를 지켰지만 지석영이 학감으로 강등되는 등 그 입지가 훨씬 약화되었

다. 대신 의학교 교사로 있던 일본인 고다케 다케지로(小竹武次)가 교육부장

으로 학생교육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의학교 시절 입학했던 학생 13명

과 5명이 각각 1907년과 1908년에 대한의원 제1회, 제2회로 졸업했다.

의학교 졸업생들은 스승 김익남과 함께 의사연구회 활동을 벌이는 한편 

서우, 서북학회월보, 대한흥학보 등 학회지에 활발하게 기고를 하고 

또 대중강연을 벌임으로써 당시 들불처럼 번지던 위생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이때의 위생계몽운동은 주지하다시피 대중에게 과학적인 위생관념을 심어 

주는 것인 동시에 항일운동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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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는 제도적으로는 1907년 3월 15일 폐지되었지만, 그 전통과 정신은 

김익남 등 교관들과 졸업생들의 위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5. 군의장 김익남

김익남은 1904년 9월부터는 한국군대의 군의장(軍醫長)으로 근대적 군진

의료의 확립과 더불어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에 진력했다. 러일전

쟁 발발로 국권을 빼앗길 위기가 더 커짐에 따라 군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야 했기 때문이었다. 김익남은 그때까지 군대경력은 전혀 없었지만, 지케이

의학교 시절 교장 다카키 가네히로(高木兼寬)를 비롯해서 일본 해군 군진의

학의 대가들로부터 의학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군 생활에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김익남은 계급과 직책으로나 실제 역할로나 명실 공히 군대 의무행정

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리고 김익남이 가르친 의학교 출신들이 군의관으로 

핵심적인 직무를 담당했다. 특히 김교준은 자신의 군대 경력 5년 내내 김익

남 곁에서 군진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김익남은 현역 군인으로 재직하던 1908년 11월 15일 지케이의학교 후배

인 안상호(부회장), 그리고 유병필(총무) 등 의학교 제자들과 함께 일본인들

의 계림의학회에 대항하여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의사단체인 의사연구회를 결

성하고 회장에 취임했다.

일본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아 의사가 된 김익남은 일제의 중요한 이용 대상

이었지만 일제에 포섭되거나 협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1907년 

6월 이토 히로부미 암살 기도가 실패하자 자결한 정재홍을 추모하는 등 일

제의 비위를 거스르는 활동은 뚜렷했다. 따라서 일제가 한국 의료계를 장악

하기 위해 1908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부여하기 시작한 ‘의술개업인허장’

을 김익남이 받지 못했던 것은 허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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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대식 군의제도의 탄생

갑오개혁 이래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던 의무국은 1900년 9월 19일 아예 폐

지되었다가, 1904년 9월 24일 ｢군부 관제｣의 전면 개정으로 부활했다. 의무

국은 군대 내의 보건위생 및 의료와 관련된 모든 업무뿐만 아니라 “적십자사 

및 기타 일체 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민간인들의 보건위생도 담당하

도록 했다. 의무국은 1905년 3월 군무국(軍務局)에 통합되었다.

군진의료의 총책임자인 의무국장은 장군급인 군의총제나 영관급인 1·2

등군의장이 맡도록 했다. 대한제국이 패망할 때까지 군의총제와 1등군의장

(대령)은 없었다. 김익남은 1904년 9월 23일, 3등군의장(소령)으로 임관하여 

1906년 4월 23일 2등군의장(중령)으로 승진했다. 그밖에 3등군의장으로 유

한성(1906년 10월), 강홍대(1907년 3월), 김교준(1909년 7월) 등 3명이 뒤에 

임명을 받았다. 김익남은 의무국장으로 발령받지는 않았지만, 계급으로나 

직책으로나 명실 공히 군대 의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였다. 당시 김익남 외에 

그 역할을 담당할 한국인 의사는 없었고, 그 때문에 김익남은 의학교를 떠나 

군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김익남은 군에 입대하자마자 의무국 제1과장을 맡았으며, 1905년 3월 관제 

개편으로 의무국이 군무국에 통합된 뒤로는 의무과장, 그리고 1907년 8월부

터는 위생과장 직을 수행했다.

5.2. 육군위생원

한국 군대병원의 효시인 육군위생원은 1903년 2월 10일 칙령으로 ｢육군

위생원 관제｣가 반포되면서 창설되었다. ｢육군위생원 관제｣에 따르면, 육군

위생원은 군인 환자를 치료하고 군대의 위생사무를 관장하는 군대병원이다. 

따라서 육군위생원을 한국 군대병원의 시초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 병원의 책임자(원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위생사무와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관 2명은 전임이 아니라 시위연대와 친위연대 소속 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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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겸무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조호장은 위관급 간호장교이며 조호수는 간

호사병으로 여겨지는데, 이들을 지휘하는 상관이 누구인지도 분명치 않다. 

요컨대 군대와 병원 운영의 필수 요건인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이다.

1905년 10월 27일 새로운 ｢육군위생원 관제｣가 공포되면서 육군위생원은 

군대병원으로서 확실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병원 책임자인 

원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육군위생원의 원장은 3등군의장이 맡도록 규정되었다. 원장의 직책과 역할, 

그리고 직급을 명시한 새로운 ｢육군위생원 관제｣가 공포되던 1905년 10월, 

3등군의장은 김익남 단 한명밖에 없었다. 당시 정부문서와 신문 등에서 육

군위생원 원장의 인사에 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지만 유일한 3등군의장으

로 군대 의무행정의 총책임자인 김익남이 당연히 육군위생원 원장 직책을 

겸임했을 것이다. 요컨대 김익남은 한국 군대병원의 초대 원장인 셈이다.

하지만 육군위생원의 수명은 길지 않았다. 1907년 8월 주력부대인 시위대

와 진위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체됨으로써 사실상 한국군이 해산되자 

육군위생원도 8월 26일자로 문을 닫았다. 육군위생원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1905년 10월부터 계산하면 2년이 채 안 되는 역사였다.

5.3. 한국군 해산과 김익남

1907년 8월 1일, 일제는 ｢정미 7조약｣을 근거로 내세우며 대한제국 군대

를 무력으로 해산하는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시위대를 비롯하여 한국군대가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한성에 주둔한 부대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대

한제국 군대는 해체되었다.

그리고 일제는 8월 28일자로 ｢군부 관제｣를 개편해서 제도적으로도 한국

군을 형해화시켰으며 대부분의 장교를 전역시켰다. 군의도 마찬가지여서 대

다수가 예편하고 김익남과 의학교 출신 5명만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그나마 김익남은 군무국 위생과장, 김교준은 위생과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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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직을 가졌지만 병력도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육군위생원도 폐지된 상태

에서, 더욱이 한국군이 일제의 감독감시를 받는 처지에서 할 일이란 없었다. 

간혹 ‘마지막 황제 순종’과 ‘태황제 고종’이 원행을 할 때 수행하는 것이 고작

이었을 것이다.

5.4. 정재홍 의거와 김익남

김익남은 군의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일제의 눈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두 

차례 했다. 한 가지는 정재홍의 의거를 선양하는 활동에 관여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최초의 의사단체인 의사연구회를 설립한 것이다.

1907년 6월 30일 대한자강회 인천지회장인 정재홍(鄭在洪)이 인왕산 아래 

장동에 있는 농상소에서 열린 박영효 귀국 환영식에서 육혈포로 자결한 사

건이 발생했다. 정재홍은 대한자강회의 유력 간부이자 인천 인명의숙의 설

립 운영자였으며, 그해 초부터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에도 단연동맹회(斷煙同
盟會)를 조직해서 참가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여왔던 인물이다.

정재홍은 왜 자결한 것일까? 그것도 하필 10여년 만에 귀국한 박영효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정재홍은 박영효 환영식 자리에 이토 히로부미가 참석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살해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예정과 달리 이토가 

오지 않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자결한 것이었다. 이토의 처단을 위해 정

재홍이 환영식을 주선했다는 설도 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정재홍이 

거사를 뒷날로 미루는 대신 자결을 선택한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계획이 탄

로나 어차피 잡혀 고초를 당할 바에야, 또는 조직과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결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재홍이 이토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틀림없다고 

판단해서 거사를 시도한 지 꼭 100년 만인 200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

서했다.

당시 신문들, 특히 황성신문은 정재홍의 죽음과 장례식, 추도식에 대해 

연일 기사를 쏟아내었다. 연이은 기사들에는 이토 히로부미에 관한 언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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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라하고 상관된 공변되게 미운 놈 한 매에 쳐 죽여서 

이 내 분 풀리로다” “지사 열만 잘 죽으면 잃은 국권 되찾는다”라는 가사 구

절을 보면 정재홍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정재홍이 죽은 지 이틀 뒤인 7월 2일자부터 

한달 동안 “지사 정재홍군 유족 구조 의연금 모집” 운동을 벌여나갔다. 표면

적으로는 유족에게 성금을 모아 주자는 명분이었지만 “정재홍 정신 이어받

아 국권 회복 이룩하자”라는 식의 선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모금 운동의 발기인은 14명이었다. 그 가운데 의사 또는 의학교육자가 

4명이나 되었다. 김익남을 비롯해서 박종환(1903년 일본 지바 의학전문학교 

졸업, 당시 광통교 인근에서 개업), 유병필(1902년 의학교 졸업, 당시 대한의

원 교육부 교수), 지석영(1899-1907년 의학교 교장, 당시 대한의원 학감)이 

그들이었다. 박종환을 제외하고는 의학교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5.5. 김익남과 의사연구회 결성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듬해 초 통감부

를 설치한 이래 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을 차례차례 진행시켰

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진두에서 지휘했

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대한의원 창설과 의사 자격인정에 관한 것 

모두 이토의 작품이었다.

1908년 6월 초, 내부 위생국은 세브란스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에

게 ‘의술개업인허장’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발급했다. 하지만 그것이 통감부, 

특히 통감 이토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이 조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인허장 발급에 

대해 황성신문은 ‘의술개업허가장’을 수여했다고 보도했으며, 대한매일신

보는 “내부 위생국이 의술위업하기로 허가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관
보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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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강제 병탄당할 때까지, 관보에는 1909년 3월 19일자에 의학교 

제1회 졸업자 유병필에게 의술개업인허장 제8호를 발급했다는 것을 시작으

로 1910년 8월 17일자에 김교준과 박희달(모두 의학교 제1회)에게 각각 제

50호와 제51호를 발급했다는 것까지 의술개업인허장 발급에 대해 하나도 빠

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다. 유독 제1호~제7호 발급 사실만 빠져 있다. 단순히 

관보 담당자의 실수 때문일 수 있지만, 통감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한국

인 관리들의 항거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한국인 의사들로만 구성된 의사연구회(醫事硏究會)가 창립된 것은 1908년 

11월 15일이었다. 의사연구회는 김익남을 중심으로 의학교 출신들이 만든 

최초의 한국인 의사단체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연구회가 창립된 1908년 11월 

15일을 협회의 기원일로 삼고 있다. 의사연구회는 회장에 김익남, 부회장에 

안상호, 총무에 유병필, 간사에 최국현과 장기무를 선출했다. 유병필, 최국

현, 장기무는 각각 의학교 1회, 2회, 3회 졸업생으로 졸업 동기들을 대표하는 

셈이었다. 의사연구회는 대한의원에 근무하는 일본인 의사들을 중심으로 10월 

28일에 창립된 계림의학회에 대항하는 의미도 있었다.

의사연구회는 설립 직후인 12월부터 매달 첫번째 월요일에 월례회를 열어 

의학상의 여러 문제를 토론했으며 의학에 관한 새로운 지식도 교환했다. 또

한 창립 초기에 잡지 발간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실제로 잡지를 발행한 것 

같지는 않다. 의사연구회의 활동으로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09년 4월의 ｢의

사법(醫師法)｣ 제정 운동이다.

의사연구회가 의사법 제정 운동에 나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일본에서 오랜 논란 끝에 1906년 5월 2일 ｢의사법｣이 제정, 반포된 것

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일본에서는 189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에 걸

쳐 ‘대일본의회(大日本醫會)’와 ‘메이지의회(明治醫會)’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

는 여러 의사단체 사이에 ｢의사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마

침내 개업의사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이해가 비교적 골고루 반

영된 법이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정규 의학교 졸업생들의 특권과 우

위를 보장하는 이 법은 비슷한 처지인 의학교 출신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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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쳤을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의학교 출신들은 ‘의술개업인허장’ 문제로 고심했던 것으

로 여겨진다. 즉 이들은 가장 먼저 정규 의학교를 졸업하고 정부로부터 의사 

자격을 인정받아 의사로 활동해 왔는데, 의학교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던 

세브란스 출신들에게 납득할 만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새로 ‘의

술개업인허장’을 발급한 것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대한제

국 정부나 통감부가 새로운 의술개업인허장 취득에 대해 얼마나 추진력 있

게 시행해 나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일제에게 강제 병탄되는 1910년 8월까

지 의학교 출신 거의 모두가 의술개업인허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인허장 취

득은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07년 3월에 자신들의 모교인 의학교가 일제에 의해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해 여름에는 자신들의 직장이기도 했던 

군대 역시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당하는 쓰라린 경험도 했던 의학교 출신들

은 이제 자신들의 의사 자격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집단적, 조직적인 자구

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단체가 의사연구회였던 것으

로 생각된다.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6일자에 의사연구회의 1주년 기념식이 이

틀 뒤인 11월 28일에 휘문의숙에서 열릴 것이라는 기사가 게재된 점으로 보아 

의사연구회가 그때까지 존속했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의사법｣ 
제정 청원 움직임이 있었던 4월 이후 의사연구회의 활동은 알려진 것이 없

다.

의술개업인허장에 관해 의학교 제1회 졸업생 김교준은 다음과 같이 흥미

로운 진술을 남겼다. “일본인 위생국장이 하루는 날 보자고 하기에 그를 찾

아 갔었지. 무슨 일인가 해서 궁금한 가운데 방문했더니 의외에도 내가 왜 

면허장을 타가지 않느냐는 것 아니겠오? 그래서 개업할 의향도 없고 해서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직 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초의 의학교 졸업생들이 면허장을 타지 않으면 후배 양성에도 간접적으로 

지장이 있겠고 또 앞으로는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하게 될 터이니 이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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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면허장을 타도록 하라는 것이었지. 그런지 며칠 후 위생국장은 도장을 가

지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모든 서류를 완비해 놓고 글쎄 도장만 찍으라는 

거야. 그래서 못 이긴 듯이 도장을 찍고는 면허증을 탔었지.”(｢한국의학의 

선구자를 찾아서 (3)｣, 대한의학협회지 제5권 제10호, 1962년 10월)

김교준은 의학교 졸업생으로서는 가장 늦게 의술개업인허장을 발급받았

다. 하지만 의학교 교관과 군의장으로서 의학교 졸업생들의 큰 스승인 김익

남은 끝내 의술개업인허장을 받지 못했다. 일제는 피병준, 이규선과 같이 정

규 의학 교육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준 의술개업인허장을 자신들이 

자랑하는 일본의 명문 의학교를 졸업한 김익남에게는 주지 않았다.

6. 망국과 고난의 시절

1910년 8월 22일 일본제국을 대표한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
毅)와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병탄하는 조

약을 체결했고, 그 조약은 1주일 뒤인 8월 29일에 공포되었다. 조약의 제1조

는 “한국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2조는 “일본국황제폐하는 전조(前條)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이었다. 이

로써 대한제국은 소멸되었고, 한민족은 망국민이 되었다.

일제의 한국 병탄은 물론 대다수 한국인이 원한 것도 승낙한 것도 아니었

다. 한국인의 진정한 뜻은 1919년의 3·1 민족민주혁명운동, 그리고 그 운동

의 결실인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표현되었다.

대한제국의 망국과 더불어 대한제국을 대표하는 의사였던 김익남의 사회

적 활동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는 국가와 개인의 운명이 궤를 같이 하는 

본보기라 할 만하다.

김익남은 대한제국 친위부 소속 2등군의장(중령) 신분으로 대한제국의 패

망을 맞았다. 그리고 며칠 뒤 마흔 번째 생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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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해 한국군이 강제로 해산되고 2년이 지난 1909년 7월 31일 허울

뿐이었던 군부(軍部)마저 폐지되고 대한제국 황실을 경호, 보위하는 목적으

로 친위부가 설치되었다. 군부는 정부 소관이었던 데에 비해 친위부는 황실 

소속이었다. 김익남을 5년 내내 바로 곁에서 보좌했던 김교준은 이때 군대

를 떠났다. 김익남이 고위직 군의관으로서 마땅히 할 역할도 없고 애제자이

자 가장 친밀한 벗인 김교준마저 떠난 군대에 계속 남은 이유는 알 수 없다.

친위부는 병탄 뒤에는 더욱 축소되어 이름도 조선보병대로 바뀌었다. 전

투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망국 왕실의 장식물 같은 조선보병대에서 군의관으

로 재직했던 사람으로는 김익남 외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인 이제규와 김명

식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이제규는 일본군 헌병대사령부에 근무한 경력 때문

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주관하여 편찬한 친일인명사전(2009년)에 불명예

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그에 반해 김익남과 김명식은 헌병대 등 일본

군 부대에 근무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 뒤인 1920년 4월 26일 김명식은 조선

군 장교를 일본군 장교로 전환하는 칙령에 따라 일본군 1등군의가 되었다. 

조선인 장교들이 받던 차별대우는 그 조치로 조금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김

익남은 이미 전역한 다음의 일이다.

김익남은 언제까지 군대에서 근무했을까? 일본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김익남의 군대 이력서에는 예비역으로 전역한 날짜가 1918년 11월 1일로 

되어 있으며, 그 이틀 전인 10월 30일자로 1등군의장(대령)으로 승진한 것으

로 기록되어 있다. 즉 김익남은 병탄 이후 8년 내내 2등군의장으로 근무하다 

제대를 눈앞에 두고 한 계급 오른 것이었다. 그것이 위로 차원이었든 개인적 

불만을 무마하는 것이었든 망국민으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김익남은 의학교 교관으로 4년, 군의관으로 14년, 도합 18년 남짓 되는 공

직생활을 마치고 민간인 의사 신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새로

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제 당국은 김익남의 의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

은 것이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의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식 의학교육을 받은 경력이 없는 피병준과 이규선 등에게도 발

급한 의사 면허를 유독 김익남에게는 주지 않은 것이었다. 김익남에게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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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면허 대신 5년 기한의 한지의업자 면허가 주어졌다. 이것은 김익남 개인

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한국근대의학 역사를 폄하하고 부정하는 만행

이었다.

6.1. 김익남의 용정 생활과 정구충의 증언

김익남은 군대에서 전역한 뒤인 1919년 무렵부터 간도(間島) 용정(龍井) 

생활을 시작했다. 김익남의 사망 사실을 보도한 매일신보 1937년 4월 6일

자에는 “군부 의무국이 설치되자 10여 년 동안 국장 대리로 시무하얏스며 

대정 8년(1919년)에는 간도 용정에서 병원을 열어 동포들의 의료봉사에 힘

을 쓴 일도 잇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 조선일보에는 “한국정부에 

의무국이 생긴 후에는 3등군의장이 되야 16년간이나 국장 사무를 취급하엿

고 또 휘문 보성 학교의 생리위생과목도 마터 가르첫스며 기미년 이후에는 

간도 룡정촌으로 가서 이래 13년 동안이나 그곳에 이주하여 사는 조선동포

의 병을 치료하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별건곤 제64호(1933년 6월 

1일 발간)에는 “북간도에서 개업하고 잇는 김익남씨도 곰보회의 평의원 자격

은 잇다”라고 나와 있다.

한편 김교준은 “그후 나는 가족과 함께 간도로 건너가 용정에서 5년간 개

업을 했었는데 …… 내가 용정에서 근 1년간 개업하고 있을 때 내 스승이었

던 김익남씨가 찾아와 면허장이 없으니까 한반도 내에서는 개업을 못하겠노

라고 하시기에 내 면허장을 가지고 같이 개업한 적도 있었거든”이라고 회고

한 바가 있다(한국의학의 선구자를 찾아서 (III). 대한의학협회지 제5권 제

10호, 1962년). 그리고 제적등본에 의하면 김익남이 1931년 2월 22일 고양

군 주성리 37번지에서 세상을 떠난 부인의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김익남은 1919년부터 용정에서 개업 의사

로 활동하다 1931년 즈음에는 조선으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 10여 

년 동안 용정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용정과 조선을 오가는 생활을 했는지

는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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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충은 저서 한국 의학의 개척자(동방서적, 1985년)에서 자신이 해주

도립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1928년(｢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록｣
에 따르면 정구충은 1926년 도립해주병원에서 근무하다 1927년에 도립초산

의원으로 전근하였다. 김익남을 만난 시기나 장소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가을 자신을 찾아온 김익남이 들려준 이야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필자를 방문한 목적은 나에게 유력한 인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아마 독

립운동 자금 관계가 아닌가 기억된다. …… 선생이 처음 만주에 갔을 때는 차차 자

리가 잡혀서 몇 해를 지내는 동안에 망명 온 여러 친구들과의 연락으로 통위부와 

군관학교 등의 조직에도 참여했었다. 그러나 빈약한 조직이었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기 구입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다. …… 1919년 경

에는 모두들 큰 희망을 가졌던 것이 일본이 중국의 청도를 장악하고 회령(함북)에 

군대가 강화됨에 따라 차차 꺾이게 되었다. …… 비밀리에 활동하던 광복군(특정한 

단체 이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장독립단체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필자)이

나 의열단의 활동도 점차 주춤해지고 선생의 춘추도 50을 넘어서 황혼기에 접어들

어 가므로 국내 사정을 살피기 위해 누차 귀국하여 보았으나 정착할 곳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요컨대, 김익남이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투쟁 등에 관여

했지만 점차 그런 활동이 여의치 않고 나이도 들어 귀국을 모색하던 차에 

자신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익남이 항일투쟁을 위해 만주로 망명했다는 정구충의 기록을 뚜렷한 근

거 없이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구충의 

언급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증언은 발견된 것이 없다. 김익남의 최측근이자 

만주생활을 같이 한 김교준에게서도 그와 관련된 증언은 없었다. 김교준은 

자신의 만주 활동에 대해서도 거의 얘기한 바가 없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 

등 정구충의 언급이 사실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

이나 증언이 나타나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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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상과의 작별

용정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 김익남의 활동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김교준이 광희정 1정목 197번지(지금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5번 출구 근처)에 개설한 병원에서 함께 진료한 사실은 확인된다.

1937년 4월 5일 김익남은 상왕십리정 263번지 집에서 만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김익남의 별세 사실을 보도한 매일신보는 그 집을 셋집이

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자택이라고 썼다. 신문기사에는 사망원인이 적혀 

있지 않은데, 김교준의 술회에 따르면(대한의학협회지 제5권 제10호, 1962년) 

식도암이었다고 한다.

장례절차와 묘소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나 김교준의 증언에도 남아 있지 않다. 

필자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2017년 6월 초 부친의 묘가 있다는 동두천 어등

산 일대를 답사해 보았지만 김익남의 묘도, 부친 김원선의 묘도 찾지 못했다. 

유일하게 연락이 닿은 후손인 손녀 김수빈 씨도 묘소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정(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에 세워져 있는 김익남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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